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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음셔 서론 

1. c!1 4복용셔한 푸엇옳 가라키며 각 확용셔의 륙정윤 무엇언가? 
~(l)4확융서는 마태·마가·누가·요한복용융 가려키며 각 복음서의 록청은 아래와 같다. 

(2)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를올 대상으로 쓴 책이다. 예수가 참으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다윗의 협용에셔 난 왕이며 메시야라는 사실용 유대언룹에게 확신시키려 한 복음서가 
바로 이 책이다; 

(3) 마가복용온 황동척인 로마인융 대신으로 그리스도가 인류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목척과 고난의 앵척용 천하려고 기록한 복읍서이다. 

(4) 누가복음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웬용 모든 사랍뜰에게 전피하여. 회섬케 하고· 

확신용 갖도록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상뜰융 제공해 준다. 
(5) 요한복융은 욕히 그리스도의 신성용 강초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묘로 메시야의 자격에 

판해 많용 부분용 힐애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랍틀이 예수에게 관혜 보여 준 중거의 신 

척 본질용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6) 각 책은 이러한 북성률이 있지만 하나의 효륨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해 초점융 
맞추고 있으므로 4복용셔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측연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상(像)에 대한 개성적인 기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잉 북융(福홉)이란 푸엇인가? 
rAl (1) ‘복융’이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2)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앙켈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쓰는 복음 
이란 말인 가스맹 (Gospel) 이 오히 려 그 뜻융 잘 나타내 주고 었다. 왜냐하면 가스펠 
(Gospel)이란 하나님 (God) 과 말씀 (Spell) 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3) 이 하나님의 발쯤 곧 복옴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 
에 거하심， 이척과 고난 그리고 죽으섬과 부합융 흉해 최인흘융 구훤하셨다는 사실.올 

담고 있다(창조， 고전 15:3-5). 
(4) 그러므로 후에는 단순히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는 문자적 의미보다 ‘기쁜 소식’을 

권위 있게 기쭉하여 놓은 ‘북옴서’원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3. 힘 4욕용서는 언쩨쭈터 사용하게 되었는가? 
rAl (1) 4북융서는 A. 0.125년경에 교회에서 샤용할 목적으로 한데 모아진 것이라 추정된다. 

(2) 초대 교부였댄 이레니우스 (lrenaeus A. 0.140 ? -200 ? )는 ‘복음서는 실제로 폰재하 
는 것보다 더 많융 수도 더 척융 수도 없는 것이다’ 고 말했다. 

(3) 멋활여 그는 방위가 네 방위 (동 서 남 북)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롭틀(참조， 첼 1: 
4 이하)도 네 얼굴옳 가지고 었으므로 북읍서도 넷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이 같온 사실로 보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공인된 복옴서는 오직 네 권이 존 
재했다는 사실왈 알 수 있다. 

4. [Ð 공판 욕용(共뼈福홉)에 대하여 설명하라. 
rAl(1)공판 (Synoptic)이란 말은 헬라어의 〈신〉과 〈융티코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이 본다’ 

또는 ‘공용 판쟁’ 이란 똥융 가지고 있다. 

(2) 마태복음，마가복읍 그리고 누가복융이 공판 복음서라고 불리어지는데，그 이유는 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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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응서인 요한복읍과는 왈라 예수의 생애와 사역용 공용 판챔 아래서 보기 때문이다. 
(3) 공판 복읍서는 하나념 나라에 중정융 둔 비휴룹과 짧은 얘기뜰 속에서 예수의 가르챔 

용 강조하고 었지만， 요한복융은 영생에 대해 자주 언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첨용 강조하였다. 
(4) 이 뿔만 아니라 공판 복융서는 예수의 지상 생애에셔 중요했댄 사건룹과 가르침에 판 
섬융 모았지만 요한북읍운 신학척으로 예수의 사역에 있어셔 그 의마와 중요성용 더욱 

강조하였다. 
(5) 이련 이유 때문에 요한꽉용훌 공판 복음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5. ci1 종환 확융이 내용강 세로 휴샤한 이퓨는 푸엇언가? 
~ (1) 동일한 원저작자(凰著作者) 이신 생 령께서 풍판 북읍서 기혹자끓융 모두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며 또한 저툴이 모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쏠파 행척릎융 각각 그흘의 
복용서에 기록하였기 때운이다. 

(2) 또한 세 져작자촬 모두가 동일한 사실즙에 대한 청확한 판찰융 기초로 기혹하였기 때 

문이다. 

(3) 그 관찰된 사실뚫은 청확히 전할된 당시의 일치된 구전 (口 傳)융 가리키는데 북읍서가 

기록될 때 이미 정확한 구전둡이 있었다. 

(4) 뽕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가 필시 마가의 확읍서광 사용하였용 것이고， 세 저작자 모두 

가 이때의 초기 메모 자료똘용 황용하였용 것이므로 폼현상의 긴밀한 관계활 맺었다. 
(5) 이러한 이휴를 때푼에 공판 복융이 내용상 서로 유사(題따)한 챔융 갖고 있다」 

6. ci1 공활 확옴야 내용상 셔로 유사챔융 가치고 었치만 상01(빼異)한 청도 포항하고 었 
다. 그 야휴훌 켈명하라. 

00 (1) 통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쏟파 행척툴융 각기 다‘흘 중인률이 디를 시챔 爛點)으로 판 
활하였기 때문이다. 

(2) 이률이 관찰혔댄 사실룹올 구두 전달(口願陣遭)하는 과쟁에셔 버륙 본질척으로 일치 
죠화훌 이루기는 하였으나 성격상 다양한 양상용 지니게 되었다 

(3) 또한 초기의 메모 자료가 다소 팡범위하게 사용되었융 가능성이 었으며， 그 내용틀이 

복음서 기록자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삽입 (揮入) 되었용 가능성도 었다 

(Hendriksen) . 
(4) 결론적으로 말하자연， 구천여었든지 자료옳 창고했든지 간에 기혹할 때. 각 복읍서 기 
록자틀이 각기 자신의 개성과 교육과 환경혀인 배경에 따라셔 각자 자신의 독자척인 

구상과 목척에 맞도록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서로간의 차이쟁이 었막 

7. ci1 풍판 복용에 나타난 예수의 비휴용 삐l.iit하라. 

~ 

버휴외 명청 마태확융 

1. 써뿌리는 자 13:3-8 
2. 가라지 13:24-30 
3. 겨자써 13:31.32 
4. 누륙 13:33 
5. 감추인 보화 13:44 
6. 강진 진주 13:45.46 
7. 바다의 그훌 13:47-50 
8. 무자비한 종 18:23-35' 

마가확융 누가확옵 

4:3-8 8:5-8 

4:31.32 13:19 
13:21 



9. 포도현의 풍군당 
1α 두 아룹 

11. 사악한 농부릎 
12. 임큼 아틀외 혼인 잔치 
13. 혈 쳐녀 
14. 달란트 
15. 벼멀리에 자라는 씨 
16. 두 채우자 
17. 션한 사마리아인 
18. 밤중의 친구 
19. 어려석은 부자 
20. 혈매 없는 무화파나무 

21. 대만찬 
22. 잃어버린 양 
23. 앓어버린 주화 
24. 탕차 
25. 용의한 갱지기 
26. 부자와 나사로 
27. 무악한 종 
28. 활의한 재판판 
29. 혈 므나 

20:1-16 
21:28-32 
21:33-46 
22:1-14 
25:1-13 
25: 14-30 

18:12-14 

8. [!1 4확융셔에 언급훤 예수의 이척융 배포하라. 
(Ã) 

사건의 내용’ 마태홉용 

1. 용로 포도주쯤 만드심 
2. 가나에서 신하의 아툴융 고치심 
3. 때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표 고치섬 

4. 첫번째 고기장는 이척용 보이심 
5. 희당얘서 귀신융 쫓아내섬 
6. 베드로의 장모홉 고치심 8:14, 15 

7. 푼퉁명자룹 째꿋쩨 하샘 8:2-4 

8. 중풍병자황 고치심 9:2-8 

9. 손 마픈 차장 고쳐심 12:9-13 

1α 액부장의 종용 고치싱 8:5-13 

11. 냐인 성 과부의 아훌용 다시 쌀리 싱 
12. 눈 멸고 뱅어리된 귀신풍련 자꿇 고치심 12:22 

13. 바다황 잔잔케 하심 8:18.23-27 

14.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흘련 자표 고치심 8:28-34 

15. 협후충 여인융 고치심 9:20-22 

16. 야이로의 빨용 쌀리심 9: 18, 19, 
23-26 

4 복용서 서판 13 

12: 1-12 20:9-19 

4:26-29 

마가확용 

1:23-28 
1 :29-31 
1:40-45 
2:3-12 
3:1-5 

4:35-41 
5: 1-20 
5:22-24 
5:22-24 

35-43 

7:41-43 
10:25-37 
11:5-8 
12:16-21 
13:6-9 

14:16-24 
15:4-7 
15:8-10 
15: 11-32 
16:1-9 
16:19-31 
17:7-10 
18: 10-14 
19: 12-27 

누가확용 요한확용 

2:1-11 
4:46-54 
5:1-9 

5: 1-11 
4:3-36 
4:38,39 
5:12-16 
5:18-26 
6:6-10 
7:1-10 
7:11-15 
11:14 
8:22-25 
8:26-39 
8:43, 48 
8:41, 42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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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 소경융 고치섬 
18. 뱅어리 귀신융 쫓아내심 
19. 오병 이어의 기척으로 오천 명융 먹이심 

20. 불 위월 컬어가심 
21. 수로보나게 여인의 왈융 고치심 
22. 귀 먹고 어늄한 자훌 고치섬 
23. 첼뱅 이어의 기척으로 사천 명융 벅이심 
24. 베데스다의 소경융 고치심 
25. 사귀툴린 아이촬 고치섬 
26. 몰고기 업에셔 동천융 취하심 
27. 나연서 소경된 자물 고치심 
28. 안식일에 귀신촬련 여인융 고치섬 
29. 수총(水睡)애 걸련 자잠 고치섬 
3α 나사로웰 살리심 

31. 열 푼풍이흉 고치섬 
32. 소경 바다얘오활 고치심 
33. 무화과나무흘 져주하심 
34. 말고의 귀짤 회복시키심 
35: 두번째 고기 잡는 이척융 보이심 

9:27-31 
9:32, 33 짧-4 |9:12-17 l6:5-13 
14:14-21 6:45-52 1 16:16-21 

14:24-33 7:24-30 

15:21-28 17:31, 32 
8:1-9 

15:32-39 8:22-26 
9:14-29 19:잃-42 

17:14-18 
17:24-27 

13:10-17 

14:1-6 

17:11-19 

21:18, 19 111:12-14 

122:49-51118:10 
21:1-11 

9. ti1 "복움세의 역사생에 대한 자휴주의 신학자률의 견해는 어며한가? 
!Ä] (1)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변자라고 할 수 었는 하르낙(A. Harnack, 1851-1930) 윤 복읍서 

쯤 포함한 전 신약 성경올 역사적 사실이 모호하재 기록된 하나의 전숭(傳承) 운서어l 

불과하다고 말했다. 

(2) 다만 그중에셔 순수한 인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가장 찰 나타나 있는 마기복음 
만올 믿을 만한 자료로 간주했다i 

(3) 왜냐하면 하르낙은 마가복응용 역사척 예수와 그가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믿음에 대한 
사실들이 보다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문서로 보았기 때문이막 

(4)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융 잘못 해석하 

고 있다는 점이다. 

(5) 흑히 그틀어 신뢰하고 있다는 마가복옵서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마가복 
융은 예수환 단순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서솔하고 있다(창조，막 1:1;6:2}. 

(6) 이러한 마가복음의 기독롱은 본철척으로 마태와 누가요한 그리고 사도 바율의 업장과 

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률의 견해는 많은 모순첨융 가지고 있다. 

(7) 우리는 과학척인 논리를 가지고 셜명하는 말틀에 대해서 협재 수긍하는 습판이 었다. 

그렇지만 파학척이고 논리척이란 이용하에 거짓이 사실처렵 여겨철 때가 얼마나 많으 

며， 또한 파학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쩨들이 세상에 많이 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복읍의 권위는 분명히 과학 위에 었다. 

(8) 만일 복음의 권위가 과학 아래에 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 

앙은 헛 갯이 훨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기척은 과학에 의해 업중훨 수 

없는 것이니 한낱 허황된 것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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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음서 대조표 

·복용’이란 행라어로 〈유앙겔라옹〉으로셔 ·북·원 소식’을 의미 

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융’ 이 네 권의 책 
을 가려켜 ‘샤복음서’로 부르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측 이 
책틀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복훤 소식흘 전하고 었는 책률인 것이 
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및 교훈 둥에 대하여 공통된 견해잘 나타내고 었다. 이에 반 
해 ‘요한복음’윤 그 기자(記홉)의 고유한 안목(服目)이 나타나 였 

다.이러한 사복음서릎 세로 대조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i 
연 대 사 건 장 ι소 

북용 1 북용 용용 목용 1ι ‘ 

1. 홉융셔 셔톰 1:1- 4 1:1- 14 

n. 호기외 샤검 
1. 예수념의 혹보 1:1_ 17 3:23-38 

O예언 

B. C. 7 2.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푸잘행 1:5-25 발 3:1 
7.6 3. 예수념의 탄생 예언 나사랫 1:26-38 샤 7:1‘ 

4.마려야가 옐려샤뱃융 유빼 1:39-’6 
방운항 u.옳 , S.세례 요한의 훌생 1 :S7- 8U 

6. 천샤가요생에게 마리아 1:18-2’ 사 9:6 
외 성령 수태활설명함 

5.4 7.예수념외 한생 뼈플쩨옐 1:24 ,25 2:1-7 사 7: 1‘ 
8. 목자률외 갱배 2:8- 20 

9.예수닝께서 행1뱉섬 2:21-38 

10.동방 박사툴의 갱배 2:1- 12 

4 11.얘굽A로 피안7냄 2:13- 15 효 11: 

12. 혜훗의 유아학알 2:16.18 행 31: 
B. 나사렛으호 다-.A1 폴아 2:19-23 2:39 
요성 

14.나사렛에서의 유년시대 2:40 

D.7.8 15.예푸살렘 tJoL운과 냐사 2:41.52 

렛생활 
ßI.그리스도의 훌생얘 출에 

25.27 1.세례 요한의 훨동 휴대왕야 3:1-12 1:1-8 3:1.18 말 3:1 

27 2.예수닝의 세례 요딴 강 3:13-17 1:9-11 3:21.23 1: 29-34 

3.예수념의 시험 4:1- 11 1:12- 13 4: 1.13 

4.세례요한의 중거 에다니 1 :1’-34 신 6.8 
5.예수닝의 쳐융 세 제자 1:3’_42 
6. 법령과나다나옐 1:43- 5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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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냐에서의 첫 。l척 
R. 가배나·융율 빵운하심 2:12 

lV.효기의 유·빼 샤쩍 
1.성천융깨끗게하성 예푸살쟁 2:13- 25 I 시 69:9 

2. 나고데오의 질운 3:1- 21 

3.세례 요한의 중거 3:22-36 

4.유대활떠나정 4:12 4:1- 3 

5.샤마려。에서 천도히정 4:4-42 

V. 쩨 I차 장뭘려 샤역 
1.잘렬리에셔의 천도 시작 4:1ι 1711:14. 1’ | 4:14 1’ l혈:영 
2.신하의 야플을 고치심 가나 

3. 냐사렛 회당에서 배척 4:16 -30 I I 샤 61: 1.2 

발으싱 

4 네 제X밤르섬 |창벌리 1 4: 18깜:I6-zo 
|’

:1-11 
5.회딩에서 귀신융 쫓아내 가버냐웅 1:21-2814:31- 37 
심 

6. 베드로의 장요촬 고치심 8:14.1

’ 
1:29- 31 4:38.39 

7. 않은 뱅지플을 고치싱 8:16.17 1:32-34 4:40.41 
8. 1 차 칼렬리 천도 여행 4:23-2

’ 
1:3

’
-39 4:4Z_44 

9.운풍영자플고치심 8:2 -4 1:40-45 5:12- 16 
10. 중풍뱅ÃH흘 고치섬 9:1-8 2:1-12 5:17-26 
11.마태흉부르심 가버냐용 9:9-13 2:U-17 5:27- 32 
12.금식에 대한품제 9:14-17 2:18- 22 5:33-39 

28 113. 버l떼스다 옷가의 38년된 예루살랩 |’:1-9 
형지·플고침 

14.얀식얼에 이식을 지릎 | 112:1_8 12:23- 2816:1_

’ l 삽상 21장 
쩌I자융 

15.손 pl‘혼자플고치섬 |킬혐라 ll29-14 |3:I-6 |6:6-II 
16.장시 피하섬 12:15 -2113:7-12 

VI. 싼생수훌 
1. 12제자찰 세우심 |3:l3-” |6:I2-l6 
2.서흔 

’
:1. 2 1 16:17- J

’ 3.훨혹(八짧) 
’

:3-12 1 16:20-26 
4.소금과빛 5:13-16 
5.융법의 완성자 

’
:17-20 

6. 마웅과살언 5:21-26 
7. 간음과이혼 5:27 -32 
8. 앵셔l에 대하여 

’
:33-37 

9.북수에 대하여 5:38-421 16:29.30 
10. 샤령에 대하여 

’
:43-47 

11. 완천에 대하여 5:48 
12.구체에 대하여 6:1_4 

13. 기도에 대하여 6:5.15 
14. 금식에 대하여 6:1ι18 
15. 보화에 대하여 6:19- 24 
16. 염려에 대하여 6:25_34 
17. 심판에 대하여 16:37-42 
18. 깐구와 웅당에 대하여 7:7-11 
19. 황금융 
20.좁은운과 거짓션치자 7:13- 23 6:4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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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투쩨 혐의 기초 | 16:4ι49 
22.뱃는 발파 운둥t영자의 7:28;8:4 
치휴 

VII.제 2 차 활명리 샤액 
I 빼쑤장의 뻔융 고쳐성l 
2.나인성 과부의 01률용 

18:5- 13 1 
7:11_17 

살려싱 
3 세례쐐l 철운 | 111 :2_ 19 1 l 샤 29:18 
4. 바리새인 시롤의정에서 7:36- ，。
기홉부옴융 발으심 

’·제 2차찰렬려 견도 18:1_ 3 
6.바라써언에 대한 청고 12:22- 45 3:20-30 
7.그리스도의 영객 기쭉 12:4ι ，。 3:31- 35 18:4- 18 
8.예수냄외 tll휴률 13:1- 5~ 4:1_ 34 
9. tl1휴의 육쩍 13:10_1 

10. 바다흩 장;뺀1 흩냄 :2L2143’-41l짧25 
11.가마라 지방의 귀신플 8:28_34 15: 1_20 18:26-39 
12. 야이혹의 뻗융 쌀려성 9:18- 26 ’ :21-43 18:40- 56 
B.투 소청과 뱅어리율 고 9 :27- 34 
치심 

14.나사렛에셔 다시 배척 113:54- 5빼 6:1_ 6a 

당하샘 
VIIl쩌 3차 광명려 샤헥 

1. 12셰자외 파총 9:1’ .11: 1 6:6b-13 9:1-6 
2.세례 요한의 축용 14:1_ 12 6:14- 29 9:7-9 

291 3.요뱅 이어의 이척 14:1> 23 6:3ι46 9:10- 17 6:1.14 

4.풀위효 철.으샘 14:24-36 6 :47_ ’ 6 6:16- 21 
’·생명의 액에 대한 교훈 6:22_71 
6.바려새언흩에 대한 책망 l ’ :1_20 7:1- 23 
7.수호.ll니게 여인의 빨 15:21- 28 7:24- 30 
융고치심 

8.귀억고 어눌한 자훌 고 l 11 ’:29-3117:31_ 37 
치싱 

9 첼앵 이어의 이객 I쩌빼 1:’ :3김8!8:I-9 
10.요객 구~l는 자들융 책 5:39;16:418:1 0- 12 

뺑1생 
11.바려새언파 사푸7땐의 l 116:’_ 12 18:1> 21 
누휴 

12 소갱용책성 l l l§:2LZ6 13.베드로의 신앙 고백 16:13- 2018:27_ 30 19:19-21 
14.그려스도의 축용과 쭈 16:2넓 :3IS:1 |9:ZL Z7 
휠에 대한 예언 

I ’ 예수남의 변모(鍵) | |II”Inl”7때77꾀:::j2lLμ-」z’13피뿔t훤 2J$r뀔9:앙 9;3:3230.샤-l”3 32 끽 ~43b_45 16.귀신률련 。}이흉 고쳐섬 
17.고냥에 대한 투벤빼 예 
언 

18 성천세흩 내성 !가버댐 !I73447 
19.갱손파 용셔에 대한 교 18:1.351잊33- ’019:4’_5。 

훈 

IX.후커의 유빼 사액 



7:2- 9 

9:~n- ’6 
9:’7_62 

7:10_ 52 

7:n;8:1l 
8:12- 591 샤 6:9,10 

10:1_24 

10:2’-3 
9:1-41 

17:11 

17:12-1 
17:20, 21 
7:22- 37 
8:1-8 

신 24:1.4 

”
1 

빼
 -싸

 빼 
…… 

10껴0- 4 

3:31-351 

13:22-30 

0:1-18 

0:19-3 

’1:1_ 13 
11:14- 54 
12:1- 12 

12:13-34 

12:35- 48 
12껴9- 5: 

12:54- 59 

13:1-’ 
13 :6- 9 
13:10‘ 21 

14:7-24 

14:2’-35 
15:1-7 
5:8-10 

‘’:11-3 
6:1- 13 

110:뼈_ 42 

10:1 

19:늦 12 110:2- 12 1 
16:19_31 

14:1- 6 

19:1, 2 

때마니 

에브라엄 

4륙홉서 서흩 

1.형제률의 배척 
2.사마리야인률의 배척 
3.제자의 걸 
4.초박철에 예후살댐에 융 
라7~싱 

’·간용한 여인훌 용서훌}성 
6. 1I}리써언률과외 연폼 
7.70인용 파충하샘 
8.선한사마리야언외 배유 
α나연서 소갱원져흩고 
치성 

10.마리아와 마료다활 맹품 
하성 

1 1. 71도·에 대한 교훈 
12.바리써인에 대한 청고 
13.바려써인의 위션 
14.욕성과 염려 
1S.청지기의 교훈 
16.그리스도효 언한 훈쟁 
17.시대의 청조월 훈멸하라 
18.회개의 훨요성 
19.우화과 나우외 11)유-
20.안식얼에 앵고캠왈 방 
은여언 

21.구훨에 대한교훈 
22.션한 욕자의 .ii!.'훈 
23.유대인듭의 중요 

X. 빼빼야 갱도 
1.베헤야후풀리가심 
2.혜훗의 중요에 대한 
갱고 

3.얀식얼에 고청앵자흩 고 
쳐성 

4.혼언잔쳐의 11)유 
5.쩨짜의 걸 
6. 잃윤 양의 11)유 

7.앓윤동천의 배유 
8.땅차외 111유· 
9.훌의한 청져기외 에유· 
10.이혼에 대한교훈 
11.쑤자와나사료-
11. 톨흩휴빼 빵톨 

1.나사료훌 살리싱 
2.유대인률의 읍.，2. 
3.예수념의 피신 

JD. 마저박청도예영 
1.열 운풍이훌고쳐심 
2.하냐닝의 냐라에 대히여 
3.채렁에 대하여 
4.과푸의 11)유 

29져융 

30 ’ A.. D. 

18 



s.tll러써인과 세리의 tll유 
6.어련이의 신앙 
7.우자 챙년 
8.포도원 풍군을의 tll유 
9.고난에 대한 세벤쩌 예 

언 
10.야고쏘와 요한의 요구 
1 1.소경 바다애요 !여리고 
12.세려 삭개요의 구원 
13.옐 묘나의 tll유 

XDI. 마저박한주깐 
30 용 1 1.금요옐 : 

버l다니에 ￡작하섬 
2.토요얼: 
@저녁 식사 
@유대인플의 음요 

3.주 얼: 
@예루살렘 업성 
@예수룹찾야용옐라 
인플 

@베다냐후플야요성 
4.월요얼: 
@우화과냐우훈 저주 
하싱 

@성천 청겸 
@많은우려뚱고치심 
@베다나로폴아오싱 

s.화요얼: 

@우화과나무가말라버 
럼 

@권위에 대한도천과 
예수의 질운 

@두아뜰의 닝l유 
@농우의 에유 
@혼인잔치외 에유 
@세금에 대한시험 
@부활에 대한 젤운 
@가장큰계명 
@메시야에 대한 질푼 
@tll려써인들어l 대한 
져주 

@이스라옐의 풀신앙 
@과부의 두 랩돈 
@예푸상렘 성천의 멸 
멍에대한예언 

@그리스도재렴의 표척 
@깨어있는 총의 닝l유
@도척의 에유 
@청치기 에유 
@멸 처녀 t!1유 
@말란트 tll유-

8 :9-14 

19:13-1 ’110:1~ 16뼈:1 5- 17 
19:16- 30110:17- 31뻐:1 8- 30 

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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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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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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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료 19 

111 :55;12: 

126:6-13 114:3-9 1 112:2- 8 

12:9- 11 

21:1- 11 111 :1- 11 119:29-쩌112:1 2- 191옥 9:9 
12:20- 36 

11:11 1 112:36 

21: 18.19 111 :12-14 

21:12.13111:1 ’-18~9:4 ’-4 
21:14-1 

21:17 111 :19 

21 :19- 22111 :20- 26 

1:23-2끼11 :27- 33120:1 - 8 

12:41- 44121 :1- 4 

124:1. 2 IU:l- 2 121:’.6 

4:~ 42 113:~ 33 121:7- 36 

13:34- 37 
4:43.44 

124:45- 51 

2’:1- 13 
!25:14- 3 

12:37- 5。



20 4 북쯤서 서론 

@)양파영소의 구별 
@예수닝의 활동에 대 
한요약 

@유대언틀의공요 
앵가훗유마의 반역 

6.수요얼: 
기혹이없음 

7.옥요얼: 
@유4월철 준tll 
@최후의 만한 
@쩌자들의 발훌씻기심 
@가훗유다가나감 
@성찬식 제청 
@베드호의 쑤인(否짧) 
융예고하섬 

@위후에대한교훈 
@창포도나우 tll유 
@마래의 관계 
@중쐐기도 
@껏세，，}셔l 동산의 기도 

8.금요얼: 

@체포 
@안나스뺑l 셔신예 
수닝 

@7}야바뺑1 셔신예 
수념 

@베도로의 쑤언(否짧) 
@산헤드련풍회 앞에서 
신혜수닝 

@7}훗 유마의 자잘 
@멜라도뺑l 셔신예 
수닝 

@혜훗앞에 서신예 
수닝 

@법라도앞에 서신예 
수념 

@로마앵챙툴의 회용 
용당하심 

@꽃고다흐끌려가시는 
도중에셔 

@성자가 쳐형 
뼈백쑤장의 고백 
@예수닝이 청에 옐려심 
@예수닝융장사지냉 

9.토요얼 : 
우멍에 파수군용세용 

XlV.쭈훌의 샤갱 

’:31- 46 
1:37. 38 

예우싣랩 126:17-1 

126:20 

4:1 2- 16122:7- 13 

4:17 122:14- 18IB:1 

장，]!려 

1 113:2- 17 

26:21- 25114:1 8- 21122:21- 23113:1 8- 32 

26:26. 29114:22- 2히22:19- 201 

26:31- 35114:27- 31122:28- 38113:33- 38 

14:1- 31 

l’:1-16 
5:17 

17:• 26 

6:3ι 46þ4:3ι 4~22껴0-쩨1{1:1 

2:47_ 541뻐:2- 12 

18:13.14, 
19.23 

26:’1 14:5~6얘22: 54. 65 b8:24 

;t::8·7’ I~렐·π않찮암18:15-27 

27:3- 10 

27:2 11’:1- ’ 

27:62-

23:1- ’ 18:28-38 

23:8.12 

3:13- 25118:39.19: 
16 

3: 26. 32 

1.투 여인(박달라 마리야 |예푸싼앵 128:1 
와 마를 마리。”야 우멈 !부근 

16:1 

에찾아용 



2.지진이 벌어냥 

~.악달라 마라아의 슬폼 
4.여언뜰에게 천사가 나 
타남 

’·베드혹와 요한이 우덤으 
효옴 

6.주닝이 아려아에게 냐타 
나성 

7.주닝이 여언뜰에게 나타 
나성 

8.파수군의 보고 
9.엠마오혹 가는 투 제자 

28:2- 4 

28:ι 8 r6 :2- 8 r4:1니 l 

24:12 

16:9- 11 I 20: 14 .18 

28:1 1- 1 

16: 12 24:13. ~5 
10.옐 제자에게 냐타나싱 
11.옐 한 제자에게 나타나 

갱:3& 43|20:I9·2’ 
16:14 20: 16. ~1 

섬 
12.얼품 제지해l게 나타나정 |감협리 
13.지상대명 
14.주닝의 송천 에 다니 앞r8 : 1 ι zoh$::; ;ekj::￡ :9r 

연구자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연구 자료 21 

혼히들 구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젤 에시야에 관한 예언이며. 
신약은 그 예언을 쫓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앙아 인 
류에게 주어진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 한다. 그려므로 본고 
(本홉)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이 어행게 예언하고 었으 

며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생취되었는지률 살빼보려 한다. 

여| ·번 내용 성 휘‘ 

창 3: 15. 내가너효여자와웬수가되게 하l여지의l 강 4 :4. 예가 i빼하냐닝이그아플융쏘내 
고 너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웬수가 되게 하려니 l 후손|사 여지에게셔 냐게 aμl고 용뱅 야래 냐게 하씬 갯 
여자의 후슨은 너l 어려릎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ιI I온 l 늑 2:7. 계 12: 5) 
외 빵풍치풍 상하거l 항 갯。l냐랴 

창 18: 18. 아요하합은 강대한 나라7. 되고 천 아t쐐 앵 3:25. 녀회는 션지자찰의 짜손야요 또 하 
하 익센은 그관 언하여 혹융 발게 펼 것이 아니냐|힘어뻐11나넙이 너희 조상으후 더겉어 세우신 언q썩 자손 

( 창 12:3) 12륙횡|이라 야프라힘에게 이료사 7)꽉 땅 위의 오듣 족숙 

지손101 녀외 써퓨 인S↓여 북융 받으려라 하셨으니 {uH: 



22 4 복읍서 서흩 

1 :눌 3:34) 

창 17: 19. 하나닝이 7~라샤대 야나라 에 야내 이식애게 u~ 1: 2. 아브라함이 이싹원 낳고 。l삭은 야 

사랴가 정녕 에게 야끊용 낳으혀나 냐는 그 이릎 g륙된 공‘운 낳고 。많은 유다와 그으l 형치l갚 넣고 
플 。l삭이라 하라 내7~ 그와 내 언약훈 셰우려나 자솜 

그의 후손에거l 영씬한 연'!f<> 1 혜 .!I랴 

민 24: 17. 내가 그광 요야￡ 이 때의 일이 아 ot곱해게 녹 3:34. 그 이앙은 야곰이요 그 이상은 이 

나여 내가 그관 It~라보아.:X_ 7l까훌 벌이 야냐호다 약육된 삭이요 그 이 앙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 앙은 떼라 

싼 앤이 야곱에게서 나오띠 안 흩이 이스랴옐에가l 자손 요그 이상은 나훌야요 

셔 별어 나서 요압몫 이 :lJ애셔 져 ι!!까지 쳐셔 파하 

고 또 소월~~H능 ;(1-"-1춘융 다 멜하랴.효다{ 창 211: 
14i 

창 49: 10. 흙이 유마짜 써냐;(1 아니하이 "I i!1 유다 놀 3:33. 그 이상은 아ul나념이요 그 야상은 
자의 ;(1 앙이까 그 l알 사야에세 띠냐지 아니 ö}시 71 지찍의 야나요 그 이상은 혜스혼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i응 ~9..샤 오사 71까지 ul *1 i!1나 그에져l 요은 액성 후손 그야앙은유다요 
이 J써-종~l.!l~ι다 

샤!J: 7. 그 성샤와 갱상의 더함이 푸웅하여 다윗의 아 1: l. 아브라함과 마햇의 ，，~손 예수 그.!J 

!f.. 마햇의 위에 았야셔 그 나라~r 풀세 셰우고 자 계송찌 스노의 세계라(바 1: 61 
금 이후 영웬!L홉 공갱-4 갱의~ 그것유 보.존하션 
것야라 안칸의 여호와의 영신이 이퓨 이푸사i!1라 

(샤 11: 1-5: 상하 7: 13) 

"15:2. 애|갚써l앵 에요랴다야 너뉴 유아 촉 에룹러l햄 마 2: 1. 혀l옷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뻐F갚~II 

속 중에 사암;(1 라도 이스닙써!플 다스녁! "l가 니|거1 틴생 빵에서 나사애 똥l앙으후쑤터 빡샤닫。| 예우살e，lj 

세 내꺼li 냐전· 것이라 그의 규몫은 상고에 내초 。l료러 말하되 ( 놓 2:4 -7) 

에나아 

단 9: 25. 그러.!ut 너뉴 깨딴아 멜;(1니라 예 탄생의 늑 2: 1 , 2. 。l때에 71이샤 야구스도가 영플 

4-... ~렌h~ 종건하라는 영이 낸 때쑤터 끼흉 부-유뉴융 시각 내혀 천하혹 다 효석하라 하였￡나 。! 효식은 구 

‘암은 자 공 왕이 엘어냐:11까지 얼곱 이러l와 육성 해I.h.가 수헤아 홍옥 꾀었융 때에 섯앤 한 것이라 

이 야에가 ;(1 낼 젓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놀 2:4 -7) 
풍건되어 거려와 혜자7l 이용 젓이띠 

샤 7: 14. 그러도로 주째서 천히 정조효 너회 동장녀 마 1: 18. 예수 그버스도외 냐성윤 。|려하니 

에세 주씬 것이라 쏘‘* 처녀가 잉대a뼈 아풍쏟 냥 탄생 라 그 요천 ol리아7} 요생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신 

원 것이요 그 이꽁픔 엉ul누엠이라 하c!l랴 어l 성령￡훌 잉태원 것이 냐타났더니(놀 1 :26-
35) 

댐 31: 15. 나 여효와까 이 갈이 벤하노라 라야 유아 o~ 2: 16. 이에 혜훗이 약샤찰에게 육윤 종융 

에서 슐에하여 용팍하논 소녕17} 퓨.!I나 라엠이 그 대학삼 앙고 싱허 노하여 샤램훌 3ι내어 베쓸려1앵과그오 

40\1응 ~l하여 얘옥~~ 것이라 그가 자석이 없으 듣 지갱 안여l 있는 샤내 아이원- 박사뜰에게 자세 

3료 위iε 받71 갚" ')’정 ðH순:X_다 헤 엘아온 그 빼플 요준$l여 푸 살쑤터 그 。}래후 
다 죽이나(아 2: 17, 18) 

효 11: 1. 이스라앵외 어렀폼 빼에 내가 샤랑 oq굽 야 2: 14. 요생。l 벌어냐셔 맹에 야기와 그의 

-a}여 내 。l풍용 얘캉에서 환러 내었거늪 피난 오천용 더l려고 얘굽으후 떠나가(아 2: 15) 

샤 9: 1.2. 션에 고용-a}던 자에체는 혹앙01 킬힘리 o}4: 12-16. 여1수쩌셔 요한의 깝힘훌 융.으. 

없으려.~다 옛칙에뉴 여호9}껴l셔 스폼흔 ‘앙과 냥얀 전도 시고 켈련려후 활허 가셨다7~ 냐샤렛융 씨냐 스윤 



려 땅으후 ‘옐샤품 당켜! 하셨더니 후.011늪 혜연 켈 
과 요단 져;션 이방외 잘헨4ir 영화홉게 하셨느니 
라 혹엄에 행하던 백성이 푼 앤블 쏘고 샤망외 그 
놓진 땅에 거하던 x뻐게 밍이 111쩌도다 

신 18: 15. 네 하나념 여호와rll셔 너의 풍 니l 
앵세 중에서 나와 갑은 션지자 하"I .. H. 녀감 .'1 1 하 
여 띤으커사리나 녀회는 그퓨 f←-까지나아 

연구 자료 z3 

흔4 납알O!I "1 경 해변에 있뉴 7~에냐용에 7J셔 샤 

샤니 아는 션지자 。l샤야혹 .sJ-t.! 멜총끊 이푸려 하 

성이라 벌였으돼 스퓨환 앙-4 냥당리 땅과 요얀강 
서llj 해띤 깃!4 이망의 갇랜려여 혹암에 앉은 백성 
이 쓴 밍음 」ι았고 사앙의 땅싸 그늪에 앉은 자 

윤에게 ·섯이 111휘었~-다 하였느니라 

선지자 l 요 6: 14. 그 샤익}팎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 

석유 보고 딴.s~s， 이늪 참으호 세상에 오성 그 선 

지자라 하더라(요 1 :45: 앵 3:19-26) 

시 110:4. 여효~I{순 뱅세하고 l션"1 아니하시 |행기새댁| 히 6:20. 그리s.. 앞서 까신 예수에서 벨기세 
.!I 라 이료사 71풍 녀는 뱅끼셰댁의 만;;~갚 훗아 엉 | 갑은| 액의 안차관 훗야 영웬 151 대세사장이 되어 우려씀 

씬한 씨샤장이라 하셨도마 | 채사장| 위t;1여 쓸어가셨느니라($15:5 ， 6;7 :15-17) 

샤 53:3. 그는 ‘영샤갚 앙<>~셔 샤익써l게 싫어 l 유대인률 l 요 1 : 11. 자71 앙에 요애 자가 액성야 영 
에련 .. J 희였으이 간고갚 ~!이 션었으‘” 질고갚 아 | 의 l 정지 아니하였으나(요 5: 43; 눌 4 : 29 ; 17: 25, 

는 자랴 야치 샤합뜰에세 연한원 가i!1우고 보.자 않 | 배척 I 23: 18) 
{~-뜸 딸는 자 같야셔 ‘셜시같 당하였고 우ιl s.. 그갚 
귀 61 여가지 아니하았￡다(사 2 : 2) 

사 11 : 2.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밍의 신 | 성격 | 녹 2: 52. 예갇쉰 그 지뼈와 그 키가 자라 7~ 
이요 오략과 쩨능의 산이요 지삭싸 여호와n .. 성외 I I 여 하나넙파 샤렁에게 더 샤장스써훼 7l시더라( 놀 
하는 산이 그 위에 강럼하시 ιl니(샤 45: 7，샤 11 I I 4 :18) 
: 3, 4) 

속 9:9. 시온의 딴아 i세 71-에한"1어다. 예 

추살댐의 ‘알아 즐거이 쑤갚지어다 JL.라 니| 왕아 니l 

게 임하냐니 그는 공의s..쭈u’ 구원용 베*u. 성 손 
li!여서 냐귀흉 타나니 냐해의 삭은 것 곧 냐귀써 

껴니라( 샤 62: 11) 

시 41 :9. 냐의 신꾀하는 야 내 l씩휴 익언 냐 

의 사까운 친구도 냐갚 대석.sJ.oi 그 l셀풍;;1까 갚었 

냐이다 

승리의 | 요 12: 13 , 14. 종려 나우 가지쓸 가지고 맞 

입성 | 으러 나가 외치되 효산냐 찬송하려혹마 주의 。l흩

!?...;로 요샤는 이 졸 이스라옐의 왕이시여 하더라 에 

수는 한 어련 나귀꽉 얀나서 εμl니(아 21: 1-11, 
요 12: 12) 

한구의 l 약 14: 10. 연 릎 중에 하냐인 가훗유다가예 
배반 | 수씀 념겨 주려고 대셰샤장꼴에게 7~얘(아26: 14 

-16: 약 14: 43-45) 

속 11: 12. 내가그월에게이료되너회가 좋|은삼십| 마 26: 15. 내가예수관너회에게념겨주려니 
게 여기거든 내 고가같 내게 주고 그협지 야냐하 | 어11 엘u~냐 주려느냐 하나 그환이 용 앙심융 당아 주 
꺼윤 멜라 그뜰야 곧 은 상성유 한야셔 내 고7h't- l 필림 | 거놓( 마 27: 3 -1이 
상은지라( 속 11: 13) 

속 11: 13. 여호와께셔 내게 이료시되 그같이 | 토기장이 
냐풍 혜아련 II} 그 준가굉 ￡가상야에거l'간지싹 하 | 의 법용 
시 71효 내가 곧 그 은 상생원 여호9191 선에세 ~I 샤기 

가장이에게 던지고 | 위한 

마 27:6.7. 대셰샤장결-이 그 윤융 거두여 가 

혹되 야것윤 피 값이라 성낀고에 넣어 둥。l 옳지 

않아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후 ~기장이의 발왈 샤 
서 냐그네의 요꺼l흉 상았으나( 마27: 3 -5. 8-
10) 

시 109: 7.8. 져가 관얀융 밭휴 때에 켜훤 

쳐고 냐요계 하시여 그 71도가 최후 ‘씬쩨 하시u~ 

그 년수흉 얀촉케 하시며 그 칙훈융 타인。l 취하 

게 훌μl여 

은삼십 

유다의 | 챙 1: 18-20 이 사넋이 울의의 산￡호 방 

칙분뭘 ! 플 샤고 후에 용이 곤두빡갱*뼈 배가 터져 창자 
티인이 l 까 다 훌러 나용"1라 이 옐이 예추상렁뼈l 샤는 모 
휘함 | 든 사힘에게 안게 되어 본 i상언에 그 앨융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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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다 ... ~라 하나 이는 예앤。l라는 뜻이라 시명에 
기꽉하였요되 그의 거쳐호 황뼈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짜가 없게 흩냥셔 하였고 뚱 옐렀으되 그 

잭푼융 &;l언。l 휘하게 하소셔 하였도다( 행 1 : 16, 
17} 

시 27: 12. 내 생명융 내 대객의 뜻에 맘기지 | 거짓 | 마 26:60 ， 61. 거갯 충인야 많이 왔으냐 얻져 
야소셔 휘총자와 악용 철}는 자가 연에냐 나훨 쳐 l 흥인휩의 | 옷해나 후에 두 샤램이 와셔 가돼 야 샤렴의 
려 항이나이다(시 35: 11) 1 모힘| 딴이 내가 하냐닝외 성전융 헐고 샤흉어l 지융 수 

있마하더라 

샤 53:7. 그가 흩홉용 당뼈 괴후용 때에.%..1 고소톰 
그 업용 옐쳐 아니t~였융이여 마쳐 도수장으로 끌 | 당험때 
려가는 어련 양과 렐 깎는 자 앞에 장장한 양 강 |훨쭉하싱 
야 그 엽용 옐지 아니하였도다( 사 38: 13, 14} 

마26:62.63. 대쩨샤창01 벌어셔셔 예수쩨훌 

되 야우 대당도 없느냐 야 사합툴외 너활 쳐는 충 
거가 어에하뇨 하51 예수찌셔 장장하시거늄 대책샤 

장야 가해 내7. 너호 알아계신 하냐념에 맹세하 
게 하노나 네7. 하냐닝외 아줍 그려스도인져 우려 
에꺼l 멜하라(øU7: 12- 14) 

샤 50:6. 냐헬 때려는 자판에게 내 용용 암71 1 마받고| 약 14 :65. 혹용 그에꺼l 갱융 앵으예 그의 옐 
여 냐의 수엽융 용는 자환에게 나의 양용 양'71여 | 모욕당힘 | 풀융 가리우고 주액으혹 치며 7 •. 효되 션지자 노훗 
수육과 캠 앵용용 여훌}려고 내 얼풀융 가리우지 야 1 1 용 하라 하고 *냐융윤 손야약으후 쳐더라( 악 15 : 
니하였느냐라 1 1 17;요 18: 22; 19: 1-3). 

시 69:4. 우고61 냐융 이쩨tl는 자가 내 에 |까훌{없이 
라탤요다 많고 우려61 내 휠수7. 되어 냐품 끊으 | 마융융 
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7} 헤쳐 야나한 것￡ 뚱 ! 받융 
.어 주게 되었나이다(시 109: 3 - 5) 

요 15 :23 -25. 냐훈 01워하는 지·는 뚱 내 아 

에지월 "'1찌하느니라 내가 야우도 옷한 얼융 져회 
중에셔 훌}지 아나하였뎌연 저회가 켜 없었요려나 
와 지금용 져회가 나와 잊 내 o}에지관 JL았고 또 

샤 53 :4 ,5. 그는 설후 우려외 갱.l!.'웬 지고 
우려의 숭용흩 당하였꺼늄 우라는 생각1i.71환 그 
는 정l셜훈 뱉야서 하나념에게 맞으여 고안훌 양싼 

다 하였노라 .::z.가 생힘용 우려;왜 혀훈용 인합01요. 

그가 상함용 훈리의 최악융 인항이라 .::z.가 갱계품 
밭용￡효 쭈려가 명파용 누리고 그가 채씩에 맞홈 
으jξ 푸려가 냐흠훌 잉었￡마(샤 53: 6 , 12) 

사 53: 12. 01러응로 내가 그풍. 존해한 자와 

함께 푼깃융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말취했 것 
용 나누게 하려나 야는 그7. 자기 영흩융 에려 샤 
앙에 이료게 하여 얘.:11차 충 하냐료 에야랩융 업 
었용이라 그러나 생상용 그가 않윤 샤합의 씌융 
지여 뱅죄X태 쩌*뼈 끼‘도t.었느냐라 *μl니라 

01워하였도다 그러냐 이는 져회 융앵에 기혹」탠 바 

져회7} 연고 없이 냐용 마워하였다 한 양용 용하 
게 @뻐 합이니라 

대신 1 "'}8:16,17, 저흩매 사합률이 ·귀신흩림 짜훌 많 
고뇨옆 | 야 데리고 예수쩌 요꺼눔 예수깨셔 멜~~ 귀신플 
당힘 l 융 쫓야내시고 앵틀 짜환 다 고쳐시나 야는 션지자 

이샤야혹 하신 딴홈에 쭈려 연약한 갯융 천혀 당당 
하..Il l1. 뱅융 젊어 지셨도아 항융 이쭈려 하심이더 

라(용 4:25;고천 15:3} 

죄인함과 1 p }27:38. 이 때에 예수와 항께 강도 풀이 싱 
힘꺼11 자가에 훗 딱히니 하냐는 -i-J{!에 하나는 좌헨에 있 

못박힘 | 더라(악 15:27, 28; 녹 23: 33} 

시 22:18. 내 갱웃용 나누여 축웃융 셰 111뽑 l 룰병흩어| 약 15 :24. 십자가에 훗약고 그 옷융 나눌새 
냐이다 | 옷홉|누가어느것융얻융까하여 제111환 흉더라(요 

얻으려고 1 19: 24) 
제비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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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과 마 27:39 ， 40. 지냐가는 1닮은 자기 어려잦 

사항외 쩨방거랴요 백생외 죠풍거러나이다 나훌 .!L 모욕융 혼을여 예수플 오욕하여 7}.혹되 생천융 헨고 샤훌 
는 자는 다 닝l웃￡며 업슐훨 "1쭉。l고 어려활 혼융 당합 에 짓는 자여 녀l가 만옐 하냐닝의 아픔이어은 자 
여 ‘알tl혜 져 7} 여효와찌 외악하나 구씬하싱청 져 기릎 구훤하고 성짜7l에셔 내려요라 하며 ( 아 27 : | 용 1여iμl니 건지懶!다 41-44 : 약 15: 29-32) 

시 69: 21. 져회가 양개월 냐의 식융혹 주여 g훤뼈 요19:29. 거기 신포도추가가특히 당긴 그옷이 
강함 빼애 호~ aJ-t1웠샤요냐 초톨 있는지라사랑뜰이 신포도주괄 어금은 혜융윤 쭈 

받으심 슬초에 매어 예수외 업에 대니(야27:34， 38) 

| 시 22:8 져가 여효와껴l 외뼈나 해뼈 조용 마 27:43. 져가 하냐녕융 신획하니 하나념이 

철 져품 기빼하사나 건지생컬 하냐이다 가운데 저룡 기빼하，，(1연 이셰 구훤하씬쳐라 찌 벌이 냐는 
반쪽되는 하나닝의 야툴。l라 하였￡다 하여 

O헤언 

시 109 :4. 나는 사랑하나 저회는 도려어 냐 원수홈 늑 장 :34. 이에 여l수쩌셔 ，l라샤대 아배지여 

원 대척하나 냐는 기도함 뽕41라(샤 53: 12) 위하여 저회활 샤하여 주융소셔 자기의 하는 것융 힐지 옷 
기도힘 힘이나이다 하시더라 저회가 그외 웃융 나눠 셰 "1 

홈왈새 

측 12: 10. 내가 다횟의 깅과 여l푸살댐 거띤에 옆구리훌 요 19:34. 그 중 한 군영야 것}으후 옆구려융 
게 용총과 깐구t}는 싱랭융 꾸어 주려니 그융이 그 쩔립 찌르나 곧 피와 풀이 나오더라 

쩌흩바 그용 바라보고 그훈 위하여 얘용하기찰 욕 

자흩 위하여 얘용'11풋 하며 그잡 위뼈 용곡11}71 
용 장)t}흉 해 tl여 용꽉하웃 하라~다 

시 22: 16. 개같이 냐암 에혜왔.2..여 약한우리 수측이 요 20:27. 도"1에게 이료시되 네 손，}라융 이 
7} 냐용 융러 내 수훔-& 켄랬냐414( 속 12: 10) 댐립 떼 내벌어 내 손융 보고 너l 흔융 내벌어 내 옆구 

배에 넣어쏘라 그썩하고 얻음 없는 자가 되지 뱉고 1 

믿는 자카 되라(요 19:37;20:25.26) 

시 34:20. 그 요흔 얘용 요효하·생이여 그 중 뼈가 요 19 :33. 예수쩨 이료려는 야마 축용 것융 .!L 

에 하나￡ 껴야지 아니하도다(흩 12: 46) 쩍01지 고 다려괄 꺾지 아니하고 
않읍 

사 53:9. 그는 강3ε폼 앵치 ot니하였고 그 부지의 마 27: 57 .60. 져풀었융 빼에 야려야대 쑤자 
업에 쩨사가 없었~냐 그 푸염이 악언과 함께 되 묘싱에 요생이라 하는 사램이 앓으나 그도 예수의 찌자라 

었A여 그 JL씬이 .y.4~ 함께 되었도다 장사휩 벌라도에거l 가·세 예수의 시쳐l쓸 탤라 하냐 이에 
벌라도가 내어 주라 푼쑤하거놀 요생이 시쩨흩 가 

져마가 정한 세마포효 썩셔 바뀌 속에 판 자기 새 
우덩애 넣어두고 흔 흩융 풀려 우덤 품에 놓고 가 

나 

시 16: 10. 이는 내 영혼용 용꾸혀l 배려지 아 부훨 마 28:9. 에수쩨셔 져회훌 딴냐 ，}라샤째 앵 

니훌}시여 주외 거육한 자후 썩지 않게 하실 갓 엄 안하 . .l;r. ~~시거놓 여자릎이 냐아가 그 발용 융장'jl 
야나이다(아 16: 21 ) 정배하나 ( 녹 24:36-48) 

시 68: 18. 주찌셔 놓용 꽂으혹 요료시여사후 솜천 녹 24: 50. 51. 예수쩌셔 져희폴 데려고 빼다 

장은 져홈 끌고 씬훌융 인간애게셔 Eε는 왜역자 중 니 앞까지 냐가샤 손훌 훌어 저회에게 혹혹하시더나 

에셔 한￡시나 여효와 하냐닝이 져회와 함찌 거하 혹혹훌}설 빼에 저회풍 에냐 하놀효 융리우시니( 행 

려 하싱。l효다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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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서론 

1. 11 흩셔의 저자는 누구언7}? 
[Ã) (1)본셔의 저자는 마태이다. 

(2) 사도 요한의 쩨자였던 폴리갑 (Polycarp, A. D. 70-155?) 의 친구인 파피아스 (Papias, A. 
D.751-1631) 는 ‘마태가 말씀틀융 히브리어로 청리하고 그것들융 각각 그의 역량껏 

번역하니라’ 고 말했다. 

(3) 쁨만 아니라 안디욕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Ignatius, A. D.351-117)는 A. D.115 

년에 본서흉 ‘마태복옴’ 이란 이륨으로 로마에 가져갔고， 로마의 지방 회의는 120년에 
본서륭 마태의 책으로 결청하였다. 

(4) 또한 본서의 첫머리에 ‘마태복융’ 이라는 문구가 실려 었으며 이것은 2세기 말 (末) 부 
터 오늘날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사실로서 져자에 대한 충분한 역사척 중냉(證應) 자료 

역할융 한다. 

(5) 이러한 사실틀용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마태가 본서의 저자엄율 확중지융 수 었다. 
2.11 마태는 에뻗 인물언가? 

(Ã) (1) 레위라고 얼컬어지는 마태는 세관원으로서 혜롯 안티파스 (Herod Antipas) 의 영지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수의 부룹올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참조， 녹 5:27). 그는 알패오 

의 아플로도 소개되고 있다(참조， 막 2: 14). 

(2) 당시 그는 여 러 민족물이 거주하던 갈헐리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랍어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놓숙했융 것이다. 본서의 기록틀로 보아 그는 확실히 한 언어 이상에 익숙 

한 사랍이었읍을 알 수 있다. 

(3) 왜냐하면 본서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언용 귀철물이 헬리어 70인역 (LXX)융 바탕으로 

하고 아랍어 및 히브리어에서 옹 파생어틀과 결합된 일총의 의역 (意譯) 이기 때문이다. 

(4) 또한 세려 훌신들이 혼히 그러하듯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올 정수하여 빈축용 

살 만큼 포악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사랍툴융 초대하여 연희룹 열 수 있융 정도로(9 : 

10) 풍혹한 생활융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5) 륙별히 그는 주의 부르섬에 특각척인 순종을 했던 것으로 보아(녹 5:27.28) 그 당시 

횡행하던 편협하고 외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 

경에 대한 기초척 지식이 있었다고 활 수 있다. 

(6) 그렇지만 한번도 북융서에는 그의 발언이 기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성품 

이 겹손하고 침학했먼 것으로 보인다. 

(7)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앵 1:13의 오순철 다락방 사건 후 다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셜 
에 의하면 15년간 활레스탄에서 전도한 후， 여러 나라률 돌아다니면서 북옴융 천파하다 
가 죽었다고 한마. 

3. 힘 혼셔의 기혹 연대는 언째인가? 
1Ãl(1) 본서가 예수의 12제자뜰의 교훈집이라 할 수 있는 ‘디다케’ (Oidache) 와 외경 바나바 

서신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 A. D. ? -11이와 순교자 저스린 (Justin 
Martyr, A. D. 100-165) 풍의 기록에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분명히 본 
서가 초대 교회 시대 초기에 기록되었음윤 중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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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본서의 내중(內짧)에는 (27:8:28:15) 본서가 예수께서 죽으신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록되었다는 혼적융 발견할 수 었다. 

(3) 또한 본서 24장에는 예루살햄의 멸망에 판한 내용이 미래에 성취훨 한 사건으로 취급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가 A.D.70년 이전에 기록되었옴융 알 수 었다. 

(4) 그리고 본서는 초대 교회 교인즙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흉어져 복융융 전하기 이전에 

(A. D. 37-48? ) 기록되었다고는 보기 힘룹다.왜냐하면 그 당시 예푸살햄 교회에는 기 
록된 복융서릎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직 그뜸 가용데는 주의 죽으 

심과 부환의 증인인 사도틀이 아직 생존해 있었다(참조. 행 8:4). 
(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본서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겠지만 A. D.50-70년 중에 기 
록된 것으로 붐이 타당하다. 

4. c+l 용셔의 기륙 창소는 에다인가? 
lÄl (1) 본서의 기록 연대가 그러하듯이 기록 장소 역시도 의견이 분분하다. 

(2) 어떤 학자는 본서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녔던 사건률과 그 상황에 판한 
여러 언급틀 (2:3， 16;21:10;27:3-8， 24， 25， 53， 62-66;28:4， 11-15)융 근거로 팔레스 
탄 영내에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본서가 풍부한 헬라어활 사용한 문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록 장소룹 활레 
스틴보다는 헬라어 사용이 Ul교적 많았고 팔레스단 푼화와 협게 컵촉할 수 었었던 시 

려아의 안디육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척이다. 

(4) 시리아의 안디욕은 유대주의와 초대 기독교가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잭합한 곳이었으며. 
본서의 내용올 자주 인용하여 집필 활동용 했던 이그나타우스(Ignatius)가 살던 곳이 

기도 했다. 

(5) 꽉웬히 헬라어 문화가 지배적이던 이꽂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뜸윤 구약의 헬라어 역본 

인 70인역( LXX)올 사용했왈 것이며.본서의 저자 마태도 70인역올 통해 구약올 많이 

인용한 것 같다. 

(6) 본서의 유대주의적 특수성과 이방인직인 보편성 동융 고려해 룹 때 절대적인 증거는 
모자란다 해도 본서의 기록 장소릎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5. c+l 훌셔의 져학 동기는 무엇인가? 
fAI (1)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션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융 밟힘으로써 유대 그리스도교인 

룹로 하여급 민혹융 초월하여 북용융 천화하도록 하기 위해 본셔훌훌 저착하였다. 
(2) 또한 본셔홉 용해서 예수웰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 휴대 그리 
스도교인활융 변호하려 했융 것이다. 

(3) 뿔만 아니라 복옵율 천파하는 몇몇 유대 그리스도교인활에게 그리스도쿄 션교의 기원 
과 본질에 대하여 껄명하려고 했융 수도 있다. 

(4) 왜냐하면 그톱용 당시 이스라행의 남은 자틀로서 처용으로 뜨거훈 신앙의 체협융 하고 

난 후 예수의 행척파 쿄훈에 대하여 더육 알고 싶어혔기 때푼이다(창초. 행 18:24-28). 
(5) 그 밖에도 마태는 이방인 독자흉 염두에 두고 저술했융 7.놓생도 었다(창조， 28:2이. 

(6) 그 이유는 예수의 역사성융 강초하고 (1장) 그분이야말로 모든 용치자 중의 용치자이심 
융 강력하게 시사함으로써 예수의 인생 (A性)파 신성(神性)융 부청하려는 이빵 사상 

의 폐해로부터 이방 선자룹융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7) 그러나 마태가 유대인듭에게 예수에 대한 융바른 시각융 심어 주기 위혜 본셔용 기륙하 

였댄 것이 주된 기록 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6. c!l 본셔가 묵책훌}는 바는 무엇언가? 
~ (1) 본서는 일종의 전도뜰 위한 복읍서라 할 수 있다. 측 전체척인 맥락에서 본서를 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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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본서가 추구하는 바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틀는 이로 하여금 메시야이신 예수 
룹 알고 확신하게 하려는 데 있옴융 알 수 었다(참죠. (Ql 8). 

(2) 또한 본셔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몽일생파 보편생용 강조하여 유대 그리스도인틀과 이 
방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 그 목척이 었다.그래서본서에는 

보편척 은혜요 교회 일치원 위한 메시지가 다뤄져 있다(9:12.13). 
(3) 그리고 본서는 복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풍 밝히려는 데 주안점융 두고 있다. 즉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사휴의 은혜활 덧입융 수 었다는 것올 밝혀 

주고 있다(참조.9:9-13:20: 1-16). 
(4) 계속해서 본서는 유대주의의 우웬 의식으로 모든 이방인틈을 단죄하던 독선척(獨짝的) 

인 유대 종교인틀에게 외식의 당올 빗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은혜에 동참하게 

하려는 데 그 목척하는 바가 였다(참죠.10:38;18:1-4). 
(5) 마태는 복음셔 기자 가훈데 유일하게 교회 (웰， 에플레시아)라는 단어활 사용하여 메시 
야로 말미암아 성취된 우주척 쿄회. 쪽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참조.4: 15) 용 알려펴 

고 했다(참조.16:18;18: 17). 
(6) 한편 마태는 본서룹 통해 성도 개개인에게 용리척인 삶용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절대 월요한 사량의 원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창조， 22:36-40}. 뜩별히 예수의 산상 수훈은 비혹 이 땅에 발올 촬히고 있지만 천국 
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뜸의 삶이 어떠해야 합응 보여 주고 있다(참조， 5-7장). 

7. tÐ 본셔의 주채는 푸엇언가? 
!A1(l) 주쩨는 본서의 서두. 록 ·아브라함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재계라? 는 말에 잘 

나타나 었다. 

(2) 창세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구많 찾아 꿇 수 있다(창조. 창 5:1;6:9).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그러한 귀철은 메시야에 대한 약속의 새로훈 발전 단계활 표시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에서 끝난다. 

(3) 마태는 예수의 계보흘 이 첨에서 시작하고 었으며， 냐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 
틀융 성취했는가에 대해 상세히 보여 준다. 

(4) 이런 면에셔 마태는 구약의 구조릎 모방하였으며 여러모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사이에 .i!.량척 역활용 담당하였다. 
(5) 이 모든 사실틀올 고려활 때 본셔의 주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이 확실하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용 1장 뼈4-7융 창초하라 

8. tÐ 훌셔훌 예수의 빼시야척 사역융 충샘￡로 나누어 보라. 
~ 

내 용 귀 철 

1. 에시야에 판한 예언의 생휘-오심 1:1-4:11 
2. 메시야의 가르챔-대강용(大짧짧) 4:12-7:29 
3. 메시야의 신생 계시-기척 8:1-11:1 
4. 메사야 왕국의 계시-버유 11:2-13:53 
5. 메시야의 구속 사업 션포- 십자가 13:54-19:2 
6. 척틀의 핍박-반대자활파의 논쟁 19:3-26:2 
7. 메시야의 고난-수난，뚝융.11-환 26:3-28:10 
8. 결롱 : 지상(至上) 명령 2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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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I 본셔의 륙갱윤 푸엇언가? 
(Ä)(l)첫째，많은 자료로 엮어져 었는데도 합구하고 그 운맥파 구조가 극히 미려(美願)하고 

자연스러위서 구초척으로 거의 완벅에 가깝다. 

(2) 둘째，본서에는 대교훈집이 다섯 차혜나 나타난다. 산상 수훈 (5-7장)， 12재자릎 파송하 

는 교훈 (10장)， 천국 벼유(13장) • 겸손과 용서의 교훈 (18장)， 바리새인용 규탄하심 (23 

장)과 감람산 강롱 (24， 25장) 둥 이 5대 교훈집은 저자의 학훨한 조직력에 의해 질서 

정연하게 때혈되어 본서의 중심용 이훈다. 

(3) 셰째， 본서의 자료 배열은 수자켜 방법으로 되어 었다. 그것은 기교룹 중요시하는 유대 

인의 관습으로 문장융 협었게 하는 역한·융 하였다. 
(4) 그 예활 틀면 다융과 갈다. 

수(짧) 내 용 귀 컬 

두 명의 귀신같련 자 8:28 
2 두 소경 9:27:20:30 

두거짓 중인 26:66 
족보의 쩌 구분 1:17 
유아 사대의 셔l 사건 2장 

세 가지 시험 4장 

산상 수훈 세 구분(원리.내용.경계) 5-7장 

주기도문의 하나님융 위한 쩨 기원과 사랑옳 위한 세 기원 6:9-13 
세 가지 회복(형루.소경.멍이리) 9:18-34 

3 
세 가지 적당치 않는 자 10:37.38 
쩌 고자(鼓子) 19:12 
바리새인에 대한 세 비유 21: 27- 22: 14 

세 질문 22: 15-40 
말세에 대한 세 바휴 24:43-25:30 
갯세마네의 세 차례 기도 26:36-44 

베드로의 세 차혜 우갱 26:69-75 

빌라도의 서l 번 질문 27:21-23 

일곱 사귀(쩨鬼) 12:45 

일곱 떡과 바구니 15:34.37 
7 

일곱번 용서 18:21 , 22 

일곱 형제 22:25 

(5) 이처럼 다를 북읍서에셔는 찾아 뭘 수 없는 흑색왈 본셔는 지니고 었다. 
10. 힌 본셔에 냐하반 그리스도용에 대빼 설명하라. 

rÆ (1) 본서는 예수가 구약의 예언윤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야이며 약속된 왕국원 세우설 

그리스도라는 사설쓸 거듭 싼히고 었다. 

(2) 즉 그분은 이스라엘의 정꽁 황족인 다윗의 가계 출신이며(참조， 1: 1; 삼하 7:12-16; 사 

11: 1) 유대인의 왕으로서(창조.2:2) 이 땅에 탄생하셨다. 

(3) 그러나 유대인듬의 경험으로는 반약 베시야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완선 

히 회복되며 지상에서 최강국으로 평화릎 줍기며 살게 될 것으로 알았기 때운에 그 기 

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연서도 자신의 메시야성융 주장했던 예수에게 대해 극도의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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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창조.21:14-16). 

(4)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룹의 잘못된 메시야관윤 고쳐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욕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ll)난파 죄패촬 달고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창조.27:11 ， 29. 

37). 
(5) 또한 예수는 자신융 친히 ·인자’ (the Son of man) 라고 표현하심으로 (8:20; 12 :8, 40; 

25:31 ~26:64) 단순히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활어 계신 분으로서 당신의 지 
상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용 강조하고 었다(창조， 히 2: 11). 

(6) 특볍히 이 말은 당신의 성육신 (Incarnation)융 강조한 것으로서 그분만이 인간쓸 하나 
님과 화해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계 

시는 분엄옴 강조하고 있다. 즉 그분은 당신의 권위로써 인류의 구속 사역올 완성하셨 

다(참조.9:6}. 

(7) 이러한 그분의 사역융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인자가 용 것은 섬김율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 7) 려 하고 자기 목숨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20 
:28) 라고 한 것이다. 

(8) 뿐만 아니라 그분은 중음의 신(뼈1)으로서가 아니라 부환의 주(主)로서 당신용 의뢰하 

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기쁨흘 제공하신 생병의 주인이시다(참조.27:51-53). 

(9)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성쏠 초월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한 친히 인간이 되신 전능자이시다.우리는 그분의 삶파 가르챔융 통하여 그분만이 인 

츄의 소망이며 구현자이신 메시야이심용 알 수 있다(참조.16: 16). 
11.00 본셔에셔 나타난 천국폼에 대혜 껄명하라. 

rAl m 본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헬. 혜 바실레이아 푸 데우.4회)란 용어보다 ‘천국’ (헬， 혜 
바실메이아 톤 우라논.33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2) 그러나 다른 복읍서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라는 용어룹 사용하고 있어 좋은 대조홉 
이룬다. 하지딴 이 두 단어는 동얼한 의미로서 거북한 하나님의 이륨올 함부로 부르기 

활 꺼려 해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 (히. 아도나이)라고 쓰게 된 것과 같은 용혀l 

라고 할 수 었다. 

(3)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여l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개념은 불가분의 판계라 할 수 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룹 시작하시연서 션포하신 

제 1성(앞)온 ·천국’이 가까왔다는 메시지였으며 (4: 17) 당신의 가르침의 주제 역시도 
‘천국’ 이었다(9:35; 10:7;24: 14). 

(4) 한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란 하나님께서 꽁치하시고 다스려시고 주권옳 가지시 

고 지배하는 곳용 가리킨다.이는 반드시 영토풍 가리키지 않고 하늘이나 이 땅이나하 

나님이 봉치자로서 군렴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용 

의미하였다. 

(5) 이 ‘천국’은 예수의 초럽으로‘ 시작된 그래서 씨앗쳐렵 자라나는 ‘이미 온’ (already) 
‘나라’ (창조.13장)와 예수의 재립으로 완성행 ‘아직 성취되지 못한’ (not yet) .나라’ 

(창조.22.25장)로 구분왼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하나남의 풍치라는 관점에서 용일 

될 수 었다. 

(6) 예수께서는 이 두 개념의 ‘나라’ 가운데서 현세의 ·나라’장 교회라는 혹면에서 취급하 

시기도 하셨다(창조， 16: 18, 19). 그렇지만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단지 ‘천국’의 그립자로서 완성된 ‘천국’용 기다리고 있다(참초.13:24-30) ， 

(7) 이런 록연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율 현재보다는 세상이 끝날 때의 왕으로서 
의 하나님의 조치. 측 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영웬한 풍치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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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두셨다(참조， 25:31-34). 

(8) 하지만 이 같흘 사실이 교회로 집약될 수 있는 현재의 ‘천국’용 무시하는 것은 컬코 

아니다. 왜냐하연 현재의 ·천국’올 무시한 채 그분의 째립 때 완성훨 ‘천국.융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여하튼 ·천국’에 판한 메시지는 사단의 지배 아래 상아가던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었읍에 블렴없다(3:2;4: 17). 더우기 예수의 사역과 인격 가운데 나타난 하나남의 용 
치는 이 써상에 때한 사단의 풍치가 끝났음쏠 얄리는 때시지이다. 이는 용 인류의 구원 

과 해방의 좋온 소식이다(창조， 12:28}. 
(10) 예수께서는 ·천국’훌 션포하심으로써 인간틀로 하여금 그툴의 최월 떠나서 하나닝의 

왕권융 인정하고 그의 봉;'(.1룹 받용 수 었도록 하셨다(창조， 13:44-46;22:2-14).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용답은 회개하고 복음융 믿는 것이다(참죠， 4:17). 

12. 굉 본셔가 말하는 쿄회홀에 대하여 썰명하라. 

~(1) 교회활 뜻하는 훨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헬라인품이 공적인 업무훌 수행하던 전령 

관(~웰令官)에 의해 소환된 또는 ‘불러냉올 받온’ 자유 시민플의 모임 혹은 회중올 의 

미하기 위해 구사한 말이었다(창조， 행 19:39). 
(2)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도픔에 의해 사용되었용 때는 그 의미가 최로부터. 세상으로부 

터 흘러냄융 발온 하나님의 사랍륜올 가려키거l 되었던 것이다(참조. 앵 7:38;룹 9:4; 뻗 

전 2:9). 

(3) 예수께서는 이 〈에괄레시아〉 라는 용어웰 두 번밖에 사용하시지 않았다. 첫번째 경우는 
가이사랴 벌렵보에서 베드로가 주께 대한 바른 신앙 고액용 했융 때이고(16:15-19) 또 

하나는 당신의 제자룹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 해야 할 의무 사항율 주지사키실 때이다 

(창조， 18: 17). 
(4) 이 교회는 사랍틀의 노력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사랍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 

회활 션촬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판이다. 더우기 교 

회는 행정 조직체흡 연상케 하는 준엄한 기판이 아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개인척으로 

혹은 집합척으로 내주하는 모든 자틀의 교재 그 자체이다(참조. 륨 1:7). 

(5) 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치가 실현된 곳이라는 흑연에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예 

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율 인정해 

야 하며(창조， 23:8-10) 철저히 자신올 부인할 수도 었어야 하고(참초.16:24-26) 그 

리스도의 생홈에 걸맞는 인격과 삶융 소유하여야 한다(창초， 11:25;18:15}. 
(6) 그리고 이 교회는 현협파 독션을 지양하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족속융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28: 19). 그리고 삼위 하나념께서 공히 섬김융 받으며 구원에 펼요한 

도리의 쿄육(합죠， 요 16:13)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성숙용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한 

다(참조， 엠 5:25-27). 
(7)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둡이시니이다'(16:16)라 

는 바른 신앙 고액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행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랍틀의 

모임으로서 환성휠 ‘천국·올 대망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13. ct1 본셔가 기욕훨 당시 용용되었헨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라. 
IÃ) (1) 당시의 주요 언어는 네 가지. 즉 라단어， 헬라어. 아랍어. 히브리어였다. 

(2) 라단어는 로마의 법왈 용어와 문학 용어였다. 그 맙용 대부붐 로마 서쪽지역에서 좌여 
쳤으며 부분척으로 북아프리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쓰여졌다. 

(3) 헬라어는 문화척 언어였는데， 교육융 받은 모든 사랍흘에게 천숙한 언어였으며 로마 동 

쪽으로부터 대중의 봉용어였다. 심지어 왈레스탄 지역에서조차 이 언어는 홍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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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와 제자들도 이방인옳 대할 때는 이 언어풍 사용한 것 같다. 

(4) 아랍어는 근풍 (近東) 지방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바훌은 예루살댐 사람룹에게 아랍 방 

언으로 껄쿄활 했었다(앵 22:2). 예수께서도 관습책으로 이 언어첼 사용했다고 한다 (27 
:46; 막7:34;요 1:42). 

(5) 이것은 초대 교회의 총교척 어휘에서 나타나는데 아바 (Abba , 룹8:15) ， 마라나다 (Ma
ranatha , 고전 16:22) 와 칼은 용어는 초기 신자룹이 아랍어릎 사용했다는 사실융 보여 

훈다. 
(6) 고전 히브리어는 아랍어와 밀컵한 연관이 있는데 이 언어는 신학척 사고홉 전달하려고 

하던 학식었는 랍벼웰 제외하고는 에스라 시대 이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7) 이러한 언어툴의 A}용용 십자가 상에서 예수의 최명이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 헬라 
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요19:20). 실로 복용서가 기혹훨 때 판레스 

딘에서는 이 언어담이 모두 유풍되었고 알려졌던 것이다. 

(8) 기독교가 발생한 곳에서 이와 같은 언어 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언어룹로 표현된 

문명과 문학의 영향이 기독교에 스며들게 하였고. 또한 이 언어들운 기독교용 전세계에 

소재하는 수단이 되었다. 

14. [!1본셔가 후대애 어며한 영향융마쳤는가? 
@(l) 본서는 기록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상당히 지배객인 영향력올 행사해 왔다. 

(2) 욕히 본서의 사본툴이 다른 복융셔들의 본문에 영향융 주었고 (예훌 출연 고대 시리아 

역본) , 예배 의식에 많이 얘용되었으며. 다를 북옵서합보다도 훤씬 많용 회수로 인용되 

었다. 

(3) 무엇보다도 16:17-19과 갈용 귀철이 가지는 교회척 영향력은 막대하게 컸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다른 복융서에 병행되는 귀절이 없는데도 훌구하고 이 귀철이 로마의 베 

드로 성당에 라단어로 새겨졌다. 

(4) 이처렵 본서는 후기 쿄회에도 지대한 영향용 미쳤으며 오늘날도 구원받용 성도틀에게 

주의 교훈과 삶용 청확하게 재공해 주는 참된 복용으로서의 역할융 다하고 었다. 

15. [!1 본셔의 내용융 간략하께 철명하라. 
rAl (1) 본서는 예수님용 유대인활의 메시야일 뿐 아니라 왕으로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2) 이 러한 판점으로 본서활 구환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 첫째，메시야로서 예수의 인격 (1: 1-4: 16) 둡쩨，메시야로서 예수의 복용 션포 (4:17-16: 

20) 세째，메시야로셔 예수의 수난과 쭉용과 부환(16:21-28:20)이다. 

(4) 청작 예수의 생얘는 모든 인류활 위한 구웬자의 삶이었고 또한 황척인 권위훨 나타내 

는삶이었다.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러한 삶올 용하여 그폼의 메시야와 황척 권휘월 인정하게 되 
고，우리의 주로 고액하게 된다. 

16. 힘 훌셔의 대지훌 구환하라. 
(Ãj(l) 황에 대한 소개 /1:1-4:25 

@ 왕의 가문 /1:1-17 

@ 탄생 /1:18-2:23 
@ 세혜륜 받으심 /3:1-17 
@ 시험올 받으심 /4:1-11 

@ 사역의 시작/4:12-25 

(2) 왕의 껄교/5:1-7:29 

@ 천국의 시민 /5:1-16 



@ 천국의 새 법 /5:17-48 
@ 천국의 새 생활/6:1-7:12 
@ 천국 시민의 증거 /7 :13-29 

(3) 왕에 대한 중거 /8:1-9:38 
@ 중거 1- 능력 /8:1-34 
@ 중거 2 - 사죄 (敏罪) /9:1-17 
@ 중거 3- 권세 /9:18-38 

(4) 왕의 계획 /10: 1-16: 12 
@ 계획의 선포 /10:1-11:1 

@ 계획의 업중 /11:2-12:50 
@ lf]휴틀/13:1-52 

@ 도전받는 왕의 계획 /13:53-16:12 
(5) 왕의 교훈 /16: 13-20:28 

@ 교회에 관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빽) /16:13-20 
@ 자신의 수난에 관하여 /16:21-28 
@ 자신의 영광(변모)에 판하여 /17:1-21 
@ 배반하실 것에 판하여 /17:22.23 

@ 세금에 관하여 /17:24-27 
@ 겸손에 관하여 /18:1-35 
@ 생환의 규범에 관하여 /19:1-26 
@ 천국에 관하여 /19:27-20:28 

(6) 왕의 현현 (뚫塊) /20:29-23:39 
@ 왕의 권세 /20:29-34 
@ 왕의 입성 /21:1-11 
@ 성천융 째끗케 하섬 /21: 12-17 
@ 무화과나무의 저주 /21: 18- 22 
@ 대제사장들과 장로룹의 도전 /21:23-27 
@ 왕의 비유틀/21:28-22:14 
@ 왕의 선도 /22:15-23:39 

(7) 왕의 예언 /24:1-25:46 

@ 성전의 파괴 /24: 1. 2 
@ 마지막 날에 대한 절풀 /24:3 

@ 마지막 날의 정조/24:4-28 
@ 채립의 정조/24:29-31 
@ 비유틀/24:32-25:46 

(8) 황의 수난/26:1-27:66 

@ 예비일 /26:1-16 
@ 유월철 /26:17-30 

@ 배반당하신 황/26:31-56 

@ 섬문받으시는 왕/26:57-27:26 

@ 십자가 수난/27:27-66 

(9) 왕의 권세 /28:1-20 
<D 부활의 숭려 /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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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에 대한 거짓 보고/28:11-15 

@ 황의 지상 명령 /28:16-20 

17. [t1 혼셔의 총생 요챙혼 푸엇언가 ? 
1Al'시몬 베드로가 대랍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듬이시니이다’ 

(16: 16).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본셔에는 구약 성경이 128회나 인용되어 었다. 이중 대부분의 

것윤 다흩 복옴서에도 인용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본셔는 셔우 

에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동청녀 딴생 둥에 판한 구약의 
충거풀 언용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훤 메시야이심융 

밝혀 주고 었다. 

장갱 내 용 홉 쳐 

1 : 1 -17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솜 혜수 그리스도외 찌계라 대상 1:34;2: 1-15; 
아브라함이 이삭융 낳고 이삭용 야곱융 낳고… 3: 1-19 

1 :23 l 보라 쳐녀가 잉태하여 아툴융 낳융 것이요 시 7:14 

2:2 유대언의 황으로 냐신 。l 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민 24:17 
풍방에셔 그의 명용 보고… 

2:6 !또 유대 땅 베활패햄아 너는 휴대 고융 충에 가 l 마 5:2 
장 착지 아니하도다…내 액생 이스라햄외 룹자가 

되리라 

2: 15 l 얘굽에셔 내 아룹융 용렀다 합융 이쭈려 하심이나라|효 11: 1 
2 :18 라마에셔 슐찌하며 크게 용곡하는 소리가 합리나 렘 31:15 

.•• 자식이 없으묘로 휘로받기용 거정하였도다 

3: 3 |팡야에 외치는 자의 소려가 었어 가로되 너회는 |사 40: 3 
주의 견용 예비하라 그의 챔경융 명단케 하라 하 

였느니라 

3 :17 | 하능로셔 소려가 있어 발씀하시되 어는 내 사랑 | 시 2:7;사 42:1 
하는 아률이요 내 기빼하는 자라 하사니라 

4: 4 |사합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나요 하나님의 입으 |신 8:3 
로 나오는 모든 방씀으로 살 것이라 

4: 6 |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야할이어든 뛰어내리 l 시 91: 11, 12 
라…딴이 풍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4: 7 | 추 너의 하나님융 시험치 망라 ... | 신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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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사한아 용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 신 6: 13 
경배하고 다만 그용 샘기라 하였느니라 

4 :15. 16 I 스훌훌 땅파 납당려 빵과…혹앙에 없용 액생이 l 사 9: 1. 2 
른 빛융 보았고 사망의 땅파 그늪에 양용 자룹에 

재 빛이 바휘었도다 

5: 4 | 얘용하는 자는 북이 었나니 저회가 위로월 발융 | 사 61: 2 
것업이요 

5: 5 | 용유한 자는 홉이 있나니 저회가 땅융 기업으로 | 시 37: 11 
받융 것업이요 

5:6 | 의에 주리고 북마를 자는 복이 있나니 저회가 배|사 55: 1. 2 
l휴용 것입이요 

5:7 l 긍흉히 여기는 자는 북이 었나니 저회가 궁훌히 | 시 18:25; 장 11:17 
여김융 밭융 것업이요 

5:8 |마용이 청경한 자는 꽉이 있나니 저회가 하나냥 |시 24: 3 - 5 
융 합 것업이요 

5: 21 옛 사랍에 게 받한 바 장인치 말라 ..• 용 20: 13; 신 5: 17 
5 :27 또 간용치 앞라 하였다는 것융 너 회 가 룹었으나 홉 20: 14; 신 5:18 
5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잡 버리거든 이혼 충 신 24:1 

서팝 좁 것이라 하였으.나 

5 :33-37 I 또 옛 사랍에게 방한 바 헛 맹세합 하지 밭고 네 훌 20:7; 래 19: 12; 민 
맹세한 것융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융 너회가 30:2; 신 5: 11;23:21 
툴었으나…오칙 너희 망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 ;샤 66:1; .1.148:1.2 
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윤 약으로 쫓아 나느 

니라 

5 :38 I !f. 눈온 눔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융 흩 21:24; 헤 24:20; 
툴었으나 신 19:21 

5 :43 |또 네 이훗융 사항하고 네 훤수원 미휘하라 하였 해 19:18; 신 23:6;25 
다는 것융 너회가 픔었으나 : 19 

8 :11 |또 너회에게 이르노니 동셔로부터 많은 사람이 시 107 :3;사 49:12 
。l르러 ••• 

8: 17 |우리 연약한 것융 천히 담당하사고 병용 젊어지 l 사 53:4 

셨도다 

9 :13 | 너 회 는 가셔 내 가 궁훌옳 원하고 제사활 웬 치 아 ! 효 6: 6 
나하노라 하신 훗이 무엇인지 배우라'" 

9 :36 | 우리·용 보시고 민땅히 여기시니 이는 저회가 북 | 민 낀:17 

자 없는 양과 칼이 고생하며 유리합이라 

10:35.36 I 내가 용 것용 사량이 그 아버와…사랍의 원수가 l 마 7:6 
자기 집안 식구리라 

11: 5 | 소경이 보.며 앉용맹이가 걸으며…가난한 자에께 ^. 2: 18. 19;35:5.6; 
북융이 전따된다 하라 61:1 

11: 10 |보라 내가 내 사자란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딴 3:1 

김융 내 앞에 예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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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 | 만얼 너희가 률겨 받융진대 요리라 한 옐리야가 |양 4:5 

몰 이 사랑이니라 

11:23 l 가버나융아 네가 하늪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융후 l 사 14:12-15 
얘짜져 낮아지리라 

11:24 |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심판 냥에 소폼 빵이 너 | 창 19:24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1:28 | 나는 마용이 용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당 메 | 햄 6:16 
고 내게 배쭈라 그러연 너희 마용이 쉽융 얻으 

리니 

12: 3 , 4 I 예수째셔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쩨 환 자 | 삼상 21:1-6 
함이 사장합 때에 한 얼융 얽지 못하느냐 ••• 

12: 5 l 또 안식일에 제사장활이 생전 안에서 안식융 범 l 민 28:9 ， 10 
하여도 최가 없융융 너회가 -&법에셔 얽지 못하 

였느냐 

l2: 7 | 나는 자비꿇 훤하고 제사헬 원치 아니하노라 | 효 6:6 
12: 18-21 보학 냐의 핵한 종 롤 내 마용에 기뼈하는 바 ... 사 42:1-4 

상한 갈대용 끽지 아니하여 ... 

12:40 | 요나가 밤낮 사흩융 를 훌고기 뱃속에 있었댄 것 l 용 1:17-2:10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흉융 땅 속예 었으리 라 

13: 14, 15 I 너희가 틀기는 툴어도 째닫지 뭇항 것이요 보기 사 6:9， 10; 햄 5:21; 첼 

는 보아도 알져 못하리라… 12:2 
13:32 | 이는 모든 써보다 작용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 단 4:9-28 

용보다 커서 나무가 되얘 공충의 새 룹이 와셔 그 

가지에 깃듬이느니라 

13:35 | 내가 업융 열어 버유로 말하고 창찌부터 갑후인 | 시 78:2 

것찰용 드러내리라 

13:43 | 그때에 의인릎용 차기 아버지 나라애셔 해와 강 | 단 12:3 
이 빛냐리라 귀 있는 자는 활으라 

15: 4 l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쭈모픔 용정하라 하시고 | 홉 20:12;21:1꽤 

또 야tI)나 어미융 째방하는 자는 반드시 축이리 20:9; 신 5:16 
라 하셨거늘 

15: 8 , 9 I 이 액성이 업술로는 나환 존경하되 마용용 내재 | 사 29:13 

셔 명도다… 

16: 4 l 악하고 용란한 세대가 표객융 구하나 요나의 표 | 용 1:17-2:10 
척밖에는 보여 중 표객이 없느니라 

16: 18 | 너는 에드로라 내가 이 반석 휘에 내 교회월 셰 | 시 89:4, 26, 48 
쭈려니 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6:27 | 인자가 아버지의 영팡으로 그 천사활과 함께 오 | 시 62: 12; 장 24: 12 
리니 그때에 각 사랍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17: 5 | 이는 내 사항하는 아뜰이요 내 기빼하는 자니 너 신 18: 15; 시 2:7;사 
희는 져의 말융 룹으라 하는지라 42: 1 

17: 11, 12 I 예수께셔 대답하여 가라샤대 헬리야가 과연 먼져 왕상 19:2, 10; 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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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6 
와셔 모든 일융 회북하리라 !5 6 
|만힐 툴지 않거든 한 두 사랍용 데리고 가서 두 신 19:15 

세 중인의 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19: 4 | 사랑융 지으신 이가 본래 저회왔 냥자와 여자로 | 창 1:27:5:2 
만드시고 

19: 5 |이러므로 사랍어 그 부모용 떠나셔 아내에게 합 |창 2:24 
하여 그 동이 한 몽이 훨지니라 

19: 7 | 여쩌오되 그러하면 어쩌하여 모재는 이혼 충셔융 | 신 24:1 
추어셔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19: 18. 19 I 상언하지 말라…네 이웃용 네 룹과 참이 사랑하 충 20:12-14:21:17: 
라 혜 19:18: 신 5: 19.20 

19:26 | 예수께셔 져회장 보시며 가라사대 사합으로는 할 창 18: 14: 용 42:2 
수 없으되 하냐납으로서는 다 합 수 있느니라 

21: 5 |시용 땅에，게 이르기용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l 샤 62: 11: 속 9:9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칭송의 새끼합 

핫도다 하라 

21: 9 |효산냐 며·윗의 자손이여 찬종하리로다 추의 이홉 |시 118:26 
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효산냐하더라 

21: 13 |내 집용 기도하는 집이라 얼껑융옳 받으려라 하 |사 56:7; 쟁 7:11 
였거늪 너회는 강도의 굴혈융 만드는도다 

21:16 |어린 아기와 헛먹이들의 업에셔 나오는 찬마환 !시 8:2 
온전케 하셨나이다 합용 너회가 얽어 본 일이 없 

느냐 

21:잃-41 I 다시 한 바유·판 즙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융 만|시 80:9; 사 5: 1-7 

활고'" 

21:42 | 건혹자당의 버련 환이 모흉이의 ul 릿톨이 되었나 l 시 118:22 
니… 

21:44 | 이 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치겠고 이 룹이 사 8:14.15;단 2:34. 
사함 해에 혈어지연 져함 가쭈로 만환어 홈으리라 35 

22:24 l 사항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연 그 풍생이 그 신 25:5.6 
아내에게 장가뜰어 형용 휘하여 후사광 세융지니라 

22:32 !냐는 아브라함의 하나닝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l 충 3:6.15 

••• 산 자의 하나념이시니라 하시니 

22:37 | 네 마용융 다하고 목숨용 다하고 훗용 다하여 주 | 신 6:5 
너의 하나님융 사랑하라 

22:39 | 배 이웃융 네 몸과 갈이 사랑하라 | 페 19:18 
22:44 주께셔 내 주쩨 이르시되 내가 너l 웬수완 네 방 시 110:1 

아래 흩 빼까지 내 우면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23: 5 |져희 모든 앵위용 사랍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l 홉 13:9;신 6:8:11:18 
툴 그 차는 경문융 밟게 하며 훗슐융 크게 하고 

23:23 l 화 었용진져 외식하는 셔기판륨파 바리새인률이여 | 꽤 감:때;미 6:8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채의 삽입초용 드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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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 그러므로 외인 아옐외 피로쭈터 사가랴의 피까지 | 창않대하 24:20 

땅 뀌얘셔 훌련 의료용 왜가 다 너빼에재 활아가 21 
리라 

23:38 |보라 너희 집이 황혜하여 버린 바 되리라 l 햄 12:7;22:5 
24: 15 그러므료 너희가 션지자 다니헬의 합한 바 멸땅의 단 9:27;11:31;12:11 

가충한 것이 거혹한 곳에 션 것융 보거든 ••• 

24:21 l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졌용이라 |단 l鋼2:2 
24:24 거갯 그리스도룹과 거갯 션지자률이 얼어나 를 신 13:1 

.H.쩍파 기사용 보이어 합 수만 었으연 택하신 자 

팝도 마혹하찌 하리라 

24:29 l 그납 환난 후애 륙시 뼈가 어두워지며…하늪의 단 8: 10:용 4: 16: 암 

권늄흩이 혼훌리려라 5:20;8:9 
24:30 l 그빼얘 인자외 갱초가 하늪에셔 보이졌고…인자가 샤 13:9， 10;.쩔 32:7, 

구용융 타고 능력확 큰 영팡으로 오는 것융 효 8;닫 7:13;습 1: 14-
리라 16 

24:섭:3윈7꽤|노아의 얘와 캄이 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 6:9-7:24 
25:31 언자가 자기 영황으.료 모든 천샤와 함째 용 때에 속 14:5 

자기 영팡외 보확에 양으리니 

25:46 | 저희는 영법얘. 외인흩용 영쟁에 활어가려라 하시 | 단 12:2 
니라 

26:28 |이것용 최 사함융 얻게 하려고 많용 사람융 위하 훌 24:8; 해 4: 18-20 
여 흉리는 바 나의 피 롤 언약의 펴니라 ; 햄 31:31;속 9: 11 

26:31 l 때에 얘수께셔 쩨자줍에게 이르시되 요놓 밤에 송 13:7 
너희가 다 냐원 버리리라 기홉원 바 내가 쭉자융 

치리니 양의 떼가 흉어지리라 하였느냐라 

26:64 l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휩에 앉용 것과 하늪 구|시 110: 1: 단 7: 13 
홉융 타고 오는 것융 너회가 보리라 

26:65, 66 I 이에 대째사장이 자기 옷융 찢으며 가료되 져가 | 혜 24:16 

황함한 밭융 하였으나…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27:9, 10 I 이에 션지자 예해마야료 하신 體이 이루었나니 l 햄 18:2;19:2;32:6; 
…토기장이의 앤Ul'~로 주었으니 아는 주째셔 내 속 11:13 
께 명하신 바와 잡으.니라 하였더라 

27:24 |법라도가…손융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랍의 픽에 | 신 21:6-9 
대하여 나는 무척하니 너희가 당하라 

27:34 l 뺑재 단 포도주월 예수째 주어 마시재 하려 하였 | 시 69:21 
더나 

27:35 | 져회가 예수왔 생자가에 못박용 후애 그 웃융 쩨 l 시 ;쪼: 18 
\1)홈아 나누고 

27:46 |쩨 구 시 죠용애…이는 롤 나의 하냐닙.나의 하 l 사양:1 
나념. 어찍하여 나월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 __j 



제 1 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다 

당학구봅 1 얘|수 그리스도의 세계 (世系) /2.5 14명민 계보(아브라함에서 이새끼지) /6-1114왕족 계 
보(다윗에서 요시ot까지) /12 -1614핑민 계보(여고냐에서 에수까지) / 17 아낱라횡에서 예수 그리스 
도까지의 종휠적인 계보 /18.23 메수 그리스도께서 섬힘의 눔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 여l언되 
다 /24.25 요셉의 순증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찌 
계라 
2 아브라함이 어삭용 낳고 이삭은 야곱플 낳 

고 야곱용 유다와 그의 형제{융 낳고 
3 휴다는 다말에게서 베패스와 찌라룹 낳고 때 

레스는 혜스흔윷 낳고 혜스홀용 합용 낳고 

4 람온 아미나답용 낳고 아미나당은 나손융 낳 
고 나손은 살몬용 낳고 

5 살몬흘 라합애채서 보아스플 낳고 보아스는 
꿋에게셔 오뱃융 낳고 오뱃온 이새괄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용낳으니라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깨서 쏟로온융 낳고 

7 활로몬용 르효보암융 낳고 르호보암은 아u) 
야읍 낳고 아비야는 아사감 낳고 
8 야사는 여호사핫융 낳고 여효사맛은 요합용 
낳고 요랍용 훗시야당 낳고 
9훗시야는 요당융 낳고 요당은 아하스합 낳 
고 야하스는 히스기야원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광 낳고 므낫에는 아몬 
용 낳고 아몬온 요시야장 낳고 ” 바뺑용으로 이거함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와 그의 형제용 낳으니라 
12 바맹룡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 
엠용 낳고 스알디옐온 스좁바뺑용 낳고 

13 스용바빵온 아u)훗용 낳고 아u)훗은 엘리 
아김용 낳고 엘리아김용 아소르흉 낳고 
14 아소르는 사톡융 낳고 샤톡용 야킴옳 낳고 
아킴용 엠리웃올 낳고 
15 엠리훗은 앨르아쌀융 낳고 앵르아셜은 맛단 

1. 띤! 혼창얘 나타난 쪽보에 대하여 컬명하라. 

-a- 낳고 맛단은 야곱흉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납앤 요셉용 낳았으니 마 
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예수가나시니라 
17 그련흑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 
지 업 네 대요 다윗부터 u.뺑환으로 이거할 때 

까지 열 네 대요 바멜돈으로 이거한 후우터 그 
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18 예수 그리스도의 냐성용 이러하니라 그 모 
천 마리아가 요J엠파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 
령으로 잉태훤 것이 나타냈더니 
19 그 남면 요셉은 의로훈 사랍이라 저활 드 
러내치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융 생각합 때에 쿠의 사자가 현용하여 
가로되 다횟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떼 
려오기릎 무서워 말라 져에게 잉태된 차는 성 

령으로 왼 것이라 
21 아뜰용 낳으리나 이륨용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액성융 저회 최에서 구현할 자이성 

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얼의 흰 것용 주째서 션지차로하 
신 말씀용 이루려 하성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듭용 낳용 것이 
요 그 이용응 엄마누웹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흉 번역한록 하나님이 우리와 항께 
계사다 함이라 
24 요생이 장융 깨어 혈어나서 주의 사자의 훈 
푸대로 앵하여 그 아내당 데려왔으나 

25 아즙융 낳기까지 동청치 아니하더니 낳으 
매 이홉옳 예수라 하니라 

圓 (1)1-17절에 제시되어 었는 족보는 단:.c.l 하나의 부록에 월과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본장 전체의 요지와 밀접한 관계풍 가진다. 그런 까닭에 이 족보의 표채 (1절)에서 예 

수 그리스도는 다헛의 자손으로 풀리우고 었다(참조， 6절) • 
(2) .다윗의 자손’ 이라는 이 표현은 20젤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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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녹 2:48) 인 요셉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있다. 
(3) 그러나 예수에 대한 요셉의 판계가 16절에서 매우 조심스협게 서술되고 있는 정에 주 
의해야 한q.. 요셉응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용 의도책으 

로 배제하고 었음이 이 귀젤에서 분명히 밝혀 진다. 
(4) 이 쪽보에서 마태가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요셉이 자연척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볍척인 의미에서만 아버지라는 점이다. 18-25절에 뒤따라 나오는 아륨다운 기사에서 

상세히 셜명되고 있는 사살아 바로 이것올 가리킨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사랍의 아픔(A子〕이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틀이라는 사실융 보 

게 된다. 그분은 예언훌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창 

자손이시며 오직 그분 흉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창소망이시다. 

2. 힘 본셔의 촉보가 지난 의의(짧홉)는 무엇인가? (1-17철) 
(8) (1) 관서 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사실융 강조한다. 구약의 많은 부 

분닫과 유대인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척인 혈핑융 잇는다고 믿어왔다(22:42). 

(2) 예수께서는 그의 삶 전체합 꽁하여 ‘다윗의 자손’ 으로 왈리어졌다(창조.9:27;12:23; 

15:22;20:30;21:9). 
(3) 이련 의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융 족보로 증명해 두려고 했 

다. 이러한 작업은 족보웰 종요시하는 유대언에게는 철대척인 초건이었다 

(4) 이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는 메시야의 왕권에 대한 품제로 다시 제시되며， 이련 왕권은 

세상 끝날의 심판자로， 하나닙 나라의 통치자로 연절되어진다(참촉 골 1:13; 계 11:15). 
3. c!l 본셔와 누가복음 혹보(녹 3:23-38) 의 유사챔과 차이갱융 켈명하라(1-17철) • 

(8) (1)유사접: 
@본서의 첫 14명의 이릅(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은 누가복융의 기록과 일치한다. 
@ 그 후에는 ‘스좁바벨’ 과 ·스알디옐’ 이 두 족보에 모두 기록되어 었다. 

(2) 차이정 : 
@ 족보에 기록된 이콤플이 대부분 서로 다르다. 
@'아브라함’ 부터 ‘예수’ 까지짤 기록한 본서의 족보는 예수부터 아담과 그 이상은 하 

나넙이라고 기록한 누가북읍의 족보보다 훨씬 짧다. 

@ 본서는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생략올 했다. 본서의 족보에는 ·다윗’ 과 ‘스알디앨’ 
사이에 16인의 이릅이 기꽉된 데에 반해 누가복음에는 22인의 이륨이 기록되었다. 

@ 본서의 족보는 한 문단에 14(2 x 7) 인썩 기욕된 세 개외 문단으로 구성되어 었고， 이 
합이 한 번씩 반복되어 기욕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복옴은 규칙척이지 못하다. 

@ 본서의 족보는 하향척(아배지에서 아틀로)이고 누가펙-융의 족보는 상향척(아틀에서 
아바지로)이다. 

(3)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폴 어떻게 이해하여야하는가? 

@ 본서는 요생의 가계에 따라서 족보·흘 제시했으며， 누가복음온 마리아의 가계에 근 
거하여 족보룹 제시했기 때문이다. 
@ 본서는 법활적인 측면에서 쪽보찰 제시했기 때문이다. 
@족보에 제시된 가계에는 수혼(뼈婚: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에 의해 

기똑되었융 가능성도 있다. 

@ 유대인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본서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 또한 전세계룹 상대로 쓰여진 누가복음의 족보가 ‘아당과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라고 끝을 맺은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연 메시야인 예수님은 전인류에께 중요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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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고 인류는 하나닙 자신에게서 유래했기 때푼이다. 

4. c!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란 에현 의미활 지나고 었는가?(1첩) 
~ (1)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설은 몇 가지 의미룹 지닌다. 

(2) 첫쩨.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창 12: 
2;15:4;17:2-4;22:18)과 다윗(삼하 7: 12-16) 과 한 언약올 맺으시고 그틀의 후손에게 

서 메시야가 나실 것펀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이련 약속의 성취였다. 
(3) 둠혜.이 두 사랍은 밴읍의 조상이요(창 15:6; 휩 4:3). 경건한 인짤이었다. 이러한 신앙 

척 계똥을 밟아 메시야가 오신 것은 너우나 당연한 일이다. 

(4) 세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지요(창 17:5, 6) , 다윗은 열국의 풍치자의 전형이었다. 그 

러므로 하나의 황척 힐홍올 지니고 만국의 우두머리요 통치자로서 계숭하신 예수 그리 

스도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대히 지척할 수 었다. 

(5) 이 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에서 이띠 예언하신 말씀용 이쭈는 것이며， 하나념 

께서 모든 인간틀끓 구훤하시기 위한 배려(配!핸)임올깨닫게 해준다(창조，요 3: 16). 
5. c!1 ‘예수’ 란 이륨의 뭇윤 푸엇인가? (1철) 

~(1)이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창조，수 1:1:속 3: 1) 의 단축형인 〈여호수〉가 헬라어화된 
형태인데，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의미이다. 

(2) 구약에서 이와 동일한 이릅흘 가진 사람은 꼬세의 후계자(수 1:1)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속 3:1) 이다. 이틀은 백성플 위하여 최선의 삶윤 살았융 펜 아니라 오실 예 
수 그리스도릎 예표하는 인풀이다. 

(3) 예수께서는 그 이룹에서도 그가 오신 목적폴 그대로 투영 (짧影) 하고 계신다. 인간의 

최악을 용셔하시며 구원의 길올 허락하신 하나념의 사항에 우려는 감히 감사만 용렬 

뿐이다(참조， 요 3:16: 살전 5: 18). 
6. c!1 직훈앙의 이륨언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용 지니고 있는가?(1철) 
~ (1)이 명청은 히브리어 〈메시아흐〉에 해당하는 헨라어〈크리스토스〉이며(참조，요 1 :41) ，그 

뜻은 ‘기룹 부읍올 받은 자’ 이다. 

(2) 좀더 상세히 말하자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자기 액성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바로 양육하고 다스리며 그틀을 구왼하기 위해 선택되며 기룹 부음 받은 자란 뜻이 

다(참조，사 61:1 :녹 4:18; 히 1 :9). 
(3) 구약 시대에는 하나념으로부터 어떤 뜩별한 부릅폴 받아 하나남의 일올 수행하는 자틀 

에게 이련 기룹 부음의 예식이 행해졌는데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와 같은 일이 

실시되었다(참조， 레 8:12:삼상 10: 1). 
(4)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때션지자(참조. 신 18:15;사 55:4;행 3:22:7:37) 와 유일하신 대 
제사장(창조， 시 110:4;히 10:12， 14) 과 영훤하신 왕(창조， 21 :5;시 2:6;속 9:9;녹 1:33) 
으로 기릅 부음용 받으셨다. 

(5) 그분을 통해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었으며. 또한 날마다 삶의 올바른 

걸용 제시받올 수도 있고， 하나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플 누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우리룹 위해 이 땅에 메시야(그리스도) 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7. c!1 ‘세계’(世系)란 에면 의미훌 지나고 있는가? (1철) 
~ (1) ‘세계’(헬，비촬로스 게네세오스)란 말은 ‘흉생’ 또는 ‘기원’과 ·세계’(世系)풍융기혹 

한 책율 가리킨다. 

(2) 략 ‘세계’란 한 7.갱의 족보(참조.창 5:32:6:9:11:10) 또는 인휴의 생성 파청(창초. 
창 2:4)융 알려 주는 후피가 별로 크지 않용 기혹셔흘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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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셔에서 이것온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출생의 대 
략융 밟혀 주는 역사혀인 중맹 자료라는 록면에서 취급되어져야 한다. 

(4) 정작 본서는 한 샤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픔 쩨시해 준다. 그 속에는 그분의 성격 

이 나타나 었고， 지상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생환 전모(全없)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 

므로 본서는 우리황 충분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며 그분융 발견할 수 있도확 해 

춘다(참초， 요 15:26, 27). 
8. [!1 야곱의 혈 투 야률률 중에셔 츄톡 휴다만 혹보에 요흘 이유는 푸엇인가? (2철) 

(AI (1) 그것은 치리자(治理者)의 지왕이인 흩(껏)이 유다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야꼽의 

예언(창 49: 10) 때푼이다(창조. 히 7: 14). 
(2) 법적으로는 야곱의 12아뜰(르우벤. 시므용.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젤， 잇사갈， 스 

불콩. 요생. 베냐민)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고， 욕병혀 야곱은 요생옹 지명하였지만 (잠조， 
창48:6) ， 하나님께서는 유다룹 높이셨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야룹 출생시키셨다. 

(3) 이러한 일용 인간의 공로나 어떤 뛰어난 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척인 션택 의지와 그분의 은혜로 알미암아 결청되었다(창조， 륨 9:16) . 

(4) 이것은 오늘날에도 척용되는 진리로서 우리가 구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척 
인 의미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경 

륨 때문이다(참￡앵 1 :3-14). 
9. [!1 ‘다발’용 어며한 여자인가? (3철) 

(AI (1)유다의 장자인 ‘앨’의 아내이다(창 38:6). 

(2) 첫째 남면 웰이 록고 계대 결혼의 중습융 따라 그 동생인 ‘오난’ 에게 시집갔으나 그 
남편이 대(代)홉 잇지 않으려는 부도택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축재 되자. 다말 

은 유다의 세해 아틀 ‘젤라’ 가 장생활 때까지 과부로 기다려야만 했었다. 

(3) 그러던 i때 시부(짧父)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덤나에 왔다는 소식올 듣고 창녀 뼈 

女)로 변장하여 시부 유다와 청을 통한 뒤에 짱풍이 ‘쩨레스’ 와 ‘세라’ 룹 낳았다(참 

조i 창 38:12-30). 

(4) 예수의 혹보에는 다맙 외에도 라합， 쫓， 핫셰바 풍 3명의 여인 이홈이 더 동장한다. 이 

중에셔 라합(수 2:1)과 뭇(풋 1:4)은 이방 훌신이었고 다말과 맛셰바(삼하 11:3， 4) 는 
정컬치 뭇한 여인이었다. 

(5) 이처럼 훌완전하고 부정한 인격틀이 완전하신 예수의 초상륨로 풍장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일얼 수밖에 없다.한편 예수쩨서 이련 죄인줍의 혈풍으로 이 땅에 핫아 

오신 것용 죄인융 사랑하시고 그틀융 구훤하시려는 당신의 뜻에 의혜서였다(1 :21). 
(6) 록 그리스도는 ‘죄있는 육체의 모양’(룹 8:3) 용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아무 

리 큰 최륜 가지고 었용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우리와 더활어 가장 친밀한 판계 

룹 맺으신다는 사실융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빨견할 수 있다(참조，녹 15:1이. 
(7) 더우기 부청한 혐용융 용해 야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용과 전용 그리고 인슐에 

업매여 이웃융 판단하고 정최하는 오늘날의 면협한 심생융 지년 우리틀에께 좋용 귀갑 

이 된다. 예수께셔는 어떠한 인격에게도 찾아가셔셔 당신의 뜻융 실현하시며， 당신의 

사랑융 전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더용어 항상 교쳐1할 수 었으며 그 교 
체의 폭용 이웃에게까지 넓힐 수 있다‘ 

10. cil 액대 짱툴의 사척에 대빼 HJ효 쩔명하라(7-11철). 

f!l 
사척 및 용치의 륙정 | 생얘에셔 배쭈쩨 되는 교훈 

‘내 부천은 너회의 멍에헬 무겁께 I .가나안 액성융 압제하는 악한 판 



아벼야와 아온 

3인의 재혁가 

요. 중재자인 

아사와 여호사 

맛 그리고 히 

스기야 

요 랍 

웃시야 

요 당 

아하스 

므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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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나는 너회의 멍에환 더쭉 l 원용 부르짖는 사자와 갈으니라’ 

우겁게 할지라’ (왕상 12:14) I (장 28:15. 창초.20:28) 
·아버야가 예루살렘에서 삼년윷치리. 

하니라…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최웰 행하고…’ (황상 15:2.3) .• 아몬 
이…이 년융 치려하니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흙 벼라고 그 킬로 

앵치 아니하더니 그 신북룹이 반역 

하여 왕용 궁중에서 쭉이매…’(황하 

21: 19-23) 
‘아사가 그 하냐님 여호와께 부르 

짖어 가로되 ...• (대하 14:11). ‘여호 

사핫이…가로되…’오칙 주만 바라 

보나이다’ (대하 20:5, 12) ‘히스기 

야가…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닝 여호와여 원컨대 

이 재 우리찰 그 손에서 구훤하융소 

서， (왕하 19:15, 19) 

·저가 이스라엘 왕닫의 길로 행하 

여 아함의 집과 장이 하였으니 이 

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 

이라’ (대하 21:6) 

·저가 강성하여지얘 그 마음이 

교안하여…여호와의 전에 윤어가서 

향한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 

16)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용 건축하 

고 또 오옐 성용 많이 증축하고 

휴다 산중에 성용합 건축하여 수풍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찮 

건축하고’ (대하 27:3) 

.주째셔 참으로 저회당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봐멸에 먼지시니 저 

회가 어쩌 그리 혼지에 황예되었 

는가’ (시 73:18, 19) 

‘환난 날에 나환 푸르라 내가 너 

플 건지리니 네가 나불 영화홉게 

하려 라’ (시 50: 15) 

‘어진 여인은 그 지아tJl 의 연휴관 

이나 욕올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비로 뼈가 썩읍 갈게 하느니라’ 

(장 12:4) 

.순종이 계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룹보다 나으니’ (삼상 15: 

22. 창초. 참 16: 18) 

·너회는 시온융 펀답하고 그것옳 

순앵하며 그 망대광 계수하라 그 

생벅융 자세히 보고 궁전융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2, 13) 

‘스스로 속이지 맙라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힐 때에 더욱 l 딴홉히 여김꿇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 병최하여， (대하 28:22) I 사항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여호와께서…말캄하여 가라샤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중한 일파 

악융 행합이 그 전에 었던 아모리 

사랍의 앵워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뭘 범죄케 

하였도다…내가 이제 예푸살댐과 

휴다에 채앙융 내리리니 듣는 자 

마다 두 해가 옳리리라’(왕하 21: 

.너는 갱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함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초자 

용 기억하라’ (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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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저가 환난융 당하여 그 

므낫쩨 
하나님 여효와껴 간구하고 그 혈초 

의 하나념 앞에 크게 겸비하여· 

(대하 3: 12) 

’. ‘요시야가 여효와의 보시기에 청 

칙용l 앵하여 그 초상 다윗의 모 
·나 여효와가 발하노라…나월 존 

요시야 중히 여기는 자활 내가 존충히 여 
든 경로 앵하고 확쭈로 치우치지 

기고. (삼상 2:30) 
아니하였더라’ (황하 22:2) 

. ·여고냐’(혹용. 여효야긴)가 그 부 

천의 모든 앵위당 혼받아 여효와 

여고냐 
보시기에 악용 맹하였더라…바옐 ‘…나월 명시하는 자용 내가 경 

흩 황에게 나아가매 져가 여고냐 명히 여기리라’ (상상 2:30) 

활 바뱀폼으로 사로창아 가고(왕 

하 24:9, 12, 15) 

1l.C!1 마태가 본셔의 족보활 14대로 3푼해셔 나눈 야유는 푸엇인가? (17철) 
[A) (1)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수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의 완성용 가리킨다. 일곱의 두 곱 

인 열 넷이라는 수자도 역시 같은 개념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분류의 세째 부분에는 

13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학설이 었으나 ‘다윗’쓸 채언급하여 14대로 맞추 

는 것이 얼반적인 견해이다(Delitzsch) . 
(2) 족보의 전체 대수인 마혼 둘이라는 수자는 일팝의 여섯 배에 해당하며 이어서 바로 일 

곱번째의 얼곱 곧 이중척인 완성을 소개한다. 

(3) 본서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4대로 3분한 전체 명단 맨 끌에 언급되어 었고 또 

한 그 뒤에 계속척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것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플 옛 약속을 성취시키며 새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 
으로 나타내기 위해 의도척으로 대수룹 맞추었다는 사실쏠 알려 준다 

(5)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만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만용의 빼섬이요， 또한 중심이다(참조， 계 1 :8;21 :6). 
(6) 그분율 떠나서는 구현이 있음 수 없다. 그분은 바로 메시야이기 때문이다. 실로 구속 

사의 과정에서 여기 족보의 큰 세 단겨l가 상정하는 바와 갇이 영웬 전에 세우신 하나 

님의 계획이 완전히 설현됨융 의미한다(참조，요 19:28-30) . 

12. C!1 마리아는 당시 어때한 상황에 었었는가? (18정) 
(Ã) (1) 마리아는 요센과 ‘정혼한 사이’ 였다. 다시 말해 야칠은 결혼하기로 엄숙히 서약한 사 

이였던 것이다. 

(2) 마태는 그의 뿔싼정윤 정혼 직후의 어느 시점에 두고 있다. 유대인 사이의 약혼은 요 
늪날의 약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총 더 신중성이 었고 결속력이 있는 약 

속이었다 

(3) 신부와 신량은 자신틀의 혼약볼 여 러 증인틀 앞에서 서로 맹쩨했는데 한정된 의미에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결혼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본장에서 바로 청혼한 순간부터 요셉올 

마리아의 남편(19젤)이라 부르고 마리아룹 아내 {20첼)로 부븐 사실에도 분명히 나타 

난다. 
(4) 두 사람이 지끔 법 척으로는 부부 사이가 되었으나 한 가청용 이루어 동거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깅과한 후에야 가능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한 사실을 알께 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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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생파 동거하기 이전이었다. 

(5) 이것은 마려아가 요생과 한떤도 통침하지 않았음옹 의미한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성척 판계를 가져본 얼이 없는 처녀였으며 완전한 의미에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 

자였다. 
(6)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용 알려 주는 말이다. 특히 마태는 

본철의 마지막 귀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옴 강초하고 있다. 

13. 힘 ‘생령.으로’ 엉태되었다는 방야 의마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철) 
IÃ) (1)이 말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척인 능력올 농통적으로 발휘항으로써 인간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다. 

(2) 록 만물의 창초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 령께서 (창 1:2, 26)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에 성육신~肉身)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이다. 

(3)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밟혀 주는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될 것이니만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최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화 (1t)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요일 4:2). 

(4) 사랍툴윤 혼히 이 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 태 기사에 대해 믿으려 틀지 않는다. 그러나 

보용 인간의 영태와 출생의 전파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적 

종어l 기적이라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5)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과 인간융 손수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자의 출생흘 주도하 
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었다(참조.시 104:30). 

(6) 더우기 이러한 기척이 하나님의 마용과 생각융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요 3: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척극척인 개업으로 한 여인의 폼옹 용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올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수납하지 않·용 수 없다. 

14. 띤 마리아의 잉태 사질에 대혜 요생응 어떻게 행했는가? (19철) 
IÃ) (1) 그는 마리아룹 사령하였고 또 아내로 맞기콜 훤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의로 

운 사랍이었고(참조，용 1:8;녹 1 :6) ，결혼 서약의 파기꿇 매우 신중허 여기시는 하나님 

의 뜻윤 따라 살기륜 원하는 규범 있는 사랍이었다. 

(2) 당시의 판습에 따라 그는 두 가지의 방법올 취할 수 있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 소총 

융 제기하는 방법과 그에게 이혼 종서흘 써 주고 어떠한 법척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초용히 버리는 길(창조， 5:32: 신 24: 1， 3) 이 있었다. 

(3) 전자월 택하게 되면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돌로 쳐쭉이는 사형율 당할 수 있고 또 
한 공공연한 망신과 초풍과 수치뭘 당하게 되므로 요셉은 어떻게 혜셔든지 이 방법은 

피하려고 했다. 즉 그는 후자의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4) 이처럽 의로운 자는 어려운 일용 당할 때 성굽히 대하지 않고 생사 숙고한다(참초， 20 

켈 ;장 15:28) . 또한 하나님 말씀에 척극 순종하고 (24， 25철) 모든 얼용 자벼홉께 처리 
한다(시 37:21, 26). 

(5) 이와 같은 요셉의 처사는 사소한 문제마저도 법에 호소하고 형제의 아폼융 흘어주지 

않으려는 극단척인 이기주의자룹인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깨우침율 춘다. 이것온 

그리스도의 사랑올 혜협한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이어야 한다(창촉 18:21-35:벌 2: 
1-4). 

15. 잉 요생이 곤청에 쳐뼈 있융 빼 어앤 앨0) 밀어달는가? (20 컬) 
lAl (1) 하나닝온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앵할 일룹용 지시하시고， 그홉 안심케 하였다. 

(2) 천사는 이미 마리아에재 알려 주었던(녹 1:35) 사실 곧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랍에 

의한 자연적인 수태가아니라.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챔융 밝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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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원 집으로 데려오는 일융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져하지 맏라고 했다. 
(4) 이재 요셉용 자신이 원하는 일용 주저할 펼요가 없재 되었다. 이는 그 일융 막는 장애 
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마리。}는 컬코 부정한 신부가 아나었다. 요댐은 안섬하고 자 

기 아내월 집으로 더l려융 수 있었다.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랍흘 ‘생각이 없는 사랍·이 아니라 요셉처렴 ‘생각하는사랍’ 

이다. 그가 어째항 바딸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일올 궁리하였 

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조언하셨다. 
(6) 우리가 휴의할 것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휩용 주시려고 하사는 시기는 그뜰 
이 어째할 바굉 알지 옷하고 망서렬 때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생각의 갈피꿇 

잡지 못하고 당황하는 허다한 일틀의 쳐지 가운데 있는 차훌에게 나타나 그 영혼에게 

가장 큰 기뽑용 줌다(참조， 시 23:1-6}. 
16. tÐ 주의 샤자가 요생애게 계시한 ‘아툴’ 의 야훌윤 푸엇언가? (21철) 

[Ã) (1)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뜰의 이륨올‘예수’로 명명하라고 계시하였다. 
(2)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라는 이즙의 뭇까지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 
올 저희 최에서 구웬할 자이심이라’는 의며이다. 

(3)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고(至햄)하시며 오칙 그분만이 인간올 최에서 구속하 
실 수 있다는 사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되고 었다(창조. 창49:18:왕하 19:15-19; 
대하 14:11 ;20:5-12;시 3:8;25:5;37:39;사 12:2; 햄 3:23;속 4:6). 

(4) 신약 생경에서도 그 사실이 강하게 지척되고 있다(참죠， 19:28;28:18:녹 12:32:18:13, 

27;요 14:6; 행 4:12; 앵 2:8;벌 2:12， 13; 계 1 :8;3:7;5:9;19:1, 6, 16). 
(5) 구원받는다는 사실용 가장 른 악(죄와 최책.최의 세력，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가장 
큰 선올 소유하게 됩용 의미한다. 본철에서는 구훤의 소극척인 연. 곧 죄로부터의 구원 
만 언급되어 었다. 

(6) 그러나 이 발 속에는 구원외 척극척인 연도 역사 포합되어 었다. ‘사랍이 무엇으로부 
터 구훤받는다’ 는 말은 ·무엇올 위하여 구현올 받는다’ 는 발과 칼은 뭇야기 때문이다. 

(7)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웬은 참된 행복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념의 명강(벌 4:7) ， 

참자유， 영팡으로 충만한 형언할 수 없는 기뽑. 기도의 용당. 영향력 었는 간중과 확신 
둥올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웬이다(창조，요 3:16， 17; 홉 5:9;살천 5:9;살후 2:13; 뱅전 1 :5). 

(8) 그러므로 죄와 허첼로 묵융 수밖에 없는(창초，앵 2: 1) 쭈리홉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 
는 것은 그 어떤 세상쩍. 용철척 풍요보다는 ‘예수’ 라는 이홉이다. 그환반이 우리의 생 
융 지탱시킬 수 있다(창초. 요 14:6) . 

17. (Ð 예수쩌셔 구훤하생 자는 누구언가 ? (21철) 
뼈 (1)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자기 백성’ (참조，요 3:16) ，록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이다(참 

조.요 10:4， 11). 

(2) 혹자는 여기서 ‘자기 액성’이란 원래 유대인(육척 이스라앨)용 가리킨다고 했다 그런 

데 유대인틀어 찾아오신 예수흘 거부하므로 인해 이러한 자기 액성 개념운 영적인 의 

미로 발전하여 모든 이방인틀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한다(참초， 10:6:햄 5O :6}. 
(3) 이러한 발전 개념은 어느 정도 호소력이 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풍치 영역용 쩨한시 

키는 듯한 인상용 주며 요 3:16에서 자기 액성의 한계웰 ‘세상’. 측 이방언올 포함한 
사랍이 쌀고 었는 천세계와 전인류로 정하고 있다(창촉 고후 5:19)는 사질로 보아 위 
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4)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 아버지꺼l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 두신 믿읍의 자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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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릎 가리킨다고 ‘빨 수 있다(창조.용 10:4， 11-13). 

18.00 마태가 션치차의 예언융 언급한 야유는 푸엇언가? {22철) 
r!I (1) 휴대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란 점용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2) 본철파 같은 문장은 본서에서 반복척으로 나타난다(2:15， 17， 23:4:14:5:18:8:17:12: 
17:13:35:21:4:26:56;27:9, 35). 사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며. 구약온 신약의 그립 
자라고 할 수 었다. 

(3)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전·후에 밀접한 연판성융 갖고 었다. 후에 주어진 계시는 이 
전에 주어진 계시에서 그 근원융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올 초뭘 

하여 상호 밀접한 연판성융’갖고 었융용 증거하는 사실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생갱올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용 성경으로 해석 
하고 척용하는것이다. 

(5) 이와 칼은 사실용 자기가 믿는 교회나 교파만올 중시하여 지나친 독션 (獨善)에 빠져 
서 예수 그리스도용 신설허 의뢰하는 이웃마져도 정최하고 어리석게 보는 바라새척인 
교인률에게 참된 킬융 제시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용 한 형제 
여야 한다(참조. 요 10: 16). 

19.00 ‘쳐녀가 엉태하여 아툴율 낳는다·는 말윤 사 7:14의 말씀뚱 언용한 내용이다. 당시 
의 때청융 셜명하라 (23캘). 

@(1) B. C. 7세기 초업에 유다 황 아하스는 북이스라앨의 왕 베가와 아랍 왕 르신의 동맹군 
으로부터 위협융 받고 있었다. 이 위기에 직연한 왕과 액성틀이 모두 깊은 절망과 불안 

에 휩싸여 있용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천해진 구훤의 표정이 

휠 만한 메시지활 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철의 내용이다. 

(2) 이 말씀의 뜻은 비록 지금은 괴롭고 활안하지만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서 
그들을 끝내 구원합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이다. 

(3) 이러한 역사척 배정용 안고 있는 이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 산합로서만 해석되어셔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빵의 사건과 환정융 흉해서 당신의 뜻융 전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분명히 장차 임하실 메시야에 대한 것임용 확신할 수 었다. 

(4) 이처럽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와 같은 

약속이 생취되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연고였다(창조， 사 8:10).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올 제외하고 다윗의 혈통을 찾아 용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 

도라는 근거룹 유대인에게 확신시키는 좋은 중거가 된다(참조.16:16) 
20.00 예수 그리스도의 통갱녀 탄생이 지난 표라척 의의는 푸엇인가? (23철)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한 분이시며 신성 (神性)파 인성 (A性) 의 양면생올 지닌 왈 
엄융 나타내 준다. 

(2) 실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와 초자연척인 구훤은 그 펼연적 결과로셔 초자연척인 닫생 
올수반하여야한다. 

(3) 만일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출생 원리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 
다면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따라서 아당의 최활 지닌 자가 되어 결국 다흔 사랍 뽕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핸할 수 없는 최언이 되어 버련다(참조. 롭 5:12). 

(4) 쭈리 죄인틀융 구웬하실 구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간， 곧 죄 

없는 인간이셔야 한다. 그렇께 될 때에야만이 인간이 치닌 죄 푼제뭘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완전히 해결합 수 었다(참조， 히 9:23-10:18).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이 두 요 
구활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5) 예수 그리스도의 동쟁녀 탄생은 우리가 도저히 측향해 볼 수 없는 오묘한 일툴이며，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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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항 수 없는 진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툴융 껄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6) 다만 경외하는 마용으로 믿어야 한다. 세상융 창조하신 이에게는 불가농한 일이 없다 
는 사실융 아는 것만으로 혹하다;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 
청녀 마리야에게서 나셨다’ 라는 신앙 고액융 그대로 믿자(창조， 햄 32:17, 27). 

21. CÐ ·엠마누옐’의 풋윤 푸엇인가? (23철) 
뼈 (1) ‘하나님이 우리와 합때 계시다’ 란 의미블 가지고 었다L 이 말을 분석하면 ‘합께 하다’ 

는 돗의·엄’(with)과 ·우리’라는·마누’ (us) 그리고 하나님융 나타내는‘앨’(God) 이 하나 

의 단어. 즉 ‘엄마누웰’ (God with us)율 이루게 된 것이다; 

(2) 이러한 내용은 사7:14;9:6， 7에서 예언되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 

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사실용 확신하게 되었다(창죠，골 2:6;덤전 3:16). 

(3) 예수함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요 1: 14). 즉 지극히 거홉하신 
하나님께서 최로 말미암아 불리된 인간과의 판계환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활로 당 

신의 아툴율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다(요일 4: 10). 그 누구도 엄마누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인과 함께 거하시게 된 이 은혜의 풍성합융 다 혜아힐 수 없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홉구하고 우리의 인성 (A性)융 입으셨으나. 
그 자신이 죄에 오염됨이 없이 우리의 죄로 더렵혀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홉 대신 

젊어지셨으며(요 1:29) 우리의 허물올 언하여 쩔리셨고 우리의 최룹 인하여 상하였다 

(사 53:5). 

(5) 또한 우리훌 위하여 쳐소월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으며， 우리 안에 그의 영 곧 보혜사 
성령용 보내셨다(요 14:26). 지금도 그분은 우리환 위하여 용 우주뜰 동치하시고 우리 

룹 휘하여 중재하실 뿔 아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참조， 28:20) 
우리쯤 뷔하여 간구하고 계신다(혀 7:5).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쳐하든지 우리와 더웰어 계셔서 역샤하시는 예수황 인 

식해야 하며 그훈의 주권융 인청해 드려야 한다(참죠， 칼 2:20). 

22. 힘 장애셔 째어난 후 요생의 행풍운 에때하였는가? (24, 25철) 
IAJ (1) 요엠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앵하였다. 

(2) 그는 그 아내 마리아용 데려왔올 뿐 아니라 마리아가 아흘융 낳았융 때 그 아이 이릅 
융 ‘예수’ 라 지어 불렀다. 불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용전히 마읍올 
합하여 행동올 취하였다(참조，녹 1:31， 38). 

(3) 또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칭하지 않았다. 이 사실융 마태가 언급한 목적온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다루기 위해서였다. 

(4) 실로 요셉이 이렇게 철대객인 순종용 할 수 있었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용 하나님의 힘으로 해절합 수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속 4:6). 사실 인간척인 측연 

에서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닌 아이월 낳았다는 사실올 쉽게 받아툴일 수는 

없융 것이다. 

(5) 요샘은 의로운 사랍이었다 (19 철). 또한 그는 생각하는 사랍이요. 기도하는 사합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용 만나더라도 그 상황용 황급히 맞이할 것이 아니라 생각 

하고 기도하면서 침확하게 맞아플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답하여 

주실 것이요.어려융폴 만날 때에 우리흘 인도하실 것이다. 
(6) 그러나 한 가지 초건이 었다. 요셉과 같이 거륙한 생활용 하고 신중혀 생각하며 간절 

한 기도의 생활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혜 철대 순종의 태도활 가절 때에 비로소 

이러한 생숙합이 주어진다(창죠.삼상 13:23; 시 65:2).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련 시절 

단학구불 1.8 동앙 박시활이 얘l수 그리스도홉 얼심히 찾다 /9.18 그리스도가 계신 곳홉 발견하고 그 
웰 경배하다 /18.16 혀l옷의 잔인힌 껴|획 때문α| 그 부모가 아기 그리스도짧 애굽으로 피싣시키다/1& 
• 18 ôll못이 베룹레햄의 어린 아기옵훌 확싫하다 /19-23 그리스도께서 애릅메서 나와 이스라엘 앙으로 
다시 귀휠하다 

’ 혜훗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쩨환헤뺑에서 나 
시매 용방으로부터 박사·룹이 예부상댐얘 이르러 

짤하되 
2유대인의 왕으로 냐신 이가 어다 계사뇨 우 
리가 동방에서 그의 볍융 보고 그에재 경배하 
러 왔노라 하니 

S혜훗 왕파 용 예쭈살햄이 틀고 소용한지라 
4황이 모든 대째사장과 액생의 셔기판륨융모 

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용으나 
5가로되 유대 베합레맹이오나 이는 션지자로 
이렇재 기혹원 바 

6 또 유대 땅 에흉레뺑아 너는 유대 고융 중 
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 
는 자가 나와서 내 백생 이스라앤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용이니이다 
7 이애 혜훗이 가만히 박사합융 합러 별이 나 
타난 때융 자에혀 몰고 
8빼훌해행으로 보내여 이르되 가서 야기에 대 
하여 자세혀 알아보고 찾거든 내깨 고하여 나 
도 가셔 그에게 정배하게 하라 
9박사룹이 왕의 싼융 흩고 갈새 동방에서 보 
댄 그 벌이 문특 앞셔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 
는 곳 위에 머용러 셨는지라 

10 저회가 별융 보고 가장 크게 기혜하고 기 
해하더라 

11 집에 즙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합 
혜 있는 것용 보고 엎드려 아기째 경배하고 보 
배합융 열어 황금파 유황과 용약융 예용로 드 
리니라 ’2 꿈에 혜훗에재로 톨아가지 딴라 지사하심 
용 받아 다흔 길로 고국얘 흘아가나라 ’S 저회가 떠난 후에 주의 샤자가 요엽에재 
현용하여 가로되 뼈횟이 아기홉 찾아 죽야려 

하니 얼어나 야기와 그의 모천융 데리고 얘굽 
으로 피하여 내가 에께 이르기까져 거기 었으 

라 하시니 

14 요생이 연어나서 방얘 아기와 그의 모친 
용 대리고 얘굽으로 떠나가 

15 해봇이 축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는 주쩨 
서 선지자로 합쯤하신 u~ 

얘굽에셔 내 아판융 용렀다 
합융 이쭈려 하성이니라 

16 이에 혜훗이 박사합에게 속용 중융 알고 
심혀 노하여 사항용 보내어 빼픔메협l과 그 모 
든 지정 안에 었는 사내 아이환 박사틀에게 자 
세히 알아본 그때란 표훈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쭉이니 

17 이에 션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 라P~에서 슐퍼하며 크게 용곡하는 소리가 
툴리니 라행이 그 자식융 휘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차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환 거 
컬하였도다 

합이 이쭈어졌느니라 
19 혜훗이 쭉은 후에 주의 사자가 얘굽에서 
요생에게 현용하여 가로되 

20 일어나 아기와 그 모찬용 데라고 이스라 
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용 찾던 자릎이 록 
었느니라 하시니 

21 요생이 힐어나 아기와 그 모찬융 데리고 
이스라앵 땅으로 룹어오니라 

22 그러나 아행라요가 그 부천 혜훗융 이어 
휴대의 엄급 핍용 틀고 거기로 가기월 무서휘 
하더니 꿈에 지시하싱용 받아 칼헐리 지방으로 

떠나가 
23 나사렛이 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 
로 하신 말씀애 나사렛샤랍이라 칭하려라 하섬 
융 이우려 함이러라 

1. 힘 본장에셔는 예수의 휴아 시기흩 어떻게 나타내고 었는가? 
IÃ) (1) 마태는 그리스도의 휴아 시기에서부터 극히 대초척이며 의미 심장(意味深흉)한 사건 

두 가지홉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이방언룹이 그환융 유대인틀의 왕으로 경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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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왕이 그분융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많은 이 땅에 당신의 황국용 건셜하기 위해 오셨으나 막상 그 왕 

국의 시민이 되어야 할 백성둡로부터 배혀당하는 아이로니칼한 환경융 만었던 것이t:J-. 

(3) 마태가 이것올 끄집어 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건온 메시야이신 왕파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적인 뭇용 내포한다(창조.27:11 ， 37; 햄 23:5;요 1:49). 

(4) 본장에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기 어행깨 고남용 당했으며. 자신이 먼저 모든 의 

활 이쭈시기 전에 그에게서 의의 말씀이 성취된 사설융 찾아 참 수 있다 (참초. 호11:1 

;며 5:2} . 
2. C!I ‘혜훗 황’응 에현 샤량이었는가?(1컬) 

!Ã1 (1) 그는 일명 혜롯 대왕(Herod the Great)이라 웰리어졌다 (녹 1:5} 그는 에돔 사랍 안 

티파터 (Antipater ß) 의 아톨이며 처세슐에 놓하고 빽성융 압께하는 일에 농수 능란 
하였다. B.C.40년 안토니우스 (Antonius) 에 의해 유대의 불용황(分封王)으로 임명 

되고 B.C.37년에 취임하여 B.C.4 년에 여리고에서 죽었다. 
(2) 그는 유대인들융 회유하기 위하여 제 3성전 (헤롯 생전)용 건촉했으며 그의 가족은 대부 
분이 청치적인 인툴툴이었다 (참조.22철 ;14:1-10;녹3:1}. 더우기 그는 비도덕적인 인 

용로서 자신의 후손틀도 이러한 그의 부왜스러훈 삶융 따르게 만할었다. 

(3) 하나님께서는 통치자틀에게 권위웰 허락하시지만， 그흘이 용바르게 사용하지 않율빼.그 

톨에게 내린 존귀와 영광융 거두어 가시고 정계로 대신하신다 (참조.5:7-9}. 

3. 힘 빼봇 황의 찌보훌 도시 (圖示)하라(1철). 
!Ã1 

안티파터 l 세 

(8. C. 70 사망) 
법례.-표는 경혼 판계 

안티와터 2 쩌 

(8. C. 43 사망) 

혜훗 대짱 

(8. C. 37-4) 
1-22챔;녹 1:5 

n n 
도리스 마리암네 I 세 

n 
마리암네 2 세 맙밀스 룹레와와트라 

(유대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두매인) 

안티l파터 
(유대인) 

법 랩 

압핵파더 아리꾀토용쿠스 외 2 인 아쇄라오 안티|파스 녹 3:1 

(8.C.7 사망) (8.C.7 사망) I 22정 

유대의 야그렵바 I 쩨 혜로디아=혜훗 핍립 

(A. D. 37-44) 
행 12장 

14:3-11: 막 6: 17-28: 늑 3: 19 

(8. C. 3-A. D. 39) 
14:1-10; 악 6: 14-28 
녹 8:3;9:7-9;23:7-15 

살로메 

외 l인 

감기스외 아그렵바 2 쩌 버니게 드쭈생라 마리.암너:1 14:6-11; 악 6:22, 23 
앵 25:13-27;26장 앵 25:13-27;26장 앵 24:24 



4. 틴 ‘혜훗 황 빼’는 언제웰 밭하는가?(1철) 
fÃ) (1) B. C. 5년 말경이라고 본다 (Hendrik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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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쩔과 19절을 서로 벼교하여 보면 그 귀절즐이 예수께셔 혜롯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나셨다는 견해혈 지지해 준다. 혜롯이 B.C.4 년 혐식이 었은 칙후에 쭉었으므로 
B.C. 5 년이 가장 척당하다. 

(3) 그때는 정치척으로나 사회척으로 악이 횡행(橫行)하여 주께서 오실 때가 차있었다(창 

조， 갈4:4). 

5. c!l ø}태가 베률해명이 휴대에 있는 고율이라고 명시한 이휴는 푸엇언가?(1철) 
!Al(l) 미가의 예언이 혜수 그리스도의 딴생에서 진실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며 5:2). 더우 

기 갈렵리 지방에 위치한 통일 지명 (수 14:15) 과 구환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2) 베툴레햄은 예루살렘 남쪽 7때1 지정에 있는 다윗의 옛 고향이다(창조. 삼상 16: 1}. 이 
곳융 구약에서는 ‘에브핫’ (창48:7; 용 1 :2; 삼상 17:2) 혹은 ‘에브라다’ (미 5:2) 로 활 
렀다. 

(3) 생경의 베률페햄에 대한 최초의 언급온 야곱의 사항하는 아내 라헬의 죽융파 관련되어 
었다(참초. 창35:16-20). 라헬이 축용 뒤에 야곱은 이곳에 라헬의 무립용 표시하기 위 

하여 기풍용 세웠다. 베룹레햄은 야곱에게 큰 슬픔융 훈 곳이었다. 

(4) 야곱용 째툴레햄융 축융의 장소로 여겼지만 예수의 한생용 그곳율 생명의 장소로 만툴 

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장차 다윗의 황위와 왕국의 

확립이 이후어질 것이다. 

(5) 욕뺑히 ‘떡 집’ 이라는 이홀의 뜻융 지년 베줍레햄은 유대 지경 안에서 가장 비욱한 지 
대 가운데 한 곳으로서 주위의 생융률에 양식융 공급해 홉 만륨 풍요로왔다. 예수쩨서 

는 이곳에서 나셔서 많은 사랍룹이 생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창조‘ 요6 :35). 
(6) 오늠날 베툴레햄융 장혜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랍온 거의 없다. 대부환의 사랍률이 그곳 

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생각한다. 

(7) 그분용 우리률융 위하여 죽으시고 부환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틀 장래에 밝은 희망용 

가진다. 장차 우리는 더 이상 죽옴이 없고 눈풀이 없는 영팡스러운 성융에서 그리스도 
와 함께 영원히 합쩨 쌀게 훨 것이다(창조， 계 21:1-7;22:1-5). 

6. 힘 ‘동방 봐사’는 어현 사람률야었는가? (1 컬) 
1Ã](1)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률은 정성학자로 규청한다. 

(2) 그뜰용 페르시아 (Persia) 인틀이었다고 간주한다. 그 이휴는 원문에서 박사란 말이 마 
고이 (magoi) 혹은 마기 (magi) 로 표기되었는데， 이 말은 이란어에 기훤융 둔 말이기 
때문이다. 

(3) 여하를 그륭은 용 예루살렘융 소동케 하고， 혜롯 왕용 접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상 

류인임에 홉립없다(창조.3， 7 철). 

(4)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픔이 이방인훌이었다는 첨이다. 처옴부터 예 

수는 ‘세상의 구주'(요 4:42)로 오셨다. 한편 박사툴온 부유했고 (참조.11철). 병올 

연구하는 학자틀이었다(창죠.2 철) . 
(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아래에서는 어떠한 학자라도 예수의 밭 앞에 경 
배항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었고(꿀2:3) ,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꿀2:9). 

7. (!J 풍방 학샤률이 예수 그리스도훌 ‘휴대인의 황’ 야라고 j뿔 사상윤 푸엇용 압려 주는 
가 ? (2철) 

fÃ) (1) 박사률이 휴대 출신이 아니라 먼 나라의 이방언이었다는 사실융 밝혀 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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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명청은 ‘다윗의 자손’ (1:1;9:27;12:23) 이라는 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광 가리키 
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께셔는 이 명칭에 합당한 삶융 쌀다가 률아가셨다 (27:37). 

(3) 이쳐럽 그리스도의 딴생융 먼져 안 사람윤 휴대인흩어 아니라 멀리 멀어진 이방 나라에 

서 사는 이방인률이었다. 이처럽 하나님의 친빽생이라 쿄만해 었던 휴대인룹은 자신틀 

의 무지로 언하여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신 사실융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룹이 멸시했던 

이방인률이 경배했댄 것이다. 이것은 분명 지훨l로운 경용에 따른 것이다. 

(4) 록 자기틀융 구원해 출 구주가 나셨는데도 웰구하고. 유대인틀은 구주홉 영접하지 않았다 

(창조， 요1: 11).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 얼마나 셔률픈 팡정인가 ! 
(5) 우리훌에게도 이와 깝용 일이 너무나 많이 었다. 용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랍률이 참으로 자추 그것룹융 가장 소흩히 하고 있다. ‘교회륭 가까이 하연 할수록 하 

나님으로부터는 더 멸어진다’ 라는 옛 속담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합축되어 었다. 

(6) 주거 환경과 그 편리함에서 볼 때 하나님용 경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는 언제나 팔쩌가 되는 사랍이 많이 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앤 마지막이 

훨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랍흘이 실제로는 언제나 첫쩨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황조.19:30). 

8. (t1 학사률윤 푸엇훌 보고 '*라왔는가? (2컬) 
(Ã) (1) 하나님은 박사룹에게 확뺑한 표객올 주셨는데， 그것온 왕의 탄생용 알리는 기척의 별이 

었다. 혹자는 이 법용 하나님외 별이라고도 한다. 

(2) 한편 메시야룹 병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민 24:17; 계 22:16) 밭견된다. 
그러므로 벌이 그툴융 예푸상랩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습의 발걸음 

융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었다. 

(3) 이 사실을 통혜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용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융 알 수 

었다. 하나님이 개인융 인도하시는 방법은 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엄재와 그의 인도하시는 은택융 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용손합용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융 때는 하나 

님께서는 우리의 주인도， 인도자도 되어 주시지 않는다. 

9. 잉 ‘빼훗 황과 예루살댐이 틀고 소동한’ 이퓨는푸엇언가? (3철) 
圓 (1) 혜롯 왕이 소동한 이휴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고 예루살 

햄이 소통한 것온 청국이 용안할 때마다 백성끓이 갱신적， 물질척 피해룹 많이 받기 때 

문이었다. 

(2) 이때는 혜롯의 용치 말년이었으며 그의 나이 70세였다. 그렇지만 그는폭군이었고，집권 

욕이 강한 사랍이었기 때푼에 박사즐이 전한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3) 메시야의 오샘은 인휴의 보편척 여망이었고 그 대망이 실현된 것이다. 이천에 션지자는 
외쳤다.그의 엄하는 날융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맡3:2). 메시야의 오심에 대한 일대 경고척인 예언이다. 

(4) 그러나 그러한 두려용용 휴대 사회에서 사라지고 박사둡이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록 하나님의 경고가 그툴의 사고와 삶 속에서 완전히 묵살되었다. 그툴은 혜롯이 아기 

예수월 죽이려고 했용 때에야비로소 메시야의 오심융 알수 있었다 • 

• (5) 이처럼 유대 백성촬은 로마의 확정 아래 었던 자산룹의 억용한 처지에만 너무 집착하 
었었고 그룰이 고대하댄 메시야는 단순혀 피상척인 존채로 여져왔기 때문에 그롤의 삶 
융 변화시키고 명생옳 주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야’ 이신 예수흉 영접할 수 없었던 것 
이다. 

(6) 그련데 갑작스런 메시야의 오섬에 대한 소식용 둡었용 때 그틀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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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에 두려워 떨 수반에 없었다. 사합이란 죽읍이 임박하면 두려워 웹게 되는 법이 

다. 심판에 대한 생각이 그릎로 하여금 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공포에 짓눌려 두 

려워하는 마음은 회개와 전적으로 다르다. 

(7) 두려움이란 위기 의식이 없어지연 그와 동시에 사라지지만. 회개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 행해진 것이므로 영웬한 변화월 가져용다(참초. 고후 5:17). 

(8) 한편 그들이 두려위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절대 션(홉)이시며 의(錢)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듬의 추합과 최악댐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융 

법은 있었￡나 행합이없는 록 하나님융 안정하지 않는 종쿄 생환용 영유하고 있다. 이 

처럼 최인의 가장 큰 폭정온 두려웹}는 마융융 소유하고 었다는 것이다. 

(9) 메시야의 오성용 머리로만 고대하고 있었지 가솜과 생활로는 천혀 훈비가 없었던 2000 
여 년 전의 유대인룹처럼 혹시 우리도 단지 피상적으로만 예수의 재립융 기대하고 있지 

는않는가?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갱종이 울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용 주께서 도래하실 
때 기쁨으로 맞야할 수 있융 청도로 순수하고 성실해야 할 것이다(참조， 24:44-46). 

10. 딛 빼훗 왕야 대제샤창과 셔기환융 훌러요o. 그리스도의 나신 풋용 률용 욕척윤푸엇언 
인가? (4철) 

fÃ1(l)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융 알아내어 자신의 정적 敵敵)이 될 만한 차뒀 얼쩌감치 
없애 버리기 위해서였다. 

(2) 혜롯은 그가 바라는 갱보월 얻융 수 있는 방법율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유 
대인의 공식 대표자듭 곧 ‘모든 대제사장과 백생의 서기관’ 룹융 활러모았다. 

(3)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흘이 대원 이어 종신적으로 수행하댄 것으로서 단 한 명만 

이 이직책올 말융 수있었다. 그러나 그당시 대제사장 외에 그의 대리자.천칙자(前職 

者) 또는 그의 가족 중 탁월한 인활도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호청되었다. 

(4) 또한 랍비 또는 용법사라고도 월리어졌던 서기판틀은 전문척으로 하나님의 융법융 연구 
하여 가르치는 일융 맙아 하댄 자로셔 융법 학자들이었다 (22:35) • 

(5)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플이 세상 권력파 견탁하여 순수한 여호와 총교광 변첼시키고 오 

히려 진실한성도흉 억용하게 했다. 

(6) 종교 지도자라면 서l상의 악에 대하여 용바르게 지적해야 한다. 패역 (樣뾰) 한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마저 업흘 닫거나 권력의 이용물이 된다면 이것은 자신과 용 교회의 패망 

을 자초하는 일이다(창조， 14:4). 

1l.C!l 대제사장파 셔기관률옴 혜훗의 훌용얘 에옐께 대당하였는가? (5 ， 6 철) 
fÃ1(l) 그틀은 즉각척으로 미 5:2 의 맡용용 인용하여 베틀레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알 

했다. 

(2) 실로 그률은 성경용 많이 딸았고 혜롯의 철문에 즉각 대당할 수 었는 생갱 지식도 갖고 

있었다. 

(3) 그러나 그툴온 오실 구세주판 찾기 위해서 베툴레햄으로 결코 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를 사이에셔 사역 (使짧) 융 하였융 때에도 그들은 예수훨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률의 지성은 그톱의 의지와 감쟁보다 더 뛰어났다. 특 두뇌의 지식으로 만혹하여 거 

기에 머불러 버리는 신앙 태도에 쭈리 모두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5) 지식은 융바르게 사용했융 때는 홉융하지만. 진리의 길융 가로막융 때는 오히려 해훌 끼 
치게 된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바융 그대로 행하는 믿읍이 우리에게 요구된다(참조， 

약 1 :22). 
12. c!l 빼훗윤박샤훌 훌러 에옐게 하었는가? (7， 8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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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혜릇은 박사물융 자신의 개인척인 염땀군으로 이용하려고 그률융 빼틀혜햄으로 보내 그 
아기흉 철저허 수잭하여 핫아서 그 결과월 자신에게 보고하도혹 명했다. 

(2) 또한 덧훌여 자신도 정배하겠다고 말한다.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륙 하라’ 
고 말했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곁파 속이 다른 인간이었다. 겉으로는 경배하 

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수홉 죽일 용모월 꾸며는 사랍이었다. 

(3) 그러므로 혜릇이 한 말온 자신의 위션용 보여 주는 말이 되었다. 즉 그는 청치척 야심에 

사로잡혀 샤랍의 생명융 해치는 일과 남용 기만하는 것융 쉽게 생각하는 차였다. 

(4)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척용이 된다. 쭈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이억융 위해 형제에 
게 피해흉 주는 일융 알게 모르거l 시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이 

비혈 때에 빛 가훈데서 앵하고 빛융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율 살펴보고 하나님과회 

판계셜 확충해야 되며 사랍과의 판계도 진실해야 한다. 

(5)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온밀한 것융 살피시는 분이시다. 위션은 하나님 앞에 가중한 것이 

다(창조， 참6:16-19). 

13. c!1 봐사률윤 에뻗게 황용 찾게 되었는가? (9.10 껑) 
圓 (1) 동방에서부터 보던 병이 그툴용 인도하여 아기 예수원 찾게 했다. 

(2) 박사틀은 별융 통해 발견하게 된 왕온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분이라는 사실 

융 전해 듣고 (6 절) 자기룹의 믿읍융 확충할 근거블 얻온 생이다. 

(3) 그틀이 여행융 다시 시작하자 이 뱅이 옥시 다시 나타나서 현장까지 인도혔으리라는 정 

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뱅이 앞서 사라진 이유는 박사틀로 하여금 예루살 

댐에셔 새 왕에 대한 정보륨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융 것이다. 

(4) 이것은 휴대 지도자돌이 구속자가 자기툴에게 왔다는 사실용 듣고도 일부러 그분올 멸 

시했기 때문에 그뜰에게 더 이상 명계륜 주지 않으려는 목척에서였다. 

(5)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온 신실한 기독교인이 인생이란 나그네 길의 

종착지에 가까이 가게 훨 때 더욱더 불명하게 된다. 따라셔 우리가 하나남 안에서 나이 

활 먹고 신앙이 성숙해 가연 갈수확 더육더 기도하고 더육더 복총하면서 하나님용 따르 

도록 해야한다. 

(6) 이 세상에 풍파가 볼아쳐도 하나님의 아홉훌용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참조， 녹 1 :79). 
14. c!1 황융 찾윤 박샤틀이 한 얼옴 푸엇인가 ? (11 쩔) 

1A;(1) 박사틀윤 그틀이 가지고 용 보배합융 업어 황금과 퓨향과 물약용 예수께 바쳤다. 
(2) 높은 자나 왕올 만날 때 흑병한 예융용 가져오는 판습온 고대 세계에서는 평범한 일이 

었다(창조. 창43:1:삼상9:7.8: 왕상 10:2). 
(3) 한현 그뜰이 가져온 예율용 상정척인 가치판 지닌다. 이월테연 황금은 왕권융 유향은 

신성 (神性)올 그리고 짤약은 그리스도의 수난파 죽읍을 나타낸다. 

(4) 여하튼 박사들은 그리스도활 경배의 대상으로 확충하고 청성어련 예불융 드렸다. 

(5) 그틀이 드련 예배 의식은 자신용 바치는 재사 의식과 갑았다(참죠. 홉12:1). 그들온 사 

회척으로 어느 청도의 위치에 용라 었던 차률이었고， 그뜰이 경배한 예수는 인간객인 면 

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나(사53:2} 그듬용 그 모든 초건의 굴레훨 

벗어 던지고 이 세상의 진쟁 한 왕으로 오신 예수쩌 갱배했던 것이다. 

(6) 어떤 사랍은 예물융 무시하는 태도끓 취하나 그것은 장못된 견해이다. 하나님온 청성융 

다해서 드리는 예불용 기빼하신다. 인간의 마읍이란 재물이 었는 곳， 재훌이 사용되는 

곳에 있게 마련이다 (6:21). 그러면 파연 우리의 채용은 어디에 무엇융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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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1 빡사률윤 어행쩨 고국에 톨아갔는7.? (12청) 
lÄ1 (1) 꿈에 혜롯에게로 톨아가지 말라 지시함융 받은 박사홉은 다른 킬로 고국에 활야값다. 

(21 하나님께서는 박사률에게 혜봇의 화가 초곰이라도 마치는 결과훌 원치 아니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룹에게 맡기신 사역’ 융 다 이루기도 천에 아률이 쭉는 것도 원치 아니하 

셨다. 

(3) 철저히 정직한 사랍틀에게는 위선자률의 본심융 알아차리는 일이 그리고 판대한 사랍에 

게는 이기주의자룹의 간계웰 파악하는 일이 때로는 어렵다. 

(4) 그러므로 혜훗이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 쩔) 는 발융 했올 때 

그가 실제로 무슨 짓용 하고자 했는지 박사틀온 눈치채지 못했다. 

(5) 그러나 여우 감은 혜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킬 수가 없었다. 이쳐럽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략융 막으시고 션한 자의 길올 인도하신다(참조， 신4:34). 
(6) 그러므로 헨흙 칼은 어두웅으로 엎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고 융바흔 걸올 걷 
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룹 
인도하신다(참조， 시 119:105). 

16. t!1 아기 예수는 어뱅게 혜릇의 잔혹한 찌획에셔 피항 수 었었는가? (13.14 철) 
~(l)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요생에게 아기와 마리아픔 데리고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유대 땅융 벗어나 얘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블 했다. 

(2) 여기에서 요생용 그룹이 처해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블 알려 주는 지시. 록 ‘혜롯이 아기 
흩 죽이려 한다’ 는 지시룹 받는다. 

(3) 예수의 삶은 혜롯의 중오로 인해 위험에 빠져 있었다. 고난의 물결이 그가 심지어 젖빠 

는 어린아이였올 때부터 그콸 치기 시작했다. 그분의 고난에 찬 삶은 홉생 때부터 죽옴 

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똥융 당하는 자 

와 슬픔융 당하는 자틀이 핍요로 하는 바로 그 휩요판 아시며， 자신이 친히 고몽당하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창조. 히 4:15). 
(4)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섬에 대한 열쇠흘 가지고 계시며 가혹한 박해 아래서 그 

분에게 부르짖융 때 우리룹 통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숨길 필 
요가 없다(합조.6:8). 

17. 잉 왜 하나념윤 아기 예수훌 얘굽으로 피난시키셨는가? (13-15철) 
(A; (1)예수릎 얘굽으로 피신시킴으로써 모세의 업올통해 하신 말씀(출4:22.23) 과 호세아에 

게 하신 말씀(호11:1 )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2)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의 부친 야퓨과 형제틀율 그곳에서 부양하였는데 (창초， 창46-50 

장) • 지금의 요셉은 세상 사랍에게 생명융 주게 펼 ‘생명의 떡’ (요6:48) 인 아기 예수 

훌 데리고 애굽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 

(3) 그러나 그분의 사역 범위는 애쯤이 아니라 유대 땅이었다. 즉 예수께셔는 얘굽에로의 
영원한 망명이 아니라 장시 피신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쩨서는 옛날 효세아에게 약속 

하신 대로 예수홉 당신의 땅으르 다시 부르셨다. 

(4)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부터 우리뒀 환리시키시는 것 같고 가장 적당한 

일자리로부터 추방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셉처립 전척으로 하나남용 믿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연 때가 되면 당신의 사광파 지혜로훈 뜻활 흉하여 우리홉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참29:25). 

18. t!1 화가난 빼훗운 어면 일율 저켈컸는가? (16 철) 
(A; (1) 베툴레햄 뽕만 아니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활 다 뚝이도흑 명하 

였다. 혹자에 의하면 이때에 살해된 아기는 14 ， 000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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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아내와 아틀까지 팡위 문제 때문에 쭉일 만큼 잔혹한 왕이라， 이런 일용 그애게 
는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흘다. 

(3) 설로이러한 일은 .그 악의 도가 지나친 것’이다(전7: 17). 여기에서 우리는 웰법척인 권 
력융 가진 자가 그의 불노원 철제하지 않고 제벗대로 횡포활 부리게 되면， 가장 터무니 

없고 잔인한 일올 서습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용 알 수 있다. 

(4) 그러나 창된 그리스도인활용 이 런 인간의 박해로 인혜 크게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우 

리룹의 현수가 강하고. 쭈라는 약할지라도 그툴윤 두려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연 악 

한 자의 숭려는 잠시뿔이기 때문이다(장24:19， 20) . 
(5) 혜롯은 아기 예수할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썼으나 죽이지 못했다. 이처 럼 악한 자톱온 

진리흉 진멸하기 위해 최선융 다했지만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었다. 또 

한 박해하는 원수환용 다 축었지만 주는 영원히 살아 계신다(창조， 시 102:12).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의 영향력 앞에서도 진리웰 외면하지 말고 항상 송리케 하시 

는 하나닝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창조.요 16:33). 

19. (t] 당시 어머니률의 슬쯤운 애며랬는가? (17 ， 18첩) 
효 (11 용 유대 땅은 아룹 앓은 어머니의 홍곡으로 가득 왔다. 

(2) 이로써 ·라마에서 한 소리가 뜰렸다’ 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 (햄 31:15) 이 성휘되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 당시에 바멜론이 예루살렘융 멸망시킨 후 모든 포로월 예부상댐에 

서 가까훈 라마에 꿀고 와서(웹 40:1) .그곳에서 그툴끓 바멜롱의 왕인 느우갓네살의 원 

하는 대로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흘 때 성취되었다. 

(3)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동입한 예언이 여기에서 또다시 성취되었다. 이 예언은 다읍과 

갈윤 점에서 성취되었다. 

(4) 첫째.얘곡하는 장소에서의 성취활 말할수 있다. 애판하는소리는 베뜰레햄으로부터라 

마에까지 들혔다. 이것용 현l롯의 잔인한 학살이 베흘레햄의 용 지정과 라헬의 아툴인 

메냐민의 지경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5) 뚫쩌，얘곡하는 청도에 있어서 성취흉 말할 수 있다. 그 솔홈훌 ‘얘홍과 용곡’. ‘큰 슐 

픔’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이 극심한 채난에 대해 그틀·이 느꼈던 감정 

융 척절하게 표현항 수는 없다. 

(6)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킬에는 

눈용의 골찌기가 끌없이 놓여 었다. 흑병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휘해서 

는 필연척으로 이 세상에서 딴식과 눈물융 훌릴 수밖에 없다(5:1이. 그러나 이러한 눈 

용은 훗날 귀한 컬실융 맺게 하는 것으로셔 부갱척으로만 받아틀일 수 없다(시 126:5) , 

(7) 당시의 어머니률은 자식융 앓온 슬픔이 너무 극심하였기 때문에 ·위로받기월 거철하 

였다· 고 한다. 그틀은 이 세상의 지배자룹에게 자신툴의 기뽑올 모두 왜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8) 이처럽 세상 권력자룹은 인휴환 구속하고 그룹의 슐홈융 종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 

신 메시야룹 영접하기 보다는 자신동의 권세욕에 사로잡혀 메시야활 제거한다는 명목하 
에 아무 죄없는 휴아찮용 학쌀하였다. 이런 사실융 팡혜서도 메시야의 오심온 훨연척이 

었다는 사실융 알 수 었다. 

(9) 예수는 모든 활의활 파하사고 이 땅에 진청한 명화와 기쁨과 위로룹 제공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생은 절망과 좌절얼 수밖에 없고 예수와 더활어 사는 자는 

이· 땅에 산재해 있는 죽읍과 술풍용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다(창조‘ 행 16:25) • 
20. t!1 야기 예수는 언제 휴대 빵으로 다시 톨아오쩨 되었는가? (19 ， 20 철) 

rA1 (1) 사악한 황이었던 혜봇이 묵온 후에 이스라엘로 톱아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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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혜롯은 유아 학살 사건 후 오래지 않아 록었다. 하나님쩨서는 륙시 악한 행풍에 대한 
보복용 하셨다. 정작 혜롯은 죽어야만 혔다. 

(3) 교만한 쪽군룹이나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용 자뜰에게는 그흘이 최후의 심판융 당하게 
훨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련 자톨융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창초， 사 51:12.13). 

21. (i1 천샤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사했는가? (20쩔) 
(Ã)(l) 하나님은 천사찰 시격 요셉에게 아기와 모찬흙 데리고 이스라앨 땅으로 가라고 명했다. 

(2) 하나님께서는 요셉윷 얘굽으로 보내셨으며， 요셉은 그룹 얘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거기 

셔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얘굽에 어용러 있었다. 

(3) 이와 같이 요셉온 항상 그의 걸용용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겸손히 내맙겼다. 그렇게 했 
융 때 하나넙께서는 그의 삶올 붙잡아 주셨으여 용 가족이 무사할 수 있었다(참조. 잠3 

:5.6). 
(4) 우리가 어디로 옴직이든지 우리가 가는 킬융 똑똑히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가월 살피는 것이 좋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 없이는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말 

아야한다(참조.히 11:8}. 이것이 신앙인의 앵동 규범이다. 

22. 힘 하냐님의 명령에 요생은 어떻게 웅했는가? (21 철) 
(Ã) (1)요씹은 지체하지 않고 특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중하여 얘굽용 떠나 이스라엘로향했다. 

(2) 그는 하나님의 명 령에 대해 얘굽에서 견틸 만하게 자려륜 잡은 지금 왜 떠나라고 하시 

는가 하고 항변하지 않았으며，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합평하지 않았다. 

(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뜰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또는 어디에 머용게 하시든 

지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우리가 만일 。l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생활하고 

자 한다연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환이켜 이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 
는 곳에 가서 하나넙께서 바라시는 삶융 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위의 환경에 크 

게 영향융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용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쟁하시는 삶이다. 

23. (i1 요쟁이 휴대 지방으로 가지 않윤 이휴는 우엇언7.? (22철) 
~(l) 혜롯의 뒤픔 이어 왕위에 오른 야캘라오가 폭쟁융 행한다는 소문용 틀었기 때문이다. 

(2) 혜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이스라앨 영토흘 나누어 혜롯의 아뜰틀에게 분 

배하였다.측 아젤라오에게는 유대와 이두매와 사마리아훌 주었고，안디바에게는갈혈리 

와 베레아릎. 벌럽에게는 바다네아， 트라코니티스 및 어라니티스헬 주었다(참조. [aJ3). 
(3) 혜롯 대왕의 대룹 이어 예루살햄의 새 봉치자가 된 아젤라오는， 부친 혜롯의 기질융 그 

대로 닮은 자였다.그의 홍치 당시에 반란이 얼어났는데，아켈라오는 이 반란융 진압하 

기 위해 매우 가혹한 방법으로 약 3천여 명의 백생들율 죽였다.그는 이러한 반란으로 

용치 9년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4) 이 갈은 아캘라오의 잔인성은 요생이 왜 유대 청학융 재고하게 되었는가팝 장 껄명해 

준다. 그러나 그는 약 9 년 동안의 풍치에도 웰구하고 로마 정부의 활신임으로 A.D.6 년 

에 축출되고 대신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 휴대홉 홍팔하게 되었다. 

(5)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융 위하여 그의 자녀둡융 연단하시는 것 외에는 그둡융 위험한지 

경에 벌어 넣지 않으신다(창조. 고전 10:13). 
(6)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과 죽음용 여호와께서는 충히 여기시기 때문이다(창죠， 뻗전 1:5) . 

24. 힘 아기 예수가 청착하여 산 곳윤 어다인가? (23 첼) 
~ (1) 예수는 칼렬리 지방의 나사랫이라고 훌리쭈는 착은 마용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파 함께 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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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사렛이란 말은 조롱과 멸시의 훗이 내포되어 있는 비난하는 말이었다(요 1 :46). 구약 
의 많윤 예언 속에는 샤l상에서 거부받는 메시야의 천한 삶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올 

마태는 염두에 두고 나사렛에서의 성장융 용하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융 했 

다( 합초. 시 22장;사 53:2.3.8). 
(3) 또한 이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둡에게도 같이 척용되었다(창죠. 행 24:5).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휴대 종교지도자톱의 조풍섞인 발언 가훈데서 자주 나사랫 
사랍이라 얼컬어졌다(21: 11; 막 14:67;요 18:5.7). 

(4) 우리 주께서 30여 년 동안 사신 나사엣용 그 당시 빈민가였올 뿐 아니라 유대 전역융 
용판해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척으로 벌로 중요하지 않운 곳이었다. 이처럽 예 

수께서는 주위의 가난한 자뜰파 합께 성장하며 그틀의 휠요훌 채꿔 주셨고 또한 그들 

의 이폼융 같이하셨다. 

(5)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참모습용 가르쳐 준다. 어떤 왕이 비천한 마융에셔 태어나 보 
잘것없는 성융에서 성장하겠는가? 하나념의 나라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이다(창죠.18:1-14; 벌 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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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매굽 피신 및 나사렛 귀향 노정 爛椰路程)

지 충 혜 

@ 요셉과 마21아가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베롤러|헬으로 왔다가 예수짧 

낳음 (늑 2: 1-7) @ 011수 탄생 8일 후 예루살웰에 몰하가 휠려l 얘|식륨 
행횡(룩 2:21.22) @ 베들러l옐으로 률이와 동방 박사의 예암(뼈뼈)월 
받옴( 11질)@ 허|롯의 빅해홉 피해 애룹으로 피신케 되는 아기 얘|수 

(13-18절)@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톨아옵 (19-23절) 



제 3 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단력구톨 1- 2 세려l 요한이 전국융 전피하다13 세려| 요힌이 어l얻의 일쓸율 이루다14 서|려| 요웰의 생휩 
모습/5- 6 많은 무리가 세려l 요힌에게 나와 세례쯤 밭다/ '1- 12 세례 요힌이 바리새인과 사투개인틀에게 
회개짧 쪽구(뿜求)하다/ 13- 1'1 여|수 그리스도께서 세려|짧 받으시다 

1 그때에 세혜 요한이 이르러 유대 팡야에서 
전화하여 가로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나 
S져는 션지자 이사야로 맙씀하신 사라 일혔 
으되 
팡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 

회는 주의 길융 예비하라 그의 챔경옳 명단케 
하라 
하였느니라 
4이 요한용 약대 탑옷융 업고 헤리에 가죽띠 
광 띠고 용식은 메푸기와 색청이었더라 
5이때에 예푸쌀행과 용 유대와 요단 강 사방 
에서 다그에게 나야와 

6자기참의 최흉 차북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깨 

찌혜융 받더니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옐 
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핵 짧에 던지우 
리라 ” 냐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휘하여 왈로 세 
혜잠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냐보다 능 
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율 줍기도 갑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용로 너회에게 세혜블 

’ 주실 것이요 
12 손에 키앙 훌고 자기의 타작 마당용 청하 
게 하샤 알곡은 모아 곡간에 활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용에 태우시리라 

13 이때에 혜수께서 갈힐리로셔 요한 강에 이 
르러 요한에게 셰해펀 받으려 하신대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 게 세예용 
받아야 함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7요한이 많용 바리째인과 사두개인이 세혜 베 j 
쭈는 데 오는 것용 보고 이르되 꽉사의 자식릎 
아 누가 너희용 가르쳐 임박한 진노왔 피하라 
하더냐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 
라 쭈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원 이쭈는 것 
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략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새혜감 받으사고 팔 용에서 용라 
1 오싱새 하늘。1 혈리고 하나남의 성령이 비줄기 
강이 내려 자기 위에 입하성용 보시더니 

8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염매관 맺고 

9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합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라 

l.[!] 환창의 혹청은 푸엇언가? 

’1 하늄로서 소리가 었어 방용하사되 이는 내 
l 사랑하는 아룹이요 내 기혜하는 자라 하시니라 

~ (1) 본장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사40:3， 4) 용 이루어 모든 자틀에게 천국을 전파 
하고 세례를 주며 주의 길을 예벼한 사실룹이 기록되어 있다. 욕히 후반부(13-17절)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콸 받으시는 모습이 소상히 나타나 었다. 

(2) 본장은 누가복-융과는 달리 혜수의 유년 시철(녹 2:41-52) 이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배경(녹 1:5-25， 39-45， 57-8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그 이유는 마태가 극척으로 내용올 전개하기 위하여 거두 절미 (去행觀尾)하고 세례 
요한올 동장시켰기 때문이다. 

(4) 록 마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션지자 이후 약 400여 년 간의 첨묵이 지난 뒤에 이활 깨 
뜨리고 새 예언자렐 흉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용 극척으로 강조하기 위 
하여 이런 서슐 방법융 썼용 것이다. 

(5) 한연 세혜 요한의 동장용 오랫동안 타성 (짧性) 에 헛어 신앙 생황하먼 사랍률의 마융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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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시키는 데 를 역할합 하였다. 

(6) ‘회개하라 ! ’ 는 세혜 홉한의 용생용 당시의 교권주외자환과 외식주의자틀에게 뿔만 아 
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 예수를 믿용 후에 모든 것온 새홉게 변화되어야 한 
다; 무판심은 헌신으로 대체되고， 이기주의는 자기 희생으로 바꾸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쩨가 되어야 한다. 

(7) 우리가 가졌던 파거의 세상융 향한 애착섬마저도 하나념융 향한 거록한 사랑으로 변화되 
어야 한다(참조， 댐후 3:1-5). 

2. c!l ‘그빼’ 란 언쩌훌 발하는가? (1챙) 
rAl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읍이 시작되는 때로 청한 시기. 즉 ·때가 찬’ (갈 4:4) 시기용 의 

미한다. 
(2) 구약에서도 가끔 이러한 의미로서 ‘그때에’ 란 말용 사용하였다(참족 단 12:1 ;미 3:4). 
이로써 다니앨이 예언한 메시야쩨서 ‘많은 사랍으로 더뭘어 그 언약올 굳게 하실’ (단 

9:27) 마지막 이레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3) 개인의 생활에서도 전환껑이 었듯이 민족사나 세계사에서도 전환점은 있기 마련이다. 
세계사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가 가장 큰 전환점이었는데. 본절에서는 .!E 하나의 전환쟁 

이 재시된다; 

(4) 이는 세상이 죄로 판영 (ft짧)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발하는 또 하나의 전환정용 휠요 

로 했기 때문이다. 
(5) 이 같은 전환점은 지금 우리의 내면파 환경에서도 얼어나야 한다. 타락해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은 항상 악파 부패로부터 전환할 수 있는 여지월 마련해 주고 또한 우 

리에게 변화의 1 생활올 하도록 강요하고 었다 

(6) 우리는 이러한 전환점 앞에셔 머뭇머뭇하는 불성실용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휴 푸단한 태도로 얼관한다면 쭈리의 생활용 극도의 타락으로 어지렵게 훨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판하게 ‘밖에서 슐피 용며 이룹 가는 존채’ (25: 
3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효흡파 자신이 어떠한 지경에 놓 

여 있는지룹 청확하고 신속하게 깨탈아야 한다(창조，녹 21 :36). 
3. c!l 세례 요한윤 주로 에다에셔 말씀융 전화하였는가? (1철) 

(ÃJ (1) 그는 유대 팡야에서 전파하고 있었다. 
(2) 이 팡야는 서쪽으로 휴대 산지와 동쪽으로 요단 저지대， 남쪽으로 사해. 북쪽으로 양복 
강이 요단 강과 합류되는 지점에까지 펼쳐져 있는데 석회철의 토양 위에 자갈과 바위 

부스러기가 널려 있는 기복이 심한 불모 지대이다. 

(3) 세혜 요한은 이 팡야에서 거하였고.그곳에서 성장하였으며(창조，녹 1:80;요 3:23) ， 그 

풋에서 자신의 임무짤 수행하였다 

(4) 그의 이 같은 삶은 오직 뒤에 오시는 메시야이신 예수룹 준비하는 삶으로서. 자신의 영 

팡과 안락용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자신의 삶에서 
두드러지재 하였다i 

(5) 이와 갈이 하나님의 말씀옳 전파하는 사역융 말온 자룹은 결코 자신의 영팡과 치부만융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앵팡파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 
픔 사모해야 한다(창조. 6:33}. 

4. c!l 셰혜 요한이 외천 빼시지의 핵심윤 푸엇인가? (2쩔) 
rAl (1) ‘회 개 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 라’ 이 다. 

(2) 여기에는 분명한 소망이 었고 강력한 명 령이 었다. 그 소망은 ‘천국’ 이고 그 명 령온 
‘회개’ 였다 또한 거기에는 메시야 샤상이 루영 (짧影) 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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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록 메시야옳 고대하댄 유대인틀이 메시야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에 활어가 그분의 시 
민으로 쌀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용 변화시키는 회개가 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었다. 

(4) 갱작 ·마융· 의 변확는 ‘생활’ 의 변화흘 가져다 준다.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진정 
으로 뉘우치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또한 그리스도 
의 왕국에 툴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펼요한 준tJl와 자격이다(참조， 행 11:18;17:30). 

(6) 이러한 회개에의 요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한 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주쩨이다. 더우기 이러한 회재와 천국용 오늘융 살아가는 성도틀 
의 훌신자에 대한 메시지여야 한다. 

5. CÐ 세례 요한윤 구약과 어현 환계가 었는가? (3철) 
~ (1) 세례 요한은 복움의 시대와 복옴의 은혜흘 셜명하는 이사야서의 예언 첫머리에 언급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사40:3， 4). 

(2) 한편 그 내용은 바멜론 포로 시대 전후룹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훌융 구훤하기 위해 
장차 오시는 메시야에 대해 언급하고 었다. 

(3) 록 바벨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율 선포한 것과 같이 최악된 세상에 살아가 
고 있던 인류원 구원하러 융 자가 곧 오실 것이라고 요한이 션포한 것이다. 

(4) 실로 쩨혜 요한용 ‘팡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였다. 서l혜 요한은 그 스스로가 이 사실 

융 인청하고 있다(요 1:23). ‘나는 소리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융 소개한 내용의 전부 
였다. 

(5) 이러한요한의 태도는 모든 껄교자틀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그러므로 껄교자는 자신융 

내세쩌서는 안 되며. 자신용 갑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융 내세워야 한다(참초. 고천 2:2; 

갈 6:14). 
6. CÐ 세례 요한의 사명윤 푸엇언가? (3철) 

~(l) ‘주의 걸융 예tJ]하고 그의 챔정융 명딴케 하는 것’이었다. 

(2) 당시 유대인의 교회와 국가는 모든 점에 있어서 빵향 감각융 상실하고 있었다. 신앙인 
용 영척으로 크게 쇠퇴하였고. 총교의 생명력은 장로룹의 퓨천과 규뱀에 의해 타락하고 
무기력했었다. 

(3) 얼반책으로 액성툴윤 유대인이라는 자신틀의 신훈융 극도로 차량했으며. 그툴 자신의 의 

로 맙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최흉 깨닫지 못하 

였다. 

(4) 이쩨 세혜 요한은 이러한 산(교만합)툴융 명탄케 하기 위해.록 그동 자신이 홉고 었는 
쿄만한 마옴용 끌어내리고 그뜰 자신의 죄릎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보냄융 받았는데. 

이것용 그리스도의 쿄훈이 좀더 잘 받아들여지고 효과객으로 그룹의 삶에 반영되기 휘 

함이었다. 

(5) 이러한 교훈용 오늘날에 었어서도 팍 훨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섬령 

속에 흡어오시게 하고 마옴용 낮추어 그분을 다윗의 자손 (상하 19: 14) 으로 영접하기 휘 
해서는 해야 항 많은 일룹이 었다. 

(6) 먼저 자신의 최환 발견하고 자신의 의는 보잘것없다는 사실용 깨달아야 한다. 장애활 
용 치왜 없얘기 천에는 언쩨나 장애가 되기 마련이다. 이 갈용 교만의 장애는 제거되 

어야 하며. 또한 교만의 근거가 되는 육신과 그 생각융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꽉총케 해 

야 한다(참조， 고천 9:27). 
(7) 청짝 죄와 사단의 킬은 굽은 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용 위한 킬융 예비하려면 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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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참조， 히 12: 13). 록 인간의 내면에 잔존해 있는 악한 본성과 
최훨 가농성툴용 철져혀 제거하여야 한다. 

7. C!J 쩨혜 요한의 생황 방식윤 에며했는가? (4철) 
~ (1) 약대 털옷에 가죽띠훌 띠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 또는 나무의 홉)용 먹고 살았다. 

(2) 측 그는 선지자 앨리야쳐렴 소박한 옷차렴(참죠. 팡하 1:8)융 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쩨례 요한의 행찍이 인간척으로 풍생하고 멋진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소박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셨다(11:8). 더우기 그가 주식으로 상은 것은 평범한 인간 

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틀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배 〔빠〕 왈 위해 펼요 이상의 

욕심용 부리지 않았다. 

(3) 마태는 세혜 요한의 옷과 용식과 습판 풍에 판해서 욕볍한 판심융 갖고 었었다. 왜냐 

하연 그와 같은 잭관적 모습이 상당한 충요성용 갖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4) 사랍은 남에게 최대한의 영향력쓸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올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이 그와 같은 일올 한 사랍이다. 매일의 생환이 자제와 절제의 생활이었고 
그의 옷파 옴식이 또한 그러했다. 

(5) 이 모든 것은 그의 결의룹 나타내고 목척완 수행하기 위한 의지딸 표현한다. 대부분 
사합틀은 우연히 다른 사함에게 영향융 미첼 수도 있으나.감화력이 있는 사랍룹은 사 

전에 타인에게 영향흘 미첼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었다. 

(6) 이처렴 타인에게 용바른 그리스도의 향기흘 나타내기 위해 성결된 자세가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지급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창죠. 맹전 1 :15) 

8. c!1 세혜 요한의 전화에 대한 유대안틀의 반웅응 에얘했는가? (5철) 
(Ä)(1) 예루살렘과 용 유대 지방과 요단 강 사방에 사는 주민흘 가운데 수많용 사랍들이 세려l 

요한을 만나보기 위하여， 또는 그의 전따하는 메시지활 듣기 위하여 그에게로 나아갔다. 

(2) 당시의 모든 사랍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21:26). 그래서 그가 가 

는 곳마다 많은 청중틀이 모여틀었다. 그러나 그흘이 많이는 모였지만. 자기들의 최룹 

자복하고 세례찰 받은 사랍윤 소수에 용파쨌다. 

(3) 유대와 예루살댐 주변에서 그리스도께서 냉대받으셨용용 생각해 보라(창촉 녹 4:28-
30;요 8:59; 10:31). 이처럼 자진하여 천국 북읍용 틀는 많은 사람틀 가운데는 참된 신 
차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4) 껄교자의 고상한 메시지와 다양한 몸짓 때문에 많온 사랍들이 좋은 껄교룹 듣기도 하 

며. 그 셀교에 잠시 동안 도취되기도 하나 그 셜교의 갑화가 결코 생활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창조1 젤 33:31.32). 이것온 귀만 커절대로 커진 기형적인 신앙인 
흘이 많기 때문이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와 껄교 청취는 오히려 자신용 해롭게 하 

는 일이다(창조. 약 1:22-26). 
9. c!1 휴대인툴윤 세례 요한의 천파훌 틀고 푸엇융 했는가? (6철) 

(Ä) (1) 자기틀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뭘 받았다. 여기서 ‘세혜’ 란 자신 
의 지난 삶이 모두 최악된 것임융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다사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옳 공적으로 드러내 
는 하나의 예식이다. 

(2)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최룹 회개하고 하나님째로 나오는 자뜰의 죄 사합에 대한 
상징척 의식이었으나(행 19:4) 그리스도의 세례는 사최의 충표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종거이다(고전 12:13). 그러므로 세혜 요한의 세혜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준 
벼라 할 수 었다; 

(3)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는 누구든지 구원받용 수 었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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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 가 젤대척으로 펼요하다고 가르쳤다. 퓨히 그의 외첩 속에는 유대인플이 협팡적 
으로 하나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특권에만 01끊지 말라는 경고가 포합되어 었다 

(4)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펼요한 교훈이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춤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완천한 성화(뿔化)룹 이룬 양.착각할 때가 많q.. 그러나 분명한 사실용 알 

아 두자. 우리가 하나닙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최흘 회개하지 않는다연 우리에게는 멸 
망밖에 없다(창조. 말 4:6;살후 1:8.9) . 

10. [!1 ‘바리째인’과 ‘샤푸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fÆ (1)바라새라는 I살은 히브라어 〈파라쉬〉에서 유래한 말로 분리라는 뜻올 가진다. 그 기웬 

은 마카비 독립 운동 시대의 초기(8. C.167) 로 보며 신앙의 세속화관 방지하고 정견 

한 삶융 살아가려는 의도에서 조직훤 단체이다. 

(2) 그들은 율법과 천통을 존중하였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 동을 맨었다(행 23:8). 그허나 
그틀의 위와 갇은 분리적 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척인 성결보다는 외모와 형 

식에 치우치는 외식적인 신앙 단체로 전락하였다. 

(3) 이에 반하여 사두개인은 자유적인 신앙언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룹이 속 

하여 있는 성직자뜰의 당이었다. 이 이릅의 기훤은 다윗과 솔로본 시대의 제사챙사판 

(왕상 1:38) 에서 유래되었다. 

(4) 이틀은 모셰 오경 (창， 풀. 레. 민， 신)만 얽었으며 내세와 부활올 부인하였다. 

(5)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때 세례 요한 앞으로 많이 나온· 사실은 실상 호기심 
으로 용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그플 중 몇 사랍은 복종하여 새례룹 받았윤 것이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읍이 분명하다(참조， 녹 7:29, 3이. 

(6)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렵 호기심으로、혹은 내적인 절단없이 외전상으로 

만 주념올 따른다고 자처(찌處)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조，약 2:14 ， 22) 
11. 힘 사두개인과 바리째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어면 책방융 틀었는가? (7철) 
~ (1) 그틀은 세허l 요한으로부터 ‘쪽사의 자식틀아 누가 너희륜 가르쳐 임박한 진노쉰- 피하 

라 하더냐’ 라는 책망올 틀었다. 

(2) 그들은 ‘독사’ 와 같은 자듬이었다. 즉 겉모양은 선빈으로서 경건한 체하였지만 그꽉 

의 속에는 독을 품고 있었으I에， 모든 선한 것둡에 대해 악의와 척의가 가득한 자관이었 

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틀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엄올 자량했다. 이러한 자i상은 

그들옹 교만하게 만틀었으며 자신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까툴뼈l 죄 사합에 대한 의식 

인 세례 갇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벌였다. 

(3)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틀이 뱅의 후손(창 3:15). 즉 그들의 조상 마귀의 후손(요 8:44) 

이었음올 보여 주었다. 다시 받하면 그들은 하나님왈 진심으로 맏지 않는 자틀로서 ·염 

박한 진노’ 의 대상자엄올 강조하였다、 물론 이 ‘진노’ 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넘으로 

부터의 ‘구왼’ 올 의미한다. 측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2중척 의띠 (구원과 진노) 가 있다. 

(4) 이려한 세례 요한의 책망은 그갚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어이 받게 될 진노로 알띠암아 
하나닝의 나라에 틀어가지 못항 위협에 처해 있었음융 의미한다. 또한 그틀의 처지늪 

거의 절망척이었고， 그들의 nt음은 죄로 강약해졌기 때문에 그뜰 가운데서 희망적인 일 

이 생긴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5) 이련 쩨혜 요한의 책망은 지금 우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실로 우리 앞에 놓인 엄 

박한 진노홉 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판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룹 펴하도록 경고하신 것은 놀라운 자바이다. 

(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형제뚫의 권연으로， 또한 양심으로 우리틀에게 
정고하신다. 이러한 경고딸은 단순히 우리툴에게 위협하고 겁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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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창생명의 킬융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융 믿고 겸손히 그 정고에 순복하여야 

한다(창조， 립후 3: 16. 17). 
12. C!l 세혜 요.한윤 바리새언과 사두개인률에게 어면 권고의 발융 하였는가? (8철) 

(Ã) (1) ‘회재에 합당한 멸매찰 맺으라· 고 하였다. 

(2) 진실한 뉘우첨온 반드시 그 뉘우첨에 합당한 열uH흘 맺어야 환다. 

(3) 따라서 모든 회릎 버리고 선한 것융 합잡으며. 전척으로 자신용 개혁합으로써 회개의 
열매흘 맺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단지 판념적이요 가식척인 것에 훌과하다. 

(4) 최흘 뒤우천다고 하면서도 계속척으로 최첼 짓는 자는 회개한 자라는 명 청이나 회개한 
자가 가지는 꽉권·융 소유하기에 합당치 않다(창조，출 9:27-35). 

(5)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랍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와 꾀에 대해 단순히 감청 
척인 후회 청도로만 그치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아율러 무엇이 하나님융 기쁘게 해드렬 
것인지에 판해 진지하게 붙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융 영화홉게 해드리는 삶융 살아가 
야 할 것이다(참조，요 15: 1-16; 갈 5:22.23; 앵 5:9). 

13. c!l 당시 바리새인와 사투개언틀은 에면 자l밤샘읍 가지고 었었는가? (9철) 
(Ã)(1) 그틀은 자신륨이 아브라함의 후손룹이며 이방인틀처럽 최언흘이 아니므로 택한 백성인 

자신틀에게는 회개가 아푸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2)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통박하였다. 

이 말은 너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임박한 진노풍 모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쳐럼 그들이 대단히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 

각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예와 자존심은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 발 앞에 놓여 

았던 ‘폴릎’ 파 갈이 하찮은 것에 활과했다. 

(3)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껄령 경건한 조상룹의 피륜 이어받고 종.m. 

적인 교육융 받용 뿐 아니라， 하나님용 가장 잘 경외하는 가쟁에서 태어났고， 우리광 위 

해 기도해 주는 훌훌한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룹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융용 알아야 한다(창초‘요 15:6: 행 9:1-20). 

(4) 이처럽 신앙인온 누구나가 할것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션 단독자(單獨者)이다.각자 

에게 있는 채용과 환경과 혈용에 구얘됩이 없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경건과순 

종과 믿융 생활용 함으로써 각자의 구원파 미래가 결청훨 것이다(참조. 첼 18:2-4). 
14. 민 ‘야마 도꺼가 나푸 뿌리에 놓였으니’ 란 푸엇울 의미하는가? (10철) 

(Ã) (1)이 말은 재난의 엄박합과 엄격합용 나타낸다(참조.요 15:6). 

(2) 세혜 요한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룹의 헛된 자만용 폭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게 

다가셨다고 션언하였다. 사실 이 션언용 A.D.70년 로마의 디도 (Titus) 장문에 의해 예 
루살댐이 멸망휩으로 1차 성취되었고 또한 장차 었융 최후의 심판으로 완천히 생취훨 
것이다. 

(3) 또한 요한온 하나님께서 몸소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촬 션법하고 계시다는 점융 상기 

시켰다(참죠， 사 10:33.34). 
(4) 이러한 심판은 당시 하나님의 액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률에게 먼저 해당되었듯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찰 맺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임올 보여 준다. 
(5) 하나님은 판심용 많이 보이시고 방법풍 많이 허용하신 곳에는 심판에 휠요한 시간융 척 
게 허용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회는 바로 져금이며 이후에는 결코 없다(참죠. 

고후 6:2). 

(6)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체질융 개션하고 마용율 변화시켜 .좋은 열매 맺는’ 삶으 

로 천환하여야 한다(참초. (Q! 12).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도끼로 여차 없이 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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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찍어 불에 던지우실 것이다. 족 영훨한 형별로 인해 영훤한 멸방용 받게 될 것이다 
(창조.12절 ;25:41; 막 9:43} ， 

(7)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활 듣고 었는 우리뜰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멸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심판의 심각성융 인식하고 회개와 경건에 힘써야 한다. 우 

리 삶용 션택과 절단의 연속으로서 순간의 결단은 영훤융 화우하게 된다(창조.25: 46) , 

15, 힘 세례 요한은 모인 자툴에게 누구용 소깨혔는가? (11청) 
IÄ) (1) 자기 ‘뛰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룹 소개했다 

(2)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려스도에 배하면 그분의 신툴메룹 들기도 갑당치 못할 만큼 바 
천한 줄올 잘 알고 있었다(요 1:27) , 사실 신올 든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담 

당하는 일이었다. 

(3)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예훨 주신 자는 매우 겸손하고 그 자 
신이 스스로활 웰 때에 버천하게 여긴다는 샤실이다. 

(4) 다시 말하자연 하나닝이 샤용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캅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신용 
낮추며，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년 자. 비천한 자가 되 

어야 한다(참조， 광 14:8) , 

16. [!] 세례 요한윤 그리스도훌 어떤 훈으로 묘사했는가? (11철) 
1Ä)(1 ) ‘성 령과 찰로 세려l캅 베푸실 자’ 로 묘사했다. 

(2) ‘월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사도뜰에게 베푸신 

성령의 특별 은사에서 이 일올 행하셨으며. 자신이 요한의 이런 말룹용 이 일에 적용시 

켰다(앵 1:5) , 
(3) 록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에 대한 이 같은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오순절 날 성 

령께서는 용의 혀같이 나타나서 제자뜰 위에 임하였다(앵 2:3). 
(4) 생령으로 세혜받는 자듬은 ‘불로’ 세례룹 받는다. 옥 성령은 ‘태우는 영’ (사 4:4)으로 

서 모든 부패와 그 짤순물쓸 깨꿋이 태워 버리며， 이렇게 합으로써 영혼올 거룩하고 정 

결하게 만든다. 

(5) 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둡어오시면 우리의 옛 성품은 모두 태워 버리시고 
새로운 삶의 풀쓸 웰이신다(참조， 고후 5:17) ， 

(6)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융 의뢰하는 자틈에게 새롭고 산 길융 제시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룹 베푸신다(창조. 요일 2:20-27) • 이것은 분명히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의 보종이다(참초. 엠 1:14) , 

(7) 그러므로 성령의 이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옵파 부활융 의미하는 세례활(참조. 

28: 19} 받은 우리뜰은 항상 성령으로 앵하며(갈 5: 16}, 성령의 지배홉 늪 받는 삶융 살 

아야 한다(참조. 엠 5: 18}. 

17. [!] 쩨혜 요한응 곡식의 타착을 무엇에 벼유했는가? (12청) 
IÃ) (1) 그리스도께서 채렴하설 때 이루어질 심판으로 요사했다. 

(2)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인류촬 향한 구원과 심판옳 주시기 위해， 측 선악간에 모든 
자촬 구별짓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물율 풍찰하시는 지혜자로서. 또한 

심판용 위엄받은 인자로서 모든 자블 식별하는 권리는 타작 때 키철하는 놓부의 마읍 

과 같다(참조， 렘 15:7). 
(3)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 마당과 갈다(참죠.사 21: 10) , 이 마당에는 알곡과 쭉 

쟁이가 섞여 었다. 참신자는 실속 었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알곡과 같으며 휘선자는가 

볍고 속이 버고 무가치하여 바랍에 남려가 버릴 쭉갱이와 같다. 

(4) 타작 마당이 정하게 되어 알곡과 쭉정이가 구행되는 날이 용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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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백성흘융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시는 때이다(계 18:4) . 
(5) 그러나 대규모로 키질하고 구뺑하는 날，즉 교훈과 공력(고전 3:13)에 대해， 또한 모든 

샤랍틀(25:32， 33) 에 대해 판결하는 때는 마지막 심판날이다. 그때에 성도와죄인은 영 

훤히 구분훨 것이다(창조. 계 20:12-15;21:5-8). 

(6) 그러므로 생도동은 비록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거쭉해야 할 3i!.희조차도 웰의의 세력 
으로 가득 차 었다 하더라도 주의 심판 날올 고대하여 자신의 경건과 아용러 소속된 공 
동체활 성결하게 하는 데 힘융 다하여야 한다. 

18. ct1 예수혜셔 세혜 요한에게 요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철) 
~ (1) 예수께서는 세례훌훌 받으시려고 세혜 요한에게 오셨다. 

(2) 예수께서 세혜 요한에게 세혜왔 받으시려고 하신 사실용 그분의 위대한 겸손의 한 실 
례였다(창조， 벌 2:3-8) • 

(3) 그리스도께셔는 일쩌기 복용 천파웰 시작하시자마자 겸손융 가르치셨으며 (11:29) ，자신 
이 먼저 모범융 보이셨다(요 13:4-11).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융 받도륙 되어 있었으나 
(창조， 16:1히 그분의 사역의 첫 단계는 이와 갈이 자신융 낮추시는 것이었다. 

(4)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풍 알아야 한다; 측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정 

이다(23: 12). 
19. ct1 예수쩌셔 세혜훌 발으시려 하셨융 빼 세례 요한윤 빼 말혔는가? (14철) 
뼈 (1) 셰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으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분이 앞서 자신이 그분에 대하여 

말했던 (11 , 12철) 바로 그 메시야이신 사실용 깨달았기 때문이다. 

(2)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틀은 요한의 셰혜롤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혜 요청올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세례가 예수께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거철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 전혀 최가 없으사기 때문에 최 샤합올 의미하는 세 

례흘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3) 실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지만 그는 오히 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세혀l률 받아 

야’됩올 인정하였다. 
(4) 이와 감이 하나님의 일올 맏은 자둡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심부룹군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융 잊지말아야 한다. 즉 특권과 

권리웰 앞세우기 보다 의무와 책임흘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주의 종뜰의 자세이다. 

20. ct1 예수계셔는 째혜 요한의 반휴에도 훌구하고 왜 세혜훌 발ot야 한다고 하셨는가? 
(15철) 

lÃl (1) 예수쩨서는 모든 의플 이루기 위해서 쩌례룹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이와 같이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네가 하는 말이 옳으나 너와 
나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이 특별한 순간에는 세례흘 받음 

으로 세상 최틀 지고 가리라(요 1:29) 는 나의 결의(시 40:6， 8;앵 1 :4;히 7:22; 뱅천 1: 
20;계 13:8)활 재확증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 

(3)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찮 받으시려 하신 것용 요한이 예수보다 더 완전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휴자여셔가 아니 라 인류의 모든 최원 혼자 젊어질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의지， 쪽 완전한 의인이시지딴 한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시겠다는 
당신의 컬정에 의한 것이다. 

(4) 갱작 예수는 우리의 보중(保짧)으로서 요한의 세례에 웅하셨다. 이것용 우리의 최풍 

깨끗케 하신다는 ~다흔 확신용 준 것이고.하놓의소리도그방법용 동의하였다(17절) • 
(5)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겸손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융옳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만용 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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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영팡융 생각할 출 아는 참다운 겹손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께서 의홉 

게 되셨기에 우려도 의롭게 된 존재에 쌀과하다(참조， 당 3:24). 
21. CÐ 예수빼셔 물에셔 훌라오셨융 빼 무엇0) 엄하셨는가? (16철) 

lA1 (1) 성령이 비둡기같이 임하셨다. 
(2) 성정에서 비둡기는 주로 성령올 상징한다(참조，녹 3:22). 그리스도쩨서 세례받으신 후 
에 나타난 성령은 순결하고 온유한 비똘기 같은 성령이었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흘 최에서 구훤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순절하셔야만 했다. 
고풍을 견디고. 우리의 죄와 허툴툴올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챔뜰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온유와 판용과 은혜가 필요하였다. 

(4) 주께서는 이 러한 속성툴 역시 용성히 가지셨으며 또한 자기흘 따르는 자틀에게 하나님 
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동일한 은사틀용 받아서 실채로 그와 갈이 행할 것융 

말씀하셨다(11:29， 30;12:19;녹 23:34;고후 10: 1). 
(5) 실로 성령은 벼툴기같이 성결된 모습으로 임하시고 영훤히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 
더우기 성령께서는 세상에서는 보혜사로 거하사 신자둡로 하여금 영객 제사를 드리여 

하나님께 산 제사 채물이 되게 하신다(참조.요 14:26). 

22. C!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훌 에면 훌으로 션포하셨는가? (17절) 
lA1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틀이요 내 기빼 하는 자’ 라고 하셨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 

령 하나님과 더괄어 임하시 개 될 성자 하나님의 공직 사역을 인정하시는 확인이다. 

(2) 이 아뜰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량하셨던 아들이시고， 변합없이 사랑하셨던 아틀 

이시며. 그활 믿는 자흘 하나님의 아틀이 될 수 있게 하신 아들이다(요 3:16}. 

(3) 이 아들로 하나님은 기뼈하셨고， 그가 육신의 옴흘 업고 땅에 오셨던 사실과 십자가에 
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 때문에 지금도 기빼하신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옳 받는 성도룹은 하나님올 기쁘시게 하기 위 
해서 힘써야 된다. 모든 연에서 하나념올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과된 최대의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 

(5) 성도틀어 좀더 거룩하고 겸손하며 그 말뺨에 복종하기렐 힘쓰고 하나님융 섬기려고 가 
까이 가면 갈수록 하늘의 음성도 그만큼 분명하고 명백하게 들리게 훤 것이다. 왜냐하 

연 그틀어 하나님의 아틀이고 딸이며 사량하는 자식룹이기때문이다(참죠.룹 8:16， 17). 

본장의 요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울에서 

몰라오실새 하늘이 얼리고 

하L~닙의 

성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일하십롤 

보시더니·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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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메시야적 사역을 시작하시다 

단락구문 1- Z on수쩨서 40월웰 급식하시다/3-11 αl수께서 시험용 받으시다 /12-16 여|수 그리스도에 
때한 이사야 얘l언의 성쥐 /11α|수찌|서 죄초로 전국 북용혈 섣포하시다/18-22 얘|수께서 젓번째로 저| 
자룹을 부르시다 /23-25 예수꺼|서 가르치시며 전국 불옴월 전파하시며 이적옳 행하시다 

i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팔리어 마귀 
에게 시험용 받으러 팡야로 가사 
2사싱 힐용 밤낮으로 급식하신 후에 주리신 

지라 
3시험하는 자가 예수혜 나아와세 가로되 네 
가 만연 하나님의 아활이어든 명하여 야 활륨 
이 떡멍이가 되께 하라 
4예수쩨셔 대당하여 가라사대 기혹되었으되 

사랑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닝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맙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나 
5이에 마귀가 예수풍 거쭉한 생으로 데려다 
가 성션 싹대기에 찌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남외 아판이어든 뛰 
어내리라 기짝하였으되 
져가 너용 왜하여 그 사차관용 명하시리니 
져회가 솜으로 너팝 받툴어 딴이 룹에 푸딪 
혀지 않게 하려로다 

하였느니라 
7예수께셔 이르시되 포 기확되었으되 주 너 
의 하나념용 시협치 발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끊 대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셔 천하 만국파 그 영팡융 보여 
9가로되 안일 내께 엎드려 경배하연 이 모든 
것융 네게 후리라 

10 이에 얘수께셔 말쯤하시되 사단아 플러가 
라 기홉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납께 경때하고 다 
만 그헬 섭기라 하였느니라 ” 이에 마귀는 예수용 떠나고 천사픔이 나아 
와셔 수종드니라 
12 예수째서 요한의 잡힘용 룹으사고 갈렬리 
로 용러가셨다가 
13 나사렛융 떠나 스용홀과 냥당려 지겸 해변 

에 었는 가배나용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션지자 이사야로 하신 맏홈용 이루 
려 하성이라 일렀으되 ’5 스용혼 땅과 냥당리 빵파 요단강 져연 해 
연 걸고} 이방의 감웹리여 
16 혹암에 ßt용 뼈생이 를 빛용 보았고 사망 
의 빵과 그늪에 압용 차환에게 빛이 Il)휘었 
도다 
하였느니라 ’7 이때부터 예수에셔 바로소 전화하여 가라 
사대 회재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렬리 해언에 다니시다가 투 형재 공 베 
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재 안드레가 바다에 
그용 던지는 것용 보시니 저회는 어푸라 ’9 활씀하시되 나팝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항융 낚는 어우가 되께 하리라 하시니 
20 져희가 곧 그용융 배려 두고 OjJ수표 쫓으 
니라 

2’ 거기셔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빼 
대의 아툴 야고보와 그 형재 요한이 그부천세 
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용 겁는 것용 보시 
고푸르시니 
22 저회가 곧 배와 쭈친용 배려 두고 예수풍 출 
으니라 

23 예수째서 용 감휩리에 두쭈 다니사 져회 
회당에서 가르치시여 천국 복용융 전파하시며 

액성 중에 모든 병파 모든 약한 것융 고치시니 
24 그의 소품이 용 수리아에 퍼진지라 샤량듬 
이 모든 앓는 자 맡 각색 병과 고용에 컬련 자. 
귀신풍련 자， 간청하는 자， 중풍병자감융 떼려 
요니 저희풍 고치시더라 
25 갈렬리와 대가원리와 예쭈살랩과 유대와 요 
단 강건너면에셔혀다한 우리가쫓으니라 

1- t!l 본창에셔는 예수 그리스도의 칙훈융 어떻게 요.사하고 었는가? 
@(1) 본장에는 예수쩨서 공생얘룹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어I 

게 시험융 발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었다. 이 시험 중에서 예수께서는 두드러지게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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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쩨사장척 사역올 나타내 보이셨다. 즉 주께서는 대속적으로 고난융 받으셨는데 

이 고난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이다(참조.히 2:18). 

(2) 본장에서 비록 쩨사장의 칙분이 강조되었기는 하나 황의 직분도 결코 소훌히 되거나 

무시되지 않았다. 왜냐하연 시험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협융 받아 고 

난융 당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뿔 아니라. 대척자 사단에게 대척하여 송리웰 거두시는 

황으로도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선지자 직분도 역시 무시되고 있치 않다. 마귀에 대한 완전한 반격과 욕히 세 차 

혜나 성겸 귀컬융 인용한 대답으로서 그의 션지자 직분융 흉흉히 행하셨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세 직분융 각기 따로 분리하는 얼용 활가놓하다. 그리스 

도의 세 직분은 하나로 된 삼중척 메시야의 칙불율 구성하고 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CÐ 예수찌셔는 누구에게 이툴리어 황야로 나가셨는가? (1 갱) 
r8) (1) 예수께서는 생령에 이끌려어 마귀에게 시험융 받으러 팡야로 나가셨다. 

(2) 바로 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시험용 받으실 훨요가 었다는 사실융 아셨융 뽑 아 

니라. 또한 차신이 이 시험의 현장에 철대척으로 그리고 척극척으로 입재하여 계신 목 

척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시험융 몰려치고 숭리하실 수 있는 농력융 갖추어 주기 위 

해서였다. 

(3) 이러한 사실로 보싹 우리가 시험에 플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환 

의 섭리로 쭈리훌 연단시키기 위해 시험의 환경 속으로 홉어가도확 명령하신다면. 우리 

는 이러한 사실용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출비흘 철저히 해야 한다(창죠. 

웹 6: 11). 
(4)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사단)융 농히 이갈 수 있는 협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 
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3. CÐ ‘마귀’ 는 어현 촌채인가? (1 철) 
r8) (1) 마귀는 성경 역샤의 쳐옵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파멸자요 하나님의 대척으로서 요샤 

되어져 있다(참조. 창 3: 1-19; 약 4:7). 

(2) 히브리인흘은 마귀틀 타락한 천사로 규정하고 었다. 측 천사장 충 하나인 ‘루시쩌’가 

하나님과 동퉁한 자리에 오르려다가 하나님에게 져주받게 되었고 그와 더활어 하냐님융 

대척한 천사의 무리틀이 각각 사단과 마귀달이 되었다고 한다(사 14: 12-17;녹 10: 18; 
뻗후 2:4;휴 1:6). 

(3) 이와 갈은 히브리 사상에서 마귀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져추 아래 놓인 자툴 

임올 알 수 있다(8:31.32; 용 1: 12). 
(4) 성경은 마귀웰 가리켜 대척자란 뜻융 가진 ‘사단: 뼈방자란 의미인 〈디아볼로스.). 놀 

라운 능력융 가진 자란 뜻인 〈다이모니온〉 풍으로 발쏟하고 있다. 

(5) 마귀가 지닌 벌명을 알아보면 바얄세월(12:27) • 악귀의 마리 (막 3:22) ， 이 세상의 왕(요 

14:30). 공충의 권세 잡용차(엠 2:2) ，악한자(앵 6: 16) ，옛 뱅(계 12:9} 퉁이 었다i 

(6) 사단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융 받아 영훤한 형별용 받게 펀다(계 20:7-10). 
(7) 그러므로 사단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액성융 구훤하려 하설 때 더 

욱 팡포하게 날댄다. 따라서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용 간교하게 휴혹하여 타락하게 만 

든다. 이혈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대척해야 한다(창초.앵 6: 12; 
립천 4:7; 약 4:7). 

4. C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율 하셨는가? (2 갱) 
r8)(l) 예수께서는 ‘이기기를 다쭈는 자가 철제하듯이’(고천 9:25) 앞으로 있융 마귀와의 천 

쭈플 위해 금식융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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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그리스도의 그렴자척 역활용 감당했던 모세(훌 34:2.28;신 9:9.18) 와 옐리야(왕 

상 19:8) 도 이러한 체험용 했다. 예수께셔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천한 인간이시 

므로 40일간의 금식 후에 몹시 주리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3) 하나님째서 우리에게 금식율 명하실 때는 우리가 뭉핍한 지경에 처해 었융 때나 육신 
용 억누흘 펼요가 있융 때. 기도에 전력할 때. 다시 말해 시험융 위해 확벌한 준비룹 

할 때이다(참초. 삼상 7:5.6:31: 11-13; 삼하 12: 16;느 1:4: 에 4:16; 단 6: 18-2이. 

5. CÐ ·시험하는 자· 는 누구훌 가리키는가? (3컬) 
圓 (1) 마귀웰 가리킨다. 

(2)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웰리어지는 것용 우리의 첫 초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와 같은 

일용 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용이다(창 3: 1-6). 
(3) 이처렴 마귀는 사람융 유혹하여 최에 빠지게 한 다융 그 죄에 빡진 사람융 참소(鍵錫) 

한다. 다시 말하자연 시험하는 자가 창소하는 자로 된다는 말이다. 

(4) 더쭈기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미혹되어 최에 빡진 자뤘 참소하되 이전에 이미 용서받 

용 최까지도 틀추어 내어 밥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소활 것이다(창초. 속 3:1-5; 

계 12:10). 
(5)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운 오늘날 n.귀를은 자신의 때가 다 된 줌 알고는 기회가 주 

어지면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틀옳 시험하여 자신툴의 주권 아래 두려 한다. 

(6) 이혈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 확실한 지식융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스스로는 날 
마다 경성 (聲省) 하여서 마귀의 휴혹융 이겨나가야 한다(창조. 맹전 5:8). 

6. CÐ 마귀는 굶주리신 예수에 먼져 어행께 하라고 시험했는가'? (3철) 
(A1(l) 룹등로 먹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께 맏했다. 

(2) 마귀는 초자연적인 방법융 사용하여 굶주렴융 면하도록 예수님융 휴혹했다. 
(3) 이쳐렵 마귀의 간계 (~f값)는 우리가 쳐한 어려운 상황용 이용하여 그것용 시험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활 대척하여 이용하면 할수혹 쭈리는 근신 

하여서 그에게 척컬한 기회룹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약 4:7). 

(4) 뽕만 아니라 우리는 척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환의 영광융 위해 최션융 다하여 끝 

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용 조성하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광용 위하지 않으연 끝내 마귀가 좋아하는 일용 하게 되는 연약한 촌재룹이다. 성령께 

서는 우리가 당신융 위할 때 당신께서도 우리룹 위해 일하실 것이다. 

7. CÐ 마귀는 에뻔 조건용 합ol 예수훌 시험했는가? (3 철) 
(A1 (l) ‘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틀이어든. 이라는 초건융 당았다. 

(2) 마귀가 하나님의 아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융 알지 옷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 
었용 것이며. 또한 예수가 바로 그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융 

것이다. 

(3) 그런데 마귀가 하훨이연 이러한 전제 초건융 왈언 이휴는 만일 예수께셔 이러한 마귀 
의 요구에 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외 아뚫이 아님융 강죠하기 위해서 

였다. 또한 만약 예수께서 이러한 마귀의 요구에 용했다연 그는 마귀의 요구에 놀아나 

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촬과하다는 사실융 보여 주는 것이 되므로 마귀는 이러한 난감 
한 질문융 던져 예수훌 시험하려 월었다. 

(4) 더쭈기 이러한 질문용 예수째서 섭자가 형활에서 고난받으실 때 무지한 빽생률의 입융 

법어 마귀가 재차 앵한 것이기도 하다(창초.27:39-44). 이쳐럽 마귀는 상대방의 연약 

한 상태흡 청확하게 파악하여 그 기회월 놓치지 않고 도천해 용다. 우리가 여기에셔 송 

리한 수 있는 방법용 날마다 깨어 주뭘 바라보고 그훌의 농력융 덧입는 것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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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초， 맹전 5:8-10). 
(5) 또한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첫 초상 아당과 하와애게도 있었다(창3: 1). 마귀는 당 
연한 문제를 던점으로 의운용 갖게 한 다읍 시험에 말려블게 만든다. 

(6) 그러묘로 우리가 하냐념의 말씀 충에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라도 의심합 때는 바로 그 

때가 마귀에게 기회활 채공하는 때엄융 명심해야 한다(참조， 시 19:7.8). 
8. 잉 예수념윤 마귀의 시헝융 어떻게 훌리치셨는가(4컬) 

fAJ (1) 예수께서는 ‘ 사랍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남의 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상 것이라’ 는 신 8:3의 말씀융 인용하여 P}귀의 휴혹올 몰려치셨다. 

(2)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영원한 암씀으로서 모세의 글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마 
융용 제시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그분은 성경 말씀올 존중하셨으며， 또한 융법에 호소함으로 우리에게 본융 보이 
셨다. 주께서는 마귀가 기륙된 말씀융 잘 알고 있용융 아사고 이 말씀융 하셨다. 사실 

마귀는 성도틀에게 세상척인 것으로도 접근해 오지만 성정융 교요히 이용해서 접근할 

때도 종총 었다. 

(4) 비록 마귀의 자녀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쭈 장 안다(창조. 약 2: 19).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융 받융 때마다 이 방법융 취해야 한다. 셀로 하나닝의 맙쓸온 

‘성령의 검’으로서 사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다(참조.앵 6: 17). 
(5)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웰(요 1: 1) 신뢰하고 이 세상용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력도 몰리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부때한 인격마저도바로잡는 

역할융 한다(참죠. 히 4: 12). 

9. ci1 예수째셔 주리신 7.운데에셔도 이행께 말씀하신 이휴는 무엇언가? (4철) 
fAl (1) 예수께서는 이스라옐 백성이 출애굽사에 팡야에서 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살 

아갈 수 있었던 것쳐럽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융 추총함으로써 넉녁히 살아가 
실 수 있다는 사실용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2) 하냐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셔 일반척으로 ‘지변에서 나오는 식융’ (용 28:5) 로 사랍의 

생명융 유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홉식용로만 자신의 배첼 채우고 힘융 얻으 

려는 노력은 잘못된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랍틀에재 식홉 이외의 방법으로 

도 기력과 힘융 제공하신다(참초‘사 40:31). 
(3) 록 ‘ 하나님의 업으로 나오는 말씁’ 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 목척으로 명령하시고 지 

청하신 어떤 것은 사랍에께 있어서 빵과 같이 좋은 생계 수단이 된다. 

(4) 그러므로 우리가 떡융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촉복융 훌리치신다면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창조.미 6: 14; 학 1:6). 마찬가지로 우리는 떡이 부족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배부월 수 었다. 

(5) 하나념온 떡 없이도 모세와 옐려야왔 생존케 하셨으며. 바로 지금 그리스도 자신이 사 

섭 얼 통안 먹 없이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용 분명 하나님의 돗용 행하며 그 

분의 일올 용전히 이루는 것이었기에 (요 4:34) 더 이상의 양식이 펼요 없었던 것이다. 

(6) 청작 우리는 부요하든지 궁휩하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었다고 생각해셔는 안 

된다. 주위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념융 의뢰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셰이다(참조. 시 52편;장 28:25). 

10. ci1 1차 시험에 질왜한 마귀는 예수용 에다료 떼리고 갔는가? (5철) 
(Ã) (1) 거북한 성￡로 데려가 성천 꼭대기에 세웠다. 

(2) 여기에서 마태가 ‘ 거룩한 성 ’ 이라고 지칭한 생은 예루살렘 성이다(참조.27:53)". 그리 

스도의 조상 다윗이 그의 위릎 든든히 했던 곳이 바로 이 성이었다. 또한 그 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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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온 하나념이 거하시는 곳이다(참조， 합 2:20). 
(3) 다시 맙하자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홉 신성한 곳의 가장 높윤 팍대기에다 세웠던 것 

이다. 

(4) 우리 성도츰은 하나님의 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홉 열망한다. 실상 이것은 대단히 영 

팡스러풀 일이기는 하지만 책입이 중대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곳이다. 마귀는 이련 챔 

융 노린다. 그러므로 하나넙껴I서 높이 드신 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5) 그러므.로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직책융 가져 협껏 일 
하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의 놓용 지위는 결코 협게 극복하지 못항 

교만이라는 시험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융 인식해야 한다(참조， 고천 10: 12). 
11.CÐ 마귀는 예수헤 어현 행동훌 하도욕 혜셔 하냐념의 아툴엄율 업충하라고 휴혹했는가 

1(6갱) 
뼈 (1) 성천 확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룹임용 입충하라고 했다. 

(2) 질로 마귀는 단지 ‘ 뛰어내리라’ 고 말은 했지만 억지로 뛰어내리께 할 수는 없었다. 

(3) 이처럼 사랍마다 시험융 받는 것은 그 자신의 갱욕에 이끌릴 때이며， 그것은 강쩨척이 
아니라 휴혹융 받아 스스로 이끌혈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옳 입지 않도쪽 

조심해야겠다. 

(4) 청작 그 누구도 임의로 우리월 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용 항상 하나님께 갑사하 

자(창초. 홉 8:35-39). 

12. CÐ 마귀는 예수 그려스도훌 생천 쪽빼기에 세우고 뛰어내렬 것용 총용하면셔 어떤 생 
경 귀캘율 인용하였는가 1 (6철) 

(8) (1) 마귀는 시 91: 11.12의 ‘ 져가 너월 위하여 그 사자툴용 명하샤리니 져회가 손으로 너 

렐 받환어 벌이 롤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융 인용하였다. 

(2) 이것은 하나님쩨서 당신이 택한 액성용 항상. 철대객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용에도 빡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발씀이다. 

(3) 마귀는 이러한 성경 귀철훌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훌 하냐의 단순한 영웅주의자 또는 

인기에 면송한 인간 메시야로 만툴려고 했던 것이다. 흑 마귀는 인간이 혼히 쉽게 속 

아 념어가는 허영심융 초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올 편의대로 도용했다. 
(4) 그러나 마귀의 이와 같은 성경 인용은 하나님의 똥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판점에셔 월 

때 휴려한 쪽으로 그 말씀의 내용용 해석한 것얼 뽕만 아니라 시 19: 11의 내용전쩨월 
인용하지 않고 자기에께 팡요한 부분만융 취샤 션핵합으로 인해셔 성경이 말하고자 하 
는 내용융 왜곡시켰다. 

(5) 이처럽 사람즙은 자신에게 휴리한 입장에셔 성경옳 해석하고 뀌어 맞추는 훌경스러운 
짓용 엽게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생경융 마읍대로 해 

석하고 이용하는 것은 하나남의 진노월 률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참초. 계 22 
: 18. 19). 성경온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척용되어야만 한다(창조. 맹후 1 : 
20.21) . 

13. C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번째 시험용 어떻게 극확하셨는가? (7철) 
rAl (1) 예수께서는 록시 신 6: 16 곰 ‘주 너의 하나넙용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융리치셨다. 

(2) 이 의미는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흘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Matthew 
Henry). 

(3) 자기 이익의 방편만융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객융 구하는 행휘는 믿용이 아니라 환 

상이요. 지극히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하나님온 그련 일융 뷔해서는 기객융 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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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 오히려 그런 자툴융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융 드신다(창조， 고전 10:9). 
(4) 그리스도의 기적은 항상 뀌대한 속죄 사역의 한 분야로서 성도의 믿음융 강건케 하기 
위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융 참고하라. 

(5) 하나님의 온혜로 구원받용 쭈리에게 있어서 하나넙온 판단과 시험 (test) 외 대상이 아 
니라 청배와 찬양의 대상업융 환명히 알아야 한다 

14. CÐ 마귀는 예수 그려스도훌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훼빼 어디로 쩨리고 겼는가? (8컬) 
[8) (1)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용 보여 주기 위해 • 지극히 높은 산’ 으로 그홉 데려고 갔다. 

(2) 마귀는 천하 만국융 반드시고 통치하시는 주쩨 이미 알고 계셨먼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 줄 듯이 외랍(없置) 되게 주촬 데리고 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하는 짓융 그대로 내버려두신 이유는 자신의 

송리흘 더욱 빛내기 위합이었다. 

(4) 한편 사단은 마땅히 보아야 활 것융 보지 못하는 어두훈 눈율 가진 사랍됨에께 이러한 

시험으로 멀어닥친다. 성도틀이 마땅히 피해야 할 허영심으로 사단은 성도둡의 눈융 

현혹한다. 

(5) 인류의 첫번째 범최는 눈에서 시작되었다(창조.창 3: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 

이 이러한 허영심에 헛어를지 않도복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창죠. 시 19: 13). 
15. CÐ 마귀가 마지박 시행에셔 예수쩌 어현 조건융 쩨시혔으며 그 대가는 우엇인가? (9컬) 

(A)(1) 마귀는 예수께 ‘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융 네게 주리라. 고 했다. 

(2) 마귀는 실로 경배받기훌 좋야한다. 더우기 마귀는 하나념융 떠나 방황하는 이 세상의 
무리룹이 자기에게 반드시 무릎꿇카l 될 것용 확신한 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럽 삼킬 자 

룹 찾아다닌다(신 32:17; 맹전 5:8 ). 따라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용리훈다(참 
조. 고전 10:20; 고후 4:4) • 

(3) 본철에서 마귀는 이런 시험융 풍하여 세상이 자기의 소유라는 사실융 억지로 예수께 

인식시키려 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것용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 

엄수에 왈과했다. 

(4) 참으로 우리 인간즐용 실제로 었지 않은 허상(盧像)융 바라봄으로써 있는 것융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마귀의 미끼는 모두가 허상이고 가와일 뿐이다. 

(5)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상융 다스리는 권리월 지니고 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은 이미 오래 전에 메시야에게 약속되었다(창초，요 13:3; 17:2). 
(6) 그럽에도 훌구하고 마귀는 이 세상의 지때권이 아직 자기에게 었융융 강초하면서 자신 

과 타협하고 자신의 말에 복총하는 자에게 무한 확락용 제공할 것쳐렵 행세한다(창죠. 

고후 11:4). 
(7) 그러나 만물의 주인용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훈에 의해 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채률이 
유지되며 역사가 진행된다. 만약 이 사실올 확신하는 자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능 

히 극복할 수 있다(참초. 홉 11:36). 
16. CÐ 예수쩌서는 마귀훌 어떻게 율리치셨는가? (10철) 

fA1 (1) 먼저 예수께서는 ‘사단아 왈러가라’는 단호한 명령용 하심으로 더 이상 그와 대화하 
지 않융 것올 말씀하셨다. 사실 사단과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캠용 발견할 수 없다. 성 
도에게 있어서 사단과의 계속적인 대화는 위험하다. 척당한 때에 단호하게 풀리철 수 

있어야 한다. 
(2) 계속해셔 예수께서는 신 6: 13과 10:20의 •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흘 섭기 
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용 인용하여 왈리치셨다. 

(3)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흉로 경배와 성김융 받융 분이라는 융법의 중언융 주장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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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윤 진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융 동시에 따 
르는 것용 하나님에 대한 참된 총성융 버리는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는 세상 
의 어두용의 권세에 복총하는 행위이다(참조.6:24.25) . 

(5) 다시 맙해 하나남융 섭기는 대신에 우리의 원수 마귀릎 샘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위 

기에 쳐했옴 때에 가장 안전한 도피 방법이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 

원척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융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6) 구세주월 의뢰하고 그분용 본받는 자는 마귀보다 더욱 강한 자가 될 것이다(참조. 계 

12: 10. 11). 
17. ct1 사혐의 컬말윤 에행쩨 끝빠는가 ?(11 철) 
뻐 (1) 예수의 말씀에 완전한 패배픔 자인한 마귀는 한동안 예수월 떠났고(창조. 녹 4: 13). 천 

사가 나아와서 숭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룹었다.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숭리는 아담 이후 팽창되어 왔던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 

수께서 건껄하설 하나님의 나라 건셜이 시작되었용용 보여 주는 것이다. 

(3) 그러나 녹 4: 13에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였다. 마귀는 아주 떠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철 때원 기다리며 뒤로 물러난 것이다. 그는 최후의 패배 

룹 용해 영원한 록용에 이웰 때까지 (계 20: 10}. 끓임없이 교회와 인휴합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4)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전척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이 

기지 못하고 도망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올 때에는 쭈리 자신의 힘파 지 

혜로 싹융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자가 위에서 마귀의 쩌력용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촬 의뢰하여 참된 송리룹 확보해야 할 것이다(창조. 앵 6: 11-17). 

18. ct1 예수께서 칼렬리로 피하신 야퓨는 푸엇인가? (12 첩) 
(8) (1) 예수께셔는 세례 요한의 푸-혹-된 소식융 튿고(14: 1-12) 유대 땅융 떠나 갈렬려 지방으 

로 거처원 옮기셨다. 이제 요한의 때는 가고 예수의 때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참초.요 

3:30) . 
(2) 그런데 주께서는 자기가 유대 지방에서 그처럼 크게 알려지는 것이 유대 지도자틀의 
예민한 질투심융 자극하여 급기야는 그둡의 증오로 발마암아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를 
위기광 초래하게 뤘 것임용 장 알고 계셨기 때품이다. 

(3) 주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셔 모든 사건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훈데 예정된 
때가 있융옳 알고 계셨다. 그라고 주께서는 자신이 목숨용 버리설 척철한 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도 역시 알고 계셨다. 

(4) 주께서는 스스로 자훤하여 목숨올 버려야 할 때월 기다리셨다(요 13: 1). 그러나 그때 
가 오기 전에는 쭉읍융 피하셔야 했다. 그 외에도 갈렬리 지방에는 인도해야 합 앓은 

양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쩨서는 이제 유대 땅용 떠나셔야만 했다. 

(5) 우리 역시 시험용 당할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때가 이르면 하나념께 

서 도웅의 손길용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맙겨진 얼에 충성융 다해 

야 한다(참촉 계 3:10). 

19. ct1 예수째서는 휴대 지경융 벗어나 어디에셔 사셨는가? (13 철) 
(8) (1) 가버나용에서 사셨다. 

(2) 이 가버나웅은 ‘ 위로의 장소’ 라는 의미풍 지니고 있는 지명이다. 고대외 가버나용용 
어업과 교풍의 중심지로서 번영융 누렸으나 예수 당시에는 그러한 화려합용 어느 정도 

가신 채 인류의 구원자훌 기다리고 있었다. 

(3) 그곳윤 지명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휴식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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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곳이다. 반연에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뜰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 참된 명안과 

위로의 전당자찰 영접합 수 있는 축복융 누리께 되었다. 

(4) 사실 예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융 떠나신 이휴는 그곳 사랑흘이 그훌 영접하기는 
커녕 일어나 그틀 동네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이었다(녹 4:29). 나사렛은 그리스도룹 

거절했던 최초의 동네이며. 이로 인해서 예수께 버립융 당하였다. 

(5) 우려는 하냐님께서 복음이나 운혜룹 멸시하는 자틀에게 그 혜택융 빼앗아 버리신다는 
사실에 휴의해야 한다(참조， 삼상 15:23). 

20. CÐ 이사야의 예언윤 우엇융 의 ø)하는가? (14 -16 철) 
rAl (1)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왕 베가(8. C. 736-73이 때에 앗수르 왕 디달렷 빌 

레셀 (8. C. 745-727) 이 갈힐려 지방융 침범한 때월 배경으로 한 내용으로서(왕하 15: 

29). 그 사건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근본척인 구원의 성취펼 나타낸다. 
(2) 이 예언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사 9: 1. 2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 지방에 살던 사랑 

틀은 소땅용 잃어버린 채 절망과 죄악의 나날용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구원과 소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요 1:9;8:12) 로 인해 명안과 위로와 참생명옳 얻게 되었다. 

(3)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과 죽읍이 판활 치고 있는 이 땅에 새 생명용 가져오셨다. 

그분은 생명의 길용 보여 주시었고. 그분의 가르청은 인간에게 힘용 가져다 주었으며 

(요 1:4). 그분의 조병(照明)은 구원의 힘이 되었다(행 13: 47). 

(4)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빛은 유대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척이다. 즉 그분의 생명융 공급하시는 첫번째 사명은 유대인용 향한 것이었으나 

(15:24) . 궁극적으로 전인류플 향한 것이었다. 

21.CÐ 예수헤서 최초로 천파하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11철) 
@ (1) 예수께서 3 년 동안의 공생애감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메시지로 삼으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말씀이다. 

(2) 이러한 외침은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이다(3:1.2). 그러나 셰혜 요한 
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찰 향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당신 자신이 

수행혜 갈 사역융 밥힌 것으로서 두 메시지의 근본적인 차이룹 발견항 수 있다. 더우기 
지금의 예수 그려스도의 메시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때가 더 가까왔용융 알 수 있다. 

(3) 여기서 ·가까왔다’(헬，앵기케)는 말은 아혀도시간척인 여유가 있다는 돗이 아니라이 

미 왔다 라는 의며이다. 족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요현 (遊遺)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4) 그런데 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에 룹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판문이 바로 ‘회 

개’ 이다. 이 회개는 단순환 눈융이나 슬픔과 같이 갑챙척인 차현에서 플냐는 자기 반성 

이 아니라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가치관파 삶에서 롤이키는 온 인격의 톰부립이어야 한 

다(창죠.5:3). 이는 하나님의 용치릅차신의 삶에 인청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다. 

(5)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틀에거l 하나닙의 나라잠 허락하시여 또한 이련 자뜰올 홍해 당신 

이 구상하시는 완천한 천국용 건갤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의 삶 
융 깊이 회개하고 어느 곳， 어느 때에냐 하나념의 주권과 그훈의 용치홉 인정하여 하나 

남 나라 건셜의 주역(主홈)으로 살아가야 합 것이다. 

22. CÐ 예수쩌셔 쳐음으로 제차률융 환르신 곳은 에디언가? (18- 22쩔) 
(8)(1)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다이다. 

(2) 이 바다는 예수께서 그 당시 거쳐로 삽으셨던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예수께서는 혜롯의 궁전이나 예쿠살행으로 가시지 않고 갈렬리 바다로 오셨다‘ 이곳온 
인간척인 눈으로 보연 아무련 회망도 쓸 만한 인재도 발견힐 수 없는 하류 계층의 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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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있는 곳이었다(참￡사 9: 1). 
(4) 이처렵 우리 주께서는 모든 사랍줍의 판심이 소외된 곳에도 가시기룹 주저하지 않으신 

q.. 주께서는 그러한 곳이야말로 당신의 사랍과 회생이 더욱 필요한 곳임용 아셨던 것 
이다. 

(5) 그래서 지금도 벌레 같은 우리 최인를용 찾아오셔서 우려들의 마용 문에서 문 열기활 

기다리신다(참초. 계 3:20). 
23.CÐ 예수쩌셔 갈렐리에셔 쭈르신 제자률의 신활윤 우엇이었는가? (18-22컬) 

fÃ)(l) 그틀은 모두 어부즙이었다 
(2) 그렇기에 그들은 풍부한 부풍 누려지 못하는 소시민룹이었으며 사회척으로 이떠한지위 
도 확보하지 못한 자톨이었다. 

(3) 또한 그룹용 무식한 자플이었다. 그들은 얘굽의 모든 지식융 통당하셨던 모세와 같이 책 

파 문학으로 양육받지 못하였다. 

(4) 이처렵 사회척으로나 불질척으로 아무런 기대도 활 수 없는 자듭융 제자로 삼으신 사실 

올 홍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흉 멸시치 않으시며 오히려 그뜰에게 

더 많은 판심융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참조， 사 61: 1). 

24.CÐ 예수계셔 갈벌리 호수에셔 j용료신 제자률의 이톰윤 각각 푸엇인가? (18- 22철) 
fÃ) (1)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다. 

(2) 그즐은 두 쌓의 형쩨흘이었다. 

(3) 베드로와 안드러l는 이미 그리스도월 알고 있었으나(요 1:4α41) • 그때까지 친밀하고 지 
속척으로 그룹 따르도록 소명융 받지는 못했다. 

(4) 그들은 현래 세례 요한외 제차였으나 그리스도의 부르섬에 따라 그원 따르기로 마음억 

었다 (창조. 요 1:37}. 
25. CÐ 예수께셔 후르시기 천 그들윤 각각 우엇융 하고 있었는가? (18.21캘) 

fÃ) (1)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흘 잡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용 때에서 그몹용 겁고 있었다 

(2) 흑 그잠용 각자의 쳐소에셔 자신룹의 생계월 위해 충실히 일율 하고 었었다.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핫아가셔서 당신과 동역할 것율 요 

청하셨다(창조， 뻗후 1:8: 히 6: 12) 
(4) 오늘날 성도틀 중에는 간혹 자신의 가정과 일터룹 팽개쳐 놓고 주의 일융 한다고 교회 

에서냐 기도원에서 용종일율 보내는 자틀이 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는 자활은 적어 

도 자신의 맡은 일흉 성실히 수앵함 줄 아는 자라는 사실융 알아야 한다. 

26. CÐ 예수께셔는 그툴융 어뻗게 푸르셨는가? (19철) 
fÃ)(l) ‘나환 따라오너라 내가 너회로 사랍올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셨다. 

(2) 이것용 그촬이 이전에 가졌던 직업용 넌지시 언급하고 있다. 그듭은 자기들에게 새로이 
부과된 영팡스러운 지위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틀은 여전히 일개 어 

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반면에 그환은 자기흩에게 새로이 할당된 입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고 

기참는 것융 계속해 왔고 이제부터 수행해 갈 새로운 입무도 여전히 어부이기 때문이다. 
(4) 이처렵 그리스도는 혼히 블 수 있는 일상 일틀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융 가르치시고 
암시할 때가 많다. 

(5) 성도는 사람용 낚는 어부로서 부홉 받은 자릎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귀. 명예나 진급 
또는 그 자신융 얻기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어부의 칙책옳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의 영혼융 휘하여. 그리스도흉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참초. 고후 12:14. 16; 히 13: 17). 
27. CÐ 예수께셔는 제자훌 후료생 빼 그률에재 영팡흰 칙책 (사랍훌 낚는 어환)용 방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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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련페 이러한 직책융 항기사기 천에 그률에게 어며한 요구용 하셨는가? (19철) 
18l (1) 예수께서 그틀에거l ‘나블 따라오너라’ 는 명령척 요구캄 하셨다. 

(2) 이 말은 단순히 장소척인 이동에 동참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처한 그들의 삶용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융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라는 의미이다. 

(3) 즉 예수께서는 그룹에게 생 (生) 의 연화와 철저한 자기 헌신융 요구하신 것이다. 
(4) 사실 복용의 사역자로 일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흘 따른다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얼시의 

감정적인 절쟁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과거의 삶융 

포기할 출도 알고 예수께셔 필요로 하실 때는 자신용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자기 개 

혁이며. 자기 희생이어야 한다. 

(5) 예수께서는 이련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율 이쭉해 가시며 당신의 동역자로 귀 

히 사용하신다. 더우기 이런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막힌 상급용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 

(참조.19:27-29). 

28. 민 예수의 푸르섬에 대혜 쩨차들운 어떻게 반웅하였는가? (20.22철) 
@(l)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불올 버려 두고’ •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융 버려 두고’ 

예수흘 쫓았다. 록 그뜰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부르섬에 측각척인 행동융 합 수 
밖에 없었다. 

(2) 이처럼 그리스도푼 융바로 따르는 자는 그분올 따르기 위해 모든 것율 버려야 한다. 

(3) 그리스도인룹은 실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4) 이 샤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여 

기서 유의할 정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융 받고 그에게 나오거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인 
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은 신실한 총이 마땅히 지녀야 할 좋용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5) 제자들은 자기틀의 현재 사역이나 가족뀔과의 유대 (級쐐) . 소명받은 봉사의 어려용. 부 
르섬에 합당치 못한 자신틀에 대해 하동의 이의플 제기하지 않았다. 

(6) 그틀은 부르심용 받았융 때 아브라함과 갇이 갈 바흘 알지 못하였지만 그뜰융 부르신 예 

수 그리스도의 언격과 권위만용 바라보고 자신들올 현신했다. 이것은 믿옴에서 빚어진 

결단이다(창조. 히 11:6-8). 
(7) 지금 내가 주닝융 따르는 차세는 어떠한가? 

29. ct1 예수 그리스도께셔는 용 칼렐라에 두루 마니시며 무엇용 천파했는가? (23컬) 
@(l) 그분이 전화하신 것은 ‘천국 복옴’ 이었다. 

(2) 이 메시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인류의 구왼자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메시야가 이 땅 
에 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었다. 

(3) 더우기 이 복용온 천국융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된 소식이며 새 
롭고 희망에 찬 소식이었다. 그것용 다니앨이 예언했던 황국인데 예수 자신은 이 황국 

의 왕이시다. 

(4) 이런 천국 복용에는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몇몇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 (17철)와 의 
(5:20) 와 어린아이와 칼은 마음(18:3) 둥이다.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천파하신 것은 갱치척 왕국의 셜립이 아니라 전쟁과 탐욕과 잔인생 
으로 물든 세상의 영역용 초월한 명화요. 사랑파 소망과 순컬융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 
이었다. 

30. ct1 예수그리스도의 명 고치는 야척률윤 어변의미률 지니고 었는가? (23철) 
fã1 (l) 그것은 세 가지 의미훌 지닌다. 

(2) 첫째.그이척툴용 그리스도의 메시지광 확중시켜 준다(창조，요 14: 11). 풍째，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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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약에셔 예언하신 참 메시야이심용 보여 준다(11:2-6;사 35:5;53:4.5;61: 1). 세째. 
천국이 이미 이르렀용용 업중하여 훈다(12:28). 

(3) 유대인과 이방인흘이 합쩨 섞여 사는 갈헐리 온 지경융 두루 다니시며 주께서는 인총이 

나 국척융 초헨하여 모든 병차왈 다 고치셨다. 진실로 그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세상의 구주이시다(요 4:42;요일 4: 14). 
31. c!1 찰벌리얘셔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샤액융 크께 씨 가지로 훌휴하면 그것윤 푸엇인 

가? (23철) 
뼈 (1) 예수꺼l서는 갈헐리흘 두루 톨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 천국 복용융 ‘전파하 

시며’. 백성 충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용 ‘고치셨다’. 
(2) 록 그분용 이스라웰의 명척 무지흉 깨우치시는 선생이었으며 (창조.7:28.29) 복용 전도 
자 (9:35) 였고 명육이 상한 자톨 고치시는 의원이셨다(8: 퍼. 

(3)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즙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 확질융 지녀야 하는지환 
잘 가르쳐 줌다. 교회는 ·말씀 교육’ 파 ‘션교’ 와 .용사’ 가 죠화 었재 실시되어야 한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흉히 하거나 지나치게 강초하는 것용 예수 그리스도의 욕읍 

사역과는 무관하게 훨 가능성이 었으므로 항상 주의룹 기용여야 한다. 

(4)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이 각각의 용성융 지니고 독립척으로 나타나 

고 었지만 궁극척으로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 나라’월 건설한다는 하나의 지상 목 

표(至上 H願)픔 지니고 있다(17절). 그러묘로 교회의 모든 환동은 (개인의 삶도 마찬 

가지) 항상 하나님과그의 나라에 집충되어 있어야 한다(창죠.6:33). 

32. c!1 예수께셔 ‘가르치신’ 풋윤 에다였는가? (23쩡) 
!!1 m 예수께서는 어떤 장소활 막롱하고 액생용 가르치실 필요7t 었으실 때는 바로 그짧 교 

육장으로 환용하셨다. 그중에서도 이 가르칩의 사역은 주로 ‘회당’ 이라는 곳에서 실시 

되었다. 

(2) 이 회당(행. 쉬나고게) 온 유대인플의 회집 장소로서 공충 예배와 교육 또는 어떤 욕변한 
집회 때에 사용되었다. 측 이곳용 유대인룹의 역사와 총교와 문화와 그률의 정신융 보존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민족의 주혜성과 결집융 꾀할 수 있는 장소였다. 

(3) 회당의 기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플 (Carolus Sigonius) 이 바빵론 포로기 동안에 

세워졌다고 한다. 휴대인들은 능 기도하며. 융법율 교육하번 예쭈살댐 성전융 왜앗겼기 

때문에 합께 모여 예배드렬 수 있는 생견파 갈은 장소월 훨요.로 했융 것이다. 록 성션 

이 없던 지방에서 용법 교육과 교쩨끓 뀌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 할 수 있다. 

(4) 이곳에서 정기척으로는 안식일이나 명절 때마다 (후기에는 주간의 제 2, 5일에도 모 

임)모여 선지서의 가르침에 경청하였다. 이러한 융법용 모인 사랍뚫이 디아스포라(Dia
spora) 이후의 인용룹임용 감안해서 여러 나라 말로 용역되었다. 또한 합당한 인뭘에 
게는 이 융법의 주혜원 랄 수 있도욕 회당장이 허락하였다. 

33. c!1 예수쩌셔 행하신 사역에 대한 백생품의 반웅응 에며하였는가? (24.25 철) 
IÃI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에까지퍼졌고 허다한 사랍됨이 그푼의 뒤쯤따랐다. 

(2) 예수의 이척 행함에 대한 소식용 더욱 더 돼져 나갔다. 용 세상이 그많 따르는 듯했으며. 

모든 이스라앨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듯하였다. 그렇지만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메시지보다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더 판심 

융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요 6:66) • 
(3)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훈떼 가장 큰 판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 록 죄로 밭미암 

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무리들에게 캅된 생명과 명안용 제공하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역사하셨다(창조‘ 녹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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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령에도 싼구하고 허다한 부리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ull푸시는 당장에 눌앞에 보이는 

이직에 칸파고 기뼈하였다. 이치럼 우리도 가끔은 눈앞에 나타난 진귀한 이척과 간종 때 

문에 총동혀인 챙동과 건심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직딴으로 기꽉교의 전부김· 보 

여 춘 것인 양 행세하는 부감l판도 있다. 

(5)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념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써근하는 하나의 옹로 역한만건
하여야 한다. 즉 그 모든 이 직이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1 ’ l 종용 차지해서는 안 왼다. 이l 

수께서는 인간의 약한 빌음윤 위해서 이러한 사랑융 베푸셨댄 것이다. 

연구자료 

그물과 배. 이 사진응 깐쉰리 해 딴윤 배 경으포 하여 찍은 것이 

다.장대 위에 넣려 있는 깃은 그풀이며 그 앞에 있는 배 위에도 

역시 맛출과 함께 잔 손션펀 그울이 놓여 있다. 

、

'; J 、
--

온장α|는 Q:I수께서 깊훨리 õH면올 거니시[，기 베드로 형저l으} 야고보 

형제듣율 부르시는 질잉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본2H 길힐러 바디에 
서 고기륜 잡는 어부흘이었디. 그렇지만 그들은 ·니 삽 띠라오너라 내 
기 너흐l로 사림융 뇌는 어부가 되게 히리라’ 는 이|수의 부르심을 듣고 
서 그룹과 배릅 버리고 이|수률 띠라 나섰다 ( 18- 22질) . 이저럼 히나님 

께서 민긴울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심으심에는 빈부 귀전과 유식. 

무식의 구벌이 없으시디. 으히련 하나님께서는 미린힌 자. 악한 자， 전 

한 지할률 즐겨 부르싣디(고전 1: 26-29). 그런데 이 깥은 부르심에는 목 
적이 있디. 그것은 곧 무리로 히여글 말로써든. 앵우|로써든 세상 사링틀 

왈 하나님 자신꺼l로 민도히게 히려 히심이다(질조 . 5 : 16 ;믹 16 : 15) . 
그러E로 우리는 베드로나 이고보. 요힌이니 안드러|외 갈이 사링을 낚 

는 어부로서의 엉굉스런 시익을 김8‘힘에 있어서 막줌힌 잭임김올 잊 

지 않이O‘ 휠 것이디. 



제 5 창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다 

단락구볼 1-% 산상 수흘의 배경 /3-10 헬북 /ll- lZ 예수님에 대힌 증거및 핍박 /13 세상의 소금 /14-16 
세상의 및 /17- %0 율벌의 왼성자/ %1- %6 실인에 대힌 교훈 / %7-30 긴용이| 대힌 교흘 /31- 3% 이혼에 대 
힌 교흘 /33- 37 맹세예 대한 교훈 /38- 48 원수으l 사링에 대흰 교혼 

l 예수찌셔 우리훌 보시고 산에 용라가 앉으 
시나 째자당이 나아용지라 
2업융 옆어 가르쳐 가라사대 
3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져 
회 것입이요 
4얘용하는 자는 복이 었나니 저회가 쩌로룹 
받융 것업이요 

5용휴한 자는 홉이 었나니 져회가 땅융 기엽 
으로 받융 것업이요 

@ 의에 추리고 쪽a~롤 자는 북이 었나나 져희 

가 배쭈잠 것엄이요 
7 풍훌히 여기는 자는 확이 있나니 져회가 풍 
훌히 여검용 받융 것임이요 
811.점·이 갱검한 자는 복이 었나니 져펴가 하 
나넙융 샌· 것임이요 
9 화명캐 하는 자는 복이 었나니 저회가 하나 
념의 아픔이라 일컬읍용 받융 것업이요 
10 의삼 뀌하여 핍박융 받용 자는 꽉이 있나 
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나잠 언하여 너혁룹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으로 너희픔 거스려 모든 악한 발용 함 때에는 
너회에쩨 쩍·이 었나나 
12 기혜하고 쯤거워하라 허울에셔 너희외 상 
이 큼이라 너희 전에 었던 션지자률융 이합이 
핍딱하였느나라 

13 너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곰이 만힐 그맛 
올 앓으띤 무엇으로 싹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혈다l 없어 다만 밖에 버리훼 샤항에게 tt힘 뿔 
이니라 

14 너회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었는 동서l 
가 숨기우지 옷함 것이요 

15 사람이 동싼용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 
고 홈경 휘예 두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합 
에께 tI)취느니라 ’6 이감이 너희 빛플 사랑 앞에 비취재 하여 
저희로 너희 작한 앵실올 보고 하늪에 져l신 너 
희 아버지께 명팡융 동리게 하라 
17 내가 품법이나 션지자나 폐하러 용 품로 생 
각지 압라 에하러 용 것이 아니요 싼전쩨 하려 
합이로라 
18 진실로 너회에께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융법의 일정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 
지지 아니하고 다 이푸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혀 작 
은 것 하나라도 에리고 또 그갈이 사합용 가르 

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착마 일컬융쏠 받용 
것이요 누구든지 이원 앵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 
국에서 크다 일컬읍융 받으리라 
20 내가 너회에께 이르노니 너회 의가 서기판 
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연 절단코 천국 
애 환어가져 못하리라 
21 옛 사랍에게 딴한 tI. 상인치 땅라 누구든 
지 살인하면 심판용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 

융 너희가 톨었으나 

22 냐는 너회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환용 받게 되고 형제당 대하여 라가 
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장훌l게 되고 마련한 농이 
라 하는 자는 지육 햄에 흩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용융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쩨에재 원방합용 만한 업이 었는 쏠 생각 

나거든 

24 예용융 계단 앞에 두고 언져 가서 형째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셔 예합용 드리라 
25 너장 송사하는 자와 함째 길에 었융 때에 

! 급히 사화하라 그 총샤하는 자가 너륜 째판판 
! 에게 내어 주고 재판판이 판예에게 내어 주어 
욕에 가줄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효리라도 남김 
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청한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또 간융치 말라 하였다는 것융 너회가 탈 
었으나 
28 냐는 너회에게 이르노나 여자활 보고 옴욕 
융 홈는 자마다 마읍에 이미 간융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픈눈이 너로 싱족캐 하거든 해 
, 어 내버려라 네 액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용톰 
i 이 지육에 댄지우지 않는 것이 휴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환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 
j 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세 충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욕에 헌지후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픔 버리거든 이 
혼 중서룹 출 것이라 하였으나 



32 냐는 너회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용앵한 
연고 없이 아내광 버리연 이는 저로 간용하게 
합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깨 장가드는 
자도 간융합이니라 
33 또 옛 사랍에게 딴한 바 헛 맹세합 하지 
빨고 네 맹세한 것용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 
융 너회가 환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I 
발지니 하늪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화임이요 
35 땅으로도 망라 이는 하나님의 방동상이요 
예무상쟁으로도 맙라 이는 큰 임금의 성염이요 

36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혀도 회 
고 갱께 함 수 없옴이라 
37 오칙 너희 암온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 
라 이에서 지나는 것온 악으로 쫓야 나느니라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는 것용 너회가 확었으나 

39 냐는 너회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캅 대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릎연 향용 치거든 왼연도 
할려 대여 

40 또 너용 흥사하여 속옷융 가지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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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께 곁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요리룹 가채 하 
거든 그 사랍과 성리당 동앵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여 네께 꾸고자 하 
는 자에게 거캘하지 맙라 
43 또 네 이웃용 사랑하고 네 원수원 미휘하 
라 하였다는 것용 너회가 합었으나 
44 냐는 너회에게 이르노니 너회 원수관 사량 
하며 너 희융 휩악하는 자표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옥 혀촬에 계신 녀회 아배지의 
아똘이 되리니 이는 하나념이 그 해환 악인과 

선언에재 바취게 하시여 버활 의로운 자와 환 
의한 자에재 내리우심이니라 

46 너회가 너희팡 사랑하는 자활 사항하연 우 
슨 상이 었으리요 세라도 이잡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회가 너회 형제에게만 푼안하면 냥보 
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언률도 이감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늪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용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천하라 

(Ã) (l)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 수훈(山上꿇정10 이 시작되는 장으로서 전체의 구 
성이 껄교 형식으로 되어 었다는 쟁에 있어서 륙이하다. 

(2) 욕히 이 껄교는 복읍서에 기록된 예수의 설교 중 가장 킬고 연속된 것으로서 다른 어 
떤 생교보다도 실제적인 교훈용 많이 다루고 었다. 

(3) 따라서 이곳에는 기 독교의 교리나 융법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었지 않은 반면 실 

제척인 삶용 흉해 지쳐야 할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이 중챔척으로 강조되어 었다. 

(4) 한면 본장의 서론 부분에서는(1， 2 철) 산상 수훈이 시착되기 천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 
는데 이는 본썰교가 판념척인 지식용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나라 우리틀의 행동융 지 

도하고 용제하기 위한 것임용 밥히기 위해서이다. 

(5) 그러므로 우리툴은 본장용 묵상항 때 그 당시 산 위에 모인 무리 중어l 속해 었다는자 

세로 임함으로써 예수께서 가르치신 설천적 교훈뜰용 보다 철실히 째달융 수 있는 성 

도즙이 되어야 한다. 

2. c!1 예수깨셔는 어디에셔 컬 .. 하셨는가 1 (1철) 
rA)(l) 그 장소는 갈렬려 호수 주위에 위치한 산으로셔 핫단 산 혹용 ‘신약의 시내 산’이라고 

합려어졌다. 

(2) 이 장소에 대해 누가복옴에는 그 껄교가 명지에서 행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었는데 (녹 6 

:17) , 이 문제는 예수께셔 신· 위의 명지에서 쩔교활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3) 이처렵 예수님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셜교하지 못하였다. 즉 그분에게는 연교 
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머리뭘 둘 곳조차도 없으셨다(8:20). 

(4) 이러한 산에서 설교하신 목척은 구약의 융법 시대에서와 갑이 어떤 장소만이 복병히 
거쭉하지는 않으며， 적절하고 연리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도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참조‘ 6:3). 

3. c!1 ‘업옳 옆에·란 어연 의마용 지니고 었는가 1 (2 철) 
!Al (l) 이 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셔 오랫동안 선지자의 업융 풍하여 간첩적으로 말씀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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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첼 3:27;24:27;33:22) 이제는 자신이 직접 업용 열어 자유스럽게 권세 있는 
자와 칼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융 가리킨다. 

(2) 록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구원 사역융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톰으 

로. 오셔서(사9:6;녹 1:31:요 1:14: 펌 8:3; 딩전 3:16:히 2:14:요얼 4:2) 직접 천국 북 
용융 전파하사고(4:17.23;9:35) 때로는 무리틀에게 컬교웰 하거나 옳법옳 가르치시기 

도하셨다. 

(3) 이러한 복융 사역올 갑당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핵’ (사 50: 
4) 와 ·주 여호와의 신(神)’용 부여받으심으로써 인간룹에재 보다더 쉽고 알아틀기 쉽 

게 가르훨 수 있었던 것이다 (사 16: 1). 
(4) 한연 우리틀은 그 당사의 사람참파 같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업용 용해 나오는 말씀 

융 활용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융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융성융 

느끼며 살아 있는 진리의 교훈릎용 째당융 수 있다(참촉 수 1:7.8: 시 1:2;119:97 :덤 
후 3:15.16; 히 4: 12). 

4. c!1 ‘성령야 가난한 자’란 어면 자환 합하고 었는가? (3 컬) 
f8l(l)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홉다고 여기지 않는 자릅 말한다. 록 영척 가난융 자각하게 된 

자룹이다. 

(2) 또한 이러한 자는 자신의 청의(隔義)월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만용 의지할 수 었으 

며 또한 자신의 성화(뿔化) 풍 뀌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용혜끊 의존할 수 었는 자이다; 

(3) 예릎 룹연 운물로써 흥회하고 긍훌용 부르짖었던 세리의 심령이 바로 그것이다(참조. 
18:13). 

(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월 때 반드시 우려는 심령이 가난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섬령 

이 가난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용혀l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암 8:11). 

5. c!1 생령이 7l난한 자에게는 어뻔 훔확이 있는가? (3 철) 
f8l (1) 그톱에게는 천국융 소유할 욕권이 주어진다. 

(2) 왜냐하면 은혜의 왕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틀로 구성되어 었으며 그룹만이 ‘가난한 자 
의 모임’ (시 74:19) 이라 용리우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현이 되기에 척합하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타인품 앞에 겸허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남 앞에서 겸손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 는 마치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순수하기 때푼에 천국올 소유활 

권리월 부여받움과 동시에 ·천국에서 를 자’가 되는 엄 청난 축북용 덧활혀서 받게 된다 

(18:3. 4;녹 18:14).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틀은 ‘누구든지 자기릎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 
당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12) 는 귀중한 교훈용 배옳 수 있다. 

6. c!1 얘용하는 차는 무엇에 대혜셔 애용하는가 ? (4 철) 
f8l (1) 그단은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의 얘풍용 하게 된다. 

(2) 이것은 경건한 슬픔엄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며 그리스도쯤 염두에 두고 최에 
대해 슐퍼하는 자세홉 가리킨다(창죠，속 12:10). 

(3) 한훤 하나님께서는 제사홉 받으실 때도 상하고 최활 뉘우치는 심령듬이 드리는 것용 

혈납하신다(참초.시 51: 17).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합윷 째닫고 항상 겸흔한 삶융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벌 2:1-4). 

7. c!1 애용하는 자률이 얻게 되는 혹홉옴 푸엇인가 ? (4 철) 
f8l (1) ‘휘로뭘 받융 것’ 이다. 

(2) 여기셔 ‘위로하다’ (헬. 파라칼레오) 란 말은 위로자되신 하나닙째서 슐픔당한 성도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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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께 계신다는 의미로서 인간이 나누는 연민의 쟁이나 동청과는 차웬이 다르다(창 
조. 요 14:16). 

(3) 만약 록시 위로환 받지 옷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온 그툴용 위로하기 휘하여 많은 준비 

관 하고 계신다(참조， 고후 4:17} 는 사실융 기억하여 끌까지 인내하며 기다렬 수 있 

어야 한다. 그렇게 한 때 하나넙께서 우리에게 입하여 나사로(녹 16:25) 처럽 하늘의 위 

로찰 주실 것이다. 

(4) 실로 하늪나라의 행복온 완전하고도 영훤한 위로월 홍해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융 씻어 줄 것이다. 욕히 경건한 슬픔으로 애용하는 자에게는 이 위로가 갑절의 기 

뽑이 될 것이다(창초， 사 66: 10}. 
8. CÐ 용휴한 자란 어현 사항옳 말하는가? (5 철) 

fÃ)(l) 용유한 자란 고요히 자신융 하나님과 그분의 알씀， 그분의 흘(~)에 꽉총하는 자며. 
그용의 지시훌 따르고 의도에 용하며 ‘모든 사랍에게 옹유’ (틸 3:2) 한 자이다. 

(2) 이처렵 온유란 외연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자세캅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랑에 대한 선의(룹.단)릎 뜻한다. 

(3) 한편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1 1:29). 최인륜에 대해서 한량없는 관용으로 대 

하시며 멸시와 모독 가용데서도 옹유하심으로 우리 죄인틀융 맞아 주시던 주님에게서 

온유의 모범올 찾아 빨 수 었다. 물흔 이것은 III 김이 아니라 참된 용기에서 기인한다. 

(4) 결국 인간으로서 온유웠 베푸는 일이 힘툴지라도 우려틀은 용유룹 배우지 않으면 안 된 
다. 왜냐하면 용유는 우리의 대스숭이 되시는 주님의 인격일 뿐만 아나라 성도틀에게 

요구되어진 신앙척 규병이기 때문이다(창조사 53:7; 멤전 2:23). 

9. CÐ 용휴한 자에게는 어현 약속야 주어졌는가? (5 철) 
뼈 (1) 그룹은 ‘땅올 기업으로 받올 것’ 이다. 

(2) 그런데 인간의 역사블 용해 활 때 ‘땅’이란 힘이 강한 자 부유한 자환 비롯해 야비 

한 Á~， 난폭한 자 풍 비교척 용유한 자와는 반대되는 성향의 사랍룹에 의해 서로 뺏고 

뺏기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통혜이다. 

(3)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딸 때 여기에서 ‘땅’ 은 수시로 소휴권이 이전되는 인간 세상의 
땅융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째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새 땅’ (사 65 

:17;66:22) 곧 하늘나라플 가리킨다(참조. 계 3:12;21:2). 
(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의인이 거할 새 하늪과 써 땅올 앙망 

하연서(벨후 3: 13)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앓어 >>1렌다 하더라도 온유한 마읍과 자세로. 살 

아야 한다(창조. 엠 4 :2. 3). 

10. CÐ '의’는 푸엇훌 말하는가? (6 철) 
fÃ)(1)'의’ (헬， 디카이오수네) 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활과 죄홉 완전히 사하시고 그에게 한 

없는 은혜를 덧업히신 것왈 뜻한다(참조，댐 23:5， 6).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 

[11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참조.사 53:4， 5) . 
(2) 본첼에서 말하는 의는 영적 측복의 상징으로 나타나 었다(창조 6:33; 시 24:5). 
(3) 그러므로 영척 축복용 그리스도의 의(義)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4) 참된 기독교인은 의합 먼저 간구하고 그 다용에 앵복융 원한다. 그것은 창된 의가 있 
는 곳에는 진실된 행북도 합께 하기 때문이다(사 32: 17). 

11.CÐ 의에 추려고 목12.를 자는 어현 차훌 말하는가? (6 쩔) 
lAl (1) 그리스도에 주리고 목마릎 자이다. 왜냐하연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홈 10:4). 
(2)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요， 하능로서 내려용 창된 먹이시다(요 6:35}.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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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은 세상에 lJl항 데 없는 참된 양식이다. 또한 그의 펴는 참된 읍료로서 칼급한 심령 

융 홉족하게 만족할 수 있다(요 6: 14}. 
(3) 그분은 우리의 영혼융 위해서 주리시고 우리의 구왼융 위해서 목마르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월 쫓는 얼에 추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된다(참초， 요 6:35}. 

12. 힘 다롤 샤랍용 공훌혀 여기는 자는 에먼 축복융 발게 되는가? (7 철) 
밍 (1) 그들 역시 ‘긍훌훌l 여김용’ 받게 된다. 

(2) 오직 공흩용 뻐풀 자틀만이 주쩨로부터 긍훌융 베품 데 대한 상급 혹은 보상융 기대할 

수 있다(참조.6: 14 ， 15;삼하 22:26; 약 2:13). 
(3)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훌올 휠요로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훌 없 

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때문에 도저히 긍훌합융 받용 수 없는 우리뭘 공훌히 여기 

셨다 우리가 궁흉합융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웃에게 궁훌융 때품어야 한다(참조. 

요 13:34}. 

13. 잉 에현 자가 하나닝훌 훌 수 었는가? (8컬) 
iAJ (1) ‘마옴이 청절한 ~~. 가 훨 수 있다. 

(2) 여기서 청결합이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합융 말한다. 참된 기독교는 청결한 
마융 곧 마융의 악융 씻어 버립에 었다(렘 4: 14). 족 이 세상용 향한 욕심융 철저히 배 
쳐l시키는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께 ‘깨꿋한 손’ 과 ·청결한 마읍’ 율 률어 용려야 합 뽑 아니라(^124:4， 5 
;딩전 1:5) 신항되신 그리스도활 맞이하기 위해서도 청결한 쳐녀로 보존되어야 한다 
(참조.25:1 ;레 16:30}. 

(4) 이렇게 항 때에 비로소 철대 거륙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핵l웰 누렬 수 있다 

(참조，고전 13:12;요일 3:2.3). 이처럽 세상의 혼탁한 것툴용 깨꿋이 청산한 자만이 

하나님과 대연항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권이다(참죠. 요 14:19). 

14. [!J 확명커I 하는 자는 에번 사랍언가? (9철) 
(A) (1) 모든 사랍률과 명화합 것용 말씀하시고(륨 12:18; 혀 12:14) , 명안의 복음융 션포하시 

며 (엠 6:15) , 명화의 황용 본받아 살께 하시는(요 13:12-15) 화명의 하나님 (고천 14: 
33;엠 6:15; 살천 5:23)융 주로 모신 자틀이다 

(21 그러므로 모든 사랍뚱이 진실로 때시야에게 속해 었다연 메시야께서 공급하시는 평화흘 

얻게 되는 것용 자명 ((1明) 한 귀결이다. 

(31 한편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륜 손해 볼 좁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 
와 사량이 필요하며 그것틀융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출 알아야 한 

다. 정작 우리가 하늄나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감은 요소월융 신중하게 실천 
해야된다. 

15. [!J 확명케 하는 차가 누벌 확윤 푸엇언가? (9 철) 
(Ã) (1) ‘하나님의 아톱이라 일컬융용 받는태 

(21 이것용 더합 냐위 없는 축복이다. 그률이 하나님의 아률이란 청효꿇 갖게 된 이유는 하 
나념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룹 본받았기 때운이다 

(3) 실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졸 역사 화명의 왕이다. 또한 성령은 화 

평의 영이시다. 더우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 모두와 화목하신다고 선포하셨으므로 

(룹5: 1) 하나닝용 서로 화해할 줄 모르는 자틀융 그분의 자녀로 상지 않용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플온 성령에 의째서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넘의 아툴이 될 수 있읍올 

알고(홉 8: 14} 이 땅에 진청한 평화가 정작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6. 힘 의용 해하여 당하는 휩박은 어뻔 것용 말하는가? (10 철) 
fAJ (1)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융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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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많용 자듭이 그리스도흘 위해서 푸욕되고 모진 고품융 겪으면서도 창았으며. 칼과 콸 

과 굶주련 사자의 발톱에 찢기쭈면서도 끝까지 순교의 아륨다운 결과꿇 남겼다(참초， 

히 11:35-40). 
(3) 그틀은 의월 뀌해서 핍박융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랍틀이다. 하늘나라가 그틀의 

것이요1 영팡스런 아버지의 홈이 그틀의 안식쳐와 휘로의 쳐소가 될 것이다. 

(4) 십자가에 대한 핍박이 역사상 충단된 예는 없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칼옹 핍박온 

계속되고 있다. 가쟁에도 있고. 학교나 마올 그리고 혀장이나 사회에도 이와 같온 박 

해는 언제나 존재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룹 믿다가 받는 박해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기빼해야 할 것이다(참초.고후 1:7: 빌 3:10; 맹 
전 4:13) . 

17. [!1 예수훌 언하여 휩박당할 혜 왜 기빼하고 줍거춰해야 하는가? (11 ， 12컬) 
1Ã)(1) 명박융 견딘 자룹에거1 하늘에서 큰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다. 

(2) 이 상급윤 사람의 공로로 얻어진다기 보마는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다. 또한 이 상급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족히 비교한 수 없올 만큼 크다(참촉룹 8:18;고후4:17， 18). 

(3) 따라서 우리는 고난받는 일에 두려용융 가져서는 안 되며 바용과 칼이 그것융 가뽑으 

로 맞이해야 한다(고후 12:10). 또한 그리스도는 우려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원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융 기억하고 그 고난융 기뽕으로 감수해야 한다(멜전 4:12， 13). 

18. [!1그리스도용 마료는 자률윤 세상얘 대혜 에현 역활용 빼야 하는가? (13철) 
IÃ) (1) 소금과 갈옴 역활융 해야 한다. 

(2) 그런데 소금의 욕정객인 기놓은 부때홉 막는 데 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혜가 성도틀 
융 부패에서 보존시키는 것과 갈윤 이치이다(창조. 약 1:2η. 

(3) 그리스도인뚫은 그틀이 속해 있는 세상의 부때훌훌 방지하여 그 순수성용 휴지하도록 해 
야 할 의무가 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물이 소금의 칙분융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부때 여부가 결정된다. 

(4) 예룹 틀어 소톱의 좀뼈 여부(存廢與否)가 의인 혈 명에 달려 었었다는 정융 기억해 불 
때(창 18:32) 생도의 영향이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파급 효과월 가져오는가 

률 절실히 느낄 수 있다. 

(5) 또한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스스로 희생하여 남용 이용게 하는 데 었다. 록 소금은 자 

신이 녹아짐으로써 여러 융식물에 싼맛융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용 희생올 

통하여 새로운 맛，새로운 생명력융 이웃에게 공급할 수 었다(창조，요 12:24). 

(6) 이러한 관갱에서 웰 때 예수월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내격 역사가 없다면 그갯은 
죽은 것이요 우악한 것이다 성령의 활동이 없는 교회와 성령이 없는 기톡교언은 죽은 

자나 다홉없다(참죠. 계 3:1). 
(7) 한편 우리률도 지급 각자가 속뼈 있는 단체에서 과연 소금과 같용 생도의 역활율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반성해 옳 훨요가 었다. 

19. [!1 ‘너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푸엇언가? (14 챔) 
1Ã)(1) 모든 그리스도인온 주 안에서 빛이며(엠 5:8) ， 빛룹로 나타내어야 한다(벌 2:15) 는 말 

이다. 
(2) 그러나 그리스도인줄은 결코 스스로 된 빛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창 ‘ 세상의 빛’ 이 
시기 때문이다(요 8:12;9:5;12:35， 36， 46). 그러므로 사람은 빛되신 그리스도훌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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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영접할 때야 벼로소 빛의 역활용 항 수 있다. 

(3) 우리 그리스도인툴용 남포풍의 갓파 갈다. 록 자신의 빛융 직첩 모든 사랍에게 비추 

는 것이 아니라. 심지(그리스도)로부터 밤생되는 빛용 어두훈 풋으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융 하는 것이다. 
(4) 이쳐렵 우리는 자신의 뜻융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만 찰 천 
하면흰다그러므로그리스도의 빛용 드러내기 위혜셔는 갓의 역할융 하는 쭈리의 삶융 

깨꿋하재 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우지 않도확 힘써야 된다(참촉 앵 5:8.9). 
20. c!l 풍훌의 효용(했用)옴 에다예 있는가? (15， 16 철) 
圓 (1) 주위활 밝게 비추는 데 었다. 

(2) 둥훌이 집안융 밝히는 것처럽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빛율 비추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 
님의 자버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륨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복용의 빛용 

안 믿는 자틀에게 비추어 그 사명용 완수해야 한다. 

(3) 한편 조그만 빛이 어품용 밝히듯이 우리의 션한 행실융 이 쩨상에 비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게 해야 된다. 이형게 할 때 주념의 퉁훌은 기독교인의 생황 촉에서 빛나 

게 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엄무는 쩨상에 속한 사랍즐융 그리스도얘께 언도하고. 그 
틀로 하여금 참된 앵혁용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었다(참조，혀 13:21). 

21. c!l 예수 그리스도의 요샘이 융법과는 에헌 판채훌훌 가지는가? (17 첼) 
@(1) 예수 그리스도는 끓법용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 

(2) 성경이 이쉴 뒷받청해 주고 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유아기 때부터 융법에 의해 규정 

된 의식용 준수하면서 성장하셨다(참초， 녹2:21-39). 

(3) 욕혀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파 부활에서 융법용 완수하셨다(갈3:13). 그분용 구약 

의 모형과 의식용 완수하셔서 더 이상 그련 것룹이 하나님의 액생활에게 요구되지 않 

도혹 하셨다(창촉 히 9 ， 10 장). 그분온 옛 언약융 거두사고 새 언약융 가져오셨다. 

(4) 그렇지만 예수님께셔는 융법에 대객함으로 용법융 화괴하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율법 
용 완수합으로 그것용 완성하셨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융법융 이루셨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읍용 용법융 예지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융 개션하는 것이며 결파척으로 융법융 세우는 것이 되었다(참조， 

용 4:31). 

(6) 한편 오늘날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융법의 의로융’ 융 청혐활 수 

있게 해주신다(참조， 홉8:1-3). 이것용 우리가 최없이 완벽한 삶융 산다는 뜻이 아 

니라 그리스도가 생령의 힘으로 우리블 용하여 그의 삶융 사신다는 것용 ~한다(창조， 

칼 2:20). 

22. c!l 예수께셔는 융법의 영훨생용 에형제 강조하였는가1(18철) 
@(1) ‘천지가 없어지기 천에는 융법의 일점 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후 

리라’고 강초하셨다. 

(2) 여기에셔 ‘일정’ 용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요드〉월 말하고 ·얼획’ 은 혀브리 
어에서 문자웰 구용지어 주는 작은 꼬리 〈케라얘활 가리킨다; 따라셔 이 맡은 가장 

작은 것융 나타내는 표현으로셔 모든 옳법이 하나님의 진리활 담고 었다는 의미이다. 

(3) 한연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철대 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가변객(可變的) 

인 사항의 진리와 단라서 발전 과청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융 갖고 있기 때푼이다. 이와 

칼야 하나님의 진리는 그 당시에도 진리일 뽑 아니랴 지람도 진리이고 이후에도 진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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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처럽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그흠에 대한 영훤한 척도이다. 융법용 인간에깨 죄웰 알 
게 한다. 융법에 의해서 성령은 사랍릎에게 그리스도가 훨요합융 알게 하며. 그리스도 

째로 그틀융 인도한다(참조， 갈 3:23.24). 

(5) 그렇지만 융법만으로는 구원받융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융법에 의해서 의홉께 훨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단코 융법융 무시해서는 안 된다. 

16) 융법융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 상태가 무지하고 뱅톱었다는 정조이다. 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냐님의 법을 즐거훼한다(홈 7:22). 

23. @l ‘천국에셔 지극히 라다고 앨컬용옳 발융 자’는 누구얀가? (19 철) 
IÃ) (1)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칼이 가르치는 자이다. 

(2)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취소하는 것온 교훈이나 실천에 있어서 위험 

스러운 일이다. 또한 융법의 범위쯤 축소하거나 실천의 의무원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3) 이와 같이 겨1명등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흉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법용 범하게 

되는 것이고 융법용 의미 없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푼이다(시 119:126). 
(4)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어느 하나라도 불펼요한 것윤 없다. 그 모든 것이 궁 

극에 가서 우리품 구원하고 완전케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읍의 순수성 

용 인정하고 그 모든 것올 아벤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4. @l 천국에 률에칼 자는 누구의 의(홉)보다 나아야 하는가? (20 컬) 
때 (1)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2) 서기관과 바리째인홉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대해 척대하는 현수들이었으며 큰 핍 
박자틀이기도 하였으나 그틀에게 칭찬받용 만한 일이 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률은 금식과 기도， 구제랄 많이 하였으며. 또한 확실하게 의례상의 약속등용 준수하 

였고， 다른 사랍융 가르치는 것융 업무로 삼았으며， 다흔 사랍들의 이익용 도모하고 

그틀에 대해 늪 배려활 아꺼지 않았다(6:1-18). 

(4) 그럽에도 훌구하고 서기판파 바리새인활용 옳법에 편파척 (偏뼈的) 이었고 융법의 규례 

척인 부분에 강조쟁융 두었는데 우리는 이훌 보다 포콸적인 변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 

블 틀연 목사님께 심일조홉 바치는 것으로 만쭉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용용 하나님 

께 드려야만 한다. 

(5) 한편 그틀은 컬모양에만 신정용 쓰지만 쭈리는 내척인 경건융 자각해야만 한다. 그룰 
은 사랍틀의 칭찬파 청송올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융 목 

표로 해야 한다. 

(6) 또한 그들은 총교에서 행한 것에 대해 자만하고 그것융 의로 신뢰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 모듣 것옳 행했융 때 우리 자신용 부인하고，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해야 한다(창3'; 16:24). 
25. @l구약얘셔는 쌀언애 대하여 어행게 맙하고 었는가? (21 컬) 

1Ã)(1)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올 받게 되리라’ 고 기록되어 었다. 
(2) 이 말은 십계명 중에 여엇번째 계명에 문거하였다(창조， 훌 20:13;신 5: 17) . 당시 살 
인자돌은 누구든지 주요 도시의 문어귀에 있는 채판소에서 7-23명의 채환장률에게 심 

판융받았다. 
(3) 그런데 쩨 6 계명에 대한 서기판이나 바리새인의 이해는 전객으로 잘못되었다. 그룹온 

이 계명이 단지 외형척이며. 살인 맹휘 이상의 것율 금하지 않았고1 내면척인 문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는 품자척인 해석율 하였다. 

(4) 이처럽 하나님의 법이 단지 최악된 앵동만융 금지하였고 최악된 생각은 큼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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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해석은 그틀의 크나큰 오휴였다. 

(5) 버혹 그 계명이 옛 시대에 규갱되어진 고대법이지만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 

(6) 륙 살인이라는 말 안에는 자살융 하든지 다른 사랍용 록이든지 간에 그것에 판계되는 
모든 것용 포합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융법은 우리쯤 보효하는 

용타리라고 할 수 있다. 

26. c!l 예수께서는 에면 자가 합언한 자와 동얼한 벌용 발제 훤다고 하셨는가? (22 철) 
@(l)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2) 여기에서 분노는 마용속에서 자란 악의 뿌리 깊용 환노황 의미한다. 그런데 환노가 

쟁당활 정우도 었다(앵 4:26). 그러나 이유 없이 환노합 때는 최악이다. 

(3) 사악한 분노는 우리에게서 형제듭파의 친훈 쁨만 아니라 하나님파의 찬교마저도 홈쳐 
가 벼련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 우리는 솔직하게 대쳐해야 하며 그것이 최가 휩융 하나 

님께 고액해야 한다. 

(4) 또한 형제에게도 신속하게 화해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오래 지연할수록 속박용 챔챔 
악화되기 때문이cJ-. 만약 우리가 화해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어려움 속으로 자신융 밀어 

넣는 꿀이 된다(참죠， 18:15-2이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7. c!l 빼훌융 드라는 것보다 션행되어야 합 엘운 푸엇언가? (23-26 철) 
@ (1) 예촬융 드라는 자는 먼저 형제흘과 화목한 다융 뼈용용 드려야 한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용은 단순한 물철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용 자세광 나 
타내는 것이기 때품에 형쩨와 화목하지 않는 사랍이 드리는 예왈윤 결코 하나님께 열 

납될 수 없는 것이마 

(3) 그러므로 우리틀은 마용과 뜻용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창촉 막 12:30). 그 

와 같은 성격윷 갖게 훨 때에 비로소 그 예율은 하나님께 멸납이 되어진다. 

(4) 봉헌자(奉敵者) 는 하나님께 예용용 드리기 전에 그의 형제에 대한 현만한 판계융 갖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용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예용은 합당한 예용이 되지 못 

하며 열납되지 않는다. 이와 갈이 다른 사람융 용셔하는 마용이 없융 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훌 드렬 수 없으며(창조，요일 4:20)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융 얻용수 

없다(참조.6: 12). 
28. c!l 깐용켜가 척용되는 뱅위는 에다까지언가? (27， 28첼) 
圓 (1) 예수께서는 ‘여자촬 보고 옴욕융 풍는 자마다 마융에 이미 간융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2) 이 계명은 간움의 행동용 금하고 있융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청육융 금 
하고있다. 

(31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계명융 마옵속에 홈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 확대시키셨다. 따 
라서 마읍속에 깐직하고 었는 부당한 욕망도 부당한 앵풍과 똑같이 최 었는 것으로 간 

주하신 것이다. 

(4) 한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쩨이다(고천 6:15) ， 그와 갑용 지체(威體)융 더렵혀는 
것용 거혹하신 그폼에 대한 용청스러운 앵위가 된다. 

(5) 또한 우리 톰은 성령의 션이기도 하다(고전 6:19). 지극히 거륙한 성령의 내째하시는 

곳에 부정한 것융 가지고 오는 것은 무서훈 죄요. 가충스러훈 신성 모독 앵뀌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 구성 요소는 초창기에 완전하게 용쇄하여 그 혼척융 말소시켜야 한다. 

(6) 이 얼용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껑각심과 자기 부갱의 생황이 따라야 한다(16:24). 나 
중에 쫓김율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융 부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훌 얻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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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런데 마음의 표정. 즉 음욕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폼가농한 일이다. 이 
왈가농율 극복활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 자신올 온천히 예수께 맡겨 버리는 철 
저한 자기 부정이다(참조.갈2:20). 예수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융법융 완전히 
준행할 수 없다. 

29. [iI 예수깨셔 최의 첼확7. 삐l황하다는 샤켈용 어옐게 강조하셨는가? (29， 30 컬) 
~(1) 예수께서는 범최로 인해 온 몸이 지육에 댄져지는 것보다는 범최용 유방시킨 신체의 일 

부훌 제거해 버리는 것 꿀 오른쪽 눈이 자신용 설족케 하연 빼어 버리고 만약 오른손이 

법최케 하면 이흘 찍어 내배려는 것이 오히려 휴익하다고 강조하셨다. 

(2) 이 명령은 문자척인 의미로 받아틀여서는 안 된다. 이는 비혹 사랍이 푼자 그대로 그의 
오른 눈을 빼어 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왼 눈으로 죄행 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 결국 예수쩨서는 그 해석에 대한 열쇠활 쭈리에게 제공하여 주셨다. 곧 18:7-9에 다 
소 다른 형태로 이 명령이 반복되어 냐용다. 그 귀철에서 눈파 손은 우리훌 실족케 하 

는 모든 원인틀융 상정하며 대표한다. 

(4) 그러므로 본철의 의미는 ‘너룹 최 가훈데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제거하는 단호 
한 조치룹 취하라’는 뜻이다. 

(5) 따라서 우리 자신의 마융용 끊엄없이 살피면서 정욕이나 타락의 마음이 처음 솟아오촬 
때에 이를 단호히 억누르는 것파 아예 쳐읍부터 죄의 기회풍 피하는 것은 ‘오른손용 
찍어 벼리거나 오른 눈올 혜어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 한편 우리틀은 악의 요소뒀 재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용 말씀에 tJl추어 보아야 

하며 성결의 생환폴 하도록 힘써야 한다(참죠. 녹 1 :75). 
30. c!1 컬혼한 냥자가 융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야혼합 수 없는 이휴는 푸엇인가? (31 ， 32 철) 

(Ã) (1) 이렇게 하는 것은 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혼의 근본 법칙으로 이혼융 허락치 않았지만 부정한 경우에는 이 
혼 사유가 성립됩으로써 꽉별히 결혼 계약 관계가 파괴될 수 있었다 (19:3-8; 창 2:24). 

그 외의 경우 아내와 혈어져 사는 것은 볍거일 뿐이지 이혼은 성립훨 수 없었다. 

(3) 한편 모째는 다른 경우에도 이혼올 허락했다(참후 신 24: 1). 이와 갈은 허락은 하나 

님융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으로(말2:16) ， 그 당시 맥생의 마음이 완약해져서 남자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참 벼렸기 때문에 부당하게 버립 받는 여자픔풍 구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척으로 이 같은 이혼융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과 

규법의 일시척 허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었다. 

(4)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순한 이혼올 징계하셨용 뽑만 아니라 ‘그툴 툴용 한 몸이 될지나 

라’ (19:5) 고 강초하심으로써 결혼에 대한 큐혜환 그 훤래적인 제청에까지 소급시키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혼은 결혼 계약용 깨뜨린 간융의 경우 

외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어떤 다릎 이유로써 자기 아내웰 내어 버리는 것은 ‘저로 간용하게’ 하는 것이 
고， 그 여자가 이와 같이 이혼했융 때 그녀와 걸혼하게 훨 자에게도 간옴케 하는 것이 

다(창조， 륨 7:1-3). 

(6) 이러한 사실융 명심해 붉 때 실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 합당한 책임융 져야 한다( 참조. 

32철;시 50: 18;고전 7: 10. 11). 더우기 척극척으로는 가정융 화목하게 하는데주력해야 
한다(창조‘ 앵 5:22-33) . 

31. [iI 예수찌셔는 뱅째에 대하여 어혈게 말쯤하셨는가? (33 -37청) 
~(l)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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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틀은 하나님쩨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콤 

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은 맹세는 렐 풍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맹세는 지키려 

고 노력융 하지 않았다. 

(3) 그리하여 일상 생활 가운데서는 자연히 녕}늘로’， ‘땅으로’， ‘예쭈살햄으로’하는 맹세 

툴이 자꾸만 늘어가기 시작하였고 23:16.18 에 의하면 심지어 ‘성천으로’. ‘제단으로’ 

하는 맹세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4) 왜냐하연 그틀은 상대에게 어떤 갑명올 주기 위해서 ‘허풍’ 에 지나지 않는 맹세와 수 

많은 약속융 남발하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 맹세하지 아니한 

이상 나뽑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5) 이련 앵풍에 대해 예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윤 외식척인 맹 
세에 대한 금지이다. 예수쩨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격인 앵동에 반대하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한 것융 요구하셨다. 

(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청에 따라 실로 우리의 대화는 청칙해야 되고. 우리의 성 
홉용 진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윤 성홈에 의존하며 맹세가 천한 성홈용 보완할 수는 

없기 때품이다(참조. 장 10:19). 
32. [!1 구약의 홉수법 (f월홉法) 에 대한 예추 그리스도의 견혜 (見解)는 어쩌한7} ?(38-42 철) 

fAl (1) 자비홉고 판대하게 할 것융 말씀하셨다. 
(2) 그련데 원래 융법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랍률이 저지론 최의 크기 이상의 대가룹 

엄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륙 금했는데 그것은 사랍들로 하여금 개인척 보북용 방지하 

여 주기 위해서였다; 

(3)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사랍에게 고용융 주기 보다는 차라려 자신이 손해활 기꺼이 갑 

수하라는 태도로 율법올 재정립하셨다. 용롤 주님은 이것융 개인객인 모욕에 적용하신 

것이지 단체나 국가간에 적용하신 것은 아니다. 

(4) 한면 북수는 자신과 상대방의 감갱융 더욱 악화시킬 따룹이다. 그 결과는 명화가 아니 

라 뿌리 깊은 분쟁이 된다. 진청으로 ‘왼편 뺨도 룹려’ 대기 위해 믿음과 사랑이 요구 
된다. 

(5) 이 사랑은 우리가 다치더라도、 내척으로 악하게 되는 것보다 외척으로 상처입는 것이 
낫다는 것융 의미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샤랍이 냐에게 어떻게 행동해 용 것인가활 생각하지 말고 그리 
스도께서는 내가 무엇올 하기훌 원하시는가에 따라 생각해야만 한다(참촉 요 13:34). 

33. [!1 예수깨셔는 이웃 사황에 대빼 어벌 쩌료운 계명훌 추셨는가? (43.44 갱) 
fA) (1) 예수에서는 ‘네 이웃옳 사항하고 네 원수광 미워하라’는 구약의 북수법척 규혜(참조， 

출 21:24; 레 24:20)륜 초뭘하는 새로훌 사랑의 계명으로서 ‘너희 웬수광 사랑하며 
너희왔 핍박하는 자룹 위하여 기도하라’ 는 말씀융 주셨다. 

(2) 그런데 용법의 본래척 의미는 결코 원수황 미훼하라고 한 것온 아니었다. 다만 인간 
이 그 의미월 축소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콸 낳고 발았다(참￡ 홉 23:4.5). 

(3) 예수께서는 이러한 새 계명융 주심으로써 용법의 본래 의미활 찾아 주셨다. 이처럼 그 

리스도인의 사량이란 감정에 따라 확우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초건척으로 실천 

해야 한 의무이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흉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4) 한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예수째서 칙컵 본융 보이셨는때 이는 우리가 그훌의 원수되 

었융 때 그분이 우리륜 샤랑하셨다는 사실이 장 대변혜 주고 있다(홉 5:10). 

(5) 그러므로 쭈리는 우리룹 저주하는 자월 축꽉하고 그틀에게 션용 앵하고 그동융 위해 
기도함으로 이러한 예수의 사랑용 나타낼 수 있다(참조. 톰 12: 16-18). 



34. 잉 하나념의 자녀률윤 혜 훤수률 샤랑빼야 하는가 ?(45-47 철) 
[Ã] (1) 하나님용 닮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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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부엇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융 본받아야 한 
다. 측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언에게 골고루 윤혜참 허락하시는 것처럽 자녀된 자룹 
도 그 행하심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사악한 자뜰에게도 하나넘께서 은혜융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앵합 바홉 가르치고 있는 실제척 모본(擬本) 이다. 

(4)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흡다용 자쩨월 불 수 
있다. 우리가 고동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아흘다훈 자세훈 결코 
가질 수가 없다(16:24).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 

35. (!1 하나념의 자녀률이 지향빼야 할 의(홉)의 목표갱윤 에다언7(? (48 쩔) 
[Ã] (1) 이러한 목표는 ‘하늘에 계신 너회 아버지가 온전하성파 같이 너희도 용전하라’ 는 말 

씀에 잘 나타나 었다. 

(2) 결국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은혜와 거룹에 있어서 완전윤 열망하고 지향해 나가는 데 

(벌 3:12-14) 었다고 월 수 있다. 

(3) 그렇지만 온전합이란 말은 단순히 죄릅 짓지 않는 상태룹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자녀로서의 철저합과 성숙올 의미한다(창조， 앵 5:15). 
(4) 이러한 사실용 흉해 우리들은 하나넙의 의픔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믿음 

과 인격흘 도야(뼈治) 할 수 있는 성도갈이 되어야 한다. 

연꾸자료 

산상 수훈(山上훌칩11)(꺼| 대한 이해. ‘산상 수훈’이딴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公生灌) 초기에 갈캘리 호수 주휘의 어느 한 산에셔 
유대인 우리틀에게 랭한 설교 (1철; 7: 27;녹 6: 20-(9)를 일컬는 딸 
이다.그련데 이 설교륜 가리켜 폭l혈히 ‘수훈’(重해11)이라고 칭하 

는 까닭윤 그 내용이 후세에도 킬이 전수되어 뭇 사랑이 교훈융 

받융 수 있는 주욕(珠玉) 창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상 수 
훈윤 내용상 다음과 같이 크게 다셋 단락으로 구분될 수 였다'. CD 
여밟 가지 복 (3-12철;녹 6:20-26) @ 성도의 생활과 구약 융법 
(13- 48캘;녹 6:27-36) @ 구제， 기도. 금식 (6: 1-34) @ 순전(純全) 
한 삶의 원 리 (7: 1-12;놀 6:37-(2) @ 결혼척 교훈 (7:13-27;녹 6: 
43-(9) ，그런데 이상과 장은 내용용 사생상 구약의 융법윷 재해석 

(再解釋)하고 그 폭과 갚이활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였다. 이 갈윤 

정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갱율 발고자 하는 대로 너 

회도 냥용 대챔하라 이것이 융뱅이요 션지자나라’ (7: 12) 라는 말 
에셔 보다 단적으로 드러냐는데 우려는 이 말씀을 가려격 얼명 황 

금품’ (짧훌律)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제 6 창 하나념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생활 

단락구분 1.4 구저|이| 대힌 홉바를 태도꿇 가르치시다 /5- 8 기도의 자세에 대힌 교훈 /9.13 주기도문/U 
-15 용서에 때한 피흘 /16.18 금식하는 자의 마옴가짐에 대힌 교훈 /19. z4 히늙에 재물률 쌓도쪽 뀐면히 
시다 /25.34 모든 염려쩔 추께 밍기2f 

I 사항에게 보이려고 그툴 앞에셔 너희 의용 행 
치 않도욕 주의하라 그앵지 아니하면 혀늄에 계 
신 너희 아버지쩌 상용 얻지 롯하느니라 
2그러므로 구재함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랍 
에게 영광융 얻으려고 희당파 거리에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환융 왕지 맙라 진싣로 너회 
에게 이르노니 져펴는 자기 상융 이미 받았느 

니라 
3너는 구재앙 째에 요환손의 하는 것용 왼 
손이 모르게 하여 
4네 구쩨함이 용댐하게 하라 용맘한 중에 보 
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5 .9:. 너회가 기도함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갈이 
되지 말라 져회는 사랍에게보이려고 희당과큰 
거리 어귀에 서셔 기도하기끊 좋아하느니라 내 
가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져회는 자기 상 
융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함 때에 네 많방에 참어가문용닫 
고 은밀한 중애 계신 에 아배지께 기도하라 은 
밀한 중에 보사는 네 아배지쩌셔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합 때에 이방인파 강이중언 부언하지 
멜라 저회는 완용 많이 하여야 흘으싣 풍 생각 
하느니라 

8 그러므로 저희웰 본받지 방라 구하기 전에 
너회에게 었어야 합 것융 하나님 너희 아버지 
쩨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찍는 이형게 기도하라하늪에계 
신 우리 아버지여 이읍이 거훌히 여김용 받으 
시오며 

10 나라이 입하융시며 똥이 하늪에서 이룹 것 
검이 땅에셔도 이쭈어지이다 ” 오늪날 추리에 게 일용함 양식융 주융시고 ’2 우리가 추리에재 최 지용 자월 사하여 줌 
것강이 우리 최합 사하여 주융시고 ’3 우리활 시험애 툴게 하지 마융시고 다만악 
얘서 구하융소셔(나라와 권에와 영팡이 아버지 
혜 영원히 었사융나이다 아엔) 
14 너희가 사랑외 파싱용 용셔하면 너희 천부 
쩨셔도 너회 과실융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회가 사합의 파성훌 용셔하지 아니하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파섭융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 

16 급식함 때에 너펴는 외식하는 자콜파 칼이 
슬픈 기색용 내지 맙라 저회는 금식하는 것융 
사랍에께 보이려고 염물융 흉하찌 하느나라 내 
가 진싣로 너회에재 이르노니 저회는 자기 상 
끓 이미 받었느니라 

17 너는 급식함 때에 머리에 기용융 바르고얼 
굴융 씻으.라 

18 이는 급식하는 지울 사함에께 보이지 않고 
오직 용믿한 중에 체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 
려 함이라 용밍한 충에 보사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회원 휘하여 보용용 땅에 쩔아 두지 말 
라 거기는 좁파 동홉이 해하며 도척이 구멍용 
짧고 도척웰하느니라 
20 오칙 너희읍 휘하여 보용용 하늪에 낳아 두 
라 거기는 종이나 풍짝이 해하지 옷하며 도척 

이 구명융 짧지도 뭇하고 도척철도 못하느 
니라 

21 네 보용 있는 그곳에는 네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용 홉외 동햄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 
면 은 쯤이 빼융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용이 어두용 것이니 그러 
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연 그 어두용이 얼 
마나하겠느뇨 

24 한 사합이 두 주인용 생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훨 이훼하며 져풍 사항하거나 혹 이용 중 
"31 여기여 져풍 경흩l 여김이라 너회가 하나님 
과 쩨끊융 컵하여 성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께 이르노니 목숨융 
위하여 무엇융 찍용까 무엇용 마실까 용용 위 
하여 무엇융 업용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읍 
식보다 중하지 아나하여 용이 의확보다 증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찌당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 
고 창고에 모아 룹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 
셔 기르시나니 너회는 이것릎보다 귀하지 아니 
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광한자 
나 더할 수 었느냐 
28 또 너희가 이쩌 의쩍융 위하여 염려하느냐 



·단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짱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회에게 딩r하노니 암로몬의 
모든 영팡으로도 업용 것이 이 꽃 하나만 갇지 
옷하였느니라 

30 오늪 었다가 내얼 아궁이에 던지우는 픔용 
도 하나님이 이렇찌 입히시거든 하융며 너희일 
까보냐 믿융이 적은 차감아 

31 그러효로 염려하여 야르기합 무엇융 역풍 

l.tÐ환장의 중생 내용윤 푸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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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무엇용 마실까 무엇용 업용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활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 
쑤께서 이 모든 것이 너회에게 있어야 항 줌용 

아시느니라 

33 너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용 구하 
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융 너회에께 더하시리라 
34 그러묘로 내영 업융 휘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얼윤 내일 염려항 것이요 한 날 괴로용온 
그날에 쪽하니라 

(Ä) (1) 본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틀의 외식 (外險) 된 행위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2) 욕혀 그틀의 구재 생환과 기도 생활. 금식 생활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이러한 생활이 
옳지 않음에도 월구하고 당시 대다수의 사랍틀은 이러한 행실융 따르려 했었고 권하기 
까지 혔다. 

(3)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왜냐하연 우리 모두가 이런 
파오흘 쉽게 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찍식하는 자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로 죄륜 갑추고. 대신에 모든 사랍들에게 높 

엄올 받을려는 자이다. 

(5)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진싣하^I 못했고 정직하지 봇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 

이 아니라 샤합즙의 칭송올 받기 위해 옳법올 지켰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용은 내연 

으로부터 냐와야 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척도에 비추어 과연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 

한지월 시험해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행위는 외식으로 가특 차 었지는 않은가? 

2. tÐ 의률 행하는 데 있어셔 엄하기 쉬운 과요에 대혜 예수께셔는 어떻게 권연하셨는가? 
(1 철) 

fA1(l)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회 의룹 행치 않도록 주의 
하라 그렇지 아니하연 하늘에 계신 너회 아버지께 상올 얻지 옷하느니라’ 고 하셨다. 

(2) 그런데 이 말씀용 잘못 이해하면 앞에 언급된 ‘이같이 너회 빛융 사랍 앞에 버취게 하 
여 저회로 너회 착한 앵실올 보고 하늪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융 돌리거l 하라’ (5 
:16) 는 권연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고 여기기 쉽다. 

(3) 그러나 이 두 귀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는 외식하는 자틀이 자신의 
영광융 위해 타인옹 의식 하여 의블 행하는 경우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께 영팡융 흉리 

기 위해 의(션행) 표 행하는 것이다. 

(4) 컬국 외식하는 자깥은 자신의 행동올 보고 있는 많은 사랍의 눈만용 의식하는데 이는 

내척 의마와 그것의 참된 가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5) 따라서 그틀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융 구했으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랍들의 칭찬 속에서 

이미 상올 받은 것이다. 

(6) 이 같은 선행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는 것은. 그틀이 속으로는 자신들의 영팡융 찾 

고 있으면서도 하나닝의 영광올 구하는 척하는 이중성용 하나님은 가중히 여기시기 때 

문이다. 

(7) 이 문제는 두 가지 보상.특 일시적인 사람의 청잔과 하늪에 계신 아버지의 칭찬 종에 

서 어느 하나흉 션택해야 하는 문제아다. 인간의 영팡이란 오래 가지 않으므로 사람품 

의 칭찬용 받기 위해 사는 사랍은 어리석은 자이다(참조，벤전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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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Ð 구재활 빼 의식하는 자가 나활융 j뿜는 이유는 푸엇인가? (2 첼) 
~(l) 그룹은 구쩨 사업올 할 때 나웰융 합어 대중들에개 알립으로써 그룹로부터 영광올 얻 

고자 했다. 
(2) 뿔만 아니라 서기관파 바리새인톱은 그 당시 사랍들이 자주 모이는 네거리와 넓은 광 

장에서 구제품이 든 조그만 바구니웬 건네 주곤 했다. 

(3) 이련 행동은 많은 사랍툴융 자기의 종인으로 삼으려는 전시 효과로서 그뜰은 이것이 

가난한 자듬올 콸러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핑계룹 댔지만 속엠윤 박수 갈채와 인기 

뭘 노리는 태 었다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4) 이처렵 사합의 눈올 즐겁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융 판단하고 인정해 

주실 것융 바라지 않는다는 맏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 효과환 노라는 사랍들은 

지금 그흘의 보상용 이미 받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연하다. 

(5) 이련 현상은 오늘날에도 폰재한다. 많온 사랍틀은 하나님께 영광융 활리기 위하여 사 
랍융 톱기 보다는 대중의 인기원 얻기에 전념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이릅이 자선 명단 

에 기똑되지 않으면 기부금용 취소하기까지 하는데 이는 철저하게 전시 효과만용 노리 

는 인간 심리의 완악성용 잘 드러내 주는 실례(뀔例)라 할 수 있다. 

(6) 이렇게 전시 효과찰 노리는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창된 자선의 행위홉 하 
도록 힘써야 한다. 참된 자션은 모든 위선융 배제하고 가난한 자가 합당하게 도움융 

받도록 하는 데 었다(참촉 앵 5:1.2). 
4. CÐ 구체합 혜 에떻게 행하야 하는가? (3.4 철) 

fAl (1) ·오를손이 하는 것올 왼손이 모용’ 만큼 은밀하게 해야 한다. 
(2) 오환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초차도 은밀히 행하여 
야 한다는 말이다(참조.25:37-39). 

(3) 설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융 다흠 사랍이 알도록 해서는 안 훨 뽕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많픈 판심올 보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만섬 

과 자족감용 가지는 것은 사랍틀 앞에서 허영과 곁치레와 같이 위험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마음쏠 다하여 구찌할 수 었는 마읍가점용 가져야 한다(참초， 
녹 11:41; 앵 9:36). 하나님께서는 은빌한 중에도 모두 보사고 제신다(참조.25:31-46; 

룹 2: 16). 
5. 힘 외식하는 자는 기도활 혜 에떻게 하는가? (5 철) 

~(l) ‘사랍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월’ 좋아한다. 
(2) 그련데 성경 아무 곳에서도 공척인 기도(대하 6:14-42; 느 9장;행 4:24-31)흘 정최하지 

않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개인적인 기도도 정죄하지 않는다. 더우기 바리새인 

파 세리룹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최가 되지 않았다(녹 18:9.10). 
(3) 다만 주께서 청최하고 계신 것은 다용아닌 과시(諸示)하기 휘한 기도였다. 이러한 기 

도는 사랍릎에께 보이고 영팡폴 얻기 위해 가장 번화한 장소에서 자기 개인의 문제룹 

놓고 간구하는 앵위활 말한다(녹 18:9- 14). 
(4) 이련 기도풍 하는 자틀은 이미 많은 사랍·뜰의 칭찬으로써 상훌 받은 것이나 다릅없기 

때문에 사랍의 칭찬올 많이 틀으면 잠융수록 그만륨 하나님의 상은 척어지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용 통해 우리물운 다륜 사랍융 의식하여 형식척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용답받지 못합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깔 사게 된다는 것융 명심해야 한다. 

꽉히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만의 대화임융 기억하고 보 

다 온멀한 가운데서 신령과 진갱으로(요 4:23.24) 기도드펠 수 있어야 한다(창조，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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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46， 47; 녹 5:15.16;6:12;22:41 ， 42; 앵 10:9). 
6. c!1예수깨셔 쩨시하신 기도 장소와 마용가챔윤 애연 것인가? (6 철) 

1Ã)(1)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줍어가 문융 닫고 은벌한 중에 계신 네 야에지께 
기도하라’고 제자틀에게 가르치셨다. 

(2)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효}는 장소로서 개인잭인 기도실융 갖추어야 환다거나 공척인 기 

도 곧 대중 기도플 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3)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근본 의도는 기도하는 장소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기도 
하는 자의 마음가짐올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4)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플이나 용법주의자툴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거l 기도웰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랍의 칭찬용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는 경건 그 자체보다는 경건으로 인한 명성에 더 판심이 었었던 외식적인 기도 자세릎 

지척하셨고 (5 절)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곱방올 제시한 것이다(5:29， 30). 

(5) 한연 바리새인툴 뿐딴 아니라 인간잘에게는 어느 누구콸 막론하고 자기의 선행이나 장 

점올 다른 사람틀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자기 현시욕(自己顯示愈) 이 있기 u~련이다. 

(6) 그러므로 우리틀은 최대한 이러한 욕망원 섯재하고 오직 하나님올 의지하는 신설한 심 
령으로， 은멀한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기도룹 드렬 수 있는 성도릎이 되어야 

한다(창조.상상 15:11 ; 왕상 17:19,20; 단 6:10; 막 1:35;6:46， 47;녹 5:15,16;6:12;9:18 
;행 10:9， 3이. 

7. c!1 야방언의 기도 태도는 에며하였는가? (7 캘) 
뼈(1) 그들은 기도할 때 종언 부언(파당따즙)하여 받옵 많이 혜야 하나님께서 그픔의 간구 

흘 플으실 줄로 생각했다. 

(2) 한편 긴 기도라고 해서 항상 잘옷된 것은 아니다(창조. 대하6:14-42;느 9장;시 18 , 89 
， 119편) . 

(3) 그런데 이방인틀은 저회가 기도·암 낀게 하고 크게 하면 할수록 저회가 바라는 일에 성 
공할 기회흘 누혈 확플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푼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다(창촉황 

상 18:25-29). 
(4)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두드러지고 열렬한 기도툴 가운데 상당수는 간결하 

고 명료하다. 예릎 틀연 모세(춤 32:31 ， 32) ， 솔로몬(왕상 3:6-9) ， 엘리야(왕상 18:36， 

37) , 히스기야(왕하 19:14-19). 스데반(행 7:60) 의 기도가 그런 종류에 속한다. 

(5) 정작 참된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융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척으로 그 마읍 자세우터 외식폴 피해 

야 한다(참촉 히 5:7). 
8. c!1 왜 충언 j흙언하는 이방안의 기도훌 본받아셔는 안 되는가? (8 철) 

1Ã)(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야마 각자의 요구할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할 때 구태여 이방인뜰과 같이 필요 없는 말틀올 중언 부언하는 것은 오히 

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므로、 결코 그둡의 기도룹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의 필요활 감활하신다(대하 16:9). 또한 그분은 종 

종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용당하시며(사 65:24)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앤 3 
:20). 

(3) 만일 하나닝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뜰이 요구하는 것융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 

것이 그뜰에게 펼요가 없거나 그될에게 좋지 않은 것임융 잘 아시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우리틀은 하나님께 기도옳 드혈 때 자신의 처지륜 나타내는 말융 길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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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드혈 때 우리는 그분에게 ‘주여 나의 모 

든 소원이 주의 앞에 었나이다’ (시 38:9) 라고 말해야 한다. 
(5)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항 때 말용 많이 하거나 킬게 하는 것에 의혜 영향올 받지 

는 않으신다(창죠， 전 5:2). 실로 가장 능력 있는 간구는 ‘말항 수 없는 탄식. (쯤 8:26) 

으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올 내려서는 안 되며 겸손한 마옴으로 요청 

윷 해야 한다(창조， 시 86: 1). 

9. C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률에게 기도용 가르치신 이휴는 푸엇인가? (9 첨) 
!Al (1)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쩨자좁에게 기도하는 방법올 가르치기 위해 제시한 가장 이상적 

인 기도의 한 모댐 (model)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너회는 이렇게 기도하 
라’는 귀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라’ 에 뼈당되는 헬라어 〈프로육케스데〉는 현제 시쩨흉 나타 
내는 명령법 동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계속척 의미활 가지고 었다. 이러한 사실 

로 보아 주기도문은 예수쩨서 단지 그 당시의 제자들융 대상으로 가르천 것일 뽑만 아 

니라 장차 모든 성도툴에 의뼈 계속 반복되어지기활 훤하시는 의도로 가르쳐 주신 기 

도엄올 알 수 있다. 

(3) 그렇지만 예수때서는 갱확히 주기도문에 나타난 말틀만 사용하고 다흘 말툴은 사용하 

지 말라고 하신 것용 아니라 다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4) 이 주기도문은 약 3 째기 이후부터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는 주기도문의 근본적인 목척은 사라지고 주께서 청최하고 계셨먼 형식주의 팔 아무련 

의미 없이 습판척으로 주기도문융 암송하는 태도로 말마암아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할 경우가 었다. 

(5) 그러나 우리를은 아우리 반복되는 기도라할지라도 결코 근성으로 행하지 말고 예수께 
서 보여 주신 기도의 모본(傑本) 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활 

가져야 하겠다(참조요일 5:14). 

10. CÐ 주기도운의 욕갱윤 푸엇인가? (9-13 철) 
!Al (1) 이 기도는 이방인의 중언 부언하는 기도와는 대조가 된다. 기도 자체가 그다지 킬지도 

않고 간략하며 진실성이 내포되었다. 실로 하나님이 혈납하실 만한 기도인 것이다. 

(2) 한편 하나님은 바얄의 추총자똘。l 효소했던 것과 같은 팡란척인 자태웰 훤하지는 않으 

신다(참촉 왕상 18:25-29). 
(3) 왜냐하면 하나님온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융 아시며 은밀한 가 
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띔 기용이시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도는 하나념에 껄교하는 

듯한 형식도 있는데 그와 칼은 자세는 대단혀 잘못된 것이다. 

(4) 또한 우리는 기도항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렵 기도해셔는 안 된다. 더쭈기 하나 
님이 도와 주시기웰 원치 않으시는 것같이 하나님올 대해서도 안 된다. 단지 우리의 마 

융이 훤하는 것융 확신 있게 하나념께 아뢰면 되는 것이다(참촉 막 11 :24). 
1l.CÐ 주기도문의 내용융 구환하예 생명하라 (9-13 청). 

(Ã)(1) 하나넙께 판계된 간구잡: 
@ 하나님의 이흠 첫번째 간구 9 절 하반절 
@ 홍치 두밴째 간구 10철 상반철 

@ 뜻 세번쩨 간구 10절 하반철 

(2) 우리에게 판계된 간구뜯 : 

@ 우리의 얼용할 양식 네번해 간구 11절 

@ 최 혹은 빚 다섯번왜 간구 12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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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훤수 여섯번째 간구 13절 

(3) 첫 세 간구틀은 하나님의 영광융 나타내고 었고 나머지 세 간구는 우리의 휩요한것흘 

에 대해 말하고 있다. 꽉히 우리의 육체쩍인 필요(네번째 간구) 뿔만 아니라， 영객인 

필요(다섯번째와 여섯번째 간구) 까지도 포함하고 었다. 

(4) 더우기 현재의 휩요(네번째 간구) 황 비훗해 우리의 파거와 관련된 필요(다섯번왜 간 
구) 와 또한 미래의 훨요(여섯번해 간구) 까지도 포합하고 었다. 

(5)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 있어서 기도의 주혜가 일인청 복수형(‘우리가’. ‘우리의’. ‘￥·리 
에게’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기도가 간구하는 자 뿔만 아니라 형제 및 이훗률까지 

도 운혜의 보확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융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이 간확한 

주기도문에 다 포항되어 었다는 사실로 보아 이것응 실로 쭈리 기도의 완벽한 모형이 

아닐 수가 없다. 

12. tÐ ‘하늪에 채신 우리 아버지여’한 합의 의미는 푸엇인가? (9철) 
f!l (1)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었는 자툴만이 부월 수 었는 톡첨척인 쭉권이다(참촉요 1 :12; 

용 8:14-17; 갈 4:6;고후 6:18;요얼 3:1.2). 
(2) 그러묘로 이 모형척인 기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똘만을 위한 것이라 

는 사실이 불명해진다. 

(3) 한편 이 주기도문의 셔두에는 직접척으로 예수 이홉융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분명히 합혹되어 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용 자가 없기 때훌이다(요 14:6). 

(4) 또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친멸하심이 나타나 었다; 하나님용 차기 자녀와 가까이. 무한 

히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훌옹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융 아버지째 

아뢰기 위하여 아버지의 보확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었다(창조.히 4:16). 

(5)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용 하나님께 대한 겸외심융 앓 
어버려서는 안 된다(천 5:2)는 것이다. 여하픈 우리가 하나님융 아버지로 부흉 수 있 
는 것온 크나큰 용혜이다. 이 은혜활 엄의로 져버리면 우리에게는 멸망만 었융 뿔이다. 

(6) 그허므로 우리는 이 온혜에 갑사하며 사항과 정외， 겸손파 인내끓 포함한 모든 경건한 
자째로 우리의 아버지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창죠， 시 31:19}. 

13. tÐ 생청에 나타난 하나념의 이톰에 대혜 첼명하라 (9철). 

f!l 
. 。l {양 외 '.' : 'D1 생 경 해 철 

여효와 스스로 있는자 홉 3:13， 14 

여효와 쩨바오트 만군의 여효와 삼상 1:3 

여효와 앨 게용로트 보북의 하나님 댐 51:56 
여효와 나케 멸망시키는 여효와 첼 7:9 

추 르 반 석 A~44:8 

데오스·데이오스 신(神) 행 17:29 
아도나이 주(主) 구약 성경의 입후 

퀴리요스 주(主) 신약 성갱외 전반부(숲般部) 

데요.태스 신생(神홉) 팔 2:9 

테이요테스 신성(神홉) 륨 1:20 
옐려용 지폰(至월)하신 자 시 18:13 
후프시스토스 가장 높윤 곳 21:9 
카도쉬 거푹하신 주 시 71:22 
차다크 의로우신 하나님 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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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보르 천능하신 자 신 10:17 
압 아버지 시 88:26 
파테르 아버져 요 5:17 

샤따트 심판하시는 자 창 18:25 
가압 구축자(救圍者) 용 19:25 

야샤 구필자 사 43:3 

소태르 구주 녹 1:47 

팡라트 건지사는 자 샤 18:2 
마젠 방때 시 3:3;18:30 

에양푸트 힘 시 22:19 
햄 전농하신 자 시 50:1 
옐로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넙 훌 18:11 
웹 로이 갑활하시는 하나닝 창 16:13 
엠리용 지폰(至뼈)하신 자 시 18:13 

행 옐용 지(가 고장 (至강짧한) 하 자신) 자 사 14: 13, 14 

웹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 17:1 
헬 융합 영훤한 하나님 ".40:28 
햄로힘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렐 11:20 

14. 핀 ‘하나념의 이홈용 거확하체 한다’는 것용 에훨거l 하는 갯융 밭하는가? (9 쩔) 
~(l) 하나님옴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용 폴리고i 그폼융 영화홉게 하며 놓이는 것융 말한다. 

(2) 먼져 하나님의 이홉용 거품하케 하기 위해셔는 하나님의 이륨이 지년 의미에 대한 단 
순한 지척 지식보다 실철척인 태도들이 요구된다. 

(3) 그것은 겹손한 마읍과 감사하는 마읍과 정외하는 마용이다 이러한 마용흩용 통해 우 
리는 하나님융 놓힘 수 있고 그분만이 영팡융 받융 분이라는 신앙 고빽이 나융 수 었 

는 것이다(참혹고전 6:20). 

15. C!I ‘나라이 엄하홉시며’ 란 에헌 의마훌 지니고 었는가? (10 컬) 
엠 (1) 이 간구의 요갱온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형으로 자신의 능력융 보여 주셔셔 인간률의 마 

음이 그분의 의(짧)에 순총할 수 었도확 하고 이 지상에 편만해 었는 악의 세력툴융 

그분의 뭇에 따라 청돈시켜 달라는 뭇이다(참조. 계 22:2이. 

(2) 흑 이 간구는 하나님에 그분의 왕권용 앵사해 좁 것융 요청하는 풍시에 샤랍툴에게 하 

냐님 나라의 멍에꿇 젊어지도록 하여 달리·는 이충척 의미를 지닌다(참촉 11:29). 
(3) 청작 활의와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넓재 돼져셔 악의 세력흘이 추방 
되고 융바흔 정의가 심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힘써야 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멍에 지는 것융 두려훼해셔는 안 된 

다(참조.11:30).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재립풍 고대하는 성실이 있어야만 한다(참조， 살 
전 5:6). 

16. c!1찌벤째 간구인 ‘풋야 하늪애셔 야훌 갯장이 빵에셔도 이루어지야다’는 에면 의마 
인가? (10 철) 

~(l) 하늘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참초， 시 103:20) 쳐럽 j츄리훌도 땅 
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해 당라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얼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웰 웬해셔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쭈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3) 한편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먼저 모범융 보이였는데 이러한 사실용(녹 2:51， 5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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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7:4; 벌 2:5-8; 히 5:8) 갯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융사고 아버지의 원 

대로 하융소서’ (26:39) 라고 하신 기도에 찰 나타나 었다. 
(4) 이처럼 우리도 간구항 때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융 행할 수 있께 하용시며. 당신의 뜻 

에 대한 바른 지식파 그것에 합당한 순종의 은혜웰 주시융소서’ 라는 간구홉 해야 하며 

그대로 지키기훌 힘써야 한다(참촉수 1 :8). 
17. c!1추기도훌얘셔 네번째 간구의 내용파 그 의미는 푸엇언가? (11 컬) 

fÃl (1)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용 주융시고’ 이다. 
(2) 그 의며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펼요로 하는 훌융 주융소서’ 이다. 주쩨서는 이 
간구쯤 롱하여 쩨자듭에께 자기툴의 소원과 요청융 절제하라고 가르치신다. 실로 이 

간구는 양식용 위한 것이지 사치품용 위한 요청온 아니다(참촉 잠30:8， 9). 

(3) 용본 양식이란 용어쯤 품자척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양식옴 육체척 생활윷 

휴지하기 위하여 훨요한 모든 것융 의마한다. 

(4) 또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훌 전제로 하고 었다 이 신 

뢰는 ‘미래촬 위하여 예비하는 것’ (창 41:33-36;장 6:6-8)융 정최하는 것이 아니고 마 

치 하냐님이 계시지 않는 것쳐렵 ‘미래에 판하여 염려하는 마음’ 이-.:J-. 결국 이러한 신 

뢰는 하나님께 천척으로 의존하여 살 것융 합한다. 

(5) 그러나 냐태하고 태만하게 앵동하며 일용한 양식융 구하라는 외미는 아니다. 먼저 일 

에 대한 자발생이 션행된 다용에 간구가 따라야 하며 반드시 이 간구는 ‘나’ 만용 위한 

것이 아나고 ‘우리’ 흉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6) 세계 도처에서 기아에 허댁이는 민족률옹 생각해 보라. 갱착 우리는 이 기도왕 할 수 

있다는 데도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전세계에 었는 모든 성도룹의 필요 

도 여기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틀은 합께 하냐의 하늘 가족융 구생하고 있기 때문이 

다(엠 3:14). 
(7) 그련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행동은 단지 먹용 양식만 있다고 해서 만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의 양식에 주리지 않도륙 갈급한 심령융 가져야 하고 
그것융 구하기에 힘써야 한다(참촉 암8:11). 

18. c!1우리의 용셔합확 하냐념깨셔 최흩 사해 주시는 갯파 에면 판찌용 가지는가? (12철) 
fÃl (1) 여기에서 먼저 밝혀 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최풍 사합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 

니라는 것이다 

(2) 실로 최 사합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 족 하나님의 윤혜(엠 1:7) 와 궁훌(18:27)그리 

고 자바(녹 18:13) 에 근거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쭈리가 다륜 사랍틀융 용서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용서해 주는 일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융 밭용 수 없다(14， 15 절). 그것은쭈리에게 있 

어서 죄 사합융 받는 데 철대척인 초건이다. 
(4) 결국 구훤융 받는 데 었어서 신앙과 신앙의 표현흩 충의 하나인 용셔하는 일은 부딪치 
고 실천해야 할 필수척인 조건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융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융 믿어야 할 뿔만 아니라 다른 사 

랍용 용셔할 출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월 대신하여 이련 얼융 하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융속에 믿읍과 용서하는 일의 씨팝 심으시는 붐은 하나님이시다. 

(6)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숙한 것이 
지 쭈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신 32:35; 용 12:19). 

(7) 더추기 예수께셔 직접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융 보여 주셨기 때문에 쭈리가 용셔해야 하 

는 것용 당연한 일이다(창조. 녹 23:34;요 13:12-15;엠 4:32;5: 1， 2; 골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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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i1 우리가 켜률 저었더라도 그리스도의 빼흑율 용하여 이며 께풋빼졌는대 그 후얘도 빼 
빼옐 획 샤함율 받기 위하여 계축 기도혜야 하는가? (12 갱) 

lA1 (1) 추리가 최 사합 발용 근거는 예수의 대혹척 (代聊的)인 용혜로 단번에 생취되었다는 사 
실에 었다. 이 사실용 철대객인 법칙이다. 

(2) 하지만 우리는 최 사합융 받았옴에도 훌구하고 날마다 최웰 짓기 때푼에 매일 깨꿋합융 
받아야 항 휠요가 었다. 

(3) 한 사랍이 중생의 온혜홉 받는 것은 그 사랍이 그리스도에서 자기용 위혜 베푸신 모든 
온혜황 즉시로 다 체험한다는 사실융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중되어 있는 큰 

온혜에셔 얘일 조금씌 자기의 폼량대로 찾아 가는 것융 가리킨다. 

(4) 실로 최 샤합융 위한 기도는 기도자가 자기 최훌 씻융 수 있는 다를 야우런 방법이 없 

다는 것융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용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혜블 구하는 탄웬이 

라 합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외 최언됩융 확인하여 자신의 상한 마옴융 주님 앞에 내 

어 놓아야 한다(참촉 요 13:10). 

20. 힌 주기도문에셔 여섯벤셰 간구의 내용확 의미는 푸엇언가 ? (13 철) 
fÃl(l) 그 내용은 ·우리황 시험에 훌께 하지 마융시고 다만 악에셔 구하융소세’ 이다 

(2) 이 밭씀의 의미는 ‘우리가 약하여 세상의 생활에서 최짓기 쉬융지라도 쭈리월 시험에 

빡져툴재 마옵시고(참촉 26:41) 우리활 향한 당신의 킬이 무엇이든지 다만 우리월 

악한 자에게서 구하융소서’ 이다. 

(3) 한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범최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시지만(약 1:13) 쭈리룹도 스 
스로 시험에 빠져툴지 않도흡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그련데 우리가 스스로 시헝에 빡져툴게 되는 원인용 대부훌 세상과 긴띨한 판계 속에 

서(참촉고후 6: 14-16) 옛 사랍의 구습융 따라 살기 때푼이다(앵 4:22). 

(5) 실로 구웬받은 최인 각자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견댈 수 있는지.g; 어느 청도 힘든 
시험에 견딜 수 있는지웰 아시는 분은 하나님뿔이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천해오는악(앵 6:12:뻗천 5:8)과 세상(요 15:19)과 자기 
의 육체척 소욕(홉 7:23; 갈 5: 17) 의 공격으로부터 확쩔하지 말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 

도 항상 주의흉 하여 악융 용리치도확 애써야 한다(참조. 몹 16:20;살전 5:23). 

21. ci1추기도운의 송영 j쁨훌얘 대하예 간확하게 첼명하라 (13 청) . 
圓 (1) 그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팡이 아버지께 영웬혀 었사융나이다. 아맨’ 이다. 

(2) 이 문구는 개역 성경에서 활효로 취급되었듯이 대부환의 고대 사본(알렉산드리。k 바티 
캄. 쩨차 사본 풍) 에서는 생략된 부붐이다; 그러나 2 세기 전반기에 기록된 쿄훈집 ‘디 
다커l ’ (Oidache) 곧 ‘열 두 사도의 가르침 ’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삐. 2) 
에는 포합되어 었다. 

(3) 한편 개역 성경에는 ‘대재’ 라는 맙이 빡져 있는데 이는 챔가되어야 옳다. 이 말에 해 

당되는 헬라어는 〈호티〉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못융 가지고 었막 

(4) 여하문 이 송영온 ‘아버지껴l서 황이시므로 아버지의 뜻온 우리룹과 모든 사랍룹에 의 

해 숭총되어야 합니다’ 란 의미월 가지고 있다. 

(5) 진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융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붐의 계획에 순용하여 

영팡융 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6) 이러한 사실융 기억하여 우리릎용 주기도문융 암송합 때 곁코 아무런 생각 없이 습판 

척으로 되풀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팡융 툴리는 마융으로 귀절마다 그 의미용 

째기며 각자의 간구광 대신항 수 었어야 한다 



22. i1 ‘아멘’의 풋윤 푸엇인가? (13 철) 
fA) (1)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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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묘로. 기도홉 마첼 때 ‘아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룹 틀어 
주시리라는 소웬과 확신의 중거이다. 

(3)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동청에셔 모든 것융 한 마디로 종결합으로써， 
세부척인 말에서 우리가 앓어버린 것과 실언했던 것융 총팔척으로 합께 모융 것올 가 

르쳐 주고 있다. 

(4) 옛날 신앙의 션배틀이 모든 기도 끔에 크게 ‘아멘’ 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틀이 기뿔 

마옴으로 경건한 의무활 마칭 수 었기 위혜서는 온화하고 힘있게 기도월 컬론짓는 것 

이 좋다. 

(5) 만일 우리가 이 말에 대해 사도 바용이 지시하는 것처럽 이해심융 가지고 옳바르게 쓴 
다면 좋온 판습이 훨 것이다(창죠. 고전 14:16). 

23. i1하나념의 용셔훌 발으려면 우리돕용 어떻게 행동혜야 하는가? (14， 15 철) 
~(l) 다른 사랍의 과실융 용서해야 한다.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챔(창후 5:1-6;18:27;녹 18:13) 뿐만 아니라 바융의 
가르첨(참초， 홉 3:24;엠 2:8;딛 3:5} 에서도 구원온 인간의 공로에 의하지 않고 다만 

하냐닝의 용혜와 자비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었다. 그러나 이 가르캠은 구원받은 

사랍틀의 항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3) 한편 원어(原語) 성청에는 12철의 ‘죄’환 ‘빚’(헬， 오쩨이레마)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진 융리적인 빚으로서 반드시 쭈리툴이 갚아야 항 의무용 가지고 있 

으며 또 만얼 우리 자신이 지합항 만한 농력이 없으면 그 대가로 형벌융 받아야 한 

다는 의미홉 지난다. 

(4) 반면 본철에서 최는 과실(過失)로 묘사되었는데 이 밥은 진리와 의의 킬애서 이탈됩 
융 의미한다. 이 이탈은 갈 6:1과 용 5:15， 17.18 처럽 온천하게 앵 1:7;2:1 에서와 같 
이 근본척으로 용서받아야 한다. 

(5) 이같이 예수환 용하여 우리가 용서합융 받은 것처럽 우리를도 주 안에 있는 형제틀 뽕 

만 아니라 일반인툴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틀이 되어야 한다(참촉 앵 

4:32). 
24. t!1그리스도언윤 에면 자세로 금식에 엄빼야 하는가? (16-18철) 

fA) (1) 우리륨은 금식항 때 사랍에게 보이지 않고 오칙 온밀한 중에 계신 하나넙께 보이도확 

힘써야 한다. 

(2) 이처럽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도 기도와 구쩨에 대해서 하셨던 동일한 가르챔율 주 
셨는데 이 맙씀 역시 사랍의 바위헬 맞추려 하지 맡고 하나님 앞에 용천하도록 애써라 

는 교훈이다. 

(3) 따라서 ‘머리에 기룹융 바르고 얼굴융 씻으라’ 는 맙씀용 금식할 때에 가져야 활 마융 

자세혈 강초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는 사치월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어색하지 않용 

청도로 중용융 갖추라는 말이다. 
(4) 바꾸어 말하면 금식할 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전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5) 실로 금식용 그 자체의 목척융 넘어서 우리에게 절쩨광 복톨아 주고 육신의 청욕율 꺾 
게 혜출 뿔 아니라 우리로 하여급 기도하고픈 마용융 갖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하나념 
째 회개항 수 있는 겸손한 마용융 갖게 하는 계기월 마련해 주기도 한다. 

(6) 이러한 사실용 용해 우리틀용 ll)단 금식 뿔만 아니라 성도틀의 모든 션앵이. 결코 타 
인융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나라 자신의 생환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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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엄융 깨달융 수 있다(참촉 3쩔) . 
25. c!1 예수께셔는 생.s:.듭에게 에디에 빼훌융 빵아 푸라고 가르치셨는가? (19-21 철) 
~ (1) 먼져 예수께서는 ‘너희월 위하여 보물융 빵에 쌓아 두지 말라’ 고 가르치셨다. 

(2) 왜냐하면 자신의 탑욕만융 채우기 위해 창고에 쌓아 풍 경우 옷감이나 의북온 ‘좀’ (헬. 
세스) 에게 감아 먹혀 빼어지께 되고 동전률온 ‘동혹’ (옐， 셰스) 곧 구리의 산화현상으 

로 생기는 푸른 녹으로 인해 부식되기 때문이다. 뿔만 아니라 도둑룹이 창고에 구명융 

뚫어 도척질혜 가는 것까지 감안해 볼 때 결국 자신의 유익만융 위해 쌓아 둔 채용틀 

은 툴거풍갈이 허무하게 사라져게 마련이다. 

(3) 따라서 예수께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객이 구멍융 뚫지도 못하고 도적 
질도 못 하는’ 하늪에다 보활용 쌓아 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4) 여기에서 ·보용용 하늪에 쌓아 두라’ 는 말은 좁， 동록， 도묵으로부터 안전한 높은 곳 

에다 재불용 쌓아 두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풍 위해 채융용 사용하라는 의며이t:J-. 

록 자신의 째뭄융 혼자만의 혜락율 위해 사용하거나 저축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틀에 

게 골고루 냐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채용용 쌓는 것이다. 

(5) 그련데 언간에게 있어서 용욕(物愈) 이란 참으로 억제하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첨용 분명히 알고 있옴에도 촬구하고 실 

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 이는 성도 개개인의 경우에 뽑만 아니라 오늪날의 한국 기독쿄 전체의 풍초에서도 마 
찬가지인데 예활 픔연 교회 건축. 여러 가지 기념 행사 둥에는 많온 돈용 픔이면서도 

찰쭈한 이웃융 톱는 구제 사업에서는 아주 인색한 반용을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더우 

기 기업올 경영하는 일쭈 성도들이 이 땅의 채용에 눈이 어두훼 져임금으로 노동자틀 

융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올 쩨불(빼佛)하여 많은 사랍틀로부터 비난융 받았던 척 

도 었다. 

(7) 그러나 장차 ‘새 하늄’파 ‘새 땅’ (사 65:17;66:22) 에셔 살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들은 

결코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해 하지 알고 하늘나라환 위해 자신의 재용융 의홉게 사용할 

수 었어 야 한다(창조， 13:44;19:21;’녹 12:33; 덤 전 6:17.18). 
26. c!1 예수째셔는 우라 폼에셔 눈의 존채훌 어떻게 보았는가? (22， 23 철) 

~(1) 예수께서는 눈이 우리 몽용 위한 빛의 근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는 

자. 측 온폼에 빛용 버추기 위해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사랍이 빛융 이용항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때문이다. 따라서 눈이 빛으로 인도 
하는 안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눈 자혜는 몸의 빛 또는 동환이라고 활려질 수 

있는 1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도 추리의 내면 생활에서 눈과 같은 역할융 하는데 이는 양심이 
영척 빛이 들어오는 용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이 없는 사랍온 영척 진리 
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4) 한편 우리뜰온 각자의 지척 욕구에 따라 종교에 판한 많은 지식융 쌓용 수 있으며 혼 

자의 힘으로도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융 깨달용 수 었으나 그렇게 해서 얻은 지 

식이 영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 

(5) 따라서 그에게 의와 최， 믿융파 구원. 속최 동온 단순히 암기되어진 한 단어의 지식으 
로만 남아 있융 뾰이지 실제척으로 영척인 깨당옴에 있어서는 천핵 도융이 되지 않는다. 

(6) 그러므로 우리툴용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컬로 인간의 지식 으로 째랄융 수 없으며 오 

칙 의로운 생환용 똥혜 영혼의 눈이 밝아점으로써 이용 깨달용 수 있다는 사실융 알아 

야 한다(참조. 전 10:14; 효 14:9; 롬 11:33;고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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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Ð 채플과 하나념옳 동시에 샘기지 뭇하는 이휴는 푸엇언가? (24 철) 
fA1 (1) 이에 대해셔 예수께서는 ‘한 사랍이 두 주인용 성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찮 미왜하며 

저훨 사랑하거나 혹 이용 충혀 여기며 저용 정히 여김이라’ 고 비유할 들어 가르치셨다. 

(2) 이와 갈이 쩨한된 인간의 놓력으로셔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하게 되면 다를 부분온 자연 
혀 소흉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채용에 눈이 어두훼 이 세상에 보물융 쌓으려고 노력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첨첨 멀어지게 되며 급기야는 하나님용 버리고 활질의 노예 
로 천락하게 된다. 

(3) 륙허 배금주의(拜옳主鍵)와 물질 만능주의척(~웠짧能主;錢的) 가치판에 의해 지때당 
하고 있는 오늪남의 시대척 상황용 이러한 인간의 본질융 찰 대변혜 주고 있다. 

(4) 이러한 현설 가움데 쌀고 있는 우리틀용 하나님과 용철 중 어느 하나훌 택해야 항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융 믿지 않고 사후(死後) 의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는 훌신자룹옹 

당연한 혐살이 자신의 천부이기 때문에 쉽게 용원용 션택혜 버린다. 

(5) 그런데 하나념융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 위에셔 육신의 삶율 살아야 하기 때품에 용 

철에 대해 초훨하기란 무척 힘률고 어려용 일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사 65 : 
17;66:22) 에 소망용 두고 있는 신설한 생도툴용 오칙 하나념만울 사항하는 마융으로 
‘풍의 꽃’ 과 갈온 인생의 부귀 영화홉(사 40:6-8; 맹전 1:23.24) 과감히 찰라 버리는 신 
앙척 결단융 해야 한다(참초， 수 24:15;뭇 1:16; 시 119:30;녹 10:42; 히 11:25). 

28. 잉 예수쩌셔는 어떤 얼융 위빼 염려하치 말라고 가르치셨는가 1 (25철) 
fA1 (1) 예수께서는 ‘목숨용 위하여 무엇용 먹융까 무엇융 마실까 톰융 위하여 무엇융 업용까 

염려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다. 

(2) 먼저 여기에셔 .목숨’ 과 ‘폼’ 은 인간에게 었어 철대혀이고 우션적인 것이며 용식파 의 
복용 이풍 유지할 수 었도록 보조해 주는 부차척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염려에 대한 예수의 가르첨 속에는 용식파 의복과 같은 부차척인 것에 대한 염 
려보다는 ·북숨· 과 ‘몹· 에 대한 공극척인 해결책 곧 영혼의 구현이 더쭉 충요하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었다. 

(4) 그러므로 우리당용 이러한 교훈용 명심하여， 육체객인 삶만용 위해 귀중한 시간톱융 

소비하지 맙고 영혼의 구원용 위해 영척 양식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한 

다(창죠， 사 55:2; 햄 3:15; 첼 34:14;요 6:51;10:9; 고천 10:3.4; 계 2:7.17). 
29. CÐ 하나념께셔는 생도률융 에떻게 졸보시는가? (26-32 철) 

lAl (1) 예수쩨서는 하나님의 똘보시는 섬리에 대해 두 가지 비휴훌 예로 드셨는데 먼저. ‘공 

중의 새웰 보라 싱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틀이지도 아니하되 너회는 이 

것를보다 귀하지 아니하얘 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훌 내포하고 었다'. <D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툴융 벼훗해 모든 창조물툴율 률보신다~@ 째툴용 인간률쳐렵 양식융 마련하거나 혹 

척하는 데 급급하지 않는다~@ 하륨며 하나냄께서 가장 귀충혀 여기시는 인간이 이러 

한 새보다 롯해셔 되졌는가1@ 컬국 하나님께셔는 새툴과 같이 육체척 양식에 집확 

하지 않는 생도률에께 더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 

(3) 두번째로， 예수께서는 ‘룹의 빽합화’활 비유로 툴으셨는데 그것틀은 언간훌쳐럽 의북 

융 마련하기 위해 수고와 킬쌓융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셔는 모든 꽃 충에서도 가장 

아륨답게， 나아가셔는 솔로몬의 영팡스러운 훗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다 

는것이다. 
(4) 뿔만 아니라 하나념찌셔는 ·오늘 었다가 내얼 야웅이에 먼지우는 훌훌도· 입혀 주시는 
훈이섬융 생각해 홉 때 의복융 위해 지나치께 염려하는 것은 오혀려 하나념융 콸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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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라고도 활 수 었다. 
(5) 그런데 여기에셔 염려에 대한 예수의 교훈융 자첫 잘뭇 이혜하면 쩍고 쌀기 빼한 육쩨 

척 노동이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 여기기 업다; 그러나 이 가르챔용 철코 그련 훗 

이 아나라 먹고 입는 얼융 휘혜 지나치께 염려하는 것용 하나님의 보효하시는 셉리광 

훌신하는 이방안률의 태도업융 의미한다. 
(6) 그러므로 우리툴용 하나님의 룹보심융 굳게 믿융으로써 먹고 업는 얼에 대한 염려환 

버리고 각자에게 맙겨진 사명융 휘해 헌신항 수 있는 성도툴이 되어야 한다(창초，법 4 

:6;멜천 5:7). 

30. 11 생도률이 가창 먼져 구빼야 함 것용 :Jf-엇인7}? (33 컬) 
~(l) 예수째셔는 ‘너회는 먼져 그의 나라와 그의 의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융 너회 

에께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셨다. 

(2) 번져 하나님의 나라홉 구하라는 맙용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확용융 톨고 순총하며 천파하기홉 협쓰라는 훗이며 나아가서 

는 그 나라의 완성융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팡융 위해 살아가라는 의며이다」 

(3) 그리고 ‘그의 의흘 구하라’ 는 귀쩔윤 하나님의 뭇에 온천혀 복총하는 가용데 삶의 의 

훌 추구해 가는 것융 가리킨다. 
(4)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는 먹홉 것파 업융 것융 위해 염려하는 쩌상 충샘의 이방인의 
삶(32철)파는 상반(相反)되는 것으로셔 하나님 중심으로 쌀아야 하는 생도훌의 생활 

규범이라 할 수 었다. 
(5)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웰 아시는 하나님째셔는 비단 벅용 것과 입융 것 
뽕만 아니라 zt자의 삶에 훨요한모든 것융 채워 주시는 것이다(창촉 8철;황상 3:10-

14;막 10:29， 30; 덤천 4:8). 

31.11 우리률윤 ‘내옐 얼’에 대혜 에며한 자쩨료 엠빼야 하는가 ?(34철) 
~(l) 예수께서는 ‘내일 일융 뀌하여 염려하지 발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 

로용은 그날에 쭉하니라’고 맙씀하셨다. 

(2) 이 말온 미래에 대한 훈비와 계획이 휠요 없다는 못이 아니라 ‘내일 얼’ 곧 육체척 삶 
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염려왔 내일까지 미푸는 일윤 성도툴에게 있어셔 야무런 유익이 

없율 뽕 아니라 오해려 하나님께 법최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며이다. 
(3) 한편 예수께서 이쳐럽 근시안척(近짧眼的) 교훈으로 가르치신 것용 그 당시 제자흘의 

믿읍이 약하여 영척으.로 마생숙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셔 그훌용 아칙 혜수 

그리스도의 깊고 크신 진리광 용전혀 깨닫기에는 부쭉하였으므로 예수쩌셔는 그툴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신 것으로 추혹할 수 있다 

(4) 이와 동시에 예수때서는 그의 재자황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촉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윤혜흠 힘입어 쌀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융 암시하고 계신다. 

(5) 따라셔 우리될용 혹시 내얼 째로용 염려나 괴로용이 생걸 가농생이 었다고 항지라도 
결코 이흘 앞당겨셔 염려항 훨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올 감당할 새로훈 용뼈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창조， 시 55:22;68:19;요 14:1 ;옐천 3:14). 

본장의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흉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률 

너흐|에게 더하시리라’ (33절) • 



제 7 창 성도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 가르치시다 

확구훌 1- 6 다릎 사림합 비판하지 밀라 /' 커확힌 것률 욕되게 히지 원라 /1-11 간구하는 자활에게 용 
j답하시는 회나님 111 남훌 대험혀라 /13-14 멸망의 몸과 생명의 운 /16-10 나쁜 mOH흡 맺는 커짓 선지자 
형리하라 131- 11 혀나님의 말씀홉 틀고 그대로 실전하라 I ZB-J9 에수 ·그리스도의 권Ail 있는 가르질흉 

들고 많은 시힘홉이 경틴하다 

1 비판융 받지 아니하려거돈 버판하지 밤라 
2 너회의 벼환하는 그 비판으로 너회가 lll~ 
용 받용 것이요 너희외 혜아리는 그 혜아령으 
로 너회가 혜아렵융 받융 것이니라 
3 어째하여 형째의 눈 촉에 있는티는보고네 
눈 속에 었는 룹보는 쩌닫지 못하느냐 

4보라 네 눈 속에광보가 있는데어찍하여 형 

쩨에게 말하기용 나로 네 눈 속에 었는 티월얘 
께 하라하꼈느냐 
5외식하는 자여 언저 네 눈 속에셔 폼보용뼈 
어라 그 후에야 합히 보고 형제의 눈 속얘서 티 

웰 메리라 
6 거홉한 것융 개애께 주지 발며 너희 진주용 
왜지 앞에 던지지 방라 져회가 그것용 밥로 밟 
고 합이켜 너희홉 찢어 상항껴 염려하라 
7 구하라 그러면 너획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 
라 그러면 찾융 것이요 푼융 두드리라 그러연 
너회에게 열렬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얻융 것이요 찾는 이가 찾용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재 연령 것이 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야룹이 떡용 할라 하면 활 

융주며 
，。 생션융 당라 하면 뱀융 좀 사랍이 있꼈느냐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용 것으로 자식에게 
훌종 알거든 하용여 하늄에 계신 너희 아바지 
째셔 구하는 자에 계 좋용 것으로 주시지 않꼈 
느냐 

12 그러묘로 푸엇이든지 남얘께 대컵융 받고 
자 하는 대료. 너희도 납융 대첩하라 이 것이 용 

법이요 션지자니라 
18 좁용 푼으로 광어가라 명망으로 인도하는 
톨용 크고 그 킬이 넓어 그리로 륜어가는 자가 

많고 ’4 생명으로 인도하는 푼용 좁고 길이 혐확하 
여 찾는 이가척융이니라 

1. 힘흩창의 중성 내용용 푸엇인가? 

15 거짓 션지자릎용 삼가라 양외 웃융 업고 
너회에게 나아요나 속에는 노확웰하는 이라라 
16 그의 옆매로 그장융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용， 또는 엉경퀴에서 무화과환 따겠느냐 
17 이와 황이 좋용 나무마다 아홉다훈 옆매헬 
맺고 옷된 나무가 냐뽕 옐매용 맺나나 

18 좋은 나푸가 나뽕 옐매광 맺융 수 없고 못 
된 나무가 아합다훈 업매용 맺융 수 없느니라 
19 아홉다훈 염얘앉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용에 댄지우느니라 
20 이 러므로 그외 얼매로 그훌용 암리라 
21 나더러 추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툴어강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얘 계신 내 아배 
지의 뜻대로 앵하는 자라야 흩어가리라 
22 그날에 많용 사랍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쭈리가 추외 이흠으로 션지자노찾하여 주 
의 이흡으로 귀신융 쫓아내며 주의 이 용으로 
많용 권놓용 앵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8 그뼈에 내가 져회에재 밝히 합하되 내가 
너희용 도우지 압지 못하니 웰법융 앵하는 자 
품아 내재셔 떠나가라 하려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망용 흩고 앵 
하는자는 그 집융 반씩 위에 지용지뼈로운샤 
랍감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랍이 빨어 그 
집에 부헛히되 푸너지지 아니하나나 이는 주초 
끓 반석 뀌에 놓용 연고요 
26 나외 이 딴융 흩고 행쳐 아니하는 자는 그 
집융 모래 위에 지용 어려색용 사람 강으려니 
27 벼가 내리고 창수가 냐고 ll}합이 활어 그 
집에 부딪혀매 우너져 그 무너챔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맙쯤용 마치시매 무려당이 그 
가르치생에 환해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환고 저희 셔기판훌파 갈지 아니합엄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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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1)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山上훨폐1) 중 마지막 부불으로서 성도툴이 세상융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설제척인 생환 웬칙에 대해 구체척으로 언급하고 었다. 

(2)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장융 흉해 우리됨에게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랍칙한 대인 
관계 (1-5， 12 철) 및 하나님과의 판계 (7-11，20-27철)에 대한 실천척 교훈융 쩨시하면 

서 그의 가르첨대로 실행할 것융 혹구하셨다 

(3) 한편 본장에서 합활에 대한 순총과 실맹이 (24-27철) 이토혹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앵 
합이 없는 믿용은 죽은 믿음’ 일 뿔만 아나라 믿읍이라고 할 수도 없융 만큼 하나님 앞 

에서 아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푼이다(약 2:14， 17， 26). 

(4) 그런데 오늘날의 생도툴 중에는 자신의 믿옴은 자량하면셔 실제 생황에 있어서는 그 
믿융과는 합리 모순된 행통융 일삼는 이융 배반척 (二律背反的) 인 사랍률이 었다. 

(5) 그러나 우리활용 이러한 차툴융 컬쿄 본받지 말고 요직 말씀에 순총하는 것이 참된 믿 

음이라는 사심융 깨달아 보다 신실한 생도틀이 될 수 었도혹 획션융 다해야 한다. 

2. CÐ 배환융 받지 않으려면 우리률윤 에옐께 행흩빼야 하는가? (1 ， 2 철) 
뻐 (1) 이에 대해셔 예수 그리스도쩌서는 ‘비판융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고 맙활 

하셨다. 

(2) 여기에셔 ‘비판’ 으로 번역되어진 멜라어 〈크리네태〉는 단순한 청최나 판단이 아니라 

‘싱판! 이라는 강한 의미륨 가지고 있다. 

(3) 그련데 남융 바판하는 마융은 보용 그 사랍의 잘못융 지쩍해 주는 효의객인 입장에서 
라기 보다 안하 무인쩍(眼下癡A的) 인 교만한 태도나 시기심 혹용 절투심애서 벼훗되 
는 정우가허다하다 

(4) 따라서 남융 비판하는 자률은 그홉의 사악한 마옴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랍틀로부터 

벼환융 톨게 훨 뽑만 아니라 나아가셔는 심판 날에 하나님의 심판융 받게 되는 것이다 

(창촉 2철;홉 2:3:약 2:12， 13;5:9). 

(5) 그러므로 우리률옴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타인융 벼판하지 맡고 보다 경손한 마용으 
로 남융 이해항 수 었는 성도률이 되어야 한다(참촉 장 17:9;홉 2:1;14:4， 13;고천 4: 

5:갈 6:1 :약4:12). 
3. CÐ 납융 배환하는 자률옴 에면 모순갱융 치니고 었는가 ? (3， 4 철) 

00 (1) 이러한 자툴용 대쩨로 타인외 장못에 아주 민감하묘로 형제의 놈 속에 있는 ‘티’ 는 찾 
아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흘보’ 는 천혀 째닫지 못한다. 

(2) 왜냐하면 그툴용 다를 사랍률융 tll판하는 데에만 온 신청융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신 

에 대해서는 천혀 톨아참 겨륨이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티’ (헬. 토 칼포스) 는 지극히 작용 식물생 먼지로셔 여기셔는 아주 작은 컬점이 

나 잘못융 의며한다. 반면 ‘뜰보’는 커다란 나무 둥치월 가리키는 말로 상당히 큰 철 

쟁 혹은 오큐(훌훌題) 황 롯한다. 

(4)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틀은 다를 사랍융 판단하거나 청최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랍칙 

하지 못한 행동엄융 깨활아야 한다. 혹시 어쩔 수 없이 타인융 명가해야 활 경우에는 

먼저 자신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참촉 4 절) 스스로광 비판해 황 수 있는 태도 

가 펼요하다(창죠. 칼6: 1). 
4. 힘 예수 그리스도깨셔는 외식 Ø1-椰)하는 자애게 에혈께 정고하셨는가? (5컬) 

~(l) 얘수 그리스도께셔는 이툴애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셔 툴보월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쩨의 눈 속에셔 티쯤 빼리라’고 경고하셨다. 

(2) 이 맡온 자신이 허용용 가진 자툴은 다흘 사랍융 비판활 자격이 없융 뿔만 아니라 배 
판해서도 안 흰다는 사실용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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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허훌융 가진 자톱용 다륜 사람의 잘옷융 식형할 수 있는 안목이 

컬여되어 었으며 껄사 그것용 가려낸다 하더 라도 자신의 관첨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왜 

곡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창촉 4 철) • 
(4) 한편 창고객으로 ‘외식하는 자’ (빵， 휘포크리테스) 는 원래 ‘혜답자· 혹은 ‘배우’ 왈 가 

리켰으나 후에는 ‘위선자’ 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배우는 극 충에서 자신의 
참모습이 아닌 다른 사랍의 역항융 수앵하기 때문이다. 

(5) 결국 ‘외식하는 자’ 란 내연으로는 용갖 부도댁과 최악섬융 풍고 었으나 컬으로는 가장 

션한 사랍인 듯 앵동하는 위션척인 인격의 소유자로셔 본서에서는 주로 바리째인용 지 

칭하는 밥로 언급되고 었다(15철 ;6:5;15:7;22:18;23:13， 14.15). 

(6) 한연 신앙인툴 중에 지식척으로는 성경의 내용융 많이 알고 있으나 실생환에셔는 그에 
미치지 롯하는 자뜰이 있는데 주로 이련 자흘이 형제툴올 쉽게 정최혜 버련다. 그러므 
로 말씀융 알 뿔 아니라 그것융 실천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겸손과 온유 
와 형쩨 사랑융 용하여 위션과 형제 버난용 극복해야 한다(창조，약 1 :19-27). 

5. c!1재와 빼치에게 푸엇융 추지 방라고 하셨는가? (6 철) 
뻐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것융 개에게 주지 말며 너회 진주활 돼지 앞에 헨지지 말 

라’고 발~하셨다. 

(2) 그련테 ‘개’ 와 ·돼지’ 는 부청한 동활의 대명사로 우월 의식에 사로참힌 유대인촬이 이 
방인룹용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환악한 휴대언툴 몰 하나 

님째 대척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융 사역에 대하여 고의척으로 방혜하는 자훌용 뜻한다 

(참촉 딛 3:11). 

(3) 또한 ‘거홉한 것’ 은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갱절한 채물(聚빼)올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창조， 홈 29:33; 레 2:3:22:10-16; 민 18:8-19}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북읍융 의 
미하며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항융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13:45). 

(4) 한편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랍뜰에게는 아무려 거흡한 복움과 진주와 칼이 고귀한 하늘 

나라의 진리웰 전해 준다 할지라도 그 가치월 알지 못하므로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5)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를은 불신자월이 왜 하나님의 말씀용 도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지월 명백히 깨달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뜯으라고 강조하셨 

다(참초.11:5: 막4:9). 

6. c!1 필요한 갯용 얻기 휘빼셔 우리률윤 어떻께 빼야 하는가? (1， 8 철) 
1Ã)(1) 이에 대해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활에게 .구하라 그러연 너회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 

라 그러연 찾융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회에게 혈힐 것이나 구하는 이마다 얻 

융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 8 쩔) 고 그 방법 

융가르쳐 주셨다. 

(2) 여기에셔 ‘구하라’. ‘찾으라’， ‘문융 두드리라’ 는 말응 서로 비슷한 의미가 반복된 것으 
로서 첫밴째는 마용속의 기현. 두번째는 그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난 함구， 세번째는 

척극척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암시하고 있다. 
(3) 록 예수 그리스도께셔는 이 귀철융 용해 간구하는 빵법 및 간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 
해 구체척인 실천 방안용 제시해 주고 있는데 궁극척으로는 기도항 때 획션훌 다뼈서 
간구하라는 업종의 명령으로 결혼지용 수 있다. 

(4) 그련데 하나닙쩨 간구하기 전에 한 가지 딴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든 구하기 
만 한다고 해서 모두 용당받는 것이 아니라는 정이다. 

(5) 예융 룹연 ·청욕 (1월愈)으로 쓰려고 찰못 구하는’ 기도는 아우리 간구하여도 철대로용 

당받융 수 없다는 것이다(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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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므로 우리둡온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홉 구하라 
그리하연 이 모든 것융 너회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융 영심하여 그대로 지킬 수 었는 

생도톱이 되어야 한다(6:33). 

7. c!1 예수 그리스도는 후(멜)히 추시는 하나념융 업충하기 위하여 에현 예훌 드셨는가? 
(9-11청) 

rAl (1) 이것융 중명하기 위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누가 아률이 펙융 달라 하면 톨융 
주며 생션융 달라 하면 뱅융 좁 사랑이 있겠느1..J:' 라고 발씀하셨다(9.10 철). 

(2) 략 이 발용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용 주기 위혜 노력하는데 하용며 하나닝 
에서 당신의 자녀룹에게 좋용 것용 주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광 내포하고 있다(11절). 

(3) 이쳐렵 모든 성도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룹에게 쩨푸시는 사항용 이 세상 
에셔 가장 고귀한 사항으로 추앙받고 있는 부모의 사랑융 훨씬 농가하는 것이다. 

(4) 뿔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룹에게 가장 좋은 것 팔 명혼의 구원용 주시기 위해 톡 
생자까지 회생시키실 만큼 당신외 자녀인 우리똘융 사랑하셨다(요 3:16.17). 

8. 힘 에벤 것이 ‘융법야요 션지자’라고 하셨는가? (12철) 
rAl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첩 (홈接) 융 받고자 하는 대로 너 

회도 남용 대접하라 이것이 융법이요 션지자니라’ 고 밭향하셨다(참촉 녹6:31). 

(2) 이 맙쯤윤 성정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말씀 충에 하나라고 해서 일명 황금융 (黃
옳짧)이라 훌려운다. 

(3) 한편 ·이것이 율법이요 션지자니라’ 는 귀철은 ‘남에게 대정융 받고자 하는 대로 너회 

도 남융 대접하라’ 는 말씀이 성도룹의 실쩨척인 행동과 생활에 었어셔 가장 중요한 교 

훈입융 의미한다. 

(4)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셔 손님의 첩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륨 
이 밥씀이 성도률의 삶에 있어셔 충요한 것임올 강조하기 뀌해서이다(참촉홈 12:13; 

덤천 3:2;5:10; 딛 1:8;히 13:2; 뱉천 4:9). 

(5) 창고척으로 성경에 언급된 졸님 첩대의 살혜(월뻐l)활 양아보연 다용과 갈다. 
대챔한사랍 대챔용 방용 사랍 창고 귀철 

아브라함 사l 천샤 창 18:4-16 
봇 두 천사 창 19:2-22 
라반 아.!!.라합의 총 창 24:31-67 

이드로 오세 훌 2:20-22 

마노야 여효와의 사자(使者) 삿 13:15-20 
기부아 노인 해뀌인 앵객(行훌) 삿 19:16-24 
수냄 여인 앵리사 왕하 4:8-10 

느혜미야 유다 사합둡파 먼장(民훌) 룹 느 5:17-19 

용 나그네와 앵인 용 31:32 

쭈디아 앵 16: 14, 15 
간수 앵 16:33, 34 
전도자 법립 바용과 그 힐앵 행 21:8 
토언(土Á) 앵 28:2 
보함리오 앵 28:7 
마태 9:10 
몽풍이 시몬 박 14:3 

바리새인 예수 그리스도 늑 7:36 

마르다 녹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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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14: 1 
녹 19:7 

9. 민 13-27철얘 언급되어 있는 '111츄들의 륙갱윤 푸엇안가? 
(8) (1) 여기에 언급된 벼유흘은 셔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틀이 비교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께서 성도틀이 행해야 할 의로운 길과 용신자툴이 얼삼는 웰의한 행위용 대비해서 가 

르치심으로써 션과 악융 명백히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2) 이 비휴틀융 비교해서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용과 같다. 

구 불 tll 유 생도합의 길 용신자외 킬 창죠 귀철 1 

두 문 
좁온 문 큰 문 

녹 13:24; 
13, 14 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푼 

두 킬 협확한 결 넓은 길 
요 14:6 

16 - 20절 
두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12:33-35; 
두 영매 아룹다훈 연때 나쁜 열매 녹6:43， 44 

두 사랍 
말씀융 같고 앵하는 자 ’알씁용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24 -27정 지혜로훈 사함 어리석은 사랑 녹 6:47-49 
두 집 반석 휘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10. 잉멸항의 운확 생명의 푼옳 삐l포하라 (13， 14 청). 
뻐 (1) 예수께서는 쩨자틀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훌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척다’ 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좁은 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율 통 

해 본융 보이신 것으로서 성도틀이 걸어가야 할 인생 행로가 얼마나 고되고 험난한 것 

인가월 찰 반영해 주고 있다. 

(3) 반면 용신자틀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육쩨척 본능융 충혹시켜 주기 때문에(참촉 
딛 3:3;벨천 4:2， 3) 처옵에는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궁극척으로는 ‘멸망으로 인도 

하는 문’엄융 기억해야 한다. 

(4) 한편 성도톨이 컬어가야 할 생명의 길과 웰신자툴이 추구하는 최의 길융 비교해 보면 

다용과 갈다. 

생도룹의 김 

@ 새 생명 (홈 6:4:8:1) 

@ 믿융(고후 5:7) 

@ 성형용 쫓아 행합(갈 5:6) 
@ 견실합(엠 4: 1) 
@ 사항(고션 8:1; 앵 5:2) 
@ 조심하여 앵합(앵 5:12; 팔 2:6) 

@ 빛 가운데 앵함(요일 1 :7) 
@ 그리스도웰 닮용 행실(요얼 2:6) 

@ 진리 안에서 행합(시 26: 3 ; 86 : 11 ;요얼 
1:4 ;요삼 1 :3) 

@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앵항(창 17: 1} 
@ 하나념외 계명융 지킴(왕상 2:3) 

@ 하나념 앞애 진실과 전심으로 션하게 
행합(황하 20:3) 

용신자룹의 길 

@ 앵악하고 왜역하는 어푸훈 걸 
(장 2: 13-15) 

@ 궈l 사자의 길 (잠 13: 15) 
@ 사망의 길 (장 14: 12) 
@ 악인의 길 (장 15:9) 
@ 공의와 명강이 없는 굽은 길 (사 59:8) 

@ 강약한 마용 (신 29:19) 
(j) 청종치 야니함 
@ 귀풍 기용이지 아니함 
@ 악한 마옴의 꾀 } (렘 7:24) 
@ 강약한 대로 앵함 
@ 하나념째 풍왔 잠립 
@ 세상 풍속용 쫓용 l 

H엠 2:2) 
@ 공종의 권세 잡용 자릅 따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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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충고함(뱅 1:27; 약 3:13) 

@ 서로 권연합(고전 13:5; 살후 3:7) 

@홈 없는 앵설(뱀 2:15; 팔 1:22; 상천 3: 

13; 딛 1:6; 엘후 3:14) 

@ 용란， 정욕， 슐취함. 방탕. 안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못용 쫓아 앵함 
(멜전 4:3) 

11. t!1 거갯 션치자률용 에며한 짜언가? (15청) 
lAl (1) 예수께서는 거짓 션지자틀훌 ·양의 옷융 업고 너회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절하는 

이리’ 라고 제자률에게 가르치셨다. 

(2) 그련데 ‘거짓 션지자 .. (헬.프슈도프로쩨타이)는 주로 구약 시대에 활동했먼 자광융 가 
리키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신약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생’ (헬. 프슈도디다스칼로스) 올 
가리킨다고 폼 수 있다(참촉 옐후 2:1). 

(3) 이러한 자릎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혀 존재하고 있는데 마태가 복용셔월 기혹합 당 

시에도 이단의 잭채룹 연 유대주의객이며 영지주의척인 이롤으로 성도틀융 미혹케 하는 

지도자툴이 상당수에 달했다(참촉 짤 2:8;덤천 6:20， 21 ;요일 4:1). 

(4) 특히 그룹용 자신의 모습융 감추기 휘해 양의 옷융 업고 오기 때문에 외척으로는 순진 

하고 온화하여셔 손색이 없는 지도자로 보여진다. 

(5) 그러나 그풍 속에는 탑욕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양뜰융 겁발하기 위해 
용갖 권모 슐수참 계획하고 었는 것이다」 

(6) 거짓 션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볕후 2장 ~3융 참초하라; 
12. t!1 우리툴윤 거갯 션지자률옳 에옐께 구협합 수 었는가? (16， 20컬) 

1Al(1)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혈매로 그톱융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환， 
또는 엉갱퀴에서 무화과활 따겠느냐’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엉갱퀴는 거짓 션지자틀융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률용 혈매월 맺 

지 못하기 때문에 유실수(有웰簡) 광 귀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앨 사랍틀에게는 나뽕 나 

무로 취급되었다(참조. 21:19). 
(3) 결국 이 발용 거짓 션지자률이 비록 곁으로는 신설한 지도자와 같이 앵통한다고 할지 
라도 그활의 내연용 좋은 혈매상 맺옳 수 없는 나뽕 나무와 칼다는 의며이다. 

(4) 그러므로 우리흘용 거짓 선지자홉의 가르침에 결코 휴혹되지 않고 그풍의 거짓 교훈울 
구벌할 수 있는 영척 안목융 기르기 위해 성경의 진리장 바로 깨달아야 한다(참조， 

앨 4:25;댐천 2:4;4:3;덤후 2:15; 뻗천 1:22;맹후 1:12;요삼 1:3， 4). 

13. t!1 ·좋윤 나무’와 ·뭇흰 나무’의 판단 근거는 에다빼 었는가? (17-19철) 
lAl (1) 예수께서는 ·좋용 나무마다 아홉다훈 멸매활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얼매월 맺나니 좋 

은 나무가 나쁜 열얘룹 맺융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웰다훈 열얘흘 맺용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응 거짓 션지자가 결쿄 의로운 행동융 할 수 없고 참 선지자가 활의한 행동용 하 

지 않는다는 것융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3) 한편 예수 그리스도쩨서는 열매월 맺지 못하는 나우나 나뻗 혈매흘 맺는 ‘못된 나무’ 

는 도끼에 찍혀 홉에 던져질 것이라고 져주하셨다(참조.3:10;13:22;녹 13:6; 히 
6:8). 

(4)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뜰윤 거짓 션지자들이 처용에는 득세(得훨)하지만 심판 날에 

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웰 맞게 된다는 것융 알 수 있다(참촉 첼 34:2， 3; 속 11 

:17;뺑후 2: 1, 3， 19-22;요얼 2:18). 
(5) 더우기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맙활이 모두가 성경과 일치한다고 맹신 (펀휩)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의 인격과 생활에서 넙쳐 나는 살아 있는 메시지에 귀월 기융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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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야 한다. 

14. c!1 천국에 률에왈 수 었는 자률은 누구언7}? (21 쩔) 
rAl (1) 예수 그려스도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흩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뭇대로 앵하는 자라야 률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2) 록 이 맡옴 구훤융 받기 위해서는 업으로 자신의 신앙융 고빽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롯에 순총하고 말씀융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융 장 나타내 주고 
있다. 

(3)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룹 중에서도 입A로는 ·하나님용 시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딛 1:16) 사랍틀이 더러 었다. 

(4) 이러한 자툴운 사도 바용의 가르청에서 알 수 있듯이 • 가중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션한 일융 버리는 자’ (딛 1:16} 라는 사실융 깨당아 구원받은 우리룹도 ‘앵 

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률이 되어야 한다(참촉 요일 3:18}. 
15. c!1 ·귀신’용 어며한 촌채훌 가라키는 발언가? (22 철) 

rAl (1) 본철에 언급된 ‘귀신’온 문자척으로 ‘마귀틀’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귀신(히. 
사탄)용 단 하나이지만 그의 추종자룹인 마귀(헬. 다이모니용)는 상당수에 탈한다. 

(2) 이러한 마귀룹은 원래 천사의 신분에 었었지만 사단이 하나님째 반역융 일으켰융 때 
합쩌 가당하여 범죄한 자플로서 일부는 지욕의 어두훈 구멍이에 감금되어 었으나(참조， 

멜후 2:4) 아직까지 많은 무리룹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참후 12:43-45}. 
(3) 또한 그툴은 하나님의 계획융 좌철시키기 위해 힘쓰며(앵 6:11 ， 12) 사악하고 헛된 가 

르칩불 세상에 전파함으로써(립전 4:1) 많은 성도틀융 미혹케 하고 있다. 

(4) 뽑만 아니라 그틀은 질병융 퍼뜨힐 수 있는 능력융 가지고 있으며 (9:33) 사랍룹과 
정송의 몸에 툴어와서 정신척 학란파 신체척 파멸융 조장하는 (4:24;막 5:13) 풍 온갖 

만앵융 저지르는 사악한 존찌흘이다. 

(5) 한편 사단과 마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정법용 받아 왔고(창 3:14) 심판 날 

야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놓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훨 것이다(막3:26;녹 10: 
18; 계 12:9;20:3). 더우기 이표응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쩨한된 존재률이다(참 

초， 용 1:6-12) • 
16. 힌 예수 그려스도는 거갯 션지차률에게 어벌 판철용 내리셨는가 ? (23 철) 

rAl (1)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룹융 향해 ‘내가 너희찰 도무지 알지 못하니 활법옵 행하는 자 

툴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tl. 

(2) 여기에서 ‘그때’는 거갯 션지자와 참션지자의 진연목(휠面目)이 드러나재 되는 심활 
날융 가리킨다. 족 이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쭉쟁이’흘 구별하실 것 

이여 (3:12) ‘목X까 양과 염소월 분볍하는 것같이’ (25:32) 거짓 션지자률융 심판 
하시기 위해 가려내실 것이다. 

(3) 그리고 ‘내가 너희률 도무지 알지 옷하니’ 라는 귀철온 거짓 션지자둡이 용갖 기척용 
행한다 합지라도 예수께서는 그흘과는 아무런관계가 없으섬융 가리키는 말이다. 

(4) 또한 ‘훌볍융 행하는 ̂~. 는 하나님의 융법융 어겨 범최하는 자로셔. 특히 주의 말쯤융 
쿄묘히 왜곡하여 많은 사랍융 미혹케 하는 척그리스도웰 가리킨다(상후 2:3). 

(5) 한면 우리툴도 본철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융 기억하여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훈으로 쭈리릎 유혹할 때 ·집에 틀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요이 1:10} 과갑히 
훌리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활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 

문이다(요이 1:11}. 
17. [!l 어휠체 빼하는 자률이 지예로운 샤랍인가? {24， 25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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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발융 툴고 행하는 자는 그 집융 반석 (혔石) 
휘에 지은 지혜로훈 사랍 같다’ 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듣고’ 라는 단어는 단순히 틀기만 하는 앵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맙씀의 
훗융 바로 이해하여 그것으로부터 진려활 웰견훌}는 것융 가려킨다(황후요 5:24; 행 2: 

22;계 1:3). 
(3)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단단합융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혐이다. 이 
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융의 기초가 든든한 쩨자 시몬융 .반석’ 이란 의미흉 가진 베 

드로(옐.혜트로스). 게바(빵.케화스)라고 후르셨으며 (16:18;요 1:42) 자신도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하셨다(홉 9:33;고천 10:4;뱅천 2:8). 
(4) 그러므로 우리툴도 예수 그리스도나 베드로와 잡용 믿용의 션배룹융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융 준행합으로써 (창7:5;22:18;레 26:3;신 4:1;33:9;대하30:12;스 7:10) 더쭉 굳 

건한 빌읍올 가철 수 있는 성도률이 되어야 한다. 

18. 힘 예수께서는 에연 자률융 에리석다고 하셨는가? (26， 27 쩔) 
lÃ1 (1) 예수께서는 ·나의 이 발융 틀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용 모래 뀌에 지용 어리석은 

사랍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題水)가 냐고 바랍이 용어 그 짐에 푸헛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비휴에서 알 수 있는 것쳐렴 근동 지방에는 대부훈의 땅이 모래로 되어 었으묘 
로 집융 짓는 데 상당히 어려훈 청이 많다. 

(3) 꽉히 그 당시에는 집의 기초황 세우는 데 훨요한 론크리트와 칼용 건혹 자재가 없었 
기 때문에 택지(촌地)황 션택하는 것용 매쭈 충요한 일이었읍에 홉림없다. 

(4) 따라서 건축에 대해 조금의 식견이 있는 사랍이라면 모때 땅융 피하여 암반(岩쩔) 위 

에다 집의 기초웰 세용다는 것온 지극히 상식척인 얼이다. 

(5) 그러나 마련한 자툴용 이러한 첨융 고려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융 지융 수도 었는 
데 이렇께 건촉된 집용 명소에도 흘톨하지 못하지만 폭우라도 한번 쏠아지게 되면 심 

하재 혼툴리다 결국용 쓰러지고 만다.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용순종하는 자훌용 믿용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초 
그만 어려융이 닥쳐도 그것용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24:10). 

(7) 이러한 사실융 째당아 우리툴온 과연 자신훌의 삶이 허방하께 쏟러질 사상 누각 (沙上

짧뼈)과 칼온 인생에 기초훌 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융 중심으로 한 삶인지 각자의 

믿융융 시헝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후 13:5). 

(8) 환면 이 비유는 믿용의 기초에 대해 다쭈고 있다는 검에서 ‘써 뿌리는 자의 버맘(13:3 

-8;박 4:3-8;녹 8:5-8)가 주는 교훈파도. 휴사하다. 

19. c!1 빼수 그리스도깨셔 카르쳐신 산상 수훌훌 톨고 푸리률은 어며한 반용융 효.었는가? 
(28， 29철) 

lÃ1 (1) 예수께서 말씀 (5:2-7:27) 융 마치자 무리활용 그 가르청에 놀뤘다(28 청). 
(2)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찰고 저희 서기판룹과 칼지 않었기’ 때 
푼이다(29 철). 

(3) 먼저 여기에셔 ‘우리흉이 볼래니’ 라는 표현용 단순히 무성거나 끔찍한 일융 당해 놀라 
는 것 (surprising) 이 아니라 어떤 신버로용 사건용 체험할 때 느끼는 감탄척인 감청 

이 섞인 정이감(astonishing) 용 가리키는 발이막 

(4) 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챔용 자신이 가진 칙뀌쩍 (戰뾰的) 권위만융 내세쭈는 서기관 

률과는 달리 모든 진리의 주쩨가 되시는(창죠， 요 1 :1-4, 14) 자기 자신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많은 무리률융 놀라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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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이러한 권위표 지니지 못한 서기관룹이나 바려새인들은 전용척 권위에 의존하 
여 가르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룹의 조직이 인정하 
는 풍척인 교사의 자격융 갖추지 못했다는 정융 툴어 그활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급 

기야는 비난파 초소웰 왜붓기도 했다(창촉 9:24;13:55;27:29;막 15:29， 30;녹 16: 14 
;22:63;23:11， 36;요 7:20;10:20). 

(6) 그령에도 용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챔용 오늘날까지 훌변의 진리로 존채하고 있 

으며 나아가서는 영원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는 그분의 모든 것이 영훤한 ‘길이요 진리 

요 생명’ 이기 때문이다(요 6:14). 

연구자료 

지옥(地없)에 대한 예수의 가르첨 

‘치욱’이란 하나님의 백성툴융 제외한 모든 인간이 축은 후에 

가셔 거처하는 형벌 창소이다. ‘지육’야란 말은 헬라에 〈제엔나〉 
활 우리말로 언역한 것인데 이 〈게엔나〉는 ‘힌놈의 아틀의 팔짝 

기’라는 말인 히브리어 〈게벤힌놈〉이 와전 (att빼)펀 것이다(햄 7: 
31) . ‘힌놈의 아플의 골~기’는 본래 예루살렘 생융에셔 냐오는 혜 
기물 및 죽은 최인툴.동물들의 시체흘 소각(燒쳐J)하는 장소였다. 

그러므로 이곳윤 얼반적으로 죄와 형별. 고홍의 처소로 상정되었 

는데 이러한 개념야 훗날 ‘지욕’에 연계(월緊)되었다. 그러므로 
우려는 ·지육’하연 항상 불〔火〕이 꺼지지 않는 고통스런 장소활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한현 이와 갈윤 ·지욱’과 관련하여 예수께셔는 우리틀에게 많 

윤 교훈 및 경고활 주셨으니 그 가르청운 4복음서에 걸쳐 두루나 

와 었다. 예수께셔는 지육을 가리켜 ‘구더기도 죽지 않고 풀도 꺼 

지지 않는 곳’.·사랍마다 붕로써 소금 치풋 함을 당하는곳’(박 9: 

48. 49)이라고 하셨다.그러연셔 그분께셔는 사랍의 육신 중 눈이 
나 손이 샤랍용 갤족 (失足)케 하거든 차라리 그것틀을 앓고셔 온 

몸이 영훤한 지욕홉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교훈하셨 

다 (18: S. 9). 그 뿐 아니라 그분쩨서는 본장에서 ‘아륨마운 열매훌 
맺지 아나하는 나우마다 찍혀 불에 먼저우느니라'(19철)라고 말쯤 

하셨는데 이것윤 곧 거짓 신자들이 창차 지욕불의 형별활 면치 
못할 것율 의마한다 (21철). 이러한 가르첩응 ·웰곡과 가라지 비유’ 

(13: 24-3이. ‘바다의 그풀 버유’ (13: 47-50) 둥에도 나오는데 예수 
째셔는 가라지와 나뽕 고기는 풀무 불에 던지움을 당하려라고 하 

셨다. 

이상과 찰은 예수의 가르청은 우리뜰에게 하나념율 거역하는 

죄인의 말로(末路)가 어떠한 것인지활 찰 보여 준다. 그러묘로 우 
려 생도틀은 삼가 초심하여 하나닝융 거스리는 죄인의 자리로 전 

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8 장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당락구불 1.4 운동벌자훨 고지시다 /5.13 훌풍룹린 액부장의 하인용 치유하시다 /14.15 휩명탈린 베드로 
의 장모짧 고il시다 /11.17 귀신툴린 자혈협 고치시다 /18.22 어|수끓 따르는 자의 각오 /23.27 풍링올 질 
집케 하시다 / Z8.34 가다라 지방의 귀신흘린 자 투 명롤 고치시다 

1 예수째서 산예서 내려요시니 혀다한 푸리가 
쫓으니라 

2 한 문둥명자가 나아와 컬하고 가로되 주여 
웬하시연 저픔 깨끗케 하실 수 있냐이다 하거늄 
3 예수쩨서 손융 내법어 져에게 대시며 가라 
사대 내가 원하노니 쩌꿋합융 받으라 하신대 혹 
시 그의 문풍병이 깨꿋하여진지라 
4 예수쩨셔 야르시되 상가 아푸에재도 이료지 
맡고 다만 가서 쩌사장애게 네 몸융 보이고 모 
세의 명한 예몽융 드려 져회에게 증거하라 하 
시니라 

5 예수께셔 가배나용에 관어가시니 한 빽푸장 
이 나아와 간구하여 

6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요로 집에 누 
워 몹시 괴로훼하나이다 

7 가라사대 내가 가셔 고쳐 주리라 
8 액부장이 대당하여 가로되 주여 내 정에 픔 
어오심융 냐는 갑당치 옷하겠샤오니 다만 딴씁 
으로만 하융소셔 그러면 내 하언이 낫겠상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랍이요 내 아래 
도 군사가 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 
러 요라 하연 오고 내 총더러 이것융 it.라 하 
연 하나이다 
10 예수해서 훌으사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룹 
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회에재 이료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만한 믿용융 딴나 
보지 못하였노라 
1I!f. 너회에 께 이르노니 동셔프부터 많은 샤 
함이 이르러 아.!!.라함파 이삭과 야곱파 함께 천 

국에 압으려니와 

12 나라의 본 자손홉용 바깜 어두용 데 쫓겨 
나 거기서 융며 이룹 강이 었으리라 

13 예수째서 액부장에재 이르시되 가라 네 믿 
용 대로 필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언이 냐으 

니라 ’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뜰어가사 그의 상 
모가 혈병으로 앓아 누훈 것용 보시고 
15 그의 손융 만지시니 옆병이 떠나가고 여인 
이 일어나셔 예수께 수총동더라 ’6 져짤매 사합툴이 귀신 툴련 자풍 많이 대 
리고 예수에 오거늄 예수쩌셔 말씀으로 귀신용 

용 쫓아내시고 병든 자활 다 고치시나 

’7 이는 션:.\1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용 친히 당당하시고 :청융 젊 

어지셨도다 
함용 이푸려 하성이더라 

18 예수께셔 푸리가 자기젤 에훼빵융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관 병하시니라 ’9 한 서기판이 나아와 예수때 말씀하되 션생 
닝이여 어다로 가시든지 져는 쫓으려이다 
20 예수쩌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었고 공중 
의 새도 거쳐가 었으되 오칙 인자는 머리 ·을 곳 
이 없다 하시더라 

21 쩨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언 
져 가서 내 ￥·천융 장샤하게 허 확하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혹응 자룹로 저희 쭉은 
자홉 장사하게하고너는 나룹 쫓으라 하시니라 
23 배애 오르시 매 쩨자룹이 쫓았더니 
24 바다에 를 월이 일어나 뿔절이 때에 엎어 
재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뒀어 나아와 쩌우여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쭈리가 쑥꼈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쩌하여 쭈서훼하느냐 
믿읍이 객은 자툴야 하사고 곧 얼어나샤 바랍 

과 바다쯤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깨 되거늘 
27 그 사람즙이 기이혀 여겨 가로되 이 어떠 
한 사랍이 기에 바합파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28 또 예수째셔 건너띤 가다라 지방에 가사매 
귀신줍련 자 함이 무엄 사이에서 나와 예수깥 

안나니 지회는 싱 31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 
나갈 수 없융 만하더라 

29 이에 저회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 
들이여 ~려와 당신파 무슨 상판이 었나이까 때 
가이르기 전에 쭈리당 과훌게 하려고 여기 요 
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칭 떤라서않온 해지떼가 억고있는지라 
31 귀신흩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얼 우 
리환 쫓아내삽진대 혜지 때에 뒀여 보내소서 
한대 

32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흩어 나와서 해 
지에께로 합어가는지라 용 때가 비방로 내리당 
아 바다에 끓어가서 용에서 융사하거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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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먼 자톱이 당아나 사내에 당어가 이 모 34 용 시내가 예수뜯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든 얼과 귀신릎련 자의 얼용 고하니 ! 지방에셔 떠나시기용 간구하더라 

1.ct1환장이 지니고 었는 륙생옴 푸엇인7}? 
lÃl (1) 본장옴 처읍부터 끝철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이척융 다루고 었다는 점에셔 

륙이하다; 

(2) 또한 여기에 언급된 기객품용 다른 복용서에서도 하나도 빡지지 않고 천부 기록되어 
었다는 점으로 보아 공판 복읍의 특성융 가장 장 나타내 주는 부분 충의 하나라고도 

할수있다. 

(3) 한편 이 기척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1 
-15절;막 1:29-34， 40-45; 둑 4:38;5:12-16;7:1-10;요 4:43-54) ， 툴째는 청신척 질 
병에 대한 치유(16.28-34 캘;막 5:1-20;녹4:40， 41;8:26-39) ， 세째는 초자연객 기척 

(23-27 철; 막4:35-41;녹 8:22-25) 이다. 
(4) 이러한 기척틀은 전객으로 말씀융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것융 가능하게 할 수 

있는(법 4:13)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융 장 나타내 주고 었다. 
(5) 이처렵 기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와(행 10:38) 꽉별히 그환으로부터 농력융 부여받응 몇 

몇 사랍틀에게(창조，행 3:6-10;9:34 ， 40)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폼에(고천 12:8) 
모든 성도틀이 다 행할 수 었는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 휠다. 

(6) 그럽에도 훌구하고 오늄날 일부 그릇된 신앙판융 가진 성도들은 마치 자신룹이 이러한 

기척융 때풀 수 있는 은사홉 받았다고 착각하여 성형옳 모독하는 행동융 하는 경우가 

총총었다. 

(7) 흡히 이러한 용조는 ‘심령 대부흥회’ 라는 신앙 정회용 풍해 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 
며 일부 사렵 기도훤에서도 기객 혹은 치유의 용사에 대해 잘못 가르쳐 순박한 성도틀 

융 시헝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뿔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웰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무리를용 마치 의료 앵위훌 하는 

듯 환자틀율 다루다가 목숨융 빼앗은 경우도 었으며 산 속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 기도 

훤룹윤 예수 그려스도의 이홉융 남용하여 용치병에 걸린 환자나 청신뱅자률융 유료(有 

料)로 수용하여 소위 치료라는 명목으로 용갖 폭력과 비리활 얼삼는 풍 심각한 사회 

문제찮 야기시키고 있다. 

(9) 결국 이러한 문제는 초인척이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기적쏠 유한(有 

限)한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하고저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갇은 오류룹 범하 

게 된 가장 궁극척인 웬인옹 성령과 은사(고전 12:8-30)훌 잘못 이해한 데 었다고 볼 

수 있다. 

(l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켈대척인 능력과(참조， 19:26:28:18; 홉 42 

:2; 시 43:13; 115:3;135:6: 녹 1:37;8:25; 고전 1:25; 계 19:6) 이에 미철 수 없는 인간 
의 한계성융 확실히 구별할 좁 아는(왕상9:6-14) 겸손한 신앙이 요구되어진다(참조， 

18:4; 룹 12:3; 맹전 5:5). 
2. ct1 예수께셔 산에셔 내려요철 빼 푸리틀운 에며한 반웅훌 보였는가? (1 철) 

1Ã)(1) 예수께서 말씀 곧 산상 수훈(5:2-7:27) 올 마치시고 하산하실 때 허다한 무려가 그분 
의 뒤훌 따라 쫓았다. 

(2) 이것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잡에게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틀여져 메 
마흠 심령융 감동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홉 그냥 떠날 수 없었옴융 암시해 준다 

(참촉 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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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련데 여기에서 ‘허다한 우리’ (행.오크로이 플로이)는 예수의 제자(5:1) 섬 배롯해서 

병자활(2 철)융 포함한 많은 대중용 가리킨다. 한편 이러한 무리틀은 이미 산상 수훈 

융 전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옵융 듣고(4:23) 혹은 그붐이 베푸는 기적 

융 목견한 후 (4:24， 25) 뒤따르게 되었다. 

(4) 한편 이미 하나님의 액성으로 부룹 받은 우리툴은 이러한 무리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의 

뒤원 쫓용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옳 인정하고(막 10:28) 
각자에게 맙겨진 십자가뭘 지고 그의 뒤월 쫓융 수 있는 성도뜰이 되어야 한다(참후 

10:38;16:24; 막 8:34;녹 9:23;14:27). 

3. [Ð 예수훌 훌언 한 훌풍뱅자는 어현 행동융 했는가? (2 철) 
~ (1) 그는 예수께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연 저활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 

고 하연서 자신의 병올 고쳐 훌라고 간구했다. 

(2) 먼저 ‘주여 웬하시면’이란 발은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현쓸 들어 

주실 것인지 그 여부훌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3) 반면 ‘저용 째꿋이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고액은 버록 예수께서 자신의 챙융 틀어주실 
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에게 그만한 농력이 있융은 확신항 수 있다는 의며이 

다. 록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놓력과 인격이 신척인 권위웰 가진 것임용 확신하는 

표현이다. 
(4) 이러한 문둥병자의 고백은 성도즙이 하나님쩨 간구할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에 대해 모뱅용 제시해 준다. 왜냐하연 그의 신앙 상태로 보아 그는 tJ)혹 고첨용 받지 

못했다 항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웬하시지 않는 일 

이라고 생각하게 펼 것이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우리훌은 하나님께 기도용 드렬 때 자신의 소원만율 간구하지 방고 언저 하나 
님의 뜻용 홉어 볼 수 있어야 한다(참초.26:39) . 

(6) 한편 예수께서도 산상 수훈용 용해 ‘너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월 구하라 그리 
하연 이 모든 것융 너회에게 더하시리라’ (6:33) 고 가르치셨다. 

4. 띤 ‘문풍뱅’야란 에때한 철영안카? (2 철) 
rA')(l) 문둥병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프라〉는 ‘ll) 늪’ 이란 뜻올 지닌 〈레피스〉에서 파생된 말 

로서 이 병에 걸려게 되연 피부 조직이 거청어지고 펴부 조직이 비능 모양으로 조각 

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병명이 합여지게 되었다. 

(2) 측 이 명은 주로 열대 지방과 동양에 많이 퍼져 었던 고질적인 만성 전염병 중 하나로 
서 이 병의 꽉징은 몸 속에 있는 세율이 세포 조직올 파피함으로써 눈섭. 땅， 코와 귀 

에 결첼(앓節)이 생기며 손 발에는 병균이 판철올 녹여 손가락， 발가략이 떨어져 나 

가는 무서훈 병이다. 

(3) 반면 피부 결절이 생기지 않용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 원 수 있는데 ‘문퉁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 

라’ (왕하 5:27) 는 표현에 잘 나타나 었다. 

(4) 그런데 이러한 문둥병은 의학이 밭달한 오늘날에도 초기 중세밖에 치유할 수 없는 실 

정이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초기에는 의술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5) 결국 이 병은 기척 곧 하나님의 능팩 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6) 먼저 구약에 언급된 내용올 살펴보연 레위기에는 문둥병에 대한 자세한 껄명과(레 13 
장) 그 치료법 및 처방 요법이(레 14장) 기복되어 었다. 묵히 개1사장용 이러한 자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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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하는 책임올 망도륙 규쟁되어 있었다(혜 13， 14장}. 
(7) 문둥병애 걸렸다가 치유뭘 받은 자률로는 모세(출4:7) ， 미리암(민 2:10， 14) ， 나아만 

(왕하5장) 퉁이 었고 치유받지 못한 자로는 앨리사의 사환 게하시(팡하5:27)훌활수 

있다. 

(8) 그리고 신약 성경 중 공판 복읍에는 예수께서 문퉁병자활 고치신 사건이 언급되어 었 
다(악 1 :40-45;녹 5:12-15). 예수께서는 이 병자툴융 고쳐 주시고 모세의 융법에 따라 

(레 13장) 환치흰 톰용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휴롭게 살도록 허락하셨다(4 캘) . 
(9) 한편 이러한 문둥병에 대해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라고 규청짓지 않으나 이 병이 다를 
어느 병보다 비참하고 추악한 몹꼴로 변하게 되므로 후대의 사랍률온 최로 인한 저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0) 꽉히 육체척 질병융 영척으로 이해하는 사람룹은 이 문둥병융 영객 타락으로 비유하기 
도했다 

5. C!I 예수께셔는 룰풍뱅자의 명융 어형제 고치셨는가? (3 철) 
(Ã)(1) 예수께서는 그의 믿읍융 보시고 당신의 ‘훤하섬’ 때문에 ‘손융 내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올 받으라’ 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척을 베푸셨다. 록 왈치의 병인 나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의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2)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청은 두 가지 동작올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손 

용 내벌어 처에게 대시며’ 라는 동작은 문퉁병자와 첩촉하는 것융 금하는 융법 (레 13 : 
46) 조차 초월하는 사항용 가리킨다. 모세의 옳법에 의하면 쩨사장융 제외한 일반인이 
문퉁병자와 접촉할 경우 부정하게 된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문풍병자틀의 집에 툴어가 

기만 해도 그날 저녁까지 부청하게 된다고 혔다(레 14:46). 
(3)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항용 붐소 실천하고 있는 사랍룹이 있는데 예홉 

툴면 소위 ‘성녀’ 라고 활리는 인도 출신의 테레사 수녀 갈은 이로서 일생융 나병 환자 

둡용 위해 헌신하고 었다. 

(4) 두번째로 예수께서는 ‘째꿋합올 받으라’ 는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융 베추셨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었읍올 의미한다. 록 예수 그리스도의 업융 홍해 나오는 말씀용 

‘살았고 운동력이’ 었으므로(히 4:12) 놓치 못하는 일이 없융용 찰 나타내 주는 말이다 
(참촉 벌 4:13).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대척인 사항과 권놓으로서 많은 병자틀융 고쳐 주셨 
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연 다읍과 갈다. 

샤 건 외 내 용 마태욕읍 마가북용 누가확용 요한복용 

가나에서 신하의 아잠용 고치싱 4:46-54 
베데스다 옷에서 38년된 병자당 고치심 5:1-9 
베드로의 장모흉 고치성 8:14, 15 1:29-31 4:38, 39 
충용뱅자용 고치심 9:2-8 2:3-12 5:18-26 
졸 마혼 자흉 고치심 12:9-13 3:1-5 6:6-10 
액부장의 종융 고치심 8:5-13 7: 1-10 
눈 명고 벙어리된 귀신참련 자설 고치싱 12:22 11: 14 
거라사 지방의 귀신함린 자환 고치심 8:28-34 5:1-20 8:26-39 
혈쭈중 걸린 여인용 고치성 9:20-22 5:25-34 8:43-48 
두 소정용 고치심 9:27-31 
뱅어리 귀신용 쫓아내싱 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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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여인의 뀌신플련 빨옳 고치심 

귀 억고 어놓한 자왔 고치심 

베데스다의 소경용 고치심 

사귀환련 아이잖 고치심 

나면서 소경펀 자용 고치심 

안식일에 귀신흘린 자원 고치섬 

수종(水圖)에 컬련자홉 고쳐심 

혈 푼풍병자합 고쳐심 

소경 바다매오홉 고치심 

15:21-짧 17:24- 30 
7:31-37 
8:22-26 

17:14-1819:14-29 19:38-42 

13:10-17 
14: 1-6 
17:11-19 

20:29-341 10:46-521 18:35-43 

6. 힌운풍뱅차용 고치신 후 예수께셔는 그얘게 어행께 당l휴하셨는가? (4 갱) 

9:1-7 

圓 (1) 예수께서는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쩨사장에게 네 몽을 보이 
고 모세의 명한 예불올 드려 져회에게 중거하라’ 고 당부하셨다. 

(2)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용 첫째 자신의 사역이 육체객 질병융 고치는 기 
척에 었는 것이 아님융 주지시키기 휘해셔이고 둘째. 이러한 소품이 퍼지게 되면 유대 

인의 시기황 받께 훨 뽑만 아니라 병 고챔융 받기 위해 모여드는 군충룹로 인해 북융 사 

역에 지장용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촉 막 1 :45). 
(3) 한연 ‘제사장에게 네 몹융 보이고· 란 귀철운 그 당시 문둥병의 완치 여부가 쩨사장의 
진단에 의해 결청되어졌다는 규혜쯤 시사해 준다. 측 쩨사장이 완치 여부륭 직컵 확인 

한 후 모든 사랍틀에게 공고하연 ‘모세의 명 한 예물’ (패 14:4, 10, 12, 21, 22, 24, 25, 30) 
로 청결케 되는 예식융 드렴으로써 얼반인돌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융 얻게 되었다. 

(4) 이처렴 예수께서는 구약의 융법도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이것용 비륙 그가 형식에만 치 
우친 융법주의자틀을 비난한 척도 있지만(23:23) 궁극척으로는 융법융 예(廢)하러 오 

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용꿇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5:17). 

(5) 결국 우리룹은 이러한 사실융 용해 예수께서 병자툴융 고치신 것용 지극히 부수적 (附
隨的) 인 일이며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말씀과 구원의 션포엄융 알아야 한다(4:17; 막 

1:14,15). 
7. C!I 빼수째셔 액l흙창의 믿융융 청환하신 야휴는 무엇인가? (5-10 철) 

[Ã) (1) 예수쩨셔 액부장의 부탁용 듣고 병든 하인용 고치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자고 하셨융 

때 그는 ·주여 내 집에 훌어오심융 나는 강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융소서 

그러연 내 하언이 낫겠삽나이다’ (8철) 라고 고액혔다. 

(2) 록 그는 예수께서 환자훌 칙첩 보시거냐 안수(按手)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참죠， 3철) 
암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총용 고치실 만륨 능력이 었으섬융 확실히 믿었다. 

(3) 더쭈기 액부장은 이방인이었용에도 웰구하고(창조， 10컬) 당시의 어떠한 유대인툴보 

다 예수의 인격파 능력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믿었다는 챔에셔 그훌의 칭찬융 받는다 

는 것윤 지극히 당연한 귀컬(짧홉)이라 할 수 있다. 

(4) 한편 이러한 액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청한융 

받용 사랍이 었다; 그녀는 러시아 찌용의 이방인으로서 실질척으로 구훤의 액성에서 쩨 

외펀 자였지만 자신의 귀신툴련 땅옳 고치기 위혜 끈기 있게 간구함으로써 ‘여자여 네 

믿용이 크도다’ 라는 칭찬과 함께 ‘네 소웬대로 되리라’ 는 말씀만으로 자신외 왈올 고 

치는 촉혹융 받았다(15:21-28) • 
(5) 이처럽 북읍과 그 놓력용 어떤 신훌이나 성볍융 초월하여 하나넙융 간철히 사모하는 
자황에게 전달된다. 

8. 힘 ‘빽l뿜창’야한 에며한 직위에 었는 사랍언가? (5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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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1) 백부장(百夫훨)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혜카폰타르쿄스〉는 로마 군대에서 명목상 100 
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액인대(百A緣)의 지휘관용 가리키는 말로서 오늘날의 군사 면 
쩨에 었어셔 중대장 정도의 직위에 해당된다. 

(2) 이러한 백부장은 일종의 직업 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병 가운데 실천 경험이 용부하 

고 군사학융 배롯해서 여러 방연으로 지식올 갖훈 자가 그 직위에 뽑혀는 것이 홍례 
였다. 

(3) 그런데 이룹에게는 군기(軍뼈) 책임자로서의 임무(참촉 27:54; 막 15:39， 44， 45 ; 녹 
23:47) , 훈련 당당， 무기， 검사， 병창 당당. 야영지와 전지(戰地)에서의 지휘 풍 여 

러 가지 박종한 업무가 주어졌다. 
(4) 뿐만 아니라 이룹은 훤군(짧軍) 의 지휘관으로 파견되거나 고넬료(행 10: 1} 나 윤리오 

(27: 1) 처럽 각종 욕별 임무찰 위해 타지로 분견(分過)되기도 했다. 아마 본철의 액부 
장도 이러한 엄무 수앵용 위해 화견된 자룹 중 한 사람일 것이다. 

(5) 한편 신약 성경에서 ‘액부장’ 에 대 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불 션량한 사 
랍으로 인정받고 있다(27:24; 앵 10:22;22:26;23:17, 23;24:23;27:43). 

(6) 욕히 본절에 언급된 백부장은 유대 민족용 사랑했으며 그둡 백성윷 위해 회당용 건렵 
하는 둥 션행용 베훌었으므로 이방인입에도 용구하고 유대인윤로부터 많은 존경올 받 

았다(녹 7:5}. 

(7)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용 담당했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틀엄올 

중언했던 최초의 이방인이었다(27:54: 막 15:39). 

(8) 또한 사도앵전에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행 10장) 그의 개종 

융 사도행전식으로 끓이해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항 만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 었다. 

9. 잉 예수째셔 빽l흙장의 챔요로 가려고 하셨융 빼 그는 어떻게 반웅했는가? (8 청) 
(Ã) (1) 그는 예수께 ·주여 내 집에 룹어오심융 나는 갑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했다. 

(2) 이러한 액부장의 태도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콸 자신파 칼이 버천한 이방인에 집에 모 
실 수 없다는 겸손한 짜세에서 우러나용 것으로서 성도룹이 지녀야 할 신앙의 본질용 

암시해 주고 있다(참조， 벌 2:1-11). 

(3) 한편 이러한 겸손한 신앙은 ‘나보다 농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의 신흘메흘 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막 1:8:녹 3:16;요 1:27)고 한 세혜 요한의 

고액에셔도 장 나타나 었다. 

(4) 이러한 액부장파 세혜 요한의 태도웹 본받아 우리뜰도 예수 그리스도콸 경외 (敬良)하 

는 마옴으로 자신용 낮춤으로서 보다 겸손한 신앙융 가질 수 있는 생도활이 되어야 한 

다(창조， 뻗천 5:5， 6}. 
(5) 하나님께서는 이처렵 겸손한 자에게 흘총융 베추시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신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찮 철대시하거나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철저한 다스렴과 심판융 시행하신 

다(창촉 시 147:6:사29:19;57:15; 약 4:6}. 
10. [!1 예수께셔는 멕j흙창의 멀용율 에느 청도로 높이 명가하셨는가 ? (10 철) 

(Ã) U) 먼저 예수께셔는 지극히 겸손한 액부장의 고액융 ‘를으사고 기이히’ 여기셨다. 
(2) 여기에서 ·기이히 여겨’에 해당되는 헬라어 〈바쭈마초〉는 어떤 것융 보고 놀란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발로셔 한갖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액부장의 믿용이 과연 어느 갱도 

였는지월 찰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3)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올 따르번 무리활(1 철) 융 향해 ‘내가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 
니 이스라옐 중 아무에게셔도 이만한 믿용융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 빽후장의 밀용융 
극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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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처렵 자신의 지위와 협용융 효행하여 부하웰 사랑했댄 마음과 더훌어， 예수 그리스 

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쩨웰 완천히 해결할 수 있는 훌으로 믿었던 신앙용 믿용의 주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융 만족시키기에 혹하였다(창죠， 혀 11:6). 
(5) 또한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룹운 ‘누구든지 자기월 높이는 차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웰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12;녹 14:11;18:14)는 교훈용 배용 수 있다(참 

조， 용 5:11 :장 29:23;첼 21:26). 
11. Cil 아브라함봐 야삭파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알게 훨 자는 누구언7.1 (11 챔) 

rAl (1) 예수께서는 휴대인툴에게 이르시기꿇 ‘동서로부터 많온 사랍’ (11 철)률이 천국에 이룹 
것이나 ‘나라의 본 자손률은 바장 어두운 데 쫓격 나 거기서 윷며 이월 갑이 있으리라’ 

(l2철)고 하셨다. 

(2) 이 말용 이때까지 이스라옐에만 국한되어 었던 구원의 용혜가 모든 이방에까지 이르게 

훨 것이라는 의미로서 용 언퓨월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션포황 나타내고 었다. 

(3) 한편 ‘동셔로부터 많은 사랍· 용 장차 예수 그리스도몫 믿게 될 모든 이방 생도룹융 가 
리키며 ‘나라의 본(本) 자손’ 용 꽉융융 회피하고 반대하는 아브라함의 육혀인 자손인 
유대인툴용 못한다. 

(4) 족 이스라앵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액생으로 션헥되어겼으나 예수 그리스도 
훌 대항하고 그가 전하는 말쏟융 합순종하는 자툴용 과거의 흑권융 박활당하여 멸망의 

어두훈 곳에셔 ‘용며 이왈 가는· 극심한 고흉융 당하게 되는 것이다(창초，13:42， 50:22 

:13;24:51;25:30;녹 13:28). 
(5) 반면 이천에는 벼록 구원의 반혈에셔 제외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융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하나념의 자녀가 되는 축북융 받게 

된다(창촉 녹6:3; 앵 2:21;홈 4:16;5:8;덤전 2:4; 딛 2:11, 12). 
12. Cil 팩후창의 하언용 어떻계 하여 명이 낫게 되었는가 1 (13 철) 

~(1) 예수쩨셔는 액부장에게 ‘가라 네 믿용대로 훨지어다’ 라는 말씀융 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의 하언은 록시 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 

(2) 그련데 여기에서 조사 ‘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효스〉는 자칫 잘못하면 천혀 다른 
의미로 오해하기 협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께서 빽부장이 지닌 믿융의 훌량에 비혜 

해서 기척융 행한 것처럽 이해되어훨 7t농성이 크기 때풀이다. 

(3)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혜수께서 기척융 행하심으로써 액우장이 믿고 있는 
것 그대로 실현되어 졌다· 라고 이해되어져야 한다. 

(4) 즉 빽부장용 예수 그리스도쩨셔 발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언의 병융 고치설 만한 능력이 

었다는 것융 확신혔다. 따라셔 예수 그리스도의 기척용 이미 그분의 맡뺨파 함께 행해 
졌고 그 결과로 하언이 낫게 된 것온 액부장이 가진 믿융 그대로였댄 것이다. 

(5) 이처럼 믿용의 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합 청도로 큰 것으로서 이는 ‘진실로 너회 
에게 이르노니 너회가 만일 믿융이 한 겨자써만큼만 았으연 이 산융 명하여 여기서 저 

기로 옮기라 하여도 옳킬 것이요 또 너회가 옷 항 것이 없으려라’ (17:20) 는 맙쯤에 (참 
조， 녹 17:6)도 잘 나타나 었다. 

(6) 이러한 사설융 교훈으로 삼아 우리룹용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올 간구하기 천에 먼저 
‘믿용의 훌량 (홉 12:3) 이 장생해지도혹 노력하는 생도황이 되어야 한다(참촉 녹 22: 
32; 행 6:5;고전 16:13;고후 1:24;갈 5:5;벌 1:25;꿈 2:5;딛 1:13; 약2:5;유 1:3). 

13. cil 때드로의 청애 웠융 빼 빼추깨셔는 에쩨한 얼융 행하셨는가 1 (14， 15 철) 
~(l)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툴어가셨융 때 쩨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풀 것융 보 

시고 그의 손용 만지시니 혈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용 병석 (病席) 에셔 일어나 예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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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총’융 줍었다. 

(2)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상황융 훌 수 있다. 먼저 ‘베드로의 집에…앓아 누훈 것융 
보시고’ 란 귀철은 예수째서 때드로의 집에 가신 것이 그의 장모월 고치기 위해서가 아 

니라 다츰 목척으로 가셨다가 우연히 앓아 누빼 있는 여인올 목격하게 되었음용 나타 

낸다. 

(3) 두번째로 .그의 손올 만지시니 혈병이 떠나가고’ 라는 상황 묘사는 예수쩨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 (按手)하심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되었옴융 가라킨다(참촉 막 6:5:7 

:32:녹 4:40:6:18;13:13; 행 28:8}.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합융 익히 
아실 뽑 아니라 그 연약합흙 보완하실 수 었는 능력의 주이심융 보여 준다(참조， 사 

53:4}. 
(4) 세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첨융 받고 예수때 수총융 들었먼 사건용 구현받은 자로 

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찮 의미한다. 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현의 션물올 받은 

자틀은(참촉 엠 2:8) 누구활 막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팡융 톱려야 한다(참 

조， 행 2:47:16:25; 홉 15:6:고천 6:20;골:1:12;2:7: 살전 5:18:살후 1:12; 계 5:11, 12}. 
14. c!1 샤랍률윤 귀신률련 자툴융 언제 예수째 테려왔는가? (16 컬) 

lAl (1) 본철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 구체객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져용매’라는 막 

연한 시간이 언급되어 었다. 

(2) 여기에셔 ‘져용매’ 는 단순히 해가 지고 난 후 컴캠해진 일상적인 밤 시간율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간 후의 시간융 가리키는 말이다. 

(3) 즉 유대의 융법에 의하면 금요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정해져 
었으며 활무드 (Talmud) 의 교훈에는 토요일의 해가 진 후 세개의 볍이 나타날 때 안식 

일이 끝난다고 되어 었다(캉조. 계 23:32). 
(4) 따라서 사랑툴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융 기다렸다가 예수께 환자끓융 데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엄격한 융법 때폼 

에 안식일이 지나야만 병자돕융 자유홉께 옮질 수 있었기 때운이었다(참촉12:1-10; 막 

3:2:녹 13:14}. 
(5) 이러한 사실융 통혜 우리륨온 그 당시 유대언활이 안식얼윷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생도뜰 중에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안일한사랍 

틀이 간혹 었다. 물론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웰신자툴쳐렴 주일용 

단지 피곤하고 바뽕 사회 생활용 잊어버리기 휘해 연히 쉬는 공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꽉히 형식척으로 대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체척인 쾌락용 쫓아 산다 

면 주일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6) 한편 우리룹이 육체척인 휴식보다는 영혼의 안식융 뷔해 주일융 선용(짧用) 한다연 하 
나님째서는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해질 수 었는 ‘새 힘’ 으로 채훼 주심용 알아야 한다 

(창초， 사 40:31). 

15. 힘 예수께셔 귀신활용 쫓아내시고 앵든 자훌 고치신 갯용 에떤 말향융 이루기 위빼셔 
언가? (17 철) 

lAl (1) 이는 이사야 션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야에 대해 선포했던 예언의 망~ 곧 ‘우리 연약 

한 것용 친히 담당하시고 병융 젊어지셨도다’ 라는 알쏟융 이루기 위해서이다; 

(2) 이 말쯤용 사53:4율 인용한 것으로서 ‘그는 설로 우려의 철고용 지고 우리의 슬픔용 

당하였거늄· 로 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파는 내용상의 차이가 조끔 었다. 

(3) 측 마태는 이 귀쩔융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우리의 질고’홉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우리의 슐픔’옳 ‘병’으로 대치했는데 이는 인간 생환에서 나타냐는 육쩨혀 고용의 의 

一4률용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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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흉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에서 이 귀철융 인용하고 있 

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훌훌 담당하셨으니’ (뻗천 2:24)로 기록되어 었다. 

(4) 이처럽 마태의 인용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용 예언의 말씀에 나타 
나 있는 단어나 뭄장 자체촬 변형사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칙첩 혀브리어로 된 구약 

생경융 번역했기 때푼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메시야가 다흘 사랍률의 최웰 대 

신 젊어지고 고난융 당한다는 식으로 언급된 이사야의 기록올 따르지 않고 자기 나홉 

대로 혀브라어 구약 성청율 번역하여 이사야셔에셔 강조된 영척인 의미보다는 육체척 

고난에 대한 의미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마태의 견해는 다용과 칼이 요약휠 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언간의 
철병용 고치시는 사명용 갖고 계시며 툴쩨， 따라서 병 고치는 기객은 단순한 농력의 표 

출(表出) 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생겨난 인간고광 대신 지신 속최자의 행동이며 세 

째. 그분은 결국 죄와 형벌의 짐융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질병과 고용에셔 언간툴융 해 

방시켜 주셨다(참조.1:21) . 
16. tÐ 뱅 고치는 기적융 마쳤용 빼 푸리률용 에떻게 행풍했으며 이에 대혜 예수께셔는 에 

뻗 반웅융 보야셨는가 ? (18청) 
(Ã) (1) 예수께서 귀신룹련 자틀과 병든 자(16철)툴융 모두 고치시는 것융 목격한 우리활이 

자기촬 에워쌀옳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룹 명하셨다. 

(2) 먼저 우리들이 예수원 에워썼던 것온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척에 대한 호기심과 정이 
감용 느꼈기 때푼일 것이다. 

(3)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무려률로부터 벌어지는 것융 헨하셨는돼 이는 궁충룰 가훈데셔 

병 고치는 것도 총요하지만 먼저 쩨자툴융 개인척으로 교훈하시는 것이 더욱 선행 (先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월 흉해 우리틀은 어떠한 이적보다 말씀융 가르치는 것파 
션포하는 것이 더육 중요한 얼엉융 깨달용 수 있다. 

(5) 사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이척파 기사를 따라가는 자는 인간 본위의 신앙인으로 전 

락하게 되고 끝내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재 된다. 

17. tÐ 예수 그리스도훌 따료겠다고 고빽한 사항윤 누구인가 ? (19철) 
!Al (1) 예수의 사역융 목격했던 한 ·서기판’ 이 ‘션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져신의 결심용 예수혜 고액했다. 

(2) 여기에서 ‘서기판. (헬. 그랍마태쭈스)용 히브리어로 〈소오프립〉에 해당되는 말로서 원 
래는 ‘성경용 쓰는 자’ 라는 의미이나(참초， 대하 2:55;느 12:26) 일반척으로 융법에 
농흉한 학자홉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서기판 칙책용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된 쩨도로셔 (참촉 스 7:6} 구약 사대에 

는 재사장 중에서 션별되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 출신률이 주혹융 이루었다(참 

조， 행 23:9). 

(4) 한면 서기관으로 지목된 자흡온 이미 5 쩨 때부터 융볍용 배우기 시착하여 13세가 되 
면 ‘바 미츠바. (히브리어로 배용의 아룰이란 뜻)라고 활리는 .ii!.육 기판에서 융법에 판 

련된 여러 가지 고둥 교육올 받용 후 30세 때부터 타인용 가르치는 지휘에 오르게 되 

었다. 

(5) 그룹의 직책용 용법용 해석하고 가르치며 융법융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가청 문쩨률융 

재판하는 일용 수행했으므로 ‘용법사’ {22:35;녹 5: 17}. ‘랍비’ (23:7) 팔 ‘션생’(요 3 

:1O}이라고 활리웠으며 공회 의원이 되기도 했다(막 14:43;15:1). 

(6) 그런데 이틀용 바리써인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융 사역융 비판하고 방해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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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룹이므로(막 2:16:녹 5:30) 본절에 언급된 바와 잡이 셔기판이 예수흉 따르고 
자 한 것1용 획기척인 사실이라 홉 수 있다. 

18. t!l 예수깨셔는 써기판의 컬섬에 대빼 어떻게 당뻔하셨는가? (20 쩔) 
~(l) 예수께서는 당신융 따르겠다는 서기판의 결섬에 대해 구체척인 답변용 내리시지 않고 

다만 ‘여우도 굴이 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칙 인자는 머리 줍 곳이 없다·고 
발씀하셨다. 

(2) 예수의 이 답변은 인자의 진정한 재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웰 따르기 취해서는 많은 역경융 받아룹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녹 14 : 25-33)는 
의미꿇 내포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말은 셔기판꾀 요청해 대한 직접척인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예수께셔 
서기관의 밭옳 진심에서 우러나용 할르. 반아룹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융 암시해 주는 표 
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뿔만 아니라 예순채서 .헨챔 부르실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풍 따라오너라’ (4: 19) 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도 。; 탑변온 거철의 의미용 띠고 있 
음이 확실하다 

(4) 결국 예수께서 서기판의 요청용 거쩔하신 것은 당신융 따르고자 한 그획 마융 자세 혹 

은 동기가 순수하지 옷했기 때문이다 이쳐럼 순수치 못한 동기에서 출발한 신상인은 
예수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5) 한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용 구원하기 위 
한 영팡된 샤역용 수행하러 오셨용에도 왈구하고 피곤할 때 면용l 췄 수 있는 거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용 나타낸다. 

(6; oj확 같이 예수께서는 가장 고폭한 삶융 사셨옳 뽕 아니라 요즈옴 소위 성공했다는 목 
회자틀이 받뉴 대접과는 전혀 판이하게 지내셨다. 이러한 활연합은 오직 인휴활 구훤 
하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써만이 갑당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착조. 갈 6:7-10)， 

19. t!l 예수쩌셔 뼈생둠 앞에셔 자신융 가리커 사용하셨댄 효청언 인자 (A子)에 대빼셔 약 
슐하라 (20철) • 

圓 (1) 여기에서 ‘인자’ 란 말은 예수께서 출겨 사용하셨던 청효이다. 한편 ‘하나님의 아뜸· 이 
그의 신척 이홉용. ‘다윗의 아틀’이 유대척 이홉(참조， 9:27} 융 가리키는 반면，이 
명 청은 인간 세상에서 앵하신 그의 복용 사역과 깊이 연판된 이홉으로서 @그의 인성 
(A性)과 낮아짐(참초， 20철). @ 고난과 록용(참후 녹 19:10) ， @ 황으로서의 미 
래의 용치 (24:27) 원 강조하고 었다. 

(2) 참고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인자’ 에 대해 전반척으로 알아보연 다용과 갈다. 

의 P) 구 훌 참고귀컬 

인간이란 맙용 시척 <3훌的)으로 표현한 
시 8:4;144:3 

일반척 의미로 경우 

인간용 가리킴 
하나님에 대한 상대척 혼째로셔의 언간 민 23:19;용 25:6 

구약 
첼 2:1;3:1;4:1 풍 

하나넘께서 션지자당 부픔 때 사용하신 에스젤에서 총 90 
꽉갱한 인간융 명청 회 언급댐 

가리킴 단 8:17 

이 A라앨 민쪽 전체표 지청함 시 80: 17 
메시야융 가리키는 발로 예언되어점 단 7: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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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J;9:.6; 10:23올 
포.합해서 총 30회 
t션급됩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쏠 부르실 때 막 3:28;8:31풍 총 

사용 1~회. 녹 6:22;9:26 
풍 총 25회.요 1 :51; 

산 약 
예수 그리스도룹 3:13등 총 12회 

가리킴 / 언급휩 

스데반이? 예‘수릎 가리려 부를 밭 ι 행 7:56 
13:41;16:27;19:28 

채형춘로서/의J 예수 그리스도 
;24:27， 44;-28:6; 막 

13:26;14:62; 녹 17 j 

:22， 30; 계 1:13:14 1 
:14 

20. ltl 한 껴깎가 ‘주여 먼져 가셔 내 l흙천윷 창사하게1 허확하융소셔’라고 했윷 빼 예수께 
셔는 어떻게 대합하셨는가'? (21 ， 22 철) 

lÃl (1)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죽은 자틀로 저회 축윤 자룹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룹 쫓으라’ 고 대답하셨다. 

(2) 여기에서 ·죽은 자’ 는 영척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룹 믿지 않는 자틀융 뜻하고 
‘져희 죽은 자’ 는 육체적으로 사망한 사랍올 가리킨다. 따라서 선 말은 죽은 부친의 

장례식은 활신자에 속한 가족이나 진작틀에게 맡기고 예수훌 l과·르략는 일종쇠 냉청이 

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명령은 어떻게 보면 섭계명융 거스리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이 높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앨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성의 척도는 체 5 계명 
(출 20:12;신 27:16) 에 그 기초활 두고 있었으며 자식된 자는 자기 부모의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참촉 창25:9;35:29;50:13). 

(4)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련 근거 없이 부모의 장례식용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 
간척으로는 부모의 장례식올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활 쫓는 것임율 깨달용 수 있도록 했다. 

(5) 즉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아비나 어미줍 나보다 더 사항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 

니하고 아틀이나 딸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10:37) 라는 
말에 나타난 사상용 좀더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봉 수 있다. 

(6) 이러한 사실융 통해 우리틀은 자신틀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하늘나라활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 

렬 수 있는 신앙척 결단력융 배융 수 있어야 한다(참조‘ 녹 9:60). 예수 그리스도훌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만한 결단과 아풍율 감수하지 않고는 그 일윷 감당할 수 없다. 

21. ltl 빼수와 그의 제차률윤 바마 가운데서 어때한 얼윷 겪었는가? (23-25 철) 
lÃl (1) 예수와 제자틀이 배홉 타고 갈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는’ 위기 

에 직변하게 되었다(창조， 녹 8장 밍 14) . 
(2) 여기에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플 가리키며 ‘큰 놀이 일어나’라는 귀절은 거센 풍량이 
얼어 수면이 거철게 요동하는 상태륜 시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갈렬리 호수는 

해연보다 약 206m나 낮은 데다가 주위에는 높은 산틀로 툴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풍항이 갑자기 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풍 기상 변동이 심한 곳이다. 

(3) 한편 이러한 위기에 빠졌융 때 제자들은 당황하여 주무시는 예수흘 깨우며 ‘주여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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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 우리가 쭉겠나이다’라고 외쳤다. 

(4) 이는 순간척으로 위기훌 모변하기 위해 예수홉 찾는 제자흘의 얄확한 신앙 상태잖 장 

나타내 주는 말로서 그툴이 아직까지 어떤 어려웅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는 주의 뜻용 

쩨닫지 못했다는 사실올 역 력히 보여 주고 있다. 

(5) 그러나 우리틀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결쿄 두려워하지 말고(참촉 왕하6:16; 

사 41:10;계 1:17;2:10)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환 믿옴으로써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23:37; 출 33:22; 신 31:6; 삼하2:7; 대상 22:13; 시 23:4;121:4, 5; 
사 25:4;요 16:33; 앵 28:15;엘 3:12; 히 10:35;요일 3:21). 

22. 잉 예수께셔는 쩨자률의 태도활 보사교 에떻게 반웅하셨는가? (26， 27 철) 
뼈 (1) 예수께서는 먼저 겁에 질려 당황하고 있는 제자즐올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 

음이 척은 자플。F 라고 책망하셨다. 

(2) 여기에서 무서훼하는 감정파 믿음이 척다는 사실은 서로 밀접한 판계찰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블 의지하는 믿움이 부족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 

이다.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제자뜰올 꾸짖으신 후 ‘바랍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장하라 고요하라’(막 4:39) 고 명령하시니 풍황이 그치게 되었다(26철;녹 5:27). 

(4) 이것은 갈릴리 호수가 ‘잠잡하라’ 고 하신 예수의 명령용 알아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셔는 무인격적인 자연에까지 말씀의 능력올 발휘할 수 었다는 사실융 가리 

킨다. 
(5)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올 풍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현상까지도 자유 자채로 다스 

렬 수 있는 초자연척인 능력올 가지셨읍몫 찰 알 수 었다(창촉 11:25; 창 14:19; 행 

17:24). 즉 그분은 만몹의 주인이시다(창조. 참 11:36). 

23. [!J 예수혜셔 갈렵리 .:t.수용 건너신 후 어떤 얼옳 겪게 되셨는가? (28 철) 
(Ã) (1)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 에 이르렀올 때 무럽 사이에서 나용 귀신츰련 자 

두 명을 만나가l 되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가다라 지방’ 이 쟁확하게 어느 지역용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신학적 논쟁이 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마가와 누가는 본철의 내용과는 탈리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막 5:1;녹 8:26). 

(3) 먼저 ‘거라사’ 지방은 갈렬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32km청도 펠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신툴련 자들에게서 나용 돼지 떼픔이 ‘비탈로 내리닫아 바다에 룰어가서 월 

에셔 몰사(않死)했다， (32 철;막 5:13;녹 8:33) 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4) 반면 ‘가다라’ 지방은 갈렬리 호수 동면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해변 지역율 가리키는 

말로서 이곳용 포함해서 주위의 다른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큰 도성 ‘가다라’ (G뼈ara) 

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이다. 
(5) 이 지방에는 해언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걸이 었으며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호수룹 향한 가파룬 언댁줍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는 고대의 무덤이 흩어져 있었다. 

(6) 한편 이 무덤틀은 벼 랑의 바위벽용 깎아 내어 만든 조그만 방이나 굴의 모양융 갖추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무럽 중 일부는 사랍틀로부터 버렴 받온 귀신틀련 자툴의 거 

처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걸롤척으로 마태가 기록한 ‘가다라’ 라는 영청은 사실과 부합되는 지명이며 무덤 사이 
에서 귀신툴련 자톱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답 만났다는 사건 역시 타당한 근거용 가지 

는 것이다. 



126 마태록읍 8장 

24. E!l 귀신톨련 자틀의 충씨는 어며했는가? (28철) 
~(l) 그룹은 ‘심히 사나와 아우도 그 킬로 지나잘 수 없융’ 정도로 팡적 (狂的) 인 증세꿇 보 

였다. 

(2) 그률의 이러한 중째는 현대 의학척 판점으로는 일총외 싱한 청신병의 중세 중 하나라 
고 활 수 있는데 이형께까지 팡포하고 사나왔던 것용 귀신등의 세력이 그플융 완전히 

지배하고 었었기 때문이다. 

(3) 그련데 이틀의 팡포한 행동에 대혜 마가복융에 더육 상세히 언급되어 었다. 즉 그틀은 
쇠사슐에 멜 수 없용 갱도까지 이르랬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 

융 끊고 고황융 깨뜨렸으나· 아무도 그 힘융 채지하지 못했막 뿐만 아니라 ‘밤낮 무 

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늪 소리지르며 룹로 제 몸용 상하게’ 하는 팡란융 저질렀다 

(막 5:3-20). 

(4) 이처렵 귀신룹련 자품외 팡란온 어떠한 세력도 용리첼 수 없었던 고철쩍인 것으로서 

(막 5:4) 이는 오직 팡포한 풍량용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26 철)으로만 다 

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5) 한편 오늘날에도 수많윤 사랍틀이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고풍올 받고 있는데 그중에 

성도듭이 차지하는 비융이 상당혀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었다. 
(6) 이러한 완인은 발씀과 삶훌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콧된 믿음에서 t!1롯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즉 하나님의 맏씀용 실제척인 생활 가운데 섭천하지 못하여 죄책감용 느끼고. 나 

아가서는 자신이 범한 죄당 송직히 시언하고 회개한 만한 믿음마저 약해질 때 신앙인 

으로서 극심한 심리적 혼란 및 신앙상의 갈둥왔 느끼게 된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 

이 반복되다 보연 결국은 ·가다라인’ 과 다광 바 없는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7) 이러한 사실올 용해 우리둡은 기독쿄인으로서 건전한 삶융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신실한 믿읍이 요구되어짐융 깨당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과 뜻융 다하여 

하나님융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마귀나 귀신의 세력도 철대 첨푸할 수 

없는 것이다(참조. 신 6:5: 장 3:5: 요 12:30.31: 살후 2:8:히 2:14;요일 3:8; 계 20:10). 
25. E!l귀신륨련 자률윤 예수훌 본 후 에떤 반웅융 앨으쳤는가? (29철) 

~(l) 그룹은 예수원 본 후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뚫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판이 

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찮 피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두 가지 질문 

용 던졌다. 

(2) 먼저 첫번째 질문은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월 청확히 간봐한 것으로서 그분에 대한 

중요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었융올 보여 준다. 륙히 ‘하나님의 아들’ 이란 말은 이 청호 

가 가진 의미끓 완전히 이해하지 옷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싣이기 때 

풀이다.‘하나님의아듭’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모.든문쩨의 해결자이시다(참죠. 16: 16). 
(3) 두번째 질문은 귀신의 무리줍이 고통올 당하고 영웬'61 멸망할 때가 반드시 용 것이라 

는 사실용 잘 나타내 주고 었다(참조， 유 1:6: 계 20:10). 특히 ‘때가 이르기 전에’라 

는 해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날에 심판용 앵합 자(요 5:22.27:9:39:딩후 4:1 : 
약 5:9) 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틀’이라는 진리월 가장 완벽하게 중영해 주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귀신흘린 자릎에 속해 었던 귀신줍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융 목격하기도 

천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둥이심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틀이 버록 악령이긴 하 

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었옴용 의미한다. 

(5)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둡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농과 위엄은 신설한 성도찰로부 

터 사악한 마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정합 수 있는 절대척인 것임옵 알아야 한다(참 

조， 벌 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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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Ð 예수께셔는 귀신틀을 어떻게 쫓아내셨는가? (30-32 철) 
[Ã] (1) 귀신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틀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만일 우리흘 쫓아내실진대 

돼지 때에 들여보내소서’ 라고 간구했다(31 절) . 
(2)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즙이 ‘혜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윤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용 암시해 주고 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펴조물융 충오하는 마음에서 돼지 때에 

들어가 그 칩숭틀의 푹음올 초래하고자 했다. 물째， 그 지방 사람틀의 소유인 돼지 때 

틀용 환살시킴으로써 그 사랑틀의 마음속에 예수블 미 휘하고 배 척하는 생각융 웰러일 

으키고자 한 것이다. 

(3) 이러한 근거는 33， 34 철의 내용융 비훗해서 북융서를 중 다흠 곳에서도 예수에 의해쫓 

겨 난 귀신뜰어 난폭한 행동이나 악앵융 저지콤으로써 자신품의 환노흘 표춤하고 었다 

는 점에서 찾아 월 수 있다(17:14-20; 막 9:14-32). 
(4) 한편 예수께서는 이러한 귀신틀의 의도흙 간파하셨음에도 웰구하고 그틀융 돼지 때 속 

으로 집어 넣어심으로써 돼지뜰은 귀신이 를려 ‘바탕로 내리달아 바다에 룹어가서 물 

에서 용사하게’ 되었다. 

(5) 이것온 예수째서 귀신룹의 소훤올 틀어주셨다거나 공연히 인간툴의 재산에 피해찰 꺼 
치고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용 궁극척으로 모두 예수께 속한 것으로서 

당신의 마음대로 합 수 있다는 주권올 나타내기 위해서다. 

(6)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척이 사랍룹에게 인 
기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의 세력융 청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뒀 건셜하기 

위해서 오셨읍올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념의 나라는 이처럼 사단과의 전푸월 홍해서 

얻어지는 것이다(참조， 엠 6: 10-18). 
(7) 이와 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었기 

마련이다. 그럽에도 용구하고 우리틀은 이러한 사건융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왜곡시 

키지 맙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뭇용 찾용 수 있는 영척 안목융 킬러 

야 한다(창조.5:8;용 5:9;11:7:33:13;전 3:11;8:17;요 16:14.15:톰11:34; 고천 2:16). 

27.CÐ 빼치 빼가 몰샤하는 것융 보고 그 주언률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33， 34 갱) 
[Ã](1)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융 목격한 ‘치댄 자툴’ 이 이 모든 일융 사랍흘에게 알려 

자 그룹용 예수께 그 지방용 떠나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여기에서 ‘치던 자를’ 은 돼지 때릎 기르던 주인물로셔 주로 그 지역 주위에 거주했던 

이방인률이나 혹은 돼지훌 키워 돈올 벨고저 했던 일부 활욕(빼옳) 에 놈이 어두웠던 

유대인툴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융법에 따라 빼지흉 부청한 동물로 

여겨(러111:7) 사육용 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련데 이틀은 예수께서 앵한 이척에 놀라긴 했지만 그 사실융 병로 달갑게 여기지 않 

았다. 록 그틀은 자기틀이 소휴하고 있댄 돼지률이 쭉온 것만 아까와했융 뿔이지 귀신 

돌린 자률이 병 고침용 받았다는 사실은 초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4) 이러한 태도는 그룰이 어떠한 자틀인지룹 확실히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그툴용 눈앞 

에 놓인 채물에만 눈이 어두워 예수쩨서 행하신 구웬 사역융 전혀 깨닫지 못했다. 

(5) 이러한 사실융 통해 우리툴응 용욕은 인간의 영혼율 병툴게 활 뿔만 아니라결국용 영 
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임융 알아야 한다(창조.27:5;참 1:19;28:16; 전 5:10; 

합 2:9.10; 행 5:1-6; 엄챈 6:9; 약 1:15;5:3). 



제 9 창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첨과 

복음샤역 

단확구볼 1- 8 종풍명자홈 고치시다/9 셰리 마태홉 자l자로 선택히시다 /10-13 세리 및 죄인훌과 힐께 식 
l사하시다 /14-11 릅식 운져뻐| 대혜 면롤허시다 /18-22 횡루종으로 앓늠 여자룹 고치시다 /23-26 야이로 
의 혹은 딸올 셜리시다/ :1- 31 투 소경윌 고치시다 /32- 야 한 범어리홉 고치시다 /35- 38 천국 복용률 
전피하시다 

’ 예수째셔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풍네에 이 
르사니 
2 침상에 누풀 충용병차장 사랍흘이 데리고 
요거늘 예수째셔 져회외 믿읍융 보시고 종용병 
자애재 이르시되 소짜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항 
용 받았느니라 

S 어떤 서기판률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합이 
참랍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용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 
가 어쩌하여 마융에 악한 생각용 하느냐 
5 예 켜 사항융 받았느니라 하는 딴J짜 었어 
나 컬어가라 하는 딴이 어느 것이 생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찌상에서 죄홉 사하는 권째 
가 었는 종융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사고 
중용병자에게 방쯤하시되 얼어나 예 웹상융 가 
지고 징으로 가라하시니 

7 그가 일어 나 집으로 힐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휘하며 이련 권세룹 사항 
애게 주신 하나님때 영팡용 찰리니라 

9 예수쩌셔 거기셔 떠나 지나가사다가 u~태 
라 하는 사랍이 재판에 앉용 것용 보시고 이르 
샤되 나표 쫓으라 하시니 얼어나 훌으니라 
10 예수쩨셔 마태외 집에셔 앉아 융식용 캅수십 
때에 많용 세리와 최인틀어 와서 예수와 그 제 
자툴과 함께 압았더니 ” 바리새인톨이 보고 그 쩨자룹에께 이르되 
어쩌하여 너희 션쟁용 세 리와 최인환과 함째 합 
수사느냐 

12 예수쩌셔 룹으사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 
게는 의웬이 활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품데 었 
느니라 
13 너회는 가셔 내가 긍훌융 원하고 재사옵 웬 
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우라 내 
가 의인융 우르러 옹 것이 아니요 최인용 부르 
려 왔노라 하시나라 

14 그때에 요한의 쩌자흉이 예수찌 나아와 가 
로되 우리와 바라써인뜰은 급식하는데 어쩌하 

여 당신의 쩨자당용 음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째셔 저회에께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 
퉁이 신랑과 함에 있융 동안에 륭퍼항 수 있느 

뇨 그러나 신항용 빼앗길 냥이 이르리니 그때 
에는 급식함 것이니라 

16 생때 초각융 낡은 옷에 합이는 자가 없나 
니 이는 기용 것이 그 옷융 당기어 뼈어짐이 더 
하재 핍이요 

11 새 포도주당 낡은 가혹 부대에 낼지 아니 
하나니 그형께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 
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핍이라 써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끓이 다 보전되느니라 

18 예수쩌셔 이 맏씀융 하설 때에 한 직원이 
와셔 청하고 가로되 내 빵이 빵장 혹었사오나 

요셔셔 그 용에 손융 얹으소셔 그러면 쌀겠나 
이다하니 

19 예수께서 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담도 가 
더니 
20 혈 우 해용 현무충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의 뒤로와셔 그 컬옷 가월 만지니 
21 이 는 찌 u.용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융 받 
겠다항이라 
22 예수혜셔 관이켜 그장 보시여 가라사대 딸 
아 안심하라 네 믿용이 너월 구원하였다 하시 
니 여자가 그 시로 구훤융 받으니라 
28 얘수째셔 그 칙원의 집에 가샤 피리 부는 
자률파 훨화하는 우리풍 보시고 

24 가라사대 용러가라 이 소녀가쭉응 것이아 
니라 잔다 하시니 저활이 비웃더라 
25 무리광 내어 보낸 후에 예수쩌셔 참어가사 
소녀외 손용 장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용 땅에 찌지 더라 
27 예수께셔 거기셔 떠나가싶째 두 소경이 따 
라오며 소리 청러 가로되 다윗외 자혼이여 우 
리웰 용생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쩌셔 정얘 툴어가사매 소경룹이 나아 
요거늪 예수째셔 이르시되 내가 능혀 이 일 할 



〈양융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저왜 눔융 만지시며 가라사 
대 너희 믿용대로 되라 하신대 

30 그 눈흩어 밟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껑찌 
하시되 삼가 아무에 재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 
으냐 

31 저회가 나가서 예수의 소푼융 용 땅에 전 
파하니라 

32 저회가 나갈 때에 해신낱려 앵어려 펀 자 
팝예수쩨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 냐고 냉어리가 말하거늘 우리 
가 기이혀 여겨 가로되 어스라앨 가훈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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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융 본때가없다 하되 

34 바라새인흩용 가로되 저 가 귀신의 왕훌 냉 
자하여 귀신융 쫓아낸다 하더라 
35 예수째셔 모든 생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 
희 회당에셔 가르치시여 천국 복용융 션파하시 
며 모든 병파 모든 약한 것융 고치시니라 
36 우리쯤 보사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회 
가 목자 없는 양과 캅이 고생하며 유리합이라 
37 이에 재자당에게 이르시되 추수합 것용 많 

1 되 얼군은 척S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 
항 일군흘용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 마태는 본장에서 많은 병자들용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농력과 긍훌용 여러 가지 

실혜블 들어 업중하연서 마지막 부분용 천국 복용융 전화하시는 그분의 복읍 사역으로 

끝융 맺었다. 

(2) 이것은 예수께셔 당신올 홍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마다 구원하실 농력훌 가지고 있 
율 뿔 아니라 철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올 잘 나타내 주며 나 

아가서는 당신의 샤역이 질병의 치휴보다는 영혼의 구현에 있융율 쿄훈해 주고 있다. 

(3) 한편 우리틀은 이러한 사실윷 마용에 새겨(신 6:6) 예수께서 베훌어 주신 은혜에 감사 
하는 마융으로 차신의 ‘마음융 다하고 생품을 다하고 협융 다하여’ (신 6:5) 그분왈 섬 
킬 수 있는 성도툴이 되어야 한다(참조. 22:37:신 30:2;막 12:30;녹 10:27: 요 12:26 

;행 13:36). 
2. 딛 ‘혼 동리’는 구채척요료 에느 지액융 가려키는가? (1 첼) 

~(l) 마태가 ‘본 동리’ 라고 지칭한 그 당시 갈릴리 셔북부에 위치혜 었떤 ·가버나융’ 지방 

융 가려키는데 이는 오늘날의 ‘탤 홈’ (Tell Hum) 과 통일시된다. 
(2) 그런데 이곳에는 예수의 고향 나사렛 지빵이 소속되어 었융 뽕만 여1수쩨서 여러 가지 

풍요한 기척용 행하셨던 곳이라는 쟁에서 생경 역사상 중요한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3) 한편 이 생융파 판련된 주요 기사당융 복용서에서 찾아 보면 다용과 깥다. 

CD 로마인 액부장온 이곳에 거주하연셔 유대인들올 위해 회당용 건립하는 동 많온 선 
행융 베품었다(캅.~ 8:5;녹 7:5). 

@ 예수께서 나샤햇용 떠나 오신 후에 갈렬리 전도 황풍의 중심지로 이곳용 삼으신 것 
으로 추정원다. 왜냐하면 그의 꽉용 사역에 주촉융 이루었던 제자틀 중 여러 명이 

이곳 훌신이기 때문이다(4:13， 18:악 1:16:녹 5:1). 
@ 또한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많온 병자틀옳 고치시는 기켜융 베푸셨다. 먼저 백부장 

의 종융 고치신 기척( 8: 5- 13:녹 7:1-10) 을 비롯해서 더러훈 귀신톨련 자툴용 낫 

게 하셨으며(막 21:34:녹 4:31-41) 왕의 신하의 아찰용 고쳐 주신 일(요 4:46-54) ， 

열병틀린 베드로의 장모흘 고쳐 주신 일 (8:14 ， 15: 막 1: 29-31;녹 4:38， 39) ， 중흥병 

자헬 고쳐 주신 일 (9:2-8:막 2:1-12;녹 5:17-26) 퉁이 었다. 
@ 뿔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록용 딸용 살리셨으며 (9:18-26;막 5:21-43;녹 8:40-

56) 어련아이광 예로 틀어 겸손의 미댁용 가르치신 곳이기도 하다(18: 1-5:막 9 : 
33-37; 녹9:46-50). 

3. c!l 예수께세는 충풍뱅자용 어떻게 고치셨는;1.? (2 철) 
~(l) 사랍둥이 ‘청상에 누운 중풍병자’ 뒀 데리고 왔용 때 예수째서는 그틀의 믿융용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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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병자흘 향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합용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먼저 .소자야’ (행. 태크 논) 라는 말은 연장자가 아래 사랍융 향해 다쟁하게 

부쯤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창후 요얼 2:1). 
(3) 그리고 ‘네 죄 사합융 받았느니라’ 는 귀철은 죄와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었다는 
사실융 암시해 줄 뿔 아니라 충풍병과 죄 중에서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임용 지척해 

주고 었다. 

(4) 이와 칼이 예수께서는 충풍병자의 육체적 질병이 최의 곁과임올 밝혀시면서(참초. 
요 9:2) 그의 믿음에 대한 촉획-으로 육체적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훤용 베푸신 것이다. 

(5) 한편 우리들은 병어l 걸리게 되연 보홍 의학척 상식에 따라 치료월 받거나 기껏해야 자 

신의 병융 낫게 해 달라고 일방척으로 하나님째 간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6) 그러나 신설한 믿읍용 가진 성도찰은 이러한 질병이 간혹 최에 기언(基因) 하는 경우 

도 있다는 사실올 깨달아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지용 최꿇 회개합으로써 최 사항용 

훌롱이고 영육(靈肉)의 구훤도 함께 발풍 수 있다(참초， 상상 7:3;대하 7:14;30:9; 
느 1:9;사 55:7. 렘 3:12;31:9; 첼 18:21;속 1 :3; 행 2:38). 

4. lt1셔기활툴응 충풍뱅자에게 하신 예수의 말쯤에 대빼 어앤 판단융 내렸는가? (4 철) 
rA1 (1) 서기판툴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최 사합올 받았느니라’ 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용속 

으로 ‘이 사랍이 참랑(階홉) 하도다’ 라고 생각했다. 

(2) 왜냐하면 그틀은 중풍병자에게 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똘엄융 암지 옷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셔기판융 비롯혜셔 다쯤 융법 학자틀과 대부환의 휴대인뜰은 예수 그리스도홉 

보고도 믿지 않았으므로 아혜까지 메시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 그 

환용 이러한 능력 (4 철)이 메시야께만 주어졌다는 사실윤 굳게 믿고 었었기 때문에 자 

기룹 앞애 서 있는 사람이 메시야활 사청(許隔)하여 참랍한 받읍 한다고 오해하게 되 

었다. 

(3) 여기에서 ‘참랍’ (헬. 콸라스쩨메오)온 하나님 혹은 그분에 속한 신성한 물건융 모톡하 
는 언행융 나타내는 말로서 구체척으로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속성을 부여할 때 

(창촉 출 20:7) <ID 하나님의 속성융 삭제 혹온 명가 철하(lJL價切下) 할 때 @ 하나님 
의 속성융 다른 대상에 부여합 때(참죠， 출 20:3-5) 이러한 최가 성립이 된다、 

(4) 한편 예수쩨서는 예루살웹 생전에서 유대언룹에게 자신용 중거할 때 (요 10:23-25)와 
대제사장에게 심문융 받으실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툴 그리스도’ 엄융 밝히심으로 

써 그룹로부터 참랍하다는 발용 룹으.셨다(26:63-65; 막 14:61-64;요 10:33-36). 
(5)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흘은 대부분 그릇된 신앙융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 
스도환 직첩 보고도 부인하는 업청난 척활 짓게 되었다. 더구나 혜수의 사역에 직접 

동창했던 도마 같은 제자도 그불의 상처흉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부환하신 주흘 인청함 

갱도로 의심 많은 신앙의 소휴자도 있었다(요 20:27.28). 
(6) 우리끓은 이러한 사실융 교훈으로 삼아 ‘너는 냐찰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됨온 복되도다’ (요 20:29)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용 실천하는 성도톱이 되 

어야 한다. 

5. lt1 예수쩌셔 셔기판들의 마융옳 간확하시고 그률에게 푸슨 맙융 하셨는가? (4， 5 철) 
Q잉(1)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3 쩔)용 알아차리시고 ‘너회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융 

하느냐 네 죄 사합융 받았느니라는 말파 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맙이 어느 것이 협겠느 
냐’라고 말씀하셨다. 

(2) 언저 ‘악한 생각· 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툴로셔 중용병자촬 고치실 만한 놓력 
이 었융융 부언하고 오히려 참합하다고 여겼던 서기판룹의 생각융 가리킨다. 



4-9 젊 131 

(3) 그련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 
무도 행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셔 활 때 그 결파가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전핵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용 내뱅기는 상당혀 협다. 
(4) 반면 ‘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은 그 결과의 성취 여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명액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칙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죄 사합옳 받았느니라’ 고 맡해 버리는 것이 오히 

려 쉽게 느껴진다. 

(5) 경국 예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쉽게 느껴지는 말씀융 통해 인간으로서 붙가눔한 이 
적융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틀업옮 보다 명 백히 종명하셨다. 

(6) 한편 우리들도 이러한 서기관룹과 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툴이심융 부인하 
거나 그의 능력융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각자의 신앙판(信빼觀)융 재정리(再整理)해 
웰 수 있어야 한다. 

6. c!1 예수쩌셔는 자신이 지년 속최의 권세왈 어떻게 충명하셨는가? (6， 7 컬) 
(Ã) (1)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챔상올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 명령하심으로써 ‘세 

상에서 죄룹 사하는’ 인자(A子) 의 권세가 자신에게 었다는 사실용 입중하고자 하셨다 

(6 절) . 
(2) 여기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걷지도 못할 청도로 병이 심혜 침상에 누훈 

채로 실려 왔던 중풍병자가 그 자려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컬어간 것 (7절) 에서 잘 

나타나 었다.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중풍병자팝 고치시는 기척용 몽해 병 고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야라는 사설융 여실히 증명하셨다. 

(4)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객이 병융 고치거나 여러 
가지 기척을 뻐푸시는 것보다는 성도틀의 최륨 사해 주셔서 구웬에 이르께 하는 데 있 

음용 알 수 있다(창조， 1:21;26:28; 녹 3:3;24:47; 행 2:38;홉 3:25:8:1.34;요얼 1:9 
;3:21). 

7. c!1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융 목격한 우려률옹 에뻗 반웅융 보였는가? (8 철) 
(Ã) (1) 우리툴은 최룹 사해 주시는 예수의 권세흘 보고 ‘두려훼하며 이련 권쩨룹 사랍에게 주 

신 하나념께 영광용’ 톱렸다. 

(2) 여기에서 ‘두려워하며’ 는 단순히 우서훈 일올 당해 놀라는 감갱 이상의 상태꿇 가리키 
는 말로서 전인격적(全A格的) 경외감 혹은 영척 각생으로 인해 방생하는 전융(戰傑) 

융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최 많용 인간틀이 최합 사하는 권쩨흉 가진 예수 그리스도웰 두려워하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그분이 맙기신 

사명융 수행활 때 항상 경외심파 두려운 마음으로 입할 수 있는 생도룹이 되어야 한다 

(참조. 17:6:28:5.10). 
8. c!1 가배나용 지방의 째판에셔 예수의 쩌자로 션택발윤 자는 누구인가? (9철) 

(Ã) (1) 그는 가버나웅 변방 지역의 한 째판에셔 세리 (짧更) 로 근무하고 었댄 ·마태’ 라는 사 

랍이다. 
(2) 여기에서 마태가 근무하고 있던 ‘세판·용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 백성률융 대상으로세 
금융 징수하기 위해 껄치했던 일종의 세무소로서 그 당시 부당한 세금 부과 및 당당자 
률의 부청 행위 풍 여러 가지 우조리률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툴로부터 수많 
용 비난훌 받고 있었다. 

(3) 이러한 세판에서 고용원으로 근무했던 세리률은 휴대언률 중 지척， 경제척으로 높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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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속해 었었음에도 합구하고 척대국용 위해 세금용 징수한다고 해서 동촉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응 받았으며. 나아가서는 부청하 이방인물과 접짝했기 때문에 ‘죄인’ (11철). 

·창기’ (21 :31) , ‘이방인’ (47철;18:17) 과 같은 벼천한 부휴로 취급받았다. 
(4) 본철에 언급된 마태 역시 다른 세리룹파 마찬가지로 액생룹로부터 비난융 받고 있었으 
므로 이러한 시대척 상황 속에서 쩨리가 예수의 제자로 션헥된 것은 획기척인 사실이 

아날 수 없다. 

(5) 한편 그는 다른 복읍서에서 ‘레위’ 라는 이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막 2:13-17;녹 5:27 
-32) 이는 그의 본명이며 아랍어로 ‘하나님의 션물’이란 뜻용 가진 이 ‘마태’라는 이 
찰은 제자가 된 후에 용려진 이룹이다. 

(6) 이와 같이 마태는 한갖 세리에 지나지 않는 배천한 사랍이었지만 예수의 부합융 받고 

이에 순종합으로써 혈 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뽑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용 사역에 막 

중한 일익올 담당했고 나아가서는 본서원 기룩하는 동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올 

받았다. 

(7) 빨만 아니라 마태는 본젤에서 자신의 부쯤 받은 사건융 기혹하연서 ‘모든 것용 버리고’ 

예수월 쫓았음에도 용구하고(녹 5:28) 이러한 사실용 때고 단순히 ‘얼어나 쫓았더라· 

고 기록할 만큼 겸손한 자이기도 했다. 

(8) 이쳐렴 예수께서는 학식이 뛰어나거나 사회적 수준이 높용 셔기관， 용법학자. 제사장 
품옳 체쳐 두고 세리릎 비롯해 어부 좁신의 베드로와 안드레 퉁 소위 하총 계급의 비천 

한 자틀(4:18-22) 풍 재자로 삼으셨다. 
(9) 이러한 사실을 용해 우리틀은 지금은 각자가 벼록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항지라도 언젠가는 주의 종으로 션택훨 수도 었융융 기억하고 소명에 합당한 순총과 

겸손의 신앙올 가져야 한다(창조， 사 6:8). 

9. (i'I 바려새 언률응 예수의 어 떤 모습융 효.고 삐'1 '칸했는가 ? (10, 11 철) 
(Ã) (1) 예수께셔는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흘과 세리， 제자릎과 함께 앉아서 식사활 하셨는 

데 (10 절) 이룹 본 바라써인들은 제자룹에게 ‘어찍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최인뜰과 

함께 장수시느\.f 라고 벼난했다 

(2) 그련데 여기에서 ‘최인틀’ 이란 죄월 지은 모든 사람융 포콸하는 명칭이 아니라 유대언 
찰의 입장에서 환 때 공개적으로 융법올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자툴. 즉 창기， 세려， 이 

방인 풍올 가리킨다. 

(3) 그러나 좀더 엄격한 차웬에서 보면 단지 이툴 뿐만 아니라 바라새언융 비롯해 모든 사 
랍틀은 죄인이다(창조， 룹 3:10). 록히 자신의 눈에 었는 를보는 째닫지 못하고 다 

흔 사랍의 눈 속에 있는 티흉 보고 정최했던 바리째인 칼용 자틀은 최인 충에서도 괴 

수(덤천 1:15) 라고 항 수 었다(7:3-5). 
(4) 한편 오늘날의 성도품 중에서도 이러한 바리새인찰과 감이 자신의 신앙판이나 가치판 

으로 타인올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비난 청죄하는 자룹이 더러 었다. 

(5) 싱지어 활 얼 없는 일부 여성도찰은 셔로 모였다 하면 쩔청 인물율 대상으로 하여 온 

갖 배방과 협담융 늘어놓아 이활 소일(뼈日)거리로 삼는 경우도 었다. 

(6) 결국 이러한 언행은 개인의 심령융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분열까지 초래하게 되 

는 톡소(뚫索)와 칼용 것이므로 우리옳은 이촬 엄격히 금해야 한다(7:1 ， 2;녹 6:37;롭 

14:13;고전 4:5). 

10. CÐ 바리찌언의 벼난에 대빼 예수쩌셔는 에행게 합하셨는가? (12， 13 쩔) 
(Ã)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룹이 비난하는 소리 (11철)룹 툴으사고 그뜰에게 세 가지 말씀율 

하심으로써 자신의 업장옳 밝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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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쩨.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재라야 훨데 있으니라’ 
고 (12철; 녹 5:31) 말혐하셨다. 이 귀철은 풍자척 의미룹 지닌 일종의 격언으로서 여 
기에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융， ‘의원’용 예수 그리스도훌， ·병든 자’는 세리흘벼 

훗해 구원과 영척 치료가 훨요한 모든 최인될융 가려킨다. 

(3) 틀째， ‘너회는 가서 내가 긍훌용 원하고 제사웰 웬치 아니하노라 하신 똥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다(13쩔 ;12:7). 이 말씀은 효 6:6융 인용한 것으로서 원래 효세아가 

의도한 바는 그 당시 실천척 사황이 결여된 융법주의자툴용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는 곁으로만 의로운 체하는 바리새인뜰에게 세리와 최인플용 휘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흩용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4) 한편 ‘너회는 가서…배우라’는 표현은 그 당시 랍비졸이 백성룹에게 융법융 가르철때 
사용했던 일종의 교육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융 가르치는 바리새인틀에게 
먼저 성경의 진리젤 찾아 보고 진정한 의미환 배쭈라고 훈계하신 것이다. 

(5) 세째， .내가 의인융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융 부르러 왔노라’고 발씀하셨다. 이 
말씀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용 단척으로 나타내 주는데， 여기에서 ‘의 

인’온 영객 • 도덕척으로 성결하다는 의미에서의 의인(창조.13:43;용 36:7;시 34:15 
;37:25;92:12; 잠 3:32;4:18;12:13;20:7;사 3:10) 이 아니라 자신용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판， 제사장， 왈법주의자와 같옴 교만한 자훌융 가리킨다(녹16 

:15;18:9}. 
(6) 이러한 사실을 풍해 우리뜰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북옵융 전하 
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환 눈언 자에게 다시 보게 합융 전파하며 눌린 차원 자유케 하 

고 주의 은혜의 해촬 전파하는 둥 죄인용 구웬하러 오셨읍융 확실히 믿용 수 었다 (샤 

61:1 ， 2;녹 4:18.19). 

1l.Ci1요한의 제자플이 예수께 항의한 것윤무엇인가? (14 철) 
@(l) 그흘윤 예수께 ‘우리와 바리새인틀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재차흘용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항의했다. 

(2) 이 귀철은 두 가지 사실융 압시하고 있는데 첫번째로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 

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날이 요한의 제자률과 바라새인틀이 금식철로 지키는 날이 

었다는 점과 두번째로는 그 당시 바라새인융 비훗해 일부 엄격한 유대인릎용 금욕 생 

환에 따른 금식을 훨요 이상으로 남발하였으며 더우기 금식하지 않는 사랍은 최언으로 

취급하여 그것올 억지로 강요하는 풍초가 있었다는 점이다. 

(3) 그러나 그 당시 실제척으로 요구되었던 공식적인 금식일은 속최일파 부립캘 전날 그리 

고 예루쌀댐 합락융 기념하는 압 월 9 일까지 포함하여 모두 3 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틀은 형식척인 경건파 금욕왈 과시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다. 

(4) 한편 오늪날에도 이러한 바리새인틀과 같은 부큐의 성도툴이 가끔 있는데 그틀은 금식 

생활이 신앙의 척도라도 되는 양 착각하여 자신의 실척용 자랑할 쁜만 아니라 이훌 가 

지고 타인의 신앙올 함부로 명가하는 둥 많용 오휴캅 범하고 었다. 

(5) 이러한 문제는 교회 생환융 하는 가운데 자주 풍장하게 되는데 우리활용 금식 뿐만아 
니라 새벽 기도회， 구체. 봉사 동 여러 가지 일융 수행함에 있어셔 형식척인 회수나 

양보다는 그 일에 임하는 진실한 믿옴과 마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용 깨랍。}야 한다 

(창조.6:1-17). 

12. ci1 예수쩌셔는 급식에 대혜 훌바혼 태도용 가르치기 위빼 어떤 배휴훌 사용하셨는가? 
(15-17철) 

~(l)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 그릇된 생각융 가지고 있는 요한의 쩨자틀에게 융바흔 교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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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기 위해 세 가지 비유흉 사용하셨는데 먼저 신랑의 비유웰 툴어 ‘혼인 집 손냥들 

이 신랑과 합께 있융 동안에 술퍼할 수 있.!:-. ..h. 그러나 신항융 빼앗킬 낳이 이르려니 

그때에는 금식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신랑’ 은 예수 그리스도훌， ‘신랑융 빼앗길 날’ 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흘 가리킨다. 따라서 이 귀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용 받으실 때 그 고 

난에 동참하는 마용으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함용 교훈하고 있다. 

(3) 두번째 바유로 ‘생베 조각왈 낡은 옷에 룹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올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는 말씀용 하셨다. 여기에서 ‘생베 초각’ 은 예수 그 

려스도의 복읍용 의미하며 ·낡은 옷’ 은 휴대교외 교려옳 가리킨다. 절국 이 비유간 유 

대주의적 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읍옵 억지로 부합시키려 하면 오히려 양자가 모두 

손상융 업게 된다는 사실융 강조하고 었다. 

(4) 세번째로 예수께셔는 ·새 포도주룡 낡은 가쭉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 

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물 

이 다 보폰되느나라’ 고 비유룹 드셨다. 이 바유는 두번쩌 비유와 통일한 의도로 사용 

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히 4:12) 복용이 형식척인 금식융 중 
요시하는 유대교의 낡용 전풍에 얽매일 수 없용용 가리킨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의 비유’ 는 오늘날 광신자활까지 널리 

인용하고 있는 유명한 비유로서 합리성과 웰합리성에 대해 명쾌한 논리웰 제시해 주고 

있다. 

(6) 한편 오늘날의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틀이나 성도즙 중에도、 마치 유대인찰이 그들의 
천홍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읍융 해석하려고 했먼 것처럽 지나치께 자신의 현실이나 상 

황에 맞추어 성경용 해석하려는 사랍틀이 더러 었다. 

(7) 품론 현실이나 상황용 천척으로 배격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융 손상시키는 것이 

나 너무 지나치연 성갱의 진리흘 왜곡시키는 결파흉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 

에 대해 우리틀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뺑후 3:16} 고 경고한사 

도 베드로의 발용 깊이 명심하여(참조， 22:29; 고후 2: 17;4:2) , 자신의 주장만용 내세우 

지 받고 예수의 뜻하시는 바 대로 그 말씁용 받아틀여야 한다. 

13. ct1 예수빼셔 금식에 대한 비휴훌 말씀하철 빼 그 앞에 냐아옹 자는 누구이며 우슨 간 
구훌 했는가 ? (18, 19 철) 

~(l) 먼저 예수 앞에 나아용 자는 본철에 ·한 직훤’ 이라고 막연히 기륙되어 었으나 마가 및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 (박 5:22;녹 8:41) 라고 구체척으로 밝혀져 있다. 

(2) 그는 당시 가버나융 희당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께 나아와 
서 절하고 ‘내 딸이 방장(方將) 죽었샤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융 얹으소서 그러면 살 

겠나이다’ 고 간구했다. 

(3) 여기에서 ‘방장’ 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르티〉는 ‘방금’ 이란 뜻의 부사어야므로 ‘방장 

죽었샤오니’ (헬. 아르티 에탤류테센)는 ‘방금 죽었으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마 

가복음에는 ·죽깨 되었사오니’ (헬. 에스카토스 엑써이) 로 되어 었고 누가복음에는 ‘죽 

어 감이더라. (헬， 하우테 아페드네스첸) 로 표현되어 었다. 컬국 마태는 이 사건용 기록 

함에 있어서 중간 과정 곧 야이로가 예수께 왔융 때에는 그의 딸이 위톡한 상태였으 

나 예수께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그 땅이 죽었다는 사건 경위(막 5:35;녹 8: 
49) 촬 생략한 것이다. 

(4) 한편 ‘그 몸에 손용 얹으소서 그러면 쌀겠나이다’ 라고 한 야이로의 고액용 안수흘 똥 

해 많은 병자뜯올 고천 예수 그리스도의 놓혁 (8:3.15;막 7:32;녹 4:40;13:13)올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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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옵용 전재로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총융 고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액부장의 신앙(8:8) 보다는 약한 것임융 알 수 있다. 
(5) 그럽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의 #확용 들어주셨융윷 불 때 아무리 작용 믿옵이라 

활지라도(17:20;녹 17:6) 그 안에 진실한 마융이 었으연 무슨 일이든지 가놓하게 된 
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참조， 벌 4:13). 

(6) 그러므로 우리뜰온 비록 완전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결쿄 자신의 연약합 

때문에 주저앉거나 하나님의 도용 요청용 포기하지 말고 믿는 마융으로 간구활 수 있 

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후 엠 6:18). 

14. (!1 예수의 웃자확울 만졌던 여인윤 에며한 사랍이었는가? (20 절) 
~(l)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의 걸옷자락용 만진 사랍은 ‘열 두 해환 혈루중 (血

陳힘으로 앓는 여자’ 였다. 

(2) 여기에서 ‘혈루충’ 은 보몽 혈판 조직이 약하여 혈판의 톰융 풍하여 펴가 흩러나오는 
병율 가리키나 특뺑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안으로 

인해 쟁기척으로 심한 출혈올 연으키는 고질적인 증세활 보였던 것으로 추청된다. 

(3)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척으로 질병용 죄에 대한 형별로 간주했는데(참촉 용 33: 19 
-28) 픔히 ‘혈루종’과 같이 합걸한 분비용이 흉러나오는 병은 육체적으로나 의식적으 
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레 15:19-33). 

(4) 한편 이 여언에 대해서 마가는 더육 상세혀 기술(記述) 하고 있는데 ‘많윤 외왼에게 많 

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 

던 차에 예수의 소문융 툴고 우리 가풀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올 대었다’(박 

5:26,27) 고 했다. 
(5) 결국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협과 노력에도 왈구하고 실왜흘 거륨한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연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올 치휴받았다(22절). 

(6) 이처럼 자신에게 었는 경험과 소유와 가능성마저 포기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만이 참 

된 위로와 치유흘 받융 수 있다. 즉 자신융 철저히 낮훈 자만이 하나님의 도용융 얻용 

수 었다(창조.18:4). 

(7) 이러한 교훈풍 아는 우리깥온 쩨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침용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전철(前敵)올 밟지 말고 쳐쯤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처지활 호소하는 신 

앙의 소유자가되어야 한다(참촉 6:33;7:7， 8; 녹 11:9， 10). 

15. C!I 혐루충용 앓는 여언윤 어뻗게 뱅 고챔옳 발게 되었는가? (21， 22 컬) 
~(l) 이 여인의 믿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 마읍에 그 걸옷만 만져도 구원용 받겠다’ 고 고 

액할 정도로 확신척인 것이었다. 

(2) 이러한 그녀의 고액은 세상의 용갖 수단과 방법이 헛된 것인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 
도께 자신윷 완전히 맡기는 자의 겸손한 믿옴과 가난한 심령 신앙척 결단력용 찰 나 

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융 얻융 것이라는 그녀 

의 신앙은 결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올 철대적으로 확신하는 신앙의 최 

절청율 이루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그런데 만약 그녀의 고액과 옷옳 만진 행동이 신앙이 동반되지 않윤 마신척인 것이었 
더라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었용지라도 인간의 심 령융 감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판 

속일 수는 없다(대상 28:9;29:17;장 16:2: 렘 11 :20;롬 8:27;살전 2:4). 
(4)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서 진실한 신앙융 간파하셨으므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융 . 

이 너블 구훤하였다’ 고 그녀의 간구에 용맙해 주셨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간구했댄 

육체척인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받는 엄청난 축복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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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사실용 홍해 우려틀은 성도률이 간구하는 소망윤 오칙 자신의 맏옴에 의해 성 
취 여부가 판가륨된다는 귀중한 쿄훈용 얻흙· 수 었다(창조. 히 11:1). 

16. CÐ 예수쩌셔 직원의 첩에 도확했을 빼 그곳에는 에헌 얼이 벌어지고 었었는가? (23철) 
fÃ)(l) 직웬의 집온 ‘피리 부는 자틀과 훤화(團魔) 하는 무리’ 룹로 용비고 있었는데 이는 상가 

(훨家)의 분위기륜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2) 여기에서 ·훤화하는’ 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쏘쭈부메논〉용 사랍룹이 모여 떠드는 모 

습용 나타내는 말이다. 그 당시 이스라앨의 용슐에 의하연 상가에는 으혜허 피리 부는 

자툴과 곡 (哭) 하는 여자들올 유료(有料) 로 고용했는데 큰 소리웰 낼수록 그률은 많은 

보수환 받았다고 한다(참촉 댐 9:17}. 
(3) 심지어 액성툴 중에서 가장 빈곤한 자라 활지라도 최소한 피리 부는 자 두 명과 곡하는 
여자 한 사랍 정도는 불렀다고 하니 비교척 사회척， 총교척 지휘가 높용 회당장의 집 

에 고용된 사랍틀은 상당수에 랄했올 것이다. 

(4) 뿔만 아니라 수많은 문상객들의 떠드는 소리와 회당장 가똑훌의 애곡(哀哭) 소리 역시 
대단했융 것이므로 예수께서 도착하셨용 때 이곳의 환위기가 파연 어느 청도 혼잡하 

고 소란스러웠올 것인가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었다. 

(5) 이처럼 한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기회월 이용하여 자신의 실속용 차리려 

는 무리룹의 소란스러움은 매사에 룹인정하며 욕구 충록만융 바라는 뺀대인룹의 아우 

성과도 홉사하다. 이런 아우성 속에서 우리는 함께 훗고 쭈는 창된 인간애훌 발휘해야 

항 것이다(참조， 롭 12: 15). 

17. CÐ 때드는 푸리툴율 향혜 예수쩌서는 어떻게 말쯤하셨는가? (24 철) 
(8) (1)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모여 떠틀고 있는 문상객， 피리 부는 자 곡하는 여자 빛 회 

당장의 가쪽둡올 향해 ‘가라사대 불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고 말씀 

하셨다. 

(2)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고 하신 예수의 말씀용 훈자척으로 해석하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거나 가사(假死) 상태에 빡져 있 

다는 의미가 된다. 

(3)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악 5:35;녹 8:49) ‘잔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다소 오혜의 여지풍 남기고 었다. 

(4) 결국 이 문제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용 표연척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내연에 숨겨져 었는 의미룹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족 예수께서 사용하신 ‘잔다· 라 

는 표현은 그 소녀의 육체적인 죽음융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북 육쩨적으로는 죽었 

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뜻올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5) 다시 발하면 그 소녀가 당한 죽옴은 하나님의 정벌인 영훤한 죽읍융 의미하지 않고 언 

젠가는 다시 살아 하나님올 찬양하게 휠 육체적인 혹융용 가리킨다(참조，살전 4:16). 
(6) 따라서 예수께서는. 마치 그 소녀가 영원히 죽은 것인 양 소란흉 피쭈고 있는 무리룹 

에게 ‘촬러가라…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틀의 영척 무지월 자각시켜 줌과 동시에 

죽은 소녀환 다시 살리설 자신의 능력올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7) 한면 예수께서는 바단 이 소녀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죽용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와 
강은 표현으로 발씀하셨는데(요 11:11) 이러한 표현용 역대하의 저자가 여호사핫의 쭉 

옴에 대해 ‘여호사맛이 그 옐조와 함께 자매’ (대하 21: 1}라고 기록한 데서도 찾아 블 

수 있다. 

(8) 이러한 사실을 째딸아 우리 성도뜰은 장례식융 치르는 데 있어서 웰신자룹과 같이 지 

나치게 몽곡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 (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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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와 교훈융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난 삶올 돌아보는 기회룹 가져야 한다. 

18. ci1 예수에셔 직현의 땅융 어떻게 상리셨는가? (25.26 철) 
lAl (1) 예수께서는 자신융 버웃는 무리꽉융 내어 보낸 후에 직원의 죽은 딸이 누쩌 있는 방으 

로 틀어가셔서 ·소녀의 손윤 잡으시매’ 그 소녀가 자리에서 얼어나게 되었다. 

(2)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의 행동폴 ‘소녀의 ·손융 잡으시배’ 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반면 마 

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달리다굴’ 곧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씁하신 사실용 덧웰여서 

기록하였다(막 5:41:녹 8:54}. 

(3) 더우기 누가는 이 사건올 기확함에 있어서 소녀의 회생(回生)에 대해 ‘그 영이 몰아 

와’ (녹 8:55}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소녀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냈 

다는 사실올 뒷받첩해 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4) 이러한 예수의 안수와 말씀이 끝나자마자 직웬의 죽은 딸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얼 

어나 걸었는더l 이잠 보고 여l수께서는 절대 이 일에 대해 소문옴 내지 말고 소녀에게 

억용 것올 주라고 부탁하셨다(악 5:43:녹 8:55. 56}. 
(5) 뻗편 예수께서 죽은 사랍을 살리신 이적은 성경의 다릎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판 속에 틀어 었는 나인성 과부의 쪽자륜 살퍼신 사건(녹 7:11} 파 죽은 지 나흉어 지나 

이미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룹 살리신 사건(요 11:38-44} 용 뜰 수 있다. 

(6) 이와 같이 죽은 ~t까지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인적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희생 뽑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죄인플에게 영혼의 구원올 베푸설 분이심 

용 암시해 주는 정표이다(참초， 요 3:16: 벌 3:20}. 더우기 이 사건융 통하여 당신의 

부환파 세상 끝난에 있을 성도감의 부활용 예즙해 주셨다(참조， 살전 4:16.17}. 

19. ci1 푸 소경이 눈윷 ~게 된 경위는 에떠한가? (27-30 철) 
lAl (1)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싼려신 후 그곳옴 떠나 가실 때 두 소경 

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릎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했다 (27 철) . 
(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플의 간구쉰 일딴 무시하고 집(가버나용에 있었던 자신의 숙소) 

으로 틀어가셨으나 그 소경뜰이 게속 따라오자 .내가 능히 이 일융 할 좁읍 믿느냐’ 

(28절)고 물으셨는데 이는 그뜰의 진실성용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다. 

(3) 한편 그 두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올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칠 

푼에 대해 ‘주여 그러하오이다’과고 대답할 수 있었다. 

(4) 이러한 소경의 답댄용 확인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관의 눈융 딴지시며 ‘너회 밴음대로 

되라’ 고 말씀하시자 (29 절) 그판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경들의 눈이 밝 

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뜰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옴옴 입증해 주는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올 동해 우리틀은. 하나님께 각자의 소웬용 간구항 때 먼저 진실한 믿읍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신의 기도가 뜩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끊 

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보담해 주신다는 귀종한 교훈용 uß옳 수 

있다(참조， 8:13:21:22: 창 18:32:32:26: 신 9:18:녹 22:44 :요 5:24: 행 12:5: 약5:16.17). 

20. ci1두 소정이 예수해 사용했던 청효는 푸엇인가? (27 철) 
lAl (1) 그룹은 예수블 향해 ‘다햇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 이 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 

합과 다윗의 직계 자손A로서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읍올 암시해 주고 있다. 

(2) 그련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풍요한 사실은 이 두 소경이 사용했던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가 단순히 다윗의 계보에 속한 어느 한 사람올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용해 나타나실 메시야룹 지칭하고 었다는 점이다(창ξ 1:1:사 11:1-10). 

(3) 측 그월은 지금 자신뜰 앞에 서 있는 붐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야 
(그리스도) 이심용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앓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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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융 밝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4) 한편 이 칭호는 일반척으로 유대인틀이 메 시야룹 지청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용속척 
명칭으로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총교적. 정치척 홉치자에 

대한 간절한 염웬이 투사된 표현이다. 

(5) 그러냐 예수께서는 액성틀 사이에서 이러한 의도로 불리어지는 것융 싫어하셨다. 왜냐 

하면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틀의 열망 곧 이스라엘올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 

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나라 죄와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뜰의 영혼용 구원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참조， 26:28:사 53:5:속 13:6;요 19:34:룹 5: 

9; 히 13:12; 멜전 1:11.18， 19;2:21;3:18;요일 1:7: 계 1 :5:7: 14; 12: 11). 
21. 힘 예수빼셔 투 소경융 고쳐 주신 후 그들에거l 푸엇융 당환하셨는가? (30， 31 철) 

{A)(l) 예수께서는 그틀의 눈윤 싼게 해주신 후 이 일에 대해 엄히 경계하시는 심정으로 ‘삼 
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알라’ 고 당부하셨다. 

(2) 그런데 예수의 이러한 당부의 맏씀은 비단 본철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문둥병자의 병 
용 고쳐 주셨완 때 (8:4) 나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올 살려 주셨용 때(막 5:43:녹 8: 

56) 에도 마찬가지였다.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했던 이적이 백성틀에게 알려지는 것융 훤하지 않으 
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읍과 같이 추정해 폼 수 있다. 첫혜. 이러한 소문은 자신 

올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는 휴대인툴의 시기심융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복음 사역에 막대한 지장플 초래하게 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눈에 보이는 

표적올 중요시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흘 감안해 합 때 너무 이척에만 의존하는 신앙 종 

조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륨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용 것이다. 세쩨. 병 고챔훌 받 

은 당사자가 이척의 체험으로 인해 마융이 찰떠 있올 경우 그 이적의 본래척 의띠릎 

놓쳐 버릴 수 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얼어난 일올 묵상하 

도록 배려한 것이라고도 첼 수 었다.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월 기억해 쏠 때 병 고침이나 다콘 여러 이척줍은 그의 복 

원(구원) 사역올 위한 하나의 방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5) 그런데 오늘남의 목회자뜸이나 교인틀 중에 이러한 이척들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라도 

되는 듯이 이것에만 치중하는 무리물이 었다. 그틀은 마치 의료 행위나 따숨용 하는 

듯이 공개척으로 이활 행할 뿜만 아니라 그 결파룹 션전하거나 과시하기도 한다. 그러 

나 본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용 깨달은 우리닫은 이러한 신앙파 행동 

릎이 그릇된 것임쏠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 [!l 예수빼셔 ‘귀신툴려 뱅에리 펀 자’ 에게 행하신 야척윤 우엇이며 이에 대한 샤랍틀 
의 반웅은 어 때 했는가 ? (32-34 철) 

lAl (1) 두 소경이 고첩용 받고 (27-31 캘) 혜수의 집으로부터 나가자 이번에는 사랍품이 ‘귀신 

룹려 병어리 된 자’룹 떼려왔는데 (32 철) 예수께서 귀신올 쫓아내시니 벙어리가 말융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귀신틀려 병어려 된 자’ 란 육채척 결합이나 유전척 요인에 의해 션천척으로 

말올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귀신의 세력에 의해 후천척으로 업이 닫히게 된 증세 

잘 가리킨다. 이러한 근거는 ‘귀신이 쫓겨 냐고 뱅어려가 말하거달’ 이라는 귀철에서 찾 

아 찰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용 목격한 무리틀은 ‘이스라헬 가운데서 이런 얼융 본 때가 없다’ 고 기 

이히 여긴 반면 예수 그리스도앉 메시야로 인갱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 

의 왕용 빙자(뿔、짧) 하여 귀신윤 쫓아낸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예수께셔 행하신 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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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비방하는 태도찰 보였다. 

(4) 여기에서 ‘귀신의 왕’ 은 원래 ‘파리의 왕’ 이란 의미륜 가진 에그론의 수호신 바알세웰 
(Baalzebul) 혹은 바알세봅(Baalzebub) 융 가리키는 말이었으나(왕하 1:2) 유대인룹에 

게는 사단의 칭호로 사용되었다(10:25: 12:24.26:녹 11: 15.18.19). 
(5) 한편 ‘빙자하여’ 는: KJV 에서 ‘…올 용하여’ (through) 라고 나와 었다. 따라서 바리새 

인틀의 주장은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흘 용하여(방편으로 하여) 귀신올 쫓아냈다는 것 

인데 그틀의 이러한 견해는 영적 무지에서부터 용 실로 가종스러운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용 용해 우리뜰은 바리새인툴파 같이 예수 그리스도룹 메시야로 받아듬이 

지 않는 자룹윤 그분의 옹전하신 능력융 부인하게 휠 뿔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잖 

사단이라고 정죄하는 엄청난 죄까지 짓게 된다는 것올 명심해야 된다(참조.12:24: 

막 3:22). 

23. (!1 예수빼셔 모든 생과 혼으로 다니시연세 하신 얼은 무엇인가? (35 청) 
!Ãl (1) 첫째，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융법과 말씀융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의 교사척 

사명을 잘 반영해 주는 사역이다μ:23:5:2:7:29:박 6:34: 녹 4:15:요 3:2:7:14:8:2). 
(2) 둘째， 최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세상 삶에만 집작하고 있는 죄인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융 가장 찰 

나타내 주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련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융 사역은 세혜 

요한의 경우(3:2) 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촉구와 엄박한 천국 도래(到來)흘 주제로 하 

고있다. 

(3) 세째.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에서 ‘병’(헬，노소스)이란 

고똥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질병의 속성옴 나타내는 반면 ‘약한 것’ (헬. 말라키안)은 

병으로 인해 심신(心身) 이 약해지는 상태픔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의 사역은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융 인용한(사 53:4) 말씀 곧 ‘우리 연약한 것융 친히 

담당하시고 병올 집어지셨도다’ (8: 17) 에 잘 나타나 었다. 
(4) 이와 같이 우리틀은 예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북용을 전하고 마융 

상한 자콸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픔. 눈번 자에게 다시 보게 합융 전파하고 슐픈 

자릎 위로하고 눌련 자플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룹 선포하기 위해서엄융 알 수 

있다(사 61:1.2: 녹 4:18.19). 

24,(!1 예수째셔 우려를융 민망하게 예기신 이휴는 무엇인가? (36 컬) 
!8l (l) 이는 무리틀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갈이 고생하며 유리 (流離) 했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먼저 ‘목자 없는 양 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틀의 선한 목자이심올 째닫지 

못했던 우매한 유대인플올 가리킨다. 그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올 직접 귀로 

듣고 여러 이척융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합구하고 그분이 메시야임용 째닫지 못했용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의 신적(神的) 능력까지 격하시켰던 (34 절) 완악한 백성틀이었다 

(13:15:막 3:5:10:5:16:14; 행 28:27:홈 11 :25). 
(3) 그라고 ·유리함이라’ 에 해당되는 햄라어 〈에립메노이〉는 ‘고생하며 헤매다’ (창조. 

민 27:17;대하 18:16: 첼 34:5). ‘버립용 받아 쇠약해지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 
도활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버참한 것인가원 잘 나타내 주고 었다. 

(4) 한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광 목자로(요 10:11 :히 13:20; 뻗전 2:25:5:4: 계 

7:17). 이스라땐 액성틀(성도툴)용 양으로(참조.10:6:15:24;18:12:25:33:26:31: 
시 74:1:79:13;요1O ~'3; 뱅천 2:25) 비유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그 
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관계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사실올 팡해 우리들은 마치 양이 목자룹 떠나 살 수 없듯이 성도들도 예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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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플 떠나게 되면 길 앓은 양과 갈이 실쪽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용 명심해 

야 된다(캅3느 10:16; 랩 50:6， 7; 첼 34:6). 

25. l!1 예수쩌셔 추수합 얼군륨융 보충하기 위혜 제차률에쩨 푸엇융 명하셨는7}? (37.38철) 
~(l) 예수께서는 부혹한 일군툴융 채우시기 위해 ‘추수활 것은 많되 일군은 척으니 그러묘 

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항 일군툴용 보내어 주소서’ 라고 제자뜰에재 기도하 

라는 명령융 내리셨다. 
(2) 여기에서 ‘추수항 것’ 은 최와 사망의 권세에 빡져 었는 영혼툴융 구원샤킬 복음 사역 

융 뭇하며 ·일군’ 용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활 진실한 복융 사역자 

들용 의미한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응 모든 최인룹에게 구웬과 은혜룹 뻐]풀어 주 

신(엠 1 :8) 하나념융 가리키는 말이다. 

(3) 즉 예수께서는 그의 복옴 사역에 동참할 진실한 일군들이 부족한 것용 지척하시고 재 
자들에게 창된 일군융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륙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일군에 대 

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온 70인의 천도인올 툴씩 찍용 지어 보낼 때 강조하 

신 내용에서도 찾아 흡 수 있다(녹 10:2). 

(4) 한편 오늘날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읍 사역융 담당할 일군픔이 많이 요청되고 있는데 
흑히 일군융 가장한 샀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된 일군용 찾기가 접접 어려 

워지고 었용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용 수 없다(창조，요 10:12). 

(5) 그러나 땅 끝까지 복용올 전따활 귀중한 사명용 부여받은 우리릎은(행 1 :8) 명예， 우. 
권력을 당하는 상군룹의 버리활 결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륜 위해 자 

신의 모든 것융 바첼 수 있는 참된 일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6:33; 녹 18:29; 
요 13:37). 

1 인구자료 

귀신들림.귀신들렸다’는 것윤 귀신이 어떤 사랍 얀에 거하연 

셔 그 샤랍에게 직갱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융 챙샤하여 마음이나 
몸을 혼란시키는 것을 말한다.따라셔 어떤 사랍에게 해신이 툴리 
변 그 결과 육체적인 기능이 상질되기도 하고 (32， 33점 ;4:24; 막 9: 
18;녹 11: 14) 청신적인 장애 현상 (11: 18; 17: 15;요 10: 19- 21) 이 얼 
어냐기도 한다. 신약 성경에서 핫아 홉 수 있는 귀신툴련 자로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툴련 사랍(녹 8:27)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15: 22). 정하는 여언(행 16: 16) 풍이 었다.그러나 분명한 정윤 예 
수 뿐 아니라 바융과 깔이 생령의 능력에 샤로잡힌 자에게 귀신은 

굴복당하고 만다는 첨이다 (12: 22;축 10:17;행 16: 18). 그렇지만 
귀신이 냐갔다고 해셔 그 사합이 영적인 연에 있어서까지 치유함 

윷 발운 것은 아니다. 그 사랍이 영척으로까지 완천함융 얻기 위 
해서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성 령이 잉재하여야 한다. 한펀 
。l상과 창운 샤생윤 성령의 장중(掌." )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결 

단코 귀신에 률려지 않는다는 사생쓸 반중해 주고 있기도 하다. 



제 10 창 열 '1:: ,-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시다 

단락구분 1.4 얼 투 지|자짤 선턱히시다 /5.15 북용 사역뭘 위해 제자률옮 피송히시다 /16.25 훌난과 빅 
혜훨 극북허리 /26.31 두려워하지 앓라 /32.33 예수짧 시인히는 자혈과 원신하는 자툴 /34.36 룹용메 
따르는 인간적 고흡 /37.39 αl수 그리스도에 대힌 잠된 사링 /40.43 얘|수웹 엉접하는 자률이 받원 축복 

I 빼수께서 그 엽 두 쩌자홉 부르사 더러운 
귀신융 쫓아내며 모든 병파 모든 약한 것용 고 
치는 권능융 주시니라 

2 옆 두 사도의 이홉은 이려하니 빼드로라 하 
는 시온용 tll훗하여 그의 형재 안드레와 쩌베 
대의 야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빙랩파 바환로v9. 도마와 세리 n}태. 안패 
오의 야률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안언 시몬과 몇 가핫 유다 짙 예수읍 
판자라 

5 예수쩌셔 이 혈 등융 내어 보내샤며 명하 
여 가라샤대 이 방언의 길로도 가지 받고 샤마 
리아인의 고용에도 흘어 가지 말고 
6 차라라 이스라엘 집의 앓어버련 양에게로 

7.라 

7 가면셔 천화하여 멜하되 천국이 가짜왔다 
하고 

8 명든 차용 고쳐여 쭉은 자용 싼려여 문둥 
이용 깨꿋하게 하며 귀신용 쫓아내되 너회가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어라 

9 너희 천대에 긍어나 용이나 용이나 가지지 
알고 

10 여앵용 휘하여 주어니나 두 !엔 옷이나 신 
이나 지팡이짚 가지지 말라 이는 연군이 져 억 
융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 아무 성이나 촌에 환어가든지 그중예 합당 
한 자룹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어 

용라 
12 ~ 그 집에 끓어가연셔 영안하기원 법라 
13 그 징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띤 명안이 거 
기 임항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명안 
이 너회에게 룹아용 것이니라 
14 누구툴지 너희월 영컵도 아니하고 너희 말 
융 툴지도 아니하거든 그 접어나 성에서 나가 
너희 합의 먼지용 떤어 벼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회에깨 어르노니 성판 냥에 
소륨파 고모라 빵이 그 성보다 견디 기 쉬쭈리라 
16 보라 내가 너희용 보냉이 양용 이려 7.용 
데 보냉파 칼도다 그러므로 너펴는 뱅광이 지 

혜홉고 비좀기갈이 순겹하라 ’7 샤함픔용 삼가라 져회가 너희합 공회에 념 
겨 주꼈고 져회 회딩예셔 채찍젤 하리라 
18 또 너tl 가 나잡 언하여 총톡둡파임금룹 앞 

에 끌려가리나 이는 저펴와 이방언찰에재 충거 
까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표 념져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용 
맙함까 염려치 딴라 그뼈에 무슨 딴항 것융 주 
시리니 

20 싼하는 이는 너회가 아나라 너희 속에서 맏 
씁하시는 자 공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 장차 형찌가 형찌 픔， 아tll가 자식용 혹는 
데 내어 주여 자식환이 부모합 대척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읍용 언하여 모든 사람에 
게 이용융 받용 것이냐 냐중까지 견다는 자는 
구원융 얻으려라 
23 이 똥려에서 너회당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성로 너회에케 이르노니 이스라 

웰의 모든 동리용 다 다니지 옷하여셔 인자가 
오려라 

24 쩨자가 그 션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 
다 놓지 못하나나 
25 재자가 그 션생강고 총이 그상전갈으면 혹 
하도다 집 주인용 바알세용이라 하였거든 하용 
며 그 집 샤합룹이랴 

26 그런록 저희갑 두려훼하지 앞라 감추인 것 
이 드러나지 않용 것이 없고 숨윤 것이 알려지 
지 않융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너회에게 어루용 데서 이르는 것융 팡 
명한 데서 딴하며 너회가 껏측으로 닫는 것융 
집 쩨에서 션파하라 

28 용용 묵여도 영혼용 능융l 쭉이지 못하는 자 
캅융 두려워하지 말고 오객 톰과 영혼융 능혀 
지욕에 입하시는 자픔 두려휘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샤리용에 판리는 것 
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셔 허락지 아 
니하시연 그 하나라도 땅에명어지지아니하리라 
30 너회에 게는 어 리업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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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회는 많은 창새보다 귀 
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랍 앞에서 나룹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배지 앞에서 져젤 시인할 것 

이요 

33 누구든지 사랍 앞에서 나룹 부인하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함 부인하리라 

34 내가 쩨상에 화명융 주러 온 쓸로 생각지 
말라 화명이 아니요 검융 주려 왔노라 
35 내가용 것은 사합이 그아버와.딸이 어미 
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찰화하거l 하려 합이니 
36 사랍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비나 어미릎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게 합당치 아나하고 아찰이나 딸융 나보다 더 
사훌L하는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1. 힘본장의 중섬 내용운 무엇인가? 

38 똥 자기 섭자가블 지고 나룹 쫓지 않는 자 
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쭉숨올 얻는 자는 앓윤 것이요 나흉 
위하여 자기 목숨월 앓는 자는 얻으리라 
40 너희용 영접하는 자는 나찮 영접하는 것이 
요 나즙 영컵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깝 영첩하 
는 것이니라 

41 션지자의 이함으로 선지자릎 영접하는 자 
는 선지자의 상용 받흉 것이요 의인의 이합￡ 
로 의인월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용 받짤 것 
이요 

42 또 누구든지 쩨자의 이룹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풋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회에깨 이르노니 그사랍이 결단코 상 
융 잃지 아니하려라 하시니라 

(8){l) 본장에는 전장(前첼) 끝 부분에서 언급된 제자들의 선태파 파송올 촉구하는 기도(9 : 

35-38) 에 대한 즉각적인 용당이 나타나 었다. 
(2) 즉 예수께서는 이미 복읍 사역을 감당할 진실한 일군이 부족하셨움을 지척하시면서 이 
룹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룹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장에는 예수께 

서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장차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올 하게 될 열 두 제자들올 

선택하시고 그틀을 북읍의 일군으로 파송한 사건이 중점적으로 기콕되어 있다. 

(3) 한편 이러한 상황 아래 선발된 열 두 제자들올 대상으로 예수째서는 사도직 (使徒&빼과 
함께 복읍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플 부여하시면서 장차 이 직분올 수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 권면하셨다. 

(4) 그런데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권연들은 그 당시 열 두 제자틀에게만 한정된 것 

이 아나라 오늘날의 성도뜰에게도 해당되는 철실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5) 결국 우리툴도 열 두 체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사역융 수행할 사 
명올 받았다는 사실융 기억하여(사 43:10;요 15:27: 행 1:8;4:20;5;20 , 21, 32;18:9.10 
:22:14 ， 15;26:22;고후 4:13: 뻗전 5:12) 이러한 권면의 말씀올 각자의 사명 수행올 

위한 실천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2. lt1 예수께셔 열 투 제자들에게 주신 권농은 푸엇인가? (1 철) 
!A1 (1) 예수께서는 많은 제자뜰 중 열 투 명올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올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융 고치는 권능’ 용 부여하셨다. 

(2) 먼저 여기에서 ‘더려운 귀신’ 이란 하나님올 대적하고 인간애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틀 
로서 그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인 손상올 활러일 

으칸다. 

(3) 다음으로 ‘모든 병파 모든 약한 것’ 은 4:23과 9:35 의 표현과 통일한 것으로서 
‘병’ (헬. 노소스) 은 ‘가혹한 것’ 올 뜻하며 ‘약한 것’ (헬， 말라키아) 은 ‘부드러운 것’ , 

‘육체척으로 약한 것’ 곧 병의 결과로 약해진 육체흘 가리킨다. 

(4)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권능은 원래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능력에 속한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열 두 제자틀에게 그 권능올 부여하셨다는 것은 그틀융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만픔 귀중한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이다. 휴히 ‘열 두’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활 

상징하고 었다는 정에서 중요한 의의룹 내포하고 있다. 

(5) 한편 여기서 열 두 제자룹에게 우여된 권능이 귀신흘 쫓아내는 농력과 병을 고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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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능력보다 귀신융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용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둡이 다른 이척올 앵하는 자룹보다 더욱 뛰어난 사도임융 

중거해 준다. 

3. c!1 제자와 샤도의 차이정윤 푸엇언가? (1 ， 2 철) 
~(1) 먼저 ‘제자’ (헬， 마태태스)란 다른 사랍에게 배우는 사랍이란 뜻으로서 일반척으로 예 

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올 따르는 모든 사랍융 가리킨다. 

(2) 이러한 용어는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용 등연 ‘모세의 재자’ (요 9:28) ， 

‘세혜 요한의 제자’ (요 3:25)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5: 1) 퉁이다. 
(3) 한편 ‘사도’ (헬. 아포스룹로스) 는 ‘보냄 올 받은 자’ 라는 뜻으로서 주인의 때시지활 

다릎 사랍에게 전달할 사명융 가진 사절(使節)융 가리킨다. 그련데 이 용어는 ‘제자’ 

라는 맘파 달리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었다. 

(4) 록 사도로 훌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되어졌는데 켓째， 예수 그리스도훌 직 

캡 봐었고 그의 부활융 목격한 사람(창조. 행 1:22; 고전 9:1) ， 룹째 여러 가지 이적 

용· 행활 수 있는 은사릎 부여받은 사랍(행 5:15， 16; 히 2:3， 4) ， 세째 여l수 그리스도혹 

은 성령으로부터 선택용 받은 사랍(행 1:26) 안이 사도로 청합융 받융 수 있었다. 
(5) 결롤적으로 ‘제자’ 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분용 따었던 사랍릎융 비롯해 오늪날의 

모.든 성도릎에게도 척용되는 호칭인 반면 ‘사도’ 는 옐 두 제자 및 사도 바울 풍 초대 

교회 시대에 활약했던 일부 특정적 제자블 가리키는 말이다. 

4. 힘 확용셔와 사도챙천에 나타나 있는 혈 투 쩨자률의 이홈융 순셔대로 나열하고 。l 배 
멸이 갖는 의미용 켈명하라 (2-4 철) . 

뼈 (1) 먼저 본서와 공판 복음 및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얼 두 제자톨의 이홉용 그 순서 
대로 비교해 보연 다음과 같다. 

앓ι컨r 마 10:2-4 막 3:16- 19 녹 6:13- 16 앵 1:13 

시몬 베드로 시몬 뻐드로 시몬 째드로 때드로 

2 안드레 쩌빼대의 아툴야고보 안드꽤 요 한 

3 야고보 야고보의 형쩨 요한 야고보 야고보 

4 요 한 안드패 요 한 안드패 

5 헨 럽 벌 렵 벨 렵 법 업 

6 바합로매 바률로배 tl.톨로얘 도 마 

7 도 마 마 태 마 태 바환로매 

8 세리 마태 도 마 도 마 마 태 

9 
알왜요의 아률 알왜요의 아틀 얄꽤오의 아홉 압째요의 아릎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 

10 다대오 다대오 생봇이라"8.는시몬 생옷인 시몽 

11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시본 야고보의아광유다 야고보외 아홉휴다 

12 가훗 유다 가훗 유다 가훗 퓨다 

(2) 이러한 명단룹융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흑징융 방견항 수 있는데 첫째 • 명단의 
배옐에 있어서 항상 베드로가 션두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가풋 휴다는 제일 뒤에 언급 

되어 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쩨일 먼저 기록된 것은 그가 다롤 어느 사도률보다 중 

요한 휘치에 있었다는 사실융 시사해 준다. 

(3) 품째，때드로와 안드쩨. 야고보 요한은 각 명단에 있어서 서멸상 약간의 차이첨이 있긴 



144 마태북융 10장 

하지만 풍혀 4 순위 내에 배열되어 었다. 이것은 이미 그룹이 소명융 받용 바 있는두 

빵의 형쩨픔의 이쯤(4:18-22) 엄율 나타내 준다. 

(4) 세째.각 명단융 보연 4 명이 한 조흘 이루어 열 두 명이 모두 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 zt 초의 션두에는 각각 시몬 베드로， 벌립. 알째오의 아률 야고보가 기혹되어 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훗 유다흘 쩨외한 나머지 사도룹은 각 명단에 있어 그툴의 셔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용융 알 수 있다. 

(5) 네쩨. 옐라어 생경에는 본장 2-4철에 언급된 열 두 쩨자의 이홉이 각각 2 명씩 싹용 
지어 기확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체서 제자틀올 화송하실 때 품쩍 싹융 지어 보낸 사 

실에 기인한다고 활 수 었다(막6:7). 

(6) 다섯째. 마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융 먼저 기록하고 안드레는 그룹 뒤에 배혈해 놓 

았는데 이는 그 세 명의 재자틀이 예수로부터 야이로의 딸의 부환과 그의 변형 사건융 

목격항 꽉권융 받았훌 뿔 아니라(17:1; 악 5:37;9:1;녹 8:51;9:28) 켓찌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환의 결에 가까이 었도록 초대받았던 자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26:37 

;막 14:33). 
(7) 여섯째. 마태는 자신의 이룹용 기흑할 때 그가 속한 조의 마지막에 배혈해 놓았융 뿔 

아니라 그 당시 최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라는 직업명융 병기 (화記) 했는데 이는 마태 

가 그만픔 겸손한 언홈의 소휴자였음융 찰 나타내 주고 있다. 

(8) 일곱째. 본서와 마가복읍의 명단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인 시몬’ 용 누가북용의 ‘생롯이 
라 하는 시몬’ 이나 사도행전의 ‘생롯언 시몬’ 과 동일 인융로 나타나 었다. 마찬가지로 

다대오 역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의 다른 이홉으로 웰 수 있다. 

(9) 마지막으로.사도앵전의 명단에는 가훗 유다가 쩨외되어 열 한 명의 이홉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가풋 유다가 사도로서의 자격융 상실하였융 뾰 아니라 이미 형벌융 

받아 죽은 후였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것 칼다. 그 대신 바로 뒤에 가훗 휴다에 이어 

새로운 사도로서 ·맛뎌아’ 가 열 투 명의 대열에 추가되어졌다(행 1:26). 
5. [!1마태용 제외한 나머치 옐 한 명의 제차률의 신장에 대빼 캘명혜 보라 (2-4철). 

!A1 (1) 베드로(햄. 페트로스.) : ‘시므용’ (Simeon) 의 단축형으로 간주되는 ‘시몬’ (히브리어 
로 ‘흘읍’ 이란 뭇) 이라 훌렸던 베드로는 그의 형쩨 안드레와 함께 갈렬리 옛써다 출신 

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선택되기 천에는 갈렬리 효수에서 고기장 잡는 어푸였었다(요 1 
:35-42). 그는 제자로 선택된 후 진실하고 옐정척인 신앙용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예 
수로부터 ‘반석’ 이란 의미콤 지난 ‘게바’ 또는 ‘베드로’ 라는 이홉융 부여받았다(16: 

18;요 1 :42). 그의 성격온 충동척이었고 열청객이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성홈운 맙고 
의 귀월 잘라 버린 사건애 찰 나타나 었다(요 18:10). 신약 성경에는 전반객으로 베드 
로에 대뼈 많이 언급되어 었으나 예루살렘 공의회 (앵 15장) 이후 그의 앵객용 거의 나 

타나 었지 않다. 

(2) 안드레(헨. 안드페아스.) :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혜(행라어로 ‘남자’ 란 뜻)는 신약 성 

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본철 외에 단지 4:8; 막 1:16.29;3:18;13:3;녹 6: 
14;요 1:40.44;6:8;12:22; 행 1:13에서만 몇 차례 나타날 뿔이다. 

(3) 야고보와 요한(헬. 야코보스‘ 요안네스.) : 이 두 사도는 부유한 어부. 홉신의 아버지 세 
때대(막 1 :20)와 공격척 성격융 가진 어머니 쌀로메 (27:56; 막 15:40;16:1) 사이에 태 

어난 형제로셔 야고보란 이륨은 헬라어로 ‘발꿈치훌 캅융’이란 뜻이며.요한용 ·여효와 
는 자비하시다’ 란 의미웰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성격융 용려받아 성격이 급했던 그츰 

은 ‘우뢰의 아틀’ (헬. 보아너게) 이란 별명으로 찰리기도 쨌다(막3:17). 이툴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가장 유명한 3 쩨자에 속했는데 록혀 요한은 베드로와 철친한 천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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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었다(녹 22:8:요 18:15:20:2-8; 행 3:1-4 ;8:14;갈 2:9). 한편 야고보는 혜롯 왕 

의 박해 때 참수형(朝首1flJ) 용 당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행 12:1 ， 2) 요한은 맛모 

섬으로 귀양갔다가 에베소로 툴아와 늙어 죽융 때까지 훌륭한 사역융 감당하연셔 훌리 

갑(Polycarp) , 따피아스 (Papias) ， 이그나티우스(lgnatius) 풍 뛰어난 지도자툴용 양성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 벌립(헬， 필립포스) : 베드로와 안드레와 합께 뱃새다 출신이었던(요 1:44) 벌립(헬라 

어로 ‘발용 사랑·하는 자’ 의 뜻) 은 다른 몇몇 제자뚫처럽 처음에는 서l혜 요한의 제자였 

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된 자이다. 한편 공판 북읍에서는 그의 행척 

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1:45:6:5-7;12:21, 22;14:8-14 풍에서 
비교척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아시아에 었던 로마 식민지에셔 북융 사역윷 담당 

하다가 히에라웰리스(Hierapolis) 에서 최후룹 마쳤다. 

(5) 바롤로매 (헬. 바르톨로마이오스) : 이 이릅은 히브리식 이룹으로서 ‘뽑마이의 아률’ (80n 
of Tolmai) 혹은 ‘흘로마이우스의 아즙’ (80n of Tholomaeus) 융 의미한다. 많은 신학 
자들은 그뒀 ‘나다나옐’ (Nathanael)과 동일 인용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근거는 다 

음의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D 나다나엘은 열 두 제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요 21:2). @ 벨립이 나다나앨용 예수께로 데려왔다(요 1:43-46). @ 사도들의 명단 
틀에서 벌립파 바톨로매가 항상 연결되어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청에서 바톨로매는 

가나(C뻐a) 좁신으로서 (요 21:2) 예수께 청찬용 받았먼 나다나앨로 추정됩 수 있다 

(요 1 :47). 
(6) 도마(헬， 도마스) : ‘디두모’ (Didymus) 라고도 용리웠던(요 11:16;21:2) 도마는 아랍 
어로 ‘짱퉁이’ 괄 의미한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몇 군데에셔만(요 11:16; 
14:5;20:24-29) 언급되고 었다. 그런데 우리플은 혼히 도마콸 의심 많윤 쩨자라고 부 
정적인 명가만훌 내리기 쉬우나 그의 용기(요 11 :16) 와 의마 깊은신앙고액(요20:28) 

올 볼 때 도마 역시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사랍임용 알 수 있다. 한면 그는 인도에서 

선쿄 활동용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었다. 

(7) 다대오(헬， 다다이오스) : 히브리어로 ‘여자의 가슴’ 이란 의미룹 지년 이홉으로 (Q14 의 

도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야고보의 아플 유다촬 가리킨다(녹 6:16; 행 1: 13). 한편 요 
14:22에는 그홉 가훗 유다와 구영하기 위해 ‘가핫언 아닌 유다’ 라고 언급되어 었다. 

이외에는 다대오의 신상 및 행척에 판해 뒷받청해 종 수 었는 직접척인 자료가 없으며 

단지 수리아와 알메니아에서 전도 활동융 했다는 외경의 기록만이 그에 대해 알 수 있 

는 전부이다. 

(8) 가나안인 시몬(헬. 시몬 호 카나니테스) : 시몬의 이홉융 수식하고 있는 ‘가나안인’은 

헬라어로 ‘이교도(異數徒) 인 이방인’ 쏠 의미한다. 그련데 15:22에는 시몬의 이룹 앞 

에 ‘카냐냐이。F 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데 이는 ‘열심당훤’ (Ze허ot) 의 아랍어 형태 

이다. 따라서 가나안인 시몬은 ·앨봇인 사온’ 곧 ‘연심당원 시몬? 과 동일 인물업을 알 

수 었다(참조， 녹 6:15: 행 1 :13). 한편 열심당원둡온 민족주의자즙로서 유대 민족의 
전통파 종쿄웹 강력하게 지지하민 자룹이었다. 결국 ‘열심당원 시몬’ 이란 이롭은 베드 

로와 구볍시켜 주는 이룹이 될 뽕만 아니라 시몬의 과거의 정치적 종교척 경력올 알려 

주는 볍명이기도 하다. 

(9) 가훗 유다(햄. 유다스 호 이스카라오태스) : 그의 이륨은 헬라어로 ·케리옷의사랍’(man 

of Kerioth) 이라는 릇이다(참조. 요 6:71 ;13:26). 가릇 유다는 혈 투 명의 제자룹 
중에서 회계원 담당하고 있었으나 청직하지 못했고(요 12:6;13:29;26:14-16;27:3-10) 
결국은 채용에 눈이 어두워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합 팔았던 엄청난 죄웰 짓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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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7:5). 마태와 마가는 그룹 ‘예수룹 배신한 자’ 로 낙인찍고 있으며 누가는 ‘배신 

자’ (예수흩 파는 자)로 취급하였다. 

6. c!l 예수쩌셔는 제자들융 파송하질 때 어디로 카라고 명령하셨는가? (5.6철) 
IÃ) (1) 예수께서는 그률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융에도 룹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앓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고 명령하셨다. 

(2) 이처렴 예수께서 제자룹에게 사마리아홉 벼롯해 이방 지역용 제한하신 이휴는 그툴융 
경사(輕짧)해서가 아니라(창촉 8:10;15:28;녹 17:18;요 4:1-42) 휴대인활에게 우 
션적으로 복음올 전파하시기 위해서였다 

(3) 족 예수께서는 제자품로 하여금 먼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야훌 선포하게 하성으로써 장 
차 그뜰에게 복음 천도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융 맙기기 위해서 일단 션교지의 대상용 

제한하신 것이다(참촉 랍 11:12.15). 
(4) 예수 그리스도의 복용 선포에 대한 이러한 명령용 앵 1:8 의 발쏟 중 ‘예푸살햄과 용 
퓨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 는 귀철에도 잘 나타나 었다.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청된 것이 아나라 전세계홉 

대상으로 하고 었지만(참죠. 1:1;2:1;3:9.10;4:15.16;5:13-16;8:1-13;10:18;21: 
43;24:14;28:16-20)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까용 지역부터 시작하여 검정 먼 곳으 
로 확산되어진다는 정이다. 

(6) 한편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혈 투 제자와 같이 션교 사업에 뜻윷 품은 젊은 일군틀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꽉히 그중에는 세계 선쿄·설 목표로 중동， 아프리카 제 3 세 

계， 공산권 국가홉 복옴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비견 (vision)융 가꾸고 있는 사랍룹도 상 

당히 많다. 

(7)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죽어 가는 영혼룹이 수 

없이 많이 었다는 첨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병 환자틀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에는 

그룹의 상한 영혼올 위로해 줄 종교 지도자를이 부록한 실쟁이고 농촌， 어촌. 탄광촌 

융 비롯해 여러 측수 지역에서도 유능하고 열갱객인 일군룹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의 일부 큰 교회틀은 해외로 션교사룹 파송하는 일이 마치 유 

행처럽 번지고 있으며 또한 이월 상당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용 사역의 

참다운 일군이 되고자 하는 자룹은 먼저 차기 자신용 되훌아보고 그 다옴에 이웃융 

향해. 우리 나라앓 목표로， 나아가서는 전세계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7. c!l복용 샤역융 위혜 제차률이 행혜야 활 얼윤 푸엇언가? (7.8 철) 
fAl (1) 제자플이 부여받은 첫번쩨 사명은 천국 선포 곧 ‘천국이 가까와 왔다’ 고 션포하는 일 

이다(참조. 3:2).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께서 천히 전파하신 합쏠으로서 (4: 

17) 제자들에게도 이 일용 앙기신 사실은 그룹이 부여받은 사명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흘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 두번째 사명은 ‘병든 자광 고치며 죽은 자웰 살리며 품둥이룹 깨끗하게 하며 귀신융 

쫓아내는’ 얼융 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융 앵합 권능은 월래 예수께만 속한 
것이었으나 이제 혈 두 사도띔도 이 권농용 받게 되었으므로{1 철) 그룹용 확용 사역 

용 위해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일군룹에게 사명융 말기실 때 항상 그에 합당 

한 농력올 값없이 그리고 용성하게 채워 주신다. 결국 우리들이 복읍 사역융 위해 받 
은 사명과 권놓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므로 나누어 출 때도 아무런 생색융 내 
지 않고 마치 부학받은 용건융 전해 주는 식으로 베짧어야 하는 것이다. 

(4) 그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용 한다고 남에게 용사한 후 그 일로 인해 이익융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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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휴혹에 빡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므로(미 3:11} 우리를윤 하나님의 이 
용하에 다른 사랍틀에게 봉사활 때 항상 ‘거져 받았으니 거져 주어라’ 는 예수 그리 
스도의 명령올 기억해야 한다」 

8. 핀 천도 여행융 며날 빼 쩨짜률야 지창하지 방아야 활 훌건윤 무엇언가? (9， 10컬) 
fÃ) (1) 예수께서는 제자뜰에게 먼저 ‘너회는 천대 (顧빼) 에 금이나 은이나 풍이나 가지지 말 

것’ 융 당부하셨다. 여기에서 금， 은， 동은 다픔 상품이나 돈으로 환산월 수 있는 금속 

덩어리 혹은 ‘돈’ (금화， 은화. 동화) 용 뜻하며 ·전대’ 는 돈융 넣어 다니는 주머니웰 
가리킨다. 

(2) 두번째로 금해야 할 사항은 ‘여앵융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흘 
·가지지 말라’ 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해 마가복읍에서는 다흔 견해환 보이고 있다. 즉 마태는 
전도 여행을 할 때 위에 열거한 모든 것용 가지지 말라고 기록한 반면 마가는 ‘신’과 
‘지팡이’블 허용하고 있다는 정이다. 

(4)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읍과 같이 껄명되어질 수 있다. 즉 마가는 제자틀이 처음 

에 준벼할 수 있도록 허용된 풍건즙융 언급한 반연 마태는 이미 제자들이 그틀에게 허 

용된 한 별의 옷. 한 컬레의 신. 한 개의 지망이홉 준비했다고 보고 더 이상의 것틀용 

가지지 말라고 금지한 것으로 이해휠 수 있다. 

(5) 한편 앞에서 열거한 물품툴온 여행융 떠나는 자활에게는 펼수척인 준벼풀이다. 그럽에 
도 월구하고 예수께서는 최소한의 융건만용 허용하셨는데 이는 @ 전도 여행이 일반 
여행과는 달리 모든 어려용파 월편함왈 감수해야 한다는 샤실융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 복옴 사역을 위해 힘쓰는 일군은 다른 사랍툴로부터 먹올 것올 받는 것이 당연합융 
가르치기 위해서이며(참초， 고전 9:14; 덤천 5:17, 18} @ 편리만융 위혜 여행에 펼요 
한 재물을 준비하다 보연 전도 여행의 목적용 잊어버리고 다륜 터l에 신경올 쏠 수 있 

기 때문에 이룹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61 이러한 사실을 흉해 선교에 뜻올 둔 성도틀은 이 일용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훼 주신다는 사실융 믿고 오직 전도 여행용 떠나는 제자들처럽 소박한 자 

세로 임할 수 었어야 한다. 

9. c!l 예행 도중 재자률이 유숙혜야 합 곳윤 어디인가? (11 철) 
fÃ) (1) 예수께서는 제자즐이 머율러야 할 숙소에 대해 ‘아무 성이나 촌에 툴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괄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끓라’고 일러주셨다. 

(2) 이 말씀 속에는 제자틀이 자신등의 편리흉 위해 가장 안락한 숙소불 찾아 헤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3) 결국 예수께서는 제자틀의 숙소로 ·합당한 자’ 의 집만용 쩌l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합당 

한 자’ 란 도덕적￡로나 인격척으로 존경융 받는 경건한 사랍이라기 보다는 사도틀어 

전하는 복음올 받아들이고자 하거나 받아둡일 가능성이 있는 사랍용 의마한다. 

(4) 한편 이 말씀은 역 (않) 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록 우리률은 복융율 위혜 진청으로 힘 
쓰는 전도자들에 대해셔는 반가운 마융으로 영컵해야 하지만(참촉 40， 41철;창 18:2 

;19:1;요 13:20; 행 21:17; 룹 16:2; 갈 4:14; 빌 2:29; 몬 1:17;요삼 1:8} 거짓 교훈융 가 
지고 우리룹 마혹케 하는 자틀은 절대로 ‘집에 률이지도 알고 인사(A황) 도’ 하지 말 

아야 한다(요이 1: 10). 
10. c!l 쩨자륨윤 숙소로 청한 첩에 률에칼 빼 어며한 말용 빼야 하는가? (12， 13 철) 

@(l) 예수께서는 제자틀에게 ‘그 집에 틀어가면서 명안하기웰 벌라’ 고 당부하셨다. 
(2) 그 당시 제자들은 전도 여행융 다낱 때 어떤 집에 톱어가면 반드시 그 집 사랍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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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홉 해야 했는데 이러한 인사말에 대해 누가복읍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집이 

명안할지어다’ (녹 10:5) 라고 소개되어 었다. 
(3) 그런데 제자룹이 했던 명안의 인사는 집 주인이 그것용 진섬으로 받아들이는 ‘ 합당한 

자’얼 경우(참조，(Q:9)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융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벌였 

먼 명안의 축복이 다시 제자활에게 룹아융 것이라 쨌다. 

(4) 이러한 사실융 깨당아 우리툴용 단지 성도·닫 뽕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의 집올 방문 

할 때도 항상 축복파 명안융 비는 인사뒀 할 수 있어야 한다(창조， 삼상 25:6). 

ll. 잉 청주언이 제자륨의 방문용 밭갑지 않게 여킬 빼 예수쩌셔는 쩌자률에께 어떻게 하 
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철) 

lAl (1) 예수께서는 전도 여앵융 앞푼 제자둡-에게 ‘누구든지 너회황 영첩도 아니하고 너희 말 

끓 틀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활 떨어 버리라’ 고 일러 

주셨다. 

(2) 왜냐하면 혈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가지 권농파 북융 사역의 사명융 부 
여받은 사자(í~힌者)틀로서 그뒀용 영접하는 것이 예수환 영접하는 것파 다첼 바가없기 

때문이 다( 창조.40철 ;18:5;25:40;막 9:37; 녹 9:48;10:16: 요 12:44.45:13:20;갈 4 :14). 
(3) 측 채자뜸이 집 주언에게 하는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훌 내포하고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걸국 제자동의 인사광 받지 않는 자는 그틀에께 찾아옹 예수환 거부하는 것 

과 동얼시되는 것이다. 

(4) 그련데 제자툴용 이러한 자룹 곧 그흘용 배척하는 퓨대인 가쟁이나 마융틀융 떠날 때 

발바닥에 묻은 먼지릎 떨어 버려야 했는데 이는 그러한 가청과 마용틀이 이교적이고， 오 

염되어 었으며 심판 아래 었다는 사실용 상징하기 때문이다(행 13:51:18:6). 
(5) 그러므로 우리룹용 이러한 교훈융 기억하여 세 천사활 영접한 아브라함처렴 하나닝의 
사자플윤 기쁜 마옴으로 영첩합으로써 촉복받는 성도될이 되어야 한다(창조， 창 18:1-

9;19:2;24:31; 뿔 2:20: 삿 13:15;19:20; 왕하4:8; 느 5:17:용 31:32: 행 16:15.34;21:8 
;28:2.7; 히 13:2). 

12. t!I 쩨차툴융 때척하는 가쟁이 발용 형벌운 어며한가? (15 철) 
(Ã) (1) 이러한 가쟁에 대해 예수께서는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 

우리라’ 고 비유릎 룹어 방씀하셨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소톱과 고모라는 열 명의 의인마저 없융 정도로 용갖 융행과 우상 숭 

배 동의 최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내련 유황훌로 멸망당한 고대 도시 국가활 가 

려킨다(창 13:10-13;14:9-24;18:16-33:19:1-30; 신 29:23;엠 49:18; 얘 4:6:11:23, 

24;녹 17:29; 뱅후 2:6). 

(3) 한편 소돔파 고모라의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오늘날얘 이르기까지 죄와 

타학용 상정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어진다(창조， 11:22-24; 신 32:32;사 1:9;3:9; 얘 4: 

6; 녹 17:29: 홈 9:29: 뱀후 2:6;휴 1:7; 계 11:8). 
(4) 이러한 비유홉 똥해 우리옳은 꽉융용 전하는 얼꾼즙， 나아가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님융 영접하지 않는 자활용 마지막 달에 가장 처참한 심판융 받는다는 사실융 알 수 

있다. 

13. t!I 예수에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톨야 취혜야 할 행폼으로셔 어며한 것융 쩨시하셨 
는가 ? (16-23 컬) 

때(1) 첫째， ‘뱀칼이 지혜홉고 버툴기칼이 순결하라’ (16철)고 하셨다(창3:1: 시 58:5;아2:14 
;4:1 ;5:12). 이것은 제자틀이 험란한 세상에서 취해야 할 행동의 양연성으로서 먼저 
뱀의 지혜(헬. 프로니모이)는 ‘신중한 분별력’풍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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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용 앓어버렬 때는 저질적인 교활함으로 전락되기 쉬우며 반면 순절하기만 하고 지 

혜홉지 못한 것은 무지 (無知)가 되므로 예수께셔는 두 가지광 함께 재시하신 것이다. 
(2) 툴째. ·사랍률융 상가라" (17철) 고 권연하셨다. 한연 여기셔 ·사랍톱’ 이란 인간 모두흘 
가리키는 집합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융 알지 못하는 홉신차 혹용 복옴에 대객하는 자 

룹융 가리킨다(32철:8:27) ， 

(3) 세쩌， 만약 훌신자틀이나 적대차를이 그툴융 공회에 넙겨 출지라도 ‘어떻게 g;_는 무엇 

융 말할까 염려치 말라’ (19절) 고 하셨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룹 속에 역사하셔서 그때 
마다 합당‘한 말틀올 주시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의 .공회’ 는 일명 ‘산혜드린’ (San
hedrin) 이라 폴리웠먼 예루상렘 최고의 법정 (26:59;요11:47;행22 :30) 과는 달리 지역 

회당과 관련된 일종의 지방 법정 (the local councils) 용 가리킨다. 
(4) 네째 ‘이 통리에서 너희훌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23철) 고 하셨다. 이 말은 결 

쿄 자신의 목숨융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얄데없이 불신자들이 

나 척대자툴과 마활용 일으킴으로써 복용 사역에 지장용 초래하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 
으로 철쩨하라는 의미이다. 

(5) 한편 우리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변에 귀기용여 복옵의 일군으로서 보다 합당 
한 자격융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ct1제자률윤 샤랍률에게 에며한 고난용 한게 훨 것인가? (17 ， 18， 22 철) 
fA) (1) 예수쩨서는 제자틀이 복용 사역으로 인해 다용과 칼온 고난융 받께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올 믿지 않는 촬신자품이나 복융의 척대자툴이 그들융 공회 

에 념겨셔 재판올 받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융 당하리라고 하셨다. 

(2) 두번쩨로 제자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릎과 임금품 앞에 팔려갈 것인데 이 
로 맙미암아 그룹이 받는 고난은 모든 이방인룹의 중거가 훨 것이다(참초. 행 5:20-42). 

(3) 마지막으로 쩨자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인해 모든 사랍룹로부터 미웅을 받게 
훨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창고 견디는 자는 구웬용 받게 되는 것이다. 

(4) 그련데 이러한 고난들은 단지 그 당시의 혈 두 쩨자둠에게만 한청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융 안에 사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룹도 톡같이 겪게 되는 공홍된 고홍이 

다(24:9:녹 6:22:요 15:18-21). 
(5) 그러나 우리틀은 걸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이로 밭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지는 

놀라훈 용혜 곧 구원의 ·산 소망’ 융 굳게 의지하고 모든 어려용융 극복할 수 있는 성 

도툴이 되어야 한다(참초， 39절 :5:11:19:29: 고후 4:11: 땐천 1:6.7:4:12-16:5:10: 
계 2:10). 

15. ct1그리스도와폭용얘 대한 중요샘윤 에느 청도에까지 이료제 되는가? (21 철) 
뼈 (1) 이에 대한 예수께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흉. 아비가 자식융 축는 데 내어 주며 자식툴 

이 부모웰 대척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것옹 기독교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혜로서 가장 가까훈 자활마저도 예수활 믿는다 

는 이유 때문에 이방 법정에 고발하여 형벌융 받께 만드는 사건줍옳 생생하께 나타내 

주는 장면이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툴융 비훗해 기독교인활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싱했는지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3) 이러한 상황은 미가 션지자의 예언 중 ‘너회는 이훗융 믿지 발며 친구웰 의지하지 말 
며 네 홉에 누훈 여인에게라도 네 업의 문융 지킬지어다 아릎이 아비흉 멸시하며 딸이 

어미웰 대척하며 며느리가 사어미흡 대척하리니 사랍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로다’ (미 7:5， 6) 라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었다 

(4) 한편 그리스도와 북옴에 대한 핍박은 그 당시 뽕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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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때까지 계속되어철 것이며 더구나 발세에 다다라서는 더혹 심해철 것이다. 그러나 

쭈리활용 이러한 상황에 부딪웰지라도 걸쿄 두려빼하거나 낙심하지 암고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고난율 기억하여 끝까져 견뎌 나가야 한다(참초， 멜전 4:1-7). 

16. 핀 ‘이스라옐의 포든 동라훌 마 다니지 훗하여셔 언자가 요리라’는 귀철에 내포되에 
었는 의마는 푸엇언가? (23 철) 

뻐 (1) 이 귀철용 신약 성경 중에셔도 가장 이혜하기 힘든 부훌 중 하나로셔 여러 가지 학썰 
룹이 었는데 이륨 알아보면 다용과 칼다. 

(2) 첫빼.듀풍(J. Dupont)융 빼시한 여러 학자툴흘 ·인자가 오리라’는 맙이 72인 천도단 

의 파송(녹 10: 1) 때쳐렵 열 두 쩨자의 파송 때에도 예수째셔 쩨자품융 뒤따라가서 그 

동과 만나게 된다는 것율 의마한다고 주장했다; 략 예수쩨셔는 그의 쩌자률이 이스라 

웰의 동리룹용 다 률기 천에 그률융 따라캅융 것이므로 제차황에게 신휴하게 용칙이 

라는 못으로 이 말쯤융 하셨다는 것이다. 

(3) 훌째. 칼빈(C혀찌n). 크리소스톰( Chrysos tom) • 베자(Beza) 풍의 학자훌용 ‘인자가 온 

다’ 는 말이 부활 때에나 혹은 그 직후에 예수가 메시야로 인청된다는 것옳 가려킨다고 

주장했다. 
(4) 세째.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 는 이 세상이나 교회원 상징하고 ‘인자가 오리라’ 는 말은 

에수의 재립융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셀도 었다(24:30;25:31;26:64). 륙 이 주장용 
쩨자줍이 어 서l상융 전부 복읍화시키기 전에 예수의 채립이 있융 것이란 의미이다. 

(5) 네째. 슈바이쳐 (Schweitzer)는 이첼 문자격인 의미로 해석하여 예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툴이 전도 여행융 마치고 콜아오기 전에 종말이 융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고 주장했다. 

(6) 다섯째. 프항스(France) ， 로빈슨(Robinson) 풍의 학자틀온 ‘인자의 오섬’ 이란 귀절이 

유대인플에 대한 예수의 심판용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록 쩨자픔이 이스라앨의 모든 

지역용 순회하기 전에 예루살렘융 멸망(A. D. 71이 시키심으로써 유대인틀용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섯 가지의 학셜툴용 나홉대로의 논리생은 가지고 있으나 복융의 
진리칼 간파하지 못한 단편적인 해석어l 지나지 않는다. 

(8) 한편 이러한 학껄틀용 토대로 풍핏(pulpit) 주석에는 다용과 칼은 결롤융 내리고 있는 

데 이 주장은 상당히 껄득력이 었다. 욕 ‘이스라앵의 모든 동리월 다 다니지 못하여서’ 

라는 귀절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용 하지 않고 단지 영척 외마로서 ‘유대인등 모두 

가 복읍확되기 전까지’ 라고 해석했으며 ‘인자가 오리라’ 는 귀철용 예수의 재립융 가 

리킨다고 보고 었다. 
(9) 이러한 옳핏 주석의 주장에 따라 결국 본귀철용 예수께서 째립합 때까지 회개하지 않 
은 휴대인률이 었융 것이라는 외마로 해석되어철 수 있다; 

17. [!1 예수쩌셔는 제자와 션쟁， 총과 장컨의 판계에 대혜 어빵제 멜활하셨는가? (24， 25컬) 
~ (1) 예수께서는 쩨자룹에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총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쩨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천(上典) 갈으면 촉하도다’ 라고 가르치셨다. 

(2) 먼저 ‘제자가 그 선생보다…높지 못하나니’ 란 귀첼용 션생이 만룹어 놓용 도댁적 피해 
광 제자가 피활 수는 없으나 학문융 배운 후에는 그 환야에서 션생과 갈이 된다는 똥 

이다. 

(3) 다융으로 ‘제자가 그 선생 같고…족하도다’ 란 션생이 어떠한 대접융 받았먼지홉 막론 

하고 이며 션생이 받은 것이라면 쩨자룹 역시 그것융 활갑게 받。싸 된다는 의미이다. 

(4) 한편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선생과 쩨자 상전파 종의 판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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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둡에게만 제한되어 었는 것이 아니라 오늪날용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뜰에게도 

척용되는 판계이다. 

(5) 결국 예수꺼l서 이러한 판계활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교훈은 어떤 학문의 

성취도나 노예로셔의 복종심융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특 예수께셔는 열 두 사도룹 비 

롯해 모든 성도룹이 그의 재자와 종으로서 이 세상융 살아갈 때 자신이 겪었던 고홍과 

박해풍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융 강조하신 것이다. 

(6) 그러묘로 우리뜰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용융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갈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줍 

거훼항 수 있는 생도좁이 되어야 한다(참조.5:12; 뻗천 4:12， 13). 

18. tÐ ‘정추언융 바얄세훌이라 하였거든 하풀며 그 청 사랍툴01라’ 라는 귀청윤 어벤 의 
미용 내포하고 었는가 ? (25 철) 

~(l) 언저 이 귀철은 예수께서 자신이 받는 박해듭융 제자툴 역시 받게 헬 것이라는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신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다. 

(2) 록 여기에서 ‘집주인’ (헬. 오이코데스포댄)은 예수 그리스도룹， ‘그 집 사랍툴’ (헬， 
오이키아코이)은 제자플융 가리키는 말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예수와제자틀의 

입장융 찰 나타내 주고 있다. 

(3) 그련더l 예수께서 01러한 비유룹 드신 이휴는 그가 귀신툴윷 쫓아내는 이척융 베푸셨융 

때 바리새인뜰아 예수웰 보고 ‘바알세활’ 이라 비방했기 때문이다(9:34;12:24;요 8:48). 

(4)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용 9장 (Q; 22콸 참조하라. 

(5) 따라서 이 귀철은 바라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풍 ‘바알세불’ 이라고 모욕하고 벼방활 

갱도니 그의 제자훌이 어떠한 악평(惡評)융 받융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었울 것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었다. 

(6)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뜰에 대한 이러한 비난윤 끊엄없이 계속 
되고 었다. 그러나 우려줍은 결코 불신자률의 비난과 험담에 혼줍려지 말고 예수 그리 

스도의 이룹과 북읍용 더욱 자랑스럽게 전파합 수 있어야한다(참ξ뺑천 1:6;2: 19-21). 
19. tÐ 쩨자률이 푸려워하지 맙아야 합 갯윤 푸엇인가 ? (26-28 철) 

1Al(l) 먼저 ‘저회흘 두려훼하지 말라·고 하셨는더l 여기에서 ‘져회’는 예수홉 ‘바알세활’ 
이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툴용 의미한다. 

(2)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률은 처음에는 휴대인플로부터 많은 효용융 받게 되나 결국은 

그룹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반연 재자틀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북읍윤 

정차 신비한 비밀융 벗고 진리의 빛용 비추게 되므로 제자틀은 현재 당하는 비방윷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다융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룹에게 ‘옴은 죽여도 영혼은 놓히 축이지 못하는 자즐융 두 
려왜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다. 

(4) 이 말씁은 예수 그리스도활 반대하는 자툴운 북읍융 천와하는 재자롭융 박해하여 육체 
척인 목숨올 빼앗융 수는 었으나 복음융 위해 순교하는 자틀의 영혼은 결코 빼앗용 수 

없다는 의미환 내포하고 있다. 

(5) 예훌 툴어 예수흡 반대했던 유대인률이 순교자 스데반융 롤로 쳐쭉이긴 했지만 목숨융 
버리면서까지 복용융 좀거했던 그의 영혼용 절쿄 쭉얼 수 없었던 것이다(앵 6:10-7:60). 

(6) 이러한 사실용 동해 우리룹은 @ 복읍융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론 목숨짜지 버려야 할 
위기가 따른다는 껑과 @ 그러나 결국옴 진리가 숭리한다는 점옳 째당아 절코 박해짜 
툴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올 위해 모든 것용 바철 수 있는 성도흘이 되어야 한 

다(참촉 16:24， 25; 요 21:19; 행 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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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1 빼수쩌셔는 제자률에쩌 확읍융 천확합 빼 에떻게 하라고 말쯤하셨는7t? (27 철) 
(Ã) (1) 예수께서는 ·내가 너회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옳 팡명한 데서 밭하며 너회가 껏속 

으로 톨는 것융 집 위에서 전화하라! 고 얼러 주셨다. 

(2) 그련데 ‘윗좀으로 틀는 것’ 온 유대의 랍벼률이 제자톱에게 융법융 가르청 때 껏속말로 
천당했먼 풍습용 암시하는 말로서 여기서는 ‘어두훈 데서 이르는 것’ 이 란 망과 마찬가 
지로 예수께서 이때껏 제자뜰에께 용밀히 가르쳐 왔던 북읍의 비밀융 뜻한다. 그리고 

‘팡명한 데서 말하며’와 ‘집 위에서 전와하라’는 귀철은 이러한 복융융 이쩨는 모든 

사랍룹 앞에 넬리 션포하라는 의미이다. 

(3) 한편 그 당시 유대릎 벼롯한 근동 지방의 건촉 양식에 의하면 보용 지용이 명명하게 
지어진 가욕 구조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지용온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삼 

하 11:2: 앵 10:9) 특히 그 위에 용라가서 말융 활 경우 음생 전달 효과가 좋아 연설이 
나 다흘 사항뜰에게 소식을 천활하기에는 아주 척합한 장소였다. 

(4) 이러한 사실융 풍해 우리뜰도 하나님의 말쏟융 전할 때 자신이 확신하고 었는 진리의 
말씀용 단순히 개언의 지식으로만 남겨 두지 맡고 옹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북읍용 천 

파할. (막 16: 15) 수 었는 성도틀이 되어야 한다(창죠， 28:19: 막 13:10: 앵 1:8;5:20; 계 

14:6}. 
21. c!1 우리가 진갱요로 투려훼해야 할 상대는 누구언가 ? (28철) 

(Ã) (1) 예수께서는 쩨자틀에게 ‘톰은 축여도 영혼은 농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몰 그픔의 목숨 
융 위협하고 박해하는 자틀융 두려워하지 발고 .오직 톰과 영혼융 놓히 지욕에 멸하시 

는 자용 두려워하라’ 고 말씁하셨다. 
(2) 여기에서 ·톰과 영혼훌 능히 지육에 멸하시는 자’ 란 청최받용 자뜰용 심판하시는 하나 
냥용 가려킨다. 족 인간의 육체는 사단의 찌력에 의해 멸망펼 수 었지만 영혼의 심판 

은 오칙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룹은 불신자틀이나 척그리스도의 세력이 자신의 생명융 위협한다 항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참조， 사 8:12.13;요 14:27:벨천 3:14). 

(4) 왜냐하면 그룹의 세력이 두려워 굴복하거나 타협할 경우 일시척으로 육체쩍인 생명은 

유지합 수는 었용지 모르나 영혼윷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39켈;잠 24:19-22:녹 17:33: 홉 8:12.13). 

22. c!1우리가 푸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휴는 푸엇인가? (29-31 철) 
rÆ (1) 왜냐하면 하나념께셔는 각자의 머리탤용 다 세실 만큼 우리틀올 철저하고 환벽하게 보 

호해 주시기 때문이다(30 철). 
(2) 측 하나님께서는 한 앗사리용에 두 마리씩 활리는 참찌까지도 주환하시는 붐이섬융 생 

각뼈 행 때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사랍툴융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29.31 철) • 

(3) 그렌터l 여기에서 ‘앗사리온’ (Assarion) 온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 충 하나로서 ‘한 앗 
시리용’은 근로자활의 하루 품갔에 해당되는 1 대나리용(Denarion) 의 1/16의 가치활 

지니고 있었다. 

(4) 결국 이러한 사실올 통해 우리툴은 당신의 백성률용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셉리참 깨달 
아 어떠한 어려용이 닥치더라도 컬쿄 두려워하지 알아야 한다(창조. 대하 16:9; 시 23 
:4:91:4: 녹 21 :18). 

23. 힘 예수흩 시언하는 자가 발율 축욕파 l쁨언하는 자가 받융형벌은 각각 우엇언가 ?(32， 
33철) 

(Ã)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광 시인하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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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흘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룹 부-인하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은 24젤부터 시작된 내용의 걸론 부분으로서 제자틀이 복응용 전파할 때 모든 
사랍 앞에서. 나아가서는 박해자둡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말고 당대하게 션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올 내포하고 있다. 

(3)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폴 하는 도중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용 받용 것 
이라는 사실파 나아가서는 장차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혹심한 박해용 받융 것임용 

예견하시고 절코 그뜰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신 것이다. 

(4) 실제로 제자듭용 비롯해 많은 생도·틀은 유대주의자즙과 로마 정부로부터 배혀과 박해 

룹 받았는데 이러한 고난올 견디지 못한 사람틀은 결국 자신의 안전융 위해 그틀 앞에 

굴복한 일이 많았다. 

(5) 더우기 예수의 수재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마저 자신의 목숨올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 

스도찰 셔1 번씩 부인했을 정도였다(26:69-75: 막 14:53-72:녹 22:54-62:요 18:15-2η
(6) 그러나 우리흘은 결코 육체의 안전융 위해 예수 그리스호월 부인하는 최참 짓지 말고 
어떤 위협파 박해 가운데서도 그융 시인함으로써 영웬한 생명융 축복으로 받용 수 있 

는 성도룹이 되어야 한다(참촉 요 3:16， 36:4:14:12:25:17:3:갈 6:8). 
24. C!1 예수쩌셔는 우리률에게 푸엇융 주기 위혜세 01 빵에 요셨는가 ? (34철) 

!Al (1)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올 주러 용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劍)올 
주러 왔노라’ 고 말씀하셨다. 

(2) 이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용 분명히 나타내 주는 말씀으로서 그 

분이 불의와 의합 화해시키거나 진리와 거짓올 타협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융 규명해 주고 있다. 

(3) 따라서 예수의 진리와 의는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 검과 칼이 작용하여(마찰 

이나 분쟁융 일으켜) 진리는 진려로， 짤의는 붕의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홉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합 배척하는 자와 컬코 화평올 이품 수 없다는 사 

실용 잘 나타내 준다(참조， 미 7:6). 
(4) 그런데 이 말씀용 잘못 이해하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도무지 화합항 수 없는 

인물이며 나아가서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과 품신자툴올 적대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5) 그럼에도 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랍의 아룰로서 그리고 명화의 왕으로서 
도 오셨다(창조. 21:5:사 9:5: 녹 1:79) 는 사실용 기억하여 우리들은 이 쩨상 및 불 

신자들 자체룹 부청하거나 척대시 하지 말고 불의와 거짓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참조. 

시 1:1:26:5). 
25. c!1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 사야에 어때한 얼이 쟁기게 되는가? (35， 36 철) 

!Al(1)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이니 사랍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고 가르치셨다. 

(2) 그런데 이 말씀은 ‘아틀이 아비릎 멸시하며 발이 어미원 대척하며 며느리가 시어미활 

대척하리니 사랍의 웬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 7:6) 는 말뺨융 인용한 것 

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뜰용 이간시켜 가정올 파괴시키는 역할용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측 이 귀젤운 34 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맙씀은 겁과 같 
이 날카홉기 때문에(엠 6:17:혀 4:12: 계 1:16) 가족뜰 중 성도와 불신자룹이 공존할 
경우 극심한 대렵 현상이 생킬 것이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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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이 말씀온 예수 그리스도원 믿읍으로써 가족 관계용 무시하거나 따과해도 팬찮다 
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혈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판계엄용 강조한 

표현이다. 

(5) 이러한 사실용 용해 우리틀은 만약 자신의 가족 중 왈신자가 있융 경우 서로 대립하거 
나 적대시하기 보다는 그틀융 전도하여 가쟁의 명화와 합께 하나님과의 판계도 더육 

돈톡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6. c!1 예수째세는 에며한 자률융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가? (37 ， 38 철) 
(Ä) (1) 먼저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릎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툴 

이나 딸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이 부모픔 사항하고 존경하는 것과(15:4; 훌 20:12; 레 19:3; 신 27 

:16;장 1:8;30:17; 앵 6:2;딩전 5:4) 부모가 자식융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분명히 성경 

에 언급되어 있는 귀중한 진라이다(참후 창 21:16;31:28;37:25;출 2:3; 삼상 2:19; 

삼하 12:16;21:9, 10; 왕상3:26;황하4:20;사 49:15; 막 5:23; 녹 15:20;요 19:25). 
(3) 따라서 이 귀철용 가족간의 사랑용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우션척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엄올 강조한 말씀이다. 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가족 뿐 

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철대성올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창 

조， 요 21: 15-17). 
(4)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또 자기 십자가당 지고 나룹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활 지고’ 란 말은 그 당시 십자가형 (로마 

의 사형 제도로 가장 잔혹한 형별)용 당하는 자틀이 자신이 매달렬 십자가릎 지고 형 

장으로 끌려갔먼 사실올(창조. 27:26-31) 암시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즉 십자7H뚫 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고(生活좁)나 육체적 아폼 둥용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분용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온 언격의 고충융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훌 소망함으로 가능하다(참조.히 12:2.3)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융 가장 사랑하며 나아 

가서는 그분융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려는 사랍이어야만 한다는 것올 우 

리는 알 수 있다(창죠. 8:19-22;16:24). 
27. c!1 창생명을 얻는 배;웰윤 푸엇인가? (39 철) 

(Ä)(1)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올 얻는 자는 앓융 것이요 나률 위하여 자기 목숨용 앓는 자는 
얻으리라’고 가르치셨다. 

(2) 이 귀철은 16:25융 비롯해 녹9:24;17:33파 요 12:25에도 언급된 말씀으로서 육체척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역셜척 (뾰l뾰앤J) 인 진리찰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먼저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란 자기 자신올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 

기륜 거부흩}는 자픔로서 그틀의 관심은 오칙 육체적 생명의 휴지와 안전에 었다 그러 

나 그틀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장사 더 누렬 수 있옳지 모르나 그 대신 영 

원한 생명 곧 영혼의 구왼은 잃게 되는 것이다. 

(4) 반면 ·나월 위하여 자기 목숨올 얻는 ~~' 란 예수 그리스도월 위해 자신의 목숨용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로서 그틀은 u)흠 이 세상에서 위태한 삶용 쌀지라도 영원한 생명 

옳 얻는 축북용 받게 된다. 

(5) 이러한 사실옵 용해 볼 때 영펀한 생명용 사모하는 성도틀이 과연 어떠한 삶용 선택해 

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n明)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항상 영 
원한 것이어야 한다(참조. 고후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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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t1 쩨자률융 영청하는 자는 어며한 상융 발게 되는가? (40-42 정) 
(Ã) (1)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틀용 영접하는 바로 당신용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신용 

보내신 하나님올 영접하는 것파 같다고 전제하셨다. 

(2) 따라서 ‘선지자의 이륨으로 선지자룹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융 받올 것이요 의인 
의 이룹으로 의인올 영접하는 자는 의언의 상융 받게’ 되는 것이다. 

(3) 여기에서 선지자와 의인은 원래 각각 ‘하나님 말씀용 증거하는 자’ (참￡ 삼상 10: 

lO:왕상 18:28: 렘 1:9:5:13, 14} , ‘계시된 하나님의 뜻흘 구체척으로 실천하는 자’라 

는 못이다(행 22:14: 약 5:6}. 그러나 본절에서는 12샤도、 나아가서는 모든 북옵 사역 
자틀융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4) 또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룹으로 이 소자 충 하나에게 냉수 한 그풋이라도 
주는 자’ 에게도 상융 주실 것이라고 말양하셨다. 

(5) 이 귀철에 언급된 ‘소자’ (小子) 역시 왼래는 나이 어련 자나 천대받는 자(참촉 18 
:6， 10: 스 13:7:막 9:42}찰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계자룹에게 사용된 친근한 표혐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란 귀철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첩이 

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룹 가지고 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뜰 역시 복옵의 일군틀올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얼융 행하는 데 있어서 축복올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불 사항하는 마용으 

로 그붐의 일군들융 청성껏 대접하는 것이 더쭉 바랍직하다(참죠， 환 12:13: 덤천 3:2 

:5:10: 딛 1:8: 히 13:2: 맹전 4:9). 

연구자료 

사도직(使徒職)에 대하여. ‘사도.’란 일반척으로 ‘보냄을 받운 

자: 즉 ‘샤컬’ (使椰)을 의마한다. 그렇지만 성경적 의마에 있어셔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 및 그 외 바율과 캅 
운 특청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사도’에 해당하는 행 

라어 〈아포스훌로스〉의 원뜻윤 ‘혜군 사령관’.‘항대’(廣隊) •• 보 

앵율 받윤 자’이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복옴 샤액을 위하여 그 

리스도께로부터 택하심을 발고 세상에 보냉율 발윤 자’라고 하겠 
다.본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도플 위하여 가훗 유다풍 포항한 

12명의 제자흩 사도로 세우셨다( 1-15첼) . 그러나 훗날 가훗 유다 
가 예수흘 배신하고 죽음의 걸올 택하였융 때 (27: 3- 5) 사도틀윤 
그 결원빼員)융 보충하려 하였다.그련데 이때 사도에 임명훨 수 

었는 자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곧 사도는 예수 생전에 항상 그 

와 함째 다나던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중거활 자여야 한다는 것 
이었다(행 1: 21. 22). 이렇게 하여 선갱원 인풀이 맛디아였으니 그 
는 가훗 유다률 대신하여 열 두 사도의 수에 가업되었마(행 1:2히.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던 자는 아니었지만 복음 샤역율 쩌하여 측 

별히 예수의 부르심융 발아 자청 사도원 자도 였으니 그는 곧 사 
도 바율이다(행 9: 1-19:고전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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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료 | 

얼두사도의행적 I 

. 1. 여|수께서 택하싣 얼 두 제자 

구훌 01 훌 성 부모 고힐(집) 찍 업 벼고 저서 싱경및전용찌료 

시 온 빼으i. 요냐포 뺏4다와 어 쑤 베드호 유대인환꽤 혹융 낀3t ll l엠혼까지 젠 

쩌 111 는요한 71에냐용 진후셔 도. 천성애 의하연 혹마애세 순쿄혔다 

(애씌) 의아흩 합(?) 

야 고 !L !L야너찌 쩌뼈대와 뱃쩌다 어 우 예수의 예춘랩과 유태에 천!i.. 때용 왕쩨께 
01수의 (쭈외외 o~품) 생.~에 '1에냐융 이총샤흔 창알앙합 .'\.0.44(11. 앵 12: 1.2 
수쩌자톨 예추깡영 (?l 

요한 요야녀찌 쩌때대와 뱃써다 어 쑤 야고!L의 요한혹융 소야시아의 여러 교펴얘셔 천lIt 꽉혀 

(우의외 o}팡) 쌍후에 '1배나용 명찌 ;요한 1. 에때소얘세 낀￡했마 합. 뱃요성으jξ 

얘쑤깥앵 2. 3 세; 유배되냐 후에 석방꾀어 A. O. 100 \1 
쩨샤혹 갱 사망 

안드 쩌l 요냐또 뱃써다 어 쑤 때드혹의 4씬래는 씨i예 요한의 쩌자. 

는요한 '1에나용 형찌 스구뎌01. 웹라， 소야시야에셔 션도. 
의아찰 성자'1에 순피당합 

빙 렴 뱃새마 브추기。}에서 천도. 히에라흉려에세 순 

교혔다고 전혜정 (1) 

조용힘 u많-후얘 냐아냐앵 항nμ| 깐렬리의 천성에 의 '&1연 야료버l 나。1011세 천!i~하 
사역자훌 '1냐 마'1 순교했다고 잔해갱(1 ). 셰홉에 s’ 

하연 H댄.~애 책커음셔·훈 썼마고 합 

!i. 01 뎌푸요 장렬려 전성에 의'&1연 야대.야샤.인!i.'에서 낀 
{엉용이) 도하다 성 ￡마 산에세 순과했다 함(1) 

01 때 허l 위 암i!l요 '1에나·융 서l 려 마태홉응 에다요펴야얘세 순i!.했냐고 

천함(1 ) 
소야고!L 옐돼요와 챔l리 플레씻과 얘풍어l셔 젠도했다 함. 

01리야 얘랍얘셔 순교 

유명히지 유마 다대요 옐g예요와 켈렬려 소야.l!..!L의 앗수흑와 야사얘씨 천￡하고 에샤에세 
않온 o}라야 형예 순:iil혔마고진항 
쩌자흉 

샤 혼 가나앙언 강헬리 엔성당훨 싱짜'1에 옷박혀 순고했아 ~ 
씬웃 

배밤.~ 
유아 가 옷 사 혼 유다의 은 30혀l 예수섣 활고 후.ol1 져살 

7'웃 26 :14-16:27: 3-5 

U. 그리스도의 웅전 후에 사도가 된 인물들 
맛뎌야 '1훗 유다 대신 샤￡후 !L션펜 후외 기 

후예 혹은 없응. 진씬얘 의 '&1연 에다요예야 

힘셰힘 에세 천도하고 순교었다 함 

사도톨 샤융 111용혹 쩨명 갱라기아 장약 13 혹은 이맹엔의 샤￡ 
외다소 에죠엉 14 권의 

1.....-
서신 



제 11 장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략구붐 1.8 세검IR힌의 젤뭄과 예수 그리스도의 답면 /9.16 얘l수껴써 셰얹l 요힌률 정전ôl시다 /16.19 
|수JJI써 왼고힌 셰태아l 대해 한란하시다 /20.24 회개지 않는 고흩톨애|게 심판률 얘|고히시다 /26.30 구월 

1과 인식이I CH힌 여|수의 메시지 

1 예수께서 열 투 쩨자에게 명하시기픔 마치 
시고 이애 져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천 
도하시려고 거기픔 떠나가시니라 
2 요한이 육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연융 듣고 
제자듭용 보내어 

3 예수혜 여확오되 오설 그이 가 당신이요니 
이까 쭈리가 다름 이팝 기다리오라이까 

4 예수째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회 가 가셔 
률고 보는 것용 요한에게 고하되 

5 소갱이 보며 앉온뱅이가 결으며 품둥이가 
깨꿋합용 받으며 귀머거리가 룹으며 축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 게 꽉읍이 전화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장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육이 있도다 하시니라 

7 져회가 떠나매 예수쩌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밑쏠하시되 너희가 무엇용 보펴고 팡야 
에 나갔더냐 바랍에 혼툴리는 갈대냐 

8 그러연 너희가 무엇융 보려고 나값더냐 부 
드러훌 웃 업용 샤합이냐 부드러훈 훗융 엽은 

자환용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연 너회가 어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 
월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회에깨 이르노니 선 

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 기확흰 바 

보라 내가 내 사착용 에 앞에 보내노니 져가 
네 김융 네 앞에 예 tll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랍에 대한 말씀이니라 ” 내가 진실로 너회에게 말하노나 여자가 낳 
용 자 중에 찌혜 요한보다 를이가 힐어냥이없 
도다 그러 나 천국에셔는 극히 작옹 자라도 져 
보다크니라 ’2 새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용 칩노 
홉 당하나니 챔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션지자와 및 용법의 예언한 것이 요 
한까지니 
14 만얼 너회가 쯤겨 받융진대 오리라 한 앨 
리야가 팔아 사랍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동융지어다 
16 이 세대옳 무엇으로 바휴할꼬 tll유캔대 아 

이합이 장터에 앉아 쩨 풍우활 용러 

17 가로되 우리가 너희홉 향하여 피리용 용어 
도 너회가 춤추지 않고 푸리가 예팍하여도 너 
회 가 가솜융 치지 아나하였다 합파 갑도다 

18 요한이 와셔 억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 
얘 저회가 말하기묘 귀신이 활혔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액고 마시매 말하기감 보라 억 
기답 당하고 포도주갑 칼기는 샤랍이요 세 리와 

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언 
하여 옳다합융 얻느니라 
20 예수께서 권농융 71-'상 많이 에푸신 고플즙 
이 회개치 아니하묘로 그때에 쩍 망하시되 

2’ 화가 었흉진져 고라신아 화가 있융진저 옛 
새다야 너회에게셔 앵한 모든 권능융두로와사 
톤에서 앵하였더면 져회가 벌써 에훗융업고 재 
에 앉아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심판 냥에 두로와 
사돈이 너희보다 견다기 쉬우리라 
23 가배나용아 떼가하늘에짜지 높아져겠느냐 
옵우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셔 앵한 모든 권농 
융 소톱에서 앵하였더연 그 생이오늄날까지 았 

었으리라 

24 내가 너회에 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돕 땅 
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예수째서 대답하여 7l라사대 천지 

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옳 지혜홈고 슐기있 
는 자팝에게는 숨기사고 어린아이뒀에재는 나 
타내성융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형께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다 

27 내 아버지째셔 오든 것융 내 쩨 주셨으니 아 
버지 외에는 아훌융 아는 자가 없고 아쯤과 또 
아톨외 소원대로. 계시왔 받는 자 외에는 아버 

지용 아는 자가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훌 짐진 자틀아 다내재로오 
라 내가 너희홉 쉬께 하려라 
29 나는 n뿜어 용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끓 에고 내케 배쭈라 그러면 너희 마용이 경융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협고 내 점용 가벼용이라 
하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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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 본장의 중심 내용운 무엇언가? 
~(l) 본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건틀에서 공용척으로 나타나고 있 

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세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첨이다. 

(2) 륙히 제일 먼저 언급된 째례 요한의 질문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생에 대한 의심이 
라는 청에서 문제첨이 었다- 더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활 직접 선포환 

자로서 (3:2; 막 1:1-7;녹 3:15-17;요 1:15-28) 예수에 대해 반신 반의 (￥信￥疑) 혔다 
는 샤실용 헬 때 다른 유대언틀의 반용이 어떠했융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혹해 활 

수 었다(창촉 9:34;요7:20). 
(3) 또한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용 빼푸셨댄 갈렬리 지방에서도 그분은 메시야로 인청융 

받지 못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예수의 기척융 칙접 목격하고 복융의 소식올 직접 틀었 

용에도 용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용 뾰 아니라 그붕의 사역이 무엇융 의마하는지 

도 째달지 못한 청도로 완고했던 것이다 (20-24철). 

(4) 툴롱 본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재자룹， 갈렬리 사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 

접적으로 적대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태도툴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 

스도의 반대 세력 형성에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찮 메시야로 인청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 

도의 세력에 풍참하기 쉬우며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 부인하는 무신롤자로 전락할 가 

농생이 높다는 것융 깨달융 수 었다(창초， 녹 10:16). 

2. 딛예수께셔 열 투 쩌자률에게 쪽읍 사역에 대한 명율 내리신 후 ‘거기’률 때냐신 이 
휴는 무엇인가? (1 철) 

뼈(1) 먼저 ·거기’ 란 본장융 버롯해 앞장과 뒷장에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구쩨척으 

로 어느 지역융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셔 쩨자들융 파송하기 
전에 권고와 격혀의 말씀올 하신 것으로 보아 당시 복옴사역의거점(熾點)이었번 ‘가 

버나움’으로 추청된다. 
(2) 한편 예수쩨셔 이곳용 떠나신 이휴는 ‘져회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 
혜서였다. 

(3) 한편 본철의 병행 귀철인 막6:30이나 녹 9:10파는 달리 여기에서는 제자툴이 각쳐애 

서 전도하고 툴아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었다. 
(4) 왜냐하면 0.태는 다흔 부차척인 사건보다는 예수의 가르청에 더육 중검융 두었기 때문 

이다. 따라셔 그는 예수께셔 ‘거기’ 곧 .가버나용’ 융 떠나신 것이 천국 복융융 션포하 

는 복용 사역용 위해셔였다고 결롤지었던 것이다. 

3. 틴 셰례 요.한응 에면 멜로 안혜 쭈욕되었는가? (2컬) 
~(1) 세혜 요한의 푸욕에 관해서는 이미 4:12에 기륙된 바 있으나 거기에서도 본절과 마찬 

가지로 무육 경위에 대해셔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에 대혜서는 14:3.4에서 비로소 구체척으로 나타나 었다. 흑 세혜 요한용 

그 당시 갈렬리와 베헤아 지역융 다스렸댄 분봉왕(分封王) 혜훗 안티파스 (Herod An
tipas) 가 그의 동생 벌립의 아내였먼 혜로디아와 왈법척으로 결혼하자 이에 대해 ‘당 
신이 그 여자환 취한 것이 옳지 않다’ (14 :4) 고 탄훤하다가 푸욕되었다. 

(3) 이러한 경위로 푸혹된 한편 요한용 결국 혜훗의 생일에 혜로디아의 활 살로메의 요청 
에 따라 창수 (漸홉) 훌 당해 죽었다 (14:10). 

4. 00 세례 요한윤 그의 쩌자툴융 사커 예수께 어면 철묻융 했는가? (3컬) 
~(l) 그는 자신의 쩨자활융 용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흡 기다리오 

리이까’라고 예수께 질문융 했다(참죠.녹 7장~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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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서 ‘오실 그 이’ 란(참조， 시 40:7;118:26;단 7:13)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 
언되어 왔던 ‘기휩- 부용융 받은 자’ 곧 메시야릎 가리킨다(시 45:7;사 61:1; 단 9:24: 
늑4:18: 행 4:27:10:38}. 

(3)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성올 의심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꽉히 ‘우려가 다릎 이를 기다려오리이까’라는 세혜 요한의 철문은 예수 그리스도 
의 사역융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고도 그불율 메시야로 인청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 

야월 기다리던 유대인룹외 잘못된 신앙과 견줄 만한 것이다 
(4) 더구나 세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흉 중거하고 직접 그분께 쩨례까지 베푼 자로서 (3:1 

-17) 이러한 질문용 한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의섬 많고 참융성 없는 인간 본 
성의 한 단면용 드러낸 행동이라 합 수 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혜 요한이 질문융 하게 된 동기나 이유꿇 굳이 툴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록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릅 중거하면서 그웰 믿는 이룹에게는 촉복이 있올 
것이며 그웰 받아들이지 않는 차는 심판융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창촉 3:11, 12). 

(6) 그련데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이척과 천국 북읍올 선포하시긴 했지만 그때까지 아무에 

게도 심환융 내리지 않으셨으묘로 급기야 세혜 요한은 그분에 대한 일발(一f*)의 의 
혹융 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현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툴’ (16: 16) 이싱 
융 확인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활 막론하고 그분올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최 
흉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ci1 째혜 요한의 철푼애 대한 예수의 당변응 어떠했는가? (5 철) 
r8l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께자들에게 그릎이 보고 플은 것 곧 ‘소갱이 보며 앉은뱅이가 

컬으며 문퉁이가 깨끗함융 받으매 귀미거리가 툴으며 혹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 

게 북옴이 전파되는 것’ 융 요한에게 고하라고 답변하셨다. 

(2) 이 말씀은 이사야 션지자가 메시야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 29:18: 

35:5, 6:42:7)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흘 통해 성취되고 었음용 가리킨다. 
(3) 이와 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셰혜 요한의 질문에 대해 그 사실 여부뭘 단도 직입척 

(單刀直入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사역올 용해 이루어진 일틀에 대해 살펴보 

라는 간접적인 답변융 하셨다. 

(4) 이것은 혜수께서 세혜 요한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흉 기회렐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러한 사실용 홍혜 우리줍은 자신틀이 이해하기 어려훈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쳤용 때 
성급히 판단을 하기 보다는 지난 삶융 용해 정헝쨌먼 하나님의 역사하심옳 되새겨 보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융 배용 수 었다. 

(6) 이렇게 할 때 우리틀온 당연한 시험플 찰 극복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셔는 이흘 계기 
로 더욕 성숙한 신앙 생활올 영위할 수 었는 것이다(참촉 멜전 1 :6-8). 

6. ci1 본철에 나타난 내용률윤 생갱의 어느 l흙훌에 구체척으로 기륙되어 있는가? (5철) 
@ 
본철의내용 구쩨척인 사건 내역 마태확용 마가북융 누가홉용 요한복용 기 타 

눈 멸고 냉어리된 

귀신툴련 자뭘 12:22 11:14 
소정이 보여 고치심 

두 소경융 고치성 9:27-31 창조， 

나면서 소정환 자장 9:1-7 사 35:5 
고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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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갱 바디매오합 고 
20:29-34 10:46-52 18:35-43 

치섬 

(베드로용 용해) 나 

연셔 앉은맹이된 자 앵 3:2-10 

광 고치성 

앉은뱅이가 (뱉랩융 용해)앉용뱅 
앵 8:7 

걸으.며 이짚 고쳐심 

(사도 바융융 용해) 

나연셔 앉온맹이원 앵 14:8-10 
자용 고치심 

풍둥이가 용풍병자용 깨꿋에 
8:2-4 1:40-45 5: 12-16 

째꿋함융 하생 

받으며 엽 품둥이환 고치심 17:11-19 
귀머거리가 귀 억고 어눌한 자 

12:22 11:14 
창조. 

륜으며 짚 고치심 사35:5 
나인 생 과부의 아 

7:11;...15 
품융 다시 살리심 

죽은 자가 
야이로의 왈용 살리 

살아냐며 
섬 

9:18-26 5:22-43 8:41-56 

나사로흉 살리심 11:17-44 

가난한 자 
메시야의 사역에 대 

^Hl:l 한 이사야의 예언 
에게 꽉읍 

누가가 중거한 예수 
이 천파휩 

그리스도의 복용사역 
4:18 

7. 팅 예수셰셔는 어엔 자가 복이 었다고 하셨는가 ? (6컬) 
r!l(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홉 인하여 실족하지 하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 

셨다. 
(2) 여기에서 ‘나흘 언하여 실쭉하지 아니하는 자’ 란 예수와 그의 사역융 믿으며 그환 거 
부하지 않는 자 곧 메시야에 대한 생경의 진리뒀 이해하고 또한 이것융 중거하는 예수 

그리스도활 메시야로 받아흘이는 믿음용 가진 샤랍용 가리킨다. 

(3) 그런데 이 말씀용 언뜻 보기에는 산상 수훈의 8복과 같이 .복 있는 자’(5:2-11) 에 대해 

언급한 것 같지만 그 이연에는 실족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철게 깔려 있다. 
(4) 략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야임융 의심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쩨자룹에게 경고하는 의 

도로 이 말씀융 하신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성도플에게도 그대로 척용될 수 있는 경고 

및 축복의 말씀이다. 

(5) 이와 갈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융 믿고 따르는 신설한 성도률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축복과 영팡이 되지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부딪혀는 롤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참조， 샤40:6-8; 앨천 2:7.8). 

8. C!I ‘질쪽’ (失足)의 원에척 의미는 푸엇인가? (6철) 
rA1 (1) ‘실촉’ (헬.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뿔만 아니라 성도즙의 언어 생활에서도자 

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로서 ‘실족케 하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스칸달리초〉 와 

같용 어웬에 속한다. 

(2) 먼저 통사형인 〈스칸얄리초〉 에 대해 알아보면 다읍과 같다- 첫째. ·나로 인하여 걸립 

돌이 되다’ 라는 의미로서 ‘나로 인하여 엠죄하게 하다.라는 못으로도 척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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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늑 17:2: 홈 14:21: 고천 8:13;고후 1:29). 
(3) 두번째로 ‘다론 샤랍의 길용 방해하다’라는 의미로서 ‘믿지 못하게 하다’， ‘거컬하게 

하다’， ‘버리게 하다’ 풍의 뜻으로 사용된다 (11:6;13:21.57;15:12;24:10;26:31.33: 
요 16: 1). 

(4) 세번째로 ‘오해하게 하다’ 라는 뜻융 가지기도 한마(17:27;요6:61). 

(5) 한편 명사형인 〈스칸합롤〉 역시 이와 비슷한 변천 과정융 거쳐 다음과 장용 의마활 지 
나께 되었는데 첫째. ‘걸려 업어지게 하는 것’ 곧 ‘다른 사랍으로 하여급 최에 빡지도 

확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었다(13:41;18:7:녹 17: 1:폼 14:13;요일 2:10; 계 2:14). 
(6) 두번쩌로 ‘방해·라는 의미꿇 가지며 ‘믿지 못하는 경우’왈 가리키기도 한다(홈 9:32. 

33:16:17;고전 1:23: 엠전 2:8). 
(7) 세번째로 ‘어떤 사랍 혹은 품체와 부딪쳐서 다치거나 광러서게 되는 경우’ 짧 의미하는 

데 이런 용례(用例)에따라·넘어지게하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16:23: 갈 5 :11). 
(8) 이러한 의미들융 기억하여 우리틀은 자신의 말이나 행통，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적 편 

견으로 인해 다른 사랍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9. ci1 예수셰세는 째해 요한융 중거하시기 위혜 우려틀에게 어면 철문융 하셨는가 ?(7-9철) 
IÃ) (1)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무리딸에게 ‘너희가 무엇용 보려고 핑야에 나갔더냐 바랍에 혼 

흘리는 갈대냐’ 라고 품으셨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팡야에셔 천국 복읍용 선포했음융 

암시하고 었다 (3:1-3). 
(2) 두번째는 ‘그러변 너회가 무엇융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랍이냐’ 라는 질 

문으로서 세례 요한이 결코 귀족이나 권세가툴과 같이 좋은 옷융 업지 않고 허홉한 ‘약 

대 탤옷’ 올 입었다는 사설활(3:4) 반중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예수께셔는 ‘그러연 너회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션지자활 보려더냐’ 라고 칠 

훈용 던짐과 동시에 ‘옳다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나라’고답변하 

셨다. 

(4) 결국 예수의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은 일종의 수사학객 (짧廳쏠的) 표현으로서 첫번째와 

투번째 질문에 대한 부챙(否定)올 통해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자연스렵게유도 

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무리룹에게 그틀이 광야에서 보았던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요 

나아가서는 선지자보다 더육 나은 자였음올 중거하신 것이다. 

(6) 한편 그 당시 우매하고 환고한 사랍틀올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던 예수의 이러한 질문 

법온 비유법과 함께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었어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환용되고 있다. 

10. ci1 ‘바람에 혼툴리는 칼대’는 우엇융 의미하는가? (7철) 
IÃ) (1) 먼저 여기에서 사용된 ‘칼대’ (뻗， 칼라몬) 는 집합척 단수 명사로서 커다란 줄기룹 가 

진 식촬올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갈대 중에서 휴히 요단 캉 계곡이나 사해 근처에서 

생장(生찮)하는 갈대블 가려킨다. 
(2) 그련데 대부분의 갈대는 똘기가 걸고 가늘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좋아 어지간한 쪽풍 

우에도 잘 꺾이지 않고 단지 휘어지기만 하는 속성융 가지고 었다. 

(3) 따라서 주관이 뚜렷하지 않온 사랍어나 대중의 의견에 쉽게 동요되어 자신의 견해릎 

협게 바꾸어 버리는 샤랍옳 가리켜 ‘바랍에 혼뚫리는 갈대’ 라고 지칭한다. 

(4) 이와 마찬가지로 본철에 언급된 .바랍에 혼툴리는 갈대’ 역시 이러한 부휴의 사랍올 

팡청히는 말로서 상황에 따라 쉽거l 변절했던 유대인툴의 민족성융 지척하고 있다(참 

조， 홈 14:11;15:24:16:2;17:3; 민 11:1:14:27;20:3:21:5: 시 77:3;유 1: 16). 
(5) 결국 예수께서는 세혜 요한이 결코 이러한 자릎과는 같지 않다는 사설용 강초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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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너회가 무엇올 보려고 팡야에 나갔더냐 바랍에 혼룹리는 갈대냐’ 라고 우리룹에게 

질문하셨던 것이다. 

(6) 한편 우리틀은 사회 생활 및 신앙 생활용 하는 데 있어서 결쿄 ‘바랍에 혼톱리는 갈대’ 

와 갇이 지조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신앙척 양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참죠，에 4:16;단 3:16， 17;요 19:10， 11; 행 4:20;7:51: 히 11:23， 27). 

11. 딩예수께셔는 세례 요한이 션지자엄융 충거하샤려고 에현 말쯤윷인용하셨는가 ?(10철) 
fÃl (1) 예수께서는 세혜 요한이 선지자요 나아가서는 션지자보다 나운 자 (9절)엄융 증명하시 

기 위해 ‘보라 내가 내 사자훌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용 네 앞에 예lJl하리라’ 

는 말씀올 무리들에게 쩨시하셨다. 

(2) 이 말씀은 말3:1의 말씀 중 ‘보라 내가 내 사자끊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킬용 예 

비할 것이요’ 라는 부분융 인용한 것이다. 

(3) 그런데 본철에는 말라기 션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는 달리 ‘네 앞에’ 가 첨가되었고 ‘내 
앞· 이 ‘네 앞’ 으로， ‘길’ 용 ‘네 길’ 로 바뀌어 표혐되어 었다. 

(4) 록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첩 오실 것이며 이황 위해 당신의 사자(使者)황 보 

내 킬용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떼 반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의 길올 예비할 사자라고 말씀하셨다. 

(5)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융 활 때 째혜 요한용 구약에 예언된 ·주 

의 걸융 예비하는 사자’ (3:3: 녹 1:76) 혹은 ·여호와의 날융 예배하는 선지 앨리야’ (말 

4:5, 6) 와 일치하는 인용로서 예수의 션구자엄이 확실히 충명될 것이다. 
12. [!1 예수에셔는 세례 요한에 대혜 에며한 명가훌 내려셨는가 ?(11철) 

fÃl (1)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용 자 충에 세혜 요한보다 큰 이가 얼어납이 없도다’ 라고 쩨혜 

요한용 극찬(棒짧) 합과 동시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온 자라도 져보다 크니라’ 

는 말씀올 덧불이셨다. 

(2)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벼록 세혜 요한이 .당신의 메시야성융 의심하는 과오홉 져철렀긴 

하지만 그콸 상당히 높이 명가하셨다는 사실융 알 수 있다. 

(3) 한편 ‘여자가 낳용 차…얼어남이 없도다’ 라는 귀철은 이제껏 육혜월 지니고 이 땅에 

살았던 인간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이다. 록 그의 삶 

은 메시야흉 준비하는 삶으로서 어떤 개인의 삶보다 귀한 것이었다. 

(4) 반면 ‘그러나 천국에서…저보다 크니라’ 는 말씀용 앤져 세혜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사실올 전제로 하고 있다. 록 영혼의 구원융 받아 천국에 훌어간 자는 아무리 보장것없 

는 자라 할지라도 아칙 이 땅에셔 육쩨객언 삶융 쌀아가는 세혜 요한보다 높용 위치에 
었다는 사실올 가리킨다(참초. 녹 16": 19-25). 

(5) 이와 같이 우리등용 세상에셔의 지위가 어떠하툴지 간에 천국에셔는 존귀와 앵팡융 누 

리는 하나님의 액생이 된다는 사실융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산 소망용 가지고 

살 수 었는 성도룹이 되어야 한다(엠천 1 :3, 7). 
(6) 한편 이러한 견해와는 약간의 차이훌 둔 해석이 었다. 록 세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션지자라는 관점에서 (창죠. (Ql 13) 그는 옛 언약， 록 융법 아래 있는 자였다. 그러나 예 
수의 십자가 위에서 흉리신 보혐의 공로줍 덧업용 신약 시대의 생도툴용 새 언약의 백 
성틀로서 구약의 어떤 휘대한 인훌보다 더 귀한 흔재가 된다는 것이다. 

(7)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황이 옛 융법보다 우월한 의미월 지니 

고 었기 때문이다(참초. 용 8:2-11). 그러므로 예수펠 믿음으로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쭈리률옹 그 어떤 써상척 지위도 부렵지 않으며 그 어떤 기뽑보다도 더 를 기뽕융누리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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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1 세쩌 요한。l 예자가 낳윤 자 중 가창 를 자로 명가발응 이휴는 푸엇인가 ? (11컬 ) 
~(l l 예수께셔는 째혜 요한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홉보다 당신에 대해셔 가장 확질하고 구체 

객으로 충거했다(3:11-14)는 점에서 그웰 이때까지의 예언차뜰 가훈데 가장 큰 자로 여 

기셨다. 

(2) 록 세 폐 요한은 말라기의 예언과 갈이 (창조. 발3:1)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보다 앞 

애 와서 그분의 길용 예비한 최후의 얘언 자로셔 (13철) 많은 무리룹에재 예수 그리스도 

와 그의 황국율 션포했댄 것이다. 엄멀히 말하면 그는 구약의 인촬이다. 

(3) 용홀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의인틀파 메시야웰 예언했먼 많은 
예언자룹이 있긴 했지만 칙접적으로 그분의 션구자가 되었던 세혜 요한과는 비중올 

당리한다. 

(4) 결국 이러한 점에셔 세혜 요한온 다른 선지자품보다 나윤 자였으며 나아가서는 여자가 

나은 자 중 가장 ‘큰 자’ 곧 위대한 인울이라고 환 수 있는 것이다. 

14. 팀 .새해 요한 빼l본터 지금까지’ 란 구체척요로 에느 시기훌 의마하는가? (12철) 

~(l) 이 귀철은 문자척으로 세례 요한이 복융용 전따하고 세례를 베풀먼 때 곧 예수의 사역 

이 시작되던 때부터 (3:1-17)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세혜 요한플 중거하고 계신 바로그 

순간까지 (7-19절) 흘 가리킨다. 
(2) 그러나 세례 요한과 더합어 선지자(예언자)와 융법의 칙능이 끝난 반면 (13철) 예수의 

복융 사역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정용 갑안해 합 때 ‘지금까지’ 란 예수께서 

세혜 요한에 대해 중거하신 그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지옥객 의미흘 띠고 있다. 

15. c!1 천국운 에며한 자툴0) 차지하게 되는가 ? (1 2챔) 
lÃl (1) 예수께서는 ‘천국은 챔노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돼앗으리라’ 고 무리툴에게 가르치 

셨다. 

(2) 여기에서 ‘청노 (설}없) 합 당하나니’ (헬， 비아제타이) 란 말은 ‘폭력율 쓴다’ 는 의미블 
지닌 헬라어 〈비아조〉 의 수동형 또는 중간형이다 

(3) 먼져 수동형얼 때 ‘천국은 챔노흉 당하나니’ 라는 귀철은 ‘천국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 

하여 첨략융 당한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간형일 때는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 

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천국의 확장올 가리키는데 본철의 명행 귀절인 녹 16:16에 의 

하면 수통형보다는 중간형이 더 척철하다. 

(4) 한편 ·첨노하는 지! (행， 비아스타이)는 자신의 목척융 이루기 위해 어떠한 힘과 능력율 

동원하는 데 관계치 않는 사랍융 의미한다. 

(5) 이상과 같이 본절은 문자척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 

어 나가고 있다. 한편 난폭한 자(강탈하는 자)똘용 그 나라활 약탈하려고 시도하고 있 

다’ 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6) 그러나 분명한 사실용 결코 하늘나라가 폭력이나 무력 둥 용의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셔 청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7) 컬국 본철은 문자척 의미에서 활피하여 복융의 빛 아래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이광 채해석해 보면 다융파 같다.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모든 사랍틀융 대상으 

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열렬히 천국올 사모하는 자툴용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 

이다. 
(8) 이러한 사실을 용해 우리툴용 척극적이고 혈정쩍인 신앙 생훨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올 

깨랍융 수 었다(참촉 고전 9:24;골 1:29). 

16. c!1세혜 요한의 구훨샤척 의의는 무엇인가? (13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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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Ã)(1) 예수께서는 ‘모든 션지자와 및 융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쏟은 세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언차)로서 신약 시대흘 여는 예수 그 

리스도의 선구자임용 암시하고 었다 (10철). 

(3) 록 세례 요한 이전까지의 구약 사대는 모든 융법파 예언이 이스라엘 민촉에만 한쟁되 

어 있었으므로 구원파 천국 역시 선택된 유대인릎에게만 주어진 욕권이었다. 

(4) 그러나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외 구웬 사역이 시작됨에 따라 복용 
이 만방에 전파되고 하늘나라는 모든 이방용 대상으로 확장되어진 것이다. 

(5) 이와 갈이 세혜 요한용 기점으로 하여 구원사의 일대 전환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파 업척은 상당히 중요성올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7. ti1 예수쩌셔는 세예 요한콰 옐려야 선지자와의 판1헤훌 에떻께 맑히셨는가? (14철) 
1Ã)(1) 예수께서는 무리찰에게 ‘만얼 너회가 출겨 받옳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랍이 

니라’고 말쏠하셨다. 

(2)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숭천했던 옐려야가(황하2:11} 세혜 요한의 몸으로 다시 아 땅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앨리야의 사역(말3:1;4:5}과 세혜 요 

한의 사역이 얼치한다는 사실융 가려킨다. 

(3) 즉 세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며 ·앨리야의 싱령파 능력으로’ (늑 1:17) 하 

늘나라의 도래와 회개의 촉구칠 션포했다는 점에셔 장차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엘리야 

와 거의 동일시된다. 
(4)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둡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앨리야릎 너회에께 보내리니’ (말4:5} 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용 문자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숭천한 바로 그 엘리야만융 기다렸다. 

(5) 따라서 예수께서는 ·만일 너회가 즐겨 받용진대’ 라는 단서릎 왈여 쩨례 요한이 말라기 

에 예언된 엘리야임용 확신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용 용해 우리줍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귀켠용 대할 때 문자척 의미콸 핫는 

것도 불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영척 의미흘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용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룹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척 몽활력이 휩요하다. 

18. 힘우리를야 생갱 말활융 대합 때 취해야 합 태포.는 푸엇인가? (14철) 
1Ã)(1) 우리뜰은 성경 말씀용 얽올 때나 틀을 때 무엿보다도 률거운 마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이러한 자세로 받아즙이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 
겠지만 그렇지 못합 경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 뺀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용 실 

족케 하는 결립뚫이 될 수도 었다(참조， 엠천 2:7.8}. 

(3) 따라서 우리틀은 하나님의 말씀융 대할 때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의 융례흘 즐거혀하 

는’ (시 119:16} 심령으로 정급(휩金)보다 더 귀하게. 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일 수 있 
어야 한다(참촉 시 19: 10:119: 105). 

19. C!J ‘귀 었는 자는 률융지어다’라는 귀철응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었는가? (15철) 
IÃ) (1) 이러한 귀철용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일종의 판용귀로셔 (13:9.43;24: 15; 히 10:6; 

계 2:7.9;13:9) 혼히 ·복용의 영척 진리월 은유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에 대해 진지한 호 
기심융 갖도욕 31-는 데 사용된다. 

(2) 또한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말씀올 끝마치실 때 종종 사용3}신 표현으로셔 듣는 사랍 

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 경각심융 갖도홉 했다(막 4:9.23;8:18:녹 9: 
44;14:35). 

(3) 이러한 용례는 신명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나타난 ‘둡어라’는 명령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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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스라엘 백성틀에게 융법의 규례룹 전수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황용되기도 쨌다 

(신 6:4). 
(4) 한편 ‘귀 있는 자’ 란 육체척으로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랍융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 

척으로 귀가 열린 자 곧 하나념의 말씀올 듣고 그 진리광 깨당융 수 었는 자릎 뜻한다. 

(5) 그러므로 우리즐운 항상 말씀융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영혀인 청력융 앓지 않 

도록 해야 한다(참촉 수 1 :8; 시 1:2;119:5.23.97). 
20. E!1 예수께셔는 그 세대의 상황율 무엇으로 벼휴하셨는가? (16， 17 철) 

~(l)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세태에 대해 ‘비유컨대 아이툴이 장터에 앉아 제 동부참 웰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괄 향하여 피리흘 불어도 너회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얘곡(哀씻) 

하여도 너회가 가슴올 치지 아니하였다 합과 칼도다’ 라고 지척하셨다. 

(2)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모여 결혼식 및 장혜식 높이달 하는 것·융 묘사한 귀젤로서 떤저 

‘너희룹 향하여…춤추지 않고’는 결혼식 놀이웰 제안한 친구될이 다른 친구릎에게 

이 놀이룹 하자고 제의했올 때 이에 웅하지 않았움올 가리킨다. 

(3)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곡하여도… 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귀철 역시 장혜식 놓이용 하자 

고 권유했융 때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4) 한편 결혼식 및 장혜식 놀이륜 제안한 아이뜰은 복읍용 전파하는 일군줍플 뜻하며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판한 아이플은 복음용 거부한 유대인룹융 의미한다. 

(5)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u)유는 그 당시 복옴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의 

시대척 상황을 척절하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그러나 우리플은 어떠한 경우촬 박환하고 북옴에 대해 결코 미용척 (微없的) 태도픔 .!il_ 

이지 알고 확신용 가지고 즐겨 받으여 (14 절) 나아가서는 복융 사역에까지 척극척으호

동참할 수 있는 성도틀이 되어야 한다(참초1 고전 9:23). 

21. E!1그 당시 세예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휴대안플로부터 에면 비판융 받았는가? (18, 

19철) 

~(l) 그 당시 복용용 거부했던 (참초， 16.17철) 완악한 유대인틀은 세혜 요한이 ‘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실올 보고 ‘귀신에 달렸다’고 비난하였다(18컬) 

(2) 그런데 ‘억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는 말은 아무것도 벅지 않고 금식 만 했다는 뜻 

이 아니다.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의 식생활과는 달리 ‘때뚜기와 석청’ (3:4) 윤 
먹고 살았으묘로 이 말은 .떡올 믹지도 않고 포도주플 마시지 아니했다’는 의미이다. 

‘3) 또한 그틀은 예수께서 먹고 마신 일에 대해 ‘보라 먹기룹 답하고 포도주설 즐기는 사 
랍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몰아붙였다. 

(4) 여기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과는 바난은 예수께서 이전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 
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9: 10.11). 

(5) 이와 같이 완악한 유대인뜰은 자신픔과 다륜 음식올 먹는(금욕 생환융 하는) 세혜 요 

한은 귀신틀린 자로.같은 음식올 먹는 예수에 대해서는 탑식자(용食者)라고 하는 한 

합리한 비판올 했다. 

(6) 한편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얼 비재 (카，-J~Î흉) 한데 활신자플용 성도동의 언앵 

에 대해 어떤 식으로라도 꼬푸리찰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었다. 

(7) 그러묘로 우리틀은 가능한 한 활신자툴에게 홉잡혀는 행동융 하지 말아야꼈지만 만약 

불합리한 공격용 받올 경우에는 예수께서 따귀의 시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뜰의 시험 

을 올리치셨던 얼 (4: 1-11 ;22: 15-33) 융 기억하여 지혜홉게 대쳐할 수 었어야 한다. 
22.E!1고라신확 뺏째다의 빼역상(뺨뾰相)윤 에며했는가? (20-22철) 

뼈(1) 고라신과 옛새다는 가버나용에 인첩해 있는 지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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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쩍융 앵하셨먼 곳이었다 (20철). 

(2) 그럽에도 활구하고 이 두 도성온 조금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옹갖 최악용 자행했으므 

로 예수께서는 쩍망과 합께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용 것’이라 

고 져주하셨다. 
(3) 그런데 여기에셔 ‘두로와 시돈’ 옴 지충해 연안에 위치했던 고대 쩨니키아의 상업 도시 
로서 (참촉 녹 10장 ~11) 우상 숭배와 간악으로 인해 구약 션지자뜰로부터 많은 책망 

융 받았먼 곳이다(사 23장;렘 25:22: 첼 26-28장;용3:4:암 1:9， 10:속 9:2-4). 
(4) 한편 본 기사에는 옛찌다와 고라신의 최악이 구쩨쩍으로 언급되어 었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용 심판용 받용 것이라는 사설로 미루어 훌 때 그툴의 패역 

상용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용이 었다.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북용과 권농융 신실하게 받아룹이는 성도롤은 결코 그들의 죄 

악상용 본받지 말아야 하며 셜혹 범최황지라도 애용하는 심령으로 (5:4) 회개할 수 있 

어야한다. 

23. 힘 ‘베훗융 업고 채에 얄아’ 라는 귀갱이 장갱하는 의미는 푸엇언가? (21컬) 
1AI(1) 먼저 ‘베옷’ 이란 낙타의 짧용 뭘로 만룹어진 약간 거친 직뭘로서 이스라옐 사랍들이 

비단이나 슐홈융 표훨항 때 땐살 위에 컬쳤던 웃용 말한다(참촉 삼하3:31:왕상21: 

tll 

27:왕하6:30:용 1:8:용 3:5-8). 
(21 그리고 ‘채’는 정서척인 희한(悔恨)융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그 경우 사랍틀은 째 
홉 머리에 뿌리거나(삼하 13:19: 얘 2:10) ， 찌 위에 알았으며(용3:6) 심지어는 그 위에 
눔거나(어'J 4:3) 구르기도 했다(웹 6:26; 미 1 :10). 

(3) 따라서 .베옷융 업고 재에 앉아’ 라는 표뺀온 회개자룹이 자신의 최악융 가솜 깊이 인 

식하연서 그 죄에 대해 얘용하며 희개하는 모습융 나타낸 것이다. 

(4)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l러한 외형척인 컬차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우리룹은 하 

나님 앞에 힘!의 최풍 자백하고 (요일 1 :9) 용서월 구하는 진청한 회개의 기도흘 드려 
야 한다(참죠. 홈33:27， 28:시 51:10‘ 13; 녹 15:18， 21:18:13: 행 9:1-2이. 

(5) 창고격으로 베웃(베)과 째는 다옴파 같은 여러 가지 의미툴용 상정하고 었다. 

때 웃(베) 찌 

의 미 판련 귀정 의 미 판련 귀컬 

창 37:34; 삼하 3:31 보장것없는 인간 창 18:27: 용 30:19 
굴 북 왕상 20:31 ， 32 우가치함 용 13:12 
급 식 사 58:5 거짓됨 사 44:20 

항 거 에 4:1-4 낙 당 댐 6:26 

째 난 황하 6:30 고 용 시 102:9; 애 3:16 
엄중한 심판 사 50:3 멸 망 젤 28:18; 맹후 2:6 

1 하나님의 생판 계 6: 12 악 인 밤 4:3 

24. (!J 예수께셔는 가배나용에 대혜 어훨께 버반하셨는가? (23 ， 24청) 
1!l(1) 예수께서는 가버나용에 대해 언저 ·네가 하늄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읍부에까지 낮아지 

리라 네게셔 행한 모든 권능용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늪날까지 있었으리라’ 

고 져추하셨다. 

(21 그련데 여기에서 융부 (히. 스융) 라는 말윤 보똥 록온 자듭이 심판융 받기 전에 장시 
대기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창촉 시 49:15; 겔 37:1-14:효 13:14:용 2:2: 요 
5:28:11:32-44: 고천 15:54-58) 본절에서는 저주받은 자룹이 룹어가는 지옥융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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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18:25:41, 45:살후 1:19: 계 19:20). 
(3) 그리고 ‘네께서 행한…있었으리라’는 귀철은 가버나용의 최악상이 구약 시대의 소돔 

(창초， 창8:20， 21:9:4-16)보다도 훨씬 가증했용융 나타내는 륙이한 표현이다. 
(4) 다융으로 예수께서는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 
우리라’고 져주하셨는데 이 표현 역시 소돔보다 더 큰 심활융 받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5) 이와 같이 회개치 않는 완악한 심령룹은(참촉 천 8:11: 렘 7:13:호 7:10:암 4:6;학 2: 
17) 반드시 져주와 심활융 받게 마련이다. 

(6) 반면에 희개하는 자쯤에게는 ‘기도의 용당’ (대하7:14:30:9;호 7:9) 융 비롯해 ‘최의 

용서’ (사 55:7; 댐 3:12;31:9) , ‘생명’ (첼 18:21:속 1:3) ， ‘성령의 션툴’ (행 2:38) 풍 
여러 가지 축북용 주어지게 된다. 

25. t!'I 예수쩌서는 하냐념째 푸엇이라고 갑샤드렸는가? (25.26 컬) 
rAJ(l) 예수께서는 ·천지외 주재 (主宰) 이신 아버지여 이것융 지혜홉고 슬기 있는 자틀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릎에게는 나타내섬용 감사하나이다’ 라고 혔다. 

(2) 먼저 ‘천지의 주재’라는 표현은 우주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참초， 창 14:19， 

22: 앵 17:24)융 가리키는 말로서 자유홉게 그의 뜻용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신다는 사실꿇 암시해 줌다. 

(3) 그리고 ‘이것’ 이란 예수의 이척. 메시야 왕국， 예수의 교훈 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흉 
가리킨다. 

(4) 또한 ‘지혜홉고 슬기 있는 자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용 지혜롭다고 생각 

하는 자틀융 의미한다.반면 ‘어린아이룹’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융 가진 자 곧 전척으로 하나념용 의지하며 그에게 가르침융 받는 것윷 기뼈하는 

사랍픔옳 가리킨다. 

(5)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뜻윤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너회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틀 
과 갈지 아니하연 결단코 천국에 뜰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묘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갈이 자기웰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3， 4) 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첨에도 잘 나타나 었다. 

(6) 이러한 사실용 용해 우리둡용 겸손한 마움과 순수한 신앙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 

장 충요한 덕목 중에 하나임용 알 수 었다(창초.빌 2:3). 

26. t!'I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념융 알 수 었는 자률은 누구인가 ? (27철) 
rAJ (1) 예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룹용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틀의 소훤대로 계시 

(짧示) 흙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웰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다. 

(2) 여기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용 아는 자가 없고’ 라는 귀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 

전히 아는 분은 오칙 하나님뽕이사라는 의미이다. 사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쩨 

자품옳 비롯해 그의 선구자 역활융 했던 세혜 요한마져도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했댄 것이다(창촉 3협: 8:27). 
(3)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할파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흉 받은 자’ 뿔이 

라는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계시홉 받은 극히 일부 사랍들만이 하나님의 못용 

이해할 수 있는 지식용 가졌다는 풋이다. 

(4) 이와 갈이 인간의 판정과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용 알 수 있는 것온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둡은 인간의 지식용 넘어서는 켈대적 지식 곧 영적 지혜블 풍 

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툴왈 융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성도를이 되어야 한다(참촉 고천 

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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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t1 ‘수고하고 우거운 갱 진 자품’혼 어현 자툴흩 가리키는가? (28캘) 
~(l) 먼저 ‘수고하고 있는 자률’ (헬，효이 코피온태스)은 많은 일올 하고 있기 때문에 펴곤 

해 하는 사랍툴융 뜻하며 ‘무거운 짐 진 자룹’(헬， 페포르티스메노이) 용 무거훈 짐툴융 

짐으로써 피곤하게 된 사랍룹융 의미한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와 ·무거훈 짐’은 육체척인 피로흡 유발시키는 요인이 훨 

아니라 영객 곤휩 상태까지 합러얼으키게 된다. 

(3) 결국 그 당시나 지금융 악홀하고 모든 인간틀은 육체척인 생명융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며 영척으로는 죄와 축용의 짐융 지고 가는 고달픈 삶융 살아갈 수밖에 

존재이다(참조， 창3:16-23). 

뿔 

수고 

없는 

(4)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훌 짐 진 자룹’ 이란 효청은 예수께서 이러한 인간톨융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 부르신 홍칭 (通稱) 이라 할 수 있다. 

28.Ct1 예수쩌셔 수고하고 우거운 정 진 차률에게 어현 초청의 발활융 하셨는가 ?(28-30쩔) 
~(1) 예수께서는 먼저 이러한 자툴융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회릎 쉬게 하려라’ 고 하 

셨다. 이는 최와 죽용의 고용으로 신읍하고 있는 죄인들용 불러 영척 안식과 함께 영원 

한 구원올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울 의미한다. 
(2)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마용이 온휴하고 겸손하나 멍에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o}i용이 쉽융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점은 가벼웅이라’고 덧용이셨다. 

(3) 여기에서 ‘냐의 멍에월 메고 내게 배우라’ 는 귀철은 ‘자기훌 부인하고 자기 섭자가월 
지고 나릎 쫓용 것이니라’ (16:24) 라는 말씀파 얼맥 상통한다. 

(4) 측 이 말은 죽융에 이르게 하는 최의 짐용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유와 겸손의 
멍에흘 짐으로써 구원용 얻게 된다는 사실융 가리킨다(참조， 5:5;홉 22:29; 시 149:4; 
잠3:34: 엠 4:2:약4:6: 엠전 5:5). 

(5)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용 실천 
하신 것처럼(벨 2:5-8) 우리가 하나님파 사랍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용휴한 심령 

으로 모든 인간 판계홉 형성해 갈 때 이 땅에는 진청한 행복과 명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6)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융 받은 우리틀은 그분의 십자가와 성홈융 본받아 장차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성도룹이 되어야 한다(창조，홉 6:17;8:29:멜전 2:12). 

~~_:Þ;f 01 0 7'，~ 
L_ o.-} -ιι. ‘?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릅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 



제 12 창 안식알의 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확구용 1- 8 안식잃의 주인이신 예수 /9- 13 안식의 집된 의미 /14. 21 구약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사역 /22- 2981니닙 나라의 도래로 인한 시단 황국의 열밍 /30- 32 성링 짧l빌죄는 킬딘코 용서받지 
못힌다 /33. 37 밀은 마옴의 표현이다 /38- 42 악하고 용린힌 세대때l게 요나의 표적용 제시하다 /43- 45 사 
딘의 점렁 아래 있는 익힌 세대 /46- 50 예수의 진징힌 기즉 

’ 그때에 예수째서 안식일에 씬딴 사이로 가 
설새 쩨자픔이 시장하여 이삭을 장라 액으니 

2 바라새인 김-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샤오 
당신의 제자·협 안삭일에 하지 봇한 연용 하 
나이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틀이 시장한 때에 한 일·올 얽지 뭇하였느냐 

4 그가 하나념의 전에 틀어가서 재사장 외에 
는 자기나 그 힘째한 자될이 벅지 못하는 진 
성병융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삭일에 제사장뜸이 성전 ?!에서 안식 
용 범하여도 죄가 없음융 너회가 흙법에셔 읽 
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회에 게 이르노니 성션보다 더 큰 
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뚱 훤하고 시1사룹 웬 :\1 아니하노 
라 하신 뜻융 너회가 말았더 l션 부최한 ~t갚 죄 

로 정치 아니하였으야하 

8 언자는 안식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장 떠나 저회 회당에 틀어가시니 
m 한연 손 ut픈 사람이 있는지라샤쉽품이 예 
수웰 송사하려 하여 용어 가로되 안식일에 영 

고쳐는 것이 옳으나이까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회 중에 어느 사랍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어1 빠졌으 
연 환잡아 내지 않겠느냐 

12 사랍이 양보다 얻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삭얼에 션융 앵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사고 

13 이에 그 사함애게 이르시되 흔용 내말라 하 
시니 저가 내멜얘 다찬 손과 갇이 효l 씌-되어 성 
하더라 

14 바리새인단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첼 
쑥얼꼬 의논하거놓 

15 예수쩌셔 야시고 거기찰 떠나가시니 사랑 
이 많이 쫓는;(1 라 예수쩨셔 저회 l생유 다 고치 

사고 
16 자기웰 나타내지 말라 경제하셨으니 

’7 이는 선지자 이사야짜 받씀하신 바 
18 보라 나의 택 한 종 닫 내 마옵에 기에하 
는 바 냐의 샤량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형용 
증 터이나 그가 선싼장 이방에 알게 하i!l라 

19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여 틀-레 ^1~i'.. 아니 
하i!1니 아푸도 진에서 그 소리릎 뜯지 못하 

리라 

20 상한 감대닫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 
시삼 11지 아니하기표 심판하여 야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땅틀이 그 이즙용 바라리라 
함원 아파려 하성·이니라 
22 ':1 때에 귀신딸려 눈 연고 병어펴 ￥! 자원 

대i!1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냉이 
리가 !밸}여 보게 원~I 라 

23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횟의 차손 
이 아나냐 하나 
24 바리새인틀은 틀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창 

l’}암에용용 힘입지 않고는 귀신올 쫓아내지 못 
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찌서 저회 생각융 아시고 가라사대 스 
스호 운쟁하는 나하따q. 황폐하여 질 젓이요 스 
스로 샅쟁하는 동네나 집 u}다 서지 못하i!1과 
26 사단이 만임 사단윤 쫓아내연 스스화 분갱 
하뉴 것이니 그리하고야 지의 나라가 어떻 게 서 
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새관장 힘입어 귀신용 쫓아내 
띤 너희 야틀틀은 누구암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펴프로 저회가 너회 째판판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념의 성령올 힘앙l 어 ￥1~! 
-앙 핫아내는 갓이띤 하나넙의 나i!}가 이 I’l 나 
회에게 임하였느나라 

29 사합이 먼저 강환 자픔 결악하지 않고야 어 
떻게 그 강한 자의 ::1에 뜸어가 그 찌간퓨 늑 

강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올 극딴하리라 
30 나와 합째 아니하는 자는 나룹 반대하는 자 
요 나와 함께 모으~1 아나하는 자는 헤치는 자 



170 마태목옴 12장 

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 게 이르노니 사항의 
모든 죄와 째방은 사하섬융 얻되 성령융 째 l앙 

하는 것은 사하싱융 얻지 못하겠고 
32 ~ 누구든지 밭로 인자용 거역하면 사하싱 
융 얻되 누구든지 망로 생령융 거역하면 이 세 
상과 오는 째상에도 샤하섬융 얻지 못하려라 
33 나무도 좋고 설파도 좋다 하든지 나우도 좋 
지 않고 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싣 
파로 나무광아느니라 

34 톡사의 자식환아 너회는 악하니 어떻게 션 
한 망용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용에 가욕한 것 
융 업으로 발함이라 

35 선한 사합은 그 쩡온 션에서 선한 것용 내 
고 악한 사랍온 그 떻용 악에서 악한 것융 내 
느나라 

36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사량이 무슨 무악 
한 합융 하든지 심판 압에 이에 대하여 심훈용 
l앙으리니 

37 네 말로 의폼다 항융 받고 네 말로 정획항 
융 받으리라 

38 그때에 서기판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웰하되 션생님이여 우리에찌 표척 보여 주시기 

홉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샤대 악하고 용란 
한 세대가 표척용 구하나 션지자 요나의 표척 
밖에는 보일 표척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흉융 를 용고기 뱃송에 있 
었던 것같이 인자도 방낮 샤흉원 땅 측에 었으 ? 

리라 

1. 힘 본장의 구생상 혹갱융 약슐하라. 

41 심판 때에 니느쩨 사합틀이 일어나 이 세 
대 사랑융 정최하리니 이는 그플이 요나의 전 
도풍 듣고 회개하였퓨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단 
이가여기 었으며 

42 심판 때에 남·앙 여왕이 얼어나 이 세대 사 
랍왈 정최하리나 이는 그가 솔로온의 지혜로운 

말올 륜으려고 땅 풍에서 왔음이어니와 흩로본 
보다 더 큰 이가여기 었느니라 

43 더 려운 귀신이 사합에 게셔 나갔용 때에 용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잖 구하되 얻지 옷하고 
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용 내 집으로 톨야가 
리라하고 와 보니 그 집이 u)고 소째되고 수 

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셔 져보다 더악한 귀신 옐곱융 떼려 
고 ·줍어가서 거하니 그 사랍의 나풍 형연이 천 
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쩌대가 또 

한 이형게 되리라 
46 예수께셔 우리에게 암씀하실 때에 그 모천 
파 동생픔이 예수께 없}려고 밖에 셨더니 

47 한 사랍이 예수께 여쩌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륨이 당신쩌 알하려고 밖에 셨나이 

다하니 
48 말하던 사랍에게 대당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천이며 내 풍생훌이냐 하시고 

49 용융 내밀어 제자당융 가리켜 가라사대 냐 
의 모천파 나외 동생츰융 보라 
50 누구든지 하놈에 계신 내 아버지외 뜻대 
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천이니라 
하시더라 

@(l) 본장의 내용흘 전반적으로 바리새인 및 서기관률， 유대인훌의 공격척인 철문과 이에 대 
한 예수의 답변이 계속 반북되어진 얼종의 논쟁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러한 논쟁흘융 내용별로 붐휴하여 도표화하면 아래와 칼다. 

사 건 개 요 질문(항의)자 장품 및 항의 예수그리스도의 당변 판렴귀갱 

안식일에 예수의 재 
예수의 쩌자흘이 안 다윗의 예광 틀어 

식일용 범했다고 항 ‘인자는 안식일의 1 - 8 켠 
자틀이 벌이삭용 장 바리째인 

의함 주인·이라고 대당 
라 억읍 

하심 

손 마릎 사랍외 
.안식일에 병 고치 .안식일에 선융 행 

사랑옳 는 것이 융으니이 하는 것이 옳으나 9 -13견 
치유에 대한 문제 

까’라고 질문합 라’고 당연하심 

예수팝 보고‘다윗의 .내가 하나님의 
귀신틀려 눈 앨고 무리 자손이 아니냐’며 성령융 힘입어 귀신 
벙어려된 자합 고 합합 용 쫓아내는 것’ 

22 - 28챔 치심 푸리환의 반용융 이라고 당변하섬 

바리째인 흩고 ·구l 신의 왕 

바앙쩨광용 힘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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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는 귀신융 쫓아 

바리째인 내져 옷하느니라·고 

\11 판합 

표척에 대한 논쟁 
서기판과 

‘우리에게 표척 보 
표척융 구하는 옴란 

바리새언 
여 주시기용 원하 

하고 악한 쩨대용 

나이다’ 
지척하면서 요나의 

38 -45철 

표적용 가 E 치섬 

2. c!l 바리새 인들윤 에현 옐로 예수째 항변했는가 ? (1 , 2 철) 
(Ä)(l) 예수의 제자틀이 밀이삭용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륨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융 하나이다’ 라고 예수께 항변했다. 

(2) 여기에서 ·안식얼에 하지 못항 일· 이란 원래 십계명 중 쩨 4 계명융 범하지 않기 위한 
금지 조항올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웰융 피우지 말 것(신 5:12) ， 상거래할 하지 알 것 

(느 10:31). 악행옳 금활 것(사 58:13， 14) 둥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언급되어 었다. 
(3) 그러나 실제적으로 휴대인틀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금기 사항흡융 가지고 

있었으므로 안식일에는 일상 생활에 따르는 많은 앵동틀이 규제되었다. 
(4) 결국 이러한 판정으로 볼 때 제자즙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은 분명 윷법 

과 형식용 철대시했던 바리새언룹에게는 안식일용 범하는 것으로 보였융 것이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윗의 경우룹 예로 틀어 안식일에 대한 용법의 참된 의미잠 제시 

하심으로써 바리새인틀의 잘못된 안식일관(安되‘日觀)파 함부로 타인용 갱최하는 태도 

환 꾸짖으셨다(3-8철) . 

(6) 이러한 사실용 기억하여 성경과는 차이가 나는 자신의 편파척(隔願的)인 신앙관용 타 
인에거1 일방척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자신과 다를 신앙관용 가진 사랍툴용 무조건 청최 

하는 성도틀이 었다연 깊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었다(창조. 녹 6:37). 

3. c!l 안식얼에 대빼 첼명하라 (1 철). 
(Ä) (1) 안식일(혀. 샤바트)은 ‘쉬다’， ·중단하다’， ‘끝나다’ 라는 의미릎 지닌 히브리어 동사 

〈샤벗〉의 명사형으로서 하냐님쩨서 천지흘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댄 사실 

에 기원융 두고 있다(창 2:2.3). 

(2) 이러한 기원월 가진 안식일은 츰애굽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섭계명 중 제 4 
계명에 포합됨으로써(출 20:8 ，신 5:12) 모든 이스라엘 액성틀이 반드시 지켜야 항 성 
푼화된 규례가 되었다. 

(3) 이와 같이 안식일온 이스라엘 백성틀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명되었다는 뜻과(뽑 31 : 
13) 함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었다(신 5:15). 

(4) 그련데 안식일에는 명소의 인간적인 삶에서 떠나 철저히 하나님융 위한 삶융 합아야 

했으므로 일상척인 앵동들이 많이 규제되었다. 
(5) 한연 안식일용 법한 자에게는 죽용의 형벌이 주어졌는데(출 31:14-17 ，민 15:32-36) 이 
는 안식일올 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 언약(홉 31:16)과 구속의 은혜월 저버리는 죄 
가 되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로 안식되었으며 특허 구약의 안식일 
온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용 예표하는 의의활 가지고 었었다(히 4:4-11). 

(7)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느 13장 연구자료 ‘안식일과 주일’ 연활 참 

초하라. 
4. 잉 예수깨셔는 바리찌언률의 그릇훤 안식일환융 지척하사기 휘혜 에헌 예훌 드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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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컬) 
!8l (1) 예수께서는 허기진 재자들이 밀이삭용 비번 사실이 극단척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률에 

게 었어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노풍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룹 해명하시고 바흘 안 

식일판(뼈)융 주지시키고자 하셨다 

(2) 예수쩨서는 첫번쩨로 ‘다윗이 자기와 합께 한 자뜰이 시장할 때에 한 일’ (3 철) 곧 ‘제 
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릎이 억지 못하는 진껄병(陳設짧)풍 먹은 일’ (4 켈) 

올 예로 드셨다. 

(31 이 얼은 삼상 21:1-6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굶주린 다윗이 먹융 것옳 요청했융 
때 제사장 아히멜랙이 그와 소년룹에게 진설병 (뼈i設뼈)융 내주었던 사실용 가려킨다. 

(41 그런데 여기에서 ‘진쩔병’은 지성소의 단 위에 용려 놓았댄 거북한 펙으로서(홉 25:30 

;26:35) 원혀적으로는 재사장 외에 아무도 먹올 수 없었던 것이었다(혜 24:9}. 
(51 그러나 다윗이 진성병을 취하는 것은 훤래는 융법에 어긋나는 앵위이나 이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정욕용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용되었던 것이다. 

(61 두번째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용 법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용 
예로 등었다. 록 그 당시 제사장활이 직무에 판련된 일로 인해 왈가피하게 성전 안에 

서 안식용 법합 경우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 

(7)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실례흘 용해 활 때 복음 사역융 수앵하고 었는 제자들이 허기환 
채우기 위해 밀이삭을 잘라 억온 것은 비록 그날이 인식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용 잘 알 수 있다. 

(81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틀은 지나치게 옳법이나 형식에 사로잡혀 금지 사항에만 민감 
했던 바라새인룹파 같이 소극척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보다 열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융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척극척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참촉 6:33; 벌 4:13). 

5. [!1 예수께셔는 바리새언툴에게 자신융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6 철) 
!8l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틀올 향해 ‘성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성전은 건물로 비유된 교회뭘 가리키는 말로서(참조、 16:18:고전 3:10; 앵 

2:21: 벨전 2:5) ‘성전보다 큰 이’ 란 형식척인 성전파 융법융 초월한 존재홉 의미한다. 
(3) 그러므로 바리새언틀이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융법으로서 컬코 예수 그리스도환 명가 

할 수 없으며 더우기 청죄한다는 것은 었융 수 없는 노릇이다. 

(4) 이처럼 인간척인 지식과 견해로서 예수 그리스도흘 명가한다는 것은 용가농할 뿔 아니 

라 나아가서는 큰 최악융 범하는 무서웅 결과활 초래하게 된다. 

(5) 이런 관점에서 오늪날 과학 만능주의에 불든 현대인듭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 

수의 존재 여부와 성경의 내용룹융 명가하는 것은 엄청난 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단지 그분의 I11조용에 홉과하다(참조. 고전 8:6}. 
6. [!1 바리째인률이 예수의 제자률옳 갱척한 갯은 어현 샤생에 기언하는가? η철) 

!8l (1) 예수께서는 그즙이 ‘나는 자버홉 원하고 제사블 웬치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융 
몰랐기 때문에 무최한 제자뜰용 정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2) ‘나는 자비원…아니하노라’ 는 귀철은 9:13에 언급된 ‘내가 공훌올 원하고 제사웰 훤 
치 아니하노라’ 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효 6:6융 인용한 것이다. 

(3) 즉 이 말씀은 형식적인 율법으로 인해 쩨자틀의 배합 주리게 하는 것보다 그룹이 밀이 
삭올 잘라 먹도록 자버 (판용) 웰 베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융 가리킨다. 

(4) 이와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청최나 심판의 방편으로만 오용(짧用)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환의 사랑과 은혜. 긍훌과 자벼참 선포하는 도구로도 션용(善用) 되어야 한다. 

7. [!1 빼수 그리스도와 안식 웰의 판계는 어때한가 ? (8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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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예수께서는 바리새언을올 향해 ‘인자는 안식얼의 주인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서 ‘인자’ 는 예수 자신올 가리키는 맡이다(11:19). 

(2) 그련데 마가복읍에는 ‘안식일은 사람-앞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용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막 2:27) 라는 귀철이 청가되어 었는데 이는 안식일의 의의룹 한 ot 
디로 규I생해 주는 말씀이다. 

(3) 략 안식일은 인간올 구속하고 풍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안식 

올 주며 나아가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축복된 날이라는 의미이다. 

(4) 결국 이러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안식일 규례에 통제나 지배찮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틀 그 자체가 안식일 규례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섭리륭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올 대할 때l까다 자신의 면견과 그풋된 가치관융 배제시키 

고 항상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 

하려는 겸손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8. [!] 예수활 송사 (i~따) 하기 위한 철문윤 푸엇 인가 ? (9， 10 철) 
(Ä)(l) 그틀은 회당에 손 마릎 사람이 있는 것용 보고 예수촬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 

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질문했다. 

(2) 먼저 여기에서 ‘손 마른 지! 란 종용 둥의 질병으로 인해 협판에 피가 풍하지 않아 손 

이 비씁어진 사랑을 가려킨다. 

(3) 그리고 샤랍물이 ‘예수플 송사하려’ 했다는 것은 예수쩨 곤란한 절운용 하여 그 당연 

여부에 따라 법정에 고소하려는 간교한 계책을 세웠음올 말한다. 

(4) 한편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할 경우 
에는 치료캅 하는 행위가 허용되었다. 

(5) 그런데 손 따른 자는 그 경우에 히l당되지 않올 뿐만 아니라 그룹이 젤문한 의도 역시 

의학척인 치료릎 전제한 것이므로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룹 궁지에 활아넣고자 한 

것임융 알 수 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뜰도 젤신자들로부터 우리틀융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우려틀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코 그런 시험에 념어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과 영적 지혜로 대처할 수 었어야 한다(참초. 4:1-10; 장 5:1-6; 약 
4 :7). 

9. 힌 사랑률의 간요한 철풍에 대해 예수께서는 에떻게 반웅하셨는가? (11-13 철) 
(8) (1)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운에 대해 직컵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먼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랍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 고 반문 

하셨다. 

(2) 이러한 반문은 예수룹 송사하려는 그융의 사악한 의도룹 지적한 것으로서 ‘손 마른 자’ 
픔 고치는 것이 옳다는 사실옳 암시하고 었다. 

(3) 다읍으로 예수께서는 사랍이 양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융 밝히시고 ‘안식일에 선융 행 
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론올 내려셨다. 

(4) 여기에서 사랍이 양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안식일애 구덩이에 봐진 양용 불잡아 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연 어쩌 손 마를 자융 고치는 것이 죄가 되겠느내 라는 의미흘 

내포하고 있다. 

(5) 이와 감이 예수께서는 사랍뜰이 반박할 여지촬 완전히 제거하신 후 마지막으로 손 마 

른 자의 병융 치유해 주셨다. 

(6)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들은 인간이 아무리 사악한 계교룹 세울지라도 결코 예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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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환 대적항 수 없융윷 알아야 한다(참촉 고전 1:25). 
(7) 더우기 그훌의 마읍온 고난받는 인간틀에게 진청한 자유와 협융 허락하사기 원하는 것 

이지 어떤 굴해에 속박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융융 알 수 었다(창조.요 14:27) • 우리광 
자유케 하는 법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마땅하다(창초，요 8:32). 

10. c!1 바리써인률이 꾸민 읍모는 푸엇인가? {14 철) 
(Ã) (1) 그툴온 회당으로부터 나와서(참후 9켈) 예수 그리스도활 죽이기로 옵모월 꾸였다. 

(2) 그런데 본컬의 병행 귀절인 막3:6에는 해롯당(천로마 세력으로서 혜롯융 용효했먼 유 

대의 한 당파) 과 함께 모의훌 꾸민 것으로 나와 었다. 

(3) 한편 바리새인옳이 이러한 모의흘 한 것용 아마 안식일 논쟁에서 무참히 째했융 뽑 아 

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8 철) 는 예수의 밭에 대해 심혀 격불했기 때푼이 

었융 것이다. 

(4) 더우기 그률의 판점에서 빨 때 예수는 안식얼의 규혜홉 범합과 동시에 메시야풍 사칭 

하는 최룹 지은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환까지 생겼던 것이다. 

(5) 그들의 이러한 과오는 예수 그리스도훌 잘 알지 못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칼 
이 예수 그리스도원 모르는 것은 단순히 무지(無知)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융 

부인하며 대척하는 가장 큰 죄륜 짓는 풍기가 되는 것이다(창조， 행 13:27;요일 3:6). 
11. 힘 이사야 션지자가 예언한 말폼이 15， 16 철에셔 에행게 생취되에졌는가? 

(Ã] (1) 바리새인틀의 옴모설 미리 아셨던 예수께서는 회당용 떠나 그흉 따르는 많온 사랍훌외 

병용 고쳐 주시고 자신옳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참ξ 4:23-25;8:4. 
16;9:35). 

(2) 여기에셔 이러한 일환원 예고하고 었는 .보라 나의 핵한 종… 그 이룹융 바라리라’ (18 

-21 쩔) 는 귀철은 사42:1-4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융 언용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 성홈과 그의 사역 (따훌)올 다루고 있다. 
(3) 이처럽 예수께서는 그의 쟁얘와 사역용 용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야에 판한 예 

언용 온전히 생취하셨다(참조. 17절 ;1:22;2:15;4:14;8:17;13:35;21:4;26:56;27:35 

;녹 21:22;24:44;요 12:38;15:25;17:12;19:24; 앵 3:18;13:29). 
(4) 만약 오늪날의 생도릎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로 믿어지지 않거나 의혹용 홈 

은 사랍톱이 었다연 구약의 예언이 예수황 용해 생휘되어진 말씀윷 깊이 묵상함으로써 

확신척인 믿옴용 갖도록 하자(참조. 딩후 3: 14). 
12. C!1 예수께셔는 뱅차훌훌 고치신 후 그틀에게 푸엇용 당쭈했는7}? (16철) 

(Ã) (1) 예수께서는 그툴에게 ‘자기륜 나타내지 말라’ 고 당부하셨다. 

(2) 왜냐하면 이러한 소문이 왜질 경우 그것으로 인해 그의 궁극척 사역 곧 구웬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맘겨 주신 사역융 감당하고 었는 오늘날의 목회자 
뜰도 이러한 판점에서 목회 방향올 셜청해야 한다. 

(4) 그런데 일부 목회자툴용 말씀과 구훤 사역용 뒷천에 둔 채 철병융 치유하는 이척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성도툴올 미혹하고 었다. 

(5) 그러나 쭈리 생도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체척 치유보다 영객 구원에 었다는 

사실융 기억하여 지혜로훈 판단을 할 수 었어야 한다. 

13. c!1 이샤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남계셔는 예수 그리스도훌 어떻게 여기셨는가? (18 첩) 
(Ã)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택한 총 팔 내 마읍에 기빼하는 바 나의 사 

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2) 먼저 ‘택한 총’이란 말은 예수께서 마치 총과 갈이 버천한 상태로 오셔서 용갖고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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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용용 흉해 구웬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용 나타낸다(창조. 벌 2:7). 
(3) 그리고 ‘내 마용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 라는 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플 받폴 때 (3: 1끼와 변화산에서 변모(變狼)하설 때(17:5) 언급된 말로서 예수의 

사역은 하나념의 뜻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임용 강조한 것이다. 록 그분의 죽음과 부 

활올 똥한 인류 구속은 하나남의 바랩이었던 것이다. 

14. 힘 19, 20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품이 어떻게 요사되어 있는가? 
~ (1) 먼저 19 철에는 ‘그가 다투치도 아니하며 룹떼지도 아니하려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촬 듣지 못하리라’ 고 나와 었다. 여기서 ‘툴레치도 아니하고’ 는 ·소려홉 지르지도 아 

니하고’ 라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예수의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풍올 묘사한 말로서 실쩨로 그는 자신에께 
주어진 고봉과 버난에 대해 아무런 왈명도 없이 묵묵히 견디셨다(26:62， 63: 27:14;사 

42:2:53:7:녹 23:9:요 8:6:14 :30). 
(3) 다음으로 ‘상한 갈대룹 꺾지 아니하고 꺼져 가는 심지젤 끄지 아니하기용 심판하여 이 

킬 때까지 하리니’ (20 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시고 온유하 

신 성폼융 환벽하게 묘사한 뛰어난 표현이다. 

(4) 예수의 성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사 42장 1Ql 5， 6을 참초하라. 

15. (!1 ‘이방틀야 그 이륨융 바라려라·는 뀌철은 에면 의미용 지니고 었는가? (21 철) 
IÄ) (1)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틀파 유대인틀이 예수뒀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모의까지 

했던 (14 절) 반면 이방인릎이 그웰 받아틀였던 사실용 반영하는 귀철이다(창조， 행 13: 
48:28:28: 엠 3:6). 

(2) 한편 이 귀철은 사 42:4 에서 ·성팔이 그 교훈융 앙망하리라’ 로 나와 었다. 여기에서 

‘섬플’ 이란 이사야가 ‘열방 혹은 ·이방’ 이란 의미(사 11:1 ， 5) 로 사용했던 말이다(사 

40:15:41:1:42:4, 15;49:1:51:5:59:18:60:9:61:19). 
(3) 그리고 ·바라리라’ 는 말은 판용척 표현으로서 ·기다린다’， ‘기대한다’ 라는 의미활 지니 

고있다. 

(4) 이상파 갈은 판점에서 볼 때 이 귀철은 롬 15:12 에 인용되어진 이사야의 예언 중 ‘열 
방이 그에게 소망용 두리라’ 는 귀철과 통일한 의미로 볼 수 있겠다. 

(5) 이러한 말씀융 따르는 오늘날의 성도틀은 모든 소망용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 수 있어 

야 한다(참초， 행 24:15: 골 1:27: 틸 2:13; 맹전 1 :3). 
16. (!1 예수째셔 ‘귀신률려 눈멀고 뱅에리펀 자’훌 고쳤훌 째 우리툴과 바리찌언률윤 각 

각 어현 반웅융 보였는가 ? (22-24 컬) 
~(l) 예수의 이척융 목격한 무리틀은 심히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고 말했다. 

(2) 무리들이 이러한 반웅융 보인 것은 첫째. 메시야 외에는 행할 수 없는 이적이 그를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툴째 그들은 이련 권농융 가진 메시야가 ‘이새의 뿌 
리’ (홉 15: 12) 곧 ·다윗의 자손’ (1: 1) 으로 나설 것이란 예언(사 11:1이용 믿고 었었 

기 때문이다. 

(3) 반면 우리툴의 말에 반기흉 든 바리새인틀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척융 훈명히 목격하고 

도 이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귀신뜰의 황인 ‘바얄쩨찰’ (참조， 9장 1Q1 22) 
의 힘융 벌어 귀신올 쫓아냈다고 비방했다. 

(4) 한편 오능날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뜰처럼 다른 사랍톱의 장점이나 업척융 인정해 주기 

보다는 벼판 혹은 정최만 하려는 사랍틀이 더러 었다. 이러한 샤랍촬은 자신도 남으로 

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신도 역시 정최함융 받께 된다는 

사실융 째답아야 한다(참초， 사 54:17;녹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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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핀 귀신옳 쫓아때는 예수의 권농윤 누구를j흙터 l휴예발운 것인，..? (25-29철) 
1ÃI(1) 예수께서는 바라새언틀에재 자신의 권능이 바알쩨불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 

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융 다융과 칼용 논리에 따라 업중하셨다. 

(2) 먼저 바알세웰의 세력융 사단의 권세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사단과 사단이 서로 대립 

할 수 없다는 사실융 밝히셨다. 

(3) 측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갈이 만약 예수께서 바알깨용의 힘융 벌어 귀신융 쫓아낸다연 

이는 바로 귀신과 귀신이 (사단과 사단이) 서로 싸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뜰의 비판이 모순된다는 사실용 지적합과 동 
시에 자신의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용 것엄융 밝히셨다. 

(5) 이와 같이 예수째서는 성령의 도쭈심용 받아 귀신융 쫓아내심으로써 최와 사방의 고똥 

용 겪던 죄인들올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웬해 주신 것이다(창촉 사42:5-8;49:24， 25). 
(6) 이러한 사실융 통해 우리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척 권농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심융 

풍융 때 이는 바로 성형용 거스리는 엄청난 죄흘 짓는 것업용 알아야 한다(31철;샤63 

:10; 막 3:29; 행 5:3;7:51;앵 4:31:쌀전 5:19; 히 10:29:요일 5:16). 
18. (!1 예수셰셔는 자신과 인간 간의 합수척판계(뱀數的關係)왈에훨쩨 합허셨는가 ?(30컬) 

@ (1) 예수께서는 ‘나와 합께 아니하는 자는 나홉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혜치는 자니랴? 고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성올 규명하셨다. 

(2)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립적인 관계가 껄립훨 수 없으며 뜩히 하나 
님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대립하는 와중에서 애매 모호한 태도란 있용 수 없음올 가 

리킨다. 

(3) 그런헤 여기에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혜치는 자’ 란 귀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창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사역용 방해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4) 한편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옳 통해 경고하신 말씀 충 ‘네가 이같이 미 

지곤하여 더옵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업에서 너꿇 토하여 내치리라! (계 3: 
16) 는 귀절에도 잘 나타나 었다. 

(5) 그러묘로 우리틀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굽 열혈히 사모하는 마융 

으로 자신에게 말겨진 사명융 이앵항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의 소휴자가 되어야 한다 

(참초， 신 6:5: 시 119:2;녹 2:49;4:43;요 9:4; 벌 1:27; 골 1:29). 
19. (!1 생령융 찌방하거나 거액하는 자는 어현 형벌융 발게 되는가? (31 ， 32 철) 

(Ã) (1) 먼저 예수께서는 ‘사랍의 모든 죄와 째방은 사하심올 얻되 성형옳 째방하는 것은 사하 
심융 얻지 못한다’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훼방’ 은 멜라어로 〈콸라스쩨미아〉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심한 반발심융 갖 
고 비방하는(창초.9:3) 태도월 의미한다. 

(3)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촬용 하나님의 이홉융 남용하거나 비방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신성 모.독(blasphemy) 최쯤 척용시킬 만큼 큰 최로 여겼다. 

(4) 따라서 예수릎 메시야로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1-8철) 과 이척이 귀 

신의 힘융 벌어 하나님융 모톡한 앵뷔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5) 그러나 실제척으로 이러한 바리새인훨의 태도야말로 성령융 거역한 대표척인 예로서 
그활의 최악은 회개룹 통해 사항 받융 수 었는 다흔 모든 최악과는 달리(사55:7; 렘 3 

:12;31:9) 아무리 회개폼 해도 결코 용서받융 수 없융 것이다. 
(6) 이와 마찬가지로 말로 성령옵 거역하는 자 역시 이 세상파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용 얻 

지 못하게 판다(32 절). 

(7) 그러므로 우리틀은 개인적인 생각 혹은 신앙에 따라 함부로 성령에 대해 말하거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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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도록 향상 조심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다. 
20. tÐ 예수께셔는 바리찌언률의 이중생융 어현 버유로 지척하셨는가? (33-35 쩔) 

[Ã) (1) 예수쩨서는 바리새인틀에게 그들의 이중성옵 지척하기에 앞서 나무와 혈매의 관계 곧 
‘나무도 좋고 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파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흉 아느니라’ 는 바유플 드셨다. 

(2) 그런데 이 비유는 7: 17， 18에 있는 ‘좋은 나무마다 아홉다운 열매월 맺고 붓된 나무가 

나뽕 열매훌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뻗 혈매찰 맺율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릅다운 열 

매환 맺융 수 없느니라’ 는 말씀용 천째로 하고 있다. 
(3)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예수께서는 바려새인뜰에게 ‘톡사의 자식틀아 너회는 악하니 어떻 

게 션한 말플 활 수 있느l..J:' 고 그뜰의 모순성올 지척하셨다. 
(4)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뜰아.' (3:7;23:33; 녹 3:7) 라는 표현온 바리새인룹이 셰속적인 명 
예흙 얻기 위해 형식척으로 융볍융 지키는 모습이 마치 사단의 권세활 받은 뱀과 같이 

사악하다는 사실윷 암시하고 있다(참촉 창 3:15).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틀의 마옴속에 자려잡고 있는 샤악한 생각용 지적하심 
으로써 당신융 모략하는 그룹의 질문과 모의가 마옴속에 쌓인 악에 기인한다는 사실융 

밝히셨다. 

(6) 그러나 쭈라틀은 결코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신실한 신앙파 순결한 심령올 
가꾸어 성도로서 합당한 삶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참초， 10:16; 당 16:19; 벌 

1:10;2:15;3:6; 꿀 1:22; 쌀전 3:13;5:23; 덤전 3:2; 딛 1 :6; 히 7:26; 뺑후 3:14). 

21. tÐ 말〔릅〕윤 에떻쩨 성환의 척도가 되는가? (36 ， 37쩔) 
[Ã) (1) 예수께서는 ‘사랍이 무슨 무악 한 말훌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심판용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합올 받고 네 말로 정죄함올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무악한’ 이란 행라어로 〈아르곤〉으로서 ‘없다’. ‘아니다’ 라는 부청척 (否定的)

의미월 지년 〈아〉와 ·일’. ‘앵동’ 의 의미월 가지고 있는 〈에르곤〉이 합쳐진 단어이다. 

(3) 그러므로 ‘무익한 말이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뱅아 버리는 딸 곧 무의미하고 무가 
치한 밥융 가려킨다. 

(4) 그련데 ‘말’ 에 의해 심판쏠 받는 이유는 입용 통해 표훌되어지는 말틀이 그 사랍의 내 
면적 생각과 마음의 자세와 나아가서는 인격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5) 오늘날 우리들이 째상융 살아갈 때 순간척으로 혹은 고철척으로 말융 잘못하여 곤란 
한 지경용 당할 때가 종종 었다. 

(6) 더우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말은 개인의 인격 뽑 아니라 신앙까지 나타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듭은 수시로 각자의 언어 생환융 점검해 보아야 한다(창조용 

27:4; 34:13). 
22. tÐ 몇몇 셔기환률확 바리째 인률은 예수깨 우엇융 요챙했는가 ? (38철) 

[Ã) (1) 그룹은 예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척(表짧) 보여 주시기흘 현하나이다’라고 요청 

했다. 
(2) 여기에서 ‘표척’ (햄， 세메이용) 은 예언용 성취시키고 진리흉 확중해 주는 초자연적 현 
상융 의미한다. 

(3) 한편 바리새인틀과 서기판틀은 손 마흔 자원 고치신 예수의 권능이 바알세왈로부터 용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4 첼) 그률은 보다더 확실한 표쩍 곧 ‘하늘로서 오는 표척’ (16 

:1; 막 8:11;녹 11: 16) 융 원했던 것이다. 

(4) 이와 갈이 영적 안목이 효리거나 영척 지zt이 부족한 자당은 이러한 권능과 표척윷 직 

첩 목격하고도 의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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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면 영척인 용찰혁이 있는 사랍은 일상척이고 명뱀한 일 가훈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모습과 셉리홉 찾융 수 있다(창촉 5:8; 황하6:17;용 42:5;시 17:15;34:1;123:1;사 

33:17;요 14:19; 행 7:55; 고전 13:12; 헤 11:17;요일 3:2; 계 22:4). 
23. ctl 예수께셔는 셔기판률콰 바리째인률의 요청에 대혜 에떻게 용당하셨는가? (39-41 갱) 

(Ä) (1) 예수께서는 표척용 요청하는 그룹융 향해 ·악하고 융란한 세대가 표척을 구하나니 션 

져자 요나의 표척밖에는 보일 표객이 없느나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악하고 융란한 재대’는 요나 션지자가 활동했먼 당시의 최악상(용 1:2)융 조 

명해 주는 맘인데 반해 본귀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흘 보고도 믿지 않고 표적만융 구 

하는 시대상용 지척하고 있다. 

(3) 한편 여기에서 요나가 밤낮 사훌융 용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온 예수께서 장차삼 일 

동안 땅 속에 물혀 있융 일올 상정하고 었다. 

(4) 그리고 요나가 니느쩨 사랍틀에게 하나닝의 말씀올 선포한 사실(용 3:4) 역시 예수 그 

리스도께서 회개촬 촉구하고 천국 북옵용 선포하신 일 (4:17;9:35)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었다. 

(5) 그러나 요나의 경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척’ 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다. 

(6) 즉 니느웨 사랍팝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용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명령을 션포했융 때 
회개한 반연 휴대인릎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농과 사역융 칙접 목격하고도더욱 완악하 

게 행했다는 사실이다. 

(7) 이러한 사실용 몽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척용 의심하거나 혹은 그분 외에 다 

른 곳에서 구웬이나 표척올 찾으려는 것온 자신의 멸망융 스스로 끌어들이는 앵위임융 

알아야 한다(창죠‘ 행 4:12). 
24.ctl 심판 날에 이 세대의 샤랍틀융 청척합 자는 누구언가? {41 ， 42 철) 

(Ä) (1) 예수께서는 서기판과 바리새언룹의 요청이 (38 철) 음란한 세대상(世代相)융 반영하고 

었다는 전제하에 먼저 ·심판 때에 니느쩨 사랍틈이 일어나 이 세대콸 청최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2) 그 이유와 근거는 (Ql 23융 창조하랴. 
(3)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남방 여왕’ 이 이 세대블 정최할 것이라 하셨다. 

(4) 여기에서 ‘남방 여황’ 은 솔로몬의 지혜팝 배우기 위해 납방 이국으로부터 왔댄 스바 
여왕올 가리킨다(왕상 10장) • 

(5) 이처럼 이방 여인도 솔로몽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릎 사모합 출 알았던 반면 자칭 하 

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월 부인하는 것은 형벌올 받아 마땅한 일 
이다. 

(6) 한편 유대인률이 이방 민족인 나느쩨 사랍룹이나 이방 여왕으로부터 심판옳 받는다는 

것은 그활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훈 형벌이었융 것이다.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넘께서는 성도들이 장못올 저지홉 때 왈신자룹융 용 
해 경고하시거나 벌융 내리기도 하신다(참조‘ 맹 3:11; 젤 16:51 ， 52; 톰 2:27). 

25. ctl 귀신의 벼휴가 주는 영척 교훈윤 우엇인가? (43-45 챔) 
@(1) 예수께서는 당신·용 의심하고 부인하는 휴대인뜰의 심형 상태가 마치 사랍어I께서 냐간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일곱 귀신용 데리고 다시 톨아용 것과 칼다고 지척하셨다. 

(2) 여기에서 번져 더러운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은 유대인틀이 처옴에는 융법 

융 룡해 하나닝 앞에서 의로운 삶융 살아가고자 했융용 암시해 훈다. 

(3) 그러나 점챔 그즙의 융법관(律法뼈)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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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게 죄합 짓게 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더 악한 일곱 귀신 

쏠 데리고 다시 둡아온 것과 같다는 것이다. 

(4) 실제적으로 윤~올 가장 잘 지킨다는 서기관릎과 바리새인들은 그틀이 지닌 융법적 연 

견으로 인해 예수 그려스도의 존재와 사역융 부인했융 뿐 아니라 생령이 역사한 이척 

마저 바알세팔의 이콤융 틀어 모독했던 것이다(24 쩔;9:34)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뭘 인정하지 않는 신앙과 교리는 악령(막 1:26;5:9;7:30;9: 

17;16:9;녹 10:19; 행 8:7;19:13; 엠 6:12; 딩전 4: 1; 약 2:19; 계 16:14) 의 지배촬 받게 
되며 결국은 한 인간의 영혼융 파열케 하는 결정척인 요인이 된다. 

26. CÐ ‘모천과 동생률’용 구체척으로 누구훌 가리키는가? (46, 47 철) 
IÃ) (1) 먼저 ·모친’ 은 예수의 육체척 어머니인 마려아촬. ·동생플· 은 아버지 요셉파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룹등 곧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훌 가리킨다(13:55). 

(2) 그런데 카웰릭 신학자플은 성모 마리아가 명생 통정녀(童貞女)였다는 교려활 주장하 

기 위해 이와는 다른 견해월 주장하고 었다. 

(3) 족 이 분붙어1 언급된 ‘형제룹’이 요씬과 전처(前쫓) 사이에서 출생한 아툴틀이거나 

아니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같은 이뜸융 지닌 동생 마리아에거1서 난 아들틀 공 

사촌 동생틀융 가리킨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움과 같은 사실융 볼 때 성득력이 없다. 첫째， ‘형제툴’ 이 천 

처의 아툴융 가려킨다면 다윗 황위올 상속받는 자도 당연히 예수가 아니라 전처의 아 

틀 중 장냥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에 융라 었다(창 

조.1 장) . 
(5) 두번째로 두 딸틀이 같은 이즙용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그 당시 유대인틀의 관습에서 
찾아 보기 힘든 것으로서 이 견해는.아마 마려아의 통정녀셜융 지지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줍인 듯한 느낌올 준다. 

(6) 그리고 예수께서 50 절에서 영적 가족에 대해 득별하 강조해서 셜명한 것으로 볼 때 이 
는 영척인 의미와 대조되는 육체척인 가족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27. CÐ 예수 그리스도의 진청한 가혹 곧 영척 가족윤 누구인가? (48-50철) 
~ (1)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올 뜯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다. 

(2) 붐론 예수의 이 말씀은 육채척인 가족탈올 전척으로 무시하려는 의도에세 이런 말씀올 
하시지 않았다. 쪽 당신깨서는 영척 공동체(가족)룹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방언융 하셨던 것이다. 
(3) 예수의 이러한 태도는 이며 유년 시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자신융 찾는 요셉파 마 
리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뜰(참조.녹 2:49) 임을 밝혀 부모틀올 놀라게 했던 것이다. 

(4) 이와 칼이 예수께서는 짜괴되었던 하나닙파 인간과의 관계륜 회복시켜 주셨올 뿐만 아 

니라(창조. 갈 3:19.20; 당션 2:5; 히 8:6;9:15) 인간툴끼리도 한 형제가 되도록 연결 
시쳐 주셨다(홉 12:5). 

(5) 이러한 사실융 똥해 우리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측 모두가 한 지체가 된다는 귀중한 진려찰 깨닿아야 한다(룹 12:4;고전 

6:15;12:12.14.19.20.22.25-27;엠 4:25;5:30). 



제 13 장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버유 

단락구분 1.9 씨 뿌리는 자의 비유/10.17 비유로 밀쓸히시는 이유 /18.23 씨 뿌21는 자의 비유쩔 설멍 
하시다 / Z4. 30 가리지 비유 /31.32 켜자씨 비유/33 부학 비유 /34.35 비유쩔 앓해 즈|리의 비원행 밝 
히시다 /3 (1.43 가라지 비유에 대한 셜밍 /44 감추인 보휠 비유 /45.46 진추 비유 /47.50 그합 비유/51 
.52 비유의 결롤 /53.58 나시렛 사림룹이 얘|수평 배적히다 

I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얘 

2 큰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당거늘 예수쩨서 
배에 용라가 앉으시고 용 우리는 해변에 섰더니 
3 예수쩨서 벼유로 여러 가지갚 저회에게 말 
씀하여 가라사대 써폼 뿌리는 ;짜가 뿌리러 나 

가서 
4 뿌란써 더려는 길가에 띨어지 uU 새픔이 와 
서 액어 에렸고 

5 더러는 흙이 앓은 룹밤에 얀어 ;(I U8 흙이 

깊지 야니 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톨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호 암 
왔고 

7 뎌허는 가시었기 위에 딸어지매 가시가 자 
라서 기운용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멸어지얘 혹 백 배， 혹 
육싱 배. 혹 삼성 배의 경설용 하였느니 라 

9 귀 있는 자는 월으라 하시니라 
m 제자갈이 예수때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회에게 ul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당하여 가라샤대 천국의 ul밴픔 아는 것 
이 너회에게는 허략되었으나 저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2 무콧 있는 자는 받아 녁녁하깨 ~1~1 부풋 
없는 자는 그 었는 것도 혀앗기려랴 
13 그러므호 내가 저회에게 비휴로 암하기는 
저회가 보아도 보;(1 못하며 함어도 갚지 봇하 
I셰 째닫^1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재 이판였으니 인 
녔으도l 

너회가 감가는 둡어노 깨닫시 붓할 깃이요 보 

끼는 보야도 알^1 옷하리라 
15 이 쩍성감의 마응이 한악하여셔서 그 1'1 
는 갚f :l l얘 꾀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늠으 

j응 보고 구I~- 단..íl u~윈-으짜 깨단아 칸이시 
내째 고침·얄 받폴까 ￥-펴워함이 è~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윤 룹으로， 너희 귀는 감용
으로 꽉이 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온 션지 
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판용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회 닫는 것흉용 찰고자 하여 
도 듣지 옷하였느니라 
18 그런측 써 뿌리는 ul유끓 단으라 ’9 아무나 천국 만씁릎 둔고 깨닫지 못한 때 
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용에 뿌려훈 것용 혜 
앗나니 이는 꾼 걸 7~에 뿌리훈 자요 

20 흩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면씀용 듣고 측시 
기쁨으로 받~1 

21 그 휴에 뿌리가 없어 장시 견디다가 딴씀 
용 인하여 환난이나 핍 l과이 연이나는 때에는 깥 

넘어지는 자요 
22 가사원기에 뿌리웠다는 것윤 맙씀용 암으 
나 세상의 염려와 찌랴의 유혹에 맙좁아 막혀 

껄심치 붓하는 자요 
23 좋은 땅얘 뿌리웠다는 것온 암씁용 닫고깨 
닫는 자나 경설하여 혹 액 배， 혹 육성 배， 혹 
삼싱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 예수째서 그암 앞에 또 배유표 빼훈어 7~ 
라샤대 천국은 좋은 애갚 제 받에 뿌린 사한과 
강으니 

25 사랍갚아 깡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꽉식 가 
운대 가라지풍 덧뿌마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철심함 때에 가라^1도 보이거늪 
27 집주인~1 종품이 와서 갱홉}되 추여 l암에 ·흩 
용 써합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터연 7.라^l :1.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7~g_~1 ~!수 :I~ 이양 세l 하였구나 줍 
현l 말하꾀 그버변 우려 7. 가셔 야것융 뽕 :1 1 
관 웬하시나이까 

29 주인이 가로~I 가반 두어라 가라지삼 뿜다 
까 감식까시 뽑몽까 연허하~ __ i!l-
30 꽉 다 추수 때까시 함께 ^t라찌 두어라 추 
수 때에 내 가 추수군관에 거l 만하 :11 감 7~라^I 는 



언져 거두어 용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용 모 
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tI)유{} 빼l용어 가하사대 천국은 P.~) 샤 

함이 자기 방에 갖다 성은 겨자써 한알 잔으니 

32 이는 모든 써보다 작용 것이로되 자란 후· 
에는 나용보다 커서 나우가 되매 공중의 새판 
이 와셔 그 가지에 깃률이느나라 

33 !é tI)유로 렐씀하시되 천국용 마치 여자가 
가쭈 셔망 혹에 갖다 넣어 전우 우풀제 한 누 
쭉과 갈으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용 푸려에게 비유로 암 
씀하시고 비유가 아니 연 아우것도 말씀하지 아 
니하셨으나 
35 이는 션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업용 면어 비유로 뺑}고 창써부터 감 

추인 것뜸용 드러내려라 
합융 이쭈려 하성이니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용 떠 나사 집에 픔어가 
시니 제자당이 나아와 가로되 맘의 가라"'1의 UI 
휴찰 쭈리에게 설영하여 주소서 

37 대당하여 7.라사대 좋은 써픔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밥용 에상이요 좋은 씨는 친국의 아픔쥔이 
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야담갚이요 

39 가라^IU 심은 원수는 1’}귀요 추수 때는 세 
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샤릎이 니 
40 그런록 가라지환 거두이 샘-에 사료는 것간 
이 쩨상 끌에도 그러하려라 

41 인자가 그 천샤틀용 보내 el니 저회가 그 나 

라에서 모든 념어"'1 게 하는 것과 !é 완볍옹 앵 
하는 자룹용 거두어 내어 
42 풀무 관에 던져 넣으려니 가 71 써 올여 이 
관 값이 었으리라 

43 그때애 의인플은 자71 아t에 ;(1 나라에세 해 

와 같이 빛나괴라 귀 있는 자늪 꽉으라 

44 천국은 1I.~1 밥에 감추인 보화와 깐으니 사 

1.@] 본장의 욕생윤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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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이 이광 l앙견한 후 숨겨 두고 기빼하여 룹아 

까셔 ;.(.기의 소유룹 다 팔아 그 맙융 샀느니라 
45 또 진국온 u.치 좋은 진주삽 구하는 장사 
와 갇으나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헬 딴나매 가서 ;.(.71 
의 소유광 다 판아 그 진주원 샀느니라 
47 또 전국은 마~I 바다에 치고 각종 쩔고끼 
갑 모는 그끊파 감으니 

48 그짤에 가득하매 울가로 갈어내고 않아서 
좋은 것은 그풋에 당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려느 
니라 

49 세상 끌에도 이 려하리라 천샤잠이 와서 의 
인 중에서 악인월 갈라 내이 
50 월무 광에 던져 넣으려니 가기서 폴며 이 
씀 강이 었으리라 

51 이 모든 것·용 깨달았느냐 하사니 대당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묘로 천국의 지1 자 
된 서 71 판".t:J- uPI 새 것과 옛 것용 그 곳간 
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갇으니바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갚 vPl 신 후에 꺼 
기뜸 떠나서 

54 고향으강 한아가샤 저회 회당에서 가르치 
시니 저회 7. 칸하 가로되 이 사합의 이 지혜와 
이떤 능펙이 어ιl 서 났느뇨 

55 이는 그 객·수의 아틀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1. 형제꽉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바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암온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 
냐 그런즉 어 사합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 

느뇨하고 

57 예수풍 배혀한지라 예수께서 져회에게 앙 
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서는 존정용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저회의 받지 않융올 언하여 거기서 많은 능 
썩용 행 .::\1 아니하시나라 

fÆ (1) 예수께서는 본장에서 7가지의 Ul유릅 용해 하늘나라에 대한 바빌스러운 진리를 가르치 
셨다. 

(2) 이렇게 비유환 용해 가르치신 이유는 영척으로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려휩 

칙컵 선포할 경우 그틀이 이룹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3-15절). 

(3) 한편 본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진리룰 가르켈 때마다 예수께서는 자주 비유 

홉 률어 말씀올 전하사곤 했다. 

(4) 이러한 예수의 교육 방법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옹 비롯해 모든 주일 학교 교사틀이 반 
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다. 

(5) 꽉히 외국에서 공부한 사실올 강조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지식융 자랑하기 위해서 셜 
교 시간에 명신도릎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나 전문 용어설 냥발하는 일부 목 
회자룹용 본장에 나타나 었는 예수의 가르칭을 용해 깊이 반성해 룹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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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 예수깨셔 우리률에깨 하늘나라의 배휴훌 가르치신 강소는 어다인가? (1.2철) 
rAl (l) 예수께서 칼힐리 바닷가에(14:25) 앉으셨을 때 많용 사랍틀이 그의 말씀용 듣기 위 

해 해변가에 모여틀였으므로 배 위에 올라가서 그톱에게 하늘나라의 비유용 가르치 

셨다. 

(2) 이러한 상황용 5:1， 2의 상황파 좋온 대조가 된다.록 일명 산상 보훈이라 웰리우는 5-

7장의 셜교는 산 위에서 쩨자.당용 대상으로 행하신 말쏠언 반면 이 비유는 해변가에 

서 우리툴융 향해 가르치신 말씀이다. 

(3) 이와 갈이 예수께셔는 장소와 대상용 구분하지 않으시고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나 하늘 
나라웰 션포하시고 복옴의 진리휩 가르치셨다 (4:17， 23;9:35: 막 1 :21). 

(4) 그러므로 우리틀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옳 본받아 주일 하루， 교회에서 뿐만 아 

나라 생환 속에서 일주일 천쩨웰 항상 예수 그리스도홉 총거하고 말씀용 전할 수 있는 

성도룹이 되도록 하자 (창조， 딩후4:2). 

3. C!I 배유에 대빼 셜명하라 (3 철) . 
18)(1) ‘벼유’ (짧輸) 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볼레〉는 ‘옆 자리에’ • ‘곁으로’ 라는 의미룹 지 

년 전치사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통사 〈발로〉가 합쳐진 단어다. 
(2) 따라서 이 말은 한 사물파 다환 한 사물올 바교·하기 랩도록 나란히 배열한다는 뭇으로 
서 수사학척으로는 어떤 사용이나 판념올 끌어대어 이해하기 협도륙 껄명하는 것용 가 

려킨다. 

(3) 따라서 비유는 일상척인 생활 가훈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협들이나 공용된 관엽툴 

융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 꽉징이다. 

(4) 한편 이러한 ‘비유’ 라는 말용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헤브리어 (D싸 

살〉 또는 〈히이다〉룹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히브리어 단어들은 ‘비휴’ 라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훌 지니고 있는데 이는 비유의 성 격이 어떤 것입용 잘 반영해 

주고 었다. 

구 환 의 미 판 련 귀 철 

금언， 격언 삼상 10:12;24:14 
예언척 상정 빈 23:7 , 8, 24 

〈마 아 산〉 
비 교 첼 17:2;21:5;24:3 
시 민 21:27-30; 왕상 5: 12; 사 49:5;78:2 

융리적 지혜 장 10: 1 ;25: 1 
수수께꺼 시 49:4; 쩔 17:2;20:4-9 

〈히 이 다〉 
금 언 왕상 4:32 

속 당 삼상 10:12; 왕상 9:7 

(5) 이와 갑이 성경 속에서 사용되어진 비유는 일상객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낸 이야기월 통 
해 어려훈 융법이나 교리활 이해하기 쉽도흑 유도해서 도덕적 영척인 교훈융 주고자 하 
는 데 목객이 었다. 

(6) 그러묘로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비유들융 대활 때 단지 평범한 이야기로만 넘기지 

말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교훈융 충분혀 파악할 수 있도록 묵상해야 한다. 

4. C!I 써 뿌리는 자의 버유에셔 써가 멍에진 장소와 그 컬과는 에며한 영척 의미훌 지니는 
가? (4-9껑) 

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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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영 혀 의 미 절 과 r 영 척 의 미 판련귀청 

천국 말씀융 쩨닫지 새표이 와서 억 
마귀가 그틀이 복용의 진 

킬가 
뭇하는 자 어 버립 

리-G 받아롤이 지 못하도혹 4 ， 19 절 

때방함 

망~홉 틀고 록시 

기뺑으로 받되 그 

속에 뿌려가 없어 흙이 깊지 않아 맘향에 록각적으로 반용하 

흘 밤 장시 견디다가 말씀 잠 i!f-이 나오나 여 감동하고 흥환하나 고 5, 6.20, 
용 인하여 환난이나 해가 돋은 후에 난이 닥쳐 오면 곧 신앙융 21 첼 
핍박이 힐어나는 때 는 말라 죽읍 버렵 

에는 곧 넘어지는 

자 

앙씀용 듣고 그 속에 내포 

말쯤용 룹으나 세상 된 깊은 의미활 파악할수 

가시옐기 위 
외 염려와 재리의 가시가 자라냐 었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 1， 22 철 
휴혹에 말쏠이 막혀 기운올 막융 가도록 노력하긴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인 

해 영척 성장이 중단댐 

액배.육십 배. 
인내성융 가지고 말양에 

좋응 땅 
암씀용 듣고 깨닫는 

삼십 배의 결실 
순종하여 그 가르챔대로 

8， 23쩔 
자 살아감으로써 풍생한 영척 

-ß- 맺융 
성장용 하재 휩 

(2) 써 뿌리는 자의 버유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운 본시려즈 녹 8장 (Q1 4-8올 참조하라. 
5. (!1 예수께셔 "1휴로 가르치신 야휴는 무엇인가? (10-14 철) 

!Al(1) 제자툴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뀔 훌었융 때 예수째서는 ‘천국의 비밀올 아는 것 
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lO-13켈) 고 대답하셨다. 

(2)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 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로서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젤 용해 계시를 받융 때 

에만 째랄융 수 었는 참진리활 가리킨다. 

(3) 따라서 예수와 합께 복용 사역용 하는 제자툴 외에는 이 진리활 알 수 없으므로 예수 

께서는 무리룹에게 알기 쉬훈 비유를 통해 그 바빌스러운 진리웰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다. 

(4) 그런데 오능날 일부 사이비 종파들용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쯤 부인하면서도 천국 

에 대해 거짓 중거룹 일삼고 있는데 성도들은 결표 이러한 가르챔에 현혹되지 않도확 

노력해야 한다(참조， 뻗후 3:17;요이 1: 10).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 이해하기 어려풍 부분융 억지로 해석하는 것 역시 스스 

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융 명심해야 할 것이다(뻗후3:16) . 
6. 잉 예수쩌셔는 천국의 배멜훌 깨달는 자와 째당지 못하는 자에 대빼 에떻게 말쯤하셨 

는가? (12청) 
!Al (l)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무룻 있는 자는 받아 녁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있는 차’ 란 하나님의 말씀융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벼밀융 째닫는 자 
를 의미한다. 반면 ‘없는 자’ 는 하나님의 말씀융 거부하거나 천국의 버멀윷 깨닫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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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객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폼용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셔는 당신융 받아톨이는 자에게는 옴혜와 축복용 더해 주시며 그 
려스도찰 용해서 념치는 지혜와 용요한 지식으로 채훼 주신다(창촉 6:33}. 

(4) 그러나 하나님융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용 거부하는 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었던 용 

리척인 태도나 션한 양심마저도 끝내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예는 바려새인툴에게 

서 찾아 왈 수 있는데 그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용융 거부합으로써 자신픔이 가 

장 귀중히 여겼던 융법에 의해 자멸(自뼈)용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12:22-37) . 
(5) 그러므로 우리톱은 하나님의 말씀융 더쭉 진리로 사모함으로써 ‘있는 자’ 곧 영객인 용 

요룹 누렬 수 있는 성도틀이 되어야 한다(참조， 25:29; 시 36:8;요 10:10;고후 9:8; 
웹 3:20; 벌 4:19; 엠후 1 :11). 

7. CÐ 천국의 버멀융 째받지 봇하는 자품의 영젝 상태는 에며한가? (14 ， 15컬) 
lÃ1 11) 여기에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융 이용하여 그틀의 영객 상태월 설명하고 있는데 곧 

‘너회는 틀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 6:9} 고 했다. 
(2) 왜냐하연 ‘이 백성들의 마읍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틀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 

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용으로 깨달아 톨이켜 내게 고첨용 받융까 두려워함이라’ 

(사 6:10) 고 했기 때문이다. 
(3)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은 영척 활구자의 심령 상태 곧 영척 귀머거리(댐 6:10; 젤 12:2; 
속7:11; 앵 28:26} ， 영척 소경 (15:14;23:19;사 59:10; 막4:12;요 12:40; 홈 11:25;고후 

3:14;요얼 2:11) 의 록정융 여실히 나타내 주고 었다. 

(4) 이것용 죄웰 지은 인간의 전형척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성도룹은 껄사 최훌 짓더라도 컬 

코 이러한 상태로 전확하지 않도확 간켈히 회개해야 합 뽑 아나라 명소에도 항상 하나 

님의 말씀융 묵상하고 그 교훈에 귀기율엄으로써 영혼의 상태가 효려지지 않도확 노력 

해야 한다 (창초， 5:8; 첼 18:31 ;33: 11; 단 4:27;왈 2:12; 녹 13:2.3) . 
8. CÐ 제자틀만야 받윤 축욕은 무엇인가? (16 ， 17 철) 

lÃ1 (l) 제자틀은 이때까지 많은 션지자똘과 의인툴이 받았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융 갱도로 
엄청난 축복과 꽉권융 누리게 되었다. 

(2) 그 축복이란 다홈아닌 예수 그리스도원 직접 모시연서 항상 그분의 모습융 목격하고 

늘 그분의 말용융 듣는 것이다. 

(3) 한편 구약의 선지자툴과 의인룹온 단지 예언으로서만 메시야끓 열렬히 사모했융 뿔이 

지 제자플처럼 칙첩 대하는 륙권은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온 인간으로서 누렬 

수 있는 최상의 혹복이며 록권일 뿐 아니라 명예이기도 한 것이다. 

(5) 오늘날 재자의 칙환올 감당하는 성도품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못지않게 

축복받은 자라 할 수 었다. 그러므로 우리틀온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 

가 받은 축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풍 휘해 헌신하는 삶용 살아야 

한다(참조、 좁32:29;장 23:26; 홉 12:1 ;벌 3:7.8;살천 5:18.23; 딩후 2:21). 

9. CÐ 써 뿌려는 자의 비휴에셔 ‘써’와 써가 쭈려진 장소는 푸엇용 의미하는가? (18-23철) 
圖 (1) 먼저 ‘씨’는 마치 열매의 씨앗파 캘이 생명력융 배태 (降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맙씀’ 

용 의미한다(녹8:11; 맹전 1 :23). 
(2) 그리고 씨가 뻗려진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융 받아들이는 각 사랍들의 심령 상태월 가 

리킨다. 
(3) 그런쩨 농사에 있어서 결설의 다소 (多少) 여부는 기상의 변화에도 여부가 있지만 근본 

적으로는 씨와 밤에 의해 좌우되는게 상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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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여기에서 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변척(可變的)얼 수 없는 절 

대적인 것이므로 그 수확은 오직 말씀올 받아률이는 심령 상태에 의해 컬정된다. 

(5) 그러묘로 우리들은 성도로서 요구되는 합당한 신앙 생활 (10:16;신 4:9;사 26:3;86:11; 

륜 16:19; 앨 5:2.15; 벌 1:10; 멤후 1:5-7;3:14; 요일 1 :7;2:6)올 홍해 각자의 심령 밭올 
기홉지게 합으로써 용성한 열매릎 맺올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골 1:10). 

10. c!1 생도률이 하나님의 말쯤융 용혜 맺는 열매로는 에뻔 갯률이 었는가 ? (23껍) 
!Ãl (1) 예수께서는 우리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전히 받아톨여 좋은 열매륜 용성하게 맺도록 

권고하셨다(요 15:5.16; 홉 6:22; 히 12:11). 
(2) 여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용 풍해 맺용 수 있는 좋은 얼매 곧 영척인 열매활 성 

경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D 회개에 합당한 열매 (3:8) 
@ 의의 열매(벌 1:11; 약 3:18) 

@ 성령의 열매 : 사항， 회락. 화명. 오래 참읍， 자비. 양션. 충성 (갈5:22) 
@ 의의 평강한 열매 (히 12: 11) 
@ 공훌파 선한 열매 (약 3:17) 
@ 거북합에 이르는 열매 (룹 6:22) 
@ 빛의 얼매 (엠 5:9) 
@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 인내. 연단， 소방(홈 5:3.4) 
1-. 깨끗함.지식.오래 창음.자바함，성령의 갑화.거짓 없는 샤항(고후 6:6) 

t:..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홍성한 은혜 (고후 8:7} 
e. 믿음. 덕， 지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량(멜후 1:5-7} 

(3) 반연에 예수께서는 나쁜 영매풍 맺거나 열매룹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주와 심판올 

내리셨다 (3:10; 늑 13:6-9; 요 15:2; 히 6:8). 
11. 잉 24절에셔 예수채셔는 천국이 에면 샤랍과 잡다고 가르치셨는가? 

!Ãl (1) 예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찮 제 밥에 뿌련 사랍파 갈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좋은 씨’ 는 ‘천국의 아틀틀’ (38절) 곧 션돼받온 성도틀용， 씨홉 뿌린 사랍 
은 인자(A.子) 곧 예수 그리스도 (37절)흘 뜻하며. ·발’은 ‘세상’ (38켈)융 가리킨다. 

(3) 한편 본철에 사용된 •... 같으니’라는 표현은 천국이 바로 ‘제 발에…사랍’파동얼하다 

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용법은 아랍어의 관용객 표현으로셔 ‘…상황. 또는 경우와 같 

다’는 뜻이다. 

(4) 따라서 본절은 ‘천국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아툴툴융 세상 가운데 살게 한 

경우와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펼 수 있다. 

(5) 이처럼 생도뜰온 천국의 아틀틀로서 선택되긴 했지만 각양 각색의 나뿔 씨(합신자， 행 

악자. 척그리스도 동) 와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었다. 

(6) 그러므로 우려들은 그룹에게 비륙 불의한 세상 사람·를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툴에 

게 동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융 살펴 나가야 한다(참초， 신 4:9;23:9;잠4:23; 행 

15:29; 덤전 5:22;약 1:27;요일 5:21;유 1:21). 

12. 핀 가라지 삐1-8-에셔 얻융 수 있는 영적 2훈은 무엇인가? (25-30철) 
!Ãl (1)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가라지와 관련된 사항툴은 앞철 (24절)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련된 사항틀파 완전한 대조흉 이루고 었다. 

(2) 여기에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아들들’ (38철)융 뜻하며 ‘가라지홉 심온 웬수’는 ‘마 

귀’ (39절) 콸 가려킨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군은 천사룹’ (39절) 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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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 곳간은 천국융 상정한다. 
(3) 이러한 사실올 바항으로 하여 가라지 벼유활 살펴보면 다용파 갈다. 측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셔 뿌린 좋온 씨 (천국의 아툴툴) 와 원수 마귀가 뿌려 놓은 가라지 (악한 자 
외 아툴툴) 가 공존(共存) 하는 밤파 같다. 

(4) 따라서 추수 때가 되기 천까지는 이러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성장하나 추 

수 때가 되었융 때 추수군용 좋용，씨에서 나온 곡식과 가라지활 엄격히 구분하여 곡식 

온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품어셔 용사르게 된다. 

(5) 오늪날의 째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션하고 의로용 사랍흡이 었는 반면 다른 샤람뜰용 기 

만하고 약한 자흘 괴홉히는 무리환도 환명히 었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 

지 않었으면 싶은 사랍도 있고 치끔 당장이라도 샤라져 버렸으연 좋흘 껏 갇은 샤랍률 

도 엄연히 존재하고 었다. 

(6) 그런데 이러한 섭리홉 알지 옷하는 일부 성도률용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나 사단의 세 

력융 없애 버리지 않고 우리툴융 괴홉히도록 방판하는 것일까?’ 라고 의혹용 풍거나 심 

지어는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빠져 실족하기도 한다. 

(7)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융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초바심이다. 그러나 이 버유에 나타 

나 있는 하나님의 뜻융 분명히 아는 우리틀온 결쿄 성급한 마용융 가지지 말고 발쩨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었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 

신의 신앙올 연단하면서 세상파 구별되게 삶으로써 더욕 성장하는 신앙 생활용 합 수 

있어야 한다(참초， 레 11:44; 민 6:2， 4 ， 12). 

13. ctl 가라치는 에며한 식물인7}? (25철) 
IÄ) (1) 가라지(헬，지자니온)는 활레스련 지방에 서식하는 식끓로서 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 

문에 일명 독(避)보리라고도 한다. 
(2) 그런데 이 가라지는 밀 밥에 기생해서 함께 자랄 청우 이삭이 휠 때까지는 거의 밀과 

구분이 안 되며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구별이 가농해진다. 

(3) 따라서 생장기에는 천문가가 아나연 7~라지와 밀융 구볍하는 것이 훌가농하며 만약 가 

라지용 뽑융 경우에는 밀 수확에 큰 지장융 초래하께 되는 것이다. 

(4) 한편 가라지의 씨앗용 띨압보다는 훨씬 작으며 그 속에는 독성 훌질이 포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활 가루로 만흘어 톡극왈로 사용하기도 한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치 의인인 양 가장한 사단의 세력룹이 효시 탑 

탑 성도툴융 노리고 있는 실갱이다 (24:5 ， 11; 고천 10:12:고후 11:3; 덤전 4: 1; 뱀후 2: 1, 

2;요일 2:22-26;4:6; 요이 1 :7; 계 19: 10;20: 10). 
(6) 그러므로 우리뜰온 이러한 사이배 (似而非)틀융 구별하여 결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척인 안목융 키꿔야 할 것이다(참조， 시 11:16; 쩔 13:9， 10;엠 4:14; 요일 2:26， 27; 

3:7;4:6). 
14. ctl 겨자써 비유얘셔 천국윤 에떻게 요샤되어 있는가? (31 ， 32쩔) 

IÄ) (1) 예수째서는 이 벼유홉 용해 ‘천국용 마치 사랍이 자기 밤에 갖다 심은 져자써 한 알 

갑으니 이는 모든 써보다 작온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훌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 

의 새룹이 와서 그 가지에 깃활이니라’ 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겨자’는 배추과외 일년생 또는 이년생 홉로셔 약 1m 정도까지 자라는데 그 
씨는 랩고 향기로와 양념과 약채로 쓰고 잎과 출기는 식용으로 사용된다. 

(3) 그련데 겨자씨는 ‘모든 써앗보다 작용 것’ (31철)으로 묘사휩 만큼 아주 작은 것이 꽉 

징척이다. 반면 격자 나무는 보용 1m 갱도로 크깨 자라며 홉혀 활페스단 지방에셔는 약 
3m 이상 자라 마치 나무와 갈아 보일 정도로 크고 무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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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처용에는 보잘것없게 시작되었으나 점차 급속도로 확장되어 

총국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색합 청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율 암시하고 었다. 
(51 한편 겨자씨는 본 비퓨 외에도 믿용의 바유 곧 ‘너회가 만일 받음이 한 겨자써만륨만 
었으면 이 산올 명하여 여기셔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옳길 것이요 또 너회가 못 항 것 

이 없으리라’ (17:20; 막 4:31; 놀 13: 19) 는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 ct1 예수체셔는 천국훌 누쭉의 에때한 휴생애 버휴하셨는가? (33철) 
뻐 (l)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추 서 쌀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훌게 한 누흡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누륙에 해당되는 헬라어 〈주메〉는 빵융 만틀 때 가루 반축용 부풍게 하거나 

술융 만들 때 알활 성분융 방생케 하는 발효소(짧廳素)훌 가리킨다. 
(3) 따라서 누륙의 비유척 의미는 부풍게 하거나 정진객인 내척 변화촬 일으키게 하는 작 

용이라 할수 있다. 

(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록 캘국 비휴는 앞에서 언급한 격자씨 비유와 칼온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이 었다면 겨자씨 비휴가 천국의 외척 확장 및 

성장올 상징하는 반면 누륙 비유는 내척 변화참 의미한다는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률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누룩과 같은 영척 변화환 일으켜 (창조， 

룹 6:6; 엠 4:22-24;5:8; 골 3:9) 천국의 확장에 일익윷 당당할 수 있는 성도룹이 되 
어야한다. 

16. ct1예수쩌셔 비유로 말씀하신 갯은 어면 예언야 생해펀 젤과언가? (34.35 철) 
(Ã)(ll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올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부터 감추인 것틀을 드러내리라 합융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기록하고 었다. 

(2) 이 말씀은 아삽의 시 (詩) 중에서 ‘내가 입용 열고 비유활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융 발 

표하리니’ (시 78:2) 라는 귀철용 인용한 것이다. 
(3) 한편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과 ‘옛 비밀한 말’ 은 국속융 。l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역틀올 의미한다(참조， 시 78편) . 

(4)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비유로 알씀하신 것온 결국 구약 시대 때부터 버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용 어려석온 무리틀에게 보다 쉽거l 젤명해 주기 위해서이다. 

17. 잉가라지 버유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36-43철) 
(8) (1) 번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전반책인 사설은 ~ 11-13용 창조하라. 

(2) 심환 날에는 마치 추수군플이 가라지룹 추려 내어 불사르듯이 인자가 ‘그 천사풍. 융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활법융 행하는 자툴용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올며 이룹 감이 있올 것’이라 혔다 (41 ， 42철). 

(3) 여기에서 ‘그 나라에서…불법용 행하는 자뜰’ 윤 성도틀융 마혹케 하는 자룹과 하나님 
의 융법 및 계명올 지키지 않는 자잘용 뜻한다. 그리고 ‘풀무불’ 은 지옥옳 의미하며 (25 
:41 ;계 20: 15) ‘울며 이룹 값’ 이란 귀절은 괴로운 고풍과 격앙된 분노로 인해 벼창하 
고 절망척인 상태에 빠져 우는 것옳 가려킨다 (8:12;22:13;24:51;25:30). 

(4) 반면 의인틀은 이러한 심판 날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 했다. 
여기서 ‘의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올 받아뜰여 은혜플 받은 자틀융 뜻하고 ‘해와 갇이 

빛나리라’는 귀절은 하나념으로부터 영팡융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창초.단 12:3). 

(5) 이와 같이 심판 날에는 의인의 영팡파 악인의 형벌이 뚜렷이 구별되어진다. 그러묘로 

우리틀은 오직 믿옴용 흉해 외인의 길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창조. 시 l 편; 

롬 3:20-5:11 ;히 11 장). 

18. 띤캅추안 보물의 비유에셔 천국윤 에떻게 요.샤되어 았는가? (4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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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l) 예수께서는 이 비유톨 흉해 .천국온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괄 발 

견한 후 숨겨 두고 기뼈하여 룹아가셔 자기의 소유원 다 활아 그 밭융 샀느니라’ 고 가 

르치셨다. 
(2) 이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풍 발견한 사랍이 취하는 행통융 흥해 천국의 벼밀올 째 

딸은 자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월 교훈하고 었다. 

(3) 이에 대해서 사도 바풀은 우리환에게 아주 명혜한 해당용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는 웰 

립보 교회로 보낸 서신에서 ‘또한 모든 것용 해(뿜)로 여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룹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율 인합이라 내가 그괄 위하여 모든 것올 잃어버리고 배껄붙 

로 여검은 그리스도룹 얻고 그 안에서 밭견되려 함이니’ (벌 3:8.9) 라고 역껄했다. 

(4) 한편 예수께서도 제자룹에깨 ‘아무든지 나잖 따라오혀거든 자기플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룡 지고 나룹 쫓올 것이니라’ (16:24) 고 명령하셨으며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녹 14:33) 고도 

권변하셨다. 

(5) 이와 같이 천국과 세상용 함께 소유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틀은 보화블 발 

견한 사랍이 딴!의 모든 소유렐 팝아 그것용 얻듯이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영웬한 삶 

올 위해 세상에서의 삶융 회생할 수 있어야 한다(참초. 6:10;19:21; 막 10:28;녹 5: 

27.28:12:33;18:29.30; 덤천 6:19). 

19. 잉 예수빼셔는 진주 벼유훌 홈혜 천국융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 (45.46철) 
[Ã) (1)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월 구하는 장사와 칼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월 

만나매 가셔 자기의 소유륜 다 팔아 그 진주풀 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었듯이 값진 보석에 대한 인간의 심리는 동서 고금올 막롱하고 
여전혀 변함이 없다. 옥히 수집광객인 휘미가 있거나 울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랍들은 

자신의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진귀한 보석옹 획득하고자 한다. 

( :{) 이러한 샤실로 볼 때 이 비유는 단지 ‘진주’ 라는 쪽정 보석이 쩨시되었율 뿐이지 실제 

적으로는 숨겨진 보화 비유와 다릅 ut 없다. 
(4) 본 비유에 내포되어 었는 영척 의미에 대해서는 1Ql 18올 창조하라. 

(5) 한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천국의 보짤융 찾았던 인용룹용 예로 틀어 보면 다음과 같다. 

(Ù 야팝(창28: 10-18) 
@ 백부장 (막 15:39) 
(핑 끌로바와 그의 동료(늑24:2써 

@ 나다나엘 (요 1 :46-51} 
@ 사마리아 여언(요4: 1} 
@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랍 (요9 장) 
@ 에티오피아 내시 (행 8:26-:38) 
~ 고댄료 ( 행 10: 1-8, 30-33) 
? 루디아(행 16:14) 
(1까 벌립보 감옥의 간수(행 16:29-34) 
!fþ 베뢰아 사랍틀(행 17: 10-12) 동 

20. c!1 그물 ttJ유와 가라지 버유의 관련생융 논하라 (47-50철) . 
~fll 그융 바유와 가라지 비유는 성격 쁜딴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2) 그런데 객}지 비유는 하나넘께서 세상폴 다스려시는 동안 알곡과 개}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훨수가 큰 세력응 갖고 있다는 사실에 초정용 맞추고 었다. 

(:{) 반면 그물 비유는 단순히 심판 닭의 상황. 족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고기’ 와 ‘나뱉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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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한 데 모으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가려낼 것이라는 사실에 중첨융 두고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차이점이 있옴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룹의 결론은 동얼한 내 
용으로 끝나고 있다 μ1， 42， 49， 50 철). 

(5) 따라서 그물 벼유는 예수께서 분위기를 바꾸어 다시 한번 가라지 비유를 강조하신 것 

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겠다. 

21. 힌예수께셔는 ‘천국의 제자훤 세기판’틀을 어면 자로 비유하셨는가? (52절) 
(Ã) (1) 예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올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판’ 이란 그 당시 옳법 학자로서의 서기관 (5:20 ;7:29; 16 
:21: 막 12:38; 녹 5:21; 고전 1 :20) 용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환이 ·융법에 정흉해 
었듯이 제자틀이 성경의 진리닫 간따하고 있응용 의미한다. 

(;1) 그리고 ‘옛 것’ 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융엠윤 뜻하며 ‘새 것’ 은 예수 그리스도 

가 선포하시는 복음을 의미한다.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닫은 지금껏 서기관들이 다루어 왔댄 구약의 융업 쁜 아 
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훈 올법 곧 꽉음의 진리까지 완전히 통랄하여 다릎 사 

랍룹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올 홍해 오늘날 제자의 직분올 물려받은 성도틀도 말씀올 전파하기에 앞 

서 띤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낳아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참조， 장2:3-5; 요 8:31 ， :12; 멤후 1:5;3:18) . 
22. 힘예수에셔 고향의 펴당에셔 가르치질 째 사랍툴은 어떤 반용을 보였는가? (54첩) 

IÃ) (1) 예수의 고향 사랑블은 그의 가르청올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합의 이 지혜와 이런 능 

력이 어디서 났느뇨’ 라며 의아해 했다. ‘2) 여기에서 ‘고향’ 은 출생지인 베듬레햄 (2: 1) 이라기 보다는 성장지인 나사렛용 가려킨 
다 (2:23;4:13; 학 4 :16). 즉 예수께서는 베블레햄에서 탄생하시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 
터 오랫동안 나사셋에서 사셨던 것이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 라 콸려운 것용 보아 

서도 알 수 있다 (21:11: 박 14:67: 녹 18:37;요 1:45;19:19: 행 2:22;6:14). 
(3) 한편 ‘어디서’ 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덴〉은 어떤 장소블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 u]감 지닌 의문과 결부되어 있는 말이다. 

(4) 따라서 .이 지혜와…어디서 났느뇨’ 란 귀절은 예수의 지혜와 능력 곧 진리에 대한 가 
르치심과 이적플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있 

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5) 그런데 그틀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진청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사보다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창조‘ 

57철 ;9:34; 12:24). 
23. c!1 나사엣 샤랍툴운 예수훌 어현 종째로 생각했는가 ? (55.56철) 

(8J (1) 그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 요셈의 아틀로서 결코 상기 C1:.1[!) 한 ((gJ22) 지혜와 능력 
용 갖춘 자라고는 생 각하지 않았다. 

(2) 이는 그들이 1:18-25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웬에 대해 알지 못했 
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준다. 

(3)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가족잘 곧 모친 마리아，야고보，요셉，시몬.유 

다플 비롯해 누이뜸올 열거하여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플 입중하려 했던 것이다. 

(4) 이러한 그들의 영척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척하게 되 

었고 (27절). 그 결과 축복의 끈훤인 예수가 그즙에게는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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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룹이 되었던 것이다(창촉 11:6;26:31, 막6:3; 늑 7:23). 
(5) 한편 오늪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렐 인간척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자틀이 많이 었다. 
더우기 신도틀어나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인성 (A性) 에만 접학하여 그분율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둡이 었다는 것은 실로 슬푼 일이 아닐 수 없다. 

24. t!l 예수쩌셔 고향에셔 배척옳 받융 혜 하신 말쯤윤 무엇인가 ? (57철) 
fÃ)‘ 1) 예수께서는 ‘션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융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 

한탄 초로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션지자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자격으로서 모든 사랍룹로부터 영 
팡받융 권리가 었다는 의미활 내포하고 었다(참조. 21:11: 신 18:15， 18; 녹 24:19;요 

9:17: 행 3:22;7:37).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줍과 서기관융 비롯해 많은 유대인줍로부터 배 

척융 받았고 심지어는 고향과 가족틀에게까지 거절융 당하셨먼 것이다. 

(4) 사실상 사랍틀은 대부불 타향에서 보다는 자신의 가정이나 고향에서 좋은 대우홉 받는 

거l 상혜지만 큰 지위나 명예룹 얻용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랍둡로부터 뿐 아니라 가 

쪽툴에게까지 시기와 첼쭈찰 받게 된다. 

(5) 이와 갈이 인간툴은 다뜸 사랍이 찰되는 것에 성원올 보내 주기 보다는 비난하거나 벼 

판하기웹 좋아하는 악한 심성 (心性)용 지니고 었다. 

(6) 그혀반 우리 성도룹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합당한 영팡 

융 뚫렬 줄 알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다를 사랍뜰의 업켜과 공로에 대해서도 융바릎 평 

가룹 내렬 수 있는 성숙한 인격올 지녀야 한다. 

25. t!l냐샤햇 사랑률의 빼척에 대혜 예수혜서는 어벌 초치훌 내리셨는가? (58철) 
fÃ)1l) 이에 대해서 마태는 ‘져회가 믿지 않읍융 인하여 거기서 많온 놓략을: 행치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였다. 

(2) 이 기사에 대해 마가는 ‘거기서는 아무 권농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뿔이었고 져회가 믿지 않읍용 이상히 여기셨더라’ (막6:5， 6) 고 기록 

했다. 

(3) 그런데 이 두 귀철은 결코 예수쩨서 나샤렛 사랍틀의 배척 혹은 찰신앙 때문에 이 척흘 

행치 않으셨다거나 그룹외 촬신으로 인해 이쩍올 행하실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4) 왜냐하연 이척올 행하시는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척인 것이므로 

(12: 18) 어떤 상황융 막홀하고 당신이 훤하시연 그대로 성취됩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국 예수께서는 나샤렛 사랍틀에게 이척용 행해 보아야 그틀의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 

에 변화가 생기지 않융 것이라 판단하시고 진정으로 자신용 찾아오는 몇몇 사랍틀에 

게만 능력옹 베푸셨던 것이다. 

(6) 이러한 사실플 용해 쭈리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농력은 그것융 믿고 바라는 자흘에게는 

이척의 축복으로 임하지만 이흘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자릎에게는 멸망의 근원이 된다 

는 교훈융 배울 수 있다(참촉 빌 4:13: 히 11: 1). 

~::L>'~ O! .:.. 7-1 
t . ~ <:_:.. --! _,;_:_ ξ딛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너흐| 귀는 될옴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제 14 장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딜각구분 r ;~ 0::수배| 대힌 해못의 그훗된 이해 /3-13 허|옷애| 의해 혹잉옳 담한 세례 요한 /13- 31 어l수 
때l서 모병 이어의 이적으로 오전 명용 먹이시다 / ZZ- 33 예수께서 쩔 위꿇 킬으시다 /31- 36많은사림한이 
병 고징용 밭다 

1 그때에 왈용왕 혜롯이 예수의 소푼용 틀고 
2 그 신하팝에게 이르되 이는 깨혜 요한이라 
져가 혹용 자 가운데서 살아날으니 그러므로 이 

런 권능이 그 흑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혜똥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에로디 
아의 일로 요한융 잡아 철박하여 혹에 가두었 
으나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J 당신이 그 여 
자끊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용이라 

5 예쭉이 요한융 죽이려 하되 민충이 져당 션 
지자로 여기묘로 띤중쏟 두려워하더니 

6 마챔 혜횟의 생일융 당하여 혜로디아의 빨 
이 연석 가훈데서 충융 추어 혜훗융 기쁘거l 하 
니 

7 에흘이 맹쩌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당라는 
대로주겠다 허락하거늘 

8 그가 제 어마의 시킴융 듣고 가로되 세려1 
요한의 머리뭘 소반에 답야 여기서 내께 주소 
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파 그 합 
쩨 앉용 사캄릎융 언하여 주라 명하고 
10 사항융 보내어 요한융 육에서 쪽 베어 ” 그 어리감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께 
주니 그가 쩨 어미에재 가져가니라 

12 요한외 쩨자룹이 와서 시체융 가져다가 장 
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3 예수쩨셔 참으시고 배풍 타고 떠나사 따로 
빈홉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용로부터 컬 
어셔 쫓아 간지라 
14 예수째셔 나오사 큰 우리용 보시고 월썽혀 
여기사 그충에 있는 병인용 고쳐 추시니라 
15 저녁이 되얘 재자룹이 냐아와 가로되 이꿋 
은 밴융이요 때도 。l 미 저용었으니 우리블 보 
내어 마융에 참어가 먹융 것용 사억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회가 억 
융 것융 추어라 

17 제자룹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먹 다섯 개와 함고기 두 마리뿔이니이다 

’8 가라사대 그것용 내게 가져오라 하사고 
19 우려앉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 
섯 개와 용고기 두 마리광 가지사 하늪용 쭈러 
러 축사하시고 떡융 때어 찌자찰에게주시매쩨 
차뜰이 무리에재 주니 

20 다 배용려 억고 남은 조각융 혈 두 바구니 
에 차깨 거두었으며 
21 억용 사합온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 
나되었더라 
22 예수께셔 측시 재자틀용 재촉하사 자기 가 
우리설 보내는 동안에 배풍 타고 앞서 건너면 
으로 가게 하사고 

23 무리용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용 
라가시다 져융배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띠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셔 바합이 
거슬리므로 용낀용 인하여 고난용 당하더하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자뜯에거l 오시니 

26 재자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싱용 보고 
농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휴시 얼러 가라샤대 안심하라 내 
나 두려훼 딴라 
28 베드로가 대당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 
어든 나끓 명하사 원 위로 오라 하소셔 한대 

29 오라 하시니 때드로가 베에서 내려 환 휘 
로 컬어셔 예수께로 가되 
30 바랍융 보고 무서훼 빼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원 구훤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중시 손융 내벌어 저광 함잡으시 
며 가라사대 믿용이 적용 자여 왜 의생하였느 

냐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얘 tI.랍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합픔이 예수쩨 컬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닝의 아합이로소이다 하더라 
34 져회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꿋 사합합이 예수신 쏠융 앙고 그 근l상 
에 두쭈 용지하여 모든 병든 자홉 예수께 데라 

고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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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만 예수의 훗 가에라도 손융 대게 하시기 ;{} 간구하니 손융 대는 자는 다 t+응융 얻으니라 

1. (i1 본장의 구생상 륙갱운 무엇언가? 
때 (1) 본장은 처용 1철부터 예수 그리스도외 능력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되어 마지막 철에 이 

르기까지 전반척으로 그의 능력파 이척융 다루고 있다. 

(2) 그런데 3-12철까지의 내용은 본장의 전예척인 구성과는 완전하게 다른 세혜 요한의 

푸옥(짧짧) 사건과 죽융올 다루고 있는데 이는 14철 이후의 사건과도 전혀 연컬이 되 

지 않는다. 

(3) 그러면 왜 이러한 독립된 사건이 본장에 삽입되었는가? 이는 본서의 저자인 마태가 
기록상 부연 껄명융 덧촬인 것으로 월 수 었다. 

(4) 측 마태는 분봉왕 혜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융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 G훌生) 한 것으로 

학각한 사실옳 기록함에 있어서 보다 이전에 있었던 세혜 요한의 투옥 및 참수(輯首) 

사건융 부가척으로 기록한 것이다. 

(5) 따라서 본장용 전척으로 예수의 이척만옳 다루고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해가 이 
러한 이척용 여러 각도에셔 취급한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천지의 주관자이신 참하나념 

이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창조， 2:15;3:17;8:29;막 1:1; 녹 1:35;요 1:34;3:18; 
행 9:20; 히 4:14;10:29;요일 4:15). 

2. 힘 ‘훈뽕황 혜훗’옴 에현 인물인가? (1 컬) 
IÃ) (1) 본철에 언급된 ‘분용왕(分封王) 혜훗’ 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사랍의 이룡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칙합購衝)과 .혜봇’이라는 왕의 청효(稱觀)가 합쳐져서 어떤 꽉정 

한 언물융 지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2) 먼저 ‘분봉왕’ 이란 헬라어로 〈태트라아르케스〉 인데 이 맏용 ‘넷’ 에 해당되는 〈테트라〉 

와 ‘통치’잠 뜻하는 〈아르케〉의 합성어로서 로마 시대의 칙함 중 하나이다. 이 ‘품봉 
왕’ 은 그 웰이 지닌 뜻대로 그 당시 어느 욕청 지역 중 4환의 1융 판활하던 용치자원 
가리킨다. 

(3) 그리고 ‘혜롯’(헬， 혜로데스)이라는 말온 애굽의 ‘바로’ (Pharaoh) 나 신라 시대의 ·차 
차웅’ (tXl'X雄) 또는 ‘이사급’ (尼師今) 과 같이 원래는 B. C. 55 -A. D. 93년경까지 
활레스탄융 다스렸번 왕조의 청호이다. 

(4) 이러한 혜롯 왕초 중에서 분봉황으로 가장 먼저 임명용 받은 자는 휴대 왕으혹 부임한 

혜롯 대황 (Herod the great, B. C. 37-4) 이었다 (2:1-19;녹 1:5). 

(5) 그련데 그가 록은 후 그의 영토는 세 아둡에게 나뒤어져서 팝레스틴의 남쪽 지역용 아 

컬라오(Archelaus ， B. C. 4- A. D. 6) • 북쪽 지역은 벌렵 (Philip, B. C. 4-A. D. 34) • 갈렬 
리와 때레아 지역온 안티확스 (Antipas， B. C. 4- A. D.39) 에게 각각 할당되었다. 

(6) 이쳐렵 땅이 3훈되어 그뜰용 각각 자신에재 할당된 지역의 환용왕이 되었는데 그흘 종 

혜롯 안티파스가 바로 본철에 언급원 ‘분봉황 혜롯’ 이다. 

(7) 한편 안티파스는 그의 홈치 영역이 성경 역사상 중요한 꿋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악 
행으로 인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릎 구체혀￡로 알아보면 다용과 칼다. 

@ 이복 형쩨 벌럽의 아내 혜로디아홉 불법적으로 취해서 결혼합 (3절;막6:17) 
@ 활법 결혼에 대해 재혜 요한의 핵망용 받옴(막6:18; 녹 3:19) 
@ 세혜 요한융 루욕합(3절;막6:17: 녹 3:20) 
@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 세혜 요한의 목용 엠 (3-11철) 
@ 예수에 대해 용안한 생각올 가정(1， 2절;악6:14;녹 9:7， 9) 
@ 간교한 계책융 에우다 예수께로부터 여우라 불리옴(녹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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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롯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종합(녹 23:8-12) 

@ 빌라도와 편이 되어 예수볼 대척함(녹 23:12; 행 4:27) 

3. 틴빼훗윤 예수에 대혜 어떤 요빼흉 했는가? (2 청) 
IÃ) (1) 그는 예수의 소문용 듣고 ‘이는 셰례 요한이라 져가 죽온 자 가훈데서 살아녔으니 그 

러므로 이련 권능이 그 속에서 운통하는도다’ 라고 생각혔다. 

(2) 혜롯의 이러한 오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찰 알지 뭇한 사실 때문이기도 하 

지만 죽은 사랍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었다고 생각했먼 그의 미신척 신앙에 기언하기도 

한다. 

(3)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혜 요한의 사역에 유사첨이 었다(창조. 3:1-16;4:17) 는 첨 
으로 첼 때 혜롯의 오해는 썰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세혜 요한용 살아 있융 때 이척융 

베훌지 않았으나(요10:44) 예수께서는 혜롯이 두려훼합 갱도로 많용 이척융 베풀었기 

때문에 헤롯온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이척융 행하는 좁로 알았던 것이다. 
(4) 이처렵 혜롯의 범죄한 양심 이연(製面)에는 이와 갈용 미신척인 부활판과 이척관漢 
園觀) 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공포심과 병척인 상상력융 더육 부채질하는 결 
과룹 초래하게 했다. 

(5) 이와 갈이 최웰 지은 자는 결코 편안한 마용융 가지지 못할 뽑 아니라 판단력마저 혼 
미해지기 마련이다. 

(6) 오늘날 우리툴의 주위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용가? 최뚫 지용 차툴이 법척 처벌 

융 받기 전에 스스로 불안감과 공포심 양심의 가책 풍으로 고용융 받A며 화멸해 가는 

모습운 실로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7) 그러므로 우리틀은 결쿄 범죄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최흘 지은 정우에는 하 
나념께 솔직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고용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사 31:9:55:7: 겔 18:31:플 2:12; 말 3:7; 녹 13:2, 3; 행 3: 19;8:22}. 
4. ct1 세예 요.한이 푸육원 야유는 무엇인가? (3.4 철) 

IÃ) (1) 혜훗용 ·혜로디아의 일’ 로 세혜 요한융 잡아 결박하여 욕에 7t두었다. 
(2) 그런데 ‘혜로디아의 얼’ 이란 혜롯이 그의 동생 뱉럽의 아내 혜로디아활 활법으로 취했 
융 때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블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고 탄핵한 사건융 가려킨다. 

(3) 여기에셔 ‘벌렵’은 분봉왕 벌립 (창조.lQ1 2) 이 아니라 혜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Ma
riamne ll) 사이에 태어난 벌립으로셔 혜롯 안티파스의 또 다흘 이복 동생융 말한다(막 
6:17). 

(4) 한편 혜롯윤 혜로디아룹 취하여 결혼하기 전에 본처인아레타스(나바테아왕 AretasN} 

의 딸과 이혼했는데 이것은 아레타스홉 모톡한 행위로 휘급되어 나바태아와 청치척안 

동맹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보복율 당하는 컬과흉 초래하기도 했다. 

(5) 하여톨 이유 여하(理由如何)첼 막론하고 계대 결혼(繼代옮婚，신 25:5;막 12:19) 외 

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용 융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더쭈기 살아 있는 형제의 아 

내웰 빼앗는 것은 유대언틀에게 있어서 가총한 법최였용에 뭘림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세 혜 요한의 탄핵 (彈刻)은 지극히 당연한 쳐사이다. 
(6) 그러냐 대부분의 사랍률은 다른 사랍틀의 비앵에 대해 혐톨기는 좋아하지만 직접 그 

찰못융 지척하는 데는 인잭하다. 더우기 찌혜 요한의 경우에셔쳐렴 왕에게 충고활 한다 

는 것온 자신의 목숨까지도 훌사하는 결단력파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7) 이러한 세혜 요한융 본받아 우리를용 성도툴 샤이에셔도 서로 충고와 권연융 아끼지 
맡아야 할 뿔 아나라(고천 13:5; 벌 1:10， 27;쌀후3:7; 덤천 3:2;4:12; 딜 2:2;약 3:13; 
뻗천 2:12;벨후3:11) 사회척 불의에 대해서도 과감혀 항거할 수 었는 신앙객 양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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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한다. 

5. (i1 빼훗윤 세례 요한의 한핵에 대빼 에헌 반웅율 보였는가? (5 쩔) 
fÆ(l) 혜봇은 세혜 요한의 말융 률고 그환 죽이혀 하였으나 ‘민중이 저웰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충융 두려워하여’ 죽이지 옷하고 일단 투욕하기만 혔다. 
(2) 그련데 마가는 혜롯이 요한용 죽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혜롯이 요한융 의홉고 거홉한 

사항으로 알고 두려훼하여 보효하며 또 그의 말올 들율 때에 크게 번민융 느끼면서도 

당께 률용이러라’ (막6:20) 고 기록하였다. 

(3) 여기에셔 마태와 마가의 견혜는 표연상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문쩨는 두 

견해웰 종합해 볼 때 자연스럽재 해결되어진다. 즉 혜롯은 세례 요한의 탄핵융 툴었융 

때 쳐용에는 감청이 고조되어 쭉이고 싶었융 것이다. 

(4) 그러나 그 감청이 죠금 가라앉았융 때 혜롯은 세혜 요한융 지지하는 민중룹의 세력용 

생각하지 않옳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자신의 두려용과 흔경심도 되살아났댄 

것이다. 

(5) 그럼에도 촬구하고 혜롯윤 세혜 요한의 목숨융 끝내 혜로디아의 손에 념겨 주고 받았는 

데 (24.25갤) 이는 그의 우유 부단한 마음 때문이었다. 

(6) 이와 갈이 의지가 약한 자틀은 때때로 엄청난 과오촬 저지르기 업다. 그러묘로 우리룹 

은 혜훗의 경우끓 용해 우선 자신의 감정융 억제하는 자제력용 키우고 나아가서는 자 

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지룹 굽히지 않는 마용 자세홉 가져야 

할 것이다(참촉 장 16:32:25:28: 맹 24:25). 
6. (i1 혜훗의 생얼에 에뻔 사건이 벌생했는가? (5-12컬) 

@(l) 혜훗이 자신의 생얼에 많은 사랍툴율 초청하여 연회흘 베풍 때 혜로다아의 빨 쌀로메 
가 판중풍융 매혹시키는 춤융 추자 분위기에 도취된 혜롯은 그녀가 소웬하는 바원 모 

두 룹어주겠노라고 효언 장답했다. 

(2) 그러자 살로메는 해로디아의 사전 음모대로 세혜 요한의 목올 요구했는데 이러한 요구 
가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치 못했던 혜롯은 근심하다가 결국은 그 요청에 굴복하고 맡 

았다. 
(3) 이렇재 해서 구약의 마지막 션지자요 (11 :9.13) 예수의 션구자로서 그 시대의 양심이 
었댄 세례 요한 (5:11.12) 온 급기야 관능의 잔치에 쩨물이 되고 말았다. 

(4) 이러한 사실옳 흉해 우리뜰은 몇 가지 교훈융 얻올 수 었다. 

@ 첫째. 청도가 지나친 잔치는 우리틀의 이성용 마벼시킬 뿐 아니라 신앙심마저도 효 
리게 한다.그러묘로 성도릎에게는 항상 검소와 철제의 쟁활이 요구된다(참조， 녹 

21:34;룹 13:13). 
@ 둠왜. 효언 장담하는 말(참초， 에 5:3.6;7:2) 운 거의 대부분 뼈아픈 과오혈 초래 

한다. 따라서 성도풍은 말융 합부로 내뱉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후 말할 수 있어야 

한다(창조， 시 39:1:잠 12:18;18:21:21:23). 
@ 세쩌. 혜훗의 경혼과 갈이 활의한 결혼 판계는 멸망의 근원이 된다 (5:32: 창 24:1 ; 

레 18:6-18;신 7:3: 수23:12;느 13:25;고전 7:29). 
@ 네째， 살로메와 같이 부화 뇌동하여 악에 동참하는 자는 자신의 무덤융 스스로 파 
는 자와 갈다. 그러므로 성도툴은 행악자들과는 누구륜 막롤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 

아야 한다(창죠，요이 1:10}. 
@ 다섯쐐， 세혜 요한파 갈이 홉의웰 묵과(默過)하지 알아야 하며 동시에 진청한 충 
고는 감사한 마융으로 받아룹일 줄 알아야 한다. 

@ 여섯째， 의광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가장 고귀한 순교자쩍 태도이다(참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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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Ð 혜로다아는 어떤 후휴의 인간인가? (8-11 철) 
(Ã) (1) 현래 혜로디아는 혜훗 대황의 아툴 아리스토불루스의 빨이며 혜롯 아그렵바 1세의 (행 

12장) 누이로서 처융에는 벌립과 결혼했다. 

(21 그러나 혜로디아는 자신의 야망용 채우기 위해 지위가 낮았던 본남편 벌립올 헌신확처 
렴 차 벼리고 분봉왕 혜롯 안티파스의 아내 되기환 기꺼이 원했먼 부도벅한 여언이었다. 

(3) 뽕만 아니라 세폐 요한외 참수 (ipm1'i) 사건올 흉해 드러난 혜로디아의 잔인성과 냉혹 

성용 그녀의 인격 가운데 자리잡은 사악한 본성이 척나라하게 표출된 것 바로 그 자체 

였다. 

(41 한면 혜로디아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의 대표척 악녀 이세벨파 그녀의 딸 아 
달랴윤 방홉케 한다.측 이세벨은 자신의 눈에 거슬렸댄 선지지플융 쭉였고(왕상 8:4 -
13;21:1-15) 아답랴는 그녀의 갱치척 야망을 위해 왕자틀을 상흡했던(왕하 11: 1) 것 

이다. 

(51 이와 같이 여인틀의 지나친 욕심과 야망은 때때로 엄청난 비극율 불러일으키게 마련 
이다. 그러므로 여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화하고 겸손한 성·풍으로 자신에게 주 

어진 일에 충실활 수 있어야 한다(참조， 창 2:18， 20; 에 1:20; 잠 31:27;고전 7:10; 앵 

5:22; 골 3:18; 덤전 3:11; 딛 2:4; 맹전 3: 1). 
8. 핀세례 요한윤 어면 축융융 당했는가? (12철) 

!Al(l) 세례 요한은 혜로디아의 계획대로 감옥 속에서 옥빼임용 당했고 그 목은 소반에 담겨 
진 채 살로메에게 전탈되어 결국은 혜로디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 그련데 교부 제콤 (Jerome， 331- 420) 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세혜 요한의 머리룹 인계 

받아 핵활 비롯해 여러 부분융 뾰족한 바늘로 쩔렀다고 한다. 

13) 한편 세례 요한의 목에 대한 행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여흘 그의 제자들은 감육 

속에 있는 요한의 시체룹 가져와 장사지낸 후 이 사실올 예수께 알렸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께서 보내셨먼 대답(참조， 11 :2-5) 이 요한융 만족시켰고， 따라서 그의 제자룹도 
예수 그리스도릎 참된 메시야로 믿게 되었음올 암시해 준다. 

(4) 이처렴 세례 요한의 홉채는 비록 사악한 혜로디아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당했지만 죽 

어서까지도 그의 제자틀융 예수께 인도할 정도로 그의 영혼은 더욱 순결하고 고귀하게 

성화 (뿔化) 되었올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은 순쿄자 스데반을 흉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수없이 많은 툴용 맞아 

육체가 찢어지는 풍에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흘 열혈히 사모했던 것이다(행7:54-60). 

9. 힘세례 요한의 소식융 툴고 예수쩌셔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13철) 
!Al (1) 세혜 요한의 제자룹로부터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용 툴으신 예수께서는 .배뭘 타고 떠 

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2) 그련데 예수께서 떠나신 이휴는 결코 혜롯 안티파스나 혜로디아로부터 목숨율 보효하 

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3) 불롤 본장의 구성상으로 볼 때 12절 다음에 본철이 바로 연결되어 었기 때문에 예수께 

서 세혜 요한의 죽은 소식융 듣고 떠나신 것으로 오인되기가 쉽다. 

(4) 그러나 3-12절의 사건용 1 ， 2절에 대한 보충 셜명으로셔 이미 지나간 이야기흘 삽입한 

것에 월과하다. 따라서 본켈이 2철 다용에 연결되면 논리척으로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5) 측 예수쩨서는 당신에 대한 혜롯의 반용융 듣고 일단 그와의 충활융 피하고져 하셨융 

것(창촉 12철)이고 한편으로는 이때 12제자률이 천도 여행에서 환아왔으므로 그룹 
과 의논하시기 위해 무리들로부터 떠나기흘 원하셨던 것이다(창조， 막6:30.31) . 

(6) 한편 ·번 툴’은 누가의 기륙 (늑 9:1이 융 참고해 볼 때 ‘뱃새다’ 곧 갈릴리 북동쪽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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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뱃새다 율리아스 (Bethsaida Julias) 지방 중 어느 한 지역이었융 것이다. 
10. (i1 예수찌셔는 당신의 소식용 률고 찾아용 우리률에게 어현 강청융 느끼셨는가 ?(14철) 

fAl (1) 예수께서는 여러 고용로부터 컬어셔 쫓아용 무리룹융 보시고 훌짱히 여기셨다. 

(2) 록 예수쩨셔는 한격한 공간파 시간융 갖기 위혜 잠시 피신한 상황에서도 당신융 찾아 

오는 우리룹융 결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률에게 연민의 청융 느껴 병융 고쳐 

주기까지 하신 것이다(참촉 4:23,24;8: 16, 17; 9:35; 11 :4,5). 
(3) 이처럽 예수께서는 자신의 휴식보다는 병들고 무지한 자툴의 소웬융 률어추는 것융 더 

중요한 일로 여기셨는데 이는 그의 사역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융 천하고 ‘포로환 자 

에게 자휴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융 전파하며 눌련 자홉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의 해흉 전파하는’ (늑4:18) 일의 본철융 잘 나타내 주는 실례이다.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융 본받아 우리 생도률도 자신의 편의와 휴익만용 위해 

생활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랍틀에게 사랑과 연민의 청올 때훌 수 있어야 한 

다(참조， 창 13:9;14:23;삼상 18:4;고천 10:23-33;13:4， 5;벌 2:3-8， 25-30;계 12:11). 
11. 힘 ‘져넥’윤 구체척으로 어느 빼용 가리키는 발언가? (15 철) 

~(l) 본철에 사용된 ‘저녁’ 이란 맙운 행라어로 〈융시아스〉로서 청요에서 해가 지는 직후까 

지의 시간 중 임의의 때원 가리키는 포괄객인 의미짧 지니고 었다. 

(2) 창고척으로 히브리인틀용 하루의 시간용 밥과 낮으로. 구환하고 낮용 다시 아청과 정오 
와 저녁으로 나누었다(참촉 시 55:17). 

(3) 그리고 ‘져녁’도 첫째 저녁과 뚫째 저녁으로 구분했는데 천자(前者)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6시 청도에 끝나고 품째 저녁은 해질녁융 천후한 시간이다. 

(4) 한편 본철에 언급된 ‘저녘’ 용 첫째 저녁융 가리키며 23쩔 같윤 경우에 ‘져녁’ 은 물째 

저녁융 가리키는 것이다. 

12. 힘져녁 빼가 되자 재자툴윤 예수깨 우엇융 요챙했는가? (15， 16컬) 
~(l) 그틀용 예수께 ·이곳용 빈 황이요 때도 이마 저훌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D}융에 들어가 

억용 것용 샤 먹게 하소셔’ 라고 요청혔다. 

(2) 여기에서 .이곳은 빈 틀이요’라는 귀첼온 그곳이 용식융 구하기가 쉬훈 도심지와는 떨 
어져 있는 외진 지역이라는 의미활 내포하고 있다.그리고 .때도 이미 쩌훌었으니’는 

져녁 식사월 할 시간이 이미 지녔용용 가리킨다.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그 당시 우리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척과 말뺨에 완전혀 매료되 

어 한 꺼외 식샤흘 거르는 것 갱도는 아황곳하지 않았용융 알 수 었다. 

(4)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예척인 허기 {盧짧l) 와는 배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배고홈 

융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펙이기 때문이다(요6:32-35， 48-51， 58) . 
(5) 오늘날 우리흘이 교회 앵사나 하나님의 일융 할 때 식사 문제로 인해 훨요 이상의 시 
간과 정력융 소비하는 경우는 없는가? 물론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충요한 것 

이지만 척어도 생명의 액이신 예수릎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좀더 놓용 ;t}원의 고민으 

로 많용 시간융 보내야 되지 않옳까 한다 (6:31-33). 

13. (i1 채자률의 요청에 빼빼 예수깨셔는 어떻껴l 당변하셨는가? (16철) 
뻐 (1) 예수째셔는 재자를에재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회가 먹융 것융 주어라’고 일러주셨다. 

(2) 이 밭융 룹용 쩨자틀은 무척 당황하고 놀췄다. 왜냐하면 자기틀에께 먹융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융 찰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러한 명령융 션뜻 내려셨기 때품이다. 

(3) 이러한 제자률의 태도뭘 용해 그동용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농력에 대혜 확실히 
알지 옷했융 뿔 아니라 그훌의 존째에 대해서도 여천허 간파하지 봇하고 었다는 사실 
이 여설히 중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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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뿔만 아니라 그픔윤 예수께서 그룹에게 그러한 명령융 내리실 때는 향상 그것융 수행 
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융 채워 주신다는 믿용마저 쩔여되었댄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풋융 잘 알지 못하는 자룹용 자신툴에께 귀중한 사명이 주 
어질 때 감사한 마용으로 순종하기 보다는 먼저 당황하거나 놀라기 마련이다(참조， 출 

3:11;4:10-13; 삿6: 15}. 
(6) 이러한 사실옳 용해 우리틀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께 명령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었나 

이다 나흉 보내소서’ (사 6:8) 라며 순종했던 이사야월 본받아 향상 그환의 놓력용 의지 

하여 담대한 마옴으로 순종합 수 있어야 한다(창촉 28:18;사 41:10;속 4:6;녹 8:25; 

행 4:33; 벌 4:13). 

14. 딛 쩨자률이 구활 수 있는 융식윤 어느 만륨이 었는가 ? (17철) 
!Ãl (1) 쩨자틀은 예수께 ‘여기 우리에거! 있는 것은 먹 다섯 개와 불고기 두 마리뿔이니이다’ 

고알렸다. 

(2) 그런데 이 용식초차도 제자흘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무리 중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3)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더촉 자세한 내용이 기륙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례가 예수께 여쩌오되 여기 한 아이가 었어 보리팩 다섯 재와 물고 

기 두 마리웰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랍에게 얼마냐 되꼈삽나이까’(요6: 

8， 9) 라고 언급되어 었다. 

(4) 한편 여기에서 ‘먹’ (헬， 알토이) 온 둥글고 넓척한 케엌 모양의 떡올 가리키는데 갈렬리 
호수 지역에서는 보용 이러한 떡과 작온 물고기(헬，융싹리원훌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5) 하여튼 이 보리떡 다섯 개와 용고기 두 마리는 그 어련아이가 혼자서 져녁 식사로 먹 

융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많용 군중툴에게 아무련 도용이 
되지 않는 것임에 활렴없다. 

15. Iil 요뱅 이어(五빼二魚)의 기적윤 어떻게 얼어*는가? (18-20철) 
!Ãl (1) 예수께서는 쩨자룹에게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광 가져오게 하셔셔 ‘하늘융 

우려러 축사(祝빼)하시고’ 떡융 떼어 재자를로 하여픔 무리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많온 무리활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온 초각이 혈 두 바구니나 되었다. 

(2) 여기에서 ‘하능융 우러러 축샤하시고’라는 귀컬(막6:41;녹 9:16) 용 .하나님께 감사룹 

드린 후에’ (요6:11) 라는 의미로셔 야는 식사 천에 하나님쩌 감사흘 드혔댄 휴대인틀 

의 관습용 찰 반영해 주고 었다. 

(3)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를용 하나님께셔는 당신의 말쏠융 열렬혀 사모하는 자틀에게 
는 벼단 육신의 양식 뽕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넘치는 윤혜룹 흉해 공급해 주심융 

알 수 있다(참초， 신 2:7; 왕상 17:6， 16;19:6;황하 3:20;4:6;7:8;흘 2:24; 말3:10;녹 
6:28;벌 4:9). 

(4) 이 사건용 가리켜 우리들온 혼용l ‘오병 이어의 기격’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나 혼인 

잔치에셔 훌로 포도주환 만드신 이객(요 2:1-11) 및 훨병 이어의 이척 (15:32-39; 막 

8:1-9)과 함께 가장 우려틀의 생활파 밀접한 이척으로 손꼽헨다. 
(5) 한편 이와 갈은 이적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무엇융 먹융까 무엇용 입융까’라는 
문제에 급급해 있는 현대인틀에게 그러한 문제를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었 
융융 암시해 출다; 우리의 관심용 이척이 아니라 그 이척융 베푸신 예수께 집중되어야 
만 한다(참초， 6:33}. 

16. Iil 이척훌 흉혜 용식용 억었헨 짜률의 수는 어느 갱도였논가 ? (21철) 
!Ãl (1) 오병 이어의 이쩍융 용해 용식융 먹었먼 자들용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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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2) 그런데 마가와 누기는 이 사건융 기혹하면서 남자만 오천 명 (막 6:44; 녹 9:14) 이라 했 

고 요한복옴에는 사랍동의 수효가 요헨쯤 되었다고 (요 6:10) 나와 었다. 

(3) 여기에셔 ‘아이’ 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다용〉온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아니연 손융 

잡고 따라융 정도의 연령에 속하는 ‘휴아’틀융 의미한다. 

(4) 한편 여자와 아이룹이 계수 (計數) 에서 쩨외된 이유는 다용과 같용 두 가지 이유로 추 

록해 볼수 있다. 

@ 첫째. 이 지역온 높이 었고 걷기에 힘든 지형이 산째한 곳으로서 가버나융과 갈렬 
리 호수 연안의 여러 주거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따라서 이 자리에 참 

석한 여자와 어린아이는 극혀 소수에 용과했융 것이므로 계수에셔 자연스럽게 무샤 

되어진 것으로 활 수 었다. 
@ 둠째， 전홍척인 유대인들의 계수법에 의해 여인과 아이줍은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환 수 었다. 록 유대인틀의 판슐에 따르면 용상 인구 계수에 있어서 청년 이상의 남 

자를만 수자에 포합시켰던 것이다 (참죠， 민 1:2.3) , 

17, 00 신 • 구약 성청에셔 용식에 판련흰 이척용 찾아 효.라. 
(8J(l) 첫째， 훌얘굽시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여 명에 탈하는 이스라옐 액성틀에게 아첨 저녁 

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용 공급해 주셨다(흉 16:13-15) ， 

(2) 똘째. 하나님께서는 웰리야 션지자웰 용해 사르맛 과부에게 항상 밀기루흉파 기륨병이 

차고 념치는 이척용 베푸셨다(왕상 17:16) ， 

(3) 세째. 하나님쩨서는 옐리사 션지자끓 용해 보리떡 이섭 개로 액 명의 사랍툴이 배활리 

먹고 남홉 정도의 이척용 앵하셨다(왕하4:43.44) ， 

(4) 네째， 예수쩨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번 포도주 항아리에 활용 부어 그것용 모두 양 
질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척율 행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보이신 첫 표척이기도 한 사 

건이다(요6:1-11). 

(5) 다섯째， 오병 이어의 이쩍 

(6) 여섯해， 예수께서는 팡야에서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흘 가지고 굶주련 

우리툴올 배훌리 먹이는 이척올 때추셨는데 그 음식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청 사 

천 명융 먹이고도 일곱 광주리나 남용 정도였다 (15:32-39). 
18. 00 예수께서는 우리툴융 쩍여 보내신 후 무엇용 하셨는가? (22， 23철) 

(8J (l)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툴올 서툴러 톱려 보낸 다옴 몰바로 쩨자툴도 배에 태훼 건너편 
으로 보내신 후 기도웰 하기 위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 날이 저률도록 그곳에 흉로 계 

셨다. 

(2) 여기에서 무리툴융 서툴러 돌려 보내신 이휴는 @예수의 이척융 목격한 자홉이 쉽사리 

자리흘 뜨지 않았옴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블 청치척인 메시야 
로 생각하고 그분용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요 6:15) 때문이다. 

‘3) 다융으로 제자흘융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무리틀의 요청에 그틀의 마음이 동요되지 
(창조. 20:20; 행 1 :6) 않도록 제지시키기 위해셔이며 한편으로는 흉로 조용한 사간 
용 갖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4) 바로 이 시간에 예수째서는 큰 역사월 용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셉리에 대해 고 

요히 묵상하며 기도참 드리고자 하셨댄 것이다(참조， 막 1:35;6:46.47: 녹 5:15.16; 
6:12;9:18;22:41.42). 

(5)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척 태도원 본받아 우리륨도 은혜흉 혜험했융 때나 하나님 

의 뜻융 깨닫고자 할 때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차세로 기도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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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려야 한다(참촉 6:6:신 9:25:삼상 15:11:황상 17: 19.20:단 6:10: 앵 10:9.3이. 
19. [!J 제자률윤 호수 가운쩨셔 에면 월용 컴께 되었는가? (24.25철) 

(Ä) (1) 쩨자률이 탄 배가 출발지인 옛새다 융리아스로부터 (창조.(Ql9의 (6)) 효수 가운데로 나 
아갔융 때 ‘바랍이 거슬리므로 용컬용 언하여 고반융’ 당하게 되었다. 

(2) 갈렬리 효수에 이는 풍항에 대해서는 본서 8장 (QJ 20융 참조하라. 그리고 ‘바랍에 거슬 
리므로’라는 귀철은 우천시(雨天時) 서쪽으로부터 강한 바랍이 합어오는 현상올 가리 

킨다. ‘3) 쩨자틀이 이러한 상황에셔 고난용 당하던 충 .밤 사갱 (四更)’ 이 되었융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컬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여기에서 ‘밤 사경’ 은 새벽 3-6시 사이률 가 

려킨다.시간 구분법에 대해서는 본시리즈 누가복융 12장(QJ25왈 창초하라. 

(4) 그런데 최근 일우 자유주의 신학자툴은 혜수께서 훌 위로 걸으신 일에 대해 상당히 회 
의객인 견해월 표명하고 있는데 그률은 예수께셔 용 위훌 걸으신 것이 아니라 물기어l 

위치한 갈대숲 혹은 호슷가에 난 킬용 따라 걸으셨다는 것이다. 

(5) 물론 과학용 신봉하는 현대인률에게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 었게 툴리겠지만 이 

는 예수 그리스도의 놓력용 전핵 갑안하지 않은 경박한 판단이다. 
(6) 예수 그리스도께셔 행하신 그 이척툴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나 과학척 이롤으로 썰명되 

어질 수 었는가? 뿐만 야니라 쩨자흘이 탄 배가 효수 한가운데 었용용 감안해 폴 때 

예수께서 효슷가에서 말쏠하셨다연 그 폭풍우 속에서 과연 제자틀이 그 말씁율 틀고 

대답할 수 (27.28철) 었었융까? 

20. [!J 쩨자률이 풍항용 만낮먼 곳흩 어느 청도의 위치 었는가 ? (24철) 
(Ä) (1) 개역 생청에서는 이곳융 가리켜 ‘수리’ (數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오뱅 

이어의 이척융 베푸신 옛새다 융리아스로부터 어느 청도 거리까지 배원 타고 왔다는 

의며이다. 

(2)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수리’가 ‘바다 한가운데’라는 뜻융 지난 〈매손 태스 달라셰 

스〉 로 나와 있는때 이것 역시 다소 모호한 표현이다. 

(3) 한편 요한복옴에는 보다 구체척으로 〈에이코시웬태 에 트리아론타〉 몰 25-30 스타디온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왈 ·십 여리’(요 16:9)라고 번역하고 었다. 

(4) 여기에서 1스타디옹 (Stadion) 은 184.85m이므로 결국 이 거리는 4.6km내지 5. 딩(JII 청 

도로서 출빵지로부터 10리첼 조금 념는 거리임용 알 수 있다. 

(5) 참고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었는 유대인들의 길이 및 거리 단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 
파 같다. 

명 칭 
길 。l

활렴 귀청 
미터 단위 척 (R)단위 

손가락(四指. Fingcr) 1. 9an - 랩 52:21 
손바닥 폭 (Hand breath) 7.6011 - 훈 25:25 

영 (Span) 22.8an - 흉 28:16 

규빗 (Cubit) 45.6011 1.5자 창 6:15 

걸 (Fathom) 1. 8m 6 차 행 27:28 
갈대 (Reed) 2.67m 9 자 계 21:15 
스타디 용 (Stadion) 184 .85m 0.5리 녹 24:13 

u.얼 (Roman Mile) 1.48km 4 려 5:41 
안식 일 킬 (Sabbath Day ’ s Journey) 1.lkm 3 리 행 1: 12 
하풋킬 (Day's Journey) 3낌<m 80리 출 3:18; 요 3:34; 녹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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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잉 용 위로 컬어요시는 예수율 보고 쩨자률윤 어벌 반웅융 뭘.였으며 예수께셔는 그률 
융 어떻게 안생시키셨는7.? (26.27철) 

fAl(l) 그률은 예수홉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해하여’ 소리꿇 질렀다. 그런데 ‘휴령’ 에 
해당되는 헬라어 〈판타스마〉는 실제로 혼재하는 물쩨가 아니라 단지 환상에 의해 나타 
나는 ‘허째벼’ 월 의마한다. 

(2) 이러한 째자률의 태도는 아칙까지 그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융 
갖추지 못했용융 여실히 중명해 준다 (9:24-26). 

(3) 그러나 예수께셔는 풍포섬에 철혀 있는 제자흘용 향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고 

위로하셨다. 

(4) 여기에서 ‘내니’ (햄， 에고 에이미) 라는 맙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채 곧 그툴 

융 제자로 션핵하시고 (4:18-22;9:9) 권능융 주셨용 뽑 아니라 (10:1) 많용 진리의 교 

훈과 (5:1) 천국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신(13:11) 바로 그붐이심융 확충시켜주는 알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존째뤘 쉽께 망각하여 활데없는 두려융에 가득 차 

있는 최인틀죠차 결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족쳐 않도륙 휘로의 말씀으로 격려혜 

주신다(창초. 17:7;28:10;수 11:6;왕하 19:6;대하 32:7;느 4:14; 시 49:16; 사37:6; 
막 5:36;녹 12:4;요 14:1.27; 행 18:9; 멜천 3:14). 

22. [!I 베드로는 예수깨 푸엇옳 요챙했는가? (28-30철) 
fAl (1) 베드로는 예수께 존재룹 확신시켜 주는 예수의 말씀율 틀고도 ‘주여 만얼 주시어든 나 

롤 명하사 물 휘로 오라 하소서’라고 어리석용 요청융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에 대 

해 아직까지도 반신 반의(反흡反뚫)하고 있는 그의 심령 상태가 찰 나타나 었다. 

(2) 그럽에도 불구하고 예수에서는 그의 요청융 받아툴여 품 위로 컬어오게 하셨다. 그러나 
풍량올 보고 월란 베드로는 물에 빡져 허쭈쩍거리며 ‘나훌 구웬하소셔’라고 부르짖었다. 

(3) 이와 같이 의심이 많은 자틀은 하나님의 용혜와 능력융 체험하는 충에도 확신하는 믿 
용이 부쪽해 결국온 시험에 빠지는 정쭈가 총종 었다. 

(4) 이러한 자틀윤 마치 베드로가 예수환 바로 쳐다 보지 않고 풍랑에 놈융 툴림흐로써 물 

에 빡진 것쳐럼 예수 그리스도의 용혜에 대한 귀한 체험 충에도 세상의 청욕과 유혹에 

미현융 두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훌용 ·마옴융 다하고 생홉융 다하고 힘융 다하여’ (신 6:4;30:2} 오칙 
여호와 하나님만융 믿고 의지하는 신앙융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초， 시 119:2, 34; 
장3:5}. 

23. [!I 예수께셔는 물에 짜진 때드로에게 어면 조치용 빼하셨는가? (31 ， 32철) 
fAl(l) 예수께서는 측시 .손융 내멜어 져흉 촬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용이 척은 자여 왜 의심하 

였느냐? 하시고 그웰 물에셔 건져 함께 배에 오르셨다. 

(2) 여기에셔 예수께셔 직첩 손올 내밀어 용훨아 주신 것용 베드로에게 당신의 크신 농력 

융 다시 한번 확인시쳐 주시기 위한 사랑어린 배려이다. 

(3) 그리고 ‘믿융이 척용 자여 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심으로써 확실한 멀읍이 없는 
베드로에게 회개와 믿용의 성장융 혹구하셨댄 것이다. 

(4) 한편 예수께셔는 이 사건 외에도 재자룹에게 ‘믿읍이 없는 자줍’ 이라고 책망하신 객이 
있는데 이월 알아보면 다용과 감다. 

@ 제자률이 의북에 대해 염려했융 때 (6:30; 녹 12:28) 

@ 바다에서 폭흥융 만나 두려용에 떨고 있던 채자툴용 향해 (8:26) 
@ 이척융 행하시는 당신의 권세에 판한 교훈융 망각한 제자툴용 향해 (16:8)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믿용이 척어 의심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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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따뜻한 사량으로 보산펴 주심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한 기회픔 쑤여해 주신다. 

(6) 이러한 에수 그리스도의 -?추척인 사량플 깨달아 우리들온 ‘아옹용 다하고 목숨윤 다 
하고 뜻옹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픔 사항하는 성도틀이 되어야 한다(참조、 22:37;신 
10:12 ;11:1; 30 :6;수 22 : 5) . 

24. 00 예수깨셔 배에 오르셨을 빼 어면 일이 얼어났는가? (33， 34철) 
때(1 ) 예수께서 베드로블 건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사납던 바랍이 그치게 되었는데 (참초. 

8:26) 이륜 관 재자들온 ‘이l수께 철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념의 아듣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 

(2) 이러한 초자연척인 현상용 그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11 : 25;창 14 :19; 행 17 :24) 의 
아들이생올 운영히 드러내이 주었고 또한 이 사질윤 깨달온 제책좋용 그에게 경배했언 

것이다. 

(3) 여기에서 ‘하나닝의 아륜이로소이다’ 는 암온 예수께 대한 제자판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재서야 그듭·옹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띠|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4) 한편 이러한 채자들의 신앙 고액은 후일 에드로에 의해 더쭉 구체화되어졌다. 즉 떼드 

로는 ‘너회는 나릎 누구라 하느냐’ 란 예수의 젤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아틀이시니이다’ (1 6: 16) 라고 대당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갚 완전히 
파악한 그의 신앙 고액이었다. 

(5) 이처린 제자틀옹 예수의 젠다l찍 놓력올 꽉격히고서야 그몽이 1’n시야이심올 확신하게 되 

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판이 더욱 복되도다’ (요 20 :29)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용 깨닫아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심융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6) 창고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신의 신앙윤 고백한 자튼에 대해 알아보연 다검

파 갈다. 

고 액 자 고 액 내 용 관련 귀갤 
첫번째 고백 .• 추는 그리스도시요 싼아 계신 하나념의 16: 16 

베드로 
아듣이시니이다· 

두번께 고백 : ‘우리가 주는 하나남의 거팍하신 자신 요 6:69 

종 믿고 안았샤나이 다’ 

나다나엘 
·랍 tll 여 당신용 하나님의 아릎이시요 당신옹 이스마 

엘의 임란이로소이다’ 
요 1 :49 

사o}라아 여인 
‘나의 앵한 모든 일옹 내게 안한 사합올 와 보라 

요 4 :29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닝의 아원이 

요 11: 27 
신 중 내가 믿나이다’ 

도 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념이시니이다’ 요 20 :28 
에티오피아 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넘의 아들안 감 믿노하’ 행 8:37 

25. 핀 게네사햇 빵에셔 얼어난 잎은 무엇인가 ? (34-36철) 

@(l ) 예수께서 제자쥔·과 함께 게네사렛 지방에 도단했윤 때 그곳 주민판용 ‘예수신 중」5 안 

고 그 근방에 두루 용지하여 모든 병든 자감 예수께 데 려고’ 왔다. 

(2) 여기에서 ‘게네사렛’ 용 찬힐리 호수의 서싹쪽에 위치한 명야 지역으로서 토지가 1:11욕 

했으묘로 않용 인구가 만침해 산았던 곳이다. 

(3) 따라서 병든 자틀도 다쉰 지역보다 않았윤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판온 예수의 옷자락이 
라도 안지기갚 간구하였으며 그평게 한 자관온 모두 병 고첨용 발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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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편 이러한 그할의 열성용 u}치 혈과중 앓는 여인이 여l수의 옷깃윤 만져 병 고칩용 받 

았던 (11 : 20--22; 막 5:25-34; 늑 8 :43-48) 사건윤 기억케 한다. 

(5) 그러나 한 가지 운영한 사싣온 그틀의 치유에는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서 보장되었댄 

구왼의 약속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6) 그러으로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치유의 이척은 그판의 열정적인 신앙에 의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항의 !멜로 (5훌錫) 엄윤 암 수 있 

다 (14첼 ;4 :24 ;8: 16, 17;9 : 13, 36; 12:7). 
(7) 이러한 사실올 몽해 우리판온 육체의 벙흘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파 사랑플 
바라는 지도를. 영혼의 구원윤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과 함께 하나납의 은혜갚 구하는 

간구감 드려야 합용 기억해야 한다(참조、 행 15 :11 ;룹 3:24 ;5: 15; 11 : 6; 엠 2:5 ， 8; 딩 

2:11;3:7} . 

화보자료 

떡 다섯 개와 물고키 두 마리. 울고기는 갈렬려 바다에서 장은 

껏이며 떡 (빵)응 밀가부갚 납작하게 반략하여 풍에 구운 것으로 

셔 유대 인들의 주식 (호食) 이 다. 

띈질에는 예수끼|서 떡 디섯 개와 물고키 두 마리로 오전 엉룹 먹이 

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디( 13- 21 절) . 그런데 자유주의 신혁자들은 이에 
대δIO~ 다용과 같이 주 (없)률 딛고 있다이 사건은 예수의 이적이 아 

니디 . 먹을 것이 없느나는 여|수의 질문에도 웹구하고 이무도 자신이 지 

니고 있던 도시락율 내흥지 않울 [(ij 힌 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흘 예수께 내놓지 이α| 부끄러웅률 느낀 사 

림윌이 자신의 도시락헌 내놓음으로써 모든 시림들이 나눠 먹으니 그 

수효키 오전 멍에 이른 것일 뿐01디(집조 . 요 6 : 9) . ‘그러나 이 길은 견 
해는 예수의 싣싱 ( ffl빼호)과 그의 늄력을 전적으로 부잉히는 민온주의 

사싱이다. 우리는 심지어 쭉은 자흉 디시 살리신 엉l수의 늄럭끼지도 전 

혀 의심히지 않는디. 왜냐히면 그문은 히나님의 이들이시기 때문이다 

(16 : 16) . 그러E므로 우리는 본사건도 의실훤 수 없는 예수의이적이라는 
시실올 획신할 수 있디. 



제 15 장 예수께서 참된 율법의 

청신을 가르치시다 

j단락구불 1- 2 유대인률의 유전 (il fS) /3- 6 유대인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관계 /1-14 얘|수쩌l서 유 
덩옳 고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훌 쩍맘히시다 /15- 20 제자툴아l게 바리새인률이 받훨 형벌툴 얼명히{ 주시 
다 / 2J- 28 가나안 여자의 훨훨 고지시다 /29- 3J 많은 명자웠 고져 주싣 예수 그리스도 /32- 39 휩명 이어 
(七뼈二魚)으| 이적 

I 그때에 아리새인과 서기판뜸이 예부산댐으 
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 당신의 제자플이 어찌하여 장로잡의 유전 
용 법하나이까 딱 억융 때에 손올 씻지 아니하 
나이다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찌는 어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닝의 계명융 Ill~~느.k 

4 하나닝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릎 상깅하싣} 
하시고 또 야비나 어미릎 떼땅하는 자는 반드 
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 너회는 가호되 누구든지 아ul에찌나 이띠 

에게 말하기흉 내가 드려 %악하게 항 것이 하 
나넘께 드렁이 되었다고 하기 만 하면 

6 그 부모뭘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용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즙아 이사야가 너회에게 대하 
여 싼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액생이 업술로는 나픔 존경하되 u~응은 
내께서 멸도다 
9 사랍의 계명으로 교훈용 상아 가르치나 나 
광 헛되이 정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사고 
10 우리룹 광러 이르시되 툴고 쩌달으라 ” 업에 융어가는 것이 사함·앞 더럽 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합용 더럽 
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찌자즙이 나아와 가로되 바려써인틀 
이 야 말씀융 틀고 걸렴이 흰 풀 아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따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뺨협 것이니 
14 그냥 두어라 져회는 소경이 되어 소깅용 인 
도하는 자호다 딴얼 소경이 소경플 인도하떤 펀 
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5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빠 우리 
에게 설명하여 주융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 
용이 없느냐 

17 입으로 뚫어가는 모든 것용 패로 릎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줌용 알지 옷하느냐 
18 업에서 나오는 것틀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샤암-암 더럽께 하느나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용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용과 음란과 도적절과 거짓 종거와 째 1앙이니 
20 이련 것줍이 사랍융 더립게 하는 것이요 씻 
지 않은 손으로 띄는 것은 사량용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샤 우로와 시돈 ~1망 
으로 융어가시니 
22 가냐안 여자 하나가 그 ;，{1 갱에서 나와서 소 
려 씬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판 원쌍 
SI 여기소셔 내 딸이 흉악혀 귀신뜰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안캄도 대당지 아니하시니 제자 
뜸이 와서 청하여 발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서 소랴픔 지르오니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당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 
앨 검의 잃어버련 양 외에는 다륜 데로 보내성 
원·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 여자가 와셔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 
끓도우소서 

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용 취하여 개 
감에 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당도 
지l 주인의 상에셔 떨어지는 부스러기릎 억나이 

다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샤대 여자야 
네 띤용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나 
그 사로부터 그으l 땅이 나으나라 
29 예수째서 거기서 떠나사 갇란리 효숫가에 
이르러 산에 용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큼 우리가 정뚝받이와 광구자와 소경파 I~ 
어 el와 기타 여넷융 데리고 와서 여l수의 빨 앞 
에 두매 고쳐 주시나 

31 냉어려가 말하고 활구자가 건천하고 정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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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가 컬으며 소경이 보는 것융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념째 영광융 룹리니라 

32 예수째서 쩨자풍용 훌러 가라샤대 내가 무 
리풍 활썽히 여기노라 져회가 나와 함께 있은 
지이미 사흩어얘 액융 것이 없도다 걸에서 기진 
힐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룹이 가로되 팡야애 었어 우려가 어디 
셔 이 련 우리의 배후뒀 만륨 떡융 얻으라이까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회에재 찍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업꼽 재와 작용 생션 두어 마리 
가 있나이다 하거늄 

35 예수께서 우리당 명하사 땅에 앉게 하사고 
36 떡 얼곱 재와 그 생션용 가지사 축사하사 
고 떼어 재자톱에께 주시니 쩨자륨이 우리에게 
주1>8 

37 다 배율리 억고 남응 조각용 일곱 광주리 
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액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 
더라 
39 예수께서 우리용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 
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1. c!l 본창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빼셔 쩔명하라. 
(Ã)(l) 첫째. 본장융 용해 예수께서는 참된 옳법의 청신과 하나님의 계명융 가르치시는 선지 

자요(21: 11 ，46;신 18:18; 악 6:15;녹 7:16;13:33;24:19;요4:19;6:14:7:40;9:17; 행 

3:22) 학자요(사50:4) 교사(요6:25) 의 모습으로 나타나 었다 (1-20철). 
(2) 두번째로. 수많은 병자툴융 치료해 주시는 의사(요 6:25) 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릅 발견 

할 수 었다 (21-31철). 

(3) 세번째로， 잃어버린 양툴융 찾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2:6;요 10:11 ;히 13:20; 맹전 2: 

25;5:4; 계 7:17) 로 나타나 었다 (24절) . 
(4)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악한 심령둡융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창조， 25:32 

;요 5:22;9:39; 행 10:42;17:31;륨 2:16;14:10; 딩후4: 1)로 묘사되어 었다(13， 14철) . 
(5) 이처 럽 본장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성풍과 사역융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모 
든 다양함용 하나의 지향정용 지니고 있다. 록 그분은 당신의 나라광 건껄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액성융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참초， 1:21 ;4:17). 

2. c!l 바리찌언과 셔기환툴운 어면 얼로 예수께 빵변했는가? (1 ， 2철) 
(Ã) (l)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온 그률온 예수쩨 ‘당신의 제자률이 어찍하여 장로틀의 

유전올 범하나이까 떡 벅용 때에 손용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항변했다. 

(2) 먼저 여기에서 ‘그때’ 란 어느 특정한 시기촬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룹 

전개시키기 위한 첨기어에 환과하므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는 별로 판계가 없다(참초. 
11:25;12:1;14:1). 

(3) 또한 장로풍의 ‘유천짧傳)’은 다른 유천뜰 곧 ‘사랍의 유전’ (막7:8; 골 2:8) 및 .초 

상틀의 휴전’ (갈 1:14) 둥파 마찬가지로 구약 융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인위적인 해석 
융 가리킨다. 

(4) 결국 ‘유전’ 은 유대인툴의 종교적 전풍이라고 할 수 있는 행뀌법 (行웰홉)으로서 하나 
님의 못과는 무관하게 융법과 동일한 구속력용 지니고 있었다. 

(5) 이처렵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전틀어 중요시되었먼 이유는 서기판툴파 바리씨인틀 
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유전온 하나님의 융법이 실쩨 생활에서 어 
떻게 적용되어지는가월 구쩨적으로 쩨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전틀율 하나님의 융법 및 계명과 통일시하지 않았용 뿔 

아니라 창다훈 율법의 의미꿇 밝히심으로써 유전의 오휴꿇 지적하셨는데 그 대표척인 
혜가 바로 여기에 언급된 식사 때 손 씻는 규혜 빛 안식일에 판한 규혜(12: 1-13) 이다. 

(7) 따라서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틀이 떡훌 먹옳 때 손용 씻지 않았다는 사실용 전 
혀 폼쩨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쯤 항변하는 서기판과 바라새인틀의 외식적인 태도가 
문제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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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러한 사실융 용해 볼 때 우리훌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융법융 도외시 (度外짧)하거나 
혜지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융법의 참된 청신융 밝혀 이활 환천케 하러 오셨융융 알 

수 었다(창촉 5:17; 룹 10:4; 칼 3:24) . 
3. il 빼수깨셔는 어연 예활 툴에 유천의 모순옳 지척하셨는가? (3-6쩔) 

fA1 (1) 예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용 예로 틀어 휴전의 모순용 지척하셨다. 

(2) 측 하나님의 계명에는 ‘네 부모옳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와 어미홉 힐I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규정되어 었다(훌 20:12;신 5:16; 잠 1:8;6:20-22). 그러나 그률의 
유전에 의하면 부모에게 드렬 것용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융 월어 예수께서는 그듭의 유천이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 중 쩨 5계명 

융 혜하께 한다고 지척하셨다. 

(4) 한편 유전의 모순과 버리는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 및 ‘진리웰 배반하는 사랍룹의 

명령’ (딛 1:14) 혹용 ‘조상의 휴전한 망령된 행설’(엠전 1 :18) 이라는 비판 속에서도잘 

나타나었다. 
(5) 이와 갈이 절대쩍인 하나님의 융법과 계명율 인간룹이 마옴대로 규청짓는다는 것용 엄 

연한 모순일 뽕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올 대척하는 결과가 된다(참죠. 22:29). 
(6) 그러으로 우리룹은 하나님의 말씀융 있는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룹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해하기 어려훈 부붐용 결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맹후 3:16) 그 말씀 속에 숨 

어 있는 진리흘 깨탈용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지혜활 구해야 합 일이다 (참조， 대 

하1:10;시 90:12; 장2:3; 엠 1:17; 꿀 1:9 ;약 1 :5). 
4. [!1 유천융 고청하는 차률의 질상용 어며한가? (8， 9철) 

fÃl (1) 예수쩨서는 ‘이 빽성이 입솔로는 나홉 존경하되 마용은 내게서 멸도다 사랍의 계명으 

로 교훈융 삼아 가르치니 나꿇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 (사 29:13) 율 

인용해 그들융 ‘외식하는 자들’ 이라고 지척하셨다. 

(2) 이처럼 서기판즙과 바려새인툴용 이사야 당시의 휘션객언 이스라앨 액성의 심령융 그 

대로 용려받아 표리 부동(表짧不同)한 인격과 신앙용 소유한 자룹이었다. 

(3) 따라서 ‘외식 (外斷)하는 자툴’ 이라는 말은 (7쩔 ;6:6 ;7:5;22:18;23:13;24:51; 막7: 

6: 녹 12:56:13:15) 그를의 실상융 객나라하게 규명한 표현이라 항 수 었다. 

(4) ‘외식하는 ~V 에 대해서는 본서 7장 ~4홉 창조하라. 

(5) 한편 오늘날 성도톱 중에 이러한 외식하는 자뚫이 없는가? 만약 었다면 예수 그리스 
도의 가르침융 용해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의미와 융법의 갱신융 파악하여 그에 

출한 삶융 살아가야 활 것이다. 

5. [!1 사랍융 더렵게 하는 것옹 무엇인가? (10， 11 철) 
fA1 (1) 예수께서는 무리줍에게 ‘업에 뚫어가는 것이 사랍융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랍용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고 가르치셨다. 

(2) 여기에서 ‘업에 잠어가는 것’ 온 융식융 의미하고 ‘업에서 나오는 그것. 은 말융 똥혜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융 가리킨다. 

(3)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첨은 손융 씻지 않고 (청결 예식융 행하지 않고) 

융식융 먹요면 부청하다고 청최하는 바리새인줍 빛 서기판의 그붓된 유전에 대한 청문 

일첨(價門-鎭) 이었다. 

(4) 이와 갈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융 더럽게 하는 것용 결코 육체척. 외형 (형식) 척인 웰 

결이 아나라 내연으로부터 발산되는 부도덕한 언행과 언격 풍 영쩍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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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으로 우리홉용 외형척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단장(퓨維)보다는 .오칙 마옴에 숨 
용 사랍용 은휴하고 안청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맹전 3:3.4) 가꿀 수 있는신 

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죠， 앵 3:16). 

6. (!l 예수께셔 바라찌언과 셔기판률융 쩍망하시는 말쯤융 톨고 쩌자률은 에면 반용율 보 
였는가? (12철) 

(Ã) (1) 제자흘은 예수께 ‘바라새인들이 야 말씀용 듣고 걸림이 된 출 아시나이까’ 라며 근심하 

는 태도훌 보였다. 

(2) 략 바리새인툴과 서기판들은 예수외 팩망 (3-11쩔)에 대해 분노했율 것임에 룹림없다. 

따라서 쩨자틀은 종교 지도자로서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그률이 이에 대해 보복 조치룹 

내렬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3) 그련데 여기서 •••. 아시나이까’라는 제자릎의 말은 단지 예수께서 바리새인찰의 반용이 

어떤지홉 알고 계신지 그 여부룹 묻는 질문이 아니라 팬히 그들윷 건드려 보복융 당하 
게 되었다는 훤방의 뜻이 내포되어 었다. 

(4) 걸국 이러한 쩨자룹의 태도는 아직 그룹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알지도 못댔폴 

뿔 아나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융융 반영해 준다. 

(5) 철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갖 인간에 지나지 않는 바리새언틀의 훈노와 보북에 
대해 어쩌 두려용용 가질 수 있겠는가? 

7. (!l바리째인률의 보확융 푸려워하는 제자률에게 예수께셔는 우슨 발쯤융 하셨는가? 
(13 ， 14철) 

(Ã) (}) 예수께서는 재자뜰에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용 뽑힐 것이니 그 
냥 두어라 저회는 소정이 되어 소경융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융 인도하면 

둠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고 말씀하였다. 

(2) 먼져 여기에서 ‘심용 것마다… 뽑힐 것이니’ 란 귀절용 ‘장로틀의 유전’ (2절)은 하나 
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가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되어 효력융 상실하게 훨 것이라는 희 

미이다. 
(3) 다옴으로 ‘저희’는 바라새인툴과 서기판률파 같이 외식하는 자틀용 뜻하며， .소경’은 

육쩨적 소경이 아나라 영적으로 눈민 자(참조‘ 23:19;사 59:10: 고후 3:14:4:4: 앵 4: 
18: 팽후 1:9; 요일 2:11) 쯤 가리킨다. 

이) 결국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유전의 실상용 지적합파 동시에 영적으로 소경인 바리새인 

과 셔기관들이 그콧된 유전으로 인해 자신들 뿐 아나라 다른 사랍까지도 멸망케 한다 

는 사실용 강조하고 었다. 

(5) 이러한 사실융 용해 우리들은 진리와 거짓올 구별항 수 있는 영척 똥활력을 길러야 
한 뽕 아니라 바리새인틀과 같이 스스로 모순융 범하고 있는 영적 소경툴의 유혹에 넘 

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2:18-29;4:6}. 

8. 핀 빼드로의 요청에 대혜 예수에셔는 어떻게 당변하셨는가? (15.16철) 
(Ã) (})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쏠 골 ‘업에 틀어가는…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 

철) 는 말씀의 뜻용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이 비유활 성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2)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여기에서 

‘너회도’ 라는 말용 뽕 때 베드로 뺑 아니라 다른 제자룹 모두도 11철의 비유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3) 그런데 다른 사랍윤 폼라도 제자플만은 예수꺼l서 사용하신 말씀의 뜻융 채당율 수 있 

는 영척 지식융 휴권으로 받았었다(13: 11). 
(4) 그협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반 대풍융 대상으로 가르치는 버유의 말씀조차 깨달지 



12-21혐 207 

못했는데 이는 그뜰의 신앙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용 여실히 보여 준다. ‘5) 이와 비슷한 예로 요 14:8-12 말씀용 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닝융 보 
여 당라는 벌립의 요청에 대해 ‘벨립아 내가 너회와 이렇게 함께 었으되 네가 나불 알 

지 못하느냐…아버지째 함이러라’는 발씀융 홍혜 영척 풍찰력이 믿음에 기인함을 가 
르치셨다. 

(6) 그러므로 우리툴윤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었는 진리의 비밀을 비콧해 모든 영척 진리활 
깨탈용 수 있는 이해력 (신 4:6;대상 22:12; 시 119:104; 잡 2:6;11:12;17:27; 딩후 2:7) 
과 지식올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엠용이 선행되어야 합융 알 수 었다(참조. 17: 
20;21:21 ; 막9:23; 멜후 1 :5). 

9. c!l 업으로 률어가는 갯과 업으로환터 나오는 것융 비교하여 셜명혜 보라 (17-20철). 
(Ã)(l)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입으로 틀어가는 읍식붙은 배로 틀어가서 소화 작용융 거친 후 

결국 배셜되어 버리므로 인간의 마음(인격)융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2) 반연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척질과 거짓 중거와 째방’ 풍으로서 이련 것이야말로 사랍을 더럽히는 것이 
지 결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랍올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고 얄씀하셨다. 

(3) 여기에서 ‘마융’ 은 영혼과 지성. 정신. 의지 둥 인간의 내면척 성향으로서 성경에서는 

‘속 사랍’ (앵 3:16) 및 ‘마읍에 숨은 사랍’ (엠전 3:4) 으로 표혐되고 있다. 그리고 ‘악 

한 생 zr 은 인간의 성격에 해로운 영향융 미치는 것으로서 모든 죄블 짓게 하는 원인 

이 된다. 

(4) 그러므로 우리틀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척 세계에 많은 관심용 기용여 성숙한 인격과 
신앙융 키워 나갑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아홉다운 성도룹이 되어야 한다(창조 

신 6:5;30:2; 시 149:4; 장 3:5; 전 5:18; 행 7:20;홈 10:15; 딛 3:8; 엠전 2:20) . 
(5) 더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막7장 ~15웰 창조하라. 

10. c!l ‘푸로와 시톨 치방· 에 대혜 셜명빼 보라 (21 컬) • 
(Ã) (1) 먼저 빼니게 (Phoenicia)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두로(Tyro) 는 시돈 (Sidon) 으로부터 

약 40km 남쪽， 레바논파 이스라앨과의 국경에서 약 24km 북쪽에 위치한 국경 지역으로 
서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지였다. 

(2) 다옴으로， 두로와 자매 항구로 불리던 시돈윤 두로와 베이루트의 중간 지역 곧 두로로 
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위치한 베니게의 중요 성용이었다. 

(3) 한편 이러한 두로와 시돈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 
타난 이 도시들의 기록에 대해 알아보연 다음과 같다. 

구 용 두 로 시 돈 

CD 여효수아가 아생 지와에게 나누어 @ 두로의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도 

지청학적 주었던 성융(수 19:29) 시 (창 10: 15, 19) 
의의 @ 지중해 동해안에 었는 해양 우역 @ 이스라앨의 북쪽 경계 (수 19:28) I 

의 충심 지 (겔 27: 1-36) 
CD 솔로온 성천 건축 사 건축 자재와 @ 이스라엘 사함릎용 앙박함(삿 10: 1 

기술용 공급합(왕상 5:1-10; 상하 12) 
주 5:11) 
요 @ 징계와 멸망의 예언융 많이 받점- @ 이스라앨 사랍픔이 이곳의 우상용 
사 
건 (사 23:1-18; 캘 26:1-18; 흉 3:4- 성김 (황상 11 :5 , 33) 

6; 암 1 :9) 
@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듬린 @ 하나넘의 심판이 선포됩(사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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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딸융 고치심 (21-28첨;딱 7:24) 

@ 많용 샤랍용이 예수광 따용 
(막 3:8;늑 16:7} 

@ 많용 사합환이 혜훗에게 화친융 
챙합(앵 12:20) 

@ 바울이 7 일 동안 매용여 전도합 

(앵 21 :2-7) 
@ 예수께서 회개치 아니한 고용융 
책망하싣 째 이곳용 사악한 도시 

의 대명사로 사용하싱 (11:21 , 22 
; 녹 10: 13, 14) 

요 

사 

건 

@ 이스라엘 빽생환융 앨라언의 노 
예로 웰았용(용 3:4-6} 

@ 이곳 백생당이 예수의 양쏠용 뜰 
。-u 

@ 예수째셔 예루살랩으로부터 이곳 
으로 사역하러 오심 (21 철) 

@ 바융이 이곳용 방문합(앵 27:3) 
@ 두로와 함께 사악한 도시로 저주 
받은 땅 (11 :21, 22; 녹 10: 13, 14) 

11. t!1예수께셔 가나안 여인의 활융 고치신 지역율 지도에셔 나타내 보.고 그 외의 다용 뱅 
고치신 치액도 표기빼 보라. 

@ 

길 댈 리 

괴힘의 01률B tlI리잉 
(북7:11_15) 

예푸살햄· 

유 다 

더| 기 톨 리 

뻐 i!!1 01 



12. 힘 예수쩌 자신의 멸을 고쳐 말라고 간챙한 사합윤 누구언7}? (22철) 
~(l) 그녀는 ·가나안 여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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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마가는 이 여자흉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쭉속’ (막7:26) 이라고 했다. 

(3) 여기에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로부터 저주쯤 받은 합의 아틀의 이홈(창 9:22-27) 용 
가리키는 말로서 후얼 그의 후솜룹은 팔레스틴의 원주민이었먼 가나안 쪽속이 되었다. 

(4)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란 바로 이러한 가나안 족속 흉신의 여인융 가리킨다. 
(5) 한편 마가의 기록에 나타난 ‘헬라인· 이란 밥은 휴대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랍융 지칭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란 뜻으로서 이 여인의 

춤생지가 시리아임올 가리킨다. 

(6) 하여튼 마태는 본절에서 ‘가나안’ 이란 옛 이릅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태가 
그녀의 조상올 쩨시해 줌과 통사에 이스라옐의 옛 원수였댄(창죠. 민 31:7;신 7:2， 3 
;삼상 15:3} 가나안의 자손이 유대인의 메시야에께 나아온 사설옳 암시해 주고 있다. 

13. @l가나안 여인이 예수쩌 사용한 효청용 무엇인가? (22철) 
~(l)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월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왈렸다. 

(2) 여기에서 ‘주’ (7:21;8:2) 와 ‘다윗의 자손’ (9:27) 이란 말윤 메시야에 대한 청효로서 
(시 17:21)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약속된 메시야엄융 나타낸다(참촉 21 :9.15, 16; 
22:42-45). 

(3) 이처 렴 그녀는 한갖 이방언에 지냐지 않았지만 예수캅 메시야로 받아들이는 신앙심으 

로 인해 그녀의 간구는 그대로 용답받용 수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틀의 

용신 (1-20켈) 과 좋은 대조룹 이푸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융 통해 우리틀은 과거에 어떠한 삶올 살았던 자라 항지라도 예수 그리스 

도렐 믿는 마읍으로 그분께 나아와 융바른 신앙 고빽융 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으로 인정받융 수 었음올 알 수 었다(창조，요3:16; 용 4:16). 

14. @l 가나안 여인의 간챙은 우엇이며 이에 대한 예수의 반r웅은 어때했는가? (22.23철) 
~(1) 가나안 여인은 ‘나흘 폼쌓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틀렸나이다· 라고 소리철러 

간청했다. 

(2)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은 흑별한 요구 사항옹 내세우지 않고 었다는 첨에서 주 

목할 만하다. 사실 그녀는 환자인 딸훌 예수께 데라고 오지도 않았융 뿐 아니라 마귀뭘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기 집에 와서 이객용 베풍어 달라고 요 

청하지도 않았다. 

(3) 다만 그녀는 자신의 안타까운 섬 쟁과 자신의 딸이 쳐한 상황만융 고한 후 예수의 은혜 

가 임하기흉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다. 

(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활 취하지 않으시고 첨묵하셨는데 

이는 이방인에게 이척융 베풀지 않으시려는 의도 (24컬) 라기 보다는 그녀의 믿옵융 연 

단시키기 휘한 시도라고 볼 수 었다. 

(5) 이 사건용 흉해 우리롤은 두 가지 귀중한 영척 교훈용 째랄융 수 었다. 
@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첨묵 속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셔 우리틀은 간구할 때 용당이 없다고 해서 협게 좌철하거나 포기해셔는 안 되 

며 그 청묵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홉 째달용 수 있도록 더쭉 힘써 간구해야 할 

것이다(창조， 행 17:27). 
@ 둘째， 우리툴온 자신이 소망하는 바홉 간구할 때 구체척으로 항목융 갱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용 바라기 보다는 먼져 자신이 처한 상황융 하나님께 고하고 

믿는 마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렬 수 있어야 한다(창조， 창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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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7:7;40:1;130:6;사25:9;26:8;녹 21:19; 히 10:36; 약 5:7: 멜후 1:6). 
15. c!1쩌자률의 요.청에 대빼 예수채셔는 어떻게 대밥하셨는가? (23， 24철) 

!Äl(l) 제자환용 예수께 .그 여자가 쭈리 뒤에서 소리원 지르오니 보내소서’ 라고 요청했으나 
예수꺼l셔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앓어버 린 양 외에는 다흘 데로 보내심융 받지 아니하 

였노라’ 고 대답하셨다. 

(2) 먼저 ‘그 여자가…보내소서’ 라는 귀철운 ‘그녀의 요구웰 툴어주지 말고 그냥 보내 버 

리소셔’ 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요구꿇 빨리 흩어주고 보내소서’ 라는 의며이다. 

(3) 그리고 ‘냐는 이스라웰…아니하였도다’ 는 귀철용 예수께서 유대언융 위한 구세주로만 
오셨다는 명목하에 그녀의 요청융 거절하셨다기 보다는 가나안 여인의 믿옴용 시험하 

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왜냐하연 예수께셔는 모든 최인룹융 구원하기 위해 오셨융 뿔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품 

에게도 이미 병 고챔의 이척융 베용으셨기 때몸이다 (4:24， 25:8:5-13). 

16. c!1 ‘ 빼수깨 컬하여 가로되 주여 져활 도우소셔’라는 귀철옹 가나안 여인의 에면 싱경 
과 태도용 암시빼 추는가? (25철) 

!Ãl(l) 본철에 나타난 그녀의 언행 (홉行) 은 22철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나 그때보다 더욱 심 
화된 느낌융 주고 었다. 

(2) 여기에서 ‘예수께 컬하여’ 라는 귀철에 나타난 그녀의 태도는 앞에서 예수룹 향해 촬렀 

언 칭호(‘주 다윗의 자손이여’)에서처렵 그불에 대환 경건한 마읍 째l풍 암시해 주 

고 었다. 
(3) 그리고 ‘저룹 도우소서’라는 그녀의 간구는 앞에 언급된 ‘나꿇 불짱히 여기소서’라는 

그녀의 간구는 앞에 언급된 ‘나흘 촬쌍히 여기소서’ 라는 요청보다 더쭉 간곡한 심경 

‘心境) 이 나타나 었다. 
(4) 그련대 이런 그녀외 말과 태도는 경국 딸의 고용융 자신의 고홈파 동일시하는 부모의 

강협한 사랑에셔 발로한 것이라 항 수 었다. 

(5) 이처렵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온 뼈흘 깎는 고홍까지 감수하는 강혈하고도 고귀한 
것이다(창21:16;31:28:37:35;홉 2:3;삼하 12:16:21:9， 10; 왕상 3:26: 막 5:23: 녹15: 

20). 하품며 인간융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켰던(요3:16) 하나님의 사량은 어 

찍 이루 말하랴 ! (창초， 7:11) 
(6) 한편으로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태도블 용해 우리률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경건한 마 

옴파 간절한 사랑융 가지고 입해야 합융 째답용 수 있다(창조， 17:15;20:30;25:16; 
악 10:47;녹 17:12,13; 덤전 4:7; 덤후 1:6). 

17. c!1가나안 여인의 두벤빼 간구에 대해 예수께셔는 에떻게 대당하셨는가? (26철) 
lÃl (1)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자녀의 펙융 취하여 개룹에게 먼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고 개 

의 비휴흉 즐어 답변하셨다. 

(2) 그런데 ‘개들’ 에 해당되는 멜라어 〈퀴나라아〉 는 얘완 동품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륜 기 

리키는 말로서 여기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혜용 간구하는 이방언뜰융 가리킨다. 

(3) 그리고 ‘펙’ 온 하나님의 축복융 ‘자녀’ 는 이스라엘 백성활옳 의마한다. 

(4) 따라서 본귀철용 개가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귀여웅올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와 같은 대 

쭈꿇 받지 롯한다는 뭇으로서 결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옐 액성틀에게만 

주어진 축복에 동참할 수 없융용 가리킨다. 

(5) 그러나 이 벼유 역시 예수께셔 가나안 여인의 요청융 거절한 것이라기 보다는 24철의 

‘이스라엘 칩의 앓어버린 양· 외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믿융율 다시 한번 사협하시 

기 위한 의도라고 붉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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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뜰에게도 인내십 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 또는 믿음의 
신실성융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참조.9:28;수 6:3; 삿 7:7;왕상 17:9; 
왕하 3:16;4:3; 막 7:27; 히 11:8; 약 1 :3). 

(7) 이러한 경우 우리들은 광야에서 마귀의 사혐융 불리치셨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연 

서 (4:1-11) 이읍 찰 견뎌 내어 보다 성숙한 신앙과 함께 영광과 폰귀룹 축복으로 받융 
수 있는 성도를이 되어야 한다(참조‘ 멜전 1 :7). 

18. æ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느 갱도였는가? (27 ， 28철) 
fAl(l) 그녀는 예수께서 두 밴썩이나 거철하는 태도룹 보였읍에도 불구하고 재차 간구하면서 급 

기야는 ‘주여 옳도소이다마는 개틀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블 먹나이다’ 

라고 자신의 의사풍 밝혔다. 

(2) 이 당변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겸손한 신앙과 지혜로용용 발견할 수 있다. 측 그녀는 
싹!올 개와 같이 취급하는 예수의 tJ)유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알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받올 수 있는 작은 축복용 멋활이는 지혜로움 

도 보여 주었던 것이다. 

(3) 이러한 그녀의 답변용 듣고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면읍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고 그녀의 믿음용 칭찬하셨다. 

(4) 한편 여기에서 이 칭찬은 마치 8:10에서 액부장에게 한 말씀 곧 ‘내가 진실로 너회에 

게 이르노니 이스라옐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먼응용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는 말씀쏠 

방웰케 한다. 

(5) 이처렁 가나안 여인의 인내심 있는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청찬올 받는 영 

팡융 누리게 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소원한 바도 그대로 성취되는 촉복윷 받게 하는 

계기풍 마련해 주었다. 

(6) 그러므로 우려뜰도 먼융은 .바라는 것틀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품의 중거’ (히 11: 
1) 라는 사실흘 째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갇구로’ (벌 4: 

6) 각자의 구할 것용 하나님께 아웬 수 있어야 한다(참조， 8: 13;9:29, 30; 막 9:23; 

히 11:6， 39; 약 1 :5, 6). 
19. æ 예수에셔 투로와 시돈융 때나신 후 어느 곳에셔 많은 뱅자훌 고치시는 01척과 첼병 

야어의 이척을 빼추셨는가? (29-39철) 
밍(1)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잔련리 호숫가어] 이르러 산에 용라가· 

라고 막연하게 기확하고 있다. 

(2) 그런데 마가는 좀더 자세하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융 지나고 데가 
폼려 지경을 통과하여 갈렬려 호수에 이르시매’ (막 7:31)라고 기술하였다. 

(3) 여기에서 ‘데가불려’ (Decapolis) 는 헬라어로 '10’ 이라는 뜻윷 지닌 〈데카〉와 ·도시’. 

·성융’ 을 의미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말로서 그 당시 로마의 자치 행정 구역이었던 

도시 국가 곧 ’폴리스’ (p이is) 가 10개 연합되어 었던 지역을 가리킨다-

(4) 이러한 데가볼리는 갇렬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참조. a 11 의 지도) 
그리이스 로마 양식의 건축물-‘이교 신전， 경기장 둥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 
는 이방 지역으로서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이곳올 지나시면서 많은 병자를융 고쳐 주신 

척이 있었다(4:24 ， 25); 

(5) 한편 병 고첨올 받은 자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용 돌렸다’ (31젤)는 사실은 쩍 

어도 이곳이 유다 지역이 아님용 시사해 주고 었다. 그리고 ·광야에 있어…얻으려이까’ 

(33철) 라는 제자뜰의 건의는 오뱅 이어의 이적 때와 마찬가지로 (14: 15) 현재의 위치 
가 민가(民家) 와 않아 띨어져 있는 곳엄올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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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과 같은 사실융 살펴합 때 예수쩨서 병자활용 고치시고 첼병 이어의 이척용 떼푸 
신 곳용 태가볼리 충 갈렐리 호수 부근의 어느 한 지역으로서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 

는 야산 지대엄올 알 수 있다. 

2α @ 예수쩌셔 푸리률애게 가지신 갑청응 에때혔는가? (32철) 
!A1 (1) 예수께서는 채자들에게 ‘내가 무리룹 왈짱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는 14장圖 10용 참초하라. 

21. 힘 첼뱅 이에의 이척에 대혜 쩔명해 보라 (32-38철). 

rAl (1)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셔 병 고치는 이척용 베푸셨는데 이때 그 이적올 목격한 무리 
를이 사흉이 지나도록 그 자리젤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와 함께 있었다. 

(2) 이러한 무리들의 열성융 보사고 예수쩨서는 이률이 몰아갈 때 기진(氣끓)하지 않도록 

첼병 이어의 이척올 베푸셨다. 

(3) 록 예수쩨서는 쩨자둠로부터 떡 일곱 개와 작용 생션 두어 마리룹 취해 오병 이어의 이 

적 때와 톡같은 방식으로(참죠， 14장~ 15) 이척융 베푸셔서 여자와 아이 외에 4 천 명 
의 . 장쟁이 배볼리 먹고도 얼팝 광주리의 옴식이 남았던 것이다. 

(4) 이 놀라운 일에 사용된 용식이 바로 먹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사실에 업각하여 

이 이적융 첼병 이어의 이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5) 이 이척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온 14장 ~ 11-16, 막8장 ~2-7올 창조하라. 

22. t!l첼뱅 이에의 이척과 요뱅 이에의 이적훌 배lit혜 보라(32-38철) . 
@ 

구 훌 오병 이어의 이쩍 훨병 이어획 이쩍 

동 기 굶주련 무리융융 벅이기 위해 굶주련 무리릎용 먹이기 위해 

베풀어진 장소 옛새다 융리아스의 번흘 데가월리의 팡야 

사용된 재료 떡 다섯 개와 용고기 푸 마리 떡 일곱 개와 용고기 두어 마리 

진행 과청 먼저 혹사부터 하시고 력과 고기픔 먼저 축사부터 하시고 떡과 고기합 

떼어 제자폼에게 환배 떼어 재자룹에게 분배 

먹응 인웬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 

남용 용식 열 두 팡주려 일곱 팡주리 

판련 귀철 14: 14-21; 막 6:34-44;녹 9:12-17; 32-39철 ; 막 8:1-9 
요 6:5-13 

본장의 요절 

‘떡 잃곱 개와 그 생선율 
가지사 촉사하시고 ••• 

다 배뿔리 먹고 님은 
조각툴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6, 37절 ). 
--’ l d “ ‘ · 



제 16 창 베드로확 신앙 고백 

당확구용 1- 4 바리새인과 사투개민률이 표쩍률 구하다 Is-U 바리새인과 시두개인홉의 누확롤 주의하라/ 
3- ZO 버|드로의 신앙 고액 /31- J3 어|수껴써 수난과 쭉으심 그리고 부휩흘 on언하시다 /3~- Z8 얘I수짧 따 
}갈 자롤의 자써| 

1 바리새인파 샤두개인흘이 와서 예수당 시험 
하여 하늪로서 오는 표객 보이 기젤 청하니 
2 예수찌셔 대당하여 가라사대 너회가 져녁에 
하늪。l 함으연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챔에 하늄이 합고 효리연 요능은 날이 꽃 
겠다 하나니 너회가 천기는 분연항 줄 알면서 
시대의 표쩍용 환뱅항 수 없느냐 
4악하고 용란한 세대가 표척융 구하나 요나 
의 표척 밖에는 보여 종 표척이 없느니라 하사 
고 저희표 떼나가시다 

5재자당이 건너연으로 갈새 벽 가져가기설 잊 
었더니 

6 예수께셔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샤두개 
인환의 누혹융 주의하라 하신대 

7 제자황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융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늄 

8 예수께셔 아시고 가라사대 믿용이 격용 자 
룹아 어책 액이 없옵으로 셔로 의논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밭지 옷하느냐 떡 다섯 개 
로 오천 명융 벅이고 주용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팝 재로 샤천 명융 벅이고 주훌 것이 
몇 광주라이댄 것융 기억지 못하느냐 ” 어쩌 내 반한 것이 떡에 환합이 아닌 종용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째인파 샤두개인담 
의 누홉융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재야 채자찰이 떡의 누홉이 아니요 바리 
째인과 사두재인툴의 교훌융 삼가라고 맙쏠하 
신 종융 깨항으니라 
13 예수째셔 7.이사랴 법엄보 지방에 이르러 
쩨차듭에게 용어 가라사대 사합톨이 인자팝 누 
구라하느냐 
14 가로되 더러는 새헤요한， 더려는 앨리야. 
어떤 이는 예패며야나 션지자 중의 하나라 하 
나이다 ’5 가라사대 너회는 나용 누구라 하느냐 
16 시몽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 
스도시요 앙아 계신 하나념의 아합이시니이다 

17 예수쩨셔 대당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온 

1. 힘 폼장의 빼생척언 2훈옳 발하라. 

아 네가 확이 있도다 이홉 네게 압게 한 이는 

협육이 아니요 하늪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E 내가 네깨 이르노니 너는 때드로라 내 
가 이 반석 위얘 내 교회용 찌쭈려니융부의권 
세가 이기지 옷하리라 

19 내가 천국 염쳐원 때재 주리니 네가 땅에 
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융에셔도 매일 것이요 네 
가 땅에셔 무엇이든지 훌연 하늪얘셔도 훌리리 
라하시고 

20 이에 쩌자룹융 정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인 것용 아무에게도 이르지 맙라 하시니라 

2’ 이때로쭈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 
쭈살렘에 융라가 장로폼과 대제사장할과 서기 
판룹에게 많용 고난용 받고 쭉입융 당하고 찌 

상 일에 쌀아나야 한 것융 쩌자릎에게 바로소 
가르치시니 

22 베드로가 예수훈 환툴고 간하여 가로되 주 
여 그리 마융소셔 이 일이 경로 주에재 미쳐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쩨서 끓이키시며 베드로에께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용러가라 너는 나활 넘어지께 
하는 자로다 예가 하나님의 입융 생각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랍의 일융 생각하는도다 하사고 
24 이에 예수께셔 재자함에께 이르시되 아무 
든지 나광 따라요려거든 자기홉 부인하고 자 
기 성자가관 지고 나풍 쫓융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용 구원코자 하연 앓융 것 
이요 누구든지 나용 위하여 쩨 목숨융 앓으연 
찾으리라 

26 사합이 만앙 용 천하앉 얻고도 제 목춤용 
앓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합이 무엇용 추고 
제 목숨융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팡으로 그 천사룹과 함 
쩨 오리나 그때에 각 사합의 앵한 대로 갚으 
리라 

28 진실로 너회에께 이르노니 여기 셨는 사랍 
충에 죽기 션에 인자가 그 왕권융 가지고 오는 
것융 용차판도 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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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 본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룹이시니이다’ 라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연서 예수활 따라갈 자가 가져야 할 자세활 증거하고 었다. 

(2) 예수풍 따라칼 자.즉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유대주의자들처럽 헛된 표적융 
구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릎 믿어야 한다(고전 1:21). 

(3) 버홈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신앙 고액쏠 하였찰지라도 섭자가의 도용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룹 바로 따라갈 수 없다. 

(4) 우리는 업슐로 예수혈 주라 시인합 뿔 아니라 마융으로 십자가와 부환의 도(道)원 굳 

께 믿올 때에 비로소 예수의 참제자가· 횡 수 있는 것이다(창ξ 폼 10:9, 10). 
2. 힘 예수쩌 표적윷 구한 사람률윤 어 엔 샤랍들언가 ? (1 철) 

(81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뜰’로서 이뚫은 당시 유대교용 대표할 만큼 유명한 두 종파(宗 

流)였다. 
(2) 그러나 이틀용 본래 종교와 정치에 판하여 챙반대의 견해촬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대 
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3) 즉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뜰은 장로틀의 유전융 철저혀 지키는 전용주의자룹이었지 
만 사두개인품온 천사와 부활도 믿지 않았으며 메시야에 대해서도 무판심했다(창촉 행 

23:6-10). 
(4)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바리새인될은 비청치 단체(非政治Bltm} 로서 종교의 자휴만 허 

락되면 어떤 청치 체제도 용납했으나 사두개인틀은 당시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협력 

판계룹 맺으며 일종의 정치 단체로서의 성격융 띠었다. 

(5) 이처럼 두 종파가 매우 대조객인 성격용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픔용 예수홉 대척하기 

위하여 연합하였고 예수홉 시험하기 위하여 표척융 구했다. 

(6) 이것온 마치 서로 원수처렵 지내던 혜롯과 빌라도가 예수룹 대척하는 일에 갑자기 친 

구가 되어진 것과 유사하다(녹 23:12). 

(7) 세상에는 다양한 성풍과 사상용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거륨나지 아나하면 그 모든 사 

랍뜰은 한결갈이 예수흘 대척하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참초. 랍 3:10-18). 

3. CÐ 바라째인화 사푸개인률은 에며한 표척용 구했는가? (1 철) 
(81{l) 그활은 ‘하늘로셔 오는 표척’ 옳 나타내 보이시도록 예수께 요청했다. 

(2) ‘하늪로서 오는 표척’ 이란 단순한 기척울 의미하지 않고 예수께서 메시야이심올 중명 

항 수 었는 결쟁척인 이적융 의미한다. 

(3) 이러한 요청용 당시 종교척 지도자룹이 예수께 표척용 구한 네번째 경우이다(12:38 이 

하;요 2:18; 6:30). 
(4) 그룹은 이 사건 후에도 또다시 예수께 표척융 구했다(녹 11: 16). 
(5)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번도 그룹에게 표적융 보여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돌이 진 

정 믿으려고 하는 마용이 없었융용 아셨기 때문이다(창조， 13:58). 

(6) 기객은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확신흘 주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련 
소용이 없다. 

4. CÐ 예수혜셔 천기(天혔)률 틀어 발왕하신 0)유는 푸엇언가? (2， 3 철) 
(81(1) 종교적 지도자줍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져녁에 하늘。l 붉으면 날이 좋율 것이 

고 아침에 하늪이 랩으연 날이 효령 것이다’ 라고 하는 일기 분별법용 줍어 대당하셨다. 

(2) 예수께서 이렇게 대당하신 이유는 표적용 구환 자흉이 갖고 있는 위션파 부청칙 끼;正 
直)을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이다. 

(3) 사실 그틀은 예수께 표적용 구하기 전에 자연 세계의 현상틀융 용해서도 분명한 컬홀 
융 내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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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님의 대척틀은 믿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믿용 수 없었던 것이다(요 12:37-41). 즉 그 

뜰에게는 중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이 부쪽했다. 

(5) 이처럼 성경의 역사룹 팡해서나 개개인의 삶올 용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폼의 전 
능하심올 발견할 수 있옵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활 부인한다. 이 
것은 무엇으로도 명계할 수 없는 자신뜰의 교만에 의해서이다. 

5. C+J ‘악하고 융란한 세대’란 푸슨 풋인가? (4 철) 
!8J (1) 이 말응 예수릎 사협하려는 헛된 교만으로 표척올 구했던 사람뜰의 마융 상태흘 지척 

한다. 
(2) 록 예수께서는 그뜰의 육체적인 응란용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틀의 영척인 옴란을 

규탄하셨던 것이다(사 57:3-10; 약 4:4). 

(3)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즙은 교만한 마읍으로 하나님 대신 자기 배〔뼈〕찰 섬겼으므로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척 음행이라고 할 수 있다(롬 1:8-25;16:18; 벌 3:19). 

(4) 그룹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융 섬겼다연 예수께서 오셨융 때 그흘 하나님의 아룹로 

받아틀였윤 것이다(요 8:42). 

(5) 이와 같이 자신의 관심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자 즉 말로는 예수륜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항상 그 눈은 자신의 유익과 육체적인 욕심에 집중되어 있는 자는 ‘옴란한 

세대’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구습융 떨쳐 버리고 그 목척하는 바가 새롭 

고 신령한 것픔이 되어야 한다(참조， 앵 5:8-21). 
6. 틴 예수께셔 캉조하신 단 하나의 표적은 푸엇인가 ? (4 철) 
밍 (1)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척’ 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 

(2) 이 요나의 표적에 판하여는 공생애 초기에 이며 말씀하신 척이 었다(12:38-40). 

(3) 거 기서는 주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흉올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 

낮 사흩올 땅 속에 있으리 è}' 라고 요나의 표적완 설명하셨다. 
(4)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읍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관한 상징이었댄 것이다. 

(5) 우리틀의 믿음의 근거도 어떤 병 고캡이나 신\1)척 환상 또는 기척에 툴 것이 아니라오 
직 우려 주님의 십자가 죽융과 부활의 사실에 두어야 한다(참촉롬 1:3， 4). 

7. 힘 누륙융 주의하라는 교훈이 주어진 째는 언제인가? (5.6 첼) 
[Ã) (1) 예수께서 그 제자틀과 합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올 떠나 갈릴리 건너훤으로 건너가 

설 때였다. 

(2) 얼마전 제자담은 보리떡 일곱 개로 4 천 명융 벅이시는 주님의 기척끓 체험했고 남은 
초각올 일곱 광주리나 거두었었다(15:29-38) . 

(3) 그러나 그틀은 그 먹융 두고 떠났으며 그들에게는 떡이 한 조각밖에 없었다(막 8:14). 

(4)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중요한 교훈융 주기 위한 척절한 기회로 활용하셨다. 이처 

럽 우리가 복융융 전할 때에도 그 상황율 적철히 이용하여 복음이 효과척으로 천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8. 핀 제자률윤 예수의 교훌융 어떻게 이빼하였는가? (7 쩔) 
fÄ1 (1)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즙의 누축용 주의하라’ 고 하신 교훈은 그룹의 거 

짓된 가르첩릎 경계하라는 의미였다(12 절). 

(2) 그런데 채자룹은 이 말씀옳 물질적 액에 판한 것으로 받아둡여 잘못 이해했다. 
(3)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룹은 종종 그의 말쏟용 영척으로가 아니라 품자 그대로 해 
석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었다. 

(4) 니고데모의 경우는 거듭난다는 말씀올 육체적 출생으로 오해했고(요 3:4) 사마리아 여 

인은 생수(生水) 룹 훌젤척인 물로 오해했으며 (요 4:11) 회당의 유대언룹은 예 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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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척인 경험융 말씀하실 때 설쩨의 쌀과 피를 먹으라는 출로 작각하였다(요6:52-63). 

(5) 우리는 예수의 말씀융 육의 수준에서 받아률이는 데에 그치지 맡고 영켜 차원에서 받 

아뜰여 온천히 이해해야 한다. 

9. c!l 예수깨셔는 제자률의 요빼용 에옐제 시청(팔正)빼 추셨는가? (8-11 철) 
~ (1) 먼져 예수께서는 제자활융 향혜 ‘믿용이 척은 자툴’ 이라고 책망하셨다. 

(2) 그리고 그는 떡 다섯 개로 5 천 명용 벅이시고(14:17-21) 떡 일곱 재로 4 천 명융 벅 
이신 (15:34-38) 기척융 상기시키셨다. 

(3) 이것응 이때 제자률이 주님의 말씀융 오해한 이유가 믿융이 척었댄 사실에 있었융융 

보여 훈다. 
(4) 만일 그흘이 용질척인 떡의 문제홉 혜컬해 주신 주님의 농력융 확고혀 믿었더라면 ‘바 

리새인의 누홉’ 이라는 밥활용 엉풍하게 오혜하지는 않았용 것이다. 

(5) 우리 주님용 주의 웅력에 의해 야미 쭈리의 육신척인 문채가 모두 해결받았다는 전제 
하에셔 신령한 교훈용 깨닫는 ‘큰 믿융’ 의 소유자창 원하신다(참후 6:30-33). 

10. c!l 바리찌언확 사투개언률의 쿄훈융 삼가라는 예수의 발뺨윤 구쩨척으로 푸엇용 의미 
하는가? (12철) 

(Ä)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룹의 교훈은 부째와 악의 상정인 누록으로 비유되었듯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악영향융 마치는 그훗된 가르첨융 의미한다. 

(2) 먼저 바리새인틀의 경쭈는 용법， 계명. 유전， 의식 풍 외척인 것에 치우쳐서 속파 곁 
이 다흠 이중척인 생환용 하였다. 

(3) 그러므로 주님은 그동쳐럽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자신융 합리화(合理化) 하는 생환융 

하지 발라는 의미로 발쯤하셨던 것이다; 

(4) 또한 사두개인틀은 매쭈 현세척이고 청치척이어서 총교흉 현쩨척 행복의 수단으로 생 
각하였다. 

(5) 따라서 주님께서는 천국용 세상의 채용이나 정치 훈동에 일치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의 교훈융 언급하셨던 것이다. 

(6) 물질척인 부요는 성도의 최종 목표가 행 수 없고 청치 훈동이 천국용 완성시키지 못한 
다. 참꽉락은 마용의 앵복이요 참변화는 마용의 변화이다. 

(7) 더우기 그뚱의 교훈온 져용은 사소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누륙이 면가루룹 부훌리듯 
야 한 공동체 전부웰 요휴와 왈건전한 사상으로 오염시키기에 척합한 파괴척 성향용 

갖고 있다. 복음의 역사환 살펴보연 이러한 누북(거짓된 교훈) 으로 인혜 멍틀고 찢겨，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아픔툴융 알고 있용융 발견하게 된다(참조，갈 1 :6-10). 
(8)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교훈용 잘못된 양심과 사상으로 무창된 자흘에 의해 한국의 강 
단에서 용공연허 전화되고 었다. 그러므로 성도틀은 이러한 시대상융 융바로 판단하여 

앵신이나 무벼판적인 태도로 모든 교훈룹용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복융융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그 교훈의 진위(따假)흘 알아보아야 한다(창촉 요일 4:1-3). 

11. c!l '가이샤랴 옐랩보’는 어먼 곳인가? (13 철) 
~ (1) 예수께셔는 쩨자틀융 이끌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후 이방의 지역에 속한 생옵인 

‘가이사랴 빌렵보’ 로 가셨다. 

(2) ‘가이사랴 벌립보’ 는 예루살렘의 북쪽 192km 지첨으로 혜르몬 산 남서쪽 기슐에 위치 
한 성용이다. 

(3) 이곳윤 각양 각색의 종교가 신용되고 있었으며 꽉볍히 바알 신 숭배가 강한 우상의 도 
시였다. 

(4) 또 이곳에는 헬라의 신 (神) 인 ‘환’ (Pan) 용 성기는 신당릎이 많았고 혜롯 왕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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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 가이사룹 신격화하기 위해 신전올 세우기도 했다. 

(5) 이처럽 이교(異敎)와 미신이 판치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활 하나님의 아흘이 라고 

고액하였댄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일이 아납 수 없다. 

12. C!1 가야샤랴 벌렵보에셔 예수께셔 쩨자률에게 한 갯 철문윤 에면 내용인가? (13 철) 
rA1 (1) 예수의 첫 질문은 ‘사랍룰이 인자훌 누구라 하느내 는 내용이었다 

(2) 만얼 어떤 사랍이 우리에게 ‘사합틀이 나흘 누구라 하느얘 고 붙는다면 우리는 그룹 
마쳤다고 생각하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활 것이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신가륜 융바로 고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그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홉 10:9， 10;요일 2:18-23;4:1-3). 

(4) 예수의 신분과 샤역은 병행되는 것이므로 결코 분리되어져셔는 안 된다. 

(5) 그러으로 예수쩨서는 자신의 사역융 증거하시기에 앞서 (21-28철) 자신의 신분융 훌명 

히 밝히려고 하셨던 것이다. 

(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꿇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 상 

태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허 무용 꿇고 그환이 어 

떠한 불인가활 바로 알기흘 소원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융 홍해 창지혜훌 소휴합 수 

었어야 한다(참조.요 14:26). 

13. c!1 예수의 갯 철문얘 대한 쩌자률의 대당윤 푸엇엔가? (14 철) 
rA1 (1) 그률용 사랍툴에게 룹은 대로 압하기룹 ‘더러는 세혜 요한， 더려는 헬리액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션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2)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갈이 회개의 복음융 션와했기 때문에 (3:2;4:7) 사랍활용 목 

베어 쭉입당한 세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다(참초. 14:2). 
(3) 또한 예수께서는 매우 를 능력으로 많은 기척융 행했으므로 옐려야라고 여겨지기도 했 

다. 성경에는 메시야가 오시기 전에 다시 앨리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었다(말4:6). 

(4) 한편 사랍들은 예수께서 백성툴에 대한 자tJ)와 긍훌의 심정으로 여러 번 우셨옴융 생 
각하고(녹 19:41;요 11:35; 혀 5:7) 예수월 눈용의 션지자 예혜미야로 간주하기도 했다; 

(5) 마지막으로 예수룹 ‘션지자 중의 하나’ 라고 보는 사랍훌의 견해는 아직도 예수의 신성 

(神性)용 믿지 봇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잡의 마읍 상태광 보여 춘다. 
(6) 위의 네 가지 견해는 각기 일연 타당성융 지니고는 었으나 예수의·신생융 받아활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두 치명척인 오류활 범하는 그릇된 견해틀이다. 

14. 힘 예수의 품째 철풍용 푸엇 언가 ? (15 쩔) 
rA1 (1) 자신에 대한 일반 사랍틀의 견해훌 훌어 보신 예수께서는 이제는 제자둡융 지명하면셔 

‘너회는 나훌훌 누구라 하느'-f 라고 두번째 질문율 하셨다. 
(2)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세상 사랍룹의 자기에 대한 견해가 찰못된 것융 지 
척합과 동시에 채자뜰의 업용 흉해 바른 신앙 고액융 활으시고자 함에 있었다. 

(3) 오늘날 많온 사랍룹이 예수 그리스도줍 도먹척 스숭. 4 대 성인 충의 한 사렐 위대한 
사ι상가 동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틀은 그률의 견해와 모순되지 않으면셔도 환명 

하께 구별되는 옹천한 신앙 고액융 하도록 해야 한다. 

15. c!1 베드로의 신앙 고빽용 푸엇언가 ? (16철) 
뼈 (1)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하기꿇 ‘주는 그리스도시요 쌀아 계신 하나남의 아 

틀이시니이다’ 라고 하였다. 

(2) 이러한 째드로의 대당용 주님께 칭찬융 받융 만콤 모범척인 신앙 고액으로셔 다용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홉 생각해 행 수 었다. 

(3) ‘주는 그리스도시요’ (헬， 수 에이 효 크리스토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용 메시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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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나님께셔 자신의 뭇융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 선지자룹이 그에 관하 

여 예언한 모든 것용 성취시키시는 환으로 시인하였먼 것이다. 

(4) ‘쌀아계신 하나님의 아률이시니이다’(웹. 효 휘오스 루 데우 투 존토스). 당시보통사 
람뚫은 메시야용 인간 중에 고상한 자로 생각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플로서 영 

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념 자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 

한 인간이신 메시야’ 로 고빽하여 예수의 신생 (神性)융 불명히 믿었다. 

(5)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은 진청한 신앙 고백용 입슐로만의 고액에서 끝나서 

는 안 되며 내면의 깊용 정협적 확신에셔 우러나오는 생환의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16. 힌 예수찌셔는 빼드로의 고빽이 에형제 하예 01루어진 것이라고 말쯤하셨는가? (17철) 
lêl (1) 예수께셔는 베드로의 고액융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북이 있도다 이월 네께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대답하셨다. 

(2) ‘바요냐’ 란 ‘요나의 아픔’ 이란 뭇이다. 록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홉은 ‘요나’ 였던 

것이다. 

(3) 또한 ‘협육’ (웰， 삭스 카야 하이매이란 말은 유대인룹에재 있어서 ‘신성’ (神뾰과 대 
조되는 ‘인간성’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4) 그러므로 예수의 맙씀온 베드로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가 아닌 하늪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 록 하나남의 계시에 의해 신앙융 고액한 것이라는 의미환 지닌다. 

(5) 진청 예수 그리스도왔 바로 알고 믿용 수 있는 자는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 

이처럼 용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닙 마융에 합당한 자률이다(참조.11 :25-27). 
17. t!I 예수찌셔 시몽에게 ·빼드로’란 써 야홈용 주신 의미는 푸엇언가? (18갱) 

!Al (1) 예수께서는 시몬에재 ‘베드로’ 란 새 이홉용 주셨는데 이는 ·반석’ 이란 뜻이다. 

(2) 주님윤 이 ‘반석’ 뷔에 .ii!회홉 세우셔서 용부의 권셔l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꼈다고 말 

씀하셨다. 

(3) 이 말씀은 결코 시몬 베드로란 한 사랍융 .ii!희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뜻이 아니라그가 
용바로 고액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용 기초로 교회광 세우시겠다는 돗이다. 

(4) 그러므로 구교(1日敬)에서 이 귀철옳 근거로 때드로릎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룹 신격 

화하는 것은 비성정척(非뿔짧的)인 처사이다. 

(5) 이는 곧 이어 그리스도광 고액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척이 되어 ‘사단’ 이라는 책망융 

받용 사실에 의해서도 입중된다(23 켈) . 
(6) 한편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지도자룹 중에도 교회의 존재 여부와 교회 모든 소속원룹 

의 생사 결정권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확각하여 방자히 행허는 자룹이 었다. 교회는 

한 개인의 소휴가 아니라 예수흩 주인으로 모신 자룹의 모임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소 

휴권융 주장항 수 없다. 

18. 힌 빼수께셔 욕벌혀 ‘내 효희’라고 하신 망쯤 속에 포합펀 의미훌 셜명하라 (18 철) . 
fÃ1 (1) ‘교회’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률패시아〉로 그 문자척인 뜻은 ‘하나님의 부르섬올 받 

은 사랍틀의 모임’이다. 즉 밖으로 하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에플레시아〉는 .ii!희라는 깊은 의미월 충분히 담고 었다. 

(2) 측 이 말은 죄악으로 망미암아 죽융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서 구원해 내신 사랍룹의 모임융 가리킨다(참촉 홉 8:30). 그러므로 이 모임에 속 
한 자룹은 모두가 록옴과 죄의 권세흉 뛰어념은 자라고 할 수 있다. 

(3) 이 말은 당시 한 도시나 지역융 다스리는 얼옳 돕기 휘한 헬라 시민툴의 일반적인 모 

임에 척용되었다(앵 19:32.39.41). 
(4) 또한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LXX) 도 〈애플레시아〉 란 단어용 이스라엘 사랍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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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교척 활동용 하기 위해 모인 회중융 가리키는 말로 사용혔다(신 31:30;삿 20:2). 
(5) 따라서 이 단어는 재차툴에게 낯익용 단어였는데 예수께서는 무언가 다르고 또 새로운 
의미룹 나타내기 위하여 ‘내 교회’ (헬， 무 댄 에출레시안) 라고 말씀하셨먼 것이다. 

(6)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성하신 교회는 새홉고 다흠 그 무엇이었다. 

(7) 예수쩨셔는 그의 교회에서 믿는 휴대인들파 이방인툴용 연합하여 새로용 성전. 새로운 

몽융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다(참조， 앵 2:11-3:12). 
19. c!l ‘용푸(陰府)의 권세’ 란 푸슨 훗인가? (18 철) 

fA)(1) 이 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풍라이 하두〉로서 ‘음부의 문’ (NIV. the gates of Hades) 
이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2) 성경에서 ·문· 은 권위와 협올 상정한다. 이련 의미에서 휴대인물에게 성융의 문은 중 
요한 일용 처리하는 장소로 간주되었다(신 16:18;17:8;풋 4:11) . 

(3) 그러므로 ‘음부의 품’ 이라고 하면 죽음과 사단의 조직된 힘융 나타내는 말이다. 

(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훼진 교회는 사망 권세훌 야기고 부활하신 그 

리스도처럼 당연혀 사단의 권세원 이기고 송려하게 된다 (참초， 요 16:33). 
20. c!l 예수셰셔 베드로에게 천국 옐쳐왈 주시겠다 함윤 무슨 훗인가? (19철) 

Q잉 (1) 여기셔 ‘천국’ 은 앞에서 언급된 교회활 의미한다(18철) . 따라서 ‘천국 멸죄’ 는 예수에 
의해 장차 설립휠 교회에 관련된 어떤 권위룹 가리키는 맙이라고 용 수 있다. 

(2) 그 권휘는 ‘매는 것’ 과 ‘푸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로마 카똘릭에서 말하는 교황 
권과 신부의 연최권용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붐명히 예수룹 주로 모신 교회의 복 

읍 천화 사역과 깊용 연판이 있는 권한이다. 

(3) 후자는 베드로가 성령 강렴 후 솔션하여 유대인의 차별척 의식올 따르지 않고 복읍의 

모든 욕권용 이방인에게도 허락하는 샤건웰 똥해 이루어졌다(창조.15:7). 

(4) 또한 전자는 보다 보면적인 원리로서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의 권리 이상의 의미핑 지 
닌 것으로 복용의 빼심객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18: 15-18. 35) • 록 구웬의 혈 
쇠룹 현 예수께서 (계 3:7) 합째 하시는 교회가 복용의 문융 닫아 버리면 복읍융 돋지 못 
한 사람룹용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용롤 전자활 교회의 치리권융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5) 이와 같용 권세는 모범척인 신앙 고액융 한 사도 베드로에게 연합의 상징으로셔 처용 
주어진 것이며 나아가 후에는 모든 성도틀에게 부여되었다. 록 교회는 생명의 귀종합 

올 다푸는 영혼의 병원이다. 

(6) 이 사실에 대하여 어거스틴 (Augustin) 은 말하기흘 ‘이 열쇠는 베드로나 열 한 사도의 
것이 아니라 전교회에 부여된 권위이다’ 라고 하였다; 

21. c!l 때드료의 훌용한 신앙 고빽이 었흩 직후 예수께셔는 쩨자률에게 푸엇융 정계하셨는 
가? (20철) 

rAl (1) 예수께셔는 차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융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2) 이는 예수 자신이 메시야로서 부척격자이거나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협융 받께 펼 것 
융 염려해서가 아니었다. 

(3) 예수께서 이러환 경계홉 하신 것은 순전혀 제자즙과 무지한 백성룹용 위해서였다. 즉 
예수에셔는 제자룹의 홉건전한 명예욕파 포부웰 억제하시기 위해셔 자신의 신환용 공 
개하지 말도록 하셨댄 것이다. 

(4) 사실 제자틀은 아칙도 예수의 사역용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융 뿔 아니라(22철) 일반 
백생륭에게 그분의 메시야성용 천l1J-하기에는 부혹한 상태였다. 

(5) 그리고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일반에게 천파된다면 종교척 J1-월 의식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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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활혀 었번 당시의 예루살햄용 충심한 이스라엘 사회가 를 혼란에 빠지께 되며. 청치 

척 혁명융 기대하고 있댄 무리활에게 예수가 혁명의 주체자로 오인받융 것이기 때훈이 

었다(활초， 요 6:15). 
(6) 이상과 같이 예수째셔는 세심한 배려훌 용해 자신으로 인하여 많용 사랍률이 활건천한 

명예욕이나 혁명에 대한 욕구 풍에 의해 파멸되지 않도확 하셨다; 이 모든 사실용 당 

신의 쭉으심과 부황용 용해 자신이 칙갱 소개하셨고 그에 따라 당신외 제차틀이 그 사 

실융 확언하며 천화항 수 있게 하셨다(활초， 26:63， 64;녹 9:21， 22; 앵 2:36). 
(7) 이쳐렴 창되고 훌용한 진리라 하더라도 예수의 판청에서 해석되지 않고 그훈의 요구에 
부용하지 않는다연 항상 심각한 문제가 방생하께 된다. 그러므로 쭈리의 사고의 중심 

용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22. C!I 빼수깨셔는 에옐게 차신의 고난발훌 샤철훌 예언하셨는가? (21 철) 
~ (1) 때드로가 융바혼 신앙 고백옳 하였올 때 예수께셔는 바로소 그가 예쭈살햄에서 많은 

고난융 받아 축으실 것과 부황하실 것융 예언하셨다. 

(2) 전에도 이러한 고난에 대한 암시가 있기는 했으나(4철 ;12:39， 40;요2:19;3:14;6:51) 

그의 축용에 판하여 분명하게 밟히시기는 이것이 쳐용이다. 

(3) 꽉법히 주님용 여기서 차기가 장차 ‘장로훌. 대쩨사장룹， 셔기판툴’에게 고난받용 것 
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4) 이 세 그홉의 사랍품은 예루살렘 최고 회의인 산혜드련융 구생하는 멤버틀로 장로픔용 

민간 지도자룹. 대쩨사장옹 주로 사두개인룹， 셔기판환윤 바리새언융 가리킨다. 

(5) 바쯤 신앙 고액온 예수에 대한 공청척인 부환(생명， 기뽑. 추인되심 풍)과 더홈어 쭈청 
객인 부분(고난.묵으심 둥)까지도 받아륨이는 단계까지 확장되어야 환다. 그러나 베드 

로는 이 단계애서 실패하고 말았다 

23. 힘 때드로는 우승 멜로써 예수쩌 간(鄭)하였는가 ? (22 첼) 
~(1) 그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용 이해할 수 없었기에 ‘주여 그리 마융소서 이 얼이 결코 주 

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강경한 태도로 말하였다. 

(2)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아직도 그가 메시야와 십자가월 연결시켜 이해하지 못하였용용 
보여 준다(참촉 고전 1: 18). 

(3) 이처럼 예수의 신성(神性)에 대한 신앙 고액용 하면서도 정작 섭차가외 도(道)앓 이 

뼈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용완천한 신앙이라고 아니합 수 없다. 

(4) 이쳐럽 그리스도에 대한 바흘 신앙은 감정척이고 도벅객인 차원옹 훨씬 뛰어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쭉읍이 있어야지만 인류의 최 문제가 해결휩 수 있다(참조 톰 6:10). 

24. C!I 때드로에 대한 예수의 책망이 지니는 의미는 푸엇인가? (23 철) 
~ (1)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예수께서는 갑자기 둥융 베드로에게로 줍리시연서 ‘사단아 내 

뒤로 툴러가라’는 청천 벽력(팝天훌훌麗)과 칼은 책망용 하셨다; 

(2) 이 발쏟용 앞서 앵해진 베드로의 놀려운 신앙 고액이 (16 철) 그 자신의 션한 성홈에서 

쭈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되어진 것임율 분명히 해준다. 
(3) 한편 예수의 책망옹 진찌 사단에께 하였던 명령 (4:10， ‘사단아 물러가라’)과 비슷하면 
서도 갱반대의 의미설 지니고 있옴에 주목항 펼요가 었다. 

(4) 록 4:10의 의미는 사단용 쫓아 버련 것이요， 본철에서는 사단의 유혹에셔 벗어나 ·다 
시 내 뒤흉 따르라’ 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예수외 왜망온 베드로가 미위서 하신 것도 그가 진쩌 사단이기 때문에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그의 인간척인 생각융 고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6) 이처렴 우리는 세상과 거기서 얼어나는 모든 사건융 바라활 때에 인간혀언 한계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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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웬에서 바라보고 행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닝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습판용 가져야 한다. 

25. CÐ 예수훌 따라칼 자는 에면 샤랍인가? (24 컬) 
(Ã) (1) ‘자기촬 부인하고 자기 섭자가참 지고’ 예수훌 좋아가는 자이다. 

(2)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용 차포 자기(自짧自薰)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용 온천 
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용 자세광 뭇한다(참죠I 활 12:1 ， 2 
; 갈 2:20; 델 3:7-10). 

(3) 또한 십자가활 지고 간다는 것도 단순히 무거운 점용 지고 어려운 품제활 가진다는 의 

마가 아니라 거부당합과 수모와 고난파 죽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참한다는 의며이 

다(참초.5:10-12). 
(4) 그러므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자격 요건은 ·용전환 헌신’ 과 ‘고난에 대한 
척극적인 태도’ 라고 할 수 있다. 

26. CÐ 예수째셔 재자틀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가창 혜웰하기 어려운 역성 (paradox)운 에 
면 갯 언7}? (25절) 

l8l (1)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장 용납이 되지 않는 ‘누구든지 제 목숨융 구원코자 하 
연 앓올 것이요 누구든지 나플 위하여 재 목숨융 앓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융 제 

자들에게 하셨다. 

(2) 여기서 ‘목숨’ (헬， 프쉬케)이란 현존하는 생(육체적인 생명)과 내세에서의 생(명적인 
생명， 영왼한 생명) 올 동시에 의미한다. 

(3)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의 ‘목숨’은 한 인격 속에 내채하므로 결코 분리해서 생 
각할 수는 없다. 

(4) 이러한 ‘목숨’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만약 현실의 만족과 안일올 위해 자기릎 감써거 

나， 척극척으로 예수합 위해 현재의 삶올 포기하지 않는 자는 영훤한 생명융 앓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록 현재만융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자아(self) 와 생명(Iife) 과 

영혼(soul) 모두찮 앓어벼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하셨다. 

(5) 반면에 예수룹 위해 현실의 삶올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젤 위해 십자 
가의 형별 (27:32) 과 같이 고똥스럽고 힘든 일융 마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륜 받융 것이라고 하셨다(창조.19:29). 

(6) 이처럼 예수릎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흉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 
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왈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 생활 

한다는 것은 끝없는 생명에의 도전이여 자기 희생임용 알아야 한다. 자기를 생각하는 

자는 결코 예수릎 생각할 수 없다. 

27. CÐ 예수쩨셔는 목숨의 충요생융 푸엇에 비교하셨는가? (26 절) 
lÃl (1) 예수째서는 ‘온 천하’ 릎 얻고도 목숨훌 앓어버린다연 그 얻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맙씀으로 ‘목숨’ 의 귀중성을 역껄하셨다. 

(2) 사실 사랍이 쩌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과 영광 그리고 만족올 얻는다 하더라도 자 
기가 살아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뿔이다(참촉 용 27:16-21). 목숨파 견 
줌 만한 것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 폼 수 없다(참죠. 녹 12:13-21). 

(3) 이와 같이 인간에게 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융 가졌느냐에 대한 소유에의 훌옴 
이 아니라 어떠한 생(生)올 살아가느냐， 참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에 대한 존재에의 불 

옴이다. 

(4) 예수께서는 이러한 용읍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용 내어 주셨다(창조， 홉 
5:17, 18). 그분은 오늘도 참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다(요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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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1 빼수께셔는 당신의 채렴융 어떻게 요사하고 있는가? (27 철) 
lÃl (1) ‘인자가 아버지의 영팡으로 그 천사뜰과 함께 오리니’ 라는 말로 당신의 재립용 묘사하 

고 었다. 
(2) 예수께서 이 땅에 쳐읍 방문하셨용 때는 비참하고 낮아진 모슐으로 오셨지만(2:1-18; 

녹 2:1-20) 두번째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팡’， 록 생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요 17:22)용 가지시고 또한 당신의 수종자(천사)콤융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참 

조. 13:41 ;25:31.32;녹 9:26). 
(3) 더우기 예수의 째립은 단순히 방문의 차원윤 넘어서 모든 인격 하나하나에 대한 보용 

(보상과 심판)올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참조， 시 62: 12). 
(4) 그때에 앵하실 당신의 심판은 결코 외적이거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 

라 당신의 판단 기준에 따른 각 인격의 ‘앵뀌’ 에 따라 치루어첼 것이다(참축 25:31 

-46).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립 때룹 사모·하며 오늘의 헌신과 희생융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쩨 고난활 받으면 그분과 함께 반드시 영 

광융 얻게 될 것이다(참족 딩후 2:12). 

29. [t1 예수께셔는 당신과 함째 지금 셔 었는 샤랍률 충애 무엇융 폴 자도 었마고 하셨는 
7}? (28 철) 

뼈 (1) 예수께서는 당신과 합께 서 있는 자들(당신의 제자뜰) 중에 ‘인자가 그 왕권옳 가지고 

오는 것’ 용 볼 자도 었다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룹의 많윤 견해릎이 따릎 만큼 이 귀철은 난해 

하다.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 강립용， 또는 변화산 사건융 그리고 약 40년 후에 

얼어날 예루살렘 멸망(A. D. 70) 용 예언하신 것이라는 여러 해석릎이 었다. 
(3) 그런데 여기서 ‘그 황권’ 이란 하나의 왕국이나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인 

류의 왕으로서의 용치와 주권용 의미한다. 이 왕권은 당신의 사랍툴 삶 속에 은혜로운 

용치로 드러나 그룹용 보호하시며 안위하실 것이며. 반대로 악인에게는 당신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께 휠 것이다. 

(4) 이러한 판정에서 웰 때 비록 변화산 사건이 본절의 용전한 성취는 아니라 항지라도 본 

절과 깊은 연관이 있융용 부인힐 수 없다. 예수 자신의 수난과 십자가촬 강조하는 부 

분(21-28철 ;17:9- 13)은 변화산 사건 (17:1-8)융 천후로하여 기혹되었으며 당신의 수 

난으로써 이러한 왕권파 통치가 이 땅에 구체화되었다. 

(5) 이와 갈용 사실융 흉해서 영팡에의 길은 팔 십자가의 길엄융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 
기 셨는 자’가 죽용융 맛보기 전에 보게 댐 인자의 용치는 십자가와 합께 시작된다 

(6) 이처럽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훨 때에 실때쳐렴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첨에셔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환 파괴하시고 송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농융 발견하게 한다(참조， 

팔 2:13-15).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차량용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참초，고션 1: 18). 

i슨~!. 9.1 rc=，~ 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t... f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 • 



제 17 창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2 떤형 (훌形)되신 그2.1스도 /;).4 베드로가 초막 셋 짓기짧 간구하다 / s- 8 그리스도의 사역울 
인정하시는 하나님 /9.13 잎서 온 옐리야 /11.18 아이의 간질볕옳 고치시다 /19- 21 겨자씨 믿용 /2Z- 23 
축톰과 부훨옳 0!1얻하시다 /24.27 성전세의 문제 

1 엿새 후에 예수쩨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융 데리사고 따로 놓은 산에 융라가 
셨더니 
2 져희 앞에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질이 빛 
나며 옷이 빛파 같이 회어졌더라 

3 때에 모에와 웰리야가 얘수로 더웰어 말씀 
하는 것이 저회에게 보이거늠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쩌와 가로되 주여 우려 
가 여기 있는 것이 좋샤오니 주째서 반영 훤하 
시연 내가 여기서 초박 셋융 짓되 하나는 주끓 

위하여， 하냐는 모세릎 위하여， 하냐는 앵리야 
당 휘하여 하리이다 
5 받활 때에 흉연히 빛난 구홉이 저회암 엎으 

며 구츰 속에서 소리가 나셔 가로되 이는내 사 
량하는 아툴이요 내 기빼하는 자니 너회는 져 
외 말용 활으라 하는지라 
6 쩨자픔이 를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째셔 나아와 져회에게 손융 대시여 가 
라사대 얼어나라 두려워 암라 하신대 

8 재자률이 눈융 틀고 보매 오칙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져회가 산에서 내려융 때에 예수쩌서 영하 
여 가라샤대 인자가 죽온 자 가운데서 살아나 
기 전에는 본 것용 아무에게도 이르지 맡라 하 

시니 
m 쩨자률이 훌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쩌하여 
서기판둥이앵리야가언져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 예수찌셔 대답하여 가라사대 옐리야가 과 
연 언져 와서 모든 일융 희복하리라 
12 내가 너회에게 맏하노니 옐리야가 이 ul 왔 
으되 사항즙이 알지 옷하고 엄의로 대쭈하였도 
다 인자도 이와 갈이 그룹에게 고난용 받으리 

라하시니 
13 그제야 제자률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쩌 
폐 요한인 좁융 깨당으니라 
14 져회가 무리에게 이르얘 한 사랍이 예수째 
와서 훌흩 어 엎드리어 가로회 

15 주여 내 아환용 월짱히 여기소셔 저가 간 
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용에도 넘어지며 용 
에도 냄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재자뜰애께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1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읍이 없고 
때역한 써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었으 
며 혈마나 너희합 창으려요 그룹 이리로 떼려 

오라하사다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 이때에 제자듭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 
로되 우리는 어쩌하여 쫓아내;(1 못하였나이까 

20 가라사대 너희 믿융이 척용 연고니라 진실 
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너회가 만얼 믿용이 한 

. 져자써 만큼만 었으면 이 산용 명하여 여기서 져 
기로 옳기라 하여도 윷걸 것이요 또 너희가 옷 

} 한 것이 없으려라 
21 (없음) 
22 갈힐리에 모힐 때에 예수께서 쩨자룹에께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랍룹의 손애 넘기훼 
23 죽임융 당하고 제 삽 입에 살아나리라 하 

1 시니 재자픔이 심혀 근심하더라 
• 24 가버나용에 이르니 반 세웰 받는 자당이 뻐 
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션쟁이 딴 세쩔 

• 용 내지 아니하느냐 
25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틀어가나 예수째 
서 언저 가라샤대 시몬아 예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입금툴이 뉘께 판세와 갱세홉 받느냐 차 
기 아흘에께냐 타인에재냐 

26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틀쯤용 세릎 연하리라 
27 그러나 쭈려가 저회로 요.얘케 하지 않기 위 
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표 댄져 먼져 오르 
는 고기용 가져 업융 혈연 동 한 쩌쩔용 얻옳 
것이나 가져다가 나와 너쯤 해하여 주라 하시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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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l 환창에 나타반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륨옵 말하라.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쩨서 변화산에셔 영광스러훈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 (1-13캘) 

과 아이의 간질병융 고치신 사건 (14-23절)， 성전세에 판한 기척척인 사건 (24-27챔) 

둥이 기록되어 었다. 

(2) 이 세 가지의 사건룰은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모습융 보여 준다. 

(3) 록 우리는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영황스러운 황’ 의 모습훌 보게 되며， 병 고첨의 사건 

옥에서는 ‘권농의 짱융 만나게 되고i 성전 세금의 일화에서는 ‘겸손의 팡’융 목격하 

게 된다. 
(4) 예수께서는 하늪 영팡융 떠나서 최악 중에 죽어 가는 우리활 권능으로 구웬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융으로 우리의 모든 약합융 용납하여 추신다 

2. c!l 예수쩌셔는 언제 변화산에 융라가셨는가 ? (1 컬) 
~ (1) 본철과 막9:2에는 에드로의 신앙 고액 사건 이후 ‘엿새 후’ 라고 기록되어 었으나 녹 

9:28에는 ‘ 8 일쯤 되어’ 라고 기확되어 었다. 

(2) 이 두 가지 기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연 누가외 맙용 헬라식 어법으로 ‘얼 
주일 가량 후에’ 라는 못융 지니고 있기 때푼이다; 

(3) 그러므로 마태와 마가의 ‘엿새 후’ 가 보다 청확한 표현으로 학자틀은 대촉최얼파 장악 
철 사이의 6 일간에 대한 암시라고 추청한다(Baltensweiler， Bonnard). 

(4)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외 갯 수단 예고(16:21-23)는 대속죄일에 있었으며 변화산 사 

건은 .초략 에 대한 언급이 었듯이 (4 철) 장박철에 얼어빠다. 
(5) 이 6 일 동안 아마도 제자률은 예수께서 발쏠하신 그의 혹읍과 후활의 의미홉 명상하 
고 토론하였용 것이다. 

3. c!l 변화산윤 어헌 창소훌 가리키는가? (1 철) 
~(1) 본철에 다만 ‘높은 산’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변화산용 신앙 고액 사건이 이루어진 가 

이사랴 벌립보에셔 약 22km 떨어진 혜르몬 산으로 추청된다. 

(2) 혜르몬 산용 만년껄(萬年쩔)이 덮여진 고도 약 3， OOOm의 거대한 산이다. 해져보다 낯 
온 요단 팔짝기보다는 3， 700m나 높다. 

(3) 예수께서 변화되신 지챔은 높은 산꽉대기가 아니라 산 중턱 어떤 초용한 숲속이었융 

것이다. 

(4) 그리고 변화되신 때는 해질 만한 져녁 때였던 것 칼다(녹9:32). 왜냐하면 하산 시기 

가 이흩날 아챔이었기 때푼이다(녹 9:37). 

4. c!l 예수혜셔 변확산에 요료생 빼 풍행한 께자툴윤 누구인가 ? (1 철) 
~(1) 예수의 수제자언 베드로와 세베대외 두 아룹인 야고보와 요한 둥 세 제차이었다. 

(2) 이 세 제자는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12쩨자 중에 구변되어 예수와 동행한 척이 었고 
(녹 8:51) 장차 혜수께서 갯쩨마네 동잔에셔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와 따로 통행하게 

된다(26:37). 

(3) 이처럼 이 세 제자는 12제자와 구별되어 쩨 번 주님과 동맹한 생인데 영국의 대생교 
가 캠벨 볼간(G. Campbell Morgan) 박사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죽용과 관계된다 
고 지적하였다. 

(4) 록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알용 죽용에서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축융용 지배하는 송리자 

이성과 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성으로 축용에 순종하섬옳 세 제자에재 가르치셨댄 

것이다、 

(5) 또한 본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죽옴융 용혜 영팡스럽게 되실 것옳 세 제자툴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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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 예수깨셔는 애혈께 변형되셨는7}? (2 철) 
I!l (1) 예수째세는 제자용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시되 ‘그 얼굴이 해칼이 빛나며 웃이 빛과 같 

이 회어졌다" 

(2) ·변형되다’ 에 해당하는 옐라어 〈메테모르포태〉는 외척으로 나타날 청도로 내적 성질이 

변화휩융 의미하는 맙인데 (참촉 출34:29)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척 변화릎 가 

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룹 12:2;고후 3:18) . 
(3) 구약 시대의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율 반사하는 의미에서 빛이 났었다면(훌 34: 

29.30) 예수께서는 스스로 변모되어 빛융 발하셨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용 예수께서 인간 모세보다 우훨하신 하나님의 아톨이시요 창초주시 
라는 사실융 쩨자활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하게 하였다. 

6. ci1 예수깨셔 변행되생 빼에 에변 샤항률이 나타나 예수와 빼확하였는7}? (3 철) 
1!l(1) 본철 초두에 었는 ‘때에’ 로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활지어다’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단어는 5 철에 두 번 더 사용되었는데 이는 놓랍의 상태흘 강조하고 있다. 
(2) 이 놀라움 팡경 속에서 나타난 사랍틀은 모세와 옐려야였다. 
(3) 모세는 구약의 용법용 상정하는 인용이고 엘리야는 션지자의 대표격인 인율이다. 이것 

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함올 보여 주는 것이다. 

(4) 즉 모든 융법과 션지자듬은 그리스도활 가리켜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녹 24:27; 히 1:1}. 
(5) 그러므로 융법 또는 선지자의 채취가 서려 있는 구약 성경의 일갱 얼획이라도 없어지 
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 (5: 18) 약속된 그리스도의 황국온 세워질 것이다(녹 1:32， 

33,68-77). 
7. 힘 모세와 옐라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연 이야기훌 나누었는가? (3 철) 

rÆ (1)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햄에서 죽으시께 될 사실에 판하여 이야기흘 나누었다(참조.녹 
9:31). 

(2) 록 예수께서는 융법용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서)합 대표하는 헬리야와 더용어 자신 

의 죽으섬융 전후한 일련의 사건융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예수쩨셔 자신의 죽으심 

이 쭈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사대에 이미 예견된 얼엄융 보여 준 것이다. 

(3) 이 얼융 목격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죽용 앞에서 그 옛날 예수께셔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쏟하셨댄 예쭈찰햄에서의 죽으심， 측 ‘이 세상에셔 벗어나는 일’ (헬， 엑소도스) 

융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언급하였다(참조. 뻗후 1 :15). 
(4) 이처럽 예수께서 명팡파 이스라앵 황권의 회복융 기대하고 있댄 제자률에재 (창조. 16: 

22) 당신의 죽으심(이 세상융 떠나 새로운 곳으로 훌웰하는 얼)융 맙씀하신 것운 그 
축으샘이 가지고 있는 확된 진리 때문이다. 

(5)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척용 단척으로 보여 주신 사건이 섭자가에셔의 죽으심이다(참 

초.벌 2:6-8). 이것온 분명 생때나 끝이 아니라 새로훈 세계에로의 홉방이었다. 즉 그 

분의 혹으심은 영훤한 생명용 창홉시킨 일이었다(참죠. 홉8:2}. 

8. ci1 때드로가 예수깨 쩌안한 내용용 푸엇인가? (4철) 
~ (1) 베드로는 자신 앞에 벌어진 놀라훈 장변에 압도되어 바로 그곳에 머물면서 초막 셋(예 

수.모세.엘리야뚫 휘해)융 지율 것을 소훤하였다. 

(2) 여기서도 그는 자신의 성급한 성격융 억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셔 그는 이스라엘 
에서 혼혀 여행자률이나 손님융 환영하기 위해 마련했던 임시 거쳐인 초막융 마련하기 

로 했다. 용론 이 초막용 해방파 기뽑을 상정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패 23:42, 43). 
(3) 이처럼 쩨드로는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없는 영팡스련 장면풍 보고는 그곳에 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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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감격과 회혈융 지속시키려는 욕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는 당신의 쭉용용 예버 

하시.::iZ. 계신 예수의 마융융 천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쳐사였다. 
(4) 이와 칼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과 기대는 결코 하나님의 뭇용 만쭉시키지 옷한다. 하 

나념의 못 앞에 자신융 철저히 북총시킬 때만이 하나님의 마옴에 합당한 일융 꾀항 수 

있다(참초， 찰2:20). 

9. [!l ·구홈’이 장갱하는 것용 푸엇인7}? (5컬) 

(Ã)(l) ‘구쯤’ 용 생경 천쩨황 흉해셔 주로 생부 하나님의 영팡스런 임채로 상징되었다(창죠. 
홉40:34-38;느 9:19;시 78:14;켈 1:4). 

(2) 또한 가끔용 예수 그리스도의 채렴과 동반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창초.26:64; 

녹 21:27;쌀전 4:7). 
(3) 이쳐럽 ‘구톰’ 용 하나님의 영팡과 인간으로셔는 흑량할 수 없는 그훌의 팡휘 그리고 

그불외 계획외 실현(채렴)융 의미한다」 

(4) 인간의 좁용 판단으로 그 상황융 찰못 이해하고 었먼 베드로 앞에 이러한 명팡스러용 

이 나타난 것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5) 우리의 찰못된 판단과 허휘와 욕구는 하나님의 엄재하심으로만이 고쳐질 수 었다. 측 

그불만이 요휴 푸성이인 우리황 진리로 이끌 수 었다(참초， 요 14:6.13;17:17). 

10. 핀 구홉 4눈으료 에헌 소리가 률줬는가? (5철) 
(Ã)(1) ‘이는 내 사항흩}는 아활이요 내 기빼하는 자니 너회는 져의 말융 률으라’는 소리가 툴 

렸다. 

(2) 이와 캅용 하나님의 말씀용 예수께셔 쩨례 요한용 용해 세례받으실 때도 훌려 온 맡씀 

이었는데 (3:17) 이 멜쯤은 결국 예수쩨셔는 하나님의 이률이심과 그의 구속 사역융 하 
님께셔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보여 주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용 3장뼈 22뭘 참 

초하라. 

(3) 휴볍히 ‘너회는 저의 밭융 동으라’ 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세와 같온 션지자이섬융 확인 

시켜 추는데 (신 18:15; 행 3:22.23;7:37) 모세 자신이 예언환 대로 우리는 그의 말씀 
융 챙총해야만 한다. 

(4) 왜냐하면 쭈리에게 있어셔 중요한 것용 변화된 예수의 모습융 보는 것이 아니라 그훌 
이 어떠한 훌이신가뒀 불명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계속척인 변화훌 받는 일이기 때 
품이다. 여기서 ‘활으라’ 는 명령형은 l희객인 청총이 아니라 계속척인 순총융 요구하 

는 맙씀이다. 

ll. [!l 구홈 속빼셔 률려 용 소리훌 톨고 쩌짜률윤 어 혈게 되었는가? (6-8컬) 
(Ã) (1) 쩨자룹용 그 소리황 툴고 엎드렸고 매우 두려워했다. 

(2) 이러한 제자촬의 경험은 헛데젤 강가에서 이상(異像)융 보고 두려워하댄 다니웰의 청 
우와 유사하다 (단 10:4-9). 

(3) 다니웹의 정쭈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념에 의해 두려워하지 밭라는 위로 

f훌 받았듯이 예수혜셔는 쩨자률의 두려용율 진쟁시키셨다(참초.10:12). 

(4) 이때 쩨자뚫이 눈옳 틀어 보니 모세와 옐리야도 이미 사라지고 .요직 예수’ 외에는 아 

무도 보이지 않았다. 

(5) 이 사싱용 예수활 용한 하나님의 밭씀파 벼교할 때 다흔 모든 계시툴용 부차객인 것。1 

요 보초척인 것에 활파하다는 것융 보여 준다. 

(6) 이쳐럽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핵심격인 부분으로 삼아야 할 것용 큰 이척과 기시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이다(창촉 멜전 1:24). 
12. [!l 변확산얘셔 내려융 빼 빼수깨셔는 제자률애쩨 .1f엇훌 당j완하셨는가 ? (9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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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 (1)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시기 천까지 그룰이 본 것융 다를 사랍팝에게 심지어 다른 

사도틀에께조차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2) 이 발씀은 마태북읍에서 예수께서 제자틀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웰라고 한 다섯번째 

이자 마지막 명령이다(참조.8:4;9:30;12:16;16:20). 

(3)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변화산 사건이 피상척이고 ~ 정치척인 메시야 사상융 촉발시 

킬 위험생이 있었기 때문이다(창초.16장(Q) 21). 

(4)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틀마저도 수난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설 메시야광 부활 후 

까지 이해하기 어려웠다연 얼반 군중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5) 오늪날 성도률도 어떤 신벼척 기척이나 현써객 혹북융 통해 예수용 전파하기 보다 그 

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쯤 충거해야 할 것이다(창촉 고전 11 :26). 
13. [Ð 제자률야 번져 와야 할 밸려야에 대하여 철푼한 이휴는 푸엇인7.? (10철) 

lAl (1)째자흘응 변화산에서 나타난 옐리야가 말라기 션지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맙4:5.6) 의 

성휘라고 생각했다‘ 
(2) 맡4:5.6의 내용용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낱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앨리야촬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융 자녀에께로 톱이키게 하고 자녀활의 마음융 아버에게로 

환이키께 하리라 룹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용 첼까 하노라’ 

이다. 

(3) 이 맙씀은 메시야가 오사기 전에 앨리야가 먼저 온다는 뜻인데 변화산에서의 웰리야는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얘 중에 잠시 나타녔다가 사라져 버렸다. 

(4) 그러므로 제자좁은 어째하여 앨리야가 사랍틀의 마음윷 폴이키는 일융 하지 않고 환상 

과 칼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 공금하여 질문융 하였던 것이다. 

14. 잉 옐려야에 I혜한 제자률의 켈푼얘 예수의 빼당윤 어쩨하였는7.? (11 ， 12 철) 
fAI (1) 예수께서는 제자둠의 질문에 대하여 이중적인 말씀으로 당변하셨다. 

(2) 록 예수께서는 미래척인 의미에서 말4:5.6에 예언된. 대로 과연 헬리야는 반드시 와서 

메시야활 맞이하기 휘한 모든 일융 회복할 것이라고 먼저 대답하셨다. 

(3) 그리고 파거적인 의미로 볼 때 이미 옐려야는 찌예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와서 메시야 
의 오설 걸융 예비하였다고 예수께서 덧용핵 발쏠하셨다(참촉 녹 1: 17). 

(4) 이것온 말4:5.6의 말씀용 변화산의 현상의 의미와 더불어 명혜하께 훌이하신 예수 그 

리스도의 성경 해석이라고 봅 수 있다. 

(5) 록 단순혀 문자척으로 구약 시대 앨리야가 다시 용 것이라는 서기판룰의 견해와 같이 

하댄 제자틀의 잘못된 이해흉 고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라기 선지 

자가 가리키는 그펴고 이미 그 사역융 마천 옐리야(세혜 요한)에재 그 초청융 맞추도 
혹 하셨다(참조， 11:14:녹 1 :17). 

(6) 세례 요한용 그 옛날 아합 황과 이세뺑에 의해 주도되었던 우상 숭배흉 꾸짖고 이스라 
엘의 회개흘 강초하였던 앨리야처럼(창죠.황상 21: 17-24) 액성톱의 회개활 혹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나라 건셜에 준비 사역융 하였던 것이다(창조， 3:1.2;녹 3:7.8). 

15. [Ð 빼수와 제자률。l 변확산에셔 내려왔용 빼 푸슨 웰이 발생했는가? (14-20갱) 
fAI (1) 예수께서 그의 세 쩨자(베드로， 요한. 야고보) 와 함에 변화산에 계신 통안 한 사랍이 

자기의 귀신률련 아룹용 아홉 쩨자에게 떼려와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2) 그러나 아홉 쩨자는 그륨 고쳐 주는 데 실째했다. 
(3) 그때 예수찌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떼 아이 의 아버지는 예수께 와서 무릎용 꿇고 구 
월융 요청하게 되었다. 

(4) 여기서 ‘무릎융 끓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 〈고뉘쩨테오〉는 경배한다는 뜻은 없고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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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구의 태도만율 나타내는 앞이다(27:29;막 1:40;10:17). 
(5)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는 참된 믿용으로 예수 앞에 무훌율 꿇용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 

의 문쩨가 너무 시급하고 철박하기 때문에 무훌융 꿇고 하소연하였던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믿용이 없고 때역한 세대’ 라고 핵망하셨다(17 철). 

16. C!I 소년윤 에훤 뱅￡로 고생하고 었었는가? (15 철) 
(Ã) (1) 소년의 병쩨(病勢)에 대한 꽉융셔의 셜명툴융 버쿄해 볼 때 쭈리는 소년이 매쭈 위급 

(危急、) 한 상태에서 고용받고 있었옴융 알 수 었다. 
(2) 본철에셔 마태는 그 소년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훌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념어지면서 
큰 해흘 당하고 었었다고 묘사한다. 

(3) 또한 마가는 그가 벙어리로서 받작융 일으켜 씀러진 후 거홉융 흉리고 또 이환 가는 
중쩨활 보였다고 껄명했다(막 9:17， 18). 

(4) 이에 대해 누가는 그 소년이 외아툴임융 밟히연셔 발작융 시작하면 크게 떨면서 거풍 

융 훌리며 심한 상처흘 받았다고 혔다(녹 9:38， 39). 

(5) 욕별히 본철의 ‘간질’이라고 하는 병명(病名)용 멜라어로 〈생혜니아쩨타이〉인데 ‘당 

(헬， 젤레네) 에게 합락된다’ 는 뜻이다(창조.4:24). 
(6) 이는 간질 밭작이 만월(뼈져) 때와 왈의 모양이 바뀌는 상·하현 때에 주기척으로 더 
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명청이다. 

17. C!I 쩌자툴이 소년의 간철훌 고쳐 추치 롯한 샤생에셔 무엇용 느껄 수 있는가 ? (16 철) 
때 (1) 이러한 제자룹의 설패는 갈련리 천도 말기 기사(14: 1-18:35) 전쩨훌 용해 계속 반복 

되는 주제이다(4.10.11철 ;14:16-21， 26-31;15:16. 23,33;16:5.22) , 

(2) 어떤 의미에서 제자를이 간질병융 고치는 데 설패한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3) 왜냐하연 예수께서 이미 병융 고치고 귀신용 쫓아내는 권세광 불명혀 제자훌에게 주셨 

기 때문이다(10: 1, 8). 
(4) 그렇지만 아직 재자틀은 훈련받는 과청에셔 겸손융 째워야 했으며 믿융이 부록한 상태 

에 있었으므로 간첼병용 고치는 데에 실패함 수밖에 없었다. 

(5)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이척융 앵하는 능력이 어떤 마술과 찰이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생도의 믿용 여하에 따라 나타난다 

는 사실용 배우게 된다 

18. C!I ‘믿옴이 없고 왜액한 세대’한 푸슨 뭇인가? (17 컬) 
~ (1) ‘믿음이 없다’ 에 해당하는 햄라어 〈아피스토스〉는 ‘훌성실’ 혹윤 ‘용신앙’ 풍용 의미 

하는데 여기서는 ‘콸신잉l 옳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창촉 20 철) • 

(2) 또한 ‘패역한’ 에 해당하는 엠라어 〈디에스트랍메예〉는 완료 수동 분사로서 어떤 행위 
의 결과로 일어나는 상태환 언급한다기 보다는 형용척인 의미환 갖는 말이다 

(3) 따라서 병렬 배치된 ‘맏읍이 없고’ 와 ‘때역한·이란 말은 다옴파 칼용 의미왔 함혹한다. 
(4) 족 믿옴이 없다는 것은 진리광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상의 태만 다샤 말해 때역한 마음 

에서 기인한다는 의며이다. 

(5) 오늘날 많용 사람룰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융융 갖지 못하는 것도 충거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틀의 고의척인 태만과 중거용 왜곡합 때풀이다. 

19. C!I 아이의 뱅윤 어떻께 하여 ;t)퓨되었는가? U8철) 
(Ã1 (1)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후터 깨꿋합융 받었다.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대객 권위륜 시사해 주는 사건으로서 사단의 횡포가 제아우 

리 심각하고 도저혀 용가능하게만 보이는 질병마저도 그분에게셔는 전혀 문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용 나타내 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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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처럽 마태는 동일한 사건융 다톨 막9:20-27과 녹 9:37-43에서 왈 수 있는 여러 부 
수적인 내용용 삭제하고 오칙 당신의 권위와 밭씀으로서 문처l팝 해결하시는 당신의 농 

력에 그 초쟁융 맞추고 있다. 

(4) 그러므로 본문올 통해 우리는 인류의 죄로 인해 인류에게 미치게 된 모듣 악영향룹(질 
병.귀신에게 사로참협.고똥 풍)을 궁극척으로 빼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훌이심 
올 확신하게 된다(창초， 사 53:4.5). 

20. c!l ‘겨자써 믿융’의 의미훌 젤명하라 (20철) . 
(Ã) (1) 예수께서는 쩨자들이 간질병용 고치지 못한 이휴로 그틀의 홉신앙융 지적하면서 ‘너희 

가 만일 믿융이 한 겨자써만큼만 았으면 산옹 옮킬 수 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융 풍하여 예수께서 강초하신 ‘져자씨 믿용’ 용 기도에 충실한 삶과 거기에 동반 
되는 창된 믿용윷 의미한다(창조. 막 9:29). 

(3)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는 ‘겨자써’ 만한 믿음은 뱅가치없는 것처렵 여겨진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낸읍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융 알고 

계신다. 

(4) 이러한 질적인 차원에서 헬 때 재자틀의 믿용은 얼마나 극며(짧微)했는지 겨자써만큼 

도 되지 못했다. 

(5) 우리의 조그Jlt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켈되어 생명쩍인 교제가 지속될 때 그 믿 

옴용 똥한 하나님의 놀라용 역사가 나타나기l 훤 것이다(참조， 벌 4: 13). 
(6) 그러므로 쭈리는 외형척인 믿용용 전시 (展示) 하는 데 급급하지 맡고 예수께서 인정하 

시는 참믿용올 갖기에 힘써야 한다. 

21. c!l ‘칼렬라얘 모얼 빼’란 언제훌 가리키는가? (22 껑) 
(Ã)(l) 이 발은 예수와 3 명의 제자가 나머지 9 명의 재자와 합류했던 대략적인 시기환 가리 

킨다. 

(2) 변화산 사건 후 제자플은 함께 모이자마자 이띠 알려.셨던 메시야 수난에 관한 예언 (16 
:21-23) 용 다시 화제로 택하여 이야기하였다. 

(3) 이때 예수께서 두번쩨로 메시야 수난예 관한 예언폴 말씀하셨다(황죠. (Q) 7; 16장 (Q1 22). 
22. c!l ‘반 세쩔’야한 푸엇을 말하는가? (24 절) 
뼈 (1) ‘반 세젤’ 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다드라크마〉로서 ‘두 드라크IlV 라는 못이다. 이 

것은 일반 노동자의 2 일분 품샀에 해당한다. 
(2) 여기서 〈디드라크마〉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로마에 바치는 공세라기 보다는 성 

전 유지 비용에 총당되었던 ‘성전세’ (뿔顧짧) 로 보는 견해가 일반척이다. 

(3) 화폐의 단위로서 〈디드라크마〉는 ‘반 세젤’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두 사랍이 한 세겔 
혹은 데트라드라크마(4 드라크마) 쩌리 동전 한 개깜 세금으로 바쳤던 것 같다 (27철) . 

(4) 본래 이 반 세겔 세금은 매 인구 조사 시 모든 유대인 남자 중 20-50세에 해당하는 사 
랍뜰에게 부과되었는데(출 30:11-16) 이 돈은 장악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4) 이것이 바뻗론 포로 후에는 3 분의 1 세첼로 매년 부과되기도 했는데 (Josephus) 다 

시 반 세첼로 환원되어 예수 당시까지 전래되었던 것이다. 

23. c!l 한 쩌캘야 생천세훌 의미하는 갯야라면 예수케셔 맙쯤하신 환세와 청세는 푸엇융 
의미하는가? (25 철) 

(Ã1 (1) 관세와 청세란 한마디로 ‘공세. (civil taxes)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24 절의 성전세 
와는 달려 시민이 군주에게 바치는 세금올 의미한다. 

(2) 예수께서 성전세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공세웰 벼유로 드신 것은 성전세가 온 

우주의 황이신 하나님께 드려는 영척 공세라고 볼 수 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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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벼유의 요챔윤 왕의 아룹틀이 자기 부천여 부과하는 세금에서 연쩨되듯 예수도 자 
기 부친쩨서 부과하신 성전세에서 연제된다는 것이다. 

(4)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성전세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임용 숭언했으나 자신은 유일 무 

이한 아툴이샤묘로 연세된다는 뜻이다(26 철). 

24. C!1 예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생천세훌 내신 야휴는 푸엇인가? (26， 27 철) 
lA1 (1) 그 이유는 성전세 받는 자틀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본문에 ‘오해’로 번역된 멜라어는 〈스칸당리초 〉로 보용 오해나 감청이 상하는 청 

도가 아니라 ‘사랍의 가는 길에 걸려 념어질 장얘불융 놓는다’ 는 풋의 강한 표현이다. 

(3) 그러므로 예수께셔는 성전세흘 낼 의우가 없으셨지만 혹시라도 일반 대중틀이 비약척 
으로 해석하여 실혹함까봐 폼소 납세의 본융 보여 주신 것이다. 

(4) 일찌기 예수께서는 본융 보이시기 위해서 합혜받융 펼요가 없는 분이지만 할혜렐 받으 

셨고(녹 2:21) 셰혜받으실 필요가 없는 붐이지만 세례흘 받으셨다(녹 3:21). 
(5)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권리잡 갖고 었기는 하지만(요 1:12) 다론 사랍틀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샤회척 의무렐 이행하는 본용 보여야 할 것이다(참조， 롬 13 
:7;고전 8:13;9:12， 19-23;염전 2:1, 2). 

25. c!1 예수째셔는 생천세용 에때한 방법으로 지활항 수 었요셨는가? (27 철) 
lA1 (1)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라) 바다로 가서 낚시룹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룹 가져 업 

용 혈면 돈 한 세첼융 밸견하게 휩 것인데 그것으로 성전세홉 광도륙 하셨다. 

(2) 이러한 명령융 하신 의도는 벼록 당신이 생전세흘 내는 하나의 보용 인간이지만 또 세 
상의 모든 활청융 파악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참된 왕이며 주판자이섬융 밝히시기 위 

해서였q、 

(3) 록 예수께서는 이와 갈온 이적용 통해서 베드로가 잡융 고기에 그 쇠웰이가 들어 었다 
는 사실율 아시는 농력〔全知〕과 그 고기웰 정확히 낚아내도록 하셨던 능력〔全能〕용 

소유하고 계셨용융 보여 주려고 하셨다. 

(4) 한편 예수께서 성전세월 내지 옷할 만큼 청번(濟흉)한 삶융 사셨다는 것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낼 수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훌구하고 그분옹 이 세상의 가 

창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던 것이다. 

(5)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겸손과 청빈과 철제의 모습용 지녀야만 항 것이다. 왜냐하면 
영계 뿐만 아니라 용철계마저도 주판하시는 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기 때 

문이다(참조.6:25-34). 물질에 얽매인 삶은 결코 하나념융 기쁘시게 해드힐 수 없다. 

본장의 요절 

협*옳 

·진실로 너희메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밑용이 한 켜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률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히여도 옳길 것이요 

또 너흐|가 못훨 것이 없으리라’ 
(20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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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학구볼 1.4 자기훌 낮추는 자 /5.11 한 염혼의 귀중성 /1Z.14 하나님 이버지의 뜻 /15.Z0 쿄효| 안메 
]서 범죄한 형저l짧 다루는 법 / Z1. 35 형자l훨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 

l 그때에 제자룹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 
국에서는 누가크나이까 
2 예수쩌셔 한 어린아이끓 훌러 져회 가운데 
쩌추시고 

S 가라사대 진실로 너펴에께 이르노니 너희가 
합이쳐 어린아이즙과 갑이 되지 아니하면 결 
단코 천국에 활어가지 못하려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결이 자 
기용 낮추는 그어가 천국에셔 른 자니라 
S포 누구를지 내 이홈으로 이련 어린아이 
하나장 앵갱하면 팔 냐원 영첩함이니 
6누구든지 나용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룹 설 
쪽케 하면 차라리 연자 뱃푼융 그 욕에 합리쭈 
고 깊용 바다에 빠뜨리쭈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쭉케 하는 힐륨이 있용융 인하여 세상에 
화가 었도다 셈쪽캐 하는 월이 없훌 수는 없으 
나 실혹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었도다 

8 만일 예 손。l냐 에 합이 너당 법최케 하거 
든 찍어 내버리라 훌구자나 철푹합이로 영생에 

흩어가는 것이 투 손과 두 방융 가지고 영원한 
용에 헨지우는 것보다 나요니라 

9 만얼 네 눈이 너끊 법최케 하거틀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톱어가는 것이 두 눈 
융 가지고 지육 홉에 먼지쭈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 
라 너희얘께 맙하노니 져희 천사룹이 하늪에셔 
하늄에 계신 내 아버지외 얼굴융 항상 씩융느 
니라 

11 {없융) 
12 너희 쟁각에는 어떻꼈느뇨 만일 어떤 사량 
이 양 일액 마리가 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킬 
융 앓었으연 그 아혼 아홉마리흉 산에 두고가 

서 킬 앓용 양융 찾지 않겠느냐 
13 진생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만업 핫으면 길 
용 앓지 아니한 아혼 아홉 마리보다 이것융 더 

기뼈하리라 
14 이와 잡이 이 소자 충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용 하늄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똥이 아니니라 
15 네 형쩨가 최원 뱅하거든 가셔 너와 그 샤 
합과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룹요연 네가 네 
형쩨환 얻용 것이요 

16 만얼 툴지 않거든 한 두 사랍융 데리고 가 

서 두 세 종인의 업으로 알마다 중참케 하라 
17 만얼 그룹의 말도 흩지 않거든 교회에 말 
하고 교희의 말도 툴지 않거든 이항인과 쩌리 
와 쌀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 
회가 빵에셔 매연 하늄에서도 매입 것이요 무 

엇이든지 땅에서 훌연 하늪에셔도 용리리라 
19 진설로 다시 너회에 께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랍이 땅에서 합심하여 우엇이든지 구하면 

하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회월 위하여 이 
루께 하시리라 

20 두 세 사랑이 내 이읍으로 모인 곳에는 나 
도그룹충에 있느니라 
낀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 
쩨가 내게 최앉 범하면 몇 번이나 용셔하여 주 
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라이짜 

22 예수에서 가라사대 네재 이르노니 일곱 번 
뾰 아니라 일혼 번썩 일곱 번이라도 한지니라 
23 이러므로 천국용 그 총률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갑으니 

24 희계한 때에 얼안 당란트 빚진 자 하나옳 
데려오매 

25 갚융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몽과 
쳐와 자식풍과 모든 소유끓 다 판아 갚게 하라 
한대 
26 그 종이 엎드리어 쟁하며 가로되 내게 참 
으소서 다 갚으려이다 하거늄 

27 그 종의 주인이 용짱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용 당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총이 나가셔 제 게 액 데나리온 빚진 동 
판 하나쯤 만나 불참어 목융 잡고 가로되 빚용 
갚으라하얘 

29 그 동판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왔 
i 참아 주소셔 갑으라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셔 저가 빚용 강 
도혹욕에 가두거늘 

3’ 그 풍판룹이 그것융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 
언에게 가셔 그 일용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저활 용러다가 밥하되 악한 총 
아 네가 냉기에내가 네 빚융 전부 항감하여 주 
었거늘 
33 내가 너웰 훌짱혀 여낌화 같이 너도 예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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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융 훌짱히 여겁이 마땅;;.)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용 다 갚도쪽 져표 육 
흩틀에게 왕이니라 

35 너회가 각각 중심으로 형쩨용 용셔하지 아 
니하연 내 천부째셔도 너회에게 이와 같이 하 

시리라 

1. 힌 본창에 나타난 천국 시민의 자격융 요약혜 보라. 
@(1) 본장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제자틀의 질품에 대하여 혜수께서 말씁하신 

천국 시민의 자격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2) 천국 시민의 자격 중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월 믿는 믿옴에서 우러나온 겸손이다(1-

14 철) . 
(3)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유(*X휠) 의 은흉융 깨달고 형제않 중심으로 용 

서하는 사량이다(21-35철). 
(4) 본장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즙이 갖고 있던 자만섬과 세상적인 영웅섬융 여지없이 
경쩍하시연셔 겸손과 사랑용 몽해 성도의 바흘 생활용 설천하도록 교훈하시고 었다. 

2. [!1 제자률이 ·천국에셔는 누가 크니이까’라고 철풍한 동기는 무엇인가? (1 철) 
圓 (1) 예수의 제자 중에 세 사랍온 절별한 사랑용 받고 종종 다를 제자률보다 높용 자판인 

것처럼 여져졌다(17:1-3). 

(2) 더우기 베드로는 때때로 책망융 받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서혈상 12제자의 선두에 놓여 
졌다(14:28.29;15:15;16:16-18.22.23;17:4.24-27). 

(3) 이형게 특정한 제자룹이 구행된 대우찰 받았먼 사실로 인하여 제자합옴 천국에서의 계 

급에 대하여 논쟁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째 대하여 철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1 천국에셔 를 자용 톨는 제자률의 마용 상태애는 에헌 문제가 였는가? (1 철) 
@(1) 본절 첫머리에 나옹 ‘그때에’ 라는 말은 제자윤의 질문이 예수께서 장차 닥쳐 용 고난과 

죽읍에 판하여 이야기하실 당시에 이루어졌융융 보여 준다(17:22， 23) . 
(2) 이러한 시점에서 제자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꿇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리스도의 왕국에서 차지할 지위만용 생각하며 서로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투기까지 했 

던 것이다(녹 9:46). 
(3) 이처렵 제자즙이 예수의 이타주의척 사항과 십자가의 도(道)흘 이해하지 못하고 용화 

하였댄 것은 아직도 이기심(利己.心)에 업매어 있었기 때문이다. 
(4)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랍툴이 모여 었융지라도 만일 그둡이 이웃옳 위 
해 살지 않고 자신용 위해 산다연 그틀 째계에는 항상 훈쟁과 분멸이 끊이지 않용 것 

이다(참조， 벌 2:1-4). 
4. 힘 쩨차률의 철문에 대하예 예수에셔는 어떻게 대당하셨는가? (2-4 철) 
뼈 (1) 제자옳은 질문용 한 후 예수께서 자기달 풍에 누구꿇 지명하여 를 자로 세우실련지 숨 

용 죽이며 기다렸다. 

(2)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 충 어느 누구도 지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마도 베드 

로의 아툴인 듯한 한 어린아이흘 활러 세우셨다(17:25: 막 9:33). 

(3) 그런 후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릎 낮추는 이， 측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라고 말씀하셨다. 

(4) 더우기 충격적인 것은 톨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살이다(3 절). 

(5) 이러한 예수의 맙씀은 자기룹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척인 
자·혜엄융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참죠. 시 147:6;149:4). 

5. 힘 예수께셔 발쏠하신 진청한 겸손의 의미는 푸엇인가? (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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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랄 모델로 제시하시연서 진정한 겸손융 껄명하셨는데 이는 매 
우 의미 심장하다. 

(2) 우리는 보몽 겸손이 란 자기 자신용 과대 명가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륨 12:3). 
(3) 그러나 진청한 겸손은 자신융 과대 평가하지 않용 뿔만 아니라 자기 자신융 지나치게 

비하(왜下)하지도 않는다. 

(4)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융 받용 때 지나찬 자기 비하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다(훌 3: 14). 
I!)} 어린아이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연올 잘 구l:I]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의 모웰이 

닐 만하다. 

6. 텔 에수 이륨으로 에련아야 하나용 영챔하는 것윤 누구훌 영챔하는 것인가? (5 철) 
f8J (1) 예수 그리스도훌 영집하는 것이다. 

(2) 여기서 ·어린아이’ 란 운자적으로 어린아이릎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의 귀철 (1-4 

철)애서 정의된 ·어린아이’ 다시 말해 어린아이처랩 자기흉 낮추는 사랍왈 가리키는 

딸이다. 

(3) 6 절에 나오는 ·나참 믿는 이 소자’ 란 표현이 이러한 견해흘 뒷받침해 준다. 
(4) 이러한 사항뜰은 스스로가 위대하거나， 현명하거나. 힘이 있어서 영첩받는 것이 아니 
라 예수의 이즙으로 온 까닭에. 즉 예수에기l 속한 자뜰이기 때문에 영접받는 것이다. 

(5) 이처럽 예수 그리스도즙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월 낮추는 자풍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 

에서 대우룹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척인 차원에서 대우월 받는다(창죠， 23:12). 

7. 힘 예수 믿는 어련아야 하나훌 생혹케 하면 어면 형벌융 발게 되는가? (6 철) 
@(ll ‘실족케 하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리초〉는 ‘넘어지다’ (16:23), ‘오해하다’ (17 

:27) 란 뜻도 있으며 ‘범죄케 하다’ (NI V, sin) 로도 번역될 수 있다. 

(2) 믿는 성도， 그중에서도 순수하고 어린 신앙용 소휴한 한 사합융 실족하게 하는 것온 
곧 예수 그리스도룹 기만홉}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운에 매우 엄한 형벌융 받게 된다. 

(3) 그 형별은 연 자 뱃룹용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투신 (批身) 하여 혹께 하는 그리이스나 
이집트의 처형 양식파 HJ .lli.되어 본절에 암시된다. 

(4) 여기서 ‘연자 뱃돌’ (행. 폴로스 오니코스)은 직역하연 ‘나귀 뱃룹’ 로셔 당나귀가 톨리 
는 큰 뱃흘융 말한다(녹 17 :2). 

(5) 하나님께서 웬하시는 성도는 이웃에게 걸립돕로 촌재하는 자룹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 
융 들어주고 이웃의 약점융 보완해 주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이다(참초.앵 4:2). 

8. (!1 철혹케 하는 차률에게 화가 었으려라는 방뺨야 나타내어 주는 하나념의 성리는 우 
엇인가? (7 철) 

(Ã)(l) 성도흘 실족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월 기만하는 볍최로 인하여 실촉케 하는 자는 
반드시 화풍 당하고 만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화룹 가져오게 한 사랍틀의 왜입융 피함 수 있게 하거나 가볍 

게 할 수는 없다(13: 13;사 10:5-12; 행 4:27.28). 
(3) 그러한 필연성윤 누가 하나님께 강요혜서 용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현상툴과 마찬가 

지로 하나님의 주권척인 섭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필연성융 몽하여 당신의 계획융 이루시며 또한 당신의 액성찰융 

완전하게 하신다(24:10- 13;고전 11:19). 
(5)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위와 갈은 하나님의 섭리륨 인청하여 형체의 잘못융 지 
혜홉게 권연하고 또한 지나친 자신의 추장과 행동융 삼가하여 모든 이룹과 더불어 평 

화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초. 용 12: 18). 
9. (!1 예수께셔는 뱅획의 유혹융 에떻재 훌리치라고 효훈하셨는가? 어， 9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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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 (1) 만얼 손이나 받이 법최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거든 때어 내버리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셨다. 
(2) 이 발혈용 범최의 유혹융 단효하게 거부하되 마치 손이나 벌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 
용융 감수하면서라도 훌리쳐야 활 것융 버휴척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3) 예수께서는 비슷한 표현법으로 간옴최옳 물리치는 쿄훈에판하여말씀하셨다(5:29.30). 
(4) 꽉별혀 본철에서는 교만한 마용으로 어련 신자헬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는 범죄흉 

하지 않도륙 준엄한 정계의 받쏟이 추어진 것이다. 

(5) 우리는 마치 청욕(情愈)융 엄격하께 용제하듯이 우리의 교만도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 
으연 안 된다. 신앙은 컬단이 따르는 남마다의 싹용이다; 

1O.tÐ 소자 충에 하나도 엽신여갱옳 발지 앓아야 할 이휴는 푸엇인가? (10 철) 
rAl (1) 예수 믿는 사람용 어린아이까지라도 그툴융 지키는 수호 천사활야 하나님파 직첩 교 

흉하면셔 수총흘고 있기 때푼이다. 

(2) 챈사룹은 구훤 얻융 성도를융 섭기도욕 보냉올 받용 영격 실존으로서(히 1:14) 교회와 
(계 1:20) 국가의(단 10: 13; 12: 1) 딴휘로도 택한 액생툴융 지켜 준다. 

(3) 어떤 학자는 본철에 언급된 ‘소자틀’외 ‘천사툴.용 사후에 하나님 앞에 용리용 받용 

그툴의 영이라고도 해석하나(Warfield) 푼액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4) 본철의 천사툴이 성도를융 수총드는 영척 실존으로 보는 것은 벼록 성도가 세상척으로 

는 벼천해도 영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웰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업충되 

어진다(요 1:12; 고천 6:3}. 
11. tÐ 소자톨용 옐시하지 말아야 합 !E 하나의 이유는 푸엇언가 ? (12.13 철) 
圓 (1) 하나님께서 지극한 판심으로 어련 소자툴융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 하나님융 목자로 비유하자면 그는 그의 양 때에 속한 하나하나의 양에게 관심용 갖고 
계시며 앓어버련 한 마리 양용 찾고 계신다; 

(3) 이 한 마리 걸 앓은 양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길융 앓지 아니한 아혼 아홉 

마리보다 도로 찾은 한 마리원 더육 기빼하신다. 

(4) 이러한 하나님의 판심과 사량은 녹 15:4-7에 더육 상세하게 묘사되어 었다. 
12. tÐ소차에 대한 하냐념의 풋응 에며한가? (14 철) 

rAl (1) 예수 믿는 소차 중 하나라도 믿음융 앓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2) 바꾸어 말하면 하나념께서는 지극히 작용 자 하나에게까지 깊용 관심용 갖고 계시며 
구훤에 이르기환 원하신다(창촉덤후 2:4;뻗후 3:9). 

(3) 그러므로 오늪날 교회가 용량주의척 기준에서 장년 교인보다 어린아이웰 정시하거나 
부자 교인보다 가난한 교인융 외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뭇에 어긋나는 법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창조， 약 2:1-7). 

13. tÐ 최훌 뱅한 형체가 었용 빼 어형제 대빼 추에야 하는가? (15-17 철) 
(Ã) (1) 이 부불은 앞에서 언급된 소차흉 실족케 하지 밭라는 교훈에 연속되는 발씀으로 4종병 

히 형제(소자)가 범죄했옳 경쭈 어떻게 해야 합 것인지홉 가르쳐 준다. 

(2) 최훌 범한 형쩨로 하여금 설촉치 않도확 융바로 교도(觸웰)하기 위해서는 다용과 칼 
이 3 단계 처리 방법율 따라야 한다; 

(3) 측 먼저 개인객으로 권고하고(참조. 헤 19:17) 안 훨 경우 2.3 명의 충인파 함께 권 
고하고(참초， 신 19:15) 그래도 안 원 경우 교회의 치리권융 통하여 권고한다; 

(4) 이러한 단계홉 거쳐 최후로 쿄회의 권고마저 툴지 않올 정쭈 바로소 율교나 파문과 
같용 권정융 행사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이처렴 바를 철차홉 거쳐 법최의 문제끊 해결합 때 형쩨가 설족하는 일용 방지하면서 



1 0- 18철 235 

동시에 쿄회의 영척 순수성융 지킬 수 있다. 

(6)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권고와 권정이 약해져 었기 때푼에 측 무조건 용혜로 사랑으로 
옆어 주려고 하다 보니 청작 다스려야 할 최와 실수는 눈덩이쳐렴 활어냐고 결국에 가 

셔 교회 전쩨가 혼란한 지정에 이르는 청우가 많다. 형제에 대한 청당한 권고와 권징 

은 그 행쩌l의 영혼용 창으로 사랑하는 처사이다. 

l. 힘 법최한 형제훌 개인척으로 권고활 혜 에헨 11.옴요로. 빼야 하는가? (15 철) 
IÃ) (1)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대연하여 형쩨월 권고할 경우 참으로 겸손한 마융으로 해야 항 

것융 전체 사실로 말씀하셨다(3.4 쩔;갈 6: 1). 

(2)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레 19:17 의 ‘너는 네 형제훌 마옴으로 마워하지 맡며 이웃융 언 

하여 최홉 당치 않도록 그홉 반드시 책션하라’ 는 말씀과 얼맥 상용한다. 

(3) 사실 개인척으로 만나셔 책망을 듣는다 하여도 그것용 순순히 받아률이는 것윤 어려훈 

일이다. 

(4) 그러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검손한 마옴으로 형제의 잘못융 권고하는 것은 더쭉 어려훈 
일이다. 

(5) 만약 이련 겸손한 권연으로 최악된 자리에 있는 형재활 바를길로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틀은 책방이나 감청섞인 질책. 또 한면으로는 무관심한 

태도활 청산하고 겸손으로 허리띠활 띠고 전해야 할 말융 분명혀 천하는 자틀이 되어 

야 한다. 

;. c!1 중언과 함빼 형쩨흘 권고한다는 것윤 푸엇용 말하는가? (16철) 
IÃ) (1) 개인적인 권고로 해결되지 않융 경우 그 다읍 단계는 두째 중인융 테리고 가서 켠고 

하는 일이다. 

(2) 이련 정진적인 방법온 신 19:15의 ‘사랍이 아무 악이든지 무룻 범한 최는 한중인으로 
만 청항 것이 아니요 두 중인의 입으로나 세 중인의 업으로 그 사건활 확청하라’ 는 교 
훈파 매우 휴사하다. 

(3) 그련데 본철에 언급된 충인륜의 역할이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충거룹 추가 

쩨시함으로써 법최지팝 회개캐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잘못되어서 교회 치리권이 

행해질 경우 재인객인 권고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웰 중언하는 것언지 분명치 않다. 

(4) 그러나 신 19:15이 형제에게 자기 찰못용 인식시키려는 노력융 언급하지 않은 채 전체 

희충이 모인 앞에서 째판융 홍한 최의 선고만융 다루고 있융올 볼 때 후차가 더 타당 

한 것으로 생각된다. 

1. c!1 빵에셔 빼고 푸는 대로 하늪에셔도 그렇게 환다는 밥향의 근본 의미는 우엇인가? 
(18 컬) 

IÃ) (1) 이 말씀은 예수쩨서 쿄회에게 복용 전파의 권한융 말기셨용용 의며한다. 

(21 ‘매고 폼다’ 는 용어는 본래 복읍 천파월 흉한 생명융 나누는 사역과 깊용 연판이 있는 
말인데 마태는 여기셔 그 말툴율 면최 (免짧) 의 뜻과 결부시혔다. 

(3) 물론 마태가 이것용 곁푸시킨 것은 예수께서 피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의 권위찰 높이 

기 위해서였지 (참조. 요 20:23; 행 16:4) 로마 카롭력의 대부격인 교황이라는 한 인울의 
우월성과 측권올 강초한 것은 아니다(참죠.16장~2이. 

(4) 그러므로 교회는 쿄회의 순수성 보호와 효과척언 복용 전화 그라고 교회 전혜의 진청 
한 성숙 빛 질서 유지원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용에 입각한 정당한 치리권융 행사해야 

한다(창초. 행 5: 1-11). 
(5) 만약 교회가 이 ‘매고 추는’ 작업융 께융리할 때 교회는 분명히 세상화할 것이며 그리 
스도께서 계획하신 바흉 용천혀 실천하지 봇하는 누룹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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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예수째셔 말쯤하선 합성 기도의 원리는 푸엇인가? (19컬) 
~ (1) 예수께서는 투 사랍이 ‘땅’ 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에 계신 아버지께 

셔 져회옳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합성 기도의 용당융 약속하셨다. 

(2) 여기에 나타난 합심 기도의 충요한 웬리는 두 사랍 사이에 었올 수 었는 ·땅’ 의 푼제 
뤘 언져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셔 ‘하늄’ 의 푼쩨용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이다. 

(3) 이는 앞철에서 연곱흰 푸는 축확의 생휘이기도 하다. 
(4) 초대 쿄회의 120푼도는 일치된 마용융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생령의 충만용 받 
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용 120이라는 수자보다 얼치된 마용의 상태라고 항 수 있다(행 

1:14;2:1-4). 
(5) 실상 형식격으로 모인 천 명의 기도보다는 마옴융 잡이 하여 손융 활잡고 기도하는 두 
명의 기도가 더육 귀충합융 기억해야 하며 이러한 원리에셔 합심 기도는 이루어져야 

한다. 

18. (!1 투셰 샤랍이 예수의 이훌A로 모얀마는 발윤 푸엇옳 의미하는가 ? (20철) 
~ (1) ·예수의 이룹으로 모인다’ 란 말은 자신융 부청하는 대신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용 

고액하는 집회활 가리킨다. 
(2) 욕볍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밭혈이시기 때푼에 (요 1:14) 신령한 집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융 중심하께 된다. 

(3) 이러한 집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집회에 참석한 자훌의 마옴용 
주장하시고 그룹의 기도에 용답하여 추신다 

19. (!1 때드로가 컬풍한 용셔의 의미는 푸엇언카? (21 쩡) 
~(l)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형재활 용셔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할 것인지월 질문하연서 7 

밴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문 자당(自問自答)하였다. 
(2) 당시 휴대인훌용 한 형쩨가 최뭘 지었용 때에 3 번까지는 용서받용 수 있으나 네번째 
는 용서발융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촉 암 1:3.6.9.11.13; 2:1. 
4.6). 

(3) 그러묘로 하나님의 용셔도 3 번에 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베드로는 따격적으로 
일곱 번까지 용셔해 출 것융 제시하연셔 예수의 청한옳 기대하였다. 

(4) 그러나 일곱이라는 수자는 완전수로서 (창조， 레 26:21) 유대인의 관념융 초훨하는 것 
이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인간척인 기준에서 나용 생각에 콸파했다. 록 이것운 어느 

청도는 형제의 살수꿇 용서해 주되 그 다음에는 정최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 

미가 내포되어 었다. 

20. 힘베드로의 자훌 차합용 률으시고 예수쩌셔는 에훨게 말쏠하셨는가? (22 철) 
fAl (l) 베드로의 화격척인 용셔 개엽의 채의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초월척인 용셔의 개념융 말 

쏠하셨다. 

(2) 록 형제가 최웰 범하였율 때 일곱 번 뽑 아니라 일혼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 

라고 말씀하셨먼 것이다; 

(3) 이것운 문자척으로 490번의 용서룹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척으로 용서 
항 것융 의미하는 말씀이다. 

(4)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는 우리한 듯한 요구환 하신 것용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러한 용서와 사항융 받았기 때문이다(참초，요일 4:10). 

(5) 그러므로 이와 갑용 용서의 개념용 신척인 차원에서 쩨시된 완전한 용셔활 의미하는데 

예수에셔는 다융에 이어지는 예화(23-35철)륨 홍혜 그 의미월 명액혀 밟혀셨다. 

21. 힘 예추께셔 합활하신 버휴의 내용용 요약빼 보라(23-35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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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 (1) 예수쩨서는 형재의 잘못융 무제한척으로 용셔해야 할 이휴훌 밝히시기 위해 얼만 달란 
트 빚진 자의 비유흘 들어 말씀하셨다. 

(2) 황어1 거l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어셔(일반 노동자가 

약 250년 통안 벌어야 하는 만큼의 훈량) 갚용 수 없는 그의 빚융 단지 황의 궁흉에 의 
해 모두 당강받았다. 

(3) 이쩨 새로운 삶용 얻윤 그는 마땅히 다른 사랍룹에게 자버웰 떼끓어야 합에도 불구하 
고 불과 일백 데나리용(일반 노동자의 100일 풍산) 의 빚융 진 친구홉 용서하지 않았다. 

(4) 이 소식융 들은 왕은 다시 일반 탈란트 빚진 자꿇 잡아률여 명원한 형벌에 처했다. 
(5) 이 벼유의 이야기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용서의 웬리 (6: 12， 14-16)와도 얼맥 상통(一服 

相通)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콤 덧입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사랍틀에 

게 용서해 줄 만한 엘이 없는가플 살펴보아야 한다 

22. 핀 ‘그 종률’ 이란 에 현 계총의 사랑툴융 말하는가 ? (23 철) 
l8l (1) ‘총룹’ 에 해당하는 행라어 〈룹로이〉는 문자척으로 ‘노예툴’ 이란 뜻이지만 본철에서는 

거대한 식민 제국에 있어서 높은 계급의 시민 노예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빚의 액수인 1 만 달란트는 천문학척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3) 한편 예수께서는 천국의 상속자틀이 얼마나 많이 죄 용서홉 받았는지훌 환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파장법을 사용하시고 었다. 

23. [Ð '1 반 발한트· 변 어느 청도의 가치 인가 ? (24 컬) 
l8l (1)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며 1만 당란트는 오늪날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 

는 어마어마한 액수야마 

(2) 이것은 예수 당시 갈릴리 도(道)의 1 년 세업이 300'달란트였고 퓨대 천국이 로마에 

바친 1 년 세금액이 800 1찰란트였음용 미푸어 월 때 (Josephus)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 
지룹 알 수 였다. 

(3)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혈마나 최악된 존재인가를(도져히 용서받용 수 없 

율 청도로) 보여 주시는 비유이다. 

24. [Ð 주인윤 I만 달란트 빚치고 갚지 못하는 자에게 어먼 죠치융 단행하였는가? (25 철) 
@(l)주인은 갚훌 능력이 없는 그 종의 톰과 처와 자식룹과 모든 소유흉 다 팔아 얼마간의 

빚을 환괄하게 했다. 

(2)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꾼 돈올 갚지 못하는 자틀이 종종 노예로 전락되기도 했 
다(참조.출 22:3; 레 25:39.47;사 50: 1).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판청에서 뭘 때 그 채 
무자의 모든 가족은 하나의 종속물 또는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3) 그러므로 주인에게 꾼 돈올 갚올 능벅이 없었던 종은 완전히 확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 

(4) 이것은 범죄로 발미암아 하나남께 대해 파산용 선고받았던 인간융 비유한 것이다. 비꽉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익지와 선올 동원하여 ·하나님의 요구활 만족시키려 하더라 

도 그것은 전혀 용가능하다 

25. [Ð 확산 지경에 야른 종야 벚융 항감받옳 수 었었댄 야휴는 푸엇인가? (26， 27정) 
밍 (1) 촬론 그 종이 주인에게 얘원하였지만 (26철) 그 애훤은 결코 지웰 농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주인의 노여훈 마읍을 조금 식히기 위해셔 간청하였던 것이다. 

(2) 그 종이 탕감받용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주인이 그흘 ‘홉쌍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3) 측 그 탕감은 전척으로 주인의 배려였으며 초간 없는 사랑(불쌓여 여김)에 기인한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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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같용 사실은 전척으로 구웬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 인간룹이 구웬받고 새 생명융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응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융 보여 중다(활초，요일 4: 10). 

26. [!I 이얘 버혜 ‘ 1 뼈 데냐리용’용 에느 청도의 가치인7}? (28 컬) 
lÃl (1) 당시 l 데나리용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홉옳) 의 단위로서 6000분의 l 탈란트에 해 

당한다. 
(2) 따라셔 l 액 데나려온용 l 만 달란트에 비해서 60 만분의 l 에 훌파하는 액수이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훌 용서하섬에 대하여 인간 상호간의 최 용셔는 얼마나 
하기 쉬훈 것인가플 나타내 주고 었다. 

(4) 우리는 컬코 용셔받융 수 없는 최환 하나님째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톱 상호간의 마 

미한 죄홉 지체하지 알고 용서해야 한다. 

(5)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셔는 비교가 되지 않는q.. 
27. 핀 엄곰이 무자배한 총융 영원한 형벌에 쳐한 샤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려는 푸엇인 

가? (34 ， 35 철) 
lÃl (1) 임금이 처옴에 그렇게 판대하게 용서하고 후에 또 그렇거l 엄격하게 벌융 주었던 행동 

은 하나님의 속성용 벼퓨척으로 나타내 주고 었다. 

(2) 록 하나남쩨셔 그처럽 무자비한 자룹융 받아활얼 수 없는 것은 하나념 당신이 동청과 

자비가 넙치시는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융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버덮 쩨험한 자룹이라면 마땅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촬썽히 여기 

며 서로 용서하기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셔 용서하셨듯이 해야 한다(앵 4:32). 그 

렇치 않는다면 철국 하나님의 심판융 피할 수 없게 훨 것이다(참촉 약2:13). 

28. [!I 빚진 자가 다시픔 감육에 갇힌 사질에셔 얻융 수 있는 쿄훈용 무엇인가? (34 캘) 
(Ã] (1) 쳐융에는 왕이 그홉 감욕에서 구웬하여 내었으나 나중에는 종이 제 스스로 자신용 갑육 

에 넣어 버렸다. 

(2) 그 총은 웬리 웬칙융 내세워 자기 친구룹 육에 가두어 버렸다. 

(3) 그러자 황은 ‘네가 그렇게 원리 헨칙대로 찰기웰 훤하는가?’라고 묻고 ‘그렇다연 나 

도 너플 왼리 훤칙대로 하겠다’ 라는 말용 하며 그의 빚의 대가로 감욕쌀이블 시켰던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용 오늘날 원려 현칙융 내세우며 각박하게 남용 용셔하지 뭇하는 많온 사 

랍툴에게 심각한 경종융 옳려 준다. 

(5) 우리 모든 인휴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모두 지욕에 떨어져 영원한 죽옵과 멸망융 당해 

야 한다(참조， 창2:17). 

(6) 그러나 자바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웰 홍하여 우리광 용셔하시고 영훤한 생 

명융 허락하셨다; 

(7) 그러므로 우리를도 마땅히 서로광 용서하며 자비와 긍훌용 시행해야 한다. 

29. [!I 예수빼셔는 형제에게 진갱한 용셔훌 행하지 않는 자률에거l 에며한 청고의 발쏠융 
추셨는가? (35 철) 

lÃl (1) 예수께서는 ‘너회가 각각 중심 (中心)으로 형제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 
회에게 이와 갈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것온 형쩨활의 모든 홉의활 용납하라는 버용리척인 권고가 아니라 형제활애 대해 언 

썩하고 냉청하지 말라는 척극척인 권고이다. 

(3) 여기셔 예수께서는 그 삶에서 형쩨에 대한 용서라든지 자비 둥이 발견되지 않는 파렴 

치한 자활용 결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위로용 얻올 수 없다는 사실융 강조하셨다 

(4) 사실 우리는 업과 건성으로는 형제륜의 허물융 엎어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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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흉해서는 용서되지 않은 부분틀이 많이 나타난다. 용서는 위션 

척이거나 곁만의 화해가 아니라 용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의 메시지여야 한다. 비록 

우리는 겉으로는 포악한 보복융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상대방용 헐묻고 극한 

분융 풍고 있을 때가 있다. 이것은 용서의 진정한 의마활 상실한 상태이다(참조， 5:22). 

(5) 우리는 속과 걸이 통일하게 용서하는 참된 용서자픔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 
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며 그분으로부터의 용서와 위로륜 덧입용 수 있는 황로가 된다 

(창초， 6:12). 
(6)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융 하고 있다. ‘공흉용 앵하지 아니하는 자에재는 

긍훌 없는 성환이 었으리라 긍훌은 심판을 이기고 자황하느니라’ (약 2:13). 

-
擬

-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칭호 

청 효 
생 경 

마태홉융 마가꽉용 누가확융 요한확용 

주 21철 :7:21 1:3:12:37 5:8:6:46 4:49: 13:36 
그리스도 1:16;16:16 8:29: 15:32 2:11:9:20 1:20:11:27 
구 추 1 :47 :2: 11 4:42 
엄마누헬 1:23 
톡생자 1: 14:3: 16 
메시야 1:41:4:25 

하나님의 아환 14:33;16:16 1:1 :5:7 1:35;22:70 1:34;11:27 
다윗의 차손 9:27;22:42 1:27 

셔‘- 생 8:19;17:24 5:35: 10: 17 3: 12:21:7 3:2;13:13 
휴대인의 황 2:2;27:11 15:26, 32 23:3.31 12: 13; 19: 19 
션져자 14:5;21: 11 24: 19 4:19;7:40 
인 자 8:20;18:11 8:31;14:41 6:22;22:48 9:35:13:31 
션한 폭자 10:11 

킬 14:6 
진리 14:6 
생명 14:6 
발촬 1:1 
참빛 1:9:8:12 
부활 11:22 
양의 훌 10:7 
포도나무 15:1, 5 

하나님의 어린양 1:29 



제 19 창 천국 시민의 윤리 

당확구톨 1.3 유대 지겉으로 가시다 /3.9 이흔어| 관한 교톨 /10.13 독신에 관힌 교훈 /13.15 어린아이 
혐합 축복하시다 /16. ZZ 부지 청년의 빔몸 /33.30 소유에 판웬 교흘 

I 빼수께서 이 말씀융 마치시고 갈렬리에서 떠 
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 를 우리가 쫓거늪 예수께서 거기서 저회 병 

용 고치시더라 
3 바리째인관이 예수째 나아와 그촬 시협하여 
가로되 사합이 아무 연고홉 용롱하고 그 아내 
관 내어 어라는 것이 옳으나이까 
4예수께서 대당하여 가라사대 사랑융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광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짚 이러므로 사랍이그우모융 떠 

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좁이 한 톰이 걷l지니 
라 하신 것용 얽지 못하였느냐 
6 여러한쪽 이제 훌이 아니요 한 용이니 그러 
므로 하나님이 확지어 주신 것융 사랍이 나누 
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오되 그러하면 어쩌하여 모쩌는 이혼 중 
서룹 주어서 내어 배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용외 환 
악합윌 인하여 아내 내어 배댐용 허락하였거니 
와 온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회에게 말하노나 누구든지 용앵한 연 
고 외에 아내픔 내어 버리고 다릎 데 장가 드 
는 자는 간융합이니라 
10 쩌자룹이 가로되 만힐 사람이 아내에게 이 
갇이 할진대 장가 툴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합마다 이 말융 받지 
못하고 요칙 타고난 자라야 항지니라 
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압이 만 
든 고자도 있고 천국용 휘하여 스스로 된 고자 
도 었도다 이 암폴 받융 만환 자는 받용지어다 ’3 때에 사한잘이 예수외 안수하고 기도하심 
-옹 바라고 이련아이둡융 데리고 요Ilij 제자잠 

이 꾸짖거늪 

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렌 아이찰용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융 급하지 만라 천국이 이련 자의 
것이니라 하사고 

15 져회 위에 안수하사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6 어떤 사항이 주께 와셔 가로되 선생닝이여 
내가 무슨 션한 일용 하여야 영생용 얻으괴이짜 

17 예수쩌셔 가라사대 어찌하여 션한 일융 내 
게 용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환이사니라 너l가 
생명에 함어가려연 계명활융 지키라 ’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째서 가 
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업-하지 앞라， 도척철 
하지 딴라， 거짓 종거하쳐 말라， 
19 네 쭈모용 공경하라， 네 이훗용 네 폼과 찰 
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갱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용 내가 지키 
었샤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록하니이짜 

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용전하고자 할진 
대 가셔 네 소휴용 월아 가난한 자활용주라그 
려하면 하늪에서 보화가 네께 었으리라 그리고 

i 와셔 나융 쫓으.라 하시나 
22 그 청년이 찌용이 많으므로 이 말씀융 틀 
고 근성하여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담에께 이르시되 내가 진싣 
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품어가기 
가 어려우나라 

낀 다시 너회에게 앞하노니 약대가 바능귀로 

당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뜰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 재자룹이 흩고 심히 놓라 가로되 그련록 누 
가 구씬용 얻융 수 었으려이까 
26 예수쩨서 져희광 보시며 가라사때 사캄으 
로셔는 합 수 없으~I 하나닝으로서는 다 항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랍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 
리가 모든 것용 배라고 주굉 쫓았샤오니 그런 
쪽 우리가 무엇융 얻으리이까 

28 예수째셔 가라사대 내가 진싱로 너회에찌 
이르노니 세상이 찌용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 
팡의 보좌에 앉융 때에나꿇 쫓는 너희도 업두 

보화에 앉아 이스라헨 옐 두 지화당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홉용 위하여 짐이나 형채냐 자매 
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장 배련 자마다 여러 
배읍 받고 ~ 영생용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언저펀 자로셔 나풍되고 니풍된 자 
로서 언저 훨 자가 많으니라 

1.(!J 본강의 내용율 중심으로 천국 시먼의 윤라쯤 첼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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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장에는 예수께서 갈렬리 지방융 떠나 요단 통편의 유대 지경인 베레아 지방으로 가 

셔서 가르치신 교훈룹이 기확되어 었다. 

(2) 예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용 받으시고 결혼파 이혼 그리고 톡신 생활에 판한 
용바른 규범윷 말홈해 주셨다. 

(3)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윷 받으셨는데 그때 주께서는 채용에 집확 

하는 마읍용 버려야만 천국 시민이 됩 수 있음융 말쏟하셨다. 

(4) 이러한 본장의 내용온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용게 쌀 수 있도록 성경척 
율리판용 가르쳐 주고 있다. 

(5) 특 성도는 결혼올 정욕의 수단으로 삼지 알고 성겸한 결혼 판계훌 유지하여야 하며 Ef. 

한 재율융 정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쯤 가장 귀히 여김으로써 채물융 융바 

로 관리해야 할 의무용 지니고 있는 것이다. 

(6)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이 세상에서조차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팡에 찬 생활올 
향유할 수 었게 된다. 

2. 민 본서 가운데서 본장의 묻액척 헤치훌 말하라. 
~ (1) 본장은 예수의 공생얘가 바야효로 알기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환접 (turning 

point) 으로 나타난다. 
(2) 륙 그 동안 주로 갈헐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이체 본장에 이르러 유대로 옮겨 가 

신 후 계확 유대 지방애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최후광 맞이하시게 되었 

던 것이다. 

(3) 륙별히 본장에서부터 26:5 까지는 이야기 구성상 한 묶음으로 활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앞부분에 비해 몇 가지 상황의 변화가 션명하게 나타난다. 

(4) 그중 대표척 인 것은 예수와 유대 지도자블의 관계 가 도저히 화혜되어질 수 없훌 청도 
로 악화되어 예수께서 극심한 배척올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이다. 

(5) 이처럽 예수께서 배척올 받으심과 동시에 이 부분에서는 종맙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구속샤의 장엄한 종국(終局)용 여1고해 준다. 

(6) 이러한 문액에 비추어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질문의 의도룹 
이해해야 한다. 

3. c!l ‘요단 캉 건너 휴대 지정’야한 어느 곳용 카라키는가? (1 챔) 
IÃ) (1) 여기서 ·휴대 지경’ (헬， 타 호리아 테스 유다이아스)이란 말용 ‘유대 꽁치 영역’(NIV. 

the region of Judca) 이란 뜻으로 유대 지방윷 용치하고 있댄 당시 분용왕인 혜롯 안 
티파스의 영지임융 암시하고 있다. 

(2) 이곳은 요단 동연의 베레아 지방올 가리키는 것으로 갈혈리에서 휴대로 가는 풍앵로와 

감은 지역이었다. 

(3) 당시 갈힐리 사랍즙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였으므로 칙행 경로인 사마리아융 지나가지 
않고 요단 강올 건너 베레아로 우회하여 휴대 지방으로 가는 길융 사용했다(참초. 요 

4:9). 
(4) 예수께서는 전장(체I행)까지 갈렐리에셔 사역하신 후 이쩨 본장에서부터 유대 지방으로 

옳져 사역하시기 시작하선다. 

(5) 욕별허 본장과 20장용 유대로 가는 도중 베레뼈l서 사역하신 기사옳 다루고 있다. 

4. c!l 컬혼파 이혼에 판한 기샤에 륙별히 주폭빼야 할 째 가지 이휴는 무엇언가?(3-12철) 
IÃ) (1) 이 주째는 교회와 사회 어디에서든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목회척 판심샤이기 

때문이다. 

(2) 이 기사 중에는 몇 가지 극도로 어려운 단어와 문구(참조. 9쩔)가 있어 융바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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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휠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이 기사는 명행 귀철언 막 10:2-12파의 연관생융 황혜 그 중요한 의미가 더쭉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5. c!l 바리찌언률이 예수훌 시험했다는 것응 푸엇융 의미하는가? (3 철) 
(Ã) (1) 본서에셔 바리새인활용 대부불 어떻재 해서든지 예수흡 시협하고 배척하려는 부류의 

사랍틀로 동장하고 있다(3철;12:2， 14， 24， 38;15:1; 16:1;22:15, 34 , 35). 
(2) 본철에 나타난 바리찌인톨도 예수로 하여금 곤경에 봐뜨릴 기회웰 찾다가 이혼 문쩨훌 
질문함으로써 예수꿇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3) 이처령 그활응 악한 의도로 첼문했으나 오히려 예수쩌셔는 결혼파 이혼에 판한 완천한 
교훈융 합씀하심으로 당시 혼활리고 있던 결혼 훌리환 바로잡아 놓으셨다. 

(4) 오늘날 생도뜰도 악환 자틀의 시험융 용하여 오히려 세장에 진려왔 드러내고 빛융 발 

합 수 있다(참조， 앵 5:11-13). 
6. c!l 이혼 문제에 대한 휴대인의 천흉척 사고 방식윤 에때한가? (3 청) 

(Ã)(l) 유대교의 주휴룹 이루고 었는 샤상온 청확혀 두 학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흑혀 이혼 문 
제에 판한 견해는 이 두 학확가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었었다. 

(2) 그 두 학파인 힐렐 (HilIel) 학파와 삼마이 (Shammai) 학파는 기본척으로 이혼융 인청하 

면서도 이혼의 사휴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판 크게 보인다. 

(3) 그 의견 차이는 신 24:1 의 ‘수치되는 얼’ (히， 에르와트 다바르)이라는 귀철에서 ‘수 

치’라는 단어의 의미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나타냈다. 

(4) 엄격한 입장융 취하는 삼마이 학파는 ‘수치’라는 단어웰 엄청난 수치， 뜩 간옴으로혜 
석하여 이혼의 조건용 깐옴만으로 제한하였다. 

(5) 한편 자휴주의적인 힐웰 학파는 ‘수치’ 의 의미룹 확대 해석하여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 

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룹 틀어 융식융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것도 이혼 

의 조건으로 생각했다. 

(6) 혈웰의 추종자 아키바(R. Akiba) 같은 이는 남자가 자기 부인보다 아륨마운 여인에게 
눈올 툴리는 경우도 여자에게 이혼의 사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7. c!l 바리새인률야 01혼 문제로 예수용 시혐합 빼 어떤 컬과률 의도하였는가? (3 철) 
(Ã) (1) 당시 션지자 째혜 요한은 혜옷이 동생의 아내인 혜로디아훨 부당하게 이혼시킨 후 자 

기 아내로 취한 행뀌판 책망하다 혜롯에게 미용 받고 사형당한 사건이 있었다(14: 1-2). 
(2) 따라서 바리새안흉온 예수께서 세혜 요한과 칼이 이혼용 반대하는 방언올 하도확 유도 
하여 그 사건에 휩쓸려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기륨 바라고 있었 

던 것이다. • 
(3) 또한 만일 예수께서 이혼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모세의 융법(신 24:1 ， 2)융무 

시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려고 의도하였다. 

(4) 그러나 이런 악한 의도는 결국 판철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만융 높이는 

결과활 초래했다. 

8. c!l 야혼 운쩨에 판한 예수의 대당용 어며하였는가? (4-6철) 
IÃ) (1)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의 신적 존엄생융 강초하신 후 인간척 동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혼이 불가(不可)함올 분명히 밝히셨다. 

(2) 그는 먼저 창 1:27융 인용하여 창조차 하나님께서 인간용 창조하섭 때 ‘저희잖 남자와 
여자로’ (4철) 만드신 사실융 상기시키셨다. 측 각각 다름 생(性)파 흑철용 가진 두개 

체흘 만드시고 그룹의 만남융 용해 조화풍 이루게 만드셨던 것이다. 이는 일부 다쳐제 

나 이혼의 가능성융 모두 배쩨한 1:1의 만남용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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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해서 그는 ‘부모를 떠냥’ 에 대해서 역셜하셨다. 록 상대방융 책입질 수 있는 완숙 
한 인격이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컬청권 동 생황 천반에 걸쳐 부모에재 의지하는 태 
도훌 청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4) 그리고 이어서 창 2:24용 인용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써 한 몹용 이루어 결 

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올 말씀하셨다、 

(5) 다시 맏하면 부부의 연합용 단순혀 육체척인 결합용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의 컬 
합용 의미한다. 그러기에 부부된 자줍온 무엇보다 상대방의 인격융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 뽕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혈려진 마융이 있어야 한다. 

(6)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재 물이 아니라 한 몽이며 더우기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싹치워 주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결혼윷 내려셨다. 

(7) 그러므로 결혼융 업게 생각하듯이 이혼도 너무 협게 생각하는 현대인룹의 가치판은 크 

게 잘못된 것이다. 결혼이란 인류를 향한 하나닙의 아릅다운 계획이 당겨 있는 하나님 

쩨서 마련하신 제도이다. 

(8) 이처럽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현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얼진대 컬혼용 파괴하는 이혼 

은 원칙적으로 지극히 부당한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하다. 

9. 힘 바리찌 언툴윤 채 차 푸엇율 켈푼하였는가 ? (7 챔) 
[Ã) (1) 이혼의 합가능성에 대한 예수의 대당용 돋고 바라새인틀은 모세가 이혼윷 허락한 신 

24:1-4 의 말씀올 듬어 예수께 재차 질문융 하였다. 

(2) 그들은 모세의 말에서 최고의 권위첼 찾으려 하연서 예수의 말씀에 반발하고 나셨던 

것이다. 

(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틀이 내세운 모세률 언급하며 그의 말융 청확히 해석하심으로써 

그틀의 입융 완벽하게 봉쇄하셨다. 

(4)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챔과 일백 상풍하여 완천한 몽일성용 지니고 있용 
올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5:17;녹 16:31). 

10. (tl 예수쩌셔는 모세의 발이 지니는 창뭇용 어떻게 밝혀 주셨는가 ? (8 캘) 
(8) (1)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움이 완악함용 인하여 아내 내어 버렴올 허락한 것이지 본래 하 

나님의 뜻은 이혼용 허락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온 이혼에 대해 모세가 허락한 것이 창조의 명령융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깐 마옴의 완악합올 반영한 것임올 의 11)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모세는 어떠환 경우에도 결코 이혼올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 

우 이혼하는 것용 허락하였용 따롬이다. 

(4) 이에 대하여 칼밴 (Calvin)은 ‘엄격히 말하자면 이혼에 대한 모세의 용법온 허락이라기 

보다는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5) 여기에서 우리는 신구약 생경이 다갈이 얼단 원척척으로 이혼융 금지하고 었용융 주목 
해야한다. 

(6) 그러므로 기독교인플은 어떤 이유륜 웰문하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확용 떠나는성급함 
이 없어야 한다. 이혼올 생각하는 이가 었다면 그 상대방의 결정과 자신의 활건전한 욕 

망융 생각하기 보다는 결혼하게 하신 하나남용 생각하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다. 

11.11 포세 항시 야혼의 샤휴로 받아률여졌먼 ·수처’는 에며한 것야었는가? (7， 8 갱) 

1Ã)(1) 7，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혼에 판한 모찌의 융볍용 신 24:1-4융 가리킨다. 

(2) 짝히 신 24:1 에는 이혼의 사유로 ‘수치되는 일’ 이 거론된다. 
(3)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은 간융파 동일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간용에 대한 일반 

척인 형벌용 죽용이었지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신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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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수치되는 일’ 이 아내의 간용에 대한 의심파 동일시휩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내의 간용한 사생흉 밝히는 철차에는 아내가 간용했융 정우에 저주활 내리께 하는 

쓴 활의 의식 이 있었기 때문이다(민 5:5-31}. 
(5) 야마도 모세가 허락항 수밖에 없었던 이혼 사유인‘ .수치되는 일’옴 모총(某짧)의 충 
격척인 최악임에 홉렴없q.. 

(6) 따라셔 그것온 추캅하고 부도먹한 행위로서 간통에 쩨한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간홍 

융 포함하는 행위， 록 여성간의 동성얘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생육융 채우는 변태 성 

욕 행위 퉁융 가리킨다는 추혹이 가장 타당생이 었다. 

12.(!1 예수께셔 말씀하신 야혼의 규혜는 어때한가? (9 철) 
(Ã) (1) 예수께서는 융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용 꼴 간용획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셨다. 

(2) 그렇다고 이 말씀이 융행한 연고가 었용 때 이혼하라는 척극척 명령옳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말씀용 융행한 사혜가 있융 경우라도 먼저 용서하는 업장융 취하면셔 품쩨 해결융 
위해 노력하다가 부득이한 정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이 허락된다는 것융 뜻한다(참 

초， 1:18， 19;호 1 :2;3:1). 
(4) 현대 사회는 성 문란의 시대로 합리훌 만륨 생 도댁이 타락하고 있어 미국 감온 나라 

는 결혼한 1.8쌓 충 l썽이 이혼하는 높온 이혼율용 보이고 있다. 

(5) 한국에도 이러한 자휴주의책 사고 방식이 흉러틀어와 이혼의 사휴가 갱당하지 않은 가 
운데 법척 수속으로만 이혼하는 경향이 늄어가는데 이는 명액한 뱀최 행위이다. 

(6) 이처럼 어지러훈 세태(世願)에서 성도훌용 이혼에 대한 성경척 가르챔율 따라야 하며 
그에 앞셔 하나님의 인도하싱융 따라 컬혼용 해야 할 것이다. 

13. (!1 쩨자틀의 반웅 가운데서 얻융 수 있는 교훈윤 우엇언7.? (10철) 
(Ã)(l) 제자활용 예수의 맏씀용 틀고 이혼의 규혜가 엄격함에 대하여 컬혼하여 그러한 짐에 

엄매이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꼈다고 말했다. 

(2) 즉 예수째세 이혼용 거의 철대척으로 활가능한 것임이라고 하신 맙씀에 대해 쩨자툴응 

결혼이 무거운 점이 된다는 사실용 째달았댄 것이다. 

(3) 바율도 경혼하는 사랍룹에게 하는 권고에서 그률의 육신에 고난이 었융 것이라고 지척 

혔다(고천 7:28). 
(4) 결국 컬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쌀 각오훌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톡신으로 쌀 각오활 한 자만이 결혼의 어려운 짐 가훈데셔도 이혼융 하지 않 
고 순결융 지킬 수 었기 때문이다. 

14. (!1 예수께셔 방향하신 톡신의 의미는 무엇언가? (11 ， 12 철) 
(Ã) (1) 예수께셔는 체자률의 반용용 공갱책으로 받아률이시면셔 톡신으로 살아가는 사랍융 세 

가지로 훈휴하여 밭쯤하셨다. 

(2) 첫째 어마의 태로부터 된 고자(鼓子) 란 션천척인 생 훌구자(性不具者)활 의마하고 률 
째 사랍이 만든 고자란 수숨융 받고 남성의 능력융 상설한 자젤 가리킨다(창죠. 행 8: 
26-39). 

(3) 째째로는 천국융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인데 이는 신앙척언 컬단에 의하여 생욕용 컬 

쩨하며 톡신으로 사는 생도용 의미한다. 

(4) 여기셔 ‘고자’ 란 발(헬. 유누로이)은 웬어척으로 보면 ‘첨실융 맙용 자’ 란 똥으로 고 
대 풍양에셔 왕의 챔실 경에셔 시중틀댄 내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5) 결롤척으로 예수께셔는 톡신에 판한 말쯤용 용하여 후에 자기환 따랬던 사도 바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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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고전 7:7-9) ‘천국용 휘하여’ ( .천국융 얻기 위하여’ 가 아니라)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 때품에’ 독신 생환용 하도륙 기꺼이 권장하셨던 것이다. 

15. 힌 어 현 샤랍이 톱신￡로 상 수 었는가 ? (11, 12 챔) 
lÃl (1) 예수께서는 독신용 권장하면서 ‘오직 타고 난 자만이’ 그 권고환 받아품업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씀은 결국 결혼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 
듯이 독신 역시 하나념께서 부르신 소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올 의미한다. 

(3) 그러므로 독신이 결코 본철적으로 결혼 생활보다 더 거쭉한 것이라고 행 수는 없다(덤 

전 4:1-3; 혀 13:4). 
(4) 스스로 톡신주의에 봐져 살아가려는 사랍틀은 욕정에 훌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한 바융의 결론(고전 7:9)용 상기해야 한 것이다. 

16. [!1제자툴윤 누구훌 푸짖었는가? (13 청) 
rAl (1) 쩨자률이 꾸짖윤 대상용 어린아이플이 아니라 ·어련아이플융 데리고 용 자툴’ (NIV, 

those who b l"ought them) 을 가려 킨다. 
(2) 예수 당시의 사랍듬은 종종 어린이짤용 랍\1)둡과 장로들에재 데리고 가서 안수라는 판 

혀l척인 방법율 흉하여 그률이 축북받게끔 했다(창48:14; 민 27:18; 행 6:6;13:3). 
(3) 이때 제자툴은 어린아이플로 인해 예루쌀댐으로 가는 여행이 지체펼 것융 생각하고 
화륨 냈먼 것 같다. 

17. 힘 예수께셔는 꾸짖는 재자률훌 향하여 에떻쩨 밭활하셨는가? (14 철) 
IÄ) (1) 그는 ‘어린아이률융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융 곰하지 말라 천국이 이련 자의 것이니 

라’고 말쏟하셨다. 

(2) 이렇께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어련아이틀의 것이기 때풀이 아나라 어린아이률과 

같은자틀의 것.족 이린아이와 갇용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융 가진 자룹의 것이기 때문 

이다. 

(3) 따라서 예수는 어린아이틀이 겸손과 믿음의 차원에서 제시항 만한 좋온 본보기였으므 
로 그톨옳 받아틀이셨던 것이다(참조.용 22:29) . 

18. [!1 예수께셔 안수하신 행동야 갖는 의미는 우엇인카? (15 철) 
fA) (1)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훌 하신 것온 그때 거기에서 아이 

틀에게 주어진 실제척인 축복융 가리키며 그툴과 함께 하신다는 상정척언 앵풍이었다. 

(2) 이 안수로부터 어린아이룹에 대한 유아 세혜 의식이 유래되었다. 
(3) 이쳐럽 벼확 나이는 어리고 지적인 발달이 미진한 상태인 어린아이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셔는 그룰의 인격융 인정하시며 그틀이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융 기뼈하신다. 

(4) 이런 정에서 오늘날 각 교회애서 휴년 주일 학쿄에 대한 관심용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19. 힌 후자 청년에 활한 i명행 귀철훌 배.:ii!. 총합혜 y..라 (16-22 철) . 
lÃl (1) 우자 청년에 판한 기사는 본서 외에 악 10:17-31과 녹 18:18-30에도 기록되어 었다. 

(2) 먼저 본서끓 기록한 마태는 중심 인용용 처융에는 ·어떤 사람’ 으로 소개하다가 나중에 

는 그 인훌이 ‘청년’ (20철) 이었다고 밝혔다. 
(3) 한편 마가는 그의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가 예수훌 처융 만나던 상황 
융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막 10:17). 

(4) 이흘태연 마가는 ·한 사랍이 예수에게 달려 와서 꿇어앓았댄 때’ 는 다펌아닌 ‘예수 

째셔 길에 나가실새’ 였다고 상세하게 껄명하고 있다. 

(5) 그런가 하면 누가는 청년의 칙업융 ‘판원’ (녹 18:18)으로 밟히면서 그의 사회척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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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보여 준다. 

(6) 컬국 이 부자 청년 판원용 오늘날 재용과 젊옴과 명예용 얻고도 영생융 얻지 뭇한 훌 
신 째대의 사랍틀융 상징하는 인용인 것이다. 

20. [!1 푸자 챙년의 철푼윤 푸엇언가 ? (16청) 
~(1) 그는 예수께 나와서 ‘션생념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융 하여야 영쟁융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다. 

(2) 이러한 갱년의 질훈 가훌데에는 그가 믿용에 의한 구웰의 도용 채닫지 못하고 당시 바 
리째인흘쳐럽 행위에 의해 구원융 받는 품로 잘못 알고 있었융이 나타난다. 

(3) 청년온 영생융 진지한 업심으로 추구하고는 었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용 인 
간이 찾아가는 구원으로 찰못 알고 있었다는 데에 치명척인 영척 컬합융 가지고었었다. 

(4) 결국 그가 설째하고 맙았댄 것은(22철) 단순혀 채용융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 

라 그가 쳐용에 가지고 있던 행위척 구웬롤융 버리지 옷했기 때문이다. 

(5) 17철 이하 계속되는 대화광 용해 예수께셔 단순히 계명 훈수에 판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실상온 청년의 찰못된 구원판융 지척하시면셔 그의 회섬융 혹구하시는 것이다. 

21. [!1 예수의 쳐용 대당은 무슨 의미용 지나는가 ? (17 철) 
~ (1) ‘어찍하여 션한 일용 내게 물느냐 션한 이는 오직 한 폼이시니라’ 하신 대당은 청년의 

잘뭇된 구원판융 예려하게 지척하는 합씀이다. 

(2) 지금 청년이 구현용 얻기 위하여 찾아야 합 것은 ‘그가 앵항 션한 얼’ 이 아니라 ‘그가 
믿융 선한 하나님’ 인 것이다 

(3) 또한 아직 청년이 예수황 도댁척 스송으로만 생각하고 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융 

하나념으로 밝히시면서 청년의 회심융 촉구하사고 었다. 

(4) ‘네가 생명에 툴어가려연 계명융 지키라’ 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위로써 
청년에게 영생의 킬용 션포하신 말쏟아다. 

(5) 측별히 이 말씀은 계명융 지킴으로 생명에 틀어간다는 못이 아니라 생명에 틀어칼 자. 
족 구원받은 자는 계명옳 지키는 쟁환융 하게 된다는 못이다. 

(6) 사실 하나님융 사항하노라고 말율 하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무판하게 지내는 자흘 

이 많다. 하나님융 창으로 사량하는 자의 두드러진 욕징용 그분의 발씀에 자신융 순총 

시키는 것이다(참조. 요 14:21). 
22. [!1 예수께셔 말쯤하신 찌명윤 에때한 갯률인가? (18， 19철) 

(Ã) (1) 예수께서는 훌20장에 있는 심계명 중에서 쩨 6， 7.8.9 계명 그리고 쩨 5 계명융 말쏟 

하셨다. 
(2) 그는 여기셔 ‘탐내지 맙라’ 는 제 10계명온 생략하고 대신에 ‘네 이훗융 네 몸과 칼이 
사량하라’ (레 19:18) 는 맙씀용 청가하고 있다. 

(3) 이처렴 예수께서 10계명파 함쩨 이훗 사랑이라는 새 계명(요 13:34)융 말씀하신 것용 

청년이 가지고 었던 외객 션앵에 대한 자만용 지척하시기 위합이었다. 

(4) 그러나 청년용 자신의 자만용 깨닫지 못하고 다시 행위에 초청융 맞추어 안타까훌 대 

맙융 하고 있다(20철) . 
(5) 오늘도 주째서는 구약의 모든 융법과 계명융 통해서 또 신약의 새 계명융 통해서 현대 
인의 자만싱융 허용어뜨리시고 무엇이 용바콩 삶인가용 가르치사고 계신다. 

23. α 챙년의 대합에셔는 그의 에며한 샘갱이 냐타나고 었는가? (20컬) 
~ (1) 청년용 ‘이 모든 것융 내가 지키었샤오니’ 라고 대답함으로써 융법과 계명에 대한 진청 

한 이혜의 결여와 영척 자만에 빡져 있는 자신의 상태웰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이 세상에셔 융법 천부월 지켰노라고 발합 이는 이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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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러한 대당이 아니라 주께서 발씀하신 융법과 계명 

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4) 이어서 청년은 자신의 외척 션행융 파시하려는 듯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라고 

말하였지만 그에게 치명척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훤융 

얻는다는 믿읍에 대한 지식이다 (26컬;웹 2:8). 

(5) 이처럼 세상에는 학문척 지식파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놓용 수춘에 오흔 차룹이 많지 
만 그틀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바륜 지식과 바륜 믿읍융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용 소유하는 얼온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다(참조，고천 2: 12). 
24. 힘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챙년에게 푸엇융 지책하여 발황하셨는가? (21 컬) 

(8)(1) 여전히 예수의 말씀에 대한 진의(따愈)첼 파악하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블 오해한 채 
엉뚱한 대답만 연발하는 청년용 향하여 예수는 그의 구체척언 문쩨잖 지척하여 말씀하 

셨다. 

(2) 사실 청년은 많은 재물용 소휴한 부자였는데 계명융 지킨다는 소극척 선행용 하기에 
급급했지 자기의 째물로 가난한 자캅 구체하는 척극적 션앵은 생각조차 못 해보았던 

것이다. 

(3) 말하자연 그는 하나님융 섭긴다고 하연서도 자기의 재월에 집확하여 재훌과 하나님용 
합께 섭기려는 어려석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참죠.6:24). 

(4) 모릅지기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소유원 부인하고 십자가 

환 진 후 예수환 따라가야 한다(16:24). 

~5. 힘 ‘냐용 쫓으라’ 하신 예수의 발쏠이 갖는 중심척 의nJ는 푸엇언가? (21 철) 
(Ä) (1)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영생올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절대척이고 철저한 제자 

직 (discipleship) ’ 을 의 미 한다. 
(2) 이 제자직은 자신융 철저히 부인하고 포기하는 가운데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16:24). 

(3) 또한 예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이 제자직올 똥해서만 융법에 대한 참된 순종 

이 이루어질 것융 밝혀 훈다(요 13:34 ， 35;14:15). 
(4)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용용 가지고 예수훌 따르는 순종과 충성이야말로 

구핸받은 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척인 조건이다. 

:6. [Ð 예수의 말쯤으로 도천받용 갱년운 어헌 반용융 보였는가? (22 쩔) 
뻐(1) 청년은 자기의 문제찰 꿰뚫어 보시는 예리한 그리스도의 밥씀에 심각한 도전융 받았으 

나 결국 예수홉 쫓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다. 

(2) 본문용 청년이 근심하면서 되돌아깐 이유가 ‘채용이 많으므로’ 라고 밝혀 준다. 

(3) 아마 이 청년에게 재풀이 ‘죠금만’ 있었더라면 재훌에 대한 집착심훌 버리고 예수월 따 
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섰올지도 모룡다. 

(4)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으므로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5) 채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칩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융무가 되기도 
한다(덤전 6:9, 10). 

(6) 성 프란시스는 이 말씀에 도전용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소유로 가난환 자웰 구 

제한 후 예수의 제자로서 이탈리아의 연모룹 변화시켰다. 

7. [Ð 환자는 천국에 률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용 생명혜 보라 (23 철). 
(Ã) (1) 이 알씀은 가난한 자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둡어갈 수 있고 부자라면 어느 누구도 천국 

에 틀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2) 만일 그런 의미라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생은 발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천국에 팝어가지 못했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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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 대부분의 휴대인좁용 부자가 영생환 얻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4) 그 이유는 그활의 재물로 천국에 플어갈 수 었는 방법융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 

히려 그률의 재활옹 그룹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셨융올 중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본푼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소휴가 많은 부자보다 하나님용 위해 재몹융 포기 

하지 못하는 마융의 부總 지적하면서 구원의 뽑가농성용 밝히고 었는 것이다. 

28. c!1 약대가 바늘귀로 률에깐다는 것윤 푸엇융 의마하는 발언가? (24 철) 
fAl(1) 이는 철저한 활가농성용 의미하는 말로 부자가 천국에 틀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용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 바뺑폼 탈무드에도 본철과 비슷한 내용의 격언이 있는데 거기에는 닥타(약대) 대신 코 

끼리가 둥장한다. 그 이휴는 바벨론에는 코끼리가 매우 혼했기 때문이다. 

(3) 어떤 이들은 ‘바늘귀’ 룹 꿰매는 바늘의 귀로 생각하지 않고 짐 실온 낙타가 간신히 쑤 
시고 들어갈 수 있는 유대식 가옥의 작은 푼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유의 의미용 약화시 

키는데 이는 찰못된 해석법이다. 

(4) 위와 같은 추홉은 아마도 제렐(Jerome) 의 우화주의척 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다. 

29. c!l 예수께셔 말황하신 구훤의 원라는 푸엇인가? (25.26 철) 
IÄ) (1) 예수의 제자툴은 유대인의 똥념융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놀란 나머지 다음 

파같이 질문하였다. 

(2) 록 만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합틀이 구현용 받용 수 없다연 도대 
채 어느 누가 구현받용 수 있는가 라고 그뜰은 질문했던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랍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남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월 말씀하셨다. 

(4)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선행이나 믿음에 었지 않고 오직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의 은총에 었다는 의며이다(참조.앵 2:8-10). 

(5) 이 하나님의 용총융 받아 예수 그리스도쯤 믿을 때 사랍이 보기에 천혀 구훤받기에 볼 

가능한 자라도 마치 낙타가 바늘귀환 유유히 풍과하여 벗어나는 것처럽 기척척으로 구 

웬용 받게 되는 것이다(참초.녹 23:43). 

30. c!l 모든 것융 배리고 주왈 쫓는 자률이 발용 상급윤 푸엇 언가 ? (27-29철) 
fAl (1) 그듬은 세상이 새롭재 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넙 아래에 예비된 혈 두 보화에 

앉아 이스라앨 열 두 지파찮 심판하게 됩 것이다(28 철). 

(2) 이러한 상급용 만왕의 왕으로 재렴하신 예수께서 그뒀 쫓은 쩌l자톱에게 부여하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권융 의미한다(창초.계 19:14-16). 
(3) 또한 그틀은 이 세상에서 포기한 집. 명제， 자매. 푸모， 자식， 천토(田土)풍 여러 때 

나 되몰려 받고 그것융 명훤히 소유할 수 있도록 영생융 받게 될 것이다(29철) • 

(4)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갖고 있던 소유의 개념올 송두리채 뒤바꾸어 놓는 말씀으로 예 

수의 제자로서 메시야 공동체에 속한 자룹은 이릎 경험척으로 확인할 수 있다(참조，행 

2:43-47;4:32-35). 
(5) 예수룹 위해 모든 것율 버렴으로써 사랍찰에게 멸시받먼 성도흘용 마지막 날 멸시하턴 
사랍툴옳 심판하는 권세왔 소유하게 훨 것이며 자기뜸이 포기한 모뜬 것융 몇 갑절로 

되둡려 받고 영훤한 만족과 행복융 누리게 훨 것이다. 

31. c!1 ·번져 원 자로서 나중 되고 나충 훤 자로셔 먼져 훨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푸슨 풋인가? (30 철) 

(Ã)(l) 이 말씀은 휴대인의 격언척인 말로서 예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습판척으로 출겨 사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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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이다 (20 :16; 녹 13:30) . 
(2) 이 격언적 표현은 특별히 비|시야의 풍치 아래서 이푸어지는 일종의 역전닥G낀떼I~IJ) 퓨 

암시한다. 

(3) 즉 예수의 제자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우원갑완 가지고 자만에 빠져 있는 자는 낫아짚 

것이고 벼펌 받은 것 같은 처지에 었던 지가 구원의 영팡에 천여히는 경우가 많으긍l 펴 

는 말씀이다. 

(4) 실제로 예수-를 따라다니며 12사도에까지 륜있딘 가핫 유다는 낙오자가 되어 1I1 라고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는 낙왼에 듣어가는 영굉윤 얻었다(녹 23 : 43) . 

(5) 예수께서는 이 격언의 의띠릎 상세히 반히기 위해서 20장애 나타난 1I1유의 이야71감 

틀어 해설하신다(20:1 -16) . 

(6) 이 해설은 마지막 대목에서 역설작 형식은 갖춘 격인의 말씀이 만확됨으로써 절정판 

맞이한다(20 : 16) . 

화보자료 

어린아이들을 죽복하시는 예수. 흘록허스트의 그린이다.어 린아 

이들에게 툴러싸인 채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운 그 

의 성풍이 어떠한 것인지펀- 능히 보여 주고도 냥는다. 

전통적으로 유대잎들은 성인 닐자에 비해 여자외 어린아이들올 한 차 

윈 낮게 보는 김 항이 있다 (집조. 14 : 21) .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어 
린아이들이 여|수께로 나01으는 것을 꺼려 히었다 ( 13실) . 그렇지만 예 
수께서는 제자들울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올 용닐히고 내기12는 것 
올 글하지 알라 전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1 4설 )라고 밀씀히셨다. 이 

러한 예수의 일씀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이나마 전국을 소유힐 수 있는긍 
자란 어떠한 자민지에 대히여 가르져 주고 있다. 즉 전국에 들어길 수 

있는 자란 어린아이와 같이 히나님 앞에서 순전힌 자인 것이다(집조. 

18: 3) . 



제 20 장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16 포도현 품군의 비유 /17-19 세번째의 수난 예고 /20- 28 섭기며 호|생하시기 위해 오신 여| 
~ /29- 34 투 소경의 눈흘 고쳐 추시다 

1 천국은 마치 풍군용 얻어 포도원에 툴여 보 
내려고 이륜 아첨에 나간 집주인과 갇으니 

2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옹씩 홉군틀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할여 보내고 

3 !E 제삽시에나가보나 장터에 높고 셨는 사 
랍틀이 !E 었는지라 
4 져회에께 이르되 너회도 포도웬에 듬어가 
라 내가 너회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회 

가가고 
5 제 육 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감이 

하고 
6 제 십 일 시에도 나가 보니 셨는 사랍툴이 
또었는지라 

7 가로되 너회는 어찌하여 종일토욕 놓고 여 
기 셨느뇨 가로되 우리찰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읍·이니이다 가로되 너회도 포도원에 줍어가 

라하니라 
8 저용얘 포도원 주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홈 
군플융 왈러 나중 용 자로부터 시작하여 언저 
용 자까지 았융 주라하니 
9 쩨 섭 옐 시에 온 자활이 와셔 한데나리용 

씩융 받거늘 
10 먼저 온 자툴이 와서 더 받융 중 알았더니 
저회도 한 데나리용씩 받은지라 ” 받옹 후 집주인월 원망하여 가로되 ’2 나중 용 이 사랍룹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 
늪 져회가 종일 수고와 더위캅 견딘 우리와 같 
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중의 한 사랍에게 대답하여 가 
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융 하지 아니하였 
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용 이 사랍에 
게 너와 칼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융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션하므로 네가 악하재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셔 먼저되고 먼저흰 
자로서 나충되리라 
17 예수께서 예우살댐으로 융라가려 하실 때 
에 얼 두 제자활 따로 데 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쭈살웰으로 용라가노니 인 

자가 대제사장툴파 서기판월에게 넘기우매 지 
회가죽이기로 결안하고 ’9 이방안틀에게 넘겨 주어 그웰 놓욕하며 채 
찍절하며 십자가에 옷박께 하리나 제 삼 일에 

살아나라라 
20 그때에 세베대의 아룹의 어마가 그 아릎 
릎융 데리고 예수쩨 와서 철하며 무엇융 구하니 

2’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융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툴옳 주의 나라에서 하냐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용 너회가 알지 못하는도다나의 마시려는 잔 
융 너회가 마실 수 있느냐 져회가 짤하되 할수 
있나이다 

23 가라사대 너회가 과연 내 잔융 마시려니와 
내 화우연에 앉는 것은 나의 좀 것이아니라내 
아버지께셔 누구월 휘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룹 
이 얻융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푸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늄 
25 예수째셔 쩨자둡용 촬러다가 가라사대 이 
방안의 집권자흉이 져희용 임의로 주판하고 그 

대인룹이 져회에게 권세환 우리는 중융 너회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 
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회릎 성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톰이 되고자 하는 자 
는 너희 총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운 것은 섬김융 받으려 합이 아니 
라 도려어 섭기려 하고 자기 목숨융 많은 사랍 
의 대속찰로 주려 합아니라 
29 저회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우리가 
예수홉쫓더라 
30 소경 률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쩨서 지나 
가신다 합융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쭈리 
용 환짱히 여기소셔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장잡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 
러 가로되 주여 우리룹 -올쌓히 여기소서 다윗 
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 예수께서 머훌러 서서 저회잠 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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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라사대 너회에게 무엇융 하여 주기원 웬 I 34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져회 눔융 만지시 
하느냐 가로되 주여 추리가 눈 뜨기쯤 훤하나 1 니 곧 보게 되어 져회가 예수젤 쫓으니라 
이다 | 

l.tÐ본장에 냐타난 샘낌의 도(혈)홉 쩔명하라. 
lAl (1) 공생애훌 거의 끝마치사는 사기에 천국 시민의 자격{l8장)파 윤리 (19장)원 가르쳐 주 

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댐 업성융 앞두고 마지막 강화(講話)를 뜰려주셨다. 

(2) 그 마지막 강화는 섬김의 도에 관한 만폼으로서 (20-28 절) 그리스도의 전생애뒀 압축 
척으로 표현한 점에 있어서 4 복읍서의 핵심 귀절이라고 항 만하다. 

(3)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섭김올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같이셨지만 그는 도리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올 섭기는 것용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밝히셨다(28절). 

(4) 이러한 섬김의 도야말로 포도원 홉군의 비유흘 통해 천국 시민의 생활에 업문한 성도 

틀이 최종척으로 터득해야 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5) 섭김의 도는 천국으로 틀어가는 좁은 문이며 (7:13, 14) 십자가 사건의 비밀 원리이며 
(17-19 컬) 하나님 의 능력 이 세상에 나타나는 통로이다(29-34 절) • 

2. tÐ 1-16철에 기욕펀 포포.원 풍군의 삐l유는 19장과 에면 판계가 있는가 ? 
(8) (1) 이 버유는 19:30에 소개된 격언척 말씀올 셜명하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비휴참 마무리짓는 16절에는 19:30의 반복으로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서 먼저 되고 언저 된 자로서 나중 되려라’ 는 격언척 표현이 다시금 나타난다. 

(3) 이 벼유의 핵심척 의미는 구원파 영생에 대한 상급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척 섭리에 의 
해 주어짐올 강조하려는 데에 었다. 

(4) 따라서 이 비유는 더 넓게는 19:26-30 전체롤 부연 셜명하는 의미찰 지니고 있으며 
섬김의 도륜 껄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14， 15절과 23 절윤 비교 

하라). 

3. tÐ 포도훤 풍군의 배휴에 풍장하는 인물률융 옐거하라. 
IAlO)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둥장하는데 첫해는 포도현 주인이요 (1 캘)， 둡째는 포 

도웬 풍군룹이요(2-7 절).세째는 품갔왈 주는 챙지기이다(8 철) • 

(2)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용 청지기는 그리스도룹 각각 상정하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품군틀에 판해서는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어 왔다. 

(3) 즉 품군뜰은 다섯 차례에 걸쳐 (1, 3, 5, 6 절) 부릅올 받아 포도원 일올 하게 되었는데 

각 차혜가 무엇융 상정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다. 

(4) CD 어떤 학자틀은 먼저 일한 자흡 유대인으로 나중에 일한 자활 이방인으로 보았고 
(Clarke 둥)，@ 교부 이레니우스(lrenaeus) 는 전자원 구약의 성도 후자참 그리스도 

의 제자라고 본 반면，@ 크려소스폼 (Chrysostom) 은 부릅 받은 시간융 각 개인의 연 

령으로 해석하였다. 

(5) 이러한 견해룹은 모두 일연 타당성용 갖고 었다. 
(6) 중요한 것은 인간척인 우열(優것)이나 선후(先後) 혹은 공파(功過)와 상판없이 오직 
당신의 주권척 의지에 따라 상급용 베활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룹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일이다. 

4. 핀 고대 이스라옐의 포도훤 풍문에 대한 종습융 껄명해 보라. 
IÃ) (1) 활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의 수확 시기는 보통 9 월 말경이 되는데 이때는 장마 시기가 

임박하므로 포도원의 일손이 매우 바쁘게 톨아간다. 

(2) 따라서 그 시기에는 단 한 시간만 일할 사람이 있어도 크게 환영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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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엄금용 시간에 따라 차풍용 두었는데 이러한 정용 고려항 때 본문에 나타난 주인 

의 대우는 매우 파격척인 경우에 해당된다. 

5. æ 풍물틀야 고용펀 시깐은 각각 언쩨언가? (1 ， 3 ， 5 ， 6 캘) 

~ (1) 본문에는 이흘 아첩(제 1 Al)’ 제 3 시， 6 시， 9 사， 11시 둥 다섯 차례로 나타냐 었다. 

(2) 이는 당시 휴대인룹의 시간 개념에 따를 것이다. 

(3) 유대인툴용 해 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져활 12시간으로 분합하여 해 톨용 무렵 
인 오천 7시웰 쩨 l 사라고 콸렀으며 해질 무렵인 오후 6 시월 제 12시로 활혔다. 

(4) 따라서 본문의 3 시연 오전 9 시， 6 시연 청오， 9 시면 오후 3 시， 11시연 오후 5 시 

에 각각 해당한다. 

(5) 이 계산에 의하면 해질 무렵언 제 12 시에 일올 마쳤으므로(8 쩔) 채 l 시에 부웰 받은 
풍군은 11시간융 일한 것에 비해 제 11시에 부릅 받은 풍군은 단 1 시간만 일한 생이 

된다. 

6. æ 약속환 품갔 한 데나리옹은 어느 갱도의 액수인가? (2, 9, 10, 13 철) 
~ (1)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은전(銀錢)의 명칭으로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활 지닌 

화학l의 단위였다. 

(2) 1 데나리온은 직업 문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참초， 18:28). 

(3)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룹의 임금(1데나려온)은， 즉 1/20 데나리용으로 시꿀 여인숙의 숙 
박버흘 지활했댄 그 당시의 물가 시째로보아서는 매우 후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홉 

샀은 그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판례였다(창초，신 24:1잉. 

7. æ'장터’는 어현 창소훌 말하는가? (3 철) 
~(1) 이 말은 헬라어 웬문에 〈아고라〉로 되어 었다. 

(2) 옐라어 〈아고라〉는 시장(market place) 용 가리키는 말로 로마의 ‘포룸’ (forum, 공회， 

팡장)에 해당한다. 
(3) 고대 근동에서 장터는 직업이 없는 자나 고용올 훤하는 자흘이 모여툴어 대기하는 장 

소였다. 흑 그곳용 바로 인력 시장이었다. 

8. 힘 홈았윤 어명제 지급되었는가? (8-10 정) 
~(l) 풍았이 지찰흰 때뤘 언급한 ‘져찰매’라는 표현 (8철)은 당시 홈군들이 하루 동안 일한 

홈압용 그날에 받도륙 되어 었던 사실용 생각할 때(참조， 레 19:13; 신 24: 15) 이 바 
휴에서 상당히 충요한 역활용 한다. 

(2) 측 이때흉 기훈으로 제 11시에 고용된 자흘은(6철) 단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건만 

포도원 주인은 갱한 때에 모든 사랍의 품았옳 지불하였던 것이다. 

(3) 다읍에 쯤<tt이 지급된 순서도 이 비휴에서는 매우 중요한 푼제이다. 
(4) 제일 먼저 홉갔융 받은 일군은 못밖에 재일 늦게 고용된 사랍끓이었으며 맨 처옴부터 

일한 사랍룹온 더 많은 돈융 받으리라는 그룹의 기대와는 달리 동일한 액수월 받았다 

(9， 10철) . 
(5)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처읍 약속에 따른 것으로(13 철) 전혀 근로 채약에 위배 

되지 않았다. 
(6) 하나님의 신설한 총틀에 대한 보상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쿠어져 

서 그룹의 수고가 반드시 결실융 맺게 된다(25:21;고천 16:58; 칼 6:8， 9). 

9. æ 먼저 용 차률의 훌만은 푸엇야었는가? (11 ， 12 철) 
~(l) 그틀의 활만용 오랜 시간 일올 한 그황에게 단 1 시간 일융 한 사랍틀파 동일한 용<tt 

올 준 사실에 판한 것이었다. 

(2) 그들은 총얼 ‘수고와 더위’뀔 견디면서 일융 한 자기틀의 공척옳 생각하여 풍상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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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융 덧불혀 주려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보기 좋게 무산(務散)되어 버혔던 
것이다. 

(3) 이틀의 태도는 마치 탕자의 버유에서 형이 아써지에게 왈만율 표시하먼 것과 매우 휴 
사하다(녹 15:29) . 

(4) 이러한 태도는 모두 원리， 훤칙에만 엄매인 이기주의척 사고 방식에 활파하다. 

(5) 하나님은 결코 왼리， 원칙에 갇혀 배련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으로서 차 

신의 기쁘신 뜻용 따라 웬려， 원칙용 만드셔서 의지적(훨‘좋、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다(14 ， 15 절;엠 1 :5, 11 첼) . 

10. (!1 추인의 말에 나타난 하나념의 주권젝 생리는 어때한가? (13-15 철) 
(Ã)(l) 주인은 먼저 한 데나려용으로 풍샀흘 정한 쳐융 약속용 언급하면서 그 약속융 그대로 

이행하였읍올 상기시킨다 (13 철) . 

(2) 이것은 하나님께셔 약속용 중요하게 여기시며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설 
성융 소유하신 분임올 나타내는 말씀이다. 

(3) 또한 주인은 ‘내 것’이라고 말하여 쯤갔의 소유자가 자신엄올 상기시키고， ‘내 뜻’이 

라는 딸올 두 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14 ， 15 철) 자신의 주권척 의지활 강조한다. 
(4)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척 섭리가 매우 분명히 계시 (행示) 되고 었다. 

(5) 이 주권적 섭려에 의해 중한 죄에 빠져 도저히 구원받용 수 없는 것처렴 보이는 사랍 

뜰도 하나님의 은총올 언하여 구웬용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21:31;녹 22:43). 

11. t!I ‘내가 션하므로 네7} 악하꺼l 보느냐’ 란 말쏟운 하나념의 에현 생풍융 보여 주는가? 
(15철) 

(Ã)(l) 여기서 ‘네가 악하게 보느냐’(I s your eyes evil?)는 말은 헬라어 표현용 문자적으로 번 
역한 것인데 NIV에는 ‘네가 질투하느냐’ (Are you envious?) 라고 번역되어 었다. 

(2) 이러한 NIV의 번역은 ‘악한 둔’ (evil eye) 이 훤래 질3휴꿇 나타내는 데 쓰이는판용어 

라는 쟁에서 유래되었다(신 15:9; 삼상 18:9). 

(3)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섬에 의해서 최인룹에게 때풀어지는 구원 

은 성도룹이 질푸활 정도로 놀라운 사랑임올 암시하고 었다. 

(4) 우려가 이러한 사량을 기억한다연 아무리 큰 죄악과 광순종으로 설때한 자리에 었융지 

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넙 품으로 룹아-올 수 었을 것이다(참조， 녹 15:17-20). 
12. 힘 16철의 격언적 발황과 19: 30의 그것윤 표현상 어떠한 차이첨이 있는가? 

圓(1) 본철의 말씀은 19:30과 비교해 볼 때 단어의 순서에 었어서 뒤바빼어져 었다. 

(2) 즉 19:30에서는 ‘먼저 펀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차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고 한 반면 본절에서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하 

였다. 

(3) 이러한 표현상 차이는 19:30이 주로 채자툴용 대상으로 그틀의 영척 자만용 경계하기 
위한 것이고 본철은 늦게 부릅 받용 일문틀용 격려하기 위한 것임에 기인한다. 

(4) 이로써 19:23-30과 20:1-16은 매우 세련된 문법적 양식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 
고있다. 

13. 힘 17-19철야 치니는 푼맥척 의미는 푸엇인가? 
fÃ) (1) 이 부분은. 마치 19:13-15이 19:16-30올 기술하기 위한 준비 단계촬 만뜰고 었는 것 

처렵. 뒤이어지는 20-28 철의 기사활 도업하기 위한 준비 단계찰 썰정하고 었다. 

(2) 특 예수께셔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해 계셨던 철박한 상황임에도 합구하고 그의 저1자툴 

은 그 십자가의 의미룹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닝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 다톰만용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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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과 같용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심과 부활융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사급함에 
도 왈구하고 교권 다흠이나 교회의 분규환 일삼는 한심한 자뜰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4) 겸손의 왕으로 요.셔서 이 땅에 생명융 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랍틀온 일신상의 자 
량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허세웰 과감히 렬쳐 버리고 오로지 예수젤 나타내는 데 최션융 

다해야 한다(참죠. 갈 2:20). 

14. t!l 예수쩌셔 그의 수난융 세벤째로 예언하신 빼는 언제인가? (17 철) 
!81 (1) 그때는 ‘예푸살댐으로 융라가려 하설 때’ 였다. 

(2) 당시 예수께서는 요단 동연 베레아에서 요단 강플 건너서 여리고환 경유 예쿠살댐으로 
융라갈 겨l획용 갖고 계셨다(29철). 

(3) 그는 여라고웰 떠나 출딴하기에 앞셔 철기 때마다 예루살댐으로 가는 순혜자률로 인해 
북잡한 길 한가운데서 열 두 제자환 따로 조용히 부르셨다. 

(4) 그리하여 열 두 제자틀만이 다른 무리둡파 떨어진 채 예수의 세번째 수난 예고룹 툴융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5) 이처럽 우리가 번잡한 세상 일에 마용 뱃긴 상태에서가 아나라 고요히 그불과 자신과 

의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발씀융 즙융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읍 Q. T. (Q

uiet Time) 운동은 바로 이런 점에서 환영받율 만하다. 

15. t!l 세벤빼 수난 예고의 내용야 갖는 륙갱윤 우엇인가? (18， 19 철) 
lAl (1) 세번째 수난 예고는 막 10:32-34. 녹 18:31-33에도 명행 귀켈로 기록되어 었다. 

(2) 이 부분의 기사에는 앞의 1.2차 수난 예고(16:21-23;17:22.23) 에 비해 예수의 죽융 

과 거기에 가당한 이방인룹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방법이 쳐음으로 언급되고 었다. 

(3) 즉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형 선고웰 받으신 후 이방인(로마 군병)에 
게 인계되어 놓욕과 채찍젤용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훨 것융 예언하셨다. 

(4) 이 귀절틀은 앞에 기록된 포도원 품군의 비휴블 다시 졸이켜 생각하게 한다. 

(5) 왜냐하면 이 귀절룹은 인간이 구훨융 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윤총. 측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섬에 있음융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6. 힘 20-28철에 대한 배 정율 셜명하라. 
lAl (1) 이 부분에서는 지위얘 관한 질문이 다시금 둥장하고 있는데 (창조， 18:1-5) 이는 매 

우 년센스(nonsense) 한 사건이라고 합 수 었다. 

(2)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는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십자가의 고난파 쭉읍올 예언하시면서 

바장한 각오깝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7-19 철) • 

(3) 이때 제자툴의 지위 다몹은 마치 임종하는 아버지활 앞에 두고 유산(遺塵)융 다투는 

아픔틀의 모습과도 같이 기가 막히고 한심한 종경일 수밖에 없었다. 

(4) 이 귀정에 대한 명행 귀절로서 막 10:35-45 이 었다. 이틀과 약간 유사한 내용용 언급 

한 녹 22:24-30온 아마도 다흘 상황에서 발생한 이야기로 생각된다. 

17. t!l 예수쩌 나아와 청학(짧홉tD융 한 사람윤 누구인가? (20 철) 
lAl (1) 세쩨대의 아픔 곧 요한과 야고보의 어어니인 살로메로서 (27:56; 막 15:40) 그녀는 두 

아블과 합께 예수께 나아와 절하며 무엇인가 청탁융 했다. 

(2) 평행 귀절인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아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 

는데(악 10:35) 이는 그듭이 어머니인 살로메흘 용해 자신블의 의사룹 밥히고 었읍올 
암시한다. 

(3) 더우기 살로메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로 추갱되어지는 예수의 친척으로 청탁의 
좋은 배경이 되었던 것 갈다. 

(4) 그녀는 예수께 ‘절하며’ 간청했는데 여기서 ‘절하며· 란 ‘예배한다’ 는 뜻이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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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웃사랑에게 경의촬 표시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하는 의식이었다. 

(5’ 따라서 아직 이들 세 모자(母子) 는 예수흡 정치적 메시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출 
이신 신적 (빼的) 메시야로는 깨닫지 못하였융융 알 수 있다. 

(6) 이처렵 우리가 예수블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결청 

된다. 흔히 해방 신학자픔은 예수환 혁명가요 사회 정의 구현자로 생각한다(황초， 사 61 

: 1). 그래서 그률은 과격한 행동과 심지어는 태러까지도 홉사하고 있다. 이는 훈명히 
찰못된 메시야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연 과연 우리는 예수줍 어떤 불으로 믿고 행 
통하는가? 

18. C!I 살로메는 예수께 푸엇융 청학하였는가? (21 쩔) 
(8J (1) 그녀는 ‘이 나의 두 아플용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화면에 앉 

게 명하소서’ 라고 청탁하였다. 

(2) 여기서 ‘주의 나라’ 는 악 10:37의 ·주의 영광’ 과 함께 때가 되면 완성펼 나라로서 그 

리스도께서 봉치하시는 천국(Kingdom of heaven)올 의미한다. 

(3) 아마도 두 제자와 그틀의 어머니는 천국의 도래웰 예언하신 예수의 말씀 (19:28) 올 듣 

고 제자틀에게 약속하신 ‘열 두 보화’활 기억한 가운데 이련 부탁융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즉 주의 ‘우편’ 과 ‘좌편’ 은 열 두 보좌 중 뛰어난 지위로， 황이신 그리스도 다읍 가는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다. 

(5) 이러한 요청은 부질없는 처사로서 무언가 크게 학각한 결과입이 계속되는 주의 말씀어l 

나타난다. 

19. C!I ‘너희 구하는 것융 너회가 알지 뭇하는도다’ 란 말쏠윤 푸슴 릇인가? (22 청) 
(Ã) (1) 이 말씀은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엉뚱한 간청용 하는 두 제자의 마융용 지척하고 있다. 

(2) 그틀이 구하는 주의 좌 • 우편은 이 세상에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설 지실 
주찰 따라 죽음이라는 문왈 팡과한 세계에서 얻어질 것이다. 

(3) 더우기 새로운 셰상에는 섭김을 받는 사랍틀이 아니라 성기려 하는 사랍들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쩨적인 불평동파 계급이 흔채하지 아니하고 주의 좌 • 우편도 었 

다면 현세와는 전혀 다픔 의며일 것이다. 

(4) 오늘날도 많은 사랍틀이 이 두 제자틀처럽 유치한 기도활 c3t곤 한다. 

(5) 이러한 기도픔 하는 사합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섭자가의 의미와 생김의 도환 바 
로 이해하도꽉 해야 한다(창조， 막 10:45). 

20. C!I 예수께서 말씀하신 ‘깐’ (護)이 릇하는 바는 푸엇인가? (22.23 철) 
fAl (1) 주께서는 두 제자릎 엉뚱한 미몽(迷짧)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 

가의 죽음올 111유적 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2) 족 그는 ‘나의 마시려는 잔’ (22철)， ‘내 잔’ (23 철) 풍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용 비유 
하였으며(참초，26:39)，그갚에게 그의 죽읍에 동참할 순교(빼敎)의 여부룹 질문하셨다. 

(3) 욕뺑히 ‘잔’은 구약의 u1유척 표현에서 하나님의 진노(시 75:8;사 51 :17. 22), 심판， 보 

복， 고난 둥융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4) 예수와 함께 영광용 누리기륜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 

용 기억해야 한t:t 

21. C!I 옐 제자가 투 형제에 대하여 훌히 여건 갯응 그률의 어현 심적 상태끓 보여 주는가 
? (24 철) 

때(1) 사실 멸 제자는 헛된 것활 구하는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용한 마음융 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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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었다. 

(2) 그러나 천국의 보좌나 섭자가의 죽옴에 무지 (無知) 하기는 그틀도 마찬가지여서 시기 

와 철투심용 발동하여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한 마음올 풍었댄 것이다. 
(3) 이률 열 두 제자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치료받。싸 항 맹인(홉시으로 나타났다. 

(4) 그러므로 주께서는 4 북읍서의 핵심 귀절이라 한 수 있는 ‘생김의 도’ 에 판한 말씀으 
로 그툴의 영안(靈眼)옳 치료하려고 하셨다. 

22. [!1 01방안 세계의 철셔 체확l는 에며한가 ? (25 철) 
[Ã) (1) 본철에 언급된 말씀은 비단 이방인 세계에만 국한될 뿐 아니라 현쩨척 사회 구초에 일 

반적으로 척용되는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즉 현세척 사회 구조에셔는 섬김융 받기 위해 애쓰는 질서 체계가 좀채할 뿐으로 집권 
자와 대인틀은 그 아래 있는 사랍즙에게 권세홉 부리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3) 본문에 언급펀 ‘집권Ã~' 는 황파 갇온 최고 용치자활 가리키고. ‘대인’ (大A} 용 고급 

관료(NIV， high offici떠) , 귀족 등융 가리키는 맙이다. 
(4) 예수께서 이처럽 당연한 현세의 첼서 체계웰 언급하신 이유는 내세 곧 천국의 질서 체 

계가 이것과 대조릎 이후기 때문이다. 

(5) 천국은 분명히 무언가 현세와는 다르다. 그 대표척인 차이점이 오늪 본문에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23. [!1 천국의 철셔 체계는 에떠한;1}? (26， 27철) 
[Ã) (1) 예수쩨서는 세속의 질서 체계쯤 소개하신 후 ·너회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 

하시면서 그와 상반된 천국의 철서 쩨계룹 셀명하셨다. 

(2) 천국온 용흘 내셔H來t!t) 에 완성되어질 것이지만 현쩨에셔도 성도룹의 모임올 흉해 그 

그림자가 나타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본문에 나타난 천국의 질서 채계로서 서로 성기기 
광 먼저 하고 서로 종이 되기환 힘써야 한다. 

(4) 록 생도잘 사이에 누가 를 자인지의 판단 기준은 용사하는 자세에 달려 었다. 그러므 

로 교회 안에서 가장 인청받는 자는 직분 가진 자라는 풍식은 고려되어야 한다. 

(5) 촬론 성도는 이방언올 향해서도 섬기는 자세흉 가질 필요가 었다. 

(6) 그때 성도의 이륨으로 생긴다연 그것은 예수월 닮는 것으로서 섬김융 받는 이방인이 

다시금 섬기는 자로 변모하재 된다. 

(7)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용 뒤바꾸어 놓으시고 웬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폭발력으로 2 천년 통안이나 세계홉 청복해 나가시는 ‘섬김의 혁명’ 인 것이다. 

24. [!1 ·생기는 자’와 ‘종’의 원에척 의마융 밝히라 (26, 27철). 
[Ã)(l) ‘섭기는 자’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로서 여기에서 ‘첩사’ {deacon} 란 말이 

유래되었고 교역자웰 의미하는 받(minister) 도 파생되었다(KJV). 

(2) 그런데 이 ‘용사하고 성기는 사랍’ (deacon, minister) 이 오늘날에는 정치와 종교에서 
명예와 권세룹 상정하는 용어가 되었으니 언어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틀어 야 단어의 참된 의미블 오해하거나 미쳐 깨닫지 못할 것 

쏠 막기 위하여 더폭 강한 의미의 단어언 ‘종’ 이란 말용 사용하셨다. 

(4) 이 ‘종’ 에 해당하는 햄라어는 〈줍로스〉로서 노예의 신붐용 의미흩}는 말이다(고전 9: 19 
;고후 4:5; 맹전 1 :22;5: 1-3). 즉 자신융 노예와 같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라야지 진청 
한 의미에셔 가장 높은 존채라는 외마이다. 

(5) 그런데 오늪날 교인즙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성낌과 인쟁융 받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줌에셔 유지되는 양 학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예수의 심청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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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용 판단이다(참조. 벌 2:5-8). 

25. (!1 예수째셔 세장에 요신 목척용 푸 7}치료 썰명혜 보라 (28 철) . 

rAl (1) 예수께서는 본절에서 자신용 인자(Son or man)로 칭하시면서 생육신의 목척융 두 가 
지로 말씀하신다. 

(2)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成肉身)으로 오신 첫번째 목척온 생김융 받으려 함이 아 

니요 도리어 섭기려 하는 데에 었었다. 

(3) 이는 참으로 놀라우신 선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김융 받으셔야 마땅한 창조주이신데 도리어 인간톨융 섭기는 자 

리에 스스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창조， 벌 2:6-8). 

(4) 또한 그는 자기 목숨올 많은 사랍의 대속왈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했다. 

(5) 이것은 그의 섬검에 있어서 절정율 의미하는 딸씀으로 여기에서 그의 생검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숭화되어진다. 

(6) 이처럽 신 • 구약 성경의 최고 강령인 사랑의 계명은 ·샘김의 도’릎 풍하여 비로소 실 

천되어지는 것이다(요 13:13-15， 34). 

(7) 그러므로 예수룹 주인으로 삼은 우리틀용 존경받고 샘김 받기월 좋아하는 이 세대 가운 

데서 그분의 모범흘 따라 모든 이틀용 성기며 겸허하게 자신의 삶융 진행시켜 가야 한 

다. 말로만의 겸손은 오히려 지나친 교만이라고 밖에 함 수 없다. 

26. (!1 28철과 샤 53장과의 판련생훌 셀명하라. 
@(l) 본철의 뻗라어 동사 ‘섭기다· 한 의미볼 지난 〈디아코네오〉냐 ‘종’ 올 못하는 〈디아코노 

스〉는 사 53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에베드〉와 개념척인 변에서 상당한 유사성융 가지 

고 었다(사 53:11). 
(2) 또한 ‘자기 목숨윤…주려 함이니라’는 귀철은 사 53:10， 12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속 

물’ 융 뜻하는 헬라어 〈뤄트론〉은 히브리어 〈아상). 측 속건 체용에 해당되는 단어로 

보인다. 

(3) 한편 대부분의 학자틀은 ‘많은 사함’ 이라는 표현에서도 이사야서와의 환영한 연판성용 

인정해 왔다(사53:11). 

(4) 이러한 여러 가지 중지찰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용 이사。해의 고난받 

는 종으로 명백허 나타내셨으며 또한 자기의 죽옴용 이사야서에 비추어 해석하셨던 사 

실윤 깨닫게 된다. 

27. (!1 예수채서 두 소청융 고치신 기사가 지나는 의미는 푸엇인가? (29-34 철) 
@(1) 이 부분과 명행 귀철인 막 10:44-52, 녹 18:35-43에는 소경융 한 사랍만 언급하고 었 

으며 막 10:46은 그 소경의 이릅올 바디매오라고 밝힌다. 

(2) 이에 비해 본서에는 소경의 수자가 두 명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사건의 내용， 흑별히 수 
자활 상세히 기록하는 본서 저자 마태의 슐판에서 tI]붓된 것이다(합초， 8:28). 

(3) 또한 이 기사는 믿음올 강조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맺고 있는 9: 
27-31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그것과는 다픔 목척흘 가지고 기륙되었다. 

(4) 측 이 기사는 예수께셔 친히 섬기는 삶융 살고 계시다는 것융 묘사하며 그의 신유(神 
廳) 사역쏠 그의 죽옴과 판련짓고 있다(28 첼). 

(5) 더우기 이 두 소경올 치유하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용 많은 사랍의 대속활로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쏠라가시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야께서 인생용 훌쌓히 여기시며 (30 철) ,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34 철) 베추시는 구훤의 역사풍 중언하고 었다. 

28. (!1푸 소청이 치츄발용 사건이 빵생한 시기는 언제언가? (29 철) 
rA}(1) 본서와 막 10:46에는 ‘여리고플 떠나갈 때’라고 하였으나 녹 18:35에는 예수께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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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로 기록하고 었다. 

(2) 이러한 차이갱에 대하여 학자룹온 다옴과 같은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지리척 모솥융 쩌 
거하려고 한다. 

(3) 욕 당사에는 여라고가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언덕 위에 있는 여리고로서 보다 오킹 

되고 대푸왈이 황폐하게 된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거기서 약 1. 6km 떨어진 곳에 휘a 

한 새 여리고로셔 혜로디아가 살던 곳이라 한다{Josephus} . 
(4) 이렇게 뭘 때 통일한 사건융 기록함에 었어서 유대척 판점에서 기록하던 마태와 마7 

는 예수가 떠나가먼 옛날의 여리고꿇 언급하였으며 반면에 헬라척 입장에 션 누가는 

새로운 여리고환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29. 힌 여려고는 에헌 생융언가? (29철) 
lAl (1) 여리고눈 예수의 초상인 라합의 고향이었으나(1 :5) 구약의 여호수아 때애 져주받은 5 

시가 되었다(수 6:26). 

(2) 그러나 이곳은 예수께서 지나가심으로써 구왼융 상징하는 도사로서 새홉께 촉북옳 엠 
았다. 

(3) 이곳에서 소정톱파 난장이 삭개오 둥이 감격척인구원융 경험하기도 했다(녹 19: 1-1이 

(4) 여려고는 예쭈쌀댐 동쪽 지방의 중심지로서 요단 강 서쪽 12km 지쟁에 위치하며 정훌 
과 작용 집흘이 총총이 훌어서 있는 전훤적 (田圍的) 인 도시이다. 

(5) 당시 여리고 지방에는 소경틀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많이 생4 

되고 있던 발삼향{balsam 香) 이 눈병에 대단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C 

30. [!l투 소경옹 에앵게 구훤용 받았는가? (30-34 철) 
(8) (1) 이 소경툴용 앞융 보지 못하는 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던져진 모진 훈영옹 

다듭으며 암융(p휩麗) 한 생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2) 그러나 그활용 결코 절망하지 않았으며 구완자 메시야웰 대망(待잃) 하면서 구웬의 ‘ 
용 기다리고 있었다. 

(3) 그러헌 종 그률은 메시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소운융 를었고 드디어 예; 

께서 그룹이 앉아 있는 길가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융 률었다. 

(4) 이때 그룹윤 큰소리로 ‘주여 우리륜 불짱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거륨 S 

치연셔 호소하여 구훤융 얻었다. 

(5) 션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져회 운율 만지심으로 시력용 얻게 하시고 그{ 
융 쩨자로 삼으셨다. 

(6) 우리는 이흘처럼 혜수째서 우리 곁으로 지나가섬에 민감하여 구훤의 기회환 놓치지 ! 
아야한다. 

(7) 오늄날 주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늘 우리 주변율 방문하신다 우리는 합씀 가운데 ; 

도의 제목융 청하고. 그리스도째 구원융 호소합으로써 그의 놀라용 능력융 힘입고 숭i 

의 삶융 살아야하겠다. 

31. [!l 소청용 고쳐 주신 후 예수쩌셔 9:30화는 당리 고청 받응 소정얘쩨 아무에께도 항i 
지 말라는 명령율 하지 앓았다. 그 이츄는 무엇인가? 

lAl (1) 그 이휴는 이제 예수의 사역에 었어서 이 기척의 사건이 많은 사람틀에게 알려져도 ‘ 
수가 앞으로 펼치실 구속 사건의 과정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용 것이기 때폼이었다. 

(2) 더 나아가셔는 이미 예수혜서 메시야라는 사실이 이쩨 예수의 자기 계사로 맡며암‘ 

많용 사랍풍에게 알려절 사기가 도래했기 때문이cJ-. 

(3)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21장의 예루살햄 업성 사건용 시작으로 일련의 논쟁과 비유· 
용해 예수의 메시야성이 확실하게 종명되어질 것융 암시한다. 



제 21 장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업생 (入城)하시다 

단학구분 1- 5 얘|루싫햄 입성룹 준비하시다 /6-11 나귀 새끼웰 타고 입성하시다 /12-11 성전옳 째끗히케 
하시다 /18-19 무화과나무휩 저주하시다 /20- 33밑옵의 능력월 카르지시다/23- 27 권세에 EH한 질문 /38-
133 두 아들의 비유웰 롭히여 싫전적인 밑용흩 강조히시다 /33- 41 포도원 농부혈의 비유 /43-16 모쯤이으! 
매릿뚫이신 예수 그리스도 

1 져회가 예쭈쌀댐에 가까이 와서 감랍산 뱃 
II~깨에 이르렀융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찰 보 

내시며 
2 이르시되 너회 맞온연 마융로 가라 곧 애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읍 보리니 용 
어 내재로 꽁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무슨 딴용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륙시 보내리라 하시니 
4이는 션지자로 하선 딴씀용 이쭈려 하심이 
라일렀으되 
5 시용 땅에게 이르기읍 네 왕이 내깨 엄하 

나니 그는 겹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칭 
송의 찌꺼블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쩨자흘이 가서 예수의 영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새끼홉 끌고 와서 자기듭의 결 
웃융 그 휘에 없으uH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우리의 대부운용 그 결옷용 길에 여며 다픈 
이는 나무 가지힐 빼어 원에 며고 

9 앞에셔 가고 뒤에셔 따르는 우리가 소리 질 
러 가로되 효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용하리로 
다 주의 이읍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셔 효산냐 하더라 
10 예수에셔 예루살댐에 틀어가시나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환 

11 무리가 가로되 갈립리 나사렛에서 나용 선 
지자예수라하니라 
12 예수째서 성전에 듭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 
매하는 모든 자룹융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듭외 상파 비품기 파는 자릎의 의-;1;.담 툴러 

엎으시고 
13 져회에게 이르시되 기꽉된 바 내 정은 기 
도하는 집이라 일컬읍용 받으리라 하였거늪 너 

회는 강도의 굴혈융 반드는도다 하시니략 
14 소경과 져는 자틀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 
오얘 고쳐 주시니 

15 대재사장합파 서기판툴이 예수의 하사는 이 

상한 일파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효산나 다윗 

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표-융 보고 관하여 ’6 예수쩌 말하되 저회의 하는 양용 듣느뇨 예 
수껴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련아기와 젖벅이품 
의 입에사 나오는 싼이환 은전케 하셨나이다 
함흩 너회가 원어 본 일이 없느냐 하사고 
17 그픔용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서 유하사니라 
18 이륜 아청에 성으로 툴어오설 때에 시장하 
신지라 
19 견가에서 한 우화파나무깥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우것도 얻지 뭇하시고 나 
무에재 이프시되 이제꾸터 영웬토꽉 네게 열매 
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파나무가 곧 마 
른지라 

20 제자듭이 보고 이 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팔 말줬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당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회에 재 이르노니 만힐 너희가 믿용이 있고 의 

성치 아니하면 。l 무화과나우에게 흰 이런 일안 
항 쁜 아니라 이 산더러 흘려 바다에 댄지우라 

하여도 훤 것이요 
22 너회가 기도항 때에 우엇이든지 띤고 구하 
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성전에 환어가 가프~I 생써 대제 
사장닫과 1썩성의 장로닫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쭈슨 권세로 이 런 일융 하느뇨 또 누가 이 권 
세끓 주었느뇨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딴융 너회에 
게 융으러나 너회가 대당하연 나도 무슨 권세 
로 이런 헬용 하는지 이프리라 
25 요한의 에혜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냐 사랍에게로셔냐 저희가 서로 외논하여 가로 
되 만일 하늪로서라 하띤 어쩌하여 저캅 받지 

아니하였느냐한 것이요 
2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항이 요 
한융 선지자로 여기니 액성이 무성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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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수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 
노라 하니 예수째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찌 
로 이련 띤융 하는지 너회에께 이르지 야니하 
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랍이 
푸 아률이 었는데 맏아릎에게 가셔 야료되 얘 

요늄 포도원에 가서 힐"}라 하니 
29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 
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뚫빼 아룹에게 가서 또 이같이 밤하니 대 
당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 
치고 갔으니 

31 그 동 중에 누가 아배의 풋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동빼 아틀이나이다 예수께서 저회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에리 
롤과 창기합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틀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회에게 왔거늄 너회는 
져용 믿지 야니하였으되 쩌리와 창기는 믿었으 

며 너회는 이것융 보고도종사 뉘쭈쳐 믿지 아 
니하였도다 
없 다시 한 tll유·활 환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 
훤융 만픔고 산융로 푸르고 거기 융 쩌는 구휴 
왔 파고 방대룹 짓고 농부틀에재 찌로 주고 타 
국에 갔더나 
34 설과 때가 가까쭈얘그 설과픔 받으려고 자 
기 종환용 농부듭에게 보내니 

35 농l휴당이 종룹용 캅아 하나는 심"1 때리고 
하나는 혹이고 하냐는 옳로 쳤거늪 

36 다시 다끈 종뜰융 쳐옵보다많이 보내니 져 
회에게도 그형재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탈용 보내며 가로되 저회가내 
아툴용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룹이 그 아툴용 보고 서로 맙하되 。l
는 상속자니 자 쭉이고 그의 휴엽융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웬 밖에 내어 쫓아 쭉였느 
니라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융 때에 이 농부룹 

‘ 용 어떻께 하꼈느뇨 
i 41 져회가 맙하되 이 악한 자릎융 진염하고 포 
! .도원은 쩨 때에 생과용 바훤 만한 다륜 농부틈 
{ 에게 새로 훈지니이다 

42 예수째셔 가라사대 너회가 성경에 
건홉자탑외 배린 률이 모용이의 머릿톨이 되 

었나니 이 것은 주로 암미암아 된 것이요 우 
리 눈에 기이하도다 

항용 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 께 이르노니 하나님 
의 나라풍 너회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염매 맺 
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툴 휘에 협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잠이 사람 빼에 떨어져연 저쯤 7}루로 만활어 
홉으리라하시니 
45 대제사장룹과 바라새인참여 예수의 비유관 
툴고 자기즙융 가리켜 핑t<<'하심인 좀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홉 무셔혜하니 아는 져회 
가 예수쉴 션지자로 앙이었더라 

1.C!1환창에셔쭈터 시학되는 이야기의 채요활 말하라. 
(Ã) (1) 본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의 이야기 

가 전개되어진마 

(2) 이 고난 주간의 사건은 예수의 공생얘 3 년 중 극히 짧옹 기간인 1 주간에 이루어졌지 

만 그 의미의 충요성으로 언하여 각 복용서의 3 룹의 1 청도에 걸쳐 상세하게 취급되 
고 었다. 

(3) 록 본셔에서는 천 28장 중 마지악 9 장(21-28 장) .마가복읍은 16장 중 6 장(11-16장). 
누가복음은 24장 중 6장(19:28-24 장)， 요한복읍은 21장 중 11장{11:55-21 장) 이 할 
얘되었다. 

(4) 고난 주간용 예수께셔 나귀 째끼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얼(니산 월 10 
일) 로부터 시작되어 십자가의 고난파 죽읍융 당하신 후 3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얼 

로써 끝나게 된다. 

(5) 이재 본장에는 고난 주간의 7 일 중 첫째 날(1-11 절) , 둘째 날(12-17 절)， 세째 날(18-
46철)까지의 사건이 기륙되어 었다. 

2. c!1고난 주간의 추요 사건툴융 날확별로 구훌하여 갱리하라. 
@ 다읍 도표찰 참조하라. 

주 요 샤 건 
옛바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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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11:1-11 
총려 주일 

일 예루살렘 업성 2-11 챔 녹 19:29‘44 

요 12: 12-19 
고난 주간 시작 

원 성전 쟁화. 우화과나무 저주 12-17 챙 막 11: 12-19 
늑 19:45-48 
막 11:20 

유대인파 용당， 각종 벼유， 종말홀. 18갱 -14:11 
화 

가훗 휴다의 반역 -26: 16 늑 20:1 

-22:6 
요 12:37-50 

수 해당 기록이 없융 

악 14: 12-42 
북 최후의 만찬. 켓쩨마네의 기도 26:17-46 녹 22:7-46 

요 13:1-18:1 
막 14:43 

-15:47 

'ii- 십자가에 축으심 
26:47 녹 22:47 

고난일 -27:61 -23:56 
요 18:2 

-19:42 

무덤에 찌심 27:62-66 
안식얼 

토 
고난주간 끊 

일 부환하생 우활주일 

3. c!1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에셔 예쭈살행 방운윤 몇 뱅이나 았었는가? 
lÄl (1) 4 복음서월 총합하여 보면 그리스도의 예루살햄 방문은 모두 8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난다. 

(2) 예수께서는 공생얘 이전 두 차례， 즉 갖난 아기 때(녹 2:22) 와 소년 시철(녹 2:42)에 

예루살랩에 용라가신 척이 있다. 

(3) 그 후 공생애홉 시작하실 무협 시험을 받으설 때 예루살렘 성전 팍대기에 훌라가시기 
도했다. 

(4) 한편 공생얘 기간 중 그는 명철 때를 맞이하여 다섯 번 예루살댐용 방문하셨다. 꽉~1 
유월철 때는 매년 올라가셨고(요 2:23;6:4) 공생얘 재 1 년 부립철(요 5:1) 제 2년 장 

막철 (요.7:10) 에도 방문하셨다. 

4. 틴 예푸살행 업생 사건야 지나는 영척 의미는 푸엇언가? (1-11 철) 
뼈 (1) 예수께서 예루살햄에 입성하신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룹 지니기 때문 

에 휴병히 ·숭리의 입생’ (The Triumphal Entry) 이라고 찰리어진다. 
(2) 이 사건옹 메시야에 대한 예언인 속 9:9이 청확하게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야 
이심융 공개적으로 업충하였다. 

(3) 예수께서는 이전까지 자기의 메시야되심용 숨기셨으나(메시야 용닝. 16:20;17:9) 이 
제 수도 예루살햄에서 자기의 신분올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다. 

(4) 더우기 이러한 예루살렘 업성 사건은 꼭 1 주일 후 이루어질 예수의 부활 숭리용 예견 

하는 것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마찰 지닌다. 

5. c!1 예수께셔 예푸찰햄~로 향하철 빼 헥하신 갱로는 어며한가? (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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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Ã) (1) 예수째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문사 도로활 택하셨다. 

(2) 이 도로는 해발 약 900m에 위치하였고 킬이는 약 27메1쯤 되었다. 

(3) 이 도로는 여리고원 춤벨 베다나훌 흥과한 후 감랍산 남동쪽에 위 치한 뱃바게 옆융 지 

나 감랍산융 넘고 다시 기드롱 꼴찌기뭘 몽과하여 예루살렘 시내로 둡어서게 되어 있 

었다. 

(4) 이때 감랍산은 생천이 쩌워진 언덕보다 90m 청도， 사용 언덕보다는 30m 폼 높았기 때 
문에 그 위에 서연 예루살렘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고 그것은 얼대 장관끓 이루었다. 

6. [!I 예수쩌셔 쩨차툴옳 보내 나귀풍 태려오께 학신 의도는 무엇인가? (1 ， 2 철) 
Q잉(1) 예수께서는 두 제자륜 엣바게(‘무화과의 집’이란 뜻)로 마리 보내어 나귀환 데려오도 

록하셨다 

(2) 이때의 두 쩨자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어진다(참조， 녹 22:8). 

(3) 이렇게 제자릎옳 시켜 나귀룹 데려오도록 하신 의도는 속 9:9의 말씀용 일째훼 주시고 

예루살햄 업생에 동행합 제자뜰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야되심올 받게 하려는 데 있었다. 

(4) 더우기 이러한 지시는 세상의 모든 일뜰융 주판하시며 예지(據혔1) 의 놓력융 소유하신 

당신의 능력올 나타내 보인 것으로서 당신의 신성(해1性)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일이다 

(참조， 24:36; 앵 3: 18). 
7. 힘 ‘주’ 라는 말씀이 지나는 의미용 말하라 (3 철) . 

(Ã) (1) 예수께서는 제자톱이 나귀 새끼홉 풀어 용 때 누가 무슨 말올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는 말을 해주도록 일려주셨다. 

(21 여기서 ‘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융 가리켜 말한 휴일한 경우이다. 
(3)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용 ‘주’ 로 부른 것운 그가 이미 자신의 권위릎 주장하신 사실과 

도 상통하며 더우기 명백혀 자신용 드러내신 그의 말기 사역 기간의 확정융 나타낸다. 

(4) 그래서 신학자 메이첸 (J. G. Machen) 은 교회가 기독론적 의미에서 예수참 ‘주’로부르 

는 것까지도 이러한 예수의 자기 계시에 그 문거활 두고 있다고 말한다. 

(5) 예수께서 ‘주’ (Lord) 라는 이 사실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진리이며. 이 세상 모든 피조 
붙계에 척용휠 수 있는 당신의 주권쏠 시사해 주는 것이다. 예수관 ‘주’ 로 맏는 우리 

는 자신의 ·갑쟁과 앵동파 판단 동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주권융 인청하는 성실합이 

있어야 한다(참초. 행 7:59). 
8. [!I ‘션지차로 하신 방활’야한 푸엇언가? (4 ， 5 철) 
뼈 (1) 5 철에 있듯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륜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냐귀 곧 

멍에 메는 짐송의 새끼룹 탔도다 하라’ 는 항씀이다. 

(2)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된 것인데 도업부는 사 62:11 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속 9:9 

에서 인용되었다. 

(3) 다만 속 9:9 의 ‘그는 꽁의로우며 구원을 베훌며·라는 해철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었는 

데 그 이유는 왕의 겸손합융 강조하기 위함에 었다. 

(4) ‘사온 빨’ 이라 합은 예쭈살렘 백성들용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으로(참조， 시 45:12 ; 
사 22:4;47:1) 예수의 입성이 예루살댐의 군종틀 앞에서 이루어켈 것융 암시한다. 

(5) 또한 ·나귀 새끼’ 는 명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예수는 실쩨로 나귀 새끼월 타고 입생하 
심으로써 정치척 메사야가 아년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언하셨다. 

(6) 결국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또의 예푸삼캠 업성올 통해 ':-L대갚 이루어졌다. 

(7)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구룹윤 타고 섬판 주로. 반왕의 황으로 재렴하사리란 신약의 예언 

도 딴드시 이푸어지고야 말 것이다(행 1:11 ;쌀전 4: 16; 계 19:11-16). 
9. [!I 우리가 갱훗과 나무 가치훌 길에 찍고 예수활 맞야한 행동용 푸엇융 의미하는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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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컬) 

!Ä) (1) 곁웃융 길에 펴고 맞야한 앵위는 예수월 황으로 영접한다는 뭇이다. 
(2)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그가 황이 될 때 친구룹에 의해 그러한영껍용 받았다(왕하 9:13). 
(3) 또한 나무 가지홉 길에 폈다고 했는데 일부 군충률은 나무 가지용 솥에 룹고 혼률었다 

(요 12:13). 

(4) 이 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로서 숭리뭘 상정한다(계 7:9) •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홉 
혼드는 행동도 역시 왕올 영접하는 의식 종의 하나였다. 

(5)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마카벼가 예루살햄에 숭려 업성할 때도 군충틀은 총려나무 가 
지웰 혼달며 영첩했다고 한다. 

(6) 이처럽 예루살햄 거주민툴은 예수의 메시야성과 자신흘의 황되싱융 기꺼이 인청·하고 최 

대의 환영율 베풍었다. 그러나 그틀온 예수께서 자신뜰융 로마의 밥제에서 구웰활 청 

치척 군주가 아니라 십자가형용 받올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인간으로 발견되었융 때 

그졸온 예수흘 저주하고 초롱하는 파렵치함융 보였다(창죠.27:20-26.39-(4). 

(7) 이상에서도 발견할 수 었듯이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용 버렬 수도 있는 경향 

성이 다훈한 존재이다. 즉 자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룹 인 

청하지만 고난과 슐풍에 휩싹이게 되면 그에게 있어셔 하나님온 축어 버린 존채에 풀 
과한 것이다; 그러연 우리는 이헌 경향융 부인할 수 있는가? 

10. 핀 푸리는 예수률 따르연셔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 (9 쩔) 
~(l)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릅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냐’ 라고 외쳤다. 

(2) 이러한 우리의 환호는 시 118:25， 26에 따콘 것으로 메시야 대망에 대한 그룹의 신앙 

올 그대로 드러내고 었다. 

(3) 륙별히 ‘효산나’ 라는 말은 본래 ‘구하소서’ 란 뭇의 히브리어흉 옴역한 것으로(삼하 14 
:4; 왕하6:26; 시 118:25) 하나의 기현문이었는데 점차 종교적 환호릎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4) 또한 ‘다윗의 자손’ 이란 메시야의 대명사인데 이는 메시야가 담당하재 휠 왕으로서의 

역할융 강초한다. 

(5) ‘주의 이릅으로 오시는 이여’ 란 맡은 시 118:26에서 유래되었으며 역사 메 시야렐 환 
호하는 외칭이다(23:39). 

(6) 한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는 말은 ‘지극히 높윤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팡’(녹 

2:14) 이라는 발과 상용하는 표현으로 메시야렐 보내신 일에 대해 지극혀 높으신 하늘 
에 계신 하나님음 찬양하는 의미룹 지난다. 

(7) 이처럼 우리의 외청은 완전한 메시야척 고액으로 예수의 예루쌀렘 업성율 송리의 업성 

으로 믿고 환호하는 외침이었다. 

1l.(!1 예수께셔 업생하시자 예루살랩에는 어현 소풍이 엘에빠는가? (10.11 철) 
(Ã) (1) 예루살랩 성내에서 른 소동이 일어났다. 

(2) 당시 로마 국세 초사에 의하연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는 약 250만 명의 대인구가 형성 
되었다고 한다. 

(3) 이렇게 많온 대군중이 소동하연서 제기한 질문은 ‘이는 누구뇨’ (Who is this?) , 략 예 

수의 신불에 대한 판심이었다. 

(4) 이러한 젤문에 대한 대답은 ‘갈힐려 냐사렛에서 나옹 션지자 예수’ 였다. 

(5) 원문에는 ‘선지자’ 란 말 앞에 정판사 〈호〉가 있어 이 대당은 예수월 종말론척인 선지 

자， 목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신 18:15; 요 1:22) 로 고백한 것엄융 밝혀 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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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늪날도 ·이는 누구뇨’ 라는 젤푼이 예수의 이홉 앞에서 제기된다. 

(7) 쭈리는 이러한 첼폼에 대해 쭈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션지Ãl. 우리룹의 

구세주입융 고액혜야 한다. 

12. CÐ 생철 숙갱(뼈正) 사건야 치니는 영척 의미는 푸엇인가? (12-17 철) 
~ (1) 예쭈상햄 업성이 예수의 메시야되심용 공척으로 션포한 것이라면 예수의 생전 숙정 사 

건용 예수째서 천혀 메시야의 칙권융 행사하신 심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예루살댐 업생융 용해 왕파 션지자의 연모활 나타내신 예수께서 이쩨는 성전 숙 
청융 용해서 제사장의 연모웰 나타내신 것으로 이해훨 수 있다. 

(3) 이로써 예수께서는 왕파 선지자와 제사장의 칙환융 통시에 소유한 메시야로서 그의 신 

훈융 완전혀 드러내셨다. 

13. CÐ 당사 생 천윤 어느 갱도로. 타학혜 었었는가 ? (12, 13 쩔) 
~(1) 당시 생천에는 매매하는 자활과 돈 바꾸는 자톱과 비둘기 파는 자룹이 있어서 제사장 

과 결탁하여 성전 예배훌 륨는다는 구실로 용갖 벼리(非理)뤘 자행하였다. 

(2) 여기서 ‘때매하는 자훌’ 이란 먼 지역에서 돈만 가지고 용 휴대인틀에게 희생올 드리는 
데 필요한 점송. 나무. 기홈 풍훌 파는 사랍황이다. 

(3) ‘돈 바꾸는 자룹’ 용 로마와 헬라의 화혜릎 성전의 화예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 성전의 

화폐로 반 쩨켈외 성천세월 바치도혹 되어 있었다(참조.17:24-27). 
(4) ‘lJl툴기 화는 자툴· 이란 얼반척으로 가난한 사랍틀의 쩨용로 사용되었먼 비둘기쯤 판 

매하는 자흘융 가리킨다 

(5) 이러한 자툴은 생전 예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성전 안에서 공꽁연히 상거래블 했 

고 꽉볍히 큰 명철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훌 매겨 쪽리홉 취하는 일이 비일 벼재하였다. 

(6)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타락상융 가리격 ‘강도의 굴혈(짧뤘)’이라고 용박하셨던 것 
이다(참조， 렘 7:11). 

(7) 오늠낱 우리틀 주변에도 하나념의 영광에는 션혀 관심이 없이 주의 이홉과 복음융 도 

용(짧用)하여 자기 육적인 배만 채우려는 자룹이 었는데 그틀은 주께 통일한 책망용 

받아 마땅하다. 

14. 힘 예수깨셔는 생천훌 에혈게 갱의(定활)하셨는가? (13 컬) 
~(l) 그는 사 56:7융 인용하여 ‘기도흩}는 칩’ 이라고 청의하셨다. 

(2) 흑 생천응 하나님용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의 뜻윷 폴뺑하여 순종하는 신령한 목척 
융 가지고 기도하는 처소였다. 

(3) 오늘날 주께서는 우리의 몸융 성전으로 삽으시고(고천 3:16) 우리와 인격척으로 교제 

하시고 통행 (同行) 하시기흉 훤하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함으로써(앵 6:18)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용 
용해 당신의 삶융 사시도록 해야 한다(갈 2:20). 

15. [!1 하냐념째셔는 생천에셔 푸엇야 이루어지기옳 월하시는가? (13-16철) 
fA)(1) 그는 성전에서 기도가 이쭈어지기룹 원하신다(13철). 주외 이룹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과의 인격척 교제가 말씀파 기도웰 홍해 이루어져야 한다(창조‘ 앵 6: 18; 
벌 4:4; 팔 4:2). 

(2) 그는 성전에서 병 고침이 이루어지기룹 훤하신다(14 절). 소경파 저는 자흙이 성전에 외 

서 병 고침용 얻었듯이 하나념의 집에서는 영육의 질병용 치료하여 사랍융 변화시키는 

농력이 나타나야 한다 (참초. 행 3: 1-10). 
(3) 그는 성전에셔 한미가 이루어지기흉 원하신다(15， 16철) . 모든 성도의 삶. 성도틀의 모 
임온 궁극적으로 모든 영팡용 하나님께로만 활려야 한다(창조.앵 5:19.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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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과 갈은 서l 가지의 원라는 신약 시대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과 그틀의 집회룹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16. (!1훈융 내는 대제샤창틀파 세기환툴에께 예수는 에행게 대용하셨는가? (15， 16 철) 
fA) (1) 대제사장즙과 서기판뜰은 철없는 어린아이툴이 ‘호산나 다윗의 자졸이여· 라는 찬미흘 

함에 대하여 분융 내고 예수께 항의했다. 

(2)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 8:2 말씀올 인용하시면서 어련아이틀의 찬미환 청당하다고 하 
셨다. 

(3)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성직자를처럽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뜰보다 
어련아이처럽 겸손한 자릎이 영척인 진리활 더욱 잘 분별한다는 사실융 다시금 업종 

혜 준다(11:25-27). 

17. (!1 예수쩌셔 유하신 콧윤 어디 언가 ? (17 컬) 
fA) (1) 명철 때의 예루살렘은 항상 많은 사랍툴로 용였다. 

(2)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햄 성밖으로 나가 감합산 동쪽 비탈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그의 

마지막 며첼 밤융 보내셨다(막 11:19; 둑 21 :37). 
(3) 그가 마용렀먼 집은 아마도 형소 매우 천숙히 지내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 남 
매의 집이었용 것이다(참조 요 11:1 ， 5). 

18. (!1 푸화과냐푸훌 져주하신 01유는 푸엇인가 ? (1 8， 19철) 
fA) (1) 주께서는 시장기할 느끼시고 킬가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셔 혈매훌 찾으 

셨다. 

(2) 무화과나푸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음올 은연종 암시한다. 

(3)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우화과나무찮 향해 ‘이제 

부터 영원토콕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고 저주하셨던 것이다. 

(4) 이처럽 무화과나무룹 저주하심으로써 주께서는 무화파나무가 상칭하는 이스라옐 민족 

에 엄할 심판용 예고하시고(창촉 녹 13:6-9) 또한.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농력융 교 
훈하시고자 했다. 

19. 힘푸화과나푸가 져주받은 샤건응 우려에게 푸엇융 청고하는가? (18， 19 갱) 
fA) (1)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용 상징하는 나무로서(댐 8:13;호 9:10， 16) 이 나무가 잎 

사귀는 무성했으나 정작 열매는 소유치 못했던 것처렴 당시 아스라엠 사랍툴은 종교의 

외양은 장 갖추었으나 믿융의 실제척인 경협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결국 옐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버련 것처럽 이스라옐도 로마에 의해 망국 
(亡國)의 아픔올 겪어야 했다. 

(3) 이것은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갈 5:22)왔 맺지 못하고 었 

는 오늘낱의 교회인 (“ch뻐lU싸IIπr‘녕l-ma히n비1) 에 게도 동얼흩하}게 주어지는 심판외 경고이다. 
20. 힘 무화화나무의 표척융 흉하여 주께세 가르쳐 주신 기도의 훨리는푸엇언가 ?(20-22철) 

fA) (1) 주께서는 무화과나무의 표적융 용하여 ‘믿고 구하는 기도’ 의 능력에 판하여 교훈하셨다. 

(2) 흑 참된 믿읍은 무화과나무의 표척과 갑용 농력융 발휘할 뿔 아니라 산용 바다로 옳기 

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와 찰은 놀라운 능력은 믿고 구하는 기도에 대한 웅당으로 약속되어 었다. 즉 ‘너회 

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22 첼). 

(4) 여기에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믿옵’ 이란 무엇용 의미하는가? 
(5) 성경에서 말'8~는 믿음은 결쿄 우리 스스로가 빌지 않는 것융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 
는 것융 의미하지 않는다. 

(6) 대신에 그갓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 하나념의 뜻에 대한 불뺑 및 그 뜻에의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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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련된다. 

(7) 이쳐럽 추리는 살아었는 믿융파 그 믿용에서 훌발한 기도 생환융 용해서 형식적언 신 

앙 생환도 청산할 수 있다. 사실 」츄리흘이 날마다 칙연하는 싹용용 이러한 자신에게 있 

는 외형파 내변에의 싸용이라 할 수 있다(참초， 홈 7:18-23). 이련 써용에서 숭려하는 

길용 예수 그리스도블 활잡는 방법밖에는 없다(창조‘히 12:2) • 

21. [!1 고반 추간의 확요엘에 발쟁한 샤건률융 환셔률 중심으로 요약하라. 
(Ã)(1) 고난 주간의 세쩨 날인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룹은 본서 18절-26:16까지의 긴 부분에 

걸쳐 기록되어 었다. 

(2) 이중 꽉별히 23철-22:46은 여l수께서 여러 유대 지도자깥과 논쟁하신 내용과 그 논쟁 

에 판련된 몇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었다. 

(3) 당시에는 성전에서 유명한 선생달용 가로막고 그틀에게 질문용 먼지는 것이 관습적인 

일이었는데 (22: 16. 23. 35) 군중톱은 이렇게 시작된 대화에셔 오고 가는 말틀융 듣기짤 

출겼다. 

(4)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틀의 파상척인 젤문좁융 다윗의 자손 문채 (22:41-46) 로 용쇄 

해 버련 후 제자틀과 유대 교권자쯤에게 ‘ 7 화(網)의 교훈’윤 발씀하셨다(23 장). 

(5) 그 후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는 감랑산으로 물러가셔서 그의 제차-릎에게 ‘작은 계시 

록’이라 용리우는 유명한 종말롤의 쿄훈융 베풍어 주셨다(24.25 장). 

22. [!1 ‘대제사장틀과 액생의 창로틀’윤 어며한 사캄률이었는가? (23 철) 
(Ã) (1) ‘대제사장릎’ (Chief priests) 은 높은 지위에서 성전의 일용 담당한 자틀로서 산혜드린 

(Sanhedrin)에 소속된 성직 귀쪽 계급의 고위충이었다. 

(2) ‘장로풍’ (elders) 은 성칙자가 아닌 산혜드련 회원툴 중에 영향력 있는 평신도 가문의 
지도자룹올 가리킨다. 

(3) 이러한 명칭돔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퉁 신학적 종파룹 나타내는 명청과는 탈리 산 

혜드련 회웬률이 지니는 종교척인 지위왔 나타내는 말이었다. 

(4) 예수 당시의 이즐 두 부류의 총교 지도자틀은 건전한 총교 훈동과 융법의 순수성 보존 

풍에 대한 판심보다는 종교웰 빙자한 세상척인 명예와 부웰 혹혀하는 데 급급해 있었 

다(참죠.26:57-68;27: 1-20). 이는 복용융 빙자하여 장사 속생융 가지고 활동하는 현 
대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틀과 다웰 바 없다. 

23. [!1대제사장률콰 창로툴윤 어현 묻쩨활 가치고 예수께 나아왔는가? (23 철) 
(Ã) (1) 그툴은 예수께서 예루쌀랩에 입성하시고 성전올 숙정하신 일 동에 대해 예수가 가진 

권세의 윷처룹 추궁했다. 

(2) 이러한 추궁은 예수찰 곤경으로 빠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콧된 계략이었다. 

(3) 쪽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앵하였다고 말씀하시면 그웰 하나님 모.독죄로 산혜드린 

에 고발항 섬산이었던 것이다. 

(4) 이것용 마치 종이 주인에게 그 다스렬 권한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는 것이나마한가지 

의 교만이다‘ 하나닝파 자신에 대혜셔 청확히 파악치 뭇한 자가 범하는 어리석융이다. 

24. [!1 권세의 훌쳐에 판한 예수의 대당윤 어며했는가? (24-27철) 
(Ã) (1) 예수께서는 이미 철문자륜의 의도픔 간파하시고 매우 지혜롭게 대용하셨다. 

(2) 뜩 그는 자신의 다른 질문용 제기하섬으로써 그플에게 용수하였는데 (24 철). 이는 랍바 

꽉이 논쟁할 때 매우 혼히 사용하먼 방식이었다 

(3) 예수께서 다시 제기하신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냐 하늪로서냐 사랍에게로서 

냐’라는 문제였다. 

(4) 여기셔 .요한의 세혜’ 란 단순히 그의 세례반응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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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려키기 위하여 사용된 딸이다. 

(5) 이러한 예수의 반문은 질문자틀의 헛정올 예리하게 지척한 것으로 그물용 어느 쪽으로 
도 대당치 못하고 마침내 ‘알지 못하노라’ 고 얼버무렸다. 

(6) 결국 질푼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위률 받아뜰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도 
받아틀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7)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올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었다연 그는 결코 새로운 진 
리콸 배워 나갈 수 없다. 

(8)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랍이 하나님의 못용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합인지 알리라’ (요 7:17). 

25. 힘푸 아틀의 배유가 의미하는 바는 우엇인가? (28-32 철) 
~(l)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틀의 외식척인 태도활 지척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활 틀어 

말씀하셨다. 

(2) 그 비유의 내용은 포도현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율 툴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불순종한 맏아뜰과 싫다고 말한 후 뒤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활에 판한 이야기였다. 

(3) 여기서 맏아룹은 융법용 강조하연서도 요한의 도원 거부한 종교 지도자플용 상정하며. 

룹째 아·틀은 희개하고 하나님께로 흘아온 세리와 창기룹 상칭한다(32 철) . 
(4) 결국 이 비휴는 싣천척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융 실천하는 사랍이 천국에 들어 

가게 된다는 진려활 가르쳐 주고 있다(31 절 ;7:21). 

26. (Ð 포도원 농후의 비유가 지니는 충섬척 의며는 우엇언가? (33-41 철) 
~ (1) 이 비휴는 앞에 언급된 ·두 아픔의 비유’와 통일한 동기촬 가지고 말씀되어졌다. 

(2) 따라서 이 벼유의 중심적 의미도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짤의 완악합융 지척하려는 
데에 었다. 

(3) 그런데 이 비유는 앞의 것에 비해 매우 직선적인 표현올 사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넙용 향해 척극척으로 반역하고 있는 사실폴 밥히고 었다. 

27. (Ð 포도훤 놓l흙의 벼휴에 냐요는 풍장 인풀틀은 각각 누구훌 강갱하는가 ? (33-41 철) 
~(l) 먼저 포도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웰 상정한다. 이 주언이 포도현 주위에 울타리홉 

치고 구유와 망대플 연치한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닙의 자상하신 배려광 생각나께 한다. 

(2) 주인에게 포도현용 세(뾰)로 받은 농푸들은 당시 이스라엘 총교 지도자훌융 상정한다. 

또한 주인의 종틀은 하나님의 선지자팔용， 주인의 아틀은 예수흉 상정한다. 

(3)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듣은 마치 농부들이 주인의 파송활 받용 총틀융 때리고 죽이고 

톨로 쳤듯이 (35 절) 세혜 요한융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툴황 휩박했다. 

(4) 더 나아가서 그틀은 농부틀이 최후로 주인의 아품마저 악한 생각으로 살해했듯이 하나 

님의 아틀 예수 그리스도륜 십자가에 못박아 쭉이고 말았댄 것이다. 

(5) 그러므로 그틀은 농부닫이 주인에 의해 진멸당한 것처렵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융 받고 

야 말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제 때에 설파찰 바젤 만한 다른 농부틀’ 이란 하나님의 백성다옵게 살아가 

는 성도룹용 의미하며 그틀에게는 하나님의 휴업 흑 천국이 상속되어질 것이다. 

(71 우리는 이 짧은 비유 속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약되어 
있음융 알 수 있다. 

(8) 이 벼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융 거역하고 예수홉 대척하는 자에게 

임할 준엄한 역사의 심판올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준다. 

28. (Ð ‘너희가 생청에…함융 얽어 본 엘이 없느냐’는 표현이 갖는 의미훌 첼명하라 (42컬). 
lA1 (1)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용하신 톡륙한 어법(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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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6철 :12:3:19:4:막 12: 10). 
(2) 예수께서 이러한 표현융 사용하신 경쭈는 모두 생경이 자신용 중거하고 었다는 사실을 
밝히시려고 할 때였다 • 

• (3) 실제로 모든 성경용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거하려는 데에 그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요 
5:39). 

(4) 그러므로 성경융 얽융 때마다 그 밭쏠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판계되어 있는지월 상고하 
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29. 틴 ‘모용이의 매랫롤’윤 누구용 상갱하는 발언7}? (42 철) 
@잉 (1) ‘모용이의 머릿뚫’ 에 판한 이 인용문은 시 118:22 ， 23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2) 여기서 ‘모풍이의 머릿률’ 이란 건축 용어로서 지용이나 건품 바껍 계단. 혹용 성벅융 
건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톨울 가리킨다. 

(3) 시 11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판련된 것으로 륙별히 이스라앨 민쪽이 ‘버 린 툴’ 
처렵 여러 민족틀로부터 학대와 핍박융 받았지만 결국 ‘모용이의 머릿롤’， 측 하나님의 

선핵받은 민족으로 축복받았음용 노래하고 있다. 

(4) 그런데 이스라엘 민혹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파 똑같이 
그의 객대자를로 버립과 핍박과 죽용용 받으셨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활 보효하셨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온 교회의 기초석이 

요 모풍이 룹이 되게 ·하셨다(행 4:11: 앵 2:20: 뱅천 2:4， 5). 
(6) 이제 우리 모든 생도룹은 모두 모똥이의 머릿룹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령한 건 

물로 지어져 가는 영적 공동체임융 기억해야 한다(앨 2:20-22). 
30. 힘 예수채셔는 42 철의 인용푼흩 어떻게 척용하셨는가? (43 철) 

(Ã) (1) 그는 이미 말씀하신 농부의 비유 (33-40 절) 와 더왈어 42절의 인용문융 당시의 상황에 

정확히 척용하셨다. 
(2) 즉 하나님의 뭇용 거역한 종교 지도자틀과 이스라엘 백성틀은 하나님의 나라릎 혜앗기 
고 다환 액성틀이 그 나라룹 상속하리라는 것이다. 

(3)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이스라웬로부터 박딸되어 다흔 민혹. 즉 교회에게로 넙 
겨졌다(맹전 2:9). 

(4)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곁치패의 신앙 생활만 하고 하나님의 뜻폴 행하 

지 않는 자들도 신령한 축복올 받는 데서는 탈락되고 말 것이다(7:21:앵 1:3). 
31. CÐ 메시야훌 대척하는 차의 운명훌 말하라 (44 철) . 

(Ã) (1) 메시야뤘 대척하는 자는 마치 모똥이의 머릿룹과 충톨하는 자와 갈아서 깨어지고 부수 

어지듯이 멸망해 버혈 것이다. 

(2) 이러한 본철의 말씀은 사8:14， 15파 단 2:35의 내용으로부터 합성되어진 귀철이다. 

(3) 이 해철은 결국 여1수짧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4) 즉 그설 대척하고 덤벼는 자는 바위에 머리룹 부딪히는 자와 같아서 그의 생은 산산이 

부수어지고야 말 것이다. 

32. CÐ 예수의 맏뺨융 틀윤 종Ä 치도자뜰의 반웅은 어때했는가? (45， 46 철) 
뼈 (1) 대제사장둡과 바리새인활，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툴은 예수로부터 그틀이 예수설 거부 

한다면 그로 인해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을 뜰었다. 

(2) 그런데 그틀은 예수의 경고흘 받아닫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합 체포하여 해치려고 하 
였다. 

(3) 그러나 그플이 예수월 잡지 못한 이휴는 예수홉 션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군중품용 두 

려위했기 때문이었다(46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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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처럼 유대의 지도자플은 예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 

룹 잡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그 상황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 

었다. 

(5) 이틀이야말로 듣기는 뜰어도 깨닫'~I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환악한 액성이 

요 귀머거리 독사와 같았던 것이다(창조， 사 6:9， 10). 

(6) 오늘날 말씀용 틀는 우리틀의 태도와 반용은 어떠한가? 

연구자료 

예수의 비유 

‘비유’ (홈鷹)란 어떠한 관녕이나 사울에 대한 설명을 그와 비 

슷한 관엽이나 샤풀을 끌어대어 하는 것율 의미한다. 즉 바유란 

화자 (끓홉) 가 강조하려는 요지 (짧둬)즙 알상 생 환의 낯익은 상황 

윷 예로 틀어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성경 
에 나요는 바유는 대부분 심오한 영적 진려와 관련이 있마 (33-46 
철;녹 15: 11-32). 그러므로 어느 성 경 학자는 ‘비유란 하늘의 의마 
릎 가진 땅의 이야기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강운 비퓨와 관련지어 우리는 누구보다도 언저 예수 그려 

스도훌 떠융렬 수 었는데 그분께서는 ‘비유가 아니연 아우것도 

말씀하지 아나하셨다’ (13: 34)고 표현될 정도로 많용 비유를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는 형벙하고 무석한 사랑뜰에게도 영척 진려률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려고 그 갇은 목척을 달성하 
기 위하여 그분께서 샤용하신 이야기 형식이 바로 ·바유’였다. 예 

수께셔는 바유가 갖는 ‘단순성’ (I，t純性)이라는 속성이 자신이 가 

르치려 하는 복된 소식을 모든 세대에 걸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랄해 줄 수 있다는 사생올 풍첼하셨음에 흘렴없마.뿐만 아니라 
버유는 복옴의 원뜻이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오해되어지는 것올 

방지해 주는 역활도 한다.그러므로 그리스도께셔는 ‘어쩌하여 저 
회에게 바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제자플에게 천국의 벼 

멸을 아는 것이 자신의 쩌1자틀에게는 허락되어 였으나 바리새언 
(Pharisees)이나 사푸개인 (Sadducees)과 갈이 영안(靈眼)이 어두 

워진 자툴에게는 허락되어 었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압하설 수 있 
었다. 
아흩든 우리는 사복음서환 읽는 가운데 ·써 뿌리는 자 비유’ 

(13: 5- 8: 막 4:3-8) , ‘열 처녀 비유’ (25: 1-13). ‘앓어배련 양 버유’ 
(18: 12-14;축 15: 4-7) 통과 강은 예수의 배유활 종종 정하게 펀 
다.이러한 예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과 몇 마다 안 되는 말 
가운데셔도 커다란 지혜율 얻커l 해준다. 그런데 이처렴 우리가 비 
유륨 앓고 째랄융 수 있는 것윤 근본적으로 생령께셔 우리흘 강 
화(짧化) 시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생(참조. 16: 17)융 결코 잊어셔 

는안된다. 



제 22 창 성전에서 계속되는 논쟁 
당확구톨 1.14 흔인 잔치의 비유/15. ZZ 바리새민훨과 헤못당이 저|기흰 닙서|의 운저I/Z3.33 시두개인률 
이 제기힌 부훌 운저1/34.40 융벌시가 제기힌 큰 계명 룬저1 /41.46 어l수껴|서 제기히신 다윗의 자손 몸제 

I 예수째셔 다시 배유로 대당하여 가라사대 
2 천국용 마치 자기 아룹융 휘하여 혼인 잔치 
팝 에폼 어떤 입금과 갈으니 

S 그 종줍용 보내어 그 청한사합찰융 혼인 잔 
치에 오라 하였더니 요.기용 싫어하거늪 

4 다시 다른 총톱용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합 
당에게 이르기환 내가 요잔용준비하되 나의 소 
와 쌀진 정숭용 잡고 모든 것융 갖추었으니 혼 
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 져회가 률아보.지도 않고 하냐는 자기 방으 
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6그 남용 자툴용 총합융 잡아 놓욕하고 죽이니 
7 임픔이 노하여 군대당 보내어 그 살인한 자 
팝융 진멸하고 그 용리용 용사르고 
8 이에 총릎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에벼되 

었으.나 청한 사합합용 합당치 아니하나 
9사거리 길에 가서 사랍융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 총릎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션한 자나 만 
냐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 
특한지라 

11 임금이 손용 보러 릅어용새 거기서 예북융 
업지 않용 한 사람융 보고 
12 가로되 천구여 어찌하여 예복융 입지 않고 
여기 툴어왔느냐 하니 져가 휴구 무언이어늪 

13 임급이 사환팝에게 뺑하되 그 수족융 결싹 
하여 바강 어두용에 내어 번지라 거기서 옳피 
용며 이당 값이 었으리라 하니라 
14 청항융 받용 자는 많되 쩍함융 업용 자는 
척으니라 

15 이에 바리새인합이 가셔 어떻께 하여 예수 
로 발의 용루에 컬리게 함짜 상용하고 

16 자기 쩨자률융 혜훗 당연픔파 함찌 예수쩌 
보내어 맡하되 션생납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 
용 창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넙의 도용 가르치시 
며 아무라도 꺼리는 엄이 없으시니 이는 사함 

융 외모로 보지 아니하생이나이다 
17 그러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 
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께 쩌짚 바치는 것이 가 

하나이짜 용가하니이까 한대 
18 예수에서 저희외 악합용 아사고 가라샤대 

외식하는 자쯤아 어찍하여 나월 시험하느냐 

19 셋톤용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냐 
용 가져왔거늘 
20 예수째셔 말씀하사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2’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 
대 그련록 가이사의 것용 가이사에재， 하나님의 
것용 하나념째 바치 라 하시니 
22 져회가 이 웰용융 흘고 기이히 여져 예수 
융찌나가니라 
28 푸환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륨이 그날에 예 
수째 와셔 용어 가로되 
24 션생님이여 모째가 일렀으되 사합이 만일 
자식이 없이 축으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 

, 가륨어 형융 위하여 후샤월 찌융지니라 하였나 
이다 

25 쭈리 중에 첼 형쩨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툴었다가 죽어 후샤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캄 그 
풍생에게 끼쳐 두고 
26 그 활쩌와 세째로 힐품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척후에는 그 여자도 쭉었나이다 
28 그런측 저회가 다 그당 휘하였으니 부환 때 
얘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껴 
29 예수째셔 대당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생청 
도， 하나님의 농력도 암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 
였도다 
80 쭈활 때애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놓에 었는 천사관파 감으니라 
81 쭉용 자의 부황용 의논함진대 하나님이 너 
회에재 망씀하신 바 

82 나는 아브라함의 하냐님이요 이삭의 하나 
닝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용 얽어 보 
지 옷하였느냐 하나남용 학용 자의 하나님이 아 
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88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높라더라 
84 예수께서 사두개인합로 대당항 수 없께 하 
셨다 함융 바리새인륨이 톨고 모였는대 
85 그중에 한 용법사가 예수팝 시협하여 붙되 
86 션생님이여 용법 중에 어느 계명이크니이까 
87 예수쩌서 가라사대 네 마용용 다하고 목숨 
융 다하고 뭇융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융 사항 



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쩨 되는 계명이요 
39 툴빼는 그와 감으니 네 이풋용 네 몽과 갑 
이 사항하라 하셨으나 
40 이 두 계명이 온 융법파 션지자의 강령이 
니라 

41 바라찌인합이 모였융 때에 예수째서 그룹 
에게 흘으사회 

42 너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느냐뉘자손이냐 대당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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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라사대 그러연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쩌 그리스도홉 주라 칭하여 딴하되 

44 주혜서 내 주쩌 이르시되 내가 네 훨수표 
네 받 아래 줍 때까지 내 우면에앉았으라 하 
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융 주라 칭하였용흑 어쩌 
J 그의 자손이 되쨌느냐 하시니 
j 4뼈6 한 말도 능히 대당하는 차가 없고 그날 
터 감히 그에게 훌는 자도 없더라 

• • • ι - • __ ._-_ - • • •• ~- “ “ ‘ •“ ι --_ •...•• ~-----→← • ------•---- •• .-.-_._-.-•• - ‘ ...• • • •- ._-. ‘ “ 

1. 잉본장의 주요 내용융 요약하라. 
lÃl (1) 본장에는 고난 주간의 세째 날인 화요일에 밭생했던 사건틀이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다. 

(2) 그중 혼인 잔치의 비유는 천국에서 배척될 자룹융 지척하는 내용으로셔 전장(前意) 의 

두 버휴 (21 :28-32, 33-41)와 액융 같이하는 쩨번째의 비유이다. 

(3) 이로써 권세에 대한 논쟁 (21 :23-27) 융 제기했다가 깨꿋이 왜배한 대척자툴운 다시금 
바리새인파 헤롯당. 사두개인， 융법사 풍의 순서로 납세. 부환， 계명 문제활 틀고 예수께 
대하여 파상적 (鼓狀~J) 인 공격용 취하였다. 

(4)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도 완벽한 답변으로 송려하신 예수께서는 반격으로써 다 

윗의 자손 문제활 제기하여 저졸의 업을 완전히 용쇄하셨다. 

(5)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업성으로 공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직융 신학척 

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년다. 

2. 핀 혼인 잔치의 버유가 치나는 핵심척언 의띠는 무엇언가? (1-14철) 
lÃl (1) 이 비유는 전장(前웰)에 언급된 두 비유，록 두 아틀의 비유 (21:28-32) ， 포도원 놓부 

의 비유 (21:33-41) 에 이은 연속척인 주제품 가지고 었다. 

(2) 측 이 셰 비유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룹 거부하는 자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척될 
것융 경고하는 주제흉 갖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앞의 두 비유에서는 명령에 대한 광순종 혹은 의무에 대한 합이행의 문제가 다 
루어졌는데 이 비유에서는 은총에 대한 거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었다. 

(4) 이것은 인간의 구웬이 은총에 의해 되어지는 것임에도 활구하고 인간이 얼마싹 배은 망 

덕(背恩忘德)한 기운데 하나님융 대적하고 있는가룹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5) 이 버유는 녹 14:16-24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 와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별개의 

주제환 가진 각각의 tl)유입융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3. CÐ ‘혼언 잔치의 버휴’와 녹 14:16-24에 나요는 ‘론 깐치의 버휴’가 지난 차이갱융 열 
거하라. 

1Ãl(1) 다옴 도표룹 창조하라. 

강혹----츠폰‘ 혼인 잔치외 버휴 (1-14쩔) 를 환쳐 버휴(녹 14:16-24) 

잔치참 배생한 자 ‘어떤 영급’ (2컬) ·어떤 사랍’ (16철) 

잔치의 이홉 
임금의 아둡융 위 한 ‘혼인 

‘큰 잔치， (16 갤) 
찬치’ (2 철) 

초청의 회수 두 번 (3 ， 4 캘) 단 한번 (17 철) 

거철의 태도 
<D 방으로 (5 절) @딴(18 철) 
@상업차호 (5 철) @ 소(19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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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철한 자에 대한 보용 

@종똘융 능욕， 살해 (6 캘) I@장가 (20 협) 

군대활보내진멸 (7 절) I 없 용 

(2) 위와 칼은 차이챔 외에도 혼인 잔치의 비휴에는 예북융 업지 않용 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나 (11-13철) 큰 잔치의 비유에는 없다. 

(3) 이러한 여러 차이첨으로 미루어 첼 때 이 두 비유는 서로 다흔 역사척 상황에셔 비롯 
된 혈재의 내용엄올 알 수 있다; 

4. (Ð 혼언 잔치는 영척으로 푸엇융 상청하는가? (2철) 
(Ã) (1) 혼인 잔치는 임금의 아촬융 위한 것이니 (2절)반륨 메시야의 잔치헬 암시하는 말임에 

흘립없다. 

(2) 임금의 아틀은 메시야월 가리키는 말이며 메시야는 종종 신랑이라는 말로 상정된다(9: 

15;25:1;요3:29; 앵 5:25-32; 계 21:2,9). 
(3)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난 혼인 잔치는 역사척으로 이루어질 메시야의 잔치와 동일시되 
어지지는 않는다. 

(4) 왜냐하면 메시야의 잔치에서는 이 벼휴에 나타나 있듯이 {3, 5, 6철) 초청에 거부하거나 

승락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5) 아마도 이 비유에 나타난 초청온 생령의 부르심이 아나라 일반척인 복융의 전도활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분명한 복읍 전도에 용하지 않는 사랍은 스스로가 택함 받지 아니한 자엄융나타 

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5. (Ð초청을 거철하는 샤랍률의 행동운 무엇융 상갱하는가? (3， 5， 6철) 
l8l (1) 그틀의 행동은 오늘날 복용 전도웰 받고도 완악한 심령으로 거륨하여 거절하다가 마침 

내 멸망하고마는 사랍톱의 모습용 상정한다. 

(2) 복읍융 거철하는 사랍깥의 태도는 첫째 싫어하고 (3컬) 툴아보지도 않고 세상 얼에 힘 
쓰며 (5철) 복음 천도하는 자를융 핍박하는 {6컬) 앵동 퓨형으로 나타난다. 

(3) 우리는 사도행전의 앞 부분 (1-7장)끓 용해서 복읍 전하는 성도흘융 향해 위판 갈은 행 
동 휴형으로 반웅하는 많은 유대인필용 실제로 목격할 수 있다. 

(4) 유대인률은 사도뜰과 믿는 자틀용 잡아 투욕하였으며(행 4:3;9:2;12:4) 스데반(행 7: 
58) 과 야고보 (행 12:2) 월 순교하게 혔다. 

(5) 이련 자틀은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지만 결국용 그틀의 강팍한 행동은 자신틀의 
심판과 멸망올 자초항 뿐이다. 

6. (Ð ‘요찬’ 옴 에면 식샤훌 방합언가 ? {4철) 
(8J (1) ‘오찬’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리스몽〉으로 이 말용 당시 유대인이 억던 하쭈 두 끼 

니 중 첫번째 낀니환 가리키는 말로서 보통 늦은 아첨 (mid-morning) 에 갖는 식사훌 
말한다. 

(2) 이에 벼해 녹 14:16에 잔치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프논〉은 두번째 끼니， 륙 저녁 
식사웰 가리키는 표현이다. 

(3) 한편 본문 {1-3절) 에 나온 ‘혼인 잔치’ 에 해당하는 헬라어 〈가푸스〉 는 북수로 쓰여져 
서 잔치가 며철 동안 계속되는 행사임용 보여 준다. 

(4) 따라서 이 비유에 나타난 ‘오찬’ 용 며철 동안 멸렬 잔치의 시작이었융 것이다. 
7. (Ð초청울 거청한 샤랍률용 어매한 심판융 발았는가? (7철) 

r8l(1) 임금온 자기의 초청융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융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환 자룹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군대활 보내 살인자뜰융 진멸하고 집융 활살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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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임금의 심판온 우션 가깡게 A.O.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용 예언하는 발쏟으로 볼 수도 었으나 궁극객으로는 복용용 거부한 모든 자둥이 최 

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융 의미하는 말씀이다. 

(3) 메시야흘 거역하고 대척하는 자툴에게 약속되는 것이라면 오칙 영원한 멸망 그것뿔이 
다 (참초.21 :38-41, 44). 

8. CÐ 임픔윤 다시 총툴융 용혜 애매한 자툴흩 효챙확도욕 하였는가? (8-10철) 
lÃl (1) 임금은 청한 사랍룹이 합당치 않읍율 선언하고 사거리 킬로 나가 사랍율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초청하도록 종틀에게 명령했다. 

(2) 여기 ‘만나는 대로’ 란 말은 초청 대상이 어떠한 외척 조건도 판계되지 않고 실로 모든 
사랍에게 개방되어짐훌 뭇한다. 

(3) 그리하여 총둡용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 잔 
치 자리훌 짝 채우게 되었다. 

(4) 흠별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란 발은 인간척인 기준의 선악에 상판없이 오칙 용총으 
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5) 하나님의 부르섬은 인간이 까지고 있는 과거의 션악에 상관치 않으신다. 오칙 그분의 
부르심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9. 힘 ‘예욕율 입지 않윤 한 샤랑’윤 어헌 샤랍을 상칭하는가? (11철) 
lÃl (1) 혼인 잔치에는 션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이 없었지만 탄 한 가지 예복올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2) 이 예복은 잔치 손님틀올 위하여 임금이 하사한 것으로 이것융 업지 않았다는 것온 매 

쭈 이상한 일이었다. 

(3) 우리도 비록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척인 하나님의 윤총에 의해셔 구원 
용 얻지만 구훤받은 충거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융바른 신앙 고백용 해야만 한다(홈10: 

9, 10). 
(4) 이것융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룹 13:14; 계 19:8). 
(5) 그러묘로 본문의 예복올 입지 않은 사랍은 복음읍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복옴 
융 받아틀인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자훌 상정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태의 신앙인올 

거부하신다 (참촉 계 3:15, 16). 
10. 힘 ‘휴구 무언’ (有口짧좁) 이라는 맙윤 무엇율 의마하는가 ? (12청) 

lÃl (1) 입금은 예복용 입지 않은 자활 향해 ‘친구여 어쩌하여 예복융 업지 않고 여기 룹어왔 

느냐’ 라고 다정하게 질문하였다. 

(2) 그련데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옷융 업융 수 있는 총분 

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옷융 업지 않은 채 혼인 잔치에 룹어왔융을 

의미한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쭈리흘 위하여 모든 것율 

이쭉하시고 또 준비하셨다. 

(4) 그럽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냐님 앞에서 책망용 받는다면 이는 순천히 인간의 게으콤과 

후주의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5) 그래서 사도 바용온 우려에게 ‘세월융 아끼라’ (엠 5:16) 고 훈계하고 었다. 

11.CÐ ‘챙합용 발은 자는 많되 핵합융 입윤 자는 척다’ 란 말황의 의미는 무엇언가 ? (14철) 
(Ã) (1) 이 말씀은 외경 에스라4서에도 세 번이나 사용된 바 었는 고대외 격언이다. 

(2) 꽉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최인들용 일반척으로 초청하시면서 또한 그 일부웰 
륙뱅히 선택하신다는 구훤의 진리촬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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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으로 결국 그리스도광 거부하는 것용 그것이 무판샘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5철)，반 
역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6철)，아니연 태만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12철) 자신에게로 그 

책임이 룹아가게 된다(창조‘ 홉 1:20). 

12. [!1 냥세에 판한 캘푼은 어현 배청에셔 야루어졌는가? (15-22철) 
@(l) 이미 총교척인 면에서 권뀌의 문제흘 제기하였다가 (21:23-27) 패배한 바리새인틀윤 구 

수 회의 (腦홉슐짧) 끝에 이번에는 청치척인 문쩨인 납째에 판한 쩔품융 가지고 나아 

왔다. 
(2) 당시 이스라웰은 로마의 지배흉 받고 었었으므로 이스라웹 액성틀옹 로마의 황제 가이 

사에게 언두세 (A뼈짧) 웰 바치도록 강요받았다. 

(3)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룹에게 부과되 
었는데 이는 얼심당웬과 칼운 휴대의 우국 지사률에 의하여 매국적인 것으로 맹혈한 

반대룹 받고 있었다. 

(4) 이러한 가용데 만일 예수께서 납세에 한성하신다면 유대인틀에게 신임융 앓융 것이다. 
(5) 그렇다고 반대륭 하신다연 가이사흘 반역한 것이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해 모반죄로 체 

포될 것이다. 

(6) 바로 이러한 진퇴 양난의 융무에 예수활 룹아넣기 휘해 바리새인툴용 명소 척대객인 

관계에 었댄 혜롯당과 합작하여 납세의 품쩨를 제기했댄 것이다. 

(7) ‘헤롯당’ 이란 총교척 당파가 아니라 단순히 혜롯 안디바의 추총자룹로셔 바리새인과 
척대척인 판계에 었는 친로마파 사랍룹융 가리키는 말이다. 

(8) 이처럽 진리꿇 왜곡하려고 하는 자동윤 목척융 성취하기 위해 지초와 주의까지도 져버 

리고 원수룹과도 야합하여 팡분(狂홈)하려는 경향이 었다. 

13. [!1 바리째 인과 빼훗당훤률이 예수께 청충혀 철문한 의도는 무엇인가 ? (16， 17철) 
!Al (1) 그툴온 우션 예수웰 ‘션생님’ 이라고 효칭한 후 @참되시고 @하나념의 도블 가르치시 

며 @사랍융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찬사홉 늘어놓으면서 질문융 하였다. 
(2) 이러한 환사는 사실로서 바리새인과 혜봇당원틀마저도 예수의 참되싱용 시언할 수밖 

에 없었융융 보여 풀다. 

(3) 그러나 그활은 진정으로 예수룹 존경하는 마융에셔 이련 찬사블 발한 것이 아니다. 

(4) 그틀의 진정한 속생옴 예수께서 훌흉한 휴대 랍비임융 인청해 줌으로써 은연중 그가 

가이사에재 세흉 바치지 맙라는 대답융 하도륙 이끄는 데에 있었다. 

(5) 그러나 결국 그틀의 의도는 예수의 지왜로운 대답 앞에셔 무산되어 버렸고 예수의 창 

되심융 충거하는 역활융 한 생이 되고 망았다 

(6) 여기에서 쭈리는 다시 한번 시험하는 자의 교활합과 어리석융융 목격하게 된다. 

(7) 우리가 당연하는 매일의 삶에셔도 악인의 간계한 휴혹파 도천룹이 있융 수 있다. 이런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우리의 의지상 주께 말기고 그환의 션하신 인도뚫 구하는 킬밖 

에 없다(창조‘ 6:13;시 37:5;맹천 5:7). 

14. [!1 ‘가이사’는 누구훌 말하는가? (17컬) 
圓 (1) ‘가이사’ (Caesar)는 본래 로마의 초대 황제인 율리우스 가이사 (Julius Caesar, B. C. 

100-44) 의 성 (姓)으로서 후대의 황제용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2) 따라서 생경 중에 나타나는 ‘7.이사’ 란 명청이 가리키는 로마 황제는 여러 사람이다. 

(3) 녹 2:1에 언급된 가이사는 아쭈구스쭈스 (B. C. 27-A. O. 14) , 3: 1옹티베리우스(A. 0.14 
-37) , 행 17:7온 클라우디우스(A. O. 41-54). 행 25:8-12와 벌 4:22흘 네로(A. D.54-68) 
헬 가리키고 있다. 

(4) 본철에 언급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 황제품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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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I 납세애 환한 철문융 발고 예수깨셔는 어면 방식으로 벼웅하셨는7.? (18-20철) 
(Ã] (l) 예수째서는 먼저 달롬한 찬사와 함께 자신융 시험하는 자들의 악함융 꾸짖으셨다. ‘외 

식하는 자들아 어쩌하여 나플 시험하느냐’-

(2) 이처럼 전지 전농하신 주께서는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시기는커녕 불꽃 감은 홍찰력 
으로 악한 자플의 곁꾸미는 맹동을 먼저 꿰뚫어 보신다. 

(3) 그리고 주의 대답은 질문자틀이 전핵 예기치 못했댄 방식으로 계속되었으니， 즉 그툴융 

향해 인두세로 지불하는 데 사용되던 동전용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19절). 
(4) 즉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주께서는 21:23-27에서 그러셨던 것처렴 질문환 자활 
에게 다시 질문융 던지심으로 그툴 자신이 대답용 하도륙 만드셨다. 

(5) 이러한 주의 지혜로운 대웅법은 가장 효파척인 시청각척 상당 교육의 모렐용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16. C!I당시 납세륨 위혜 홍용되던 화혜는 에면 모양이었는가? (19첼) 
(Ã] (1) 당시 이스라엘 사랍틀은 인두세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통상척으로 데나라용과 같온 로 

마의 은전을 사용하였다. 

(2) 로마 시대의 은전의 한쪽 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신성한 아우구스쭈스의 아룹인 

티떼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 었였고，다른 한쪽 면에는 ‘최고 숭원장’이라는 의 

미의 라단어가 새겨져 었었다. 

(3) 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동전융 가리키시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었느냐’ 고 질문 

자틀에게 물으셨다. 

(4) 이에 대해 그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 이라고 대답활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주 

의 유명한 당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명언이 탄 

생하게 된다. 

17. C!I 주께셔 냥세의 문제에 대하여 최종척으로 말씀하신 당변의 의미훌 셜명하라 (21 철). 
[Ã) (1) 예수께서는 납세의 문제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온 하나닝께 

1:I~치라’ (KJV,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 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 ’s) 라는 답변으로 최종척인 말씀올 하셨다. 

(2) 이 말씀은 결코 해롯당과 갇은 현실 타협올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열심당과 같은 환상 
적 민족주의도 지지하지 않는 말씀이다. 

(3)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권세블 위임받아 행사하는 가이사에게 합당한 의 

무흉 여행하되 하늪과 땅의 모든 권세릅 지니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룹 우선적으로 앵 

하여야 한다. 

(4) 바용과 베드로도 이와 갇은 맥락에서 성도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취할 태도같 명쾌하게 

껄명쨌다 (롬 13:1-4; 멜전 2:13-17). 
(5) 결국 본장에 나타난 예수의 답변은 오늘남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훤리판 제공해 주는 명언 (名좀) 이다. 

18. 힘예수의 말쏟윷 률은 자툴의 반융은 에며했는가? (22철) 
(Ã] (1) 그플은 예수의 완전하신 답변올 틀고 ‘기이히’ 여기면서 예수홉 떠나갔다. 

(2) 여기서 ‘기이히 여기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우마조〉인데 이는 ‘불라다’ (marvel). 
‘감한하다’ (wonder) 의 뜻용 지닌 발이다. 

(3) 이처럽 예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었는지 그흘 책잡으려 하던 자룹까지 감탄 

하게 했던 것이다. 

(4) 결국 웬수들은 예수의 기이하고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힘없이 왈러나고 받았다. 

(5) 성도틀이 교활한 사단의 귀l계플 불리치는 방법도 완천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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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교훈으로 대항하는 데에 었다(참조.4:1-11: 엠 6:10， 11 ， 17). 

19. 힌푸활 풍쩨훌 제기한 사투개앙용 어면 자훌인가? (23철) 
뼈(l)사두개인 (the Sadducees) 용 귀족척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로 성전의 소득으로생 

활하였다. 
(2) 사두개언이라는 이룹은 솔로몬 시대에 청용척 제사장 가문융 얼었던 제사장 사독 (왕상 

2:35}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3) 신약 시대에서는 성경에 자주 풍장하는 대제사장등과 그 당피들이 이 무리에 속했다 

(행 4:1:5:7). 
(4) 이률은 바리새인줍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융 ·옳법으로 여겼으며 부환도 없고 천사도 없 
고 영도 없다고 믿었다(막 12:13:녹 20:27; 앵 23:8}. 

(5) 바리새인들이 청치척인 문제꿇 가지고 나와 실때하자 이제 지식충이라고 자부하던 사 

두개인틀이 예수께 나아와 부판에 관한 난제로 시험융 했다. 

20. 힘 샤투개언률이 쩨기한 철묻의 요갱윤 무엇인가? (24-28철) 
!Al(1) 그룹은 바리새인룹이나 혜롯당룹이 그랬듯이 예수찰 존경하는 마융도 없으면서 마치 

그웰 존경하듯 ‘션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께 나아왔다 {16절}. 

(2) 그룹윤 모세의 계대 결혼법 (繼代結婚홉， 신 25:5} 융 예로 틀어 일곱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흘 질문했다.-

(3) 계대 결혼(Ievirate marriage) 이란 사랍이 자식윷 남기지 않고 죽융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올 위해 자식용 낳아 주는 채도로 ‘수혼’ 觸婚) 혹은 ‘형사 취수’ 

(兄死取觸)라고도 뿔리운다(창조， 창38:8;뭇 3:9-4:12). 
(4) 사두개인의 질문온 일곱 형제와 차례로 한 계대 결혼용 여인이 부활한 후어1 일곱 형제 

찰 만난다연 누구활 남편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난해한 문제였다. 

(5) 만일 이에 대한 척절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환에 대한 모든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만다. 

21. 띤 푸황 문제 에 대 하여 예수께셔는 어 떻게 대 당하셨는가 ? (29-32철) 
!Al (1) 예수께서는 민저 사두개인이 성경과 하나님의 놓력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읍융 지 

적하셨다 (29철) • 

(2) 그리고 그는 부활 때에 사랍의 몸이 결혼하지 않는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고전 

15:44)으로 변화훨 것율 말씀하신 후 충3:6의 성경릎 인용하여 부환의 진리륜 강력하 

게 중거하셨다. 

(3) 혼히 사두개인뜰은 모셔l 오경에 부활플 중명할 귀절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예수께서 

는 모세 오경의 말씀에 속한 출3:6올 제시하심으로써 그틀의 주장옵 얼거에 붐쇄하여 

버리셨다. 

(4) 이로써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 착상(황，핸‘)부터가 성경융 무시한 채 인간의 저급한 추 
혹으로부터 버롯된 것임이 드러났고 부활의 진리는 더쭉 확실하게 업중되었다. 

(5) 현대인뜰이 가지고 있는 사상척 • 철학척 난제들도 실상은 생경의 무지에 그 원인이 있 

는 경우가 많다(참죠. 덤후 3: 15-17). 
22. æ 사황윤 죽은 후 어면 상태로 l본황하는가 ? (30철) 

!Al (1) 사랍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갈은 몸올 갖지 아니하며 마치 부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용 시공올 초행하는 신령한 용올 갖게 되며(벌 3:21: 요 20: 
26)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고전 15:52， 53) . 

(2) 뽑히 부활한 후에는 혹시 성 (性)의 구볍은 있융지라도 결혼흩}는 일은 없어진다. 
(3) 왜냐하연 결혼온 사랍이 죽용 후 대찰 잇기 위한 것인데 부활 때에는 다시 죽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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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으로 아이월 낳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4) 이련 의미에서 부활체의 인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 와 같아지는 것이다. 
(5) 여기에서 어떤 이틀은 천국에서는 그 이전의 삶이나 여러 판계들에 대한 기억초차 없 

어질 것이라고 결론올 내려지만 이는 근거 없는 가정에 활과하다. 

(6) 실상 구원받은 자의 부활 때의 변화는 매우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고전 15:44; 벌 3:21 
;요일 3: 1. 2) 본문에 재시된 일곱 형제틀의 아내는 흘림없이 모든 형제툴융 사랑항 수 
있융 것이고 또한 그들 모두에게 사항의 대상이 펼 수 있용 것이다. 

23. 힘 예수째셔는 출 3:6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혜석하셨는가? (31.32철) 
(Ã) (11 예수께서 인용효F신 출3:6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 

광의 하나님이로라’하는 말씀이다.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효댐 산에 용라옹 모세에게 자신융 소개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31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 하나님이었느니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과거의 죽은 자이지 현재의 산 자는 아니다. 

(4)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 하나님이니라’ 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아브라함 풍 세 샤랍이 산 사랍엄융 의미하고 었다. 

(5) 결국 이 귀철융 통해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퉁이 폼윤 버확 죽었으나 영혼 

은 살아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눔력으로 부활될 것용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 

(6)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나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24. [!I세번째 논챙의 주인공안 ‘한 율법사’는 어면 사랍인가? (34， 35철) 
(Ã)(1)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올 막아 버리자 이번에는 다시 바리새인흘이 모여 와서 계 

명 문제률 풍하여 예수칠 시험하고자 음모블 꾸였다. 

(2) 이러한 음모에 따라 예수 앞에 나선 사랍이 바로 본문의 옳법사이다. 
(3) 그러므로 이 융법사는 바리새인이며 확별히 교육용 받아 성경올 해껄하는 사랑으로 보 
홍 서기판(막 12:28). 교업사(녹5:17} 라는 명칭으로도 합리어졌다. 

(4) 평행 귀철인 막 12:2801하륜 보연 이 율법사는 비록 바리새인룹의 용모에 따라 나오기 

는 했으나 예수에 대해 긍정적인 마용용 갖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는 

예수의 칭찬용 받았다 (막 12:34). 
25. [!I 유대 샤희애셔 ‘흔 계명’의 논챙응 어현 의미활 지니는가? (36철) 

(Ã) (11 유대인틀은 항시 계명 준수에 판심이 많았으므로 자연히 성경에 나타난 계명틀융 분류 
하는 일에 힘용 많이 기폴였다. 

(2) 어떤 랍비는 계명들올 총 613개 항으로 정려하고 그중 248개는 적극척인 계명으로. 
365개는 소극객인 계명으로 분류했다. 

(3) 또한 여기서 613개 항융 모세의 계명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것용 11계명으로 요약했고 
(시 15:2-5). 이사야는 6계명으로(사 33: 15). 미가는 3계명으로(미 6:8) , 아모스는 2 계 
명으로 (암 5:4) 그리고 하박국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합2:4) 줄였다는 주장도 었다. 

(4) 따라서 본문의 옳법사가 가장 큰 계명융 예수께 질문한 것은 유대인툴의 지대한 판섬 
융 대변하여 예수의 명쾌한 대답올 기대한 것으로 봅 수 었다. 

(5) 복장한 사회웰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기억하기 쉽도록 기독교인의 생활 웬려 

행 간추려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6. [!I 예수깨셔 말쯤하신 ‘가창 를 계명’윤 무엇언가? (37 ， 38껑) 
(Ã)(1) 예수께서는 신 6:5; 헤 19:18용 인용하여 큰 계명융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충 첫 

해 되는 계명운 신 6:5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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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록 크고 첫째 되는 계명용 ‘네 마음융 다하고 목숨융 다하고 뭇융 다하여 주 너의 하 

나님융 사랑하라’ 는 것이다. 

(3) 여기서 ‘뺑， (heart) ‘목숨’ (so비) ‘뜻’ (mind) 은 서로 중복되는 재념틀로 하나님융 

사랑하는 데 루입해야 할 우리 인간의 천언격과 모든 놓력용 가리킨다. 

(4) 또한 ‘사항’ 에 대한 쩔라어는 남녀의 사황융 뭇하는 〈에로스〉나. 친구의 사항용 뜻하는 

〈필리아〉가 아니라 철대척인 사황융 의마하는 〈아가쩨〉로서 그 사항의 철價)융 밝혀 

준다. 
(5) 이처 렴 전인격척으로 또한 철대객 헌신으로 하나념융 사랑할 때 우려는 우리 삶의 목 

객과 그 옥척융 성취할 힘융 공급받으며 송리하게 된다. 

2τ 힘 ‘률셰 채명’윤 푸엇인가? (39철) 
(Ã) (1) 둠째 계명온 패 19:18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훗을 네 톰과 갈이 사랑하라’ 는 것이다. 

(2) 이것이 레 19:18에셔는 같은 이스라앨 사랍이나 또는 이스라앨에 거주하는 외국인융 
대상으로 하지만 녹 10:29-37에서는 우리의 도용융 펼요로 하는 모든 사랍에게까지 그 

대상의 영역이 확대된다. 

(3)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이훗에 대한 사량은 하나님에 대한 사항과 칼용 맥락에서 행해 

져야 한다. 

(4) 측 늪에 보이는 형제괄 사항치 않는 자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융 사랑할 수 

는 없다(요일 4:20.21). 
(5) 결국 우리는 세상용 사항하사 독생자룹 주신 하나념 안에서 이웃융 사항해야 함융 기 
억해야 한다. 

(6)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용 그리스도홉 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상용하는 것으 
로 상호간에 분리되어칠 수 없기 때문이다. 

28. C!I 예수가 말쯤하신 .투 계명’과 구약의 생계명윤 에헌 판계륨 갖고 었는7}? 어0;혈) 

(Ã)(1) 구약의 섭계명 (훌 20:1-17; 신 5:6-21) 용 모세 오경의 초점이요 모세 오경은 구약 천체 
의 중심이라고 합 수 었다. 

(2) 그련데 이 두 계명이 또한 ·온 융법파 션지자의 강령’ 이라고 했다. ‘온 융법파 선지자’ 
란 구약 전체홉 가려키는 웰이다(참조， 5:17). 

(3) 따라서 두 계명과 십계명은 매우 긴밀한 판계흉 갖는다. 

(4) 형식면에 었어서 두 계명 중 첫째 계명은 10계명의 쳐용 4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계명 

융 요약한 것이요，둘째 계명용 10계명 중 나머지 6계명 곧 사랍에게 대한 계명융 요약 

한 것이다. 

(5)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 두 계명은 10계명의 충심적인 갱신융.밝혀 주고 있다.측 10계명 
의 핵심은 바로 .사항’ 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6) 우리가 만일 10계명과 두 쩨명에서 가르쳐 주는 사항융 실천하지 않는다면 쭈리에게 
성경도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7) 록 하나님께서 제청하신 계명온 단지 존재하는 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나라 그 계명 
용 받은 자가 지킴으로서 그 의의블 핫융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의 요체인 사 
항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요 13:34.35). 

29. 힌 예수깨셔 다윗의 자흔 문제훌 제기하신 의도는 푸엇인가 ? (41-46철) 
IÃ) (1) 예수께서는 이미 혜훗당.사두개인.바리새인 풍의 연속되는 질문융 완벽하게 답변하심 

으로 그틀의 말문용 막아 버리셨다. 

(2) 이제 그는 자신의 메시야성융 확실히 밝히시기 위한 컬청척인 논제꿇 제기하시는데 그 
것이 바로 시 110:1에 근거한 ·다햇의 자손 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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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융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척 메시야가 
아님융 천명하고 있다. 

(4) 대신에 그는 자신이 단순한 다윗의 자손올 넘어션 다헛의 주(主)로서 온 인휴흘 최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우주객 메시야입융 붐명하거l 션포하셨다. 

(5) 이로써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 계속되던 메시야 논쟁에 총지부륜 찍고 장편의 
셜교 (23-25장) 를 행하시 기 위한 발판융 마련해 놓으신 셈이다. 

30. [!1 예수는 바리써안률에게 어면 철문융 하셨는가? (42철) 
!Al(1)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흉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참초， 16:15) 그 

리스도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불으셨다. 

(2) 이 철문용 오늘날의 쭈려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광 가지고 부각되어지는 문쩨이다. 
(3) 예수 당시 바리새인룹이 그리스도활 로마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융 혜방사킬 메시야로 
생각하다가 예수흘 이해하지 못했듯이 현대인툴도 지상척 번영융 이루어 출 메시야촬 

생각하다가 예수률 잃어버리고 만다. 

(4) 예수는 하나님의 아플로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죽용의 문쩨찰 해결하시고 
써 땅과 새 하늘에서 완전한 통치할 하실 우주의 주이시다. 

31. 힌 44갱에 인용훨 시 110:1의 의미용 켈명하라. 
!Al (1) 44절에 인용된 시 110:1의 내용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뭘 네 발 아 

래 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다. 

(2) 당시 대부훈의 유대인툴용 이 시 110:1의 말씀융 메시야에 대한 예언A로 이해하였다. 

(3) 그런데 놀라옵게도 시 110:1에는 메시야가 다윗의 주(히. 아도나이)로 언굽핍으로써 메 

시야흘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던 유대인의 용념융 뒤엎어놓는다. 

(4) 예수께서는 바로 이 챔용 거듭하여 지척하사면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인간객， 훌질척， 

민족척 메시야판올 시청하여 주셨다.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A性)과 신성 (神性) 융. 온전히 이해할 때에 비로소 복음 
융 바로 째닫게 된다. 

(6) 예수는 육으로만 다윗의 협풍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명A로는 하나님께로 나신 불으로 

우리의 주 메샤야가 되어 주셨다(홉 1 :2-4). 
32. [!1 빼수의 변롤옴 어현 컬파용 가져왔는가? (46철) 

!Al (1) 다윗의 자손 푼체에 대한 예수의 변론이 끝나자 모여 서 있는 자 중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께 묻는 자도 없었다〔 

(2) 여기 청규 교육용 한 번도 받지 못한 션생이 (요 7:15-18) 휴대의 휴명한 신학자틀을 

어리둥철하게 만든 놀라훈 기척이 었다. 이것온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줬 찰 대변 

해 주는 사건이다. 

(3) 끝없이 계속훨 것 칼온 생천에서의 논쟁도 결국은 킬파 진리와 생명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이쩨 예수가 제기한 마지막 률옴 (45철) 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나 당 

시 예루상렘에 있었던 것으로 추청되는 한 젊은 바리새인이 머지않아 그 대답용 할 것 

이다(홉 1:1-4;9:5). 



제 23 장 외식 (外離)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단확구훌 1-.11 외식히는 자률용 본받지 밀리 113.36 외식하는 자때|게 암훨 7화 (뼈)Q) 전국 뭄합 막는 지 
(13014) @지쪽 자식흘 만드는 자용 (15) @헛된 맹세훌 시키는 자룹(16-22)@ 으|와 인과 신용 버린 지들 

(23.24) @컬만 째끗이 하는 자합(25.26) @호|형흰 무덤 갈은 자혈 (27.28) ('l) 부댐과 비석용 꾸미는 자들 
(2g야36) 137. 39 여|루싫렘활 횡힌 011수의 한틴 

I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릎에재 헬용하 
여 가라사대 

2 셔기판표파 바리새인릎이 모쩌의 자리에 앉 
았으니 
S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져회의 합하는 바는 
앵하고 지키되 져회의 하는 앵휘는 본받지 밤 
라 저회는 발만 하고 앵치 아나하며 
4 !f. 무거운 징용 묶어 샤랍외 어쩌에 지쭈 
되 자기는 이것융 한 손가락으로도용칙이려 하 
지 아니하며 
5 저희 모든 앵휘용 사랍에께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용 넓게하며 옷숲융크 
께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화와 
7 시장에서 용안받는 것파 사랍에게 람이라 
청함융 받는 것용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회는 랍바라 청함융 받지 말라 너 
희 션쟁용 하나요 너회는 다 형쩨니라 
9 땅에 있는 자홉 아바라 하지 망라 너희 아 
배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율에 계신 자시니라 
m 또한 지도자라 청합용 받지 양라 너희 지 
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 너회 중에 큰 자는 너희상 생기는 자가 되 
어야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용 높이 는 자는 낮아지고 누 
구든지 자기용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 화 었융진져 외식하는 셔기판룹과 바리새 
인룹이여 너희는 천국 문융 샤랍툴 앞에서 닫 
고 너희도 잠어가지 않고 률어가려 하는 자도 
륨어가지 뭇하게 하는도다 

14 (없읍) 
15 화 었융진저 외식하는 서기판찰과 바리새 
인찰이여 너회는 교인 하냐잠 얻기 위하여 바 
다와 육지원 두쭈 다니다가 생기연 너희보다 배 

나 더 지욕 자식이 되재 하는도다 

16 화 었융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회 가 맡하 
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 

니와 생전의 금으로 맹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1 쭈맹이요 소경툴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급 
이냐 금융 거확하께 하는 성션이냐 
18 너회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새 
하면 아푸 일 없거나와 그 휘에 있는 예용로 맹 
에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소경픔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끊이냐 예 
훌릎 거싹하게 하는 재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찌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합이요 

2’ g:_ 성션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천과 그 안 
에 계신 이로 맹세합이요 
22 또 하늪로 명세하는 자는 하나닝의 보화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명세합이니라 
23 화 있용진저 외식하는 서기관훌과 바리새 
인룹이여 너뼈가 박하와 희향과 근채의 성얼조 
월 드리되 융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배췄도다 그러나 이것도 앵하고 저것도 버리져 
말아야 함지니라 
24 소경된 인도자여 하쑤상이는 걸러 내고 약 
대는 삽키는도다 
25 화 었용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룹과 바리새 
인-릎。l여 장파 대정의 겸용 깨끗이 하되 그 안 
에는 합혹파 방탕으로 가특하게 하는도다 
26 소경된 바리째인아 너는 먼저 안융 깨꿋이 
하라 그려하면 곁도 깨꿋하려라 
21 화 었융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찰파 바리째 
인룹이여 회핸한 무덤 캅으나 경으로는 아상당 
재 보이나 그 안에는 쭉용 사람의 뼈와 모든 더 
려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강이 너회도 경으로는 사랍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환뱅이 가득하도다 
29 화 었용진저 외석하는 서기판뜰파 바리새 
인룹이여 너회는 션지자릎의 무럽왈 쌓고 의인 
뜰의 바석융 꾸며며 가로되 
30 만연 쭈려가 초상 때에 있었더연 우리는 저 
회가 션지자외 피괄 홉리는 데 참예하지 아니 



하였으리라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션지자웰 쭉인 자의 자손 휠 
융 스스로 증거합이로다 
없 너회가 너희 조상의 양융 쩨우라 
33 뱀톨아 독사의 새끼릎아 너회가 어떻깨 지 
육의 판컬옳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회에재 션지자룹과 지뼈 
있는 자릎파 셔기판윤용 보내매 너회가 그중 
에셔 더러는 죽이고 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희당에서 채찍첼하고 이 용네에서 
저 풍네로 구박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푸터 성전과 제 
단 사이에서 너회가 쭉인 바라가의 야당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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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의 찌까지 땅 위에셔 흩련 의로훈피가 다 너 
회에재 활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나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활아가리라 

37 예쭈삼햄아 얘lf쌍햄아 션지자룹융 축이고 
네게 파총왼 자흘융 함로 치는 자여 암닭이 그 
새끼풍 냥개 아래 모융 갈이 내가예 자녀융 요 

i 으려 한 연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회가원쳐 아 i 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징이 황빼하여 버린 바 되리라 

! 39 내가 너희애게 이르노니 이쩨부터 너회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용으로 오시는 이여 항 lI\l 
까지 나원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힘 본장의 내용이 지니는 충성 사상융 셜명하랴. 
IÃ) (1) 본장은 앞 부분인 21 ， 22장에서 언굽되었던 5대 논쟁올 마무리짓는 결론 부분에 해당 

한다. 
(2) 유대 지도자률로부터 메시야직융 공격하는 네 개의 질문 (21 :23;22: 15， 23， 34) 에 답하 

시고 마지막 반대 질문 (22:41)율 용하여 휴대 지도자들의 입융 봉쇄흩얀! 예수께서 이 

제 처를의 외식에 대하여 몽혈한 경고의 메시지웰 션포하신다. 

(3)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주께서 몸서리치도록 중오하시는 최악이 무엇인지룹 보여 주 

어 듣는 자마다 심각한 충격융 받게 한다. 

(4) 주꺼l서는 살인 (막 15:7;녹 23:43; 행 7:58) ， 간읍(요8:3， 11) , 도적질(녹 19:8， 9}파 같은 
최악에는 얼령 관용융 베푸설지라도 의로운 체하는 자들의 외식이라는 최악에 대해서 

는 추호(秋짧)도 용납하지 봇하는 붐이심융 명심해야 한다. 

(5) 이제 본장용 용해셔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죄홉 지었느냐는 문제보다도 현재에 얼마나 
의홉고 거쭉한 체하며 외식하고 있는가 라는 문재룹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2. c!t 용창의 내용옳 세 후폴으로 나누어 셀명하라. 
rAl (1) 본장에 기록된 예수의 메시지는 서롱 (2-12철) , 본롤 (13-36철)， 결롤 (37-39절) 이 분명 

히 구분되는 썰교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었다. 

(2) 서론 부분인 2-12철은 바리새객 종교의 근본적인 결합올 구체척A로 얼거하연서 참성 
도틀이 지켜야 할 종교 윤리풍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었다. 

(3) 본롱 부분언 13-36철은 바리새척 종교의 외식용 얼곱 가지로 나누어 지척하면셔 외식 
하는 서기판툴과 바리새인률에게 화가 었으리라는 경고몰 엄중하재 션포한다. 

(4)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7-39철은 외식하는 자둡의 도성 (都城) 예루살렘이 

마첨내 멸망되고 말 것융 tJ)단 속에서 예언하는 말씀이다. 

3. 힘본창의 매시지는 어현 대상옳 향하여 성~되었는가? (1철) 
rAl (1) ‘우리’ 와 ‘제자될’ 용 향하여 션포되었다. 

(2) ·무리’ (NIV, the crowds)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혜롯당원 외에 새로이 모여든 많은 
문중들도 포함하여 일컴는 말이다. 

(3) 이에 비해 .제자를’ (NIV, his disciples) 용 예루살렘 입성 (21 :6-11) 이후 계속하여 예 
수 곁에 있었먼 얼 두 사도홉 가리키는 말이다. 

(4) 여기서 우리는 본장외 메시지가 무리 충에 있융 외식하는 자룹에게 회개블 홉구하며 

동시에 제자뜰에게도 정각심용 일깨우기 위해 선포되었융융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랍틀이 귀기윷여 툴어야 할 맙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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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Ð ‘셔기환률확 바리찌언률’옴 어면 샤캄률용 가리키는 발언가? (2철) 
L!l (1) 여기서 ·셔기판’ (헬，그랍마휴스)용 융법에 판해 다흔 사랍용 가르치는 혜임용 가진 일 

총의 풍칙자웰 가리킨다. 이련 의미에서 NIV는 이 말올 ‘융법의 션생’ (teacher of the 
law) 이라고 번역혔다. 

(2) 이에 배해 ‘바리째인’ 용 사회척 공찍과는 상관없이 휴대교 중 바리째척 종확흘 따르 
는 사랍융 일컬는 말이었다. 

(3) 그련데 당시 바리새인활용 서기환의 대부분율 차지하였으므로 컬국 서기판뚫과 바리새 

인률’ 이란 맙은 비슷한 총휴의 사람툴융 반북하여 강조한 표현이라고 항 수 있다. 
(4) 훌롤 예수 당시 존쩨했먼 약 6천 명의 바라새인 총에서 소수의 무리는 진청한 종교용 
추구하기도 했다. 예릎 륨연 나고데모(요 3:1;7:50-53) ， 아리마대 요셉 (요 19:38) ， 가발 

리옐 (행 5:34) 풍이다. 
(5) 그러나 대부불의 바리새인 혹혀 서기판과 같이 가르치는 위치에 었던 자툴용 총교활 
사회척 지휘룹 높이거나 용철척 이톡융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6) 그러므로 본푼의 ‘서기판옳파 바리째인흘’ 이라는 말은 일곱 번이나 져주의 대상으로 
션언되듯이 (13， 15， 16， 23， 25， 27， 29캘) 위션객인 총교인융 용월어 얼걷는 표현이다. 

(7) 또한 이 발용 오늘날 기톡쿄언이라 자칭하면서도 위션된 생활융 혀는 차흉융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측 내용이 없고 첩모습만 었는 신앙인률용 모두 이 부휴에 속한다. 

5. 힌 ‘셔기환’의 휴래훌 컬명하라 (2철) . 
(Ä1(1) ·서기판’ 제도는 포로 귀환 후 학사 겸 제사장언 에스라가 빽생률에게 융법융 해석하 

고 강의했댄 사실에서 휴래되었다(느 8:1-4). 

(2) 따라셔 에스라는 유대인 최초의 셔기판이었다고 합 수 있다. 

(3) 그 후로 유대인률에게는 융법융 연구하는 일이 가장 충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바로 이 

일융 천문척으로 맡은 사랍이 서기판이었던 것이다. 

(4) 셔기판률용 융법융 상쩨혀 연구하여 세훈하였으며 그것융 액생틀에게 가르치는 융법 

션생이었다. 
(5) 그톱은 안식얼에 있어서 항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질 수 있는 짐은 무엇이며 걸융 수 

있는 거리는 얼마라는 풍의 행풍 규획용 자세히 청하였으며. 이러한 융법 해석에 관한 

내용융 핵에 써서 기록하였는데 그 찍이 50권 이상이나 된다. 

6. 힘 ‘바리찌인’ 의 유쩌훌 셜명하라 (2컬). 
(Ä1 (1) 셔기판이 포로 귀환 칙후언 B. C. 450년경에 풍장했다면 바리새언은 그로부터 약 300 

년 후에 풍장했다. 
(2) 축 바리새인용 B. C.175년 수리아 황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멜라의 총교와 전용융 
이식하기 뀌혜 유대쿄활 박해할 때에 풍장한 무리이다. 

(3) 본래 ·바리새’ 라는 맡은 ‘불리된’ 이라는 뜻인데 과연 바리새인등은 멸철의 위기에 있 
는 휴대쿄룹 지키려는 옐생으로 자신툴융 @이방인과 분리했고 @부청한 휴대언(최인 

과 세리툴-녹15:1 ， 2) 과도 분리했고 @자기률의 휴전융 반대하는 자룹과도 분려했다. 

(4) 바리새인훌용 극단척인 옳법주의 쩨혜와 철대척인 자기 헌신외 미덕융 풍시에 지나고 
있었다. 

(5) 그래서 바리쩌언용 오만한 융법주의자얼 수도 었고 하나님융 섬기는 청성으로 훌타는 
생자일 수도 있었다. 

(6) 유대인의 융법 해석서 충의 하나언 활무드는 바리째인융 일곱 총휴로 나누었다. 

(7) 일곱 총휴외 바리째인이란 @명예 바리새인 @지연 바리째인 @피 흉리는 바리새인 
@곱사둥이 바리째인 @타산척 바리새언 @떠는 바리째인 @하나님융 청외하는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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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 풍인데 이중 일곱번째에 속한 바라써인만이 바랍직한 바리새인이다. 

7. æ 셔기활률과 바려찌인률야 포세의 자리때 앉았마는 것은 푸슨 훗인가? (3철) 
IÄ) (1) ‘모세의 자리’ 란 권뀌 었는 선생이 앉도혹 희당 앞에 껄치된 롤〔石〕 확석융 가리킨다. 

(2) 바로 이 좌석에는 주로 서기관룹과 바리새인폼이 앉았다. 
(3) 그런데 유대인틀에게 ‘어떤 사랍의 자리에 앉는다’ 는 사실온 일반척으.로 ‘어떤 사랍의 
권위월 계숭한다’ 는 것훌 의미하였다. 

(4) 따라서 ‘모찌의 자리’ 에 서기판룹과 바라새인률이 앉았다는 것온 그뚫어 바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법척 계숭자로 자처했다는 것융 의미한다. 
(5) 그러냐 예수쩨서는 이것융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행실과 생활이 합당 

치 않았기 때문이다 (3철). 

(6)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흘용 누구인가? 
8. æ 셔기관률콰 바라째인률옴 에면 생활융 하였는가? (3-7철) 

~(l) 그툴온 스스로 모세의 권위찰 계송했다고 자처하여 액생툴융 가르치는 입장에 셨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합당치 않은 생활융 했다. 

(2)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활융 세 가지의 판챔에서 예리하재 몽찰하시며 지척하셨다. 

(3) 첫째.그룹은 말과 행동이 얼치하지 않는 이중 인격척인 생활융 하였다 (3.4철). 이것은 

인격척인 연에서 션생의 결격 사퓨가 된다. 

(4) 툴째.그툴온 사랍에게 보이기활 힘쓰는 인본주의척인 생환융 하였다 (5철).이것용 신앙 

객인 면에서 선생의 결격 사유이다. 

(5) 세째.그릎은 세상의 명예흘 추구하는 처급(低級)한 가치판융 가지고 생활했다 (6철). 

이것용 지성적인 연에셔 선생의 결격 사휴가 된다. 

(6) 파연 오늪날 션생되기월 자처하는 자틀온 어떠한 생활용 하고 있논지 냉정하게 정검 
해 불 핍요가 었다. 

(7) 하나념 앞에서 완천한 인격과 지혜활 갖춘 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련 용완천한 

인간훌융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융 옹전히 실현하신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겸손혀 

주의 농력융 힘입어 성실한 마용으로 교수빼야 할 것이다(참죠. 고천 4: 15.16). 

9. æ 바려새언률용 어형제 야중 인격쩍인 생활용 하였는가? (3.4철) 
~(l) 융법에 열심이 었던 바라새인들용 아주 엄격하게 융법의 세세한 부불까지 지킬 것융 

백성툴에게 가르치고 명령했다. 

(2) 그러나 청작 그툴 자신은 자신룹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융법용 행하는 데에는 판심이 없 
었고 심지어는 융법의 본청신인 의 (義) 와 인 (1=)과 신 (倍)도 서슴없이 버렸다(23철). 

(3) 말하자연 그들은 낮엔 인자한 의사 선생님이연서 밤엔 흉악한 살인마로 스티븐슨(R.L. 

Stevenson) 의 소설 충에 묘사되었먼 지킬 (Jekyll) 박사와 같이 이충 언격융 소유한 자 
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고 할 수 었다. 

(4) 이러한 이중 인격온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쩍인 문쩨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준엄한 책 

망융 받아 마땅하다. 

(5) 더우기 그룹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훈 융볍의 조항툴융 많이 만툴어 놓 
고 사람뜰에게 그것용 가르치며 지키도록 했지만 박상 자신줍은 그 굴레에서 교묘히 빠 
져 나오는 고풍 슐책용 사용했다. 이것은 거쭉하신 하나님용 뱅자하여 자신의 이익융 챙 
기는 합경건하고 파렴치한 악행이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틀은 이련 자룹의 악앵융 답 

습하지 말아야 한다. 

(6) 우리는 주용 믿는 신앙 생활융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언행 일치 (홉行一敎) 의 생활 
융 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내면융 풍활하고 계신다(참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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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0. ct1 바리찌언률옴 푸거웅 갱훌 묶에 샤항의 에쩌얘 지운 후 자기는 에옐께 하였는가? 

(4첼) 
~(l) 그룹용 사랑룰이 그 무거운 짐융 갑당할 수 있도륙 도와 주기는커녕 ‘한 손가락으로도’ 

용칙이려 하지 않았다. 

(2) 이러한 본철의 발왈윤 바리새인활이 액생룹에게 어떠한 교훈융 가르치고 있었는지블 

버휴한 것이다. 

(3) 즉 ·무거운 짐’이라고 한 표현용 융법 본래의 교훈이 아니라 융법으로부터 제멋대로 

이끌어 낸 사소한 규칙률과 지나천 금지 조항풍융 뜻한다. 

(4) 바라째인틀은 실천하기 힘든 바로 그러한 교훈활융 행하도확 액성툴에게 강요하면서 
실천하는 데 있어셔 어떠한 도용도 주지 않았다. 

(5) 이것용 수고하고 무거용 정융 가벼훈 짐으로 바꾸어 주시며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 11:28-30)파 매우 대죠객이다. 

(6) 오늪날의 교희도 교인틀에게 ·무거훈 짐·융 지우는 곳이 아니라. 그것용 벗께 하고 대 

신 ‘예수의 멍에’끊 지께 함으로 명안융 누리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1l.[!1 바리찌언률의 언환추의척 생활폼 에며했는가?(5캘) 
~(l) 바리째인틀용 설혹 션행용 한다 항지라도 하나념융 생각하며 하지 않고 요칙 사랍에게 

보.이려고 했다. 

(2) 그 힐반쩍인 예로써 그틀은 .정문’ (훌文) 의 폭융 넓혀 부확하였으며 ‘옷슐’ 올 크꺼l 

하고 사랍률 앞으로 행하였다. 

(3) ·경푼’ 이나 ‘웃슐’ 풍은 모두 하나남의 말양용 잘 지키고 었다는 것융 표시하는 장식 

끓이었다. 

(4) 이러한 장식훌옳 용해 사람툴의 이목융 몰려고 했던 것응 바로 그틀이 가지고 었었떤 

사랍 중심의 신앙융 여실히 드러내는 행동이었다(참조， 요 12:43). 

(5) 이쳐렴 자기 션앵융 사랍률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는 그 션앵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용 

포기하려는 차이다(6:1). 

12. 힌 ‘정운’ 에 환하여 생명하라 (5철). 
fAl (1) ‘경문’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활라크테리아〉로서 ‘보존하는 것’ 이란 뜻이다. 

(2) 이 맡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입방 형태인 기쭉 상자인 경문이 그 안에 용법의 중요 

한 네 귀철(훌 13:1-10.11-16:신 6:4-9:11 :13-21)이 기욕된 양피지흘 보존하였먼 사 

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3) 또한 경문의 히브리어 명칭온 ‘기도의 띠’환 롯하는 〈네핍련〉이다. 

(4) 이와 갈온 명청은 유대인뜰이 아챔 기도 시간에 그것융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사실융 

반충해 준다. 

(5) 한현 유대인률온 훌 13:9:신 6:8:11:18에 의거하여 명소에도 경문융 이마와 활에 차고 

다니는 것이 보용이었다. 

(6) 이러한 경푼의 규격용 랍비룹에 의해 일청한 크기로 정해졌었으나 바라새인뜰은 자기 
툴의 경건성융 톨보이게 하기 위해 경문의 혹융 넓혔던 것이다. 

(7) 록 그활은 하나님융 의식하여 그 융법의 깊용 의미환 탑구하기 보다는 인간용 의식하 

여 외형의 화려함에 더 큰 관심융 가졌던 것이다. 이련 자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으 

책망이 있율 뿔이다(참조.25:44.45) . 
13. @] ‘훗슐’ 에 판하여 첼명하라 (5철) . 

fãl (l) ‘옷솔’ 이란 민 15:38-41에 의거하여 곁옷의 웃단 귀에 부확하는 술 (tassel) 융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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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술틀은 신성한 융법책에 담겨져 있는 613개의 교훈융 상정척으로 가려킨다. 
(3) 륙별히 흰색 설과 청색 실로 쩌여진 옷술용 옷단 귀에 부확하는 것용 스스로활 주의 
계명융 소휴한 자로 자처하고 매우 신성한 차에 속한다는 것윷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창조， 9:20). 

(4) 그러나 이 옷숨융 크게 만드는 자쩨는 일종의 겉치래와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 

스도에 의해 인본주의적 행위로 지적되었다. 

(5) 그리스도와 가까와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자신 사이에 놓여 있는 방해.용(외 

식. 허영. 불경건한 삶 퉁)용 제거하여야 한다. 

14. [!l 바리써 인률운 무엇융 좋아했는가 ? (6， 7철) 
rA1 (1)그릎온@잔치의 상석(上席)과@희당의 상확(上座)와 @시장에셔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합옳 받는 것용 좋아했다. 
(2) 이상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팡보다는 세상객인 영팡파 명예활 의미한다. 
(3) 여기서 잔치의 상석은 연회석의 오른쪽 끝에 위치한 자리활 가리키며 (참조. 26: 

23; 녹 14:1 ， 7). 회당의 상화는 융법의 두쭈마리불 넣은 궤 앞의 오를편에 마련된 자리 
룹 말하는데 전자는 사회척인 명예촬， 후자는 교권객인 명예룹 각각 상정한다. 

(4)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나 랍벼라 청합 받는 것온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성올 암시하고 있다. 

(5) 실상 이러한 것를 자쩨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나 바리새인틀의 경우 하나님께 속한 영 

광보다도 세상의 명예흘 더 좋아했다는 정에서 청최되고 었는 것이다. 

(6) 당신온 과연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 이 똘 중에 무엇올 더 좋아하는가? 

15. [!l 예수쩌셔 금지하신 세 가지 조항은 무엇인가 ? (8-10철) 
rA1 (1) 바리새인들의 위션된 생활융 지척하신 주께서 이제는 그러한 바리새인툴용 본받지 않 

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금지 조항융 말씀하신다. 

(2) 세 가지 금지 조항이란 @랍비라 칭합용 받지 말라 @땅에 었는 자룹 아바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합올 받지 말라는 것이다. 
(3)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초항률융 여자척(如字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청신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고전 11:1 ;덤전 1:2). 
(4) 주께서는 결코 교회의 지도자틀에 대해 존경하는 것융 금하시지 않으셨다 (창조， 고천 

12:28; 엠 4:11-13). 
(5) 주쩨셔 책망하시는 것은 개인척인 명예판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융 홈고 수단 방법용 

가라지 않고 그것볼 추구하는 탑욕스런 공명심인 것이다. 

16. [!l 합바라 청합훌 받치 말라고 하신 야유는 푸엇언가 ? (8컬) 
rA1(l) 그 이유는 모든 사랍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의 참된 랍바이신 예수 그리스도홉 바로 

알고 사랍들끼리는 셔로 형제 사이처렴 겸손하게 행하도확 하시기 휘해서이다. 
(2) 여기셔 ‘랍비’ 는 히브려어로 ‘나의 선생’ 이라는 뜻인데 당시 바라새언틀이 탑힐 정도 
로 권위 있는 션생올 가리키는 호청이었다 (7첼) • 

(3) 그러나 하나님 앞에셔 이러한 호칭올 탐하는 것은 지척빼的)인 허세릎추구하는교만 

일 따룹이다. 

(4) 오늪날의 목회자틀이 ‘목사’ 라는 호청에 만록하지 못하고 명예 박사 학위훌 탐하는 것 

도 이와 똑같은 허영에 해당된다. 

17. [!l 빵에 었는 자훌 아벼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쯤의 의미는 무엇인가? (9철) 
(Ã)(1) 이 말씀은 혈육의 아버지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2)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말은 매우 위대한 인용츰융 얼걷는 효청으로도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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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황하2:12) 여기에는 거의 철대쩍으로 존정한다는 의미가 당겨져 었다. 
(3) 주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위언틀용 아버지로 부르지 말도록 경계하신 

것이다; 
(4) 우리동용 하나님 곧 하늪에 계신 아버지께만 절대척인 존경파 신뢰뭘 바쳐야 한다. 
(5) 로마 차훌력에서 그룹의 성직자홉 일컴는 신부(神父)라는 효청온 본문의 말씀에 어긋 

나는 것으로볼수 었다. 
18. æ 지도자라 청합융 발지 말라 하섬윤 무슨 뜻인가 ? (10철) 

fA1 (1) 여기서 지도자(헬. 카데케테스)라는 말은 8철의 션생 (헬， 디다스칼로스)과는 다륜 뜻올 
가지고 있다. 

(2) 록 8철의 선생이 ‘가르치는 자’룹 의미한다면 본철의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 
홀 의미한다. 

(3) 따라서 앞에서 션생이 의미하는 지척인 연보다 한 결융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전인격 
척인 면에셔 인도하는 사랍올 가리키는 표현이다. 

(4) 이처럼 전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월 지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뿔이시다. 

(참조‘ 히 12:2). 
(5) 그러므로 지도자라 청합 받기릎 탕한다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엄청 

난 교만이다. 
19. 힌 예수께서 말쏠하신 높아정의 월리는 에때한가? (11 ， 12쩔) 

fA1 (1) 높아점의 원리에 판한 예수의 교훈은 전에 천국의 질서 체계흘 껄명하실 때와 칼이 (20 

:26-28) 하나의 역껄객인 말씀이다. 
(2) 측 ‘큰 자’ 는 섬김융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 철). 

(3) 이 발쏠윤 랍비， 아버. 지도자와 칼용 ‘큰 자’ 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 크신 붐’ 인 하 

나님융 생각하고 더육 겸손혀 처신해야 마땅항 것융 교훈하고 었다. 

(4)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활 높이는 샤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탑 낮추는 자는 높아 
지는 것’ 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푼이다 (12철). 

(5) 베드로는 이 교훈용 홈더 구체척흐로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농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 
라 때가 되연 너희월 높아시리라’ (뺑천 5:5， 6). 

2O.æ 우리는 에행게 합요로써 ‘자기훌 낮추는 자’ 가 훨 수 었는가 ? (12철) 
@(l) 여기서 자기륜 낮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냥융 샘긴다고 하는 것옹 진정한 겸손과 봉사 

활 의미하는 것이지 겸혼과 혼통된 바보스러융파 노예객인 용사 행위룹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이러한 창된 겸손과 용사의 가장 휘대한 모범용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얘룹 용해 발견 
할 수 있다 (20:26-28) • 

(3)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놀라훈 겸손과 타인에 대한 봉사는 굴욕척이고 노예척인 봉사 
행위에 의하여 초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용 뿔 아니라 그가 행사하는 최고의 권휘와 완 
벽히 초화되었다. 

(4) 즉 예수께서는 최고의 겸손과 용사광 실천하신 후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셨던 것이다 
(빌 2:6-11; 혀 12:2). 

(5) 우리는 우리 주 예수원 본받옴으로써 자기월 낮추는 자가 훨 수 있다. 

21. æ 예수께셔 에면 자률에쩨 웰곱 가치 확(뼈)훌 션포하셨는가 ?(13， 15， 16， 23， 27， 29청) 
뻐 (1) ‘외식하는 서기판률과 바리새인톱’ 이었다. 

(2) 예수째세 그틀에게 화웰 션포하신 이휴는 그틀의 어떤 부도덕한 최악 때문이 아나라 
그톱의 외식 (hypocrisy)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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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외식’ 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포크리시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원어격인 뭇용 

본래 자기의 모습융 다른 모습으로 가장 (假裝) 하는 행위흘 가리킨다. 
(4) 서기판률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농력은 없으연셔 갱건의 모양만융 드러내려고 하였댄 
정에서 (참조 딩후3:5) 외식하는 자룹이었던 것이다. 

(5) 우리 주께서 가장 중오하시는 최악온 쌀인 간옴과 칼은 부도핵한 행위가 아니라 거북 
한 체하려는 마융의 외식이다. 

22. CÐ 7화(뼈)의 내용윤 셔로 어현 판계에 었는가 ? (13-36철) 
lÄl (1) 7화의 내용은 그 순서대로 두 개씩 짝 지어지며 마지막 것은 결용의 성격융 띠고 었다. 

(2) 첫번째， 두번쩨의 것 (13-15절) 윤 구원의 길용 박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세번쩨， 네번 
째의 것 (16-24컬) 은 풍성한 삶율 막는 자틀에 대한 경고이며 다섯번째. 여섯번째의 것 

(25-28철)은 외식주의자에 대한 경고이다. 

(3) 마지막 일곱번째의 것 (29-36철) 은 앞에 제사된 외식의 철정으로 선지자꿇 박해하는 자 
들에 대한 경고이다. 

23. 힘셔기판률확 바라찌인률윤 에떻게 구원의 킬융 막았는가? (13-15철) 
lÄl (l) 그틀온 소극척인 면에서 융법에 대한 찰못된 지식융 가르청A로써 (참조， 녹 11:52) 

천국 문율 닫고 자신은 불룡 룹어가려는 자를까지 구원율 받지 못하재 했다. 

(2) 또한 그틀은， 척극척인 연으로는 열성척으로 전도는 하되 역시 장못된 성경 지식 때문 
에 전도받은 사랍률로 하여금 지옥에 빠뜨리는 역할융 하였다. 

(3) 이러한 말씀툴융 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률은 용법융 행해야만 구웬용 얻는다 
는 융법주의척 구원판을 갖고 있었던 것 갈다. 

(4)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활 믿옴￡로만 얻융 수 있 

다(엠 2:8}. 

(5) 오늘날 잘못된 구원판을 가르치는 자나 이단은 실상 모두 외식하는 자들로서 주의 화 

를 연치 못할 것이다. 

24. 띤 셔기판률과 바리째언률윤 에행께 풍생한 삶을 가로딱았는가? (16-24철) 
1Äl(l) 그룹용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첨으로 액성릎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2) 즉 그룹은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융 더 중요시하여 벼성경적인 맹세법올 가르첨으로써 
액성흩로 하여금 끓질주의와 마신적 신앙에 빠지게 했다 (16-22쩔) . 

(3) 뿔만 아니라 그폼은 십일조와 같은 규례는 강초하면서 더 중요한 융법의 본 청신은 무 
시하는 퉁 앞뒤가 뒤바뀐 종교 생활용 하였다(껍.24컬) • 

(4) 이처럽 어이없는 가치 판단의 확오룹 지척하신 주께서 외식하는 자들올 ‘소경된 인도 

자’ 라고 꾸짖으셨다 (16， 17， 19， 24절) . 
(5) 결국 이 같은 영척 소경틀의 가르침은 우리 주의 뜻인 풍성한 삶(요 10:10) 과 반대되 

는 것으로 백성융 멸망으로 인도하게 훨 뿔이다 (15:14). 

25. 핀 20-22철윤 맹세률 인청하는 말쯤이다.그렇다연 5:33-37과 모순되치 않는가? 
뼈 (1) 문자척인 의미만으로 볼 때 맹세블 폐지하는 것과 같은 5:33-37과 맹세흘 폐지하지 않 

고 오히려 맹세의 구속력융 강조하는 20-22철은 셔로 모순된 것쳐럽 보인다. 

(2) 그러나 이 물은 모순되기는커녕 부조(技助)하는 판계에 었다. 
(3) 록 본장 20-22철은 5:33-37의 뜻윷 홈더 명확히 드러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모든 맹세가 하나님과 판계헬 맺는 것으로서 구속력융 갖는다는 
사실융 강조하는 맡씀이고.5:33-37은 맹세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책임융 회피하는 맹 
세흘 금지하는 발씀인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얼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뿐 아니라 인간툴 앞에서 행 



288 마태륙홈 23징 

한 어헌 맹세. 흑 그것이 바혹 하활용 내용의 명쩨라 하더라도 성실한 마용으로 그것용 
실행항 수 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호든 맹세가 쭈리의 삶융 지켜 보시는 하나닝 앞 
에셔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26. C!l 23철이 가르쳐 추는 생웰조의 훨리는 푸엇인가? 
~(1) 이 귀철용 섭일초와 같이 융법의 사소한 규혜툴온 철저히 지키연서 융법의 중심척 교 

훈흘 무시하였먼 바리새인률의 외식용 지척하시는 말씀이다. 

(2) 본푼에 ‘박하’ (博빼， mint) 나 ‘희뺑 (흩香. dill) 이나 ‘근채’ (홈葉， cummin) 는 모두 융 
식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훌황인데 아추 미미한 수입융 의미한다 바라새언둡은 이듭 

에께까지 성얼초의 규혜활 쩍용항 청도로 청져했다 

(3) 한편 그틀용 그 모든 규혜홉 포용하는 융법의 근본 청신인 ‘의’ (鍵， justice) 와 ‘언’ 

(仁， mercy) 과 ‘신’ (信. f:떠thfulness) 융 버 렴으로써 (창조， 미 6:8) 주님께 대단한 핵 

망융받았다. 
(4) 이련 생활용 마치 부청한 짐송융 먹지 않는다고 포도주에 섞여 었는 사소한 하루살d 
는 컬러내면서도 커다란 약대는 용혜로 삼격 버리는 어리찍은 행위와 다용 바 없었디 

(24철). 
(5)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발쏟융 통해서 쇼 
일초도 마땅히 앵해야 활 규혜엄융 밟혀 주셨다. 

(6) 이는 하루살이나 약대가 다 부청한 동활이라연(레 11:20.23;17:10-14) 하루상이와 111 

환가지로 약대도 역시 벅지 받아야 합과 록찰용 얘기이다. 

(7) 다만 순서척으로 릎 때 먼저 융법의 중심척 교훈융 행하고 그 자연스련 결과로서 십앨 

조용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융 뽀이다. 

(8) 섭얼초는 본래 혹장 시대의 언약에서부터 비못된 것으로(창 14:20;28:22) 모세의 융갱 

에셔 성문화되었는데:(레 27:30; 신 14:22-27) 신약에서는 오칙 이 부환 23철에만 ? 
급되고 었다. 

(9) 여하혼 우리는 하나념째서 명령하신 계명룹의 권위훌 모두 인청하여 그 초항이 크게 @ 

겨지든 사소하께 생각되든 상판하지 말고 항상 그것툴용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링 
훌이 되어야 한다. 

2τ @셔기판률화 바라찌언률의 외식추의빠敵主鏡)는 어며하였는가? (25-28철) 
~ (1) 추께서는 먼저 그룹의 외식주의월 겉은 깨꿋이 하고 안용 더러운 채로 남겨 두는 잔고 

대첩A로 비휴하셨다(양， 26철). 
(2) 그흘용 남이 보는 앞에서는 거홉한 척하였으나 용멀혀 있는 곳에서는 용철척인 면에A 

‘탐욕’ 융 추구했고 도덕객언 면에서는 ‘방탕’ 하기 이광 데 없었던 것이다. 
(3) 또한 주께서는 그뒀의 외식주의월 곁온 아홉당께 회철 (9(홉)용 하였으나 속에는 썩f 
시쩨가 가득한 무덤으로 비퓨하셨다 (27， 28철). 

(4) 앞에 바유펀 대첩용 생활척인 문쩨에서 외식된 것융 다훌 데 11)해 여기 비유원 무럽f 

총교척언 문제에서 외식된 것융 다루고 었다. 

(5) 록 그틀은 종교척인 연에서도 곁으로는 의홉재 행세했으나 충섬에는 더러훈 외식주으 
와 합법만이 가득 차 었었댄 것이다. 

(6) 이러한 외식주의끓 이기는 길용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움속융 깨꿋하게 하여 끽 
직한 신앙 인격융 구비하는 데에 었다 (26철;시 119:9). 

28. c!l셔기활률확 바라써언률의 외식흩 어면 행위얘셔 철갱융 이루었는가? (29-31철) 
~(l) 그것용 그률이 순교한 선지자활의 무덤융 쌓고 의인툴의 벼석융 꾸며는 행위에서 철까 

융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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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우기 그들이 과거에 있었다연 선지자의 피흉 흉리는 조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융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철청에 랄한 그들의 외식융 활 수 었다. 

(3) 즉 그률은 최후의 션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률언 예수 그리스도 

마저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박용 자툴이 아닌가 ! 
(4) 이러한 그를의 실상융 꿰뚫어 보신 주께서는 그틀의 휘션된 행위와 말이 결국 순교자 
흘 죽인 그 조상의 자손엄율 중거하는 것이라고 션언하셨다 (31 쩔). 

(5) 한국 교회에도 지도자로서 교계의 주요 행사흘 추진하는 인사톨 충에 어제의 션지자는 

위하면서 오늘의 션지자는 죽이는 사랍이 없지 않융 것이다. 

29. [!I ‘너회가 너희 초상의 양융 채우라’는 말씀이 치년 예언척인 의미는 무엇언가?(32컬) 
1Ã)(1) 이 말씀은 외식용}는 자틀의 심중용 꿰뚫어 보시고 그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순교자룹 죽이던 그뜰의 조상의 일올 계숭할 것융 암시하는 예언척 명령문이다. 

(2) 여기서 ‘초상의 양(많)’이라는 표현에는 악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에 도짤 
하연 하나님의 섬판이 떨어질 것이라는 종말론척 사상야 당겨져 있다(창 15:16;살전2: 

14-16) . 
(3) 이제 하나념의 심판의 잔용 가득 채워져서 단지 불 한 방옳만 더하면 념치게 될 것이다. 

30. 딛 예수쩌셔는 에헨 말쯤으로 바리새안틀에게 심판융 션언하셨는가? (33철) 
(8J (1) 그는 ‘뱅툴아 독사의 새끼흘아’ 는 직껄적인 표현으로 그훌의 근웬율 폭로하신 후 ‘너 

회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융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썰의법으로써 심판의 확설성융 선언 

하셨다. 

(2) ‘독사의 새끼릎아’ 는 말온 세례 요한의 선언과 동일한데 (3:7) 성경에서는 주로 뱅용 
사단으로 표현하였다(참조. 창 3:8; 계 20:2). 그러므로 이 말씀용 심판받율자틀이 바로 

사단의 영적 후예엄융 폭로하는 말씀이다(창 3:8;요 8:44;계 20:2). 
(3) 또한 ‘지욕의 판컬’ 은 문자척으로 ‘게헨나의 심판’ 인데 영원한 쭉융으로 떨어지는 최 
후의 심판융 의미한다(창조. 5:22). 

(4) 이처럼 끝끝내 외식하는 자플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보장되어 었다. 왜냐하면 외식은 회 

개의 훼방자이기 때문이다. 

31. [!I 예수쩌셔 예언하신 핍박융 구쩨척인 예와 함께 껄명하라 (34철) . 
IÃ) (1) 먼저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툴올 세상에 파송하시리라고 예고하셨다(참조， 요20:21) . 

(2) 파송받은 제자뜰은 ‘선지자등. 지혜있는 자틀，셔기판촬’로 효청되었다. 또한 명행 귀철 

언 녹 11:49에서는 ‘선지자를파 사도들’ 로 흘리어졌다. 

(3) 여기서 션지자는 신약 교회의 한 직분으로 (앵 4:11) 아가보 같은 순회 전도자홀 가려 
키고(행 11:27) • 지혜있는 자는 스데반 집사같이 신령한 지혜홉 덧엽은 이틀용 말하 
며(행 6:3). 서기판용 휴대척인 의미가 아닌 신약척 의미에셔 성청율 가르치는 교사황 

지청한다(13:52) . 
(4) 이처럼 바리새인둡온 그리스도께 화송받은 재자흘융 쭉이고(스데반. 행 7:59; 야고보. 앵 

12:2) 섭자가에 못박고(베드르. 요21:18.19; 뻗후 1: 14) 채찍질하고(행 5:40;22: 19;26: 
11; 고후 11 :24. 25) 구박할 것이다(행 13:50;14:5.6.19.20;26:11). 

(5) 이러한 핍박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동시에 핍박한 자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용 

입중해 준 사건이라고도 불 수 있다. 

(6) 략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왜역올 간과하지 않으사고 끌내 그 모든 환의합융 심판하설 것 
이다. 이러한 하나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섭리활 찬 
양할 수 었다( 창조. 톰 12: 19.20). 

32. 틴션지자를융 쭉인 자륨윤 누구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치활 당당하쩌 되는가 ?(35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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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의인 아뼈의 피로부터 성전과 쩨단 사이에서 순교룰 당한 바라가의 아툴 사가랴의 I 

까지환 담당하게 된다. 

(2) 아벨용 인휴 최초외 순교자로셔 의할 위해 죽어 간 모든 션한 자룹의 모형이며 (창 4:f 

요일 3:12) 사가랴는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혜 성전 플 안에서 액성틀에게 톨에 맞t 

축용 션지자 여효야다의 아툴 스가랴옳 말한다(대하24:20-22). 

(3) 사가랴는 스가랴의 옐라식 발용이며 그의 아버지는 수많은 유대언이 그랬던 것처럽 t 

라가와 여효야다 동 두 개의 이홉용 갖고 있었던 것 같다 (pulpit 주석) . 

(4) 주께셔는 휴대식 생경 배열에 따라 제일 쳐읍 책언 창세기.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셔 I 

표척인 순쿄자 한 샤랍씩융 예로 든 것인더l 그러므로 이틀은 모든 순교자률융 상정한C 

(5) 결국 이활의 피는 예수꿇 죽이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27:24， 25) 그 후 2천년4 

그 피의 대가흡 지웰하고 었다. 

(6) 가깝게는 A. D.70년 예루살렘 합락의 참변이 그것이며 멸라는 재 2차 세계 대전 때 1 

째스에 의해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벼극이 그것이다. 

33. C!I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6철) 
{Al (1) ‘이 세대’ (this generation) 란 당시의 휴대 액성들용 의미한다. 

(2) 따라서 본철은 술교자품의 피의 대7싸 서기판틀과 바리째인틀과 같용 지도자에게 

아니라 그줍용 추총하는 모든 액성둥에게도 임할 것율 보여 준다. 

(3) 실째로 이때로부터 훌과 40년 이내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디도의 칼날에 처참하 
휴련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4) 이련 일융 직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멸망당할 도성 예루살렘율 바라보며 탄식하신 
(37-39철). 

34. C!I 예수깨셔는 예쭈상행용 어떻게 쭈르셨는가? (37철) 
[Ã)(l) 그는 ‘예쭈상햄’ 융 두 번 반복하여 부르신 후 ‘선지자틀율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툴 

활로 치는 자여’ 라고 부르셨다. 

(2) 원문융 보면 다륜 부폼에는 예루살렘이 헬라식 명청인 〈예로좁루마〉라고 효청되었는 

이 부불에서는 히브리 원융인 〈예루살렘〉으로 호칭되어 예수의 극한 감청이 표현되 
었다. 

(3) 이 예쭈찰랩용 히브리 민족의 성도(뿔都)였건만 그만 하나님의 총툴융 죽인 반역의 
시가 되었용융 이어지는 긴 호칭이 암시하고 었다. 

(4) 록 예푸살렘이란 명청은 매우 명팡스럽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이쩌l는 범최로 인하여 

장 비창하고 철방척인 이홉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5) 여기셔 쭈리는 법최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션민(選民)의 영화홉 본다 

35. C!I 예쭈합댐의 운명용 i흙갱척안 연에셔 첼명혜 보.라 (37， 38철). 
[Ã)(l) 예쭈살햄용 예수의 간절한 초청과 호소흘 거컬한 채 의로운 피흘 흩련 최의 대가로 

망당황 훈명에 쳐하였다. 

(2) ‘암합이…모용같이’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액성에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좋 
그리고 각별한 보효황 의마한다(시 17:8;57:1). 

(3) 또한 이 표혐용 당시 로마라는 독수려가 먹이블 융키기 위해 하늘용 선회하고 있R 

휘기의 상황융 암시하기도 한다. 

(4) 컬국 주의 날개 그늪 아래 피하기룹 원치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병아리는 A. D. 70년 
마라는 톡수리에게 퓨린당하고야 말았다. 

(5) 이쳐렴 하나님융 버린 나라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창조， 시 127: l}. 

36. C!I 예푸쌓햄의 웅명이 져난 공갱척언 면응 무엇인가? (39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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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1) 바록 예루살렘이 일시적으로는 황패하여 버 린 바 원 것이나 본절에는 예루살댐에 대한 

최후의 소망이 암시되고 있다. 

(2) 즉 언젠가 예루살패 거민틀이 ‘찬송하리로디 주의 이감으로 오시는 이에’ 라고 외치띤 

서 예수를 영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참조.21 :9). 
(3) 그때 그들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옛 위치갑 회꽉하게 될 것이다(참조 호 3 : 4 ， 5; 

속 12 : 10). 
(4) 이로써 옹 이스라엘은 구원윤 받게 될 것이며 (칩. 11: 26) 하나님의 나라는 혀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5) 그러나 예수께서 제립하셔서 그 영광스러용융 .!i!.이시기 전까지 그분윤 심자가에 옷박 

았떤 예루살렘은 그분블 .!.~지 뭇할 것이다. 측 그운원 ull혀했던 그틀은 그훈의 배척올 

받이 퇴락하게 될 것이 다. 

(6) 이처럼 본장은 매우 두려훈 정고와 멸망의 에언윤 담고 있지만 궁극척으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용 바라보는 소망으로써 끔폴 맺고 있다. 

(7) 왜냐하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 립은 용 인류의 소망이며. 그분의 오싱으로안이 죽고 퇴 

락한 이 세상을 회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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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질 (fk줬)힌 무덤. 회칭을 한 아래의 유디!인 우덤운 일종의 창 

고(-'f 1JF. ) 같이 보인다. 

유대인들의 무딛은 사진에서 보는 것괴 같은 몽운형 (封i혔形)이 있는 
기 히면 바위훌 뚫어 만든 임굴형 (岩흉形) 그리고 자연 동늘울 이용한 
킷이 있다. 그런데 유대민들은 일년에 힌 번 몽분대| 호l질을 힌다. 그러 

므로 그 무덤은 비록 속에는 죽은 사링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있어 
도 겉으로 보기대|는 이릅답게 된다. 그런데 얘|수 그리스도 당시의 외식 
(찌뼈)히는 바리새인들괴 서기관들의 모습이 홉시 이와 유사하였다.그 
틀은 사림들 잎에서는 혼자서 커룩힌 것저럼 형세히였으나 쉴상 그들 | 
의 마옴속에는 각종 필법이 가득 지 있었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로 1 

부터 ‘화 있율진저 외식히는 지들이여 마지 호|질힌 무덤 같구나’ 라고 l 
통렬히 잭밍밭있던 것이다 (27절)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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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확구톨 1.3 성전이 무너형 것용 011언히시다 / '-14 세상 끝날에 핀힌 징조툴/15- 3B 마지믹 냥α| 없어 
질 대흰난/ J9. 81 그리스도의 재뭘과 그α| 따른 징조 /33.36 째링의 시기 /87.44 재림홉 맞이휩 준비/ ‘5- 51 홍성될 종과 악한 종에 ~흰 비유 

I 예수째셔 생견에서 나와셔 가싱 때에 재자 
톨이 생전 건용촬융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요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회가 이 모든 것융보 
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회에께 이르노니 할 
하나도 줍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 예수께서 갑람산 위에 양으셨융 때에 쩨자 
즙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 게 이르소서 어 
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샤오며 또 주의 임하심 

파 쩌상 끝에는 무슨 정조가 었샤요리이까 
4 예수에서 대당하여 가라사대 너회가 사랍 
의 미혹용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용 사함이 내 이홉으로 와셔 이르되 냐 
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합훌 미혹케 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운옳 틀겠으나 너회는 삼가 
두려워 망라 이련 일이 있어야 하되 끌용 아직 
아니니라 

7 민쭉이 민족융， 나라가 나라팝 대척하여 얼 
어나겠고 쳐처에 기근과 지진이 었으리나 

8 이 모든 것이 채난의 샤작이니라 
9 그때에 샤랍틀이 너희융 환난에 넘겨 주 
겠으며 너회장 죽이리니 너회가 내 이홉융 왜 

하여 모든 민혹에께 며용융 받으리라 
10 그때에 많은 사랍이 시험에 화져 셔로 장 
아 주고 셔로 마워하겠으며 ” 거짓 션지자가 많이 벌어나 많용 사항융 미 
혹하게 하꼈으며 
12 쌓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외 사랍이 식어 
지리라 
13 그러냐 끝까지견디는 자는구헨용얻으리라 
14 이 천국 꽉융이 요든 민촉에게 충거되기 휘 
하여 용 쩌상에 전봐되려니 그쩨야 쯤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앵외 말한 바 
면망의 가충한 것이 거쭉한 곳에 션 것용 보거 
든 (얽는 자는 깨달융진저) ’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뒀용 산으로 도망 
항지어다 

17 지용 위에 았는자는 집 안에 있는 용건옳 
가첼러 내려가지 짤며 
18 밤에 있는 짜는 컬웃용 가청러 뒤로 률이 
키지 딴지어다 ’9 그날에는 아이 땐 자픔과 헛벅이는 자뜰 

에재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회의 도방하는 벌이 겨융에나 안식영에 
되지 않도혹 기도하라 
21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꼈용이라 창세 
로부터 지뭄까지 이련 환난이 없었고후에도없 
으려라 
22 그냥풍융 감하지 아니할 것이 연 모든 육 
체가 구훤융 얻지 못항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툴융 쩌하여 그날합융 감하시려라 
23 그 때에 사함릎이 너회에재 알하되 보라그 
리스도가 여기 었다 혹 저기 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활과 거짓 션지자륨이 얼어 
나 큰 표쩍파 기사짚 보.이어 항 수만 었으면 택 
하신 자릎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회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랑합이 너회에께 말하되 보라 그 
리스도가 팡야에 었다 하여도 나가지 맙고 보 

라 끓방에 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법개가 동연에서 냐셔 서연까지 앤쩍임 같 
이 인자의 엄합도 그러하리라 
28 주겁이 있는 꿋에는 독수리릎이 모엔지니라 
29 그남 환난 후에 측시 해가 어두혜지여 당 
이 빛융 내지 아니하며 별틀이 하괄에서 명어 
지여 혀슐외 권농릎이 혼룹리리라 
30 그빼에 앤자외 정조가 하들에서 보이 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둡이 용곡하며 그흠이 
인자가 구품용 타고 농력과 큰 영팡으로 오는 
것용보리라 
31 져 가 큰 나완소리와 함쩨 천사잡용 보내 리 
니 져회가 그 헥하신 자룹용 하울이끊에셔 져 
풍까지 샤방에서 모으리라 
32 무화파나무의 버유웰 배우라 그 가지가 연 
하여지고 잎사귀끓 내연 여홈이 가까훈 종융 아 
나니 

33 이와 갈이 너희도 이 모든 일활 보거든 인 
자가 가까이 롤 문앞에 이흔·좁 알라 

34 내가 견싱로 너회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져나가기 전애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천지는 없어지꼈으나 내 말용 없어지지 아 
니하리라 



36 그러나 그냥과 그때는 아우도 모르나니 
하끌의 천사당도， 아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만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갈이인자의 영합도 그러하려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찰어가던 날까지 
사항환이 먹고 마시고 장가틀고 사집가고 있으 
연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엄합도 이짜 강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합이 받에 았으배 하냐는 데 
려갑융 당하고 하나는 배려 둠융 당합 것이요 

4’ 두 여자가 매감 갈고 있으얘 하냐는 데려 
갑융 당하고 하나는 에려 둥윤 당할 껏이니라 

42 그러묘로 째어 었으라 어느 냥에 너회 주 
가엄힐는지 
43 너희가 알지 옷함이나라 너회도 아는 바니 
만명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정에 용 줍융 알 
았더연 깨어 있어 그 집옴 짧지 못하게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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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라 

44 어려므로 너회도 예배하고 았으라 생각지 
않은때에 인자가오리라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 게 그 
집 사랍툴융 말야 때원 따라 양식용 나눠 출 자 
가누구뇨 

46 주인이 용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융 
보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 내가 진실로 너회에께 이르노나 주인이 그 
모든 소유홉 저에게 암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융에 생각하기홉 주 
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우둡용 때리며 솔친구당로 더합어 먹고 
아시게 되면 

50 생각지 않은 남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 
의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옳에 쳐 
하려니 거기서 슬피 융며 이월 갑이 었으리라 

1. 힘 본장에 기욕펀 총말폰(終末끓)윤 어면 내용안가? 
(Ã) (1) 본장은 25장과 더용어 ‘작은 계시록’ 이라 흘리울 청도로 묵시척인 내용융 많이 담고 

있다. 

(2) 본장용 그리스도의 재립에 앞서 발생활 정초들파 대환난율 예언척인 형식으로 밤혀 주 
며 25장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원 예화로 들어 비유척인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3) 이 부환용 요한채시록파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말씀되었다는 점에 
서 꽉볍히 충요생융 갖는다. 

(4)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본서 24장의 해셜서라고도 볼 수 었다. 
(5) 그러므로 신학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로 간주되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뿜 아니라 본장 
에도 초첨융 맞추어 연구훨 훨요가 었다. 

2. 힘 본장 이외에 종말폰격 주제률 다루고 있는 생경을 열거하라. 
(Ã) (1) 먼저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에스캘 다니엘 풍이 종말론척인 주쩨홉 매우 무게 있게 다 

무고 있으며 소션지서 묶혀 스바냐 스가랴 풍은 매우 묵시척안 내용융 담고 있다. 

(2)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공동 서신애 속한 쩍틀 즉 베드로후서 유다서 풍과 바융 서신 

중에서 ‘쩨렴 서신’ 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 • 후서가 종말롱척 주제웰 강하께 부각시 
키고 었다 

(3) 욕별히 신약 생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립융 주재로 하여 

총밭에 이쭈어질 사건틀올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었다. 

(4) 이처럽 신 • 구약 천체에 걸쳐 언급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말씀룹은 본장의 명앵 귀캘인 

막 13장과 녹 21장과 더촬어 본장의 정확한 해석에 매우 중요한 혈쇠홉 쩨공한다. 

3. 힌 본장파 23장은 에면 활찌에 있는가? 
[A)(l) 본장의 앞 부훈에는 마가복융 (12:41-44) 이나 누가북읍 (21:1-4) 과는 달리 가난한 과 

부가 연보궤에 헌금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었다. 
(2) 이렇게 핍으로써 본장에 기록된 감랍산 강화(講話)는 23장에 일곱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된 ‘화 었융진저’ 라는 예수의 책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진다. 

(3) 그렇다고 24， 25장이 23장에 이어지는 한 묶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용 아니다. 

(4) 23장과 24， 25장은 그 배경과 청중 그려고 충심 주제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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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흘 두 묶융의 이야기이다. 

(51 다만 저자는 본장에 나타난 총망과 심판이 23장에 언급된 외식하는 최악의 결과라는 
챔융 암시하연서 우리에재 회7M훌훌 혹구하고 있는 것이다. 

4. 힌 총발톨융 발향하시께 흰 풍기는 푸엇언가 ? (1 ， 2철) 
뼈 (1) 예수째셔 성전 파괴활 예언하시고(23:38) 이제 생천 밖으로 나가실 때였다. 

(2) 쩨자활용 예수의 예언융 생각하며 다시급 생천융 바라보았는데 성천의 장염합과 아홉다 

용 그리고 견고뺑애 써삼 놀라면셔 이쳐럽 견고한 생션이 어떻게 확괴훨 수 었융 것인 
지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었었다. 

(3) 그러자 주째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용 확인하시연셔 종말에 판한 
상세한 예언융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다. 

5. C!I 당시 생천 건물윤 어때했는가? (1철) 
(Ã)(l) 당시 생천 건물흘 째 3생전 곧 혜훗 성전융 맙하는 것으로셔 미석 (業石) 몰 거대하고 

흰 대리석으로 건촉되었고 갖가지 헌훌(敵物)툴로 장식되어셔 그 아홉다용과 위용이 
대단하였다(녹21:5). 

(21 그래서 ‘혜롯 성천융 보지 못한 자는 아홉다훈 건용융 보았다고 말합 자격이 없다’ 는 
속당이 생겨날 청도였다. 

(3) 이 생전 건물윤 혜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융 사기 휘해 B. C.20년부터 종래의 쩨 2 
생천융 용장한 규모로 개촉하기 시작한 것이다. 

(4) 이 성전용 확공 9년 만언 B. C.ll년에 외부 개축이 완성되어 거의 새로훈 건물로 면모 
웰 일신했고 이후 내부 공사가 계속되어 확용 83년째인 A. D.63년에 완전한 준공용 보 
게 되었다(참조， 요2:20). 

(51 이 성천융 제 3생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B. C.959년에 건축왼 본래의 솔로몬 성전. 록 
제 1성전과(참ξ 왕상6: 1.38) B. C. 520년 스홉바웹에 의혜 재건된 제 2 성천과 구별 
하기 위한 것이다. 

6. 힌 예수에셔는 어떻게 생천의 화펴용 예언하셨는가? (2청) 
(Ã) 01 주쩨서는 ‘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는 독욕한 구약척 표현융 사 

용하여 (햄 26:6.18; 미 3:12) 예루살웹 성전의 완전한 파괴웰 예언하셨다. 
(2)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최근의 고고학척 밭굴에 의하면 성천의 어떤 툴 하나 

도 제자리에 남아 었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었읍이 드러났다. 

(3) 록 성전 준공 7년 후언 A. D.70년 예루살랩 혜롯 성전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철저 

하게 화괴되어 버렸먼 것이다. 

(4) 이 칼은 성전 따괴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은 하나님과 사랍의 판계에 었어셔의 중심 

챔아 이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로 옮겨진다는 션언 (요 2:18-21) 융 재확인한 것 

으로볼수있다. 

(51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파 융바른 관계흘 유지함에 있어서 외형척으로 드러나는 형 
식이나 조직보다 예수 그리스도월 향한 내면척인 신앙에 더 몬 판심융 기울여야 할 것 

이다. 

7. 힘예수쩌셔 종말폰융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3철) 
~(l l 성전에서 나온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틀어가는 도중 감랍산 위에 용라 잠시 휴식용 취 

하기 위해 앉으셨다. 

(2) 이 ‘감랍산’ 은 예루살햄 성밖 통쪽에 위치하였는데 감랍나무가 많다 해셔 감랍산이란 

이홉이 불여졌다. 

(3) 여기에서는 성전 뿐 아니라 예루살햄 성의 전경까지도 한눈에 보였다. 이러한 장소에서 



1 - 6 훨 295 

예수께서는 예루살햄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총말론융 말씀하셨던 것이다. 

8. (!1 ·총용혀’ 라는 망이 의마하는 갯윤 무엇인가 ? (3철) 
f!l (1) 이 말용 ‘윤밀하게’ (privately) 라는 뜻으로 제자률이 군중틀과 격리된 장소에서 은델하 

게 질품하였용융 보여 준다. 

(2) 그런데 마7백용에는 종말론에 대해 질문한 제자를의 이릅이 베드로， 요한. 야고북 안드 
레 풍 네 명으로 언급되어 었다 (막 13:3}. 

(3) 하지만 ‘종용혀’ 라는 말이 공판 복용서에서 몇몇 재자룹용 나머지 재자틀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아니라 재자틀융 무리틀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엄융 생각할 
때 (17:19) 질문한 사랍용 네 사랍얼지라도 청중은 모든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셔 종말혼의 말씀줍윤 일반 대중룹보다는 받아률일 만한 믿융융 가진 성도틀에게 

은밀히 주어진 교훈임융 알 수 었다(참조. 히 5:12-14). 

9. (!1 쩨자률이 총용해 철풍한 내용의 요지는 우엇인가 ? (3철) 
~(l) 그것은 두 가지로서. 록 예루상렘의 멸망이 이푸어질 ‘주의 입하섬’ 과 ‘세상 끌’ 의 때 

와 징초에 관한 것이었다. 

(2) ‘임하심’ 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 24번이나 나타냐는 말이며 본 
장에서만 예 번 반복되고 었다 (3， 27， 37 ， 39철) • 

(3) 이 말윤 ‘엄함’ (presence) , ·도학’ (arrival), ‘도래’ (coming) 둥의 뜻융 갖고 있으며 
미래에 그리스도께셔 채립하시는 사건융 의미한다. 

(4) 한편 ·세상 끝’ (헬， 쉰웰 헤어아스 루 아이오노스) 이라는 말은 칙역하연 ‘이 써대의 끝’ 
인데 최후의 심판파 모든 만용의 완성 때룹 의미한다 (13:39.40.49;28:20; 히 9:26). 

(5) 당시 휴대인룹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파 세상 끝융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척인 사상이 

었다 (Calvin). 

10. (!1 ‘세상 품’에 냐타냥 청조률윤 어매한 것률이 었는가? (4-14철) 
~(l) 예수께서는 말쩨의 징초로서 세 가지륜 말씀하신 후 (4-13절) 최후로 총말의 때에 대한 

결론융 말씀하셨다 (14철) . 
(2) 말세의 정조는 @거짓 션지자동의 출현과 그툴의 미혹 (4， 5.11쩔)@전쟁파 기근 (6.7 

철)@생도틀에 대한 핍박 (9， 10.12캘) 퉁이다. 
(3) 이러한 정조톨이 나타나는 동안 천국 복읍은 쩨속 전파되어 용 서l상에 미치게 될 것인 
데 바로 이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께 휠 것이다 (14컬). 

(4)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제시한 세상 끝날이 오기 직전의 정초가 나타나면 그 정조가 제 
공하는 두려용과 혼란한 생각룹에 휩싸이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융 깊이 인식하 

고 더육 경건 생황에 박차룹 가해야 한다(참죠. 뺑천 4:7}. 
11. (!1 발째얘 나타날 첫벤예 갱죠는 푸엇인가 ? (4， 5， 11 철) 

f!l (1) 그 첫번해 정초는 거짓 션지자룹이 나타나 많온 사랍툴융 미혹하는 얼이다. 
(2) 그틀은 예수의 이홈융 벌려서 포교(布敎)룹 시작하다가 마첨내는 자청 그리스도라 하 
면서 사람틀 흑히 기성 교언플융 유혹활 것이다. 

(3) 이러한 거짓 션지자，즉 척그리스도는 1세기에도 었었지만(행 5:36， 37;21:38} 오늘날 

20쩨기에 틀어와서 더육 무서훈 기세로 출현하여 사랍똘융 미혹하고 었다. 

(4) 꽉히 최근 1세기 동안 급격한 부흉융 이루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는 부흉 못지않게 
많은 이단 총파가 훌현하여 그리스도왈 대적하고 있다. 

(5) 예홉 둡면 전도판의 박태선씨나 용일교의 운션명씨 풍용 예수의 이륨으로 시착하여 자 

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대표척인 케이스이다. 

12.(!1푸벤혜 갱초는 푸엇언가? (6， 7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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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두번째 징초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운 그리고 기근과 지진 퉁이다. 

(2) 여기서 ‘난리’ (헬， 풍혜오스) 는 곧 천쟁 (KJV. war) 용 의미하는 말로 민쪽간의 그려고 
국가간의 큰 전쟁이 얼어나 그 소푼으로 온 인류가 두려훼항 것올 암시하고 었다. 

(3) 이러한 전쟁과 합께 쩨계 곳꿋에는 대규모의 기근 (famines) 과 지진 (earthquakes) 이 
얼어나 수많온 사합툴의 생명용 앗아가는 천재 지변이 또한 받세의 정초가 훨 것이다. 

(4) 설쩨로 20세기에 끓어셔서 션인류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흘 전대 미품(빼代未聞) 

의 세계 대견이 1914년파 1939년 두 차혜나 렐생하여 수천 만 명의 희생자월 냈다; 

(5) 또한 1976년 7월 28일에는 충공 당산健山)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여 24만 명 이상 
이 사망하기도 했다. 

(6) 이제 성청 본문에 의하면 환난의 때와 주의 재립이 가까와짐에 따라 또 한번의 세계 대 

전， 흑 3차 대천여 얼어나고 세계척언 현상으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혹된다. 

13. æ 천1옐.기근.지진 풍윤 세상 팔냥파 에헌 환계얘 있는가? (6.8철) 
~(l) 이러한 혐상온 불홀 말세의 정조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찌상 끝날임용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단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있용 재난이 시작됩융 의미하는 정초일 뿔이다 (8철). 

(3) 그러묘로 인휴는 전쟁이나 기근 지진 둥에 외하여 명망하지는 않는다. 

(4) 이런 일이 얼어날 때 성도훌용 그러한 일로 두려위하기 보다는 이쩌l 시작될 환난기꿇 
견뎌 내기 위하여 더욱 굳건한 믿융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다. 

14. æ 말세의 째번쩌 쟁조는 어떠한 얼로 나타냐는가 ? (9-12캘) 
lAl (1) 세번째 징조는 두번째 정조의 다용 단계로 벌생되어진다. 

(2) 록 천쟁， 기근. 지진이 있옹 후에 생도툴이 모든 민쪽에게 핍박용 받는 대박해가 었용 
것인데 이것이 세번째 정조이다. 

(3) 또한 이때에는 배신파 불신의 풍조가 팽때하여 교언활 사이에서조차 서로 잡아 주고 

미훼하는 일이 횡행할 것이다 (10철). 

(4) 이것은 거짓 선지자훌의 출현으로 인한 영척 혼란에 따룬 경파인데 이후로는 청론(正 

論) 이 불법에 가리워지는 가훈데 샤랍틀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5) 성도는 외부척으로 박해자로부터 오는 환난 뿔 아나라 내부척으로 형식척인 교인뜰에 

의한 배반용 견뎌 낼 수 있도록 믿융훌 준버해야 한다(참조. 히 10:25; 약 5:8} . 
15. æ ‘그째에’ 란 언제률 가려키는 발언가? (9철) 

~(l) 본장에만도 8번이나 사용된 {9. 10. 14. 16， 21 ， 23， 30， 40절) ‘그때에’ (빵， 토태) 란 단어는 
마태복융에셔 어떤 시간이나 시기월 정확하깨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2) 본장에서 이 단어는 환난이 임할 무렵융 팡범위하게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었다. 
16. æ .너회’ 라는 대명샤는 누구훌 지청하는 발언가? (9청) 
~ (1) 용롤 이 밥은 1차척으로 감랍산 강화훌 돌고 있댄 쩨자들융 지청한다. 

(2) 그러나 풍극척인 의미에서 이 말용 오늘날 본문얘 기혹된 총밥롱의 말씀융 얽는 모든 

사랍틀용 향한 2인칭 대명사라고 항 수 있다. 

(3) 측 주께셔는 이 시간 성경흉 얽는 우리뜰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희’ 라고 부르시 
면서 종말롤의 강확원 틀려주고 계심용 느껴야 한다. 

(4) 9철에 셰 번 나오는 ‘너회’ 라는 부룹에 자기 이룹용 넣고 얽어 본 후 조용히 ·묵상하며 
주의 이륨융 용미해 보라. 

(5) 이 말세웰 맞아 일사 각오{-死짧햄) 의 신앙융 새홉게 무장해야 할 사랍은 2천 년 천 

혈 두 제자틀이 아니라 바로 나(당신)인 것이다. 

17. æ 환반의 빼에 어현 샤합야 구원융 얻게 되는가? {I3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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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Ãl (1) ·끝까지 견다는 자’ 가 구웬융 얻게 된다. 

(2) 아우리 모진 환난의 버바랍이 몽아웰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훌 훌툴고 일사 각 

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견다고 모든 것융 창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이다(참초. 고전 13: 

4.7). 
(3) 그래서 브루스 (Bruce) 는 ‘사량과 언내야말로 성도의 기본척 덕목이다’ 라고 말했다. 
(4) 결국 마지막 환난이란 따지고 보연 수많온 명목상외 교인플융 참 신자와 거짓 신자로 

구환하는 여과 과청파 감은 것이다. 

18. [!'I 세상 륨냥응 언제 오는가? (14캘) 
~ (1) 본철용 생경 전쩨에 었어 세상의 종밥이 오는 시기에 대한 가장 명백한 기줌융 가르쳐 

주는 귀절이다. 

(2) 세상의 총말온 천국 복융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순간에 엄한다. 

(3) 이처럽 온 세상에 복용이 전파되면 버로소 모든 민쪽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충거가 휩 

수 었융 것이다. 

(4) 이때에 비로소 모든 택한 자룹이 복옴융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 채워질 것이며 

(홈 10:12-15) ‘온 이스라엘’ 이 구웬융 얻께 될 것이다(홈 11:25.26). 

(5) 오늘날 복읍운 세계 곳곳에 거의 다 전파된 듯 하지만 아직도 지구의 오지 (與地)에 

사는 많운 소수 민족툴은 복옴융 껍하지 못하고 있다. 

(6) 섭자가 군병된 모든 성도률용 북용의 나활융 힘차께 활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중인A로 진군(進軍)용 계속하여 세계풍복음으로 정복하고 주의 영팡의 날이 임하도 

록 해야 할 사명융 가지고 있다(행 1:8). 

19. [!'I 대환반기는 어떻쩨 천개되는가 ? (15-28철) 
~ (1) 이 부분은 1차격으로 주후 70년에 있용 예쭈살햄 멸망 당시의 환난융 예언하는 말씀이 

면셔 통시에 우주척 종말에 앞서 도래할 대환난 (the great tribulation) 융 예언하는 말 
씀이다. 

(2) 대환난기는 먼져 ‘멸망의 가중한 것이 거홉한 곳에 세훼짐’ ￡로써 시작된다 (15절). 

(3) 이때에 전무 후무한 가공할 대환난이 시작되고 (21 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i양}플 
이 풍장하여 옹갖 숨수활 동원하여 미혹하는 역사 (짧뿔) 촬 행할 것이다 (23-26절) . 

(4) 그러묘로 이 대환난기에 성도틀용 외척으로는 세상 사랍틀에게 육체척인 고난융， 내척 

으로는 척그리스도에게 영객 유혹용 받께 훨 것이나 하나님이 합께 하심￡로 넉넉히 

송리할 수 있용 것이다(륨 8:37-39}. 

20. 힌 ‘옐망의 가충한 것이 거쭉한 곳에 션다.는 말용 무슨 훗인가? (15철) 
Iã!(l) 이 말용 다나옐서에서 유래된 묵시쩍 격언으로 영척언 면에서 깊은 의미월 지닌다. 

(2) 여기서 ‘멸망의 가중한 것’ 이란 말용 다니옐셔에만 네 번 사용된 독욕한 표현이다 (단 
8:13;9:27;11:31;12:11). 

(3) 그충 단 11:31은 붐명혀 수리아 왕안티오쿠스 에피와네스 (Antiochus Epiphanes. B.C. 
175-164) 홍치 시대에 성전이 더렵혀젤 것융 예언한 것이다. 

(4) B. 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생천의 재단용 헐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용 세 

웠으며 또한 쩨우스 신에게 돼지광 제뭘로 바쳤다. 

(5) 그러나 예수째서는 이 격언융 앞으로 받생훨 며래의 총말론척 사건융 예언하는 데 사 
용하셨다. 

(6) 흑 .가충한 것’ 온 일반척으로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에 판련되며 ‘멸망의’ (행. 태스 

에래모쩨오스)란 말응 원운상으로 ‘멸망용 야기시키는’이란 뜻으로서 결국 이 맡룹은 

총말 때에 출현할 척그리스도의 활동융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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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의미웰 비추어 월 때 이 격언의 발쏠은 1차척으로 가까훈 미래에(A. D. 70) 로 
마 군대가 예루살렘 생융 에위싹고 그률의 독수리 군기월 생천에 쫓는 샤건융 지시하 

고있다. 

(8) 더 냐아가서 이 격언용 대환난기가 시작훨 때 척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융 모 

독하고 우장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총쿄척 쿠데타의 대사건융 가리키는 말씀으 

로 불 수 있다(살후2:4.8). 
(9) 이쳐렵 섬오한 총말롤척 의미가 이 격언에 당겨져 었융융 언하여 추께셔는 ‘얽는 자는 
깨달융진저’ 라고 말쏠하여 우리의 주의윤 상기시키신다. 

21. lÐ 멸망의 가충한 것이 거홉한 곳에 셨용 째 혜야 합 웰용 푸엇언가 ? (16-18철) 
(Ã) (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룹용 산으로 도망하되 신속히 도땅해야 한다. 

(2) 만일 그때 지용에 있는 자나 밥에 있어 뜻밖의 소식융 톨은 자톨이 었다면 그틀은 집 
에 었는 그 무엇에도 미련융 두지 말고 신속혀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3) 당시 휴대 가욕의 지용용 대부분 명명한 옥장(훌上)으로 만률어져 있어 기도하거나 

(행 10:9) 휴식용 휘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으며 (삼하 11:2) 거기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비상 제단이 었었다. 

(4) 유대 역사가 휴쩌비우스 (Eusebius) 에 의하면 실제로 추후 66년 세스티우스 갤러스 

(Cestius Gallus) 가 예루살댐 생융 공략할 때 이 말쯤융 기억한 성도률용 매우 신속히 
뻗스안 남동쪽 요단 계쭉에 위치한 웰라 {PeUa}로 피신하여 4년 후에 발생한 창변융 

연했다 한다. 

(S) 한편 이것은 대환난기원 만난 성도의 앵할 일용 암시척으로 가르쳐 훈다. 

(6) 측 성도는 척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세흘 하는 우장의 영역에셔 도망하여 나오되 콧의 아 
내처럼 쩨상 일에 미련용 두지 말고 신속히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피신할 마융 
자쩨홀준비해야 한다. 

22. lÐ 그날에 ‘아야 밴 자률’ 콰 ·젖억 0)는 자들’ 애쩨 화가 였다 합용 푸순 까닭인가?(19철) 

IÃ) (l) 그 이유는 태아(뼈兒)나 유아 ('L兒)흘 가지고 었는 여언은 신속히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그런데 본문의 ‘화가 었으리로다· 에 혜당하는 헬라어 〈우싹이〉 는 훌앵한 사태블 측은 

혀 여기는 마용융 나타내는 표현이다. 

(3) 측 예수 그리스도께셔는 엄산부나 퓨모(￥L母)를융 측온혀 여기시는 마옴으로 그탈l 

환난에 대배하도욕 꽉법한 각성융 혹구하시는 것이다. 

(4) 갑자기 엄활 환난의 째웰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태 의연한 생활에 업매여 먹고 마시고 

장7많고 시집가는 일에 접확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자세 가용데 그 모든 일융 신앙으 

로 다스려야 합 것이다 (참죠. 녹 17:26-30}. 
23. lÐ 예수째셔는 어면 기도활 하라고 말쯤하셨는7}? (20철) 

(Ã){l) 도망하는 일이 겨융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기올 기도하라고 맙혈하셨다. 
(2) 유대 지방에셔 겨융용 우기(雨期)이묘로 흥행이 활편하며 또 양식융 구하기도 어렵다. 

(3) 또한 안식일용 휴대언의 규혜에 의하여 5 리 이상 여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짐송용 부렬 수도 없는 날이다. 

(4) 역사척으로 볼 때 B. 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펴파네스의 챔공이 었던 날도 
안식일이어서 휴대인틀은 방어 한번 하지 못하고 살확융 당하였댄 척도 었다. 

(S) 본문의 말씀융 신약의 생도틀에게 객용한다면 그것은 환난의 때쯤 푸감각한 상태에서 
맞지 않도륙 늪 깨어 기도하라는 부학의 말씀이라고 활 수 었다 (42.44철). 

24. 힘 ‘큰 환난’ 야한 에느 청도의 환반용 말하는가 ? (21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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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l) 전무 후무한 환난. 세상이 창초된 이후 가장 혹심한 환난용 발한다. 
(2) 역사상 가장 창혹한 환난윤 A. D. 70년 예루쌀햄 합락 당시의 참극。l라고 활 수 었다. 

(3) 휴대 사가 요세푸스 (Josephus) 에 따르면 당시 예쭈살렘 성내애는 굶어 쭉용 남녀 노 
유의 시체가 너무 많아 장사할 수 없융 청도였으며 자기 아이활 참아먹는 여인도 었 

었다고 한다(참촉신 28:53;왕하 6:28.29) 
(4) 요세푸스는 또한 이때에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되어 갑혀간 자가 9만 7천 명￡로 밝 

혔다. 
(5) 이처렵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온 환난 당시가 휴월철 철기 중으로서 원근 각처에서 수 

많온 유대인이 철기월 지키려 예루쌀햄에 훈집했었기 때문이다. 
(6) 또한 2차 대전 중에는 히용러에 의해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스활린 치 

하에서는 2.000만 명으로 추갱되는 사랍률이 학살되는 참극이 있었다. 

(7)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융 ‘대환난’ 의 예고편이며 그립자이라고 할 

수 있다. 

(8) 사실상 ‘대환난’ 이라는 신학적 용어는 본푼의 ‘큰 환난’ (헬 률립시스 메갈혜) 이란 말 
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장의 예언룹은 궁극척으로 역사의 종발에 었융 ‘7년 대환난’ 융 

가리키고 었는 것이다. 

(9) 이 ‘7년 대환난’에 관한 예언용 주외 째립에 앞서 얼어날사건으로 요한계시혹에 자세 

용l 언급되어 었다 (계 11:3.11;12:6.14). 
25.00 그냥톱융 감(減)하신다 합용 무슨 훗인가? (22철) 

@(1)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틀융 단혹시키신다는 뜻이다. 

(2) 만일 그날틀이 단촉되지 않는다면 환난에서 벗어나 생존활 자가 지상에 한 사람도 없 
융 청도로 대환난기는 혹독한 고용의 냥이 됩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툴’ 융 인하여 환난기쯤 단축하셔서 다시금 구현의 기 
회흉 부여하시게 된다. 

(4) 이처럼 하나념의 궁극척인 판심의 초챔용 언쩨나 교회와 성도에 었고 그틀의 기도에 

따라 심판융 유보하시거나 철회하시기도 한다(참죠. 창 19:22-33; 댐 5:1;약 5:16). 

(5) 훌롬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쩨한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못에 
따라 그 환난과 심판이 휴보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실때하지 않는다. 

26. 00 환난기에 거갯 그리스도률확 거갯 션지자률용 에떻게 생도흩 마혹하는가? (23-25철) 
@(l)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틀과 거짓 선지자활용 큰 표척과 기사용 행하는 자로 나타나 생 

도흘융 미혹할 것이다. 

(2) 또한 환난 때에는 민심 (民心) 이 풍요되므로 사랍흘용 그뜰에게 휴혹되어 추종하연서 

‘그리스도가 여기 었다’ , ‘아니다 저기 었다’ 라고 외치는 풍경이 발생활 것이다. 

(3) 그렇지만 성도들은 미려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얘언융 기억하고 (25철) 그촬융 믿 
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 

(4) 하나념의 말씀융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업에서 나오는 말융 무조건 믿는 것용 하 

나님의 말씀융 고질척으로 회의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신앙의 를 척 (敵) 이q.. 

27. 힘 예수째셔는 에행게 채령하시는가? (26.27철) 
뻐 (1) 이 귀철툴융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재립하시는 방법융 분명히 알 수 었다. 

(2) 그풀용 결코 다사 인간 중의 하나로 태어나셔셔 팡야의 부흥 강사로 나타나시거나 물 
방에 있는 수도사로 나타나시지 않는다. 

(3) 오춰 주쩨서는 하늘의 번개가 풍면에 나서 서연까지 번쩍엄과 감이 지상의 모든 사랍 

둥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재렴하실 것이다(참촉 30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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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므로 오늪날 언간의 생창기흘 거치연셔 어느 날 훌변하여 차신융 메사야로 자쳐하 
는 자활용 모두 거짓 그리스도요 거갯 션지지활이다. 

(5) 제아무리 흉용한 인격파 신령한 지혜. 용사환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류의 구 
웬차이신 메시야가 아니다. 만약 생도가 한 인격융 메시야로 확zt하여 그용 추총한다 

연 그것용 합이킬 수 없는 잘못이다‘ 
28. 힘 ‘주갱야 었는 콧에는 폭수리틀야 모얼지니라’는 말쯤의 의미는 푸엇언가? (28쩔) 

(Ã)(l) 먼저 이 발씁에서 ·독수리’ (eagle)로 번역된 뺑라어 〈아에토스〉는 독수리황 가리키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더 넓은 의미로서 독수리처럽 쭉은 짐숭의 썩은 고기활 먹는 동뿔 
용 가리킨다(창조. 미 1: 16). 

(2) 이 발활용 홉39:30융 반영한 일총의 격언쩍 표혐인데 매우 난혜한 귀철로 다용과 잡 
이 여러 학셜이 었다. 

(3) 먼저 칼빈 (C뼈vi비운 몇몇 쿄부률의 견해용 받아훌여 이 격언온 그리스도가 재립항당 

시 성도톨이 모여드는 것율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그러나 ‘주검’융 그리스도와 풍얼 

시하는 것용 어띤가 부자연스럽다. 

(4) 또 어떤 학자활용 휴대인의 죽융이 었는 콧에 로마 군대가 모여 었융융 7.리킨다고 해 

석하였다 (Bengel , Clarke). 그러나 이 견해도 전후 품액에 청확히 부합되지는 못한다. 
(5) 또 다륜 학자는 세상이 영척으로 썩온 시체와 찰이 타락하였융 때 그리스도께셔 독수 

리처렴 신속히 채렴하여 심판하실 것융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Hendriksen) . 
(6) 한편 이와 동일한 격언이 녹 17:37에도 방견되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립에 따롤 

심판의 션언이 계속되다가(녹 17:26-35) 쩨자툴이 ‘주여 어디오나이까’ 라는 철문에 대 

한 발뺨으로 주어지고 었다. 

(7) 이쳐럼 본푼의 문액과 누가복읍의 명행 귀철용 버꼬 검토해 봉 때 찌번혜 핸드릭슨의 

견혜가 가장 타당생융 지닌 견혜로 생각된다. 

29. c!1 그리스도께셔 채렴하철 빼 어면 사건이 합생하는가 ? (29-31철) 
(Ã) (1) 대환난이 끌나 갈 무렵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 혜와 당이 빛융 앓고 병틀이 소멸되며 하 

늘외 권놓률. 륙 공충의 권세월 창은 사단의 세력륨이 (웹 2:2) 혼툴리는 사건이 얼어날 
것이다. 이것온 영계와 물질계에 동시척으로 얼어나는 완천한 멸철융 의미한다( 창죠. 

사 13:9.10; 첼 32:7;용 2:31). 
(2) 그리고 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챔내 구흡융 타고 능력과 큰 영황의 모슐으로 모든 

사랍이 옳 수 있게 채립하설 것이다 (27철). 

(3) 그 재림의 모습융 보고 땅의 모든 족속툴. 록 모든 용신차를이 자기들의 완악합과 무지 

함융 인하여 용곡활 것이다(참촉 속 12:10-14). 
(4) 반연에 핵합 받용 모든 성도롤은 천사의 이팔렴융 받아 세계 각처로부터 모여 그리스 

도와 함께 송리의 재가활 부르며 영원한 나라에 업성하재 된다 (참조， 계 21:3, 4). 
(5) 이처럽 예수의 채립은 활신 세계에 었어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철율 가져오는데 반해 하 
나님의 사람톱에게 있어서는 기뿜과 구훤융 얻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리스도의 채렴융 대망(大뿔)하는 것이 마땅하다(참조，계 22:20). 

30. c!1 ‘른 냐활소리’는 푸엇용 의마하는가? (31 챔) 
@ (1) 이스라앨 백성활에게 나활 소리는 사랍팝융 월러모으거나 철기훌 기념할 때 그리고 천 

쟁의 경보환 용릴 때의 신호로 이해되었다(민 10:1-3; 시 81 :3). 
(2) 본절에 ‘큰 나활 소리’ 라고 한 것은 대단히 큰소리월 의미하는 은유격 표뺑으로 생도 

의 송리와 구웬융 선포하는 천샤의 음성융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참조， 계 1:10;4: 1). 
(3) 이 나활 소리가 융혈 때 핵하신 액성 중에 죽용 자는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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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중으로 플립 받아 그리스도흘 영접한 후 영생융 누리게 훨 것이다(고천 15:52;살 
전 4:16.17}. 

(4) 욕볍히 구원받용 성도툴융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천사활용 ·하늘 이 끌에서 저 

끝까지 사방얘서’ 성도틀융 모올 것이다. 그러기에 전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예 

수 그리스도의 채립과 무관하게 지내는 곳이 없올 것이다(참초. 신 4:32; 시 19:6} • 
(5) 그러므로 재립의 주훌 사모하는 우리들온 어떤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끝내 
는 주와 더콸어 영원훌l 쌀게 될 것을 기대합 수 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꽉권이다 

(참조. 살전 4: 16, 17). 
31. c!l 우화파나무의 벼유가 주는 교훈윤 무엇인가? (32.33철) 

(Ã)(l) 무화과나무는 팔레스단 지방에셔 가장 혼한 나무 중 하나로 그 나무에 움이 톨고 잎이 
나면 이는 완연한 붐율 알리는 정초인데 다옴 차혜로 당연히 여홉이 찾아오게 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열거된 알세의 징초룹 (4-28절) 융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 
렴이 엄박(臨피)한 것윷 알아야 한다(창초.약 5:9). 

(3) 이쳐럽 자연계의 징조로 시기펌 분별하는 것처렴 성도는 하나님의 맙씀에 따른 시대의 
표척으로 영계 (청W-) 흘 분별하는 지혜블 가져야 하겠다 (16:2. 3). 

32. 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야 마 이푸리라’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4.35철) 
(Ã) (1) 이 말씀은 당시 예수의 강화룹 듣던 사랍뜰이 살아 있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댐의 멸망 

융 포함한 4-28절에 묘사된 환난이 발생된다는 의미이다. 

(2) 과연 A. D. 70년 로마 장군 디도 (Titus) 의 공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합락되면서 환난 

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3)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환난이 그 세대 안에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이 모 

든 일’ 이 그 세대 내에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율 밝히는 것이다. 

(4) 예수의 종말론척 예언이 l차적으로 분명히 성취된 것장이 이제 마지막 날 대환난올 풍 

하여 뭉극척인 성취괄 보게 훨 것이다. 

(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철) 는 그리스도의 부언 (附言)
은 바로 그러한 종말흔적 성취홉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 

(6) 더우기 예수께서 소유하신 권위와 말씀이 진실되다는 정응 하나님께셔 지닌 권위가 절 

대척이며 하나넙의 말씀이 영웬하다는 정과 동일하다(창초.시 119:89.90;사 40:6-8} • 
그러묘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항상 귀기용임이 마땅하다. 

33. 힌 주의 쩌렵의 시기용 우리가 얄 수 었는가 ? (36철) 
(Ã) (1) 알 수 없다. 재림의 시기는 지상의 어떤 사랍도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알 수 없으며 심 

지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2) 그런데 성자조차 채립의 시기용 모른다고 하는 귀절온 자칫 성자의 천지생(全知性) 곧 

신성과 모순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올 일으켰다. 
(3) 이러한 의문점은 3위 1체의 직무상 원리에 의해서 셜명되어질 수 있다. 
(4) 측 하나님의 구헨 역사에 있어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보존하 

시는 칙무척 차이가 있기에， 채립의 시기는 예정하시는 성부만이 아시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본컬은 3위 1체활 더 명액허 뒷받청해 줄지언쟁 결코 그리스도의 신성과 전 

지성에는 모순되지 않는다. 

34. C!l 노아의 빼와 주의 쩌렴의 빼는 에면 첨에셔 유샤한7.? (37-39캘) 
(Ã) (1)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융 듣지 않먼 모든 사랍틀어 세상 연락에 빡져 명화 시대룹 

구가하고 있용 때 할연 심판의 대홍수가 쏟아졌듯이 (창6.7장) 주의 재립도 그처럼 세 

상 사랍틀에게 톨방척인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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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이 땅의 일(먹고 마시고 장가틀고 시집가는 것)에 업매여(참죠.고천 7:33) 하나 

님께서 보여 주신 총말의 때웰 예고하는 정조흘 무시하고 냐아가 거북한 일(기도와말 

씀 보는 일 용사하는 웰 풍)에 무관심한 자룹온 갑자기 률이닥친 총합에 아무련 준비 

도 못한 채 당황하게 될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념의 말씀훌 틀고 순종하여 방주훨 예버했댄 노아와 그의 가족틀용 구원율 
받았듯이 주의 채립시에도 믿융의 생도활용 구원융 받께 된다. 

(4) 하나님의 발씀융 틀지 않는 차에게는 주의 낱이 도척갈이 이르러 그톨의 생명융 앗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융 틀고 순종하는 차에거l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의 나라로 

툴어가는 때가 됨 것이다(쌀천 5:2-4). 

35. [!1 주의 채렴 빼에 샤랍이 었는 쳐소에 에면 사건이 빵생하게 되는가? (40， 41철) 
IÃ) (1) 일상 생활에 총사하던 사랍훌이 갑자기 양불(兩分)되어 한 종휴는 ‘데려감’융 당하고 

한 총휴는 ‘버려 둠’올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활 것이다. 

(2) 록 당시 사랍릎용 여느 때와 마한가져로 방에서 일하고 혹은 뱃롤융 갈고 어떤 자틀은 

장융 자고 있융 때 (녹 17:34) 훌연혀 한 종휴의 사랍흡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3) 이 한 종휴의 사랍틀운 바로 빽하신 무리. 륙 성도활인데 이률은 훌립 받아 채립하시는 
주합 영접하는 데 비해(살천 4:17) 남용차활은 버리융융 받아 멸망의 섬환융 발께 흰 

다 (살후 1 :7-9). 
(4)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랍툴은 통얼한 문화권 속에서 칼이 생활융 하고 서로 의지하는 

쳐지에 있었다는 태 우리가 볼라지 않용 수 없다. 

(5)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는 문쩨가 사랍의 외척인 모습에서 구볍되는 것이 아나 
라 그것은 분명히 내연의 문제 록 예수광 구주로 영첩했는가 아니연 주의 재립융 사모 

하며 매얼율 살아가느냐 라는 관첨에셔 구형된다는 사생융 알 수 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깊은 것융 홍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챔에서 맞추어 외형적 
인 신앙 생활에 급급하지 맡고 항상 신싣하고 경건합융 소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렴 

으로 쌀아가야 할 것이다(창초， 뱅천 3:3.4) • 

36. [!1 ‘깨에 었으라’ 는 말쯤의 의미는 무엇언가 ? (42철) 
!Al(l) 예수께셔는 당신의 재렵 때에 얼어날 사건융 매우 현실척으로 묘사하신 후 (40， 41 철) 

‘그러므로 깨어 었으라’ 는 권연의 말씀용 주셨다. 

(2) 사실 앞에서 (40， 41철) 묘사된 사랍틀온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육쩨척인 연에서 
는 별로 차이점이 없다. 

(3) 그러나 영척인 면에서 활 때 분명히 한 총휴의 사랍활은 깨어 있었으며 한 총뮤의 시 
랍툴은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4) 영척으로 째어 었는 사랍이란 항상 하나남용 바라보며 그의 말쯤풍 듣고 순총하며 7 ‘ 

도하는 생활용 하는 사랍플이다. 

(5) 그러므로 본품의 ‘깨어 있으라’ (헬， 그레고레이태) 는 말쏠은 우리가 생활 충에 늘 명 
심해야 할 귀철이다. 

(6) 셔양언틀에게 있어서 매우 혼한 이콤 중의 하나언 ·그떼고리， (Gregory) 라는 이흘도 
이 생구의 멜라어 융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37. c+l 도척에 활한 바휴가 주는 교훈윤 무엇인가 ? (42-44철) 
(Ã) (1) 주께서는 ‘깨어 있으라’ 는 권면융 좀더 자세히 껄명하시기 위해 도객의 비유핍 틀。 

발쯤하셨다. 

(2) 만얼 집주인이 도객이 방 어느 시간에 오는 출융 알고 었다면 그 시간에만 째어나 추 

입하지 못하도록 막올 수 있지만 도척이 오는 시간융 아는 집주인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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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주의 채립의 때흘 알지 못한다 (36철). 

(4) 따라서 세상 연락율 즐기며 죄룹 짓고 았다가 주께서 재립하실 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 
느냐는 이론은 성립활 수 없는 것이다. 

(5) 도척올 막기 위한 최션의 방책은 집주언이 밥중에 계속 깨어 있는 것이듯이 우리가 주 

의 채렴과 심판을 대비하는 최션의 방잭도 영척혹로 계속 쩨어 예비하는 생활융 하는 

것이다(참조， 살전 5:2; 앨후3:10: 계 3:3; 16: 15). 
38. 힘 ‘정옳 뚫는다’는 말은 우손 뜻인가? (43.44철) 

(Ã) (1) 이 말은 비록 집주인이 문올 안으로 잠그고 빗장올 채웠을지라도 그가 자고 있다면 도 
척은 예기치 않는 방법， 즉 집의 벽용 뚫고 틀어와 챔입한다는 뜻이다. 

(2) 당시 유대인의 가육은 진흙 혹은 푸석푸석한 벽롤로 벽융 쌓았기 때문에 꼭 문용 흉하 

지 않더라도 벽에 구멍을 뚫고 집안에 틀어가기에 용이했다. 
(3) 오늘날에도 지농적인 절도범(切짧犯)은 주인이 방집만 하고 었다면 대문융 홍하지 않 

고도 다른 경로를 흉하여 얼마든지 가육에 첨입할 수 었다. 

(4) 그러므로 하나념울 신앙하는 우리에재는 자신의 신양이 어느 청도 완숙하고 어떤 사단 

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율 것이라는 속단파 방심융 떨쳐 버리고 늘 자신의 삶융 점검하 

여 사단이 침입할 경로를 차단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자세가 요청된다. 

(5) 이러한 긴장은 늘 계속되어야쨌지만 예수께서 재립하시는 그 순간까지라는 정해진 기간 

이 었다. 즉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흘 방문하시게 되연 쭈리는 더 이상의 긴장 

올 할 펼요도 없이 그분과 더활어 영원히 평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참조、 계 21:3). 
39. 11 ‘충생되고 지혜 었는 총’야란 에떤 샤랑율 말하는가? (45쩔) 

fÃ1 (1) 여기서 ‘종’ (헬.물로스)이라 함은 평행 귀철인 녹 12:42에 언급되었듯이 주인의 집융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 (옐， 오이코노모스)룹 의미한다. 

(2) 청지기의 직무는 주인의 집안 사람틀에게 규칙척으로 양식율 나누어 주어 그룹율 섭기 
는 일이었다. 

(3) ‘충성되고 지혜 었는 종’ 은 바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성실하며 (f aithful) 분별 
력이 있고 (sensible) 사려 깊은 (thoughtful) 사랍을 말한다. 

(4)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신령한 청지기뜰도 (고전 4: 1) 그룹이 양육하는 사랍룹에게 영 

척 양식，즉 말씀과 성혜룹 베풀되 각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지혜롭게 공급해야 한다. 

(5) 이러한 직무는 반드시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성도틀에게 부 

여되어 있다. 

(6) 즉 우리틀윤 하나님의 각양 은혜흘 맡은 청지기로서 각자의 채농파 은사룹 따라 다른 

사랍틀을 성기며 봉사하는 직무룹 수행하여야 한다(멜천 4:10). 

10. (!l 총생되고 지뼈 었는 종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46.47철) 
(Ã) (1) 충성되고 슬기롭게 자기의 직무를 찰 수행하고 있던 종은 주인이 톨아오는 날 주언에 

게 당연히 청찬용 받율 것이다. 
(2) 륙별히 그는 주인￡로부터 완전한 신임올 얻게 되어 이제는 주인의 소유 전체룹 맡아 
누리는 위치로 숭격된다. 

(3) 아브라함의 신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에게 신임융 얻어 아브라함 집의 상 

속자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창 15:2).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작은 청지기직이라도 성설히 수행할 때 그는 지상에셔 주께로 

부터 더 큰 직분올 위임받올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흘 향유 

(享有) 하게 된다 (녹 16:10-12). 
u. 힘 악한 종은 왜 그의 직무훌 태만히 하는가? (48.49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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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 이휴는 ‘주인이 더다 요리라’ 고 생각하면서 차기의 찍무흘 나충에 수행하꼈다고 미 

쭈기 때푼이다. 
(2) 그리하여 그는 직무릎 수행하는 대신 자기 동무환. 측 동료 청지기틀융 폭행한다. 

(3) 현대의 사역자흘 충에도 자기의 이권과 교권의 획득용 위해 다른 사역자툴융 중상 모 

랴하며 ‘맙기용 자찰에게 주장하는 자세웰 취하는. 자룹이 있는데 바로 그 경우에 해 

당한다(맹전 5:3). 

(4) 또한 악한 종용 숨친구툴로 더활어 주연 (濟훌) 융 베훌어 주언이 맡긴 양식융 탕진하 

연서 향락과 방총에 봐져 버린다. 

(5) 이러한 모습 역시 뛰어난 재놓융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육쩨척 쾌락에 탑닉하는 현대의 명목척 신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6)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렴에 대한 무판심이 성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용 미치고 있 

는가홉 캘감하게 된다. 

42. CÐ 악한 종이 발융 형벌옹 에며한가? (50.51철) 
뼈 (l) 직무릎 태만히 하고 주지 (酒뼈) 에 빡진 악한 종은 못하지 않은 순간 대문융 열고 들 

어서는 주인에게 엄한 형벌융 받께 된다. 
(2) 먼저 주인옴 악한 총용 ‘엄히 때련다’고 했는데 여기셔 ‘엄히 때린다’에 해당하는 헬 

라어 동사〈디크토메오〉는 유대의 종률융 쪼개는 매우 혹독하고 무서운 형벌융 의며한 

다(참촉 삼상 15:33;단 3:29;녹 12:46; 히 11 :37). 
(3) 주언은 이러한 형벌옳 가한 후 그짧 외식하는 자툴(잃:13.15) 이 있는 감욕에 수감활 

것이다. 그렇게 되연 그 종윤 슐피 용면서 이합 갈재 훨 것이다. 

(4) 숍피 용며 이훈 간다는 것용 받함 수 없이 극한 ~J용과 철망융 나타내는 복음서의 판 

용적 표현이다 (8:12;13:42.50;22:13;25:30;녹 13:28). 

(5) 이러한 악한 종의 훈명은 영객인 청지기칙융 수행하지 못한 채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 
어 버련 자가 받게 훨 싱판융 암시해 준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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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히여 카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용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케 
이르노니 줍 히나도 롤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절) • 

--- _.- ._ ... _- - . __ ._---------' 



제 25 장 종말에 관한 버유 

I단탁구흘 1-13 얼 처녀 비유/14-30 댐란트 비유/31- 41 양과열소에 관한 비휴 

1 그때에 천국은 마치 풍융 환고 신황융 맞 
혹러 나간 열 처녀와 감다 하리니 

2 그중에 다섯온 마련하고 다섯용 숍기있는 
지라 
3 마련한 자틀은 퉁융 가지되 기홉융 가지지 

아니하고 
4 슐기있는 자찰은 그릇에 기릅용 담아 풍파 
함께 가져갔더니 
5신랑이 더다 오묘로 다 좁여 장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 

러 나오라하때 

7 이에 그 처녀툴이 다 얼어나 동용 훈ul항새 
8 마련한 자툴이 슬기있는 자닫에게 이르되 우 

리 둥용이 꺼져가니 너희 기홉용 좁 나눠 당라 
하거늘 

9 숨기있는 자뜰이 대당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 
회의 쓰기에 다 부족합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릎에게 가서 너회 쓸 것융 사라 하니 

10 져회가 사러 간 풍안에 신량이 오묘로 예 
ul하였던 자룹은 함께 혼인 산치에 잠어가고 문 
용 닫힌지라 ” 그 후에 남은 처녀룹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려에께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 
니 내가 너희헐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련톡 깨어 었으라 너회는 그냥파 그 사 
활 알지 못하느니라 
14 또 어떤 사랍이 타국에 갈재 그 짱닫용 용 
러 자기 소유딸 맏김과 갈으니 
15 각각 그 재웅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받 
한트홉， 하나에게는 두 당란트풍， 하나에게는 

한 당란트릎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 
로 장사하여 또 다섯 딸란트흉 남기고 
17 두 당란트 받은 자도 그갈이 하여 또 두 당 
란트앉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용 파고 그 주 
인의 동용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할의 주인이 환아와 져회 
와회계항새 

20 다섯 당한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당란르캄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 게 다섯 압란트갑 

주셨는데 보소셔 내가 또 다섯 당란트원 남겼 
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장하였도다 확하고 용 
생된 종아 네가 착온 일에 충생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률거용에 
창여한지어다하고 
22 두 발한트 받았먼 자도 와셔 가로되 주여 
내재 두 달란트흉 주셨는데 보소셔 내가 또 두 
당란트풍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찰하였도다 확하고 충생 
된 종아 네가 작은 얼에 총생하였으매 내가 많 
용 것으로 네제 말기리니 네 주인의 흉거용에 
창예항지어다하고 
24 한 당란트 받았던 자도 와셔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랍이라 심지 않용 데셔 거두고 
혜치지 않옹 데서 모으는 종융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당란트용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셔 당신외 것용 받으 

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당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륜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대서 거두고 혜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혀 내 돈용 추l 려하는 자 
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깝아와셔 내 본션과 
연리잡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 그얘제셔 그 한 닿란트원 빼앗아혈 당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무룻 있는 자는 받아 용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었는 것까져 빼앗기려라 

30 이 무익한 종융 바함 어두훈 대로 내어 쫓 
으라 꺼기셔 슬피 융며 이용 갑이 았으리라 하 
니라 
31 인자가 자기 영짱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용 
때에 자기 영광의 보화에 앉으리니 
82 모든 민족융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용뺑하 
기용 목자가 양파 영소융 왈영하는 것질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연에 두리라 
84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를연에 있는 자릎에 
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확받융 자릎이여 나 
아와 창째로부터 너희윌 휘하여 예 ul된 나라잡 

상속하라 
85 내가 주힐 때에 너회가 억용 것융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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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마용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용 때 

애 영컵하였고 
86 벗었융 때애 웃융 입혔고 병활었융 때에 륨 
아보았고 육에 갇혔용 때에 와셔 보았느니라 
87 이애 외인픔이 대당하여 가로되 주여 쭈리 
가 어느 빼얘 주의 주리신 것융 보고 훌폐하였 

으며 목마르신 것융 보고 마시께 하였나이껴 
88 어느 때에 나그예 되신 것융 보고 영협하 
였으며 벗으신 것융 보고 웃 입혔나이까 
89 어느 때에 뱅드신 것이나 욕에 갇혀신 것 
융 보고 가셔 씌었나이까 하려니 
40 입픔이 대당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 
획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재 중에 져 
극혀 좌용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몰 내채 한 것 
이니라하시고 
41 또 왼면에 있는 자픔에게 이르시되 져주폼 
밭용 자환아 나황 떠나 마귀와 그 사자활용 위 

하여 예 11) 핀 영영한 함에 흩어가라 

42 내가 주행 때애 너희가 벅융 것융 주지 아 
니하였고 묵마룹 째애 마시께 하지 아니하였고 

, 48 나그네 되었융 때에 영쟁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융 때에 웃 입혀져 아니하였고 병활었융 때 
와 육에 갇혔용 빼애 흩아보지 아니하였느나라 
하시니 

44 져획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애 추외 추리신 것이나 북마르신 갯이나 나 
그네 되신 것이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 
나 육애 갇혀신 것용 보고 공양쳐 야냐하더이까 
45 이에 입륨이 대당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 
로 너회에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용 자 하나 
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팔 내께 하지 아니한것 
이니라 하시리니 

46 져회는 영법에， 의인흔용 영쟁에 합어가리 
라하시니라 

1. 00 본장에 나타반 비휴률의 중심 주쩨는 푸엇인가? 
~(l) 본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륨이 예언된 24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말에 두부류의 사 

랍룹이 휘하게 될 상반되는 행동 양상과 그활이 맞게 행 최후에 판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었다. 

(2) 이 세 가지 벼유툴은 말세지말에 채렴의 주원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떠한 생활올 해 
야 활 것인가의 문제줍 그 중심 주제로 다푸고 있다. 

(3) 록 첫번째， 얼 처녀의 비유는 준비성 있는 생활용. 두번째， 달란트 버휴는 성실한 생활올. 
세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용 베푸는 생황용 각각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버유의 내용융 상고하는 가운데 좀더 생숙한 신자로서 주외 쩨립을 예 

비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릎 배훼야 하겠다. 

2. 민 옐 쳐녀의 배유가 지니는 중심 샤앙윤 무엇인가 ? (1-13철) 
!ãl (1)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벼유 (parable) 찰 대할 때 각 단어나 귀철마다 영척 의마를 부 

여하는 우확주의척 (allegoric삐) 해석법올 피하여 중심 사상부터 파악하는 상정객 (sym
bolic) 해석법으로 첩근해야 한다. 

(2) 혈 처녀의 비유에서도 자구척 (字句的) 인 해석보다는 비유의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중 

심 사상융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 비유의 중심 사상은 기릅용 충분히 예비한 술기로용 다섯 쳐녀와 갈이 (4철) 준비성 
있는 생활용 함으로써 주의 재렴융 맞이함 준비잠 하라는 것이다. 

(4) 이쩨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올 살펴보면서 준비성 있는 생환이 구체척으로 어떤 생활 

융 의미하는지훌 찾아 보아야 한다. 

3. 00 야 버휴의 배갱이 되는 휴대언의 껄혼 풍슐융 셜명하라 (1-13철) • 
!ãl (1)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날싹가 청해지연 먼저 신량이 천구룹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혼혜흉 치른 후 다시 신부와 신부의 툴러리와 친구룹융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셔 생대 
한 혼인 잔치월 벌이는 풍습이 있었다. 

(2) 본문의 벼유에서 열 처녀는 신부의 뜰러리로서 신부의 집에서 나오는 신항 일행융 맞 
아 신항 짐에서 벌어지는 혼인 잔치에 룹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었다(Kistemaker). 

(3) 이때 신량은 보홍 저녁에 나오나 늦융 때는 한밤중，혹은 새벽녘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신부의 툴러리툴은 져녁 무렵부터 둥용 둡고 나가 신랑용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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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툴러리흘 션 쳐녀를 중에 퉁훌융 툴지 못한 사랍이 었다면 그녀는 훌챙잭 휘급융 
받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5) 한편 어떤 학자룹은 혼인 잔치가 신부의 집에셔 치쭈어진다고 보고(창촉 삿14:10) 쳐 

녀흘이 신부의 집에셔 신랑융 기다리는 경쭈로 이 벼유흘 혜석하기도 한q.{pulpit 주석). 

(6) 하지만 앞에서 밝힌 내용이 학자틀의 입반적인 견해로 더 무난한 혜석이다. 

4. [!I ‘옐 쳐녀’는 에떤 사랍융 말하는가? (1 철) 
18J(l) 그흉용 유대의 결혼 풍습융 따라 혼인 잔치에 참석하러 오는 신황 얼앵융 맞이하기 휘 

해 풍융 툴고 기다리는 신부의 툴러리끊 말한다. 

(2) 여기서 ‘처녀’ (헬.따르데노스)는 신부의 툴러리웰 의미하는 말이다. 
(3) 또한 ‘풍’ (헬. 랍파스)은 기활용 사용하는 작은 퉁이거나 아니연 계속 촬융 밝히기 위 

해 가끔 기홉에 당글 펼요가 있는 햇용융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천자가 혜당훨 

것이다. 

(4)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신자돕올 상징하는데 슬기로용 다섯 쳐녀는 거륨난 신자룹. 미 

련한 처녀는 중생하지 못하고 다만 형식적인 신자웰 각각 상정한다. 

5. [!I 마련한 쳐녀와 슐기 있는 쳐녀의 차이갱용 무엇언가? (2-4철) 
[Ã) (1) ‘쏠기홉다’ (헬， 프로니모스) 는 말은 생각이 깊고 훈비성이 있용융 뜻하는데 반해서 ‘미 

련하다.' (헬.모로스)는 말은 태만하고 뱅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상태촬 뜻한다. 

(2) 과연 두 총휴의 처녀는 자기가 할 얼용 깊이 생각하며 준벼하는 행동에서 차이가 빠다. 
(3) 측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량이 늦게 융 것을 대비하여 풍과 함께 기홉 그릇올 준비 
하였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둥만 가지고 나갔용 뽕 기름용 준벼하지 않았먼 것이다. 

(4)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 생환 가용데에도 나타나고 었다. 
(5) 기룹이 없는 둥은 신랑올 맞이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하나념과의 영척 교재가 

없는 형식척인 교희 생황은 우리외 구웬과 아무련 상판이 없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마당융 밟고 생경용 얽는다고 해서 주흘 기쁘게 맞이 

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자부하지 말고 삶의 재째한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율 인정 

하고 매일올 말씀의 요구에 따라 생환하는 실제척인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2-27). 

6. [!I ‘풍’확 ·기홈’은 생도의 생활에 었어셔 푸엇융 상갱하는가? (3.4철) 
[Ã) (1) 학자룹은 ‘풍’용 얻음에 대한 상징으로， ‘기홈온 그 믿읍에서 나오는 션한 일의 상징 

으로 해석했고 (pulpit주석). 또 다른 학자틀은 ‘기홈’용 중요하게 취굽하여 ‘성령’ 혹 

용 ‘일쏟’올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W. W. Wiersbe). 
(2) 이러한 해석틀은 일연 타당성이 었지만 단어 자체에 집학하여 지나친 비휴척 해석볍용 
• 사용하므로 현뜻융 망각할 우려가 있마 

(3) 따라서 쭈리는 비유 천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좀더 포콸척언 의미환 발견해 
야 합 펼요성융 느낀다. 

(4)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퉁’은 외형적인 신앙 생활.즉 쿄회 출석.봉사.천도 풍융 

상정하고 ‘기홉 윤 내뻗객인 신앙 생활. 록 성경 얽기와 기도 등융 통한 하나님과의 영 
척 교제환 상정한다고 볼 수 었다. 

(5) 기훌 없는 퉁이 소용없듯이 둥 없는 기홉 역시 야무련 의미가 없다. 

(6) 마환가지로 내면척인 신앙 생활로 하나님파 교쩨하는 것이 더 충요하기는 하지만 외형 

척인 신앙 생활 역시 펼요하t:~. 
(7) 즉 예수활 마용으로 믿으면셔 동시에 입으로 시언하는 사랍이 구웬융 받온 사랍이라고 

황 수 있는 것이다(륨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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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il 신항윤 언체 왔는가 ? (5， 6철) 
fÃl(1) 신랑운 생각보다는 훨씬 늦거] 열 쳐녀틀이 신랑용 기다리다 지쳐셔 졸며 장 때에 왔다. 

(2) 이때는 ‘한밤충’ 으로 쳐녀들이 예상하고 었댄 초저녁보다는 휩씬 늦은 시각이었다. 
(3) 이 대목에셔 충요한 요챔용 멸 쳐녀 모두가 예상치 못혔먼 시간에 신랑。l 왔다는 사실 

에 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쭈리가 매우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무렵 ‘밤에 도척 칼이’(살천 

5:2) 째렴하시게 될 것이다. 
(5) 만일 신부가 신랑율 사랑하는 마용이 었다연 신랑이 늦게 집에 도확한다 해도 참융이 

푸지 않고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왔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융 고대한다면 우리 

는 신랑되신 예수째서 언쩨 재렴하신다 해도 그분융 맞융 준비흉 활 수 있융 것이다. 

8. ril 신량이 왔옳 빼 마련한 자률의 풍훌윤 에면 강태에 었었는가? (7-9철) 
lÃl (1) 마련한 자틀의 풍용은 기룹이 다 떨어져 꺼져 가고 있었다 (8절). 

(2) 이에 그틀용 슐기로운 자툴에게 기용훌 나혜 달라고 하였으냐 거철당했다. 

(3) 왜냐하면 기홉용 나눠 ~ 청우에는 열 처녀 모두가 부록하게 훨 것이기 때푼이었다. 
(4) 이러한 사실용 사랍의 구원이 재인척인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결코 다흘 사랍의 

믿음 벅택에 구원받지 뭇한다는 영척인 원리용 보여 준다(참초‘ 첼 18:2-4). 
(5) 그러므로 목사의 아률이라도 마련한 처녀와 칼용 신앙 생활용 하면 당연히 구원융 받 
지 못할 것이요.무당의 아률이라도 슬기로운 쳐녀와 감이 신앙 생환율 하면 또한 당연 

히 구훤융 받게 되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지혜로훈 생도라연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교회 직붐이나 가푼의 화려함에 

연연해 었기 보다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융 요구하고 계 

신가에 대한 질문에 청확히 대답하는 태도픔 가져야 한다. 

9. 띤 기륨융 나눠 률 갯옳 요구하는 미련한 쳐녀률융 향하여 슐기로출 쳐녀흩흔 푸엇이 
라 용당했는가 ? (9컬) 

~(l) 슐기로운 처녀률은 ‘우리와 너회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회 씁 것융 사라’ 고 용답했다. 

(2) 사실 모든 신설한 신자툴온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의 영척 은사와 농력융 가지지 못했 
다. 셜령 그룰이 여붐외 기륨융 가지고 있다 하여도 총말롤척 위기가 시작될 때 타인 

용 돕는다는 것은 활가능하다(24 :42-44). 

(3)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객으로 너무 매갱한 것 같용 인상융 준다i 그러나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문제인 신앙파 구원 문쩨만용 그 어느 누구도 도용융 받거나 좁 수 없는 출 

엄한 것이다; 인간의 쟁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무관하다i 

(4)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률용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융 사라’고 가르쳤다. 기룹온 그 

활에게 원래부터 었었댄 것옹 아니었다. 그것은 ·산’것이다(참초， 사 55: 1). 측 그것 
은 하나닝으로부터 자신뜰에게 채훼진 것이다. 

(5) 이렇게 필요에 따라 사서 채우라는 슐기로훌 처녀률의 권고는 합당한 것이었지만 시간 
척으로 너무 늦어 있었다. 이것용 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셔 기회의 션용융 강조하는 
사건이다(참초. 엠 5: 16). 

(6) 아직도 하나님과의 새로훈 관계 형성이나 예수의 재렴융 맞아항 만한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온 자가 었다면 좁아융 수 없는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영생과 참된 행복융 위 

한 준비블 해두어야 할 것이다(참초. 고후 6:2). 

10. 힘 경국 마련한 다섯 쳐녀의 훈명윤 어떻께 되었는가? (10-12컬) 
~ (1) 마련한 다섯 쳐녀가 뒤늦게 부족한 기릅융 파는 자룹에게 사러 간 동안 이미 신랑옴 



5 -13형 309 

슐기로훈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 잔치에 틀어가고 잔치집의 문은 닫혀 버렸다. 

(2) 유대 혼인 풍슐에서 신량이 률어감으로써 잔치집 문이 닫혀 버련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룹어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3) 그러으로 미련한 처녀툴용 기륨융 구해 가지고 와서 문융 열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 
국 룹어가지 옷했다. 

(4) 회개와 믿융도 때가 었는 법이다. 주께서 재립하신 후에는 아우리 얘풍하며 회개하여도 
구원융 얻지 옷한다. 

(5) ·너회에게 아직 빛이 있융 동안에 빛융 믿으라’ (요 12:36). ‘보라 지금은 은혜받융 만 

한 때요 보라 지금용 구웬의 날이로다’ (고후 6:2). 

11. 잉 ‘내가 너희훌 얄지 못하노라’는 귀철얘셔 얻용 수 있는 효훈용 무엇언가? (12철) 
~(l) 이러한 션언은 일쩌기 산상 수훈에서 션지자 노릇올 하고서도 하나님의 뭇대로 행하지 

않은 자활용 향혜서 하신 발씁 록 ‘내가 너회용 도푸지 알지 못하나 내게셔 떠ψ봐’ 

(7:23) 고 하신 말씀과 휴사하다. 
(2) 이처 렵 주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말향하시는 선언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융 향하여 측량할 수 없옳 만큼의 완천한 사항율 보이고 계신 
다(참초，요일 4: 10). 그러나 그릎에게 었는 이 사량이 무쩨획척이고-당신의 돗과 배치 
되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종휴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는 엽연한 질서와 기준이 었 

으며. 당신의 뜻과 배치되는 것까지 포용하는 무의미한 사항융 소유하시지 않는다. 

(4) 믿용의 죠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총 모세 둥은 모두 그러한 인청융 받았다(창 18:19;훌 
33: 12). 

(5) 우리는 세상 사람룹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융 추구하기에 앞서 하늘의 하나님께 알 
려지고 인정받기에 힘써야 한다(참초， 갈4:9). 

12. c!l 옐 쳐녀 버휴의 철본윤 무엇인가? (13철) 
~ (1) ·깨어 었으라’ 는 것이다. 이 교훈은 24장에서부터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주쩨와 동일 

하다 (24:36, 42, 44, 50) • 
(2) 그련데 혹자는 이 귀첼이 슐기로훈 처녀룹이나 미련한 처녀를이나 다 같이 좁며 자고 
있었다는 본품의 내용과 모순된다고 하면서 이 귀철융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Jeremias) . 

(3) 그러나 이러한 주장용 13철의 의미훌 잘못 이해한 그롯된 견해이다. 
(4) 욕 13철의 ·쩨어 있으라’ (keep watch) 는 말은 ‘잠자지 않고 눈용 뜨고 있으라’ (keep 

awake) 는 말이 아니라 청신척으로 각성해 있는 상태홉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5) 우리는 예수께서 쩨렴하싱 그날과 그 시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 잠틀 동안에도 
앵용 늪 째어 있어 기도하는 생활용 중단하지 벌아야 할 것이다(녹 18:1;21:36;골 4: 
2;살천 5:17). 

(6) 다음으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찬 신항으로 모신 교회가 항상 채렴의 소망올 간직 
한 채 그분과의 영왼한 동거환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창조.살전 4: 17). 

(7) 그러므로 쿄회의 일원인 쭈려는 tl]록 웰윷 이 땅에 놓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읍과 

생각이 늘 예수의 채립융 고대하는 자로서 더욱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올 살 수 었다. 

왜냐하면 그훌의 오심은 우리의 현설이 지난 모든 아픔과 고뇌활 불식시킬 수 었기 때 

문이다(창조. 요 14:1-3). 
13. c!l 옐 쳐녀 배휴-는 우리로 하여픔 에벌 챙활융 하도혹 ..a훈하고 있는가? (1-13철) 
~ (1) 이 버유는 우리에게 영쩍인 기룹 곧 기도로 자라고 순종A로 생활화된 믿용융 춘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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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쿄훈하고있다. 
(2) 이러한 믿옵용 평화로융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융 때 그 진가(휩價)룹 발휘한다. 

(3) 측 환난 때에 형식격인 신차률용 념어지고 배쿄(背敎)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룹 
하던 생도툴올 그 환난융 견뎌 내고 오히려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갈5:22) 룹 맺는다 

(4) 우리가 매얼 하냐님의 말씀융 틀고 기도하며 순총하면서 하나님과 쿄재하며 또 그와 

동행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융 받는 킬이며 환난융 이길 영척 기륨용 예비하는 길이다. 

14. [Ð 발란트 버휴의 중심 샤쌍윤/우엇인가? (14-30컬) 
@(1) 앞의 혈 처녀 버유가 주의 채림융 맞이활 성도의 준비성융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달란 

트 비유는 성도의 성실생올 강조하고 있다. 
(2) 측 이 비휴에서는 총률이 맡겨진 주인의 돈용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과 (16， 17 

철) 태만한 모습이 (18철) 대초되고 있는데 여기에 버유의 요첨이 었다. 

(3) 이 버휴는 기독쿄언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생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생한 소명이 었다는 ‘칙업 소명론’의 사상을 보여 주고 있다. 

(4) 따라서 열 처녀의 비유가 주로 성도의 영척이고 쟁척인 생활율 교훈하고 었다면 이 비 
유는 성도의 실제객이고 풍척인 생활융 쿄훈하고 었는 생이다. 

fS) 이 두 버유의 교훈융 총합합으로써 우리는 주의 재립올 맞아할 성도의 전인척(全A的) 

인 삶의 자세홉 배우재 훨 것이다. 

15. [Ð 발란트 배유와 므냐의 비퓨(녹 19:11-27) 용 배쿄하여 보라. 
fAl (1) 두 버유는 비슷한 점이 많지딴 전혀 별재의 것으로서 각기 다른 목척올 가지고 기록되 

어진 것이다. 

(2) 두 버유는 그 배정과 내용에 었어서 다옴과 같은 차이정융 보이고 있다. 

당 란 트 비 유 므 나 배 유 

배 
청 충 쩨자틀 우리둡 

풍 기 종왈론융 셜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환 셜명하기 위해 l 

정 
장 소 예무살렘 여리고 

시 기 고난 주간 중 화요일 고난 주간 칙천 

주 인 단순한부차 왕위환 용려받융 귀인 

종외 수자 3명 10 명 

화쩨의 단휘 당란트 므나 

내 받긴 액수 차풍 (5, 2, 1 달란트) 명동(l므나씩) 

냥긴 액수 5， 2， 0 달란트 10, 5, 0 므나 
용 상 급 많온 것융 맘김 10， 5고융 권쩨장 춤 

쩨으.용 총 돈옳 땅에 물어 률 돈용 수건에 싹 툴 

께으를 총의 l 달란트렐 빼앗기고 바깔 
1 묘나플 예앗기고 죽임융 당함 

형벌 어두훈 데로 쫓겨남 
」←

(3) 이상의 차이첨 중에서 중요한 것용 납긴 액수 그리고 충성된 종에 대한 상급에 대한 

차이첨이다. 

(4) 이 세 가지 차이챔율 고찰해 봅 때 므나 벼유는 만인에게 공풍적인 은사， 측 하나의 생 
명，이생(理性).양심，성례.하나님의 말씀 풍융 션용하여 현세척 상급융 누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달란트 비유는 사랍마다 다르게 부여된 능력， 기회. 환경 풍융 활용하여 내 

세척 상급융 누리는 문제에 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Ð 주언야 따국에 가변셔 총툴애쩨 자기 소유률 땀기는 행위는 에헌 의마율 내Æ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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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4철) 

f8l(l) 그러한 행위는 주인이 총툴융 자기의 동역자로 간주하여 자신올 대리하여 재산용 충식 
시켜 주기흘 바라는 의미룹 내포한다 (Derrett). 

(2) 실쩨로 고대 왈레스단에서 총률은 자기가 망용 일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과 아율려 

쩍엄용 갖고 았었다. 

(3) 따라셔 종툴용 주인이 말겨 준 소유훌 최대한 황용하여 부지련혀 일혜야 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틀에게 부여허신 갖가지 개인척연 재능률융 쭈리는 최 

대한 활용하도륙 해야 한다. 

17. c!l ‘활란트’는 어느 갱도의 가;tl훌 지년 확혜의 반해인가? (15쩔) 
f8l (1) 본래 ‘달란트’ (헬，활란롤)는 무재의 단위였는데 금속의 무게불 홍화(通貨)의 수단으 

로 삼댄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확폐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2) 화예의 단위로 훌 때 l달란트는 6천 데나리용에 해당한다. 
(3) 그련데 1데나려온용 보용 노동자의 하루 홈갔이었으묘로 노동자의 l얼 임금융 1 만 원 
청도로 계산하는 오늘날 한국의 화폐 가치로 합 때 l달란트는 약 6천만 웬에 상당하는 

거금(巨金)이 된다. 

(4) 영역 성경인 Li끼ng Bible은 성경 본문에 l당란트광 l천 달러 (약 90만 원)로 환산하 
여 번역하였고 .NIV 각주에도 ‘l달란트는 1천 당러 이상의 가치홉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단히 과소 평가한 입장이다. 

(5) 이에 반해 RSV는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훈의 임금 이상되는 액수였다’ 고 각주룹 

달았고 엑스포지터스 주섹 (Expositor’ s Bible Commentary) 은 20년 환의 엄급에 해 
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3) 에서와 비슷한 액수이다. 

(6) 한편 녹 19:13에 언급된 1묘나는 60분의 l달란트， 록 100데나리용(약 100만 원) 에 해 
당되는 가치흘 지닌다. 

(7) 오늘날에는 ‘달란트’ (영어로는 talent) 라는 발의 의미가 또다시 전용(훨用)되어 한 재 
인의 천부척인 재농 또는 갱신객인 농력율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장에서후터 휴래된 

사상이다. 

18. c!l 추언윤 총률에게 항란트흩 어떻게 나누어 추었는가? (15철) 
f8l(l)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약 3억 원). 하냐에재는 두 달란트(약 1억 2천만 원) .하나 

에재는 한 랄란트 (약 6천만 웬) 썩 나누어 주었다. 

(2) 이쳐렴 각각 다르게 나누어 춘 것은 각자가 지닌 재능 (KJV， NIV, ability，능력)에 맞추 

기 위해서였다. 

(3) 이 사실은 인간률이 천부척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융 시사 (示慶)

해출다. 

(4) 확실히 어떤 사랍은 다콤 사랍보다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두뇌옳 가지거나 혹은 뛰어 

난 체력 혹은 탁뭘한 기슐융 가지고 있읍율 본다. 

(5) 그러나 그는 그러한 능력 때푼에 하냐님용 위해 더 많온 일용 해야 할 의무용 지닌다. 

(6) ‘무풋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융 것이요 많이 맙용 차에게는 많이 달라 항 것이니 

라’ (녹 12:48). 
19. c!l 마섯 당한트 받윤 종과 푸 합한트 발운 총윤 추언얘재 톨융 발응 후 에옐채 하였는 

가? (16， 17철) 
뼈 (1)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환 남겼 

으며 두 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환 남겼다. 

(2) 여기서 ‘바로， (at once) 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홉시는 아니더라도 종이 재빨리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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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맡겨진 돈융 가지고 어떤 일에 확수했옴율 가리키는 말이다. 

(3) 또한 ‘장사하다’ (옐， 옐가조마이) 는 말용 농사 일이나 이익융 남킬 수 있는 어떤 사업 

에 루자했다는 의미이다 (NIV， put his money to work). 
(4) 이러한 두 단어의 의미는 총흘의 앵휘가 매우 신속하며 척극척이었고 또한 매우 창의 

척 (훌l意的) 이었용용 나타내어 준다. 

(5)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당란트’ 환 활용하는 데 있어셔 신속하고 척극객이며 또한 창 

의적인 차세융 갖도록 혜야 하겠다. 

20. t!l 두 종이 각자 자기가 밭은 탤란트만륨 냥긴 갯용 푸엇융 의미하는가? (16， 17철) 
lAl (1) 다섯 랄란트 받온 총온 다섯 달란트활. 두 달란트 받온 총은 두 달란트활 각각 남김으 

로써 그툴온 자기가 받은 활란트와 똑같용 액수황 벌었다. 

(2) 이것은 누가복용의 므나 벼유와 다콤 챔으로 거기서는 한 므나로 어떤 총은 열 므나륜. 

또 어떤 종온 다섯 므나흘 남겼다고 되어 었다(녹 19: 16, 18). 
(3) 이러한 차이는 므나 버유가 현세척이고 인간척인 판캠에서 기록흰 것에 반해 본 비유 

는 내쩨척이고 신척인 관점에서 기록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4) 특 본 비유에서 종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옐종의 신척 사명융 상정하는 것으로 일하 

기만 하면 이미 주어진 탈란트만큼(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남겨지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5) 왜냐하면 달란트는 엄밀하게 측갱된 각자의 재놓에 따라 (15첼) 강당할 수 있으려라는 
전제하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흘 몇 달란트황 남겼느냐에 있지 않고 일융 했느냐 안 
했느냐에 었다. 

(7) 이련 이휴로써 두 총에 대한 청환과 상급이 통일하게 주어진다 (21 ， 23철;녹 19:17， 19). 

(8) 우리률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풍지 알고 (용 12:3} 각자 소유한 째농의 분 
량대로 부지련허 일하는 하나님의 총이 되어야 하겠다. 

21. (!1 한 탤란트 받옴 총옴 에떻게 하였는가? (18컬) 
lA1 (1) 그는 가서 ‘장사’ 하는 대신 땅용 파고 주인의 돈융 감추어 두었다. 

(2) 나중에 한 그의 진솔 (24， 25쩔)융 보면 그는 그 돈으로 장사하다가 실왜항 것융 두려 

워하여 감추어 투었다고 했다. 

(3) 그러나 버유의 구성으로 볼 때 그가 일하지 아니한 진청한 이유는 다를 총룹과 버쿄하 

여 자기가 받온 돈이 척은 것옳 홉만스럽게 여겼기 때문얼 것이다(창촉 29철).그러 

나 그가 받은 돈도 실상은 6천만 웬의 거금이 아니었던가 ! 
(4) 다론 사랍과의 비쿄 의식에 빠져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귀중한 쩨능용 풀어 두고 훌명과 

탄식 만 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총파 갈이 어리석용 차이다. 

22. 힘 희계 (쓸셈t)는 언제 야루어졌는카? (19철) 
lA1 (1) ‘오랜 후에’ (after a long time) 그 총틀의 주인이 톱아옴으로써 회계웰 하게 되었다 

(참조. 18:23). 
(2)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도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5철 ;24:48) 반드시 째렴하셔서 우 

리에게 말겨 주신 재능의 열매판 핫으실 것이다. 

(3) 그러므로 쭈라는 예수께서 더디게 재립하신다고 해서 그훈의 채립이 완천히 무효화되거 
나 우리의 삶의 결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예수 앞에 우리가 성 낱이 있읍율 

깨닫고 날마다 쩨어 있는 삶융 계속하여야 한다. 

23. t!l 주언윤 장사한 총률융 에옐게 대우하였는가 ? (20-23철) 
lAl (1)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총과 두 할란트 받온 총에게 똑칼이 청찬하기웰 ‘찰하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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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하고 충생흰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출거움에 합여할지어다’ 라고 하였다. 

(2) 따라서 그 두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통풍하다. 

(3) 이와 같이 두 종이 동풍한 대우활 받은 것온 생도틀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재능용 가 

지고 얼했융지라도 천국에셔는 동퉁하게 영생과 축복용 누리게 휩용 가르쳐 준다. 
(4) 수백만 명융 구원시킨 대전도자 벌리 그래합 (Bi1ly Graham) 이나 시꿀 쿄회 예배당융 
청소하는 할머니 성도나 천국에서 누렬 영팡은 풍둥하다. 

(5) 그러나 현세척인 면에서 (자손틀까지 포함하여) 많은 일용 한 사랍용 많은 상급융 받게 

된다 (녹 19: 16-19}. 
24.00 주인이 종툴에게 준 상급의 내용윤 에며환가? (20-23철) 

(Ã) (1) 상급의 내용은 두 가지니↓즉 (j)많은 것융 앞기리라는 것과 @주인의 즐거용에 참여하 
는것이다. 

(2) 첫째， 많은 것용 맡긴다고 하면서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고 말하였다. 
(3) 흑 5달란트(약 3억 원)흉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많용 것’ 이란 얼마나 
큰 규모의 자본이란 말인가 ! 

(4) 두번째， 주인의 즐거용에 참여한다 했는데 여기서 ‘즐거용’ (헬. 카라) 은 ‘잔치’ 로도 번 
역될 수 있는 말이다. 

(5)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이 그의 신분에서 해방되 

어 주인과 찰은 신분으로 송격휩융 의미했다. 

(6) 결국 총들은 엄청난 규모의 물질척 부요와 주인과 동둥한 신분용 상급으로 받게 되었 

댄 것이다. 

(7)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어먼 것인지를 상상하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서 받올 수 있는 것이 몇 방울의 기쁨에 불과한 반면. 천국에서는 아예 우리가 기쁨 속 

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그릇융 행복의 바닷속에 . 넣는 것과 깝다· (Leighton). 
25. 힘 한 랄란트 발용 총윤 어떻게 변명하였는7}? (24.25쩔) 

fA] (1)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랍이기 때문에 장사할 하지 않고 랄란트륜 땅에 롤어 두었던 것이 

라고 자신의 나태를 변명했다. 

(2) 여기서 굳용 사랍 (a hard man) 이라 합은 노풍융 하지 않고도 돈융 버는 (예뭘 틀어 고 
리 대금업 갈은 방법) 유대의 완고한 수전노 같은 사랍용 빗대어 가리킨 표현이다. 

(3) 이쳐렵 주인이 노동율 하지 않고도 돈올 벼는 사랍이라연 장사흉 하여 돈융 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장사에 실패하여 돈융 앓융 경우 호된 책망용 받게 될 것이니 안전 

하게 돈울 땅에 묻었다가 반환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이 총은 생각쨌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전체 내용올 빨 때 주인은 결코 수전노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총틀의 앞날율 매 

쭈 자상하게 배려하는 사려 깊은 인물이었다 (21.23철).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용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면견에 의해 하냐님의 일융 태 
만히 하는 사랍들의 모형올 본다. 

(6) 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애써 인간이 천도하거나 용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랍용 전도하고 봉사할 자신의 탈란트홉 묻어 두는 사랍인 것이다. 

26. 00 한 탤란트 발용 총이 얼하지 않았언 근본척언 이휴는 푸엇인7}? (24.25철) 
(Ã) (1) 종의 변명 (24， 25철) 에 의하연 그가 일하지 않았던 것용 주인의 성홉융 장옷 이해했기 

때문으로 룹수 었다. 

(2) 그러냐 그보다 더 근본척언 이휴는 종의 질루심과 열풍 의식에 있었던 것 갈다. 
(3) 록 그는 다흘 종들과 비쿄활 때 가장 척은 돈융 받았다는 사실로 (15절) ~낸의 임무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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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훌혀 여겼던 것이다. 
(4) 비록 척용 돈일지라도 그가 다를 종룹쳐럽 일했다면 많용 돈융 받용 총툴파 똑갈은 상 

급용 받아 누렸융 것이다(참초， 21.23철). 
(5) 이처령 우리가 버륙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항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융 말겨 주신 

것융 기쩍하고 성싣한 자세로 그 말윤 바훌 훈행해 가야 한다(참초，녹 19: 17). 

27. 힌 월하지 앓용 총얘 대하여 주언옴 어행께 책망했는가? (26， 27철) 
@(l) 주인온 먼저 그활 ·악하고 게으른 총’ 이라고 활렸다. 이는 21.23철의 ‘확하고 충성된 

종’ 이란 효청과 뚜렷한 대조왔 이루고 었다. 

(2) 이 총의 악한 점은 주인의 성홈융 굳은 사랍으로 알았다는 변명용 하였다는 데에 있고 
그의 게으흘 점은 일용 고사하고 돈융 취려하는 자룹에재 맡기는 앵휘조차 하지 않았 

다는 데에 었다. 
(3) 컬국 이 총은 아예 주인의 이익융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고자 하는 마융이 없었던 

것이다. 

(4) 한 사랍이 하나님외 일용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져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올 향한 절대적 
언 헌신이다. 이런 마용이 없는 상태의 용사는 무의미하다. 

28. (!l ‘혜리하는 자훌’이란 어벌 샤캄률안가? (27철) 
rAl (1) ‘취려하는 자틀’ (헬.트라폐지타이스)온 고대의 환전상(煥훌훌商) 또는 온행업자릎 가리 

킨다-
(2) 이뜰은 당시 팔레스단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다수 

계충을 형성하고 있었다. 

(3) 이 사랍룹은 예금올 접수하고 얼정 버융의 이자풍 불여 예금주가 원하는 때에 본전과 

변리흘 되률려 주었다. 

(4) 구약에서는 이스라옐 동족끼리 이자뭘 받고 돈융 뱉려 주는 것이 금지되었지만(훌 22: 

25; 혜 25:35-37;신 23:19;시 15:5) 이방인툴에게는 허용되었다(신 23:20). 

(5) 본문 말씀용 결코 고리 대금업 (usury) 짧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척인 은행업융 긍 
정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9. (!1 악한 종은 어면 형벌읍 받았는가? (28-30철) 
fAl (1) 그는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환 옐 달란트 가진 종에게 더해 주고 자신은 아무련 소유 

도 갖지 못한 빈털협이가 되고 말았다 (28철). 

(2) 뿐만 아니라 무익 (無홉) 한 종으로 인청되어 바강 어두훈 데로 내어 쫓객서 슐피 울며 

이합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30절). 

(3) 이러한 악한 종의 말로(末路)는 충성된 종들이 받았던 상급 (21 ， 23캘)파 매우 대조척 
이다. 

(4) 쪽 충성된 종틀은 풍성한 소퓨와 자유민의 신분용 상급으로 얻었는데 (참조，1a) 23) 악 

한 종은 무소유와 감육살이훌 형벌로 받았던 것이다. 

(5) 만일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맏겨 주신 달란트흉 무시혜 버린다연 우리의 

말로도 이갑이 비참해 질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건강.지혜.훌질.재농 풍융 하나라도 소흉히 다루거나 
붙어 두지 방고 항상 주가 보시기에 합당하께 션용하는 충생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 것 
이다. 

3α (!l 우리는 어행게 우리의 랄란트훌 활용혜야 하는가? (14-30철) 
~(l) 우리는 이제 본 달란트 비휴 (14-30철) 홉 용해 실제혀인 생활의 교훈융 찾아 보려 한다. 

(2) 버유에 나타난 셰 총쳐럽 우리 모든 사랍찮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차 고유한 달란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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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3) 우리 각자의 지능， 건강， 기술 둥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달란트이며 우리는 이 달란트 
용 가장 찰 황용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해야 할 사명융 갖고 었다. 

(4) 어떤 이룹은 지능의 운사룹 따라 학자로. 어떤 이틀은 건강의 은사흘 따라 스포츠맨으 

로，어떤 이틀은 기슐의 은사흘 따라 엔지니어로 일해야 하며 한편 목회자.농부. 군인. 

정치가로 일해야 할 사랍도 있다. 

(5) 기독교인온 바로 이러한 직업 소명 의식 (職業검命意훌훌)융 가지고 모든 직업척 업무장 

주께 하듯 진설하게 수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척 달란트가 열매월 맺도륙 해야 한 

다(참초， 엠 6:5-8) . 
(6) 주의 재립용 대망하는 성도는 명생올 수도원에서 명상하는 신벼주의자가 아니라 생활 

의 현장에서 각자의 탈란트블 통해 하나님의 뭇올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총’ 이 되어 

야 한다. 

31. [!J 양과 영소의 비유는 어연 형식으로 구생되어 있는가? {31-46컬) 
뼈 (1) 이 부환은 엄밀양l 말해서 비유라기 보다는 직셜격인 셜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었다. 

(2) 여기서 비휴척인 요소틀은 단ÄJ 목자 양틀 염소틀 그리고 양뜰과 염소뜰융 구환하는 

형식뻗어다. 

(3) 이처럽 이 부분이 직껄객이고 극척인 껄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24， 25장의 강확점 마 

무리짓는 내용으로 주의 재렴과 심판융 좀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32. [!J세번채 이야기의 교훈융 앞의 두 배휴와 판련지어 셜명하라 (31-46철). 
(Ä) (l) 본장에 기홉된 세 연의 이야기는 모두 주의 재립을 맞이할 생도의 바랍직한 생황 자세 

풍 ..ii훈하는 내용이다. 

(2) 성도의 바랍직한 생활 자세에 있어서 첫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성도의 영척 생활융， 두 

번째 달란트 비휴는 성도의 실제 생활올 각각 중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3) 이제 마지막 세번째 이야기는 두번째 비유에서 다훈 실쩨 생활옳 좀더 구체척으로 교 
훈한다. 

(4) 측 성도는 타고난 달란트홉 활용하여 열심히 직업 생활올 해야 하지만 아용러 타인용 
향하여 지극히 작윤 자 하나에게라도 선행과 봉사흘 함으로 궁극에 가서는 그 모든 인 

격뜰의 주인이신 예수 그려스도룹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뭘 e 셰번빼 이야기는 언제 야푸어철 사건융 요사하고 었는가? (31철) 
~(1) 쩌번째 이야기는 인자(예수)가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합쩨 채립하셔서 명팡의 보 

화에 앉으실 때 이쭈어질 사건용 묘사하고 었다. 

(2) 이런 본철의 표현은 성경의 다른 귀절에 명백혀 예언되고 었는 바와 갈이 (16:27;24: 
30; 쌀천 4:16;살후 1 :8) 예수 그리스도의 재립 사건융 가리키고 었다. 

(3) 륙별히 .영광의 보확’ 란 모든 사람융 각자의 행위룹 따라 심판하는 주께서 앉으실 ‘흰 

보확’ 뒀 가리킨다(계 20:11-15). 
(4) 과연 주께서는 각 사람의 앵위릎 어떤 기준에서 심판하실 것인가? 이어지는 본문 말 

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융 발견할 수 있용 것이다. 

:4. 힘 추깨셔는 모든 먼혹융 어떻게 훈벌하철 것인가? (32， 33철) 
~ (1) 주께서는 모를 민쪽융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별하여 놓는 것 

처럼 두 우리로 분별하실 것이다. 

(2) 목자폴용 보뽕 낮 동안에는 섞여 었던 양과 염소를 (창30:33) 밥이 되연 종류홉 나누 

어 우리 안으로 픔여보낸다. 

(3) 한편 ·모든 민족’ (헬. 판타 타에드네) 이라 합은 ‘모든 족속들’ (all peoples) 이란 뜻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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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올 모두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인종 집단올 가리킨다. 

(4) 이 모든 민족틀이 각각 오른편파 왼편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오른편은 생명의 자리， 
왼편운 멸망의 자리이다. 

(5) 온 인류의 목자되신 주께서 기독교인올 자처하는 당신융(나홉) 분병하신다연 당신은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게 될 것인가? 

35. tÐ 엄금윤 오른펀에 있는 자틀에게 어면 복율 션포하셨는가? (34철) 
[Ã) (1) 임금은 오른편에 었는 자를올 ‘내 아버지께 복밭융 자툴’ 이라고 부르면서 ‘창세로부 

터 예비된 나라’ 뭘 상속하는 축복올 선포하셨다. 

(2) 여기서 임금온 물롤 만황의 왕으로 재립하실 예수 그리스도룹 칭하는 말이다(계 19: 16}. 

(3) 한편 ‘복받융 자틀’ 이란 말에서 사용된 웰라어는 5:3에서처럼 〈마카리오이〉 가 아니 
라 21:9;23:39에서처렵 〈융로게메노이〉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용 강조한다(웹 

1:3} . 
(4) 그들이 받올 복은 유업융 상속하는 것인데 (룹 8:17; 계 21:7} 그 유업은 ‘창셰 이래로’ 

(요 17:24; 앵 1:4; 엠전 1:20} 그틀윷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다. 
(5) 성도물은 헛흰 세상의 부귀나 영화룹 추구하는 기복주의 (析福主錢) 에서 벗어나 성도 

들올 위하여 예비된 천국의 신령한 촉복올 늘 사모하며 소망해야 활 것이다. 

36. tÐ 요를훤에 있는 자틀이 천국의 상속자7} 환 이휴는 무엇인가? (34-40 철) 
[Ã) (1) 그 이유는 그틀이 황의 형제된 자틀에게 선행용 베풍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비유의 사상이 오직 용혜와 믿 
음으로만 구훤을 얻는다는 바융의 사상(앵 2:8.9) 과 모순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올 받 

융수있다. 

(3) 그러나 풀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옳의 고후 5:10 이 이 비유의 사상과 관련 

되며 9: 마태 역시 믿음으로 받는 구웬융 언급했던 사실 (9:22) 로도 뒷받침된다. 

(4)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션한 일은 믿음의 결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믿옴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에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융은 죽은 믿음 

이다(약 2:26). 

37. tÐ 의언률의 션행은 어면 갯야었는7}? (35， 36 철) 
[Ã) (1) 그룹의 선행은 가난하고 고난융 당하는 사랍흘에게 베풍어 준 순수한 자선 행위였다. 

(2) 본문에 나타난 주련 자， 목마른 자， 혈벗은 자 풍은 가난한 자툴올 나그네， 병자， 옥어 
갇힌 자 풍은 고난받는 자툴윷 각각 대표한다. 

(3) 그런데 사랑융 실천해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올 괄시하고 고난받는 자틀 
융 외면하는 경향이 었다(약2:6). 

(4) 그것은 곧 그뜰에게 지극한 판섬융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원 괄시하고 외면하는 

행위이다. 

(5) 과연 우리 주변에 주련 자， 목마를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자. 최수의 모습용 한 주님。 

어디 계신지 생각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훌 핫도록 하자. 

38. 딛 주께셔 ‘내 형쩨 중 치극히 작응 자 하냐· 라고 말쯤하신 사랍윤 에면 샤합융 가리 
키는7}? {40, 45철) 

[Ã)(1) 어떤 학자룹은 ‘주님의 형제’ 라고 한 표현에 근거하여 (참조， 10:40-42) 사도들과 그부 

의 다른 복음 전도자흘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J. R. Michaels. J. Manek 풍). 
(2)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문의 의미훌 매우 좁게 제한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3) 그보다도 이 말씀온 고난받고 슬픔융 경험하신 그리스도와 사뀐 모든 고난받는 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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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미미한 자룹 가려킨다. 

(4l 이러한 자는 오늘날 쿄회 주변이나 거리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5) 지금 주께서는 그틀이 당하는 슬풍과 고난융 그의 것으로 삽으시며 그둥 안에서 고난 

받고 계싱융 기억하고 우리의 할 일용 찾아야 한다(참조， 사53:4;63:9). 

(6) 우리는 자기만용 위하는 극단주의척 사고와 허재 풍융 떨쳐 배라고 항상 운융 낮은 데 

두어 슐픔파 고난과 실의에 빠져 우리의 도용융 훨요로 하는 자에게 사량과 용청과 척 

극적인 도용융 좁 수 있어야 한다. 

(7) 우리 사회에서 렐공팽한 일이나 소외된 계충 또는 고난받는 자활이 많아진 것은 어떻 

게 보연 기독교인의 왈성설과 무책임에서도 그 한 이유찰 발견할 수 었다. 

39. lÐ 훤환에 었는 자툴01 틀에갈 곳윤 어다인가? (41철) 
~(l) 그틀온 저주받은 자들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릎 떠나(요 14:6) 멸망의 쳐소로 틀어가 

게 된다. 

(2) 본문은 그곳용 가려켜 ‘마귀와 그 사자틀용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웰’ 이라고 표현했다. 
(3) 결국 그룹온 바귀의 백성으로 간주되어서 영웬히 꺼지지 않는 홉꽃 가운데에서 고용올 

받는 지욕의 형별옴 받게 되었댄 것이다(막9:44;녹 16:23.24; 계 20: 10, 14, 15;21 :8). 
(4) 천국이 의인들융 위하여 예비되어 있듯이 세상에서 기고 만장한 악인활올 위하여 지혹 

도 분명히 예u1되어 었다는 사실은 의언틀에게는 격려릎 주고 악인릎에재는 희개활 촉 

구한다. 

40. 힘 악인들야 지육의 판철을 발용 이유는 무엇인가? (42-45청) 
~(l)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흰 고난받는 자툴에게 션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2) 만일 그룹이 목회자였다연 교회의 존귀한 자틀에게만 션올 행하였용 것이고 만일 그뜰 
이 정치가였다연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만 선쏠 행하였흘 것이다. 

(3l 그러한 션온 기독교척이 되지 옷한다. 왜냐하연 대가활 바라고 베품 초건척인 선행이기 
때문이다(참조， 녹 14:12-14). 

(4) 그러한 선맹에 대한 상급은 이며 지상에셔 모두 받게 되기 때폼에 부환 후 곧 내세에 

서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6:2.5, 16). 
(5) 진정한 션앵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희생융 당해 주셨듯이 무조건척인 
사랑융 실천하는 것이다(엠 5:1， 2). 

(6) 이러한 션융 행치 않는 자는 의인틀이 가는 천국에 틀어갈 수 없다. 

41.lÐ 영벌꽉 영생윤 각각 무슨 훗인가? (46철) 
~(l) ‘영벌’용 헬라어로 〈콜라신 아이오니온〉인데 신약에서 이곳융 제외하고 단 한번 나 

오는 말이다(요일 4:18). 

(2) 여기서 〈롤라시스〉는 범최자끓 교정하기 위해 내리는 형벌융 뜻하는데 이 앞에 ‘염원 
한’ 이라는 수식어가 흩어서 환명히 지욱의 형벌융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3) 한편 ‘영생’ 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용〉인데 주로 사도 요한에 의해 애용되댄 말로 
요한북융에만 17번 풍장한다. 

(4) 이 말은 구원방윤 성도틀이 천국에 물어가서 누리는 영웬한 삶융 의미한다. 
(5) 결국 지큼 우리 앞에는 영훤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웰앵파 영훤한 행복이 

션택융 기다리며 놓여져 있다. 

(6) 그리스도의 재립율 앞에 두고 당신은 어느 연융 션택할 것인가? 



제 26 창 섭자가를 위한 준비 

당학구분 1-5 유대인 공회의 옴모/ 6-l.J 011수쩌l 용유웰 부은 여인 /14-16 기훗 유다의 배싣 /17- 30 
죄후의 만전 /31- 35 베드로가 부인 (否앓)월 것옳 예언하시다 /36- 46 켓셰마네의 기도 /47- 56 예수께 
서 무리툴에게 잡히시다 /57-68 대제사장 기야바의 법징 /69- 76 베드로가 추용 부인히다 

l 혜수쩨셔 이 밭쏟용 다 마치사고 쩨자환에 
재이르시되 

2 너회의 아는 바와 갈이 어표융 지나연 유훨 
캘이라 인자가 심자가에 롯박히기 훼하여 맘리 
쭈리라하시더라 
3 그때에 대재사장들과 액생외 장로융이 가 

야바라 하는 대쩌사장의 아훌얘 모여 
4혜수용 꿰계로 잡아 축이려고 의논하되 
5 알하기용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철에는 딴 
자하더라 

6 예수쩨셔 베다니 문둥이 시몽의 집에 계싱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휴 한 욕합용 가지 
고 나아와셔 식사하시는 예수외 머리에 쭈으니 

8 쩨자동이 보고 훈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융 허바하느뇨 
9 이것융 많용 강에 활아 가난한 자찰에게 홉 
수 있었꼈도다 하거늪 
10 예수쩨셔 아시고 저회에게 이르시되 너회 
가 어찍하여 이 여자홉 괴홉게 하느냐 져가 내 
께 좋응 연융 하였느니라 ” 가난한 자툴용 항상 녀회와 합껴 었거니와 
냐는 항상 함에 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월 부온 것용 내 
장사풍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싱로 너회에게 이르노나 온 천하에 
어디셔든지 이 복용이 전따되는 곳에는 이 여 
자의 행한 일도 발하여 저웠 기념하리라 하시 
니라 

14 그때에 연 똘 중에 하나인 가훗휴다라하 
는 자가 대제사장흘에 게 가셔 딴하되 ’5 내가 예수끊 너회에재 녕겨 주리니 업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룹이 은 삼성융 얄아 추거능 ’6 져가 그때우터 예수관 념겨 줌 기회용 핫 
더라 
17 무교갱의 첫날에 쩨자룹이 예수께 나아와 
서 가로되 유훨혈 장수상 것용 우리가 어디셔 
예비하기룹 씬하시나이까 
18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재 가서 이르되 션 
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툴과 
함께 유원캘융 네 집에셔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하신대 

19 쩌자활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캘 
옳 예1I1하였더라 
20 저용 때에 예수께셔 염 두 재자와 함께 앉 
으셨더니 
21 져회가 억플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성로 너 
희애찌 이르노니 너희 종에 한 사람이 냐잠 팔 

리라하시니 
22 져회가 싱히 근심하여 각각 여싹요되 주여 
내니이까 
23 대답하여 가라샤대 나와 함째 그붓에 손융 

i 넣는그가냐용활리라 
24 인자는 자기얘재 대하여 기륙된 대로 가거 
니와 인자판 파는 그 사랍에재는 화가 었으리 
로다 그 사랍용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띤 제 

제 좋융 뻔하였느니라 
25 예수잠 파는 휴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버 
여 내나이까 대당하사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 
니라 
26 쩌회가 억옳 때에 예수께서 쩍융 가지사 혹 
복하시고 때어 쩨자즙용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벅으라 이것이 내 용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융 가지사 샤혜하시고 저회에게 주시 
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융 마시라 
28 이것용 죄 사항옳 얻게 하려고 많용 사랍 
용 휘하여 훌리는 바 냐의 피 콜 언약외 꽤나라 
29 그러나 너회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에서 난 것융 이쩨후터 내 야버지의 나라에서 

쩨 것으로 너희와 함째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져회가 찬이하고 갑랍산으로 나아가 
니라 

3’ 얘에 예수껴셔쩨자함에게이르시되 요늪밤 
에 너희가 다 나찰 배리리라 기혹된 바내가북
자쯤 치리니 양의 때가 흉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번져 찰 
헐리로 가려라 

33 에드로가 대당하여 가료되 다 주월 배 힐지 
라도 냐는 언쩨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가라샤대 내가 진실로 네께 이르 
노니 오능 밤 닭 융기 전에 네가 세 밴 나암 부 



언하리라 

35 빼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쭉융지언 
갱 주용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쩨자 
도 이와 갑이 망하니라 
36 이에 얘수에셔 제차합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쩌자툴얘 깨 어르시되 내가 저 
기 가서 기도항 동안에 너회는 여기 앉아 었으 
라하시고 
37 때드로와 쩌에대외 두 야플융 대리고 가살 
새 고민하고 슐찌하사 

38 이에 딴뺨하시되 내 마용이 심히 고민하여 
축재 되었으니 너회는 여기 머용러 냐와 함에 
깨어 았으라 하시고 
39 조픔 냐아가사 혈굴융 땅애 대사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힐 항만하시 
거튼 이 잔용 내게서 지나가게 하융소서 그려 
나 나의 원대로 마융사고 아에지의 핀대로 하 
융소서 하사고 

40 쩨자활에재 오사 그 자는 것융 보사고 베 
드로에게 망활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용안도 이행께 째어 있융 수 없더냐 
41 시험에 률지 않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 
용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사고 
42 다시 두번쩌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 
게셔 지나칼 수 없거든 아에지의 웬대로 되기 
용 훤하나이다 하사고 

43 다시 요사 보신즉 저회가 자니 이는 져회 
눈이 피곤함영러라 
44 !f. 져회홉 두시고 나아가세번째 동일한 말 
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 이에 재자폼에게 요사 이르시되 이재는 자 
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 자가 죄인의 
손에 활리쭈느니라 
46 일어나라 함째 가자 보라 나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 말씀하심 때에 혈 훌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플과 액생외 장로률에 게셔 화 
총된 큰 무리가 검과 용치용 가지고 그와 합째 
하였더라 
48 예수광 화는 자가 그흘에게 군효원 쩌 가 
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감 잡으라 

하였는지라 
49 곧 예수에 나아와 랍u)여 안녕하시융니까 

하고 업융 맞추니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용 하 
려고 왔는지 맹하라 하신대 이에 져회가 나아 
와 예수때 손용 대어 장는지라 

5’ 예수와 항쩌 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융 펴 
겁융 빼어 대재사장의 종융 쳐 그 귀표 연어뜨 
리니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용 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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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꽂으라 갱융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 
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째 구하여 지캄 혐 두 
영 더 되는 천사잠 보내시께 합 수 없는 줌로 
야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연 이련 얼이 었으리 

’ 라 한 성갱이 어떻게 이쭈어지리요 하시더라 
55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재 말씀하시되 너 
희가 강도용 잡는 것잡아 컴과 용치용 가지고 
나용 장으러 나왔느냐 내가 납마다 생전에 앉 
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원 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행게 된 것용 다 션지자룹의 글 
용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이에 제자합이 다 
예수원 배리고 도망하니라 
57 예수원 잡용 자툴이 합고 대쩨사장 가야바 
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판률과장로률이 모여 있 
더라 
58 베드로가 협찍이 예수옳 쫓아 대쩨샤장의 
집 뚱에까지 가서 그 첩국융 보려고 안에 틀어 
가 하속픔과 함께 알았더라 
59 대쩨사장광과 용 공회가 예수용 록이려고 
그끊 철 거짓 충거월 찾으매 
60 거짓 충인이 많이 왔으나얻지 못하더니 후 

• 에 두사랍이 와셔 

8’ 가로되 이 사랍의 맙이 내가 하나님의 성 
전융 힐고 사훌에 지융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쩌사장이 얼어서서 예수째 붙되 아우 대 
당도 없느냐 이 샤랍합의 너쯤 치는 증거가 어 
떠하뇨하되 
63 예수께서 장장하시거늄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상아 찌신 하나님쩌 맹세하게 하노니 
에가 하나님의 아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 재 짤 

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 
러나 내가 너회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농의 우핀에 앉용 것파 하늪 구홉융 타고 요 
는 것융 너회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재사장이 자기 옷융 찢으며 가로되 
져가 창람한 말융 하였으니 어찍 더 충인융 요 
구하리요 보라 너회가 지금 이 창캄한 밭융 툴 
었도다 

66 생각이 어떠하뇨 대당하여 가로되 지는 사 
행에 해당하니라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애 챔 뱅으며 주액으로 치 
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려며 
68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 게 션지자 노룻 
용 하라 너{}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 배드로가 바강 활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 
아와 가로되 너도 갈힐리 사캄 혜수와 함쩌 있 
었도다하거늄 
70 베드로가 모든 사합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 

• 되 나는 네 받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지 못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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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하며 

71 앞푼까져 나아가니 다른 바자가 져장 보고 
거기 았는 사랍톨에제 합하되 이 사항용 나사 

렛 예수와 함에 있었도다 하얘 
72 뼈드로가 맹쩌하고 또 쭈언하여 가로되 내 
가 그 샤함융 알지 릇하노라 하더라 
73 죠캄 후에 경에 셨헨 샤랍흩이 나아와 뼈 

드로에쩨 이르되 너도 진싱로 그 당이라 예 앞 

소리가 너웰 표명한다 하거늄 
74 저가 져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 
람용 알지 못하노라 하니 5t이 곧 용더라 
75 야에 베드로가 예수외 맙왈얘 닭 융기 천 
에 예가 씨 번 냐풍 부인하리라 하심이 쟁 zt냐 
셔 밖에 나가셔 성혀 용쪽하니라 

l.tÐ 빼수께셔는 자신이 생자가훌 지시기 첸에 어현 출바률 하셨는가? 
lÄl (1) 전장(前훨)까지로 종말론에 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랍산 강화(24， 25장)가 끝나고 본 

장에서부터는 고난파 홈으심 그리고 부활로 요약되는 당신의 마지막 생얘가 전개되어 

진다(26-28 장). 
(2) 본장의 내용용 고난 주간 중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17-46절)융 중심으로 구생되었다. 

(3) 이 날 그리스도째서는 바로 내일이연 학쳐 용 성자가의 고난파 쭉읍융 맞이하기 위해 
최후의 준비광 하셨다. 

(4) 이 최후의 줌tll 란 바로 본장의 충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갯세마네의 첼야 기도룹 가 

리킨다(36-46 철) .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활 감당할 수 있 
는 힘올 공급받으시고 의연히 십자가끊 향하여 나가시거l 되었던 것이다. 

(5) 각자의 섭자가찰 지고 주님융 따라가려는 성도뜰마다(16:24) 먼저 본장에 나타난 그리 

스도의 갯세마네 기도처럽 자신의 뜻융 꺾고 하나님의 뜻융 세우는 의지척 절단이 있 

어야 한다. 

2. tÐ 본서의 종반푸언 26， 27장에 기륙훤 예수의 행척융 지도훌 샤용하여 설명하라. 
@(l) 예수의 행척융 지도로 표시하연 다옴과 같다. 

‘-한1 ‘ - 베다니에서 나오심 
“ ‘· ‘ 、



(2) 위 지도의 각 번호는 각각 다읍과 같은 예수의 행적올 가리킨다. 
@ 베다니에서 예루쌀댐으로 가심 (17-20철). 
@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켓세마네 동산으로 가심 (36쩔) . 
@ 갯세마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57철). 

@ 가야바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27:2). 

@ 빌라도로부터 혜롯의 궁전으로(녹 23:7). 

@ 혜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녹 23:11). 

@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으로 끌려가사 봇박히심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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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æ'이 발쏠융 다 마치고’ 란 귀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륙볍한 의미는 푸엇인가?(1 철) 
뼈 (1) 이 귀철은 본서의 5대 강화가 끝마철 때마다 사용된 관용구이다(7:28;11:1;13:53; 

19: 1). 
(2) 여기서는 5대 강화 줌 마지막인 감랍산 강화(24.25장)가 끝마쳐짐융 의미하고 었다. 

4. æ 예수쩌셔 말활하신 네번혜 수난 빼고의 륙갱윤 우엇언가? (2 철) 
뼈 (1) 본절은 주께서 본서잠 몽흘어 네번째. 즉 마지막ξ로 말씀하신 수난 예고이다(16:21 ; 

17:22.23;20:18.19). 
(2) 이 네번째 수난 예고의 내용이 지니는 특정은 수난의 때홉 이뜰 후 유월철로 밝히셨다 
는 데에 있다. 

(3) 여기서 ‘이틀올 지나떤’ 이란 본운의 표현은 당시 유월철이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는지 
륜 알려 주는 열쇠당 제공한다. 

(4) 만일 예수께서 이 만씀올 수요일에 하셨다면 본문은 유훨철이 큼요일이 끝나는 져녁 

곧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시작휠 것임을 가려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참초， 요 18: 

28.39; 19: 14. 31). 
5. æ 휴훨철의 휴래와 시기용 간단히 쩔명하라 (2 철) • 

@(l) 유월철(j쁘越節. Passover)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스카〉로서 이는 히브리어〈화사크〉 
룹 읍역한 딸이다. \파샤크〉는 ‘념어가는 것’ 이란 뜻이다. 

(2) 이러한 어원이 암시하듯이 유월;셜은 B.C.15세기 애굽용 치던 죽융의 천사가 문껄주 
에 어련 양의 펴훌 바른 이스라앨 집을 남겨 두고 ‘넙어갔던’ 구현의 사건융 기념하 

는 절기이다(출 12 장). 

(3) 그때는 이스라앨 종，jjt력으로 니산 월(양력 3， 4웹)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다. 

(4) 유훨절융 지키는 휴대인틀은 14일이 시작되는 저녁 이전에 미리 양융 장아 놓용 후 저 
녁이 되면 유월절 음식(구운 양 고기，무교병，쓴 나폴)올 먹고(출12:6-11) 계속해서 7 
일 동안 무교병올 먹는 무교 철기로 지켰다(홉12:18). 그리고 그 철기의 첫날(14일)과 

제7일 (21일) 에는 생회 (뿔會) 로 모였다(종12:16;해23:7.8). 
(5) 한편 본장에 있어서 예수께서 유웹첼 음식으로 최후의 만찬용 드신 때는 유월철 하루 

전인 13일 저녁이며 (17-30절) 섭자가에 못박혀 톨아가신 시간은 그날 저녁이 지난 13 
일 낮인 것으로 추정된다(유대언활의 하루는 일몹시부터 다융날 일몹시까지임). 

(6) 왜냐하연 예수께서 제차틀과 함께 드신 유월캘 옴식 중에는 어린양의 고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다흘 유대인툴의 경우， 예수께서 못박히셨던 날 (13얼) 저녁 (14일) 에 

유월철 잔치룹 행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요18:28). 

6. 힌 대체샤장률확 액생의 장로툴야 모인 곳윤 에다인가? (3 철) 
~ (1)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倚!’이으로 여기에서는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Sanhedrin)의 비공식 회의가 열려고 있었다. 

(2) 산혜드련의 공식 회의는 대제사장의 아문(헬. 아용레). 즉 대제사장의 집 똘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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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풍 남쪽에 있는 다듭용 돕로 건축된 공회당에서 열렸다. 

(3) 당시 산혜드련은 72인의 공회씬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제사장， 서기판， 족장급인 장로 
풍 세 계충에서 각기 24 인씩용 차지하였다. 

(4) 이 회의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권위월 가진 의결 기판으로 사형의 의결권까지 있었으나 
(66 절) 로마의 지배잘 받은 이후에 사형 의컬은 로마 총독의 송인올 얻어야 했다(요 

18:31). 
7. c!l 가야바는 누구인가 ? (3 철) 

!A) (1)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A.0.18-36년간에 재직한 대제사장이었다. 

(2) 그의 장인 안나스는 총독 구레뇨에 의해 A.0.6 년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9 년만인 A. 
O. 15 년에 해엄되었고 그 자리꼽 이스마햄， 안나스의 아들인 앨르아살， 시본 퉁이 차 

례로 숭계하다가 A.0.18년에 가야바가 벨라도 전임 총독인 발레라오 그라토의 후 

왼올 받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3) 그러나 당시 면직된 안나스는 생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임명은 

대제사장융 종신직이며 세습직으로 규정한 구약 율법(민 20:25， 26) 에 어긋난것이었다. 

(4) 어쨌든 당시 사랍틀은 두 사랍융 모두 대제사장으로 활렀으며 더우기 안나스는 가야바 
의 장인으로서 배후에서 큰 영향력융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요 18:12-14). 

(5) 그래서 녹 3:2이나 요 18:13, 19 등은 가야바와 안나스가 동시에 대제사장직융 행사했 
던 사실융 암시혜 춘다. 

8. c!l 산혜드련 공회현툴윤 모여셔 푸엇융 의논하였는가? (4 철) 
뼈 (1) 그들은 예수훌 궤겨l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2) 여기에 사용된 발잡. 즉 ‘모여’ (3 절). ‘의논하되’ (4 젤) 둥올 생각한 때 이 사건은 시 
31:13{ •... 저회가 나삼 치려 의논환 때에 내 생명올 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성취 
되고 있음장 느끼게 한다. 

(3) 시 31 편은 의로운 자가 받는 수난융 묘사함으로써 예수의 고난용 예언하는 시인데 예 
수께서는 심자가상에서 사 31:5{ .내가 나의 영융 주의 손에 부확하나이다’)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녹 23:46). 

(4) 한편 그듭이 ·궤계’ (헬， 물로스: ‘속임’. ‘배반’ 의 뜻) 로 예수룹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 

은 종교 지도자의 가띤옵 쓰고 저 질렀던 그틀의 불법성융 드러내 줌다. 

(5) 하나닝의 영팡과 정의룹 위해 투쟁한다고 하연서 팎l계원 사용한다연 이는 사단의 역사 

(찮필)는 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될 수 없다. 
(6) 하나님의 일올 하는 데 있어서는 목척 뿐만 아니라 그 목척율 이후기 위한 수단도 정 

당해야만 한다. 그렇게 휠 때 바로소 하나님쩨서는 그 일용 통하여 영광받으실 것이다. 

9. c!l 그룹은 어느 빼에 있에셔 만륨옴 예수훌 창아 죽이지 않'.2..려 했는가? {5철) 
뻐 (1) 그들은 명절 기간 록 유월철 절기가 치루어지는 7일 동안에 있어서 만큼은 예수웰 잡 

아 죽이려 하지 않았다. 

(2) 그 이유는 이때 민요(퍼優) 가 벨생할까봐 두려위했기 때문이었다. 

(3) 사실 유웹철이 되연 명소 예푸상햄 상주 인구의 5배가 되는 120만 명 가량의 대군중 
이 운집하고 그들 풍에는 예수와 동향인 갈필리인도 많기 때문에 섣훌리 예수합 체포 

할 경우 판 반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4) 그러나 뜻밖에 예수외 제자인 가꽂 유다가 찾아와서 군중이 없는 장소에서 예수환 업 
겨 주기로 함으로써(14-16 절) 그할이 계획한 일정(日짧)은 취소되었고 대신 예수의 

예고 {1 ， 2 철)가 그대로 성취되었다. 

(5)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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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주권척인 성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융융 보게 된다. 

(6)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척인 섭리는 오늘날 성도틀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사랍의 마용에는 많용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려라’ 

(잡 19:21). 
10. CÐ 예수째셔 기홈 l흙융 받으선 사건이 언급된 묵척윤 푸엇인가? (6-13 철) 

rAl (1) 본래 이 사건은 막 14 :3-9;요 12:2-8파 갇은 사건으로 고난 주간 전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12: 1) 시간 순서상 1-5첼보다도 훨씬 앞선다. 
(2) 그렇지만 시간 순서광 무시하고 이곳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지니는 
구속척 의미활 밝히기 위해서이다(12 절). 

(3) 그리스도의 고난파 죽옴은 단 한번에 용 인휴릎 구속하는 고귀한 행위로 값비씬 향유 
찰 부읍으로써 기녕됩 필요가 있었다. 

(4) 또한 이 기사는 그리스도의 성자7.참 이해하지 못하고 급기야 스숭 예수룹 팔아 업기 

는 가훗 유다의 배반 행위 (14-16 철)의 직접적 풍기곰 보여 주고 있다 

(5) 한편 비슷한 기홉 부읍의 기사인 녹 7:36-50은 이 사건과 장소， 시간， 인물 동에 있어 

서 분명히 구밸되는 별개의 샤건이다. 

(6) 따라서 주께서 기릎 부옵 받으신 사건은 그의 생애 중에 모두 두 차례 있었던 생이다. 

11.CÐ 빼다니 문둥야 시온윤 에면 샤합인가? (6 철) 
rAlUl 녹 7:40에도 시몽이라고 이룹하는 바라새인이 풍장하나 누가복옵의 사건과 본장의 사 

건이 별개의 것이듯이 두 명의 시온도 동명 이인(1"]名異A) 얼 뿐이다 

(2) 이것융 분명히 하기 위해 본장에는 ‘문풍이’ 라는 일종의 별명이 이흘 앞에 명시되고 

었다. 
(3) 아마도 시몽은 이전에 문둥병에 갤려 있었다가 예수에 의해 치료룹 받고 그 사실을 기 
념하기 와해 문둥이라는 헨명옴 계속하여 사용했던 것 같다. 

(4) 이런 일은 마태가 샤도가 왼 후에도 띠옴 받던 이룹인 ‘셰리’ 란 명칭으로 계속 불리웠 

으며 (10:3) 다시 살아난 샤랍이 ‘죽었던 ;,(F 라고 웰리웠번 경우와 유사하다(녹 7:15). 

(5) 또한 유대인 중에는 시온이란 이람이 매우 흔하여 볍명융 환여 부르는 것이 편리했다. 

시폰이란 이륨은 신약 성쟁에딴도 약 10회 가량이나 나오는데 그플은 열심당 시몬 (녹 

6:15) , 마술사 시온(행 8:9， 24) ， 구두장이 시몬(앵 10:6) 둥 별명과 함께 불리어졌다 
(참초. 4 : 18; 13: 55 ;녹 7:40; 요 6:71). 

(6) 본장에 나타난 시몬운 나사로의 아버지거나 혹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는 추측이 었 

으나 전설에 용과할 뿐 확실한 근거판 가진 견해는 아니다. 

(7) 우리는 다반 그가 주잡 매우 가까이셔 따르먼 차로서 나사로 남매의 가정과도 친밀한 

판체에 있었먼 사실안은 확실히 알 수 었다. 

12.CÐ ‘한 여자’ 란 누구훌 망하는가 ? (7 철) 
(Ã) (1) 본문의 명행 구l 철언 요 12:3에는 이 여자의 이룹이 나사로의 누이 아리아로 밝혀졌다. 

(2) 그런데 공판 복옴서인 본서와 박 14:3에는 그 이혈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3) 이처럼 공판 확음서에 따라아의 이읍이 은해l된 것옹 당시 생존해 었던 마리아와 그녀 

의 가족들용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봇된 것 칼다. 

(4) 공판 복읍서는 시기척으로 요한북옴보다 약 20년 이상 앞선 A. D. 50-70년경에 쓰여 
졌다. 

13. CÐ 마리아는 푸엇융 예수의 매려에 j흙었는가? (7 철) 
rAl (1) 그어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융 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려 위에 부었다. 

(2) 이 ‘향유· 는 ‘나드’ 라고도 활리어지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나는 점액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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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월 말한다(창조， 악 14:3;요 12:3). 

(3) 그런데 나드 향나무는 주로 히말라야 산액이나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는데 이처럽 언 
지방의 생산활융 수입해야 했던 까닭에 향유의 값은 매우 비썼다. 요 12:3에는 향유 
한 육합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데나리용윤 장정 

의 하환 홈샀의 단위었으므로 300데나리용은 장정이 400일간 일올 해야 벌 수 있용 

갱도의 큰 액수였다. 

(4) 또한 향휴황 당고 있던 ‘옥합’ (헬. 알라바스트론)은 대리석과 벼슷한 흰색 석회질 섭 
광석으로 만든 병용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몸채가 둥글고 목이 긴 모양융 하고 있어 

보봉 인용한 주풍이원 께고 향유룹 꺼내게 되어 었다(참초， 막 14:3). 

(5)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릎융 붓는 용습이 있었는데 (창촉 시 23:5)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 뿐 아니라 발에까지 향유흔 붓고 자기의 긴 머리차락으로 발융 

닦아 내었다(요 12:3). 
(6) 이것은 예수릎 주(主) 로 높이고 자신을 그의 발 아래로 낮추고자 했던 마리아의 신앙 

풍 고액한 눈율겨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주흘 따라가려는 모든 성도틀에게 참된 귀감 

(훨훌) 이라 아니할 수 없다. 

14. [!1 마리아가 기홉 훗언 요습융 보고 제자률윤 어떻게 생각했는가? (8， 9 철) 
f8l(l) 그듬은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값이 약 3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용 모두 예 

수의 머리에 부어 버린 것은 지나친 낭비라 생각하고 마리아흉 꾸짖었다. 

(2) 사싼 그 향유찰 팔아서 구쩨찰 한다연 가난한 자에게 l년 생활비찰 공급해 줄 정도가 
된다. 

(3) 그팽지반 마리아에 대한 제자틀의 책망은 결국 그들의 영적 우지룹 폭로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4) 족 그감은 그릎이 목격한 기룹 부읍의 참의미흘 이해하지 옷했올 뽑 아니라(12 절) 아 

직껏 십자가삼 향한 일련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16 

:21-28;17:22.23;20:18.19). 
(5) 오늘날 구제나 사회 사업올 내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쩌우기 위한 교회의 정당한 지출 
마저 버난한다띤 이는 마치 본문의 제자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우(愚)웰 저지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15. [!1 제자률의 배난에 대하여 예수께셔는 마리아율 에떻계 변호하셨는가? (10-12 철) 
@(l) 예수께서는 IJ~려아의 가록한 진심올 직관척으로 아시고 그녀가 행한 일용 ·좋은 일’ 이 

라고 선언하셨다(10:혈) . 
(2)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홉 부음용 단순한 손님 접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월 주(主)로 

받아갚이고 그에게 자기의 용 몹과 마음융 헌신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여었기 때문이다. 

(3) 한편 이라한 따리아의 행위는 교회가 영적 결실올 위하여 지출하는 용철객인 비용융 

상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펼 수 있다. 

(4) 예픔 월어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각종 교회 기관 친교 동은 비확 용질적인 결실 

온 없올지라도 영척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봄올 세우는 귀중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 

시 필요하다. 

(5) 위와 강은 앵사뜰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서 이루어질 때 그것즙 

온 건코 ‘허비’가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올 수 없다. 

16. [!1 예수께셔 자신율 가냥한 자률과 비표하시면셔 ‘나는 항상 합쩌 었치 아니하려라’고 
발황하신 의ø)는 무엇언가? (11 철) 

@밍 (1)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도웅융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틀이 항상 었융 것이지만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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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의 0) 이다. 

(2) 모세 융법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환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신 

15:11).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붙원 

간(不違I십l) 십자가의 죽음윷 당하시고 부활 • 숭천하심으로써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다. 

(4)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께서 장차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서 믿는 사랍릎의 심령 

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사실이 암시되고 있다(요 14:16， 17; 갈 2:20). 

17. [!l 예수께셔는 어떤 의미에셔 마리아의 기쯤 우융야 당신의 장사옳 위한 것이라고 말 
씀하셨는가 ? (12 철) 

때 (1) 예수께서는 당신꺼l서 기릅 부읍 받은 것이 단순한 손님 대컵융 의미하지 않고([Q] 11) 
십자가의 죽읍융 가리키는 예표적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알씀하셨다. 

(2)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률 버훗한 여러 여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 그의 시체에 바르 

기 위한 향품과 향유릎 준비하여 예수의 무덤완 찾아가기도 했다(막 15:47; 16: 1, 2; 
녹 23:56;24: 1). 

(3) 그러나 본문의 마리아(막달라 따리아가 아넙)는 주께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이띠 주의 

죽으심융 예견하고 주의 옴에 기룹올 부었던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직판적 봉찰이 아 

닐 수없다. 

(4)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남자는 논리적 추리력이 강하고 여자는 직판적 풍찰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D~리아의 경우 바로 그 동찰력이 발휘왼 것 갤다. 

(5) 결국 말없는 한 여인의 조그마한 봉사가 온 인관릎 구속하려는 메시야의 고독한 걸음 
에 한 줄기 하늪의 빛을 비추어 주연서 하나넘의 구웬 섭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융 보여 주었던 기념1I)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18. 팅복용이 전파되는 곳에셔는 어디서든지 마려아의 기릅 훈윤 벌이 알려지리라는 주의 
예언윤 어떻게 생해되고 있는가? (13 절) 

뼈(1) 그 예언은 약 60년 후 (A.D.9이 요한이 복읍서쉰 쓰거l 될 당시에 벌써 분명하게 성취 

되고 있음올 본다. 

(2) 당시 요한은 베다니찰 ‘마리아와 따르다의 촌’이라고 부룹으로써(요 11 :1) ‘요단 강 저 

편 베다니’ (요 1 :28) 라는 명칭플 바꾸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룹 ‘향유윌 주께 붓고 어려털로 주의 방올 씻기던 자’ (요 11: 

2) 라고 썰명하여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던 사실올 환기시키고 있다. 

(4) 이러한 귀절들은 요한복음이 저술되던 A. D.90년경에 이마 마리아의 예수께 기릅 부 
은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플에거l 친숙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읍융 보여 준다. 

(5) 오늘날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세 번이나 반복 기콕되어 (6-13절;막 14:3-9: 요 

12:2-8) 성경올 얽는 수십 억의 사랑을에게 알려지고 있다. 
19. Ci1'그혜에’한 언제활 가리키는가? (14 쩔) 

[Ã) (1) 가풋 유다가 예수월 활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때칠 지시하는 이 단어는 대제 

사장틀이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 예수필 잡기 위해 모의하댄 내용(1-5절) 파 연결된다. 

(2) 그러나 14-16절의 기사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옵 다릎 6-13 절 다음에 기룩된 것은 가 
풋 유다가 예수홉 대제사장뜰에게 념져 주려 한 풍기룹 보여 주기 위합이다. 

(3) 특 유다는 마리아가 주께 향유갑 부올 때에 손에 넣올 수도 있었던 300데나리용이란 

거금융 놓쳤고(요 12:8) 주로부터 꾸중까지 둡었기 때문에 주깜 배반하기로 결심하였 
융 것이다(요 12:4). 

20. 힘 대쩨사장툴0) 퓨마에게 념겨 출 윤 30의 가치는 어느 갱도인가? (15.16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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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 (1) 옴 30이란 말온 용화 30세켈융 가리키는데 이는 일반 노통자의 120 일 분의 품갔의 가 
치광 지닌다. 고대에 운확 1 세첼은 보용 4 일 분의 엄금으로 지급되었다(훌 30:24). 

(2) 그련데 특명히 은 30세쟁은 히브리 사회에서 종이 사고로 소에 받혀 죽었융 때 그 총 
의 혹읍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활되던 급액이었다(춤 21:32). 

(3) 그러므로 은 30세젤은 노예 한 사랍의 폼값인 셈이다. 휴다가 이 급액융 받고 예수훌 
념겨 주기로 한 것온 예수께서 비천한 노예로 취급되신 것윷 의미한다. 

(4) 이는 속 11:13이 메시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바와 갈으며 결국 혜수 그리스도께 

셔 모든 벼천한 자의 신분융 젊어지셨댄 대속의 진리웰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1. c!l 쩨자률이 휴월철융 예버한 ‘푸.z철 갯날’ 야란 언쩨활 발하는가? (17 철) 
~(1) 먼저 우쿄철(無醒節)이란 벨효되지 않은 떡율 먹었던 유월절 기간에 대한병칭으로니 

산 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 일간용 말한다(페 23:6; 민 28:17). 

(2) 하지만 출 12:18에는 니산 월 14 일에 모든 누록용 집안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었다. 

(3)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유대인둡응 이미 니산 월 13일경부터 누륙용 쩨거하기 시작했다. 
(4) 또한 예쭈살햄 성은 각처에서부터 유월철융 지키기 위해 몰려든 백성틀로 인해 니산 
월 14 일 며웰 전부터 흥청거렸다. 

(5) 따라서 ‘무교철의 첫날’ 이라 하는 표현은 정식으로 명절이 시작되는 니산 훨 14 일의 
하루나 이룹 전융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 수 었다(참조， 막 14:12;녹 22:7). 

(6) 이련 의미에서 본철에 ·무교절의 첫날’이라 합도 예수께서 만찬용 드신 유행철 전날인 

니산 월 13 일. 즉 목요일융 가리키는 것으로 불 수 있다. 

22. c!l 퓨훨철율 진행하는 휴대언의 판혜훌 썰명빼 보라 (17-19 철) • 
lÄl (1) 니산 월 14일이 시작되는 오후까지 집안의 누록융 모두 제거한 후 유월철의 어린 양 

용 춘비하기 시작한다. 

(2) 어린 양은 성전 마당으로 끌려와 거기서 제사장룹에 의해 희생 쩨쯤로 잡혀진다. 이때 
제사장틀은 어린 양의 피장 취하여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재단 아래에 쏟는다. 그려 

고 그뜰은 번쩨단에서 어린 양의 기홉융 태우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청이 진행되는 

동안 할렐 (Hallel) 찬양시인 시 113-118연이 불려지는 것이다. 
(3) 혜가 지게 되연 유대인 시간 개녕으로 니산 월 14일이 시작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가혹별로 집에 모여 유월철 어린 양융 억게 된다.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는 구운 고기 

로서 쓴 나활과 누북 없는 쩍 〔無짧없〕파 함께 먹는다. 

(4) 이러한 유원첩 식사는 가장(家흉)이 감사(유월캘 키두쉬. kiddush) 활 드리고 네 번에 

컬쳐 마시게 되는 포도주 풍 그 첫째 잔옳 마살 때 기도륭 합으로써 시작된다. 
(5) 이어서 채소와 쓴 나물 둥융 먹은 후 유월철 학가다(Haggadah) 와 할웰 찬양의 첫 부분 

(시 113. 114 연)융 부른다. 
(6) 그리고 포도주의 두번째 잔융 마심으로 본 만찬용 시작하며 그 뒤에는 세번째 잔이 이 

어지는데 이것융 ‘축복의 잔’이라고 부펀다. 이 잔용 마실 때 또 한번의 감사 기도가 

있게 된다. 이때에 가족즙온 할탤 찬양의 나머지 부분(시 115-118 면)올 부판다. 

(7) 그리고는 마지막 네번째 잔용 마시면서 유월절의 식사는 마쳐지게 된다. 
(8) 본품에 쩨자흩어 ‘유월철용 예비하였다’ (19철) 고 한 것용 만찬융 위한 방옳 마련한 것 
외에 여러 가지 휴월쩔 용식틀율 준비했용융 가리키는 표현이다i 

23. 힘유마의 빼반에 대한 예수의 예언응 에현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에쳤는가? (20-25 철) 
(Ã] (1) 예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듭의 읍모와(1-5 절) 마리아의 향유 사건 (6-13철) 이후스송월 

활기로 마용용 굳히고 대제사장틀과 내똥하던(14-16 철) 유다의 심중융 쩨뚫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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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의 배반옳 예고하셨다. 

(2) 사실 이때까지 유다는 제자들 왈래 비밀 행동용 취하고 었었다. 만일 쩌l자률이 알았다 

면 그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용 것이다. 

(3) 그렇지만 휴다는 예수에게마저 자기 정체훌 은쩨하고 비밀 행통용 취할 수는 없었다. 
(4) 우리는 어떤 활의한 일올 은밀히 추진할 때 사랍의 눈은 속일 수 있융지 몰라도 우리 

의 마음속까지 뀌l뚫어 보시는 예수흘 속이지는 못한다(참조. 살천 2:4). 
24. 힘 그릇에 손융 넣는다는 것은 우슨 뭇인가 ? (23 철) 

(Ã) (1) 여기서 ‘그릇· 이라 합은 대추야자나 무화과， 건포도 둥 과일용 으깨어서 용과 식초와 

배합하여 만든 국용(soup) 융 담은 그릇올 말한다(H endrickson) • 
(2) 이 국물 그릇은 보풍 2.3인에 하나씩 사용하도복 식탑에 배치되는 것이 보몽이었다 
(3) 한편 식사 습판에 있어서 스푼이나 포크 동 식사 도구들융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 당시 

의 유대인틀은 빵융 손으로 때어 위에 언급된 국왈에 찍어 먹었다. 

(4) 따라서 ‘그릇에 손용 넣는다’ 는 말은 당시 유대인둡의 식사 습판융 가리키는 독특한 
표혐이라고 항 수 있다. 

25. t!l 예수쩌셔 ‘나와 함에 그릇에 손융 넣는 그가 나용 활리라’고 하신 멜쯤의 요캠윤 
무엇인가? (23 컬) 

(Ã)(l) 이 말씀의 요점은 혜수의 배신자가 다룹아닌 그의 친구 즘 그붓융 합께 사용할 청도 
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려는 데에 었다. 

(2) 참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흘 따라다니며 12사도 중 한 사랍으로 자처하댄 가핫 유다 
가 예수륜 배신하고 원수틀에게 왈았던 사실은 듣는 사랍뜰에게마다 묘한 감용융 훌러 

일으킨다. 

(3) 하지만 이러한 역성적인 사건이 결코 우연히 우발척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륙 이 
사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펙융 먹던 나의 가까훈 친구도 나광 대척하여 그 발꿈치 

활 둡었나이다· 라고 한 시 41:9의 정확한 성취였던 것이다. 

(4) 오늪날의 가풋 유다는 누구인가? 비록 예수와 합께 식사할 갱도로 신벼객 생활용 하 
는 자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융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예수활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 

실용 명심해야 한다(참촉 7:22.23). 

26. 힘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륙된 대훌 7.거니와’라고 했는데 에면 구약 생청 귀청율 
말합인가? (24 철) 

(Ã) (1)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구약 성경 귀컬은 확인되지 않았다. 

(2) 하지만 메시야의 대속적 죽음옳 예언한 사 53:7-9나 ‘기륨 부옴융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이라고 예언한 단9:26 둥 구약의 팡범위한 말씀룹이 그리스도의 수난 사역 

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딸씀즙과 유훨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예언척 유형롤융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융 것이다. 

27. t!l 가풋 휴다에게 임함 화(觸)는 어먼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24 챔) 
fAl (1) 예수께서는 ‘인자설 파는 그 사랍’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 선언하시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가훗 유다가 구원받지 윷할 것올 의미한다. 

(3) 그는 바록 성민 이스라엘 사랍으로 태어나 메시야의 사도가 되는 영팡융 누렸으나 구 

웬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용 자’보다 못하다는 선고월 받았던 

것이다. 

(4) 용과 예례마야 찰온 이도 자신융 낙태된 자보다 옷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용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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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20:17) 이는 가룻 유다의 경쭈와는 달리 구원의 품쩨보다도 그룹이 세상에서 받고 
있었던 극심한 고난율 가리켜 말한 것이다(참촉 전 4:1-3). 

(5) 우리는 째상에 태어난 자로서 차라리 용이나 예레마야처렵 고난받고 구훤의 길용 택할 
지언청 가훗 휴다처럼 예수흉 배반하고 멸망의 걸옳 택하지는 받아야 하겠다. 

28. æ ‘합버여 내나이까’라고 한 유다의 철훌 흑에는 휴마의 에떤 변요가 드러나고 있는 
가? (25 철) 

1A)(1) 유다의 질문 속에는 그의 뺀뻔스러훈 위션과 웰신앙이 내포되어 었다. 
(2) 록 이미 예수왔 활기로 공회원룹과 내통하고 었헌 그가(14-17 철) 이련 말을 했다는 것 

용 보통 사랍의 양심으로도 앵항 수 없는 지톡한 위선이었던 것이다. 

(3) 뿔만 아니라 그가 예수훌 ‘주’가 아닌 ‘랍비’ (스숭이라는 뭇)로만 불렸다는 사실은(49 

철) 그가 예수활 도먹적인 스숭으로는 받아동였융지언청 하냐님의 아룹 그리스도로서 

는(16: 16)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융용 보여 준다(비교. 21 절). 
(4) 이러한 위션파 용신앙온 어쩌연 예수의 이륨용 빙자하여 훌질척 이익과 현세척 명예월 
추구하는 현대 사이버 (似而非) 교역자의 내면융 요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참촉 

7:22.23). 
(5) 만얼 그러한 자가 었다면 그는 예수의 말씀올 듣고 그대로 행하는 생활올 하기 위해 

그리스도활 향한 심령의 대전환(大휩換)올 단행해야 할 것이다(7:24). 

29. æ'네가 멜하였도다’라고 하신 예수의 대당윤 에먼 의~l률 지니는가? (25 철) 
~ (11 예수께서 대당하신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틀 사이에서 캉한 공청융 나타내는 어법으로 

사용되던 표혐이었다(64 절). 

(2)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용 하실 때 다를 제자활이 알아차리지 봇·하고 단지 유다만 
이 알아틀용 수 있도록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3) 따라서 베드로융 바롯한 다룬 제자들은 그때까지 가풋 유다가 배반자인 줄 알지 봇하 

였다. 만일 그룹이 알았다연 휴다는 그가 하려는 일에 재지룹 받았융 것이다. 

(4) 결국 예수께서 나직한 음성으로 유다의 질문에 대당하신 것은 계속 휴다룹 제자로 용 

납하사면서 회개홉 혹구하셨던 메시야의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용 느끼게 한다. 

30. æ 26-29철에 기욕된 생찬 예식의 퓨래와 그 의미용 말하라. 
lAl (1) 이 부분에 기록된 사상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때서는 ·떡’ 올 받아 먹으라고 하시며 

‘이것이 내 폼이니라’ (26철)고 하셨고 또 ‘포도주·월 마시라고 하시연서 ‘이것은 내 

피니라’ (28 절)고 하셨다. 

(2) 이처럼 생찬식의 펙용 예수의 폼으로， 포도주흉 예수의 피로 통일시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화체껄(化#없. Transubstantiation) , 공재셀(共在짧. Consub
stantiation) , 기 념 셜 (記念빠. Commemoration) 둥 3대 확껄로 나누어진다. 

(3) 먼저 화체설은 로마 카훌릭의 견해로셔 26절의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말씀을문자적 
으로 받아틀여 사제(페聚)가 이것이 내 몸이라는 식사(式짧)원 말하는 순간 떡파 포 

도주가 그리스도의 톰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4) 푸터 (M. Luther) 에 의해 주창(主喝)된 공채껄은 화체껄의 모순정올 개션시켜 떡파 

포도추는 그대로 있으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합께 임재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 역시 화체쩔의 미신적 요소갑 배째사키지는 옷하고 있다. 

(51 마지막으로 칼빈 (J. Calvin) 이 말한 기념셜은 녹 22:19. 고전 11:24 풍의 평행 귀철에 
있는 ‘이룹 행하여 나흘 기념하라’ 는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식의 쩍파 포도주는 그리스 

도의 몸과 피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구속의 은총융 기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생경의 푼액에 부합되는 가장 타당한 견해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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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힌 생찬 예식에 입하는 생도의 합당한 자째는 푸엇인가? (26-29 컬) 
(Ã) (1) 성찬 예식은 앞의 raJ28에서 쌀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축융 기념하는 것이나 

만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의 깊은 의미웰 묵상하면서 살 찢기고 

피 훌리는 고풍 속에서 목숨올 배려기까지 우리훌 사량하신 그리스도외 가솜 저마는사 

황융 경험해야 한다. 

(2) 이처럼 성찬식의 기본 정신이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사황에 었다면 성도는 비단 생한 

여1식용 드리·는 시깐 뿐 아니라 평소의 생환 중에서도 늘 성찬의 청신융 가지고 그리스 

도의 사랑용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찬의 정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생활융 하면서 
예수픔 워하여 죽융 수 있는 철저한 예수 중심의 사고 방식융 말한다(창초， 요 6:53-

58; 룹 14:6-9; 갈 2:20). 

32. c!1 ‘언약의 피’ 에 판련펀 언약 사상융 간확히 성명하라 (28철). 
밍 (l) 언약 사상은 신 • 구약 성경 전쳐l당 판팡하고 있는 하나의 맥 (服)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옳 꽁하여 그 절정용 맞이한다. 

(2) 즉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융 진앵시키시는 데 있어 취하신 일판성 있는 방편응 

로서 아답(창 2:7;3:15) ， 노아(창 6:18} ， 아브라함(창 15:18) ， 모세 (춤 24:8) ， 다윗 

(삼하 7:12-16; 시 89:3) 을 거쳐 오연서 정집 명확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댐 31:31: 녹 22:20) 에 이르러 완전히 성취되어졌던 것이다. 

(3) 본래 언약에 해당하는 혀부리어 〈브리트〉는 ‘자르다’ 라는 뭇의 〈바라트〉와 ‘벅다’라 
는뜻의 〈카라트〉의 합성어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활헤스틴 지방에서 언약 체결 시 
짐숭용 룹로 쪼개고 그 고기흘 억으연서 언약의 쌍방이 죽은 짐송의 생명으로 언약 준 

수편 맹세하였기 때문이다(창 15: 10;26:3이. 

(4) 신약에서 인약이란 말은 〈디아데케〉로 〈터데미)(‘두다’ 란 뜻)에서 유래한〈데케〉와 풀 

폴 뜻하는 〈디아〉의 합성어인데 이는 펀 샤이에 이루어진 협약 또는 약정올 가리킨다. 

(5) 결국 성경에서 쌀하는 언약은 하나님파 인간 사이에 맺어친 구속의 약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체결되어진 피의 결속(bond- in-blood)이라고 할 수 있다 
(0. P. Robertson). 

(6) 이 언약은 구약 시대에 계속하여 유원철 어련 양의 피. 혹윤 각종 짐숭의 피에 의해 
예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숲血) 로 말띠암아 완전히 지켜졌으며 수많은 죄인 

플이 구완받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다. ’3. c!1 ‘새 것’이한 맙윤 천국에 대해 무엇융 시샤혜 추고 었는가? (29 컬) 
(Ã) (1) 이 말윤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와 갇은 불질이 천국에서는 질척으로 새로워 

질 것융 가려킨다. 

(2) 여기에 사용원 ‘새롭다’ 란 뜻의 헬라어 〈카이노스〉는 이전에 전혀 알려진 척이 없는 

본질척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매우 독꽉·한 용어이다(뻗후 3:13; 계 21:1). 
(3) ‘새좁다’ 란 판용 지닌 또 다른 뺑라어 〈네오스〉는 시간척인 순서에 있어서 후에 존재하 
는 것올 가리키며 이는 ‘새로운， ·신선한: ‘젊은’ 둥으로 번역되어진다 (9: 17;녹 15: 12). 

(4) 따라서 〈카이노스〉 란 말은 천국도 불질척인 것으로 이루어진 쩨계임용 지시하면서 동 

시에 그 웰질이 이 쩌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릎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것임 

융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5) 본철에 ‘내 아버지의 나라’ ‘너회와 함께 따시는 날’ 동도 천국에서도 지상에서와 같 

이 억고 따시는 일이 었음올 알려 줍다.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일도 이 세상에서와 

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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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힌 쩨자를01 감랍산으로 나아가기 천에 j용륜 찬미는 에면 것인가? (30 철) 
r8l (1) 여기서 찬띠란 할렐 시의 후반부(시 115-118편)뭘 가리킨다. 

(2) 유대인흘은 이 부분올 유헨쩔 식사의 마지막 순서인 네번째 잔을 마시기 칙전에(창조， 

~20) 교송(交짧) 형식융 따라 불렀다. 즘 인도자가 시편올 암송하면 다릎 사랍률은 

‘할웰루야 로 화당하는 식으로 찬송올 하였다고 전해진다. 

(3) 제자틀은 찬미륨 하고 즉시 갑랍산으로 간 것 갈지는 않다. 아마도 갑합산으로 가기 

전에 요 14-1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껄교와 기도가 있었던 것 갈다. 

35. [!l 예수쩌셔 쩨자률의 배반융 구약 생경의어면 귀철에 근거하여 말쯤하셨는가? (31 철) 
!AI (l) 예수께서는 ‘오늘 밤에 너회가 다 나광 버리리라’ 고 제자률의 배반융 예언하시연서 그 

근거로 ‘기록된바 내가 목자쯤 치리나 양의 때가 흉어지려라’ 는 귀철용 밭쏟하셨는데 

이는 속 13:7 의 인용이다. 

(2) 이 속 13장의 전후 문맥융 보면 속 11장의 거짓 목자와 대조되는 참목자가 해환 업으 

므로 대부환의 양 떼가 사라져 버리나(속 13:8， 9) 양 떼의 3분의 1 은 남아서 연단융 받 
은 후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빽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파연 이런 말씀처럼 제자룹은 예수월 왈고(47 절) • 버리고(56 절). 부인했다(69-75절) • 
하지만 션핵펀 자들은 연단용 용과한 후 분연히 얼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융 담대 

하게 증거했다(행 2:14-36;3:20;4:10;5:42;17:3;18:5, 28). 
(4) 결국 본절에 기록된 주의 예언은 당신용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그 인간 
올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융 보여 주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된다. 

36. [!l 예수의 j쁨황 예언이 주는 교훌용 푸엇인가? (32 철)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부정적 예언 뿔 아니라 자신의 부활과 갈헬리 재회 

(혐숍)라는 궁정척인 메시지랍 제자룹에게 말씁해 주셨다. 

(2) 하지만 제자뜰음 부정적인 예언에만 민감한 반융융 보이며 반론(反讀)융 펴기에 급급 

했지 (33-35 절) 겸손하게 주의 예언올 받아틀임으로써 자신의 연약성융 시인하고 긍청 

척인 때사지에 주의활 기율이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3) 오늘날도 주께서는 성경융 풍하여 인간의 전척 부때 (total depravity) 라는 부정적 메 

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따륜 구원에 판한 긍청척인 메시지찰 흘려주신다. 

(4) 이때 우리는 부정적 메시지로 인한 절망갑에 사로잡혀 그 메시지 자체훈 딴박함으로써 

도피하려 하지 알고 겸손히 그 사실융 인정하면서 긍쟁척 때시지에 소망용 두고 용기 

와 힘왈 얻는 생활올 해야 하겠다. 

37. 잉 예수흘 푸언하지 않겠다는 베드료의 철의는 에느 갱도로 딴효했는가? (33-35 첼) 
lAl (1) 베드로는 바교 개념과(‘다 주끓 버렬지라도 나는’. 33 철) 시간 개념과(‘언제든지’. 33 

켈) 철대 개념융(‘주와 함께 죽‘옳지언정’. 35 절) 총동현하여 결코 주꿇 부인하지 않겠 

다는 걸의폈 선언하였다. 

(2) 이터한 베드로의 충성된 결의는 마융 중심에서 우러나옹 진실된 것이었다. 
(3) 하지만 그는 그러한 신앙적 절개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의혜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용 알지 못하였다. 

(4) 결국 기도관 풍해 하나님의 도우심융 얻는 데 실때한 베드로는 (40， 41 철) 주의 예언대 

로(34 철) 주원 세 번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69-75 철) • 

(5) 그 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변화된 모습으로 순교척 신앙용 실천한 베드로의 생얘는 
(요 21:15-19; 맹후 1:13， 14) 빼드로의 결의첼 새로운 의띠에서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흉 느끼게 한다. 

38. [!l .닭 율기 천’ 야한 언제률 말하는가 ? (3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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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1) 팔레스딴 지방에서 닭은 밤 12시 30 분. 1 시 30 분'. 2 시 30분에 우는 것이 보통 
이었다. 

(2) 따라서 ‘닭 울7) 전’ 이란 12시 30분 이전용 가리키는 것 같다. 로마인툴용 새벽 12시 

부터 3 시까지쉴- ‘닭 우는 시간’ 으로 부르기도 했다. 

39. 힌 ‘갯세마네’란 에면 곳인가? (36 철) 
(8) (1) ‘갯세마네’ 는 ‘기홉짜는 플’ 이라는 뜻으로 아마 이 부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갑랍 

나우의 기릅융 와는 착유기(佛ilh憐)가 셀치된 데서 유래한 이홉인 것 같다. 

(2) 지금도 이곳에는 여넓 그루의 늙은 감람나무가 서식하고 있어셔 ‘켓세마네’ 라는 이홉 

에 실강융 느끼게 한다. 

(3) 이곳은 기드흔 시내룹 건너 감랍산 서쪽 경사연에 었으며 예루살댐 동쪽 성문으로부 

터 약 1. 2km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장 

소이다(요 18:1 ， 2). 

(4) 이처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기도의 장소찰 마련해 두는 것온 주께서 보여 
주신 하나의 모범이다. 당신온 이와 같은 기도의 장소왈 갖고 있는가? 

40. c!1 예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률에게는 기도하라는 l흙확 대신 단순혀 앉아 
였으라고 쭈학하신 이유는 푸엇인가? (36철) 

뼈 (1) 그 이유는 예수께서 켓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기도가 메시야 사역의 한 과정으로서 제 

자뜰의 기도는 훨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주께서는 섭자가 상에서 육체적 고동윤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켓세마네 동산의 기도웰 
풍해 정신척， 영적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의 죄잠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융 시 

착하셨던 것이다. 

(3) 죄인에 찰과한 제자뜰은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툴은 다만 

자신둡융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용 뿔이었다(41 절) . 

41. c!1 에수께셔 특별히 세 제자(베드로，요한， 야고보)에게 앤벌 l본학의 말씀율 하셨는가? 
(37.38 철) 

뼈 (1)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뇌판 매우 절박한 표현을 사용하여 ( ‘내 마읍이 심히 고민하여 죽 

게 되었으니’) 딴씀하신 후 서l 제자플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부학용 하셨다. 

(2) 여기에 나타난 주의 고뇌는 기정 사실로 목전에 임박한 십자가의 쭉음올 앞에 두고 겪 
으셔야 했던 영 척， 정신적 고동올 그대로 보여 주고 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주쩌l서 세 제자에게 째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용 주의 구속 사역이 바 

로 그뜰올 구완하기 위한 것엄올 일깨워 주시고 그등의 영척 각성올 촉구하시기 위합 

이었다. 

(4) 우리도 주의 이 말씀에 무감각하지 알고 주께서 겪으신 쓰라련 고뇌와 아쯤의 기도웰 

생각하연셔 영척으로 항상 깨어 었는 생활올 하기에 힘써야 하겠다(골 4:2;엘전 5:8). 
42. c!1 예수째셔는 켓셰마네 동산에셔 기도하생 째 에떠한 자세훌 해하셨는가? (39 컬) 

fAl (1) 주께서는 서l 제자뜰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냐아가^t'. 즉 ‘똘 던질 만큼’ (about a 

stone’ s throw)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녹 22:41) • 이는 완전히 흩로 었다는 생각이 

쓸~) 않융 갱도의 거려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이다. 

(2) 거기서 그는 무릎올 꿇으신 후(녹 22:41) 얼굴용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 

는 예수째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겠다는 마읍용 표현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3) 한연 히 5:7에는 예수께서 ‘심한 용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융 융렸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깐절했으여 뜨거훈 호소였는가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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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께서 말겨 주신 십차가웰 감당해야 할 성도품에게는(악 8:34) 그 십자가풍 감당키 

위해서 주와 찰이 구체척이고 실제척인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43. (!l ‘야 잔(훌)’의 의마훌 말하라 (39철). 
(!I(l) ‘잔’(헬， 포테리온) 이란 말용 유대인뜰에게 기뽕이나 슐용， 혹은 축복이나 환난 둥융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 11 :6;23:5;사 51:17; 햄 25:15). 
(2) 따라서 본문의 ‘이 잔’ 이라 합은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항 슐픔과 환난인 십자가의 수 

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월 수 있다(참촉 20:22). 
44. (!l .나의 월대료 12.융시고 아버지의 훤대로 하융소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셔 매 

율 수 있는 기도의 훤리용 말하라 (39 정) . 
(!I(l) 이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지， 측 인간적인 의지와 신적인 의지가 동시에 나 

타나고 있다. 

(2) 주께서는 우리와 같운 연약합율 지니고 계셨기에(히 2:14;4:15) 오욕파 고난옹 피하려 
고 하는 인간혀인 의지참 숨김없이 드러내셨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는 곧 하 

나님께 온전히 북종하기월 웬하는 신적인 의지에 의해 극복되었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환 구훤하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 
암아 용전케 되셨고(히 2:10) 고난용 황하여 순종합을 배우셨다(히 5:8) 고 껄파하였다. 

(4)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척인 훤리란 인간의 뜻옹 먼저 하나님께 아뢰되 그 
것융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참 경우 기꺼이 나의 뜻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임융 발견한다. 

(5) 이처럽 용바픈 기도를 드힐 때 우리는 온전케 됨과 순종하는 삶의 옐up괄 얻게 필 것 

이다. 

45. ct1 첫번째 기도훌 마치신 후 예수께세는 베드로에게 푸엇융 맙씀하셨는가 ? (40, 41 절) 
(8J (l) 예수께서는 이미 장이 틀어 버린 베드로활 향하여 ‘너회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 

렇게 째어 있용 수 없더Lf라고 애쳐활게 말씀하신 후 ‘시험에 틀지 않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고 부탁하셨다. 

(2) 여기서 ‘한 시 동안’이란 맡은 문자켜으로 꼭 한 시간융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주께서 

첫번째 기도활 하셨던 짧온 시간을 가려키는 막연한 표현이다. 

(3) 주께서는 곧 찾아융 사단의 시협촬 정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읍 반복하셨지 
딴 (38 절에 이어) 결국 짧은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채자룹의 연약합윤 직판하시고 

·마음에는 완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탄식올 승}셨다. 

(4)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합이기도 하다. 

(5) 이 연약합올 깨닫는 자마다 사도 바용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랍이로다 이 사망의 

옴에서 누가 나란 건져 내랴 (룹 7:24) 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 
(6) 하지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철대 부능벽의 상태어l 있는 인생올 뜰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이때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롬 

7:25). 
46. ct1 주쩨셔 하신 투번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42 철) 
뼈 (1) 주의 두번째 기~~는 첫번째 7)도보다 죠금 진전된 내용융 보여 준다. 

(2) 즉 주께서는 십자가의 쓴 잔원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엄용 확인하고 ‘ 아버지의 원대 

로 되 7)합 원하나이다’ 라고 송}는 숭꽉(承服) 의 기도릎 하셨댄 것이다. 

47. (!l 제자들의 눈이 펴곤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43 철) 
(Ã) (1) 의사 누가는 재자륨이 ‘슬픔옳 인하여’ 장들었다고 함으로써 제자뜰의 눈이 피곤했던 

이유끓 추측하게 한다(녹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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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 제자틀은 수난에 대한 주의 예언융 틀고(31-35 절) 상심하였으며 또한 슐퍼한 나 
머지 눈물융 흉렀던 것 갈다. 

(3) 따라서 제자틀의 눈이 III곤했다는 것은 제자틀이 걱정과 술품 가훈데 눈물융 많이 흉 

련 사실을 암시한다. 

(4) 하지만 제자뜰은 슬퍼 장들기는 했어도 깨어 기도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경 험 하는 맏용의 역셜 (paradox) 이다. 

48. 힘 ‘야제는 짜고 쉬라’는 발왕의 진의(없意)는 푸엇인가? (45 철) 
fA) (1) 일부 학자듭은 이 말씁용 문자척 의며로 받아툴여 주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까지 장융 

자룸으로 다가용 시련에 대버하여 고단한 몸의 피로플 폼라는 권연으로 해석한다(A. 

L. WiJli없ns). 

(2) 하지만 이때까지 제자툴이 잠자고 있었고(40.43 절) 곧 이어 ‘얼어나라. 합쩨 가자’ (46 
절)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올 볼 때 그러한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 

(3) 이 말씁은 숍용올 느끼게 하는 일종의 반어척 표현이며 벼난조의 허락이라고 할 수 었 

다(Plummer). 

(4) 이렇게 불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회는 아직도 장만 자면서 쉬고 있느냐’ 청도가 될 

것 이 다 (Goodspeed) . 
(5) 주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는 부탁용 반복하시다가 지쳐서 당신에게도 이러한 말씀융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49. 힘 유다홉 ‘열 률 충에 하나’ 라고 후르게 훨 연유훌 컬명하라 (47 컬). 
圖(1) ‘열 물 중에 하나’란 공판 복읍서콤 쓸 당시 일반화된 유다의 병칭으로서(막 14:43; 

녹 22:47) 12 제자 중 하나가 될 갱도로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었던 자가 그리스 

도월 배반했다는 사실융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창으로 ‘옐 둡’ 이라는 수자는 지극히 명예로운 대명사였지안 그종의 ‘하나’는 지극히 

치욕스런 대명사였다. 

(3) 이처럽 ‘사도’ 라 하는 직분도 구훤의 보장이 훨 수 없용진대 오늪낱 교회의 혜분으로 

자만해 있는 교계 지도자률은 이 ‘열 물 중에 하나’가 훨 요소는 없는지 자신율 점검 

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 내의 직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할 믿 
는 믿움으로 인정받는다(참촉 콤 10:9.10). 

50. 잉가용 휴마는 스숭 예수훌 활기 위하여 어뻔 방법융 사용하였는가? (48 컬) 
(Ã) (1) 그는 켓세마네로 오기 전에 이미 군호(signal) 로서 ‘입맞춤’ 융 정하고(막 14:44) 그것 

용 시행하여 예수활 웬수툴에게 넘겨 주었다(49 절) . 
(2) 당시 퓨대인뜰에게 입맞춤이란 존경과 사항용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다(녹 7: 

38;15:20; 행 20:37). 
(3) 그런데 이 사량의 인사법이 유다에게는 배반과 살인의 가중한 슐왜으로 사용되었다(참 

조， 잠 27:6}. 
(4) 여기에 명화와 정의의 구호흘 내세우면서도 파멸과 용의와 약탕용 획책하는 읍흉한 사 

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악인의 속성 (洛性) 이 었다(고후 1l:13-15}. 
51. c!l 퓨다의 배반용 당하철 째 예수째셔는 에현 반웅옳 보0)셨는가? (49 컬) 

(A) (1) 휴다의 위션된 인사활 받으신 예수께서는 담담한 태도로 휴다룹 ‘친구’ 라고 부르시연 

서 ·네 월 얼용 보라’ 는 의미의 말씀융 하셨다. 

(2) ·친구’ 의 옐라어 〈혜타이로스〉는 동의어 〈필로스〉가 개인척 친분율 뜻하는 것과는 랄 
리(요 15: 13; 앵 20:31) 주로 직업적인 동료 판계룰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나 역시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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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표현하는 할엄에는 훌렴없다(창조.20:13;22:12). 
(3)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책망보다는 친절과 사랑으로 배반자짤 앓지 않으시기 위하여 끝 

짜지 노력하셨던 것이다. 

(4) 만얼 우리가 주와 같은 입장에 처한다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자 

(제자， 친구， 가록 둥이 필 수 있다) 에 의해 배반당하는 충격척인 일융 만날지라도 당 
황하지 말고 끌까지 사랑과 용유합으로 대용해야 할 것이다. 

52. (!1 ·갱융 가지는 자는 다 검으훌 망하느니라’는 발뺨이 주는 훌훌훌 말하라 (52 철). 
(Ã) (1) 베드로가 검융 빼어 대제사장의 총 맡고의 귀원 쳤융 때 (요 18:10)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동서 고금의 역사에 보편척으로 적용되는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 먼저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신성하며 그것올 해하는 자에게 정벌이 주어질 
것융 션언한 초기의 융법(창9:5， 6) 용 새롭게 정립시키는 의미윷 지닌다. 

(3) 아융러 이 명언은 폭력과 보북융 행해서는 선한 혈매룹 맺융 수 없고 스스로 형벌융 

초래한다는 일반척인 진리홉 다시 강초한 말씀이기도 하다(첼 35:6; 계 13:10). 
(4) 무력과 폭력으로 무리한 피웰 훌리게 한 자의 말로는 언제나 버참하다. 또한 청략 전 
쟁융 도발한 나라는 언젠가 챔략융 받고 망하게 훨 것이다. 

53. (!1 훨수틀에게 체.Æ당하시던 예수째셔는 에며한 농혁융 지니고 쩨셨는가? (53 철) 
(Ã) (1) 그는 베드로의 검보다도(51 철) 현수둡의 검파 몽치 (clubs) 보다도(47 철) 더 강한 능력 

올 갖고 계셨다. 

(2) 즉 그는 12영 (營) 이상 되는 천사의 군대홉 소집할 능력용 갖고 계셨댄 것이다. 
(3) ‘영’ 으로 번역펀 〈레기온〉용 라탄어로셔 로마의 군단(單댐)용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당시 1 개 정규 군단은 보병 6, 100u.!, 말 726 필의 규모였다. 
(4) 우리는 성경에서 앨리사릎 호위하던 수많은 천사의 촬말과 활병거(왕하 6:17) ， 하늘 

의 왕 앞에 시위한 천천(千千). 만만(7]7])의 천사틀(단 7:10) 융 보게 되는데 이 모 

든 하늘나라 군대의 통수권(統帥播)이 그리스도에게 었다(요 18:36). 

(5)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팡야 시험 후 천사의 수종올 받으셨으며 (마 4:11) 켓세마네에 

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의 보조(補助) 홉 받으셨다(녹22:43). 

(6) 만일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싹운다면 그것은 마치 태양과 지구가 충돌 
하는 것과 같끓 것이다. 

(7)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용 발휘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확된 구속 사역올 

이루기 휘해 (댐 철) 형편 없는 약자활에재 더 약한 자의 모습융 자처하시고 묵쭉히 섭 

자가의 길용 가셨다(빌 2:6-8). 
54. (!1 제짜률야 다 예수용 버리고 도망한 이휴는 우엇인가? (56 정) 

lAl (1) 그 이유는 아마도 검의 사용융 급하시고 그렇다고 초자연격인 능력용 사용하시지도 않 

은 채 악한 자뜰에게 채포당하시는 주의 모습용 보고 경악(鷹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 하지만 풍극쩍으로 제자툴의 도망용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으며 (31 절; 

요 16:32) 더 나아가 구약 앞씀의 성취였다고 황 수 있다(시 88:8, 18). 
(3) 여하분 이러한 행동용 불과 몇 시간 전 ‘죽융·지언청’ 주흘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답했던 

사실용 생각할 때 (35 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변정이었다. 

(4) 이것은 잠시 전에 한 자신의 알조차도 책입용 옷 지는， 도무지 믿용 수 없는 인생률의 

실상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끝까지 그뚫용 버리지 않으시고 마칭내 성령의 농력용 통 

해 믿융 수 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앵 3장). 

55. (!1 57철푸터 27:26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쩌셔 쩌환방으.신 샤철이 기욕되어 었다. 그 채 
판 기혹률용 청리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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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7철부터 27:26까지는 예수께서 두 번의 재판. 뜩 종교 재판과 사회 재판융· 받으신 

사실이 차례로 기록되고 었다. 

(2) 먼저 종교 재판은 세 차례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순서는 @안나스의 예벼 심품 

(요 18:12-14， 19-23) GD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채한 산혜드련 공회에셔의 심문 

(57-68철)@ 새벽에 이루어진 최종 판결 (27:1) 풍으로 이어진다. 

(3) 다음 사회 재판 역시 다음 3 단계로 이루어졌다". (Î) 유대 총독 빌라도의 1 차 심문 (27 
:11-14) GD 갈렬리 분용황 혜롯 안티파스의 조회 심문(녹 23:8-12) @ 벌라도의 2차 
심문 및 판결 (27:15-26) 

(4) 여기에서 (2) (Î) 의 안나스의 예비 심문과 (31GD 의 혜롯의 심문 동은 본서에 기욕되지 
않았고 각각 요한복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었다. 

(5) 한편 57정 -27:26 사이에는 예수의 재판 기사가 아닌 두 개의 삽화(揮話). 족 베드로 

의 부인(否짧) 기사 (69-75철). 유다의 자살 기사(27:2-10)가 포함되어 었다. 

56. CÐ 가야바의 첩에는 에벌 샤합률이 모예 있었는가? (57 철) 
~(l) ‘서기관과 장로들·인데 이둡은 산혜드련의 지도급에 속한 공회웰룹로서 비공식척인 모 

임융 갖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던것 같다. 

(2) 당시 산혜드련의 규정에 의하면 밤중에 공식척인 회의훌 거앵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57. 힘 베드로는 예수훌 어떻게 쫓아갔는가? (58 철) 

~(l) 그는 ‘웰찍이’ 쫓아갔다. 이것은 자신이 해(휩)쯤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께 대 

한 사량이 섞여서 나타난 앵동이었다. 

(2) 베드로는 주흘 사랑하면서도 사랍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주릎 따르지 못했 
고 결국 극한 상황에서 주찰 부인하는 실수갑 저지르고 말았다(69-75절). 

(3)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심문받으시는 곳에 먼저 가 있었다(요 18 
:16). 그 요한이 후에 ‘온천한 사량은 두려움융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율 남겼는데(요 
일 4:18} 이는 베드로의 앵동에 대해 무언가릎 지척해 주는 듯하다. 

58. 힘 대제사장듭과 용 공회가 거짓 중거훌 찾용 샤철은 그률의 채판이 에며했용용 보여 
주는가? (59 철) 

~(l) 거짓 종거는 우선 10계명 중 제 9 계명에 금지되어 있고(춤 20:16) 위증자는 그가 기 

소한 자에게 행하려고 회하먼 그 형별릎 받아야 했다(신 19:19). 
(2) 이러한 옳법옹 모룹 리 없었던 그들이 거짓 충거블 찾으려 했댄 사실은 이미 웰의찮 저 
지르기로 작정하고 재판에 엄하였읍올 보여 준다. 

(3) 그 결과 풍의룹 세우기 뷔한 재판이 도리어 웰의활 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4)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재판쟁에서도 비일 비재(非一非파)하게 목격흰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재판관들은 예수훨 재판한 자를과 항께 용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쏠 받옴으로써 그틀이 행한 팝의의 대가훌 반드시 받게 훨 것이다(계 20:12 
-14). 

59. CÐ 예수훌 환컬하는 차리에 활석혔댄 푸 사항의 충언윤 어며혔는가? (60， 61 컬) 
~ (1)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중인의 수자는 최소한 두 명이었다(신 19:15) , 

(2) 공회는 간신히 두 사합의 중인융 확보해 예수의 죄에 대해 충언하께 했으나 그황의 중 
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막 14:59). 

(3) 컬국 그률은 당합(짧合) 끝에 오래전 예수째서 ‘내가 하나님외 성전융 혈고 사훌에 지 
융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올(요 2:19) 유일한 중거로 내쩨웠다. 

(4) 이것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판사(뻐l펠)물에게 홉어 보라 파연 사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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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 만한 최인가용.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연 예수께서 무최하셨다는 사실융 이 대목 

에서 확실히 인식항 수 었융 것이다. 

60. c!1심훌융 발￡철 째 예수깨셔 챔푹하셨먼 샤철야 갖는 의미는 푸엇언가? (62， 63 철) 
@(l) 예수째서는 거짓 충거에 대혜 방언하도확 요구하는 대쩨사장 가야바의 심문에 청묵하 

셨다.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활필요한 심문에 대혜서는 계속 칭묵하셨다(27:12.14). 
(2) 이러한 예수의 첨륙용 .그가 곤욕옳 당하여 괴로융 때에도 그 입윷 열지 아니하였읍이 

여’ (사 53:7) 라고 한 메시야 예언의 성휘였다. 

(3) 그리스도언은 여기에서 진려흘 위해 캠묵하는 법용 배워야 한다. 진리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 굳이 자신융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첨묵할 뿔이다; 이 첨묵은 천만 마다 

의 변명보다 힘이 었어 거짓 증거로 하여금 스스로의 갱혜합 드러내고 소멸되게 한다. 

61. 핀 예수쩌셔 챔묵하시자 7}야에}는 최후료 에면 장푼용 제기했는가? (63 컬) 
fAl (1) 예수의 챔묵으로 재팡이 실째로 기용게 되자 가야바는 지금까지 거롤되었던 모든 2 차 

척인 문제들융 철회하고 오랫동안 휴대인의 마읍속에 간칙되었던 해심쩍인 질문융 제 

기하였다; 

(2) 그것은 예수께서 과연 메시야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이 짚문운 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왔었다(12:38-42;16:1-4;21:1-11， 14-16.23). 
(3) 더우기 가야바는 예수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대당하기설 요구 

함으로써 모든 논증의 결말용 유도했다. 

(4) 이련 환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드디어 자기의 신분융 션포하시게 되었다(64 절) • 컬국 
그는 재판마져도 자기외 메시야되심옳 중거하는 가장 효옳적인 기회로 활용하셨던 것 

이다. 

62. c!1 예수께셔 자신율 충거하신 말쯤01 지니는 의마률 컬명하라 (64 철). 
(Ã)(l) 먼저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둡이요 그 

리스도이심올 명백히 밝혀 주는 위대한 자기 계시(自E첼示)이다. 

(2) 그리고 예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성취훨 자신의 부활. 송천. 재립의 사 
실까지 덧활여 예언하심으로써 짜기 계시월 더욱 명확히 하셨다. 

(3) 쭉 그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는 것윤 부활과 송천융 가리키며 ‘하늘 구홉용 타고 
오리 라’ 는 것은 재립 사건용 의미하는 맙씀이다. 

(4) 꽉볍히 이 말씀룹이 메시야에 대한 구약 예언룹(시 110:1;단 7: 13， 14) 의 성취이기도한 

정용 생각할 때 주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한 것인가웰 느끼게 된다. 

(5) 추께셔는 바로 이 충거가 좁옴융 자초하게 훨 것융 아시연셔도(65.66철) 당당하게 말 

씀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죽융‘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용 당당하게 충 

거해야 한다(10:32). 

63. c!1 예수에 대한 채판의 판컬윤 에떻게 내혀졌는가? (65， 66 철) 
fAl (1) 대제사장과 공회원줍은 예수의 자기 총거홉 창랍(備홉) 한 불경최로 규청하고 예수에게 

사형 판결옵 내렸다. 

(2) 본품에 대쩌l사장이 훗융 찢은 것응 하나님융 모독하는 말융 룹었올 때 의무혀으로 표 

현해야 하는 분노의 표현이었다(왕하 18:37;19:1). 

(3) 꽁회의 사형 판결온 아마도 레 24:16융 근거로 한 것 칼은데 이것은 냉철한 사실심리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59 쩔) 나온 것이기 때폼에 청당한 

판결로는 볼 수 없다; 

(4) 더우기 사형이라는 극형(趣뻐n융 선고함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변호인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의 부당성(不當·性)용 업중혜 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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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비공식 모임에서 내려진 사형 판걸음 새액의 공식 모임에서 확인되었다(27: 1). 
64. [!1 예수쩌셔 발으.신 수욕음 에벼했는가? (67， 68철) 

圓(1) 예수께서는 @첨 뱀옴과 @주억과 손바닥에 의한 구타와 @회풍융 당하셨다. 

(2) 하지만 이 치욕스런 사건은 메시야에 대한 션지자의 예언 (사 50:6) 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성융 더욱 확고히 업종혜 주는 하나의 중거였다. 

(3) 당신은 파연 당신의 신앙과 복옴 때문에 그리스도월 중거하려 했기 때문에 구타월 당 
해 본 얼이 있는가? 

(4) 그련 일이 었다연 그것은 단순한 수치이기 이전에 당신의 천국 시민임과 하나님의 자 

녀됩올 확고히 입종해 주는 고귀한 총거이다(5: 10-12; 행 5:41;14:22). 만일 그런 일 
이 없다연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앙파 복읍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생활융 해야 할 

훨요가 있읍용 보여 주는 증거이다. 

65. [!1 69-75철에 기륙된 베드로의 예수 #인 기샤훌 다륜 욕융셔의 기록률과버교혜 보라. 

때 U) 아래 도표끓 참초하라. 

마 태 P. 가 누 7. 요 한 

해당귀챔 27:69-75 14:66-72 늑 22:55-62 요 18: 16-18, 25-27 
한 비자. 너도 대제사장의 ~I 자. 한 비자. 이 사 품 지키는 여종. 

쳐용 갈렬려 사랍 너도 나사렛 예수 함도 그와 함때 너도 이 사랍의 

철품자 예수와 함께 와 함께 있었도다 있었느니라 째자 중 하나가 

있었도다 아니냐 

냐는 네 말하는 나는 네 말하는 이 여자여 내가 나는 아니라 

것이 무엇인지 것이 무엇인지 저감 알지 

쩨드로 알지 못하겠노라 알지도 옷하고 봇하노라 

깨닫지도 붓하겠 

노라 

다릎 벼자. 비자， 다릎 사합. 사랍뜰. 

~째 
이 사랍은 이 사람은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제자중 

월훌자 
나사렛 그 당이라 하나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맹세하면서， 내가 (또 부인…) 이 사람아 나는 냐는 아니라 

때드로 그 사랍융 알지 아니로라 

못하노라 

결에 셨던 사랍. 곁에 서 있는 또 한 사함. 이는 대제사장의종말 

너도 진실로 그 사람륨. 너는 갇힘리 사랑이니 고의 일가， 네가 

쩌쩨 당이라 네 목소리 갈렬리 사합이나 참으로 그와 함째 그 사합과 함때 

행푼자 가 너원 표명한다 참으로 그 당이라 있었느니라 동산에 었던 것 

융내가 보지아 

니하였느냐 

져주. 맹세하연서， 져주， 뱅세하되. 이 사합아 나는 (또 부인…) 

베드로 
내가 그 사랍융 나는 너회의 너 하는 l앙융알지 

알지 롯하노라 말하는 이사람융 봇하노라 

암지 옷하노라 

(2) 이상의 비교에서 나타난 기륙의 중요한 차이점온 다융과 같이 셜명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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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째 질문자에 대한 차이점은 웰 주위에 툴러선 상황에서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한 
것을 복읍서 기자가 나룹대로 택일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반생되었올 것이다. 

(4) 그리고 각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챔용 복음서 기자룹이 자신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찰 아는 사실율 강조하는 가훈데 생져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66. 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후인윤 에벌께 심화(훌化)되어 값는가 ? (70， 72， 74 철) 
~ (1) 베드로는 쳐융에 ‘모든 사랑 앞에서’ 부언했다(70 철). 그는 비자가 ‘말하는 것’ 용 이 

해할 수 없다고 간접척이고 도피적인 형태로 말했지만 예수풍 공개척으로 부인한 것만 

온 분명한 사실이었다. 

(2) 두번째 추궁융 당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혔다(72 철). 여기서 그는 ‘그 사합’ 

윷 모흔다고 말함으로써 예수풍 직첩척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량 

했던 예수꿇 ‘그 사랍’ 이라는 경멸하는 표현으로 활렀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 2 단계 
타락이었다. 

(3) 마지막으로 세번째 공격융 받았융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언했다. 처옴 
에 그는 단순히 부인했고 다음에는 맹째월 덧용여 부언했으며 마지막에는 그 맹세에다 

저주까지 첨가하연서 예수홀 부언했다. 

(4) 이처럼 베드로의 부인이 단계척으로 샘화되어 간 것은 오늪날 성도룹이 셔1상의 유혹에 

타협하여 주참 부인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5) 직장에서 강요하는 주일 근무에 타협하여 예배에 빡지연 다옴앤 주일 야유회의 유혹에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읍엔 술확석에마저 동참하여 음란과 방탕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67. CÐ ‘네 말소려가 너훌 표명한다’는 방윤 l윤슨 풋언가? (73청) 
뼈 (1) 이것은 베드로의 말소리가 갈렬리 지방 휴유의 억양으로 발용되었기 때문에 그가 갈렬 

리 사랍으로 예수의 제자인 사실이 판명된다는 뜻이다. 

(2) 북부 갈렵리 지방의 말과 벌음은 장 다듭어 진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현저하게 달라서 
금방 구별될 수 있었다. 즉 갈헐리 사랍틀은 히브리 알파뱃 중 〈알랩>， <혜트)， <아인〉 

같은 후두 문자용 정확히 발음하지 옷했으며 〈신〉용 〈타우〉로 〈베트〉룹 〈때〉로 발융했 

다고 한다. 

(3) 따라서 때드로는 두번째 부인하는 말융 할 때 〈신〉 문자가 있는 ‘그 사랍’이라는 히브 

려어흉 〈이쉬〉라고 옐읍치 못하고 〈이푸〉라고 발음하여 스스로가 갈릴리 사랍임용 드 

러냈던 것 캘다. 

(4)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사사 시대때 에브라임 사랍들이 〈십합렛〉융 〈생볼햇〉이라고 발읍 
-하여 자기외 춤신지원 나타냄으로에 좁임융 당했던 예가 었다(삿 12:6). 

68. CÐ 빼드로가 ‘저추’ 뤘다는 것윤 푸엇옳 멜하는가 ? (74 철) 
밍 (1) 그것은 베드로가 진실용 말하지 않는 것이라연 그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다용과 갈았융 것이다. ‘내가 안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사실 

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저것 하시기용 훤하노라’. 

(3) 이처렴 한 순간의 위험용 모면하기 휘해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마저 룹벅이는 것용 가 
장 어리석윤 일 중에 하나이다. 이것용 자신과 사랍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 

저 속이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업은 어떤 경우에 이른다 하더라도 진리 

만융 외철 수 있어야 한다; 

69. CÐ 빼드로는 닭 우는 소리흩 듣고 어옐게 했는가? (75 철) 
lÄl (1) 닭이 융먼 그때에 주께서는 방에서 활 쪽으로 시션융 흩려 베드로룹 바라보셨는데(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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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주의 얼굴올 본 뻐드로는 몇 시간 전 주께서 하신 말씁융 회상해 냈다. 
(2) 그것은 ·닭 용기 전에 네가 세 번 나풍 부인하려라’ (34 절) 는 말쏟으로 이 말씀은 베 
드로의 장든 영혼융 깊이 쩔러 그로 하여금 밖으로 뛰쳐 나가 풍곡하게 했다. 

(3) 이때 베드로가 ‘심히 똥곡하였다’는 것은 예수월 부인한 사실에 대한 엄청난 충격파 
슐풍융 언하여 윷며 회개했던 때드로의 모습율 묘사하는 말이다. 

(4) 빼드로는 아마 자신이 빨껄한 두 가지의 말- ‘내가 주와 합께 축융지언정 주헬 부인하 

지 않겠나이다’ (35 절) •• 내가 그 사랍융 알지 못하노라’ (72， 74 절) -융 떠융리며 자 

신의 거짓된 심령과(댐 17:9) 주께 대한 송구스런 마읍융 인하여 회개의 몹부립용 치 
며 윷었용 것이다. 

(5) 이후부터 베드로는 닭의 소려활 틀융 때마다 무릎융 꿇고 눈물융 흉렸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베드로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월 말해 준다. 

(6) 본장에 나타나는 두 명 의 주도척인 인끓은 유다와 베드로인데 이좀 유다는 완천히 와 

멸한 인간이었고 베드로는 거의 버렴 받은 자에 가까왔다. 이 두 사랍용 모두 사단에 

의해 밀 까부르듯 채질융 당했던 것이다(늑 22:31). 
(끼 욕별허 베드로는 몇 시간 안에 자신의 말융 번북할 정도로 패역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 

였으나 그릎 향하신 하나님의 사량은 너무도 위대하여 그의 모든 허촬융 덮으시고 그 

로 하여금 은총의 삶융 새로이 시작하도륙 했다; 

(8)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허물 많은 쭈리흘 향해서도 그 놀라풀 사항용 쏠아 붓고 

계시며 윤총의 삶융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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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창 섭자가에서 죽으시다 

담학구붐 1.3 산뻐드린 공회의 사형 경정 /3.10 유다의 자혈 /11 -14 훌톡 빌라도의 심문 /15.36 빌 
라도에게 사형 선고활 받으시다 /31.31 효|용과 수욕용 당하시다/33.44 몰고다로 끓려가시다/45.56 
십자가메 당려 죽으싣 α|수 그리스도 /51.61 무덤애l 장사되시다/63.66 얘|수의 무댐메 배치된 피수군 

1 새액에 모든 대쩨사장파 액성의 장로함이 얘 
수용 쭉이려고 합쩨 외논하고 

2 컬박하여 훨고 가서 총톡 법라도에게 넙겨 
주니라 

3때에 예수용 판 유다가 그의 쟁최챔융 보고 
스스로 위쭈쳐 그 온 삼성융 대재사장룹과 장 
로합에게 도로 갖다추며 

4 가로되 내가 무최한 피원 활고 최끊 범하였 
도다 하니 져회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재 무 
슨 상판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늪 
5유다가 용융 생소에 언져 넣고 용러가서 스 

스로 목매어 죽옹지라 
6 대제사장픔이 그 용융 거두며 가로되 어것은 
피 장이라 생견 고에 넣어 품이 옳지 않다하고 

7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방융 사서 
나그네의 요지훌훌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늪날까지 그 쌀융 피 딴이라 일 
컬느니라 

9 이에 션지자 예해미야로 하신 밥~이 이푸 
었나니 명렀으되 저희가 그 갱가흰 자 팔 아스 
라옐 자손 풍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곰 용 삼 
섭융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받 값으로 주었으니 아는 주께 
서 내께 명하신 바와 깜으니라 하였더하 ” 예수때셔 총톡 앞에 셨으매 총특이 용어 가 
로되 예가 휴대인의 왕이냐 예수쩌서 대답하사 
되 네 팡이 옳도다하시고 
12 대제사장룹과 장로흘에게 고소용 당하되 아 
우 대당도 아니하샤는지라 

13 이에 법라도가 이르되 져회가 너상 쳐서 엄 
마나많용 것으로 충거하는지 툴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당지 아니하시니 총톡이 심히 
기이혀 여기더라 

15 명철용 당하면 총쪽이 무리의 소현대로 죄 
수 하나관 놓아 주는 전례가 었더니 
16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휴명한 죄수가 있 
는데 

17 져회가 모였융 때에 법라도가 용어 가로되 
너회는 내가 누구률 너회에게 놓아 주기월 원 
하느냐 바라바냐 그려스도라 하는 얘수냐 하니 

18 이는 져가 그환외 시기로얘수상넘겨훈 춤 
암이러라 

19 흉톱이 재판 자리에 앉았용 때애 그 아내 
가 샤랍활 보내어 가로되 저 옳용 사캄에재 아 

무 상환도 하지 D}융소서 요늄 꿈에 내가 그 사 
항융 언하여 애당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 대쩨사장훌파 장로폼이 푸리용 권하여 바 
라바원 달라 하께 하고 예수표 명하자 하게 하 
였더니 

21 총톡이 대당하여 가로되 품 중에 누구활 너 
회에게 놓아 주기합 훤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22 법라도가 가로되 그러연 그리스도라 하는 
얘수끓 내가 어형께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성 
자가에 옷박핵야 하겠나이다 
23 법라도가 가로되 어업이뇨 무슨 악한 일융 
하였느냐 저회가 더홉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 

가에 옷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법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옳 보고 용융 가져다가 우리 앞에셔 
손융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랍의 피에 대하여 나 
는 무척하니 너회가 당하라 
25 액생이 다 대당하여 가로되 그 피용 쭈리 
와 쭈리 자손에게 흘힐져어다 하거늪 

26 이에 바라바는 저회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웰하고 성자가에 못박히재 넙겨 주니라 
27 이에 총독의 군뱅찰이 예수단 터l리고 판갱 
안으로 룹어가셔 온 군대끓 그에게로 오으고 
28 그의 웃용 뱃기고 흥포활 업 3) 며 
29 가시 연휴판용 엮어 그 머리에 뇌우고 갈 
대상 그 오를손에 톨라고 그 앞에서 무릎용 꿇 
고 회용하여 가로되 휴대인의 팡이여 명안항지 
어다하며 

30 그에게 챔 맹고 칼대환 때앗아 그의 어려 
팝치더라 

31 희용융 다한후홈포용 벗기고도로 그의 웃 
융 입혀 심자가에 봇빡으려고 끓고 나가니라 
32 나가다가 시몬이한구레네 사랍용 만나매 
그용 억져로 같이 가께 하여 예수의 심자가쯤 
지웠더라 



33 골고다 략 얘끓외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 쏟재 단 포도추팝 예수째 주어 마시재 하 
려 하였더니 예수께셔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35 져회가 예수월 십자가에 못막은 후에 그 웃 
융 재 111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어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황 예수라 쓴 
최왜월 용였더라 
38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율이 삽자7}에 
뭇박혀니 하나는 」한연에. 하냐는 화면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룹용 자기 머리즙 혼톱며 예수 
장모욕하여 

40 가로되 생전용 혐고 사흉에 짓는 자여 네 
가 만일 하냐님의 아환이어든 자기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 그와 갈이 대제사장릎도 서기판률과 장로 
률과 함쩌 희흉하여 가로되 

42 져가 남용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합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앵의 팡이로다 지금 싱자가 
에서 내려융지어다 그러연 우리가 믿겠노라 
43 져가 하나남융 신뢰하나 하나님이 저합 기 
해하시연 이째 구훤하실지라 쩨 말이 나는 하 
나념의 아촬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에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뜰도 이와 갇이 
욕하더라 

45 쩨 육 시로부터 용 땅에 어두웅이 입하여 
재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46 쩨 구 시 즈용에 예수께서 크재 소리 짚러 
가라사대 앨리 엠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끝 나의 하나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환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셨헌 자 중 어언 이찰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랍이 앨리야당 쭈를다 하고 
48 그중에 한 사랑이 곧 달려가서 해흉융 가 
지고 신 포도주월 어금께 하여 갈대에 .쩨어 마 

시우거늠 

49 그 남용 사랍람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앨 
리야가 와셔 저용 구웬하나 보자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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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예수쩌셔 다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샤마 

51 이에 생소 휘장이 위로푸터 아래까지 찢어 
져 용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뀌가 터지고 

52 무명찰이 열리며 자댄 생도의 용이 많이 얼 
어나되 
53 예수외 부황 후에 저회가 무법에셔 나와셔 
거륙한 생에 룹어가 많용 사합에게 보이니라 
54 액￥장과 및 합째 예수웰 지키던 자룹이 져 
진과 그 되는 일활용 보고 심히 두려왜하여 가 
로되이는 진설로하나님의야합이었도다 하더라 
55 예수월 성기며 칼렵리에서부터 쫓아용 많 
용 여자가 거기 있어 멸리셔 바라보고 었으니 

56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 
생의 어머니 마리아와 Æ 세베대외 야황장의 어 
이나도 었더라 
57 저용었옳 때에 아리마대 #자 요생이라 하 
는 사함이 왔으나 그도 예수외 제자라 
58 엠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채당 당라 하니 
아예 법라도가 내어 주라 환부하거늄 
59 요생이 시혜월 가져다가 청한 세마포로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우댐에 넣어 두고 를 
톨용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려야와 다흘 마리아가 무덤 
융 향하여 앉았더라 
없 그 이용날온 예벼얼 다융 냥이라 대제사장 
참파 바리새언룹이 함께 법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 주여 져 유혹하던 자가 삼았용 때에 말하 
되 내가사홉후에 다시 상아나리라한것융우 
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럽융 사흉까지 굳 
깨 지키게 하소서 그의 쩨자훌이 와셔 시쩨광 

j 도척련하여 가고 액성에재 밥하되그가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녔다 하연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휩까 하나이다하니 

65 법라도가 가로되 너회에게 와수군이 었으 
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늄 
66 져회가 화수군과 합째 가셔 환용 인용하고 
우덤융 굳게 하니라 

1. 힘 주의 씹차가 축용야 지나는 구속샤척인 의pl는 푸엇인가 ? 
fAl (1) 본장용 예수 그리스도째서 십자가에 옷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록한 숨풍과 아품의 장 

(章)으로서 성경의 대주제인 ‘구속사'(혔짧史)의 철쟁올 요사하고 있다. 

(2) 즉 죽옵의 운명에 처한 최인틀올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경홈훌 구약의 여러 인물틀 

(아당. 노악 아브라함， 모세. 다윗 둥) 용 풍해서 서서히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끓 봉해 거룩한 구현 사역융 완성하시려는 것이다. 

(3)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스라엘 띤족의 해방이나 청치척인 개혁에 외해서가 

아나라 고독한 유대인 사형수 나사렛 예수의 섭자가 죽읍에 의해 이푸어지고 있다는 

데에 구속사의 심각한 역셜(paradox) 이 었다. 

(4) 참으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상식용 초원한 하나닝외 진리이다(고전 1:18). 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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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십자가와 부환의 사건융 홈하여 우리는 ·지고 활어가서 이기고 나용다’ 는 싱요한 
기독교척 언생롱융 배울 수 있다. 

2. c!1 ‘쩌쩍’야란 언쩨훌 가리키는 벌인가? (1 컬) 
!Ãl (1) 이 말은 26장의 사건틀이 벌생된 때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효를 뒤， 흑 공회가 공식척 

인 모임융 가젤 수 있융 정도로 낱이 밟았융 때홉 가리킨다(녹 22:66). 
(2) 이때에 개최된 용회의 모임은 26:57-68에 언급된 비공식 모입과는 다롤 것으로， 비공 

식 모임에서 경의된 사형 판컬융 형식척으로 추인하기 위한 공식 모임이었다고 합 수 
있다 

3. c!1 풍희가 예수흩 총톡 옐라도에게 냄져 출 에유는 푸엇언가? (2 철) 
(Ã) (1) 그 이유는 당시 휴대가 로마의 속국으로셔 자체 내의 사형 판결권이 없었고 로마의 판 

리인 총독 벌라도가 그 권한용 갖고 있었기 때품이다; 

(2) 벌라도는 A. D. 26년에 황재 디베료 가이사(Tiberius Caesar) 에 의해 유대 총독으 

로 임명되어 A. 0.36년까지 채칙하였다」 
(3) 당시 빌라도와 갈운 식먼지 총독찰은 쩨국의 지방 총톡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융 가 

지고 있었다. 록 그톨은 가이사에게 륙별한 허락용 받지 않고도 식민지인의 생사 여딸 

(生死與顆)융 주장활 권한용 갖고 있었댄 것이다. 
(4) 하지만 벌라도는 자신이 소유한 사법척 전권융 매우 악하게 사용하여 수많은 유대인 
툴용 학살하는 둥 폭갱윷 행하였다(녹 13:1). 

(5) 경국 그는 쪽청의 책엄올 지고 총톡 부엄 10년 만에 파연되었으며 그 여파로 자살하 
여 비참한 최후흉 맞이혔다고 천해진다; 

4. 핀 휴다의 뉘우챙윤 생도의 회개와 어떻게 다를가? (3 철) 
@(1) 유다는 예수께서 공회에 의해 청켜되시는 것융 보고 ‘스스로 뒤우쳤다’ 고 본문에 기록 

되어 었다. 
(2) 여기셔 ‘스스로 뉘우쳤다’ 에 해당하는 원어 〈메타멜해데이스〉는 져지륜 얼에 대한 후 

회의 감정만용 의미하는 말로(3졌;21:30.32;고후 7:8;혀 7:21) 진청한 영혼의 회개환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와 구변된다(3:2). 

(3) 이러한 뒤우칭용 단순히 자신의 살수활 깨닫고 자책(自뚫)하는 것으로셔 하나님융 사 

항하는 마옴으로부터 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룹 빌려고 하지도 않는다. 

(4) 결국 유다는 베드로가 하냐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과는 대초척으로(26:75) 예수월 

환 자틀 앞으로 나협k고 거기에다가 자살의 최찮 더함으로써 (5 철) 자신의 뷔쭈캠이 

진청한 회개가 아니었읍올 스스로 업종했던 것이다. 

(5) 이처럽 자신의 찰붓에 대한 뉘우첩도 하나님의 뜻용 핫는 회개에셔 비롯된 것이 아니 

라면 그것은 한날 무익한 근섬에 합과할 뿔이다(고후 7:9). 

(6) 만얼 우리 주위에 찰못용 앵하는 사랍이 었다면 우리는 그의 장못 자혜흡 비판하지 웰 

고 (7:1.2;약 5:11.12). 그 사랍으로 하여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웰 찾도혹 하여 

회개의 위우칩융 할 수 있도륙 충고해 주어야 합 것이다(히 12:12.13). 
5. 힘 차합의 윤리생에 판하여 말하라 (5 철) . 

(Ã) (1) ‘자살아란 퓨다의 경우처렵 모두 죄악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질푼용 역사적으로 계 
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회 품제이다. 

(2) 이러한 자살의 융리생에 대하여 프량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캠’ 용 1897년 그의 쩌 

서 ‘자살롬’ (自짧짧) 에서 자살의 세 가지 유형옳 분휴함으로써 학문척인 연구뒀 시도 

한바었다. 

(3) 그가 분류한 자살의 세 가지 휴명은 다읍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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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사회에 적용하지 못혜서 죽는 이기척 (利己的) 자살. 

@ 사회륨 위해 스스로용 회생하는 이타객 (利他的) 지·상. 이는 자경(自決) 이라고 불 
리어질 수 있다. 

@ 사회의 룹연한 변화에 충격융 받아 죽는 무통제척 (無統制的) 자살. 
(4) 여기에서 두번째의 경우참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혹읍은 사회척 차훤 

에서는 고귀한 죽옴으로 숭앙되기도 한다. 
(5) 하지만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창 9: 

5， 6; 시 36:9) 이러한 이타척 자결초차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옳 추월(追越) 한 불법 
챙위로 간주훨 수밖에 없다. 

(6)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삶 자쩨가 하나냥께서 주신 사명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육쩨척인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융 따라 살아야 하 

는 생명의 청지기인 것이다(참조.삼상 21:12， 13; 왕상 19:4 ;립후 4:6; 뻗후 1:14). 
6. 틴 대쩨샤장률운 휴다가 댄져 낼운 운(혔)융 에떻재 쳐리하였는가? (6， 7 철) 

fÆ (1) 그틀은 그 돈용 ‘피 값’ 이라고 부르면서 성소에서 꺼내 토기장이의 밥융 사서 나그네 

의 묘지.흑 타지방에 사는 휴대인과 이방인 개종자툴이 예루살랩에셔 죽었올 청우 그툴 

융 붙어 좁 요지용삼았다 

(2) 즉 그들은 휴다촬 매수하여 엄청난 촬의훌 저질렀으면서도 마치 그 활의가 그들과 아 
무 상판이 없는 양(4b챙) 유다가 반환한 돈으로 공공 사업융 했던 것이다. 

(3)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바가 있는 당시 지배충의 위선적 속성이 그 
대로 드러난 예라고 합 수 있다(참촉 12:9-14;15:1-9;23:23). 

7. 00 .펴벌’ 이란 푸슴 훗인가 ? (8 컬) 
~ (1) ‘피밭’ 이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홉 판 값， 록 ‘피 강’ (6 절) 으로 구업한 

밭이라는 뜻이다. 

(2) 시리아어로 〈아첼다마〉라고도 불리우는 이 밭의 이콤윤(앵 1:19) 유다와 당시 대쩨사 
장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륜 훌리게 혔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융 입증해 주 

고있다 

(3) 이 정애 대해서 초대 교부인 크려소스톰은 다읍과 갈이 맙하였다. ‘피밭이라는 이륨은 

그 이륨융 지은 자률에게 용리한 중언이 되었고 그틀의 반역에 대한 중거가 되었다. 이 

발의 이홉용 나활 소리보다 더욱 분명하게 그들의 피 훌린 죄광 고웰하고있다’. 

(4) 여기에서 뿔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진려웠 대척한 자틀은 그툴 스스 
로의 말에 의하여 칙첩 심판하게 훨 것이다(삼하 1:16:용 9:20;15:6;녹 19:22). 

8. 00 가훗 츄다의 피합 샤갱용 구약의 어맨 발쯤에 대한 생휘인가? (9， 10철) 
!ãl (1) 본서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옳 구약 예레미야서의 성취로 보고 ‘션지자 예레미야로 하 

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라고 기슐하고 었다(9a절). 

(2) 하지만 마태복용 본푼의 구약 인용귀 (9b， 10철) 는 예혜미야서외 여러 귀철들과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속 11:13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마태가 ‘스가래활 ‘예레 

마야’ 로 오기 (짧記)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융 제기시킨다 
(3) 이러한 난쩨에 있어서 학자줍은 여러 가지 학셜툴융 내세훼 혜영하고 있는데 그중 가 

장 타당한 견해는 다읍과 갈다. 
(4) 측 사도 마태가 댐 18:2;19:1, 2;32:8-14 동의 귀컬들의 내용용 종합하고 속 11:13과 
결합사켜 하나의 훈장융 만든 후 그 귀절율 대표적인 션지자 예레미야의 이홉으로 인 

용하였다는 학셜이다. 이러한 예는 신약 여러 곳에서도 방견된다(2:23: 막 1:2， 3). 
(5) 이쳐럼 유다의 피밤 사건마져도 구약 예언의 청확한 성취였다는 사실은 예수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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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이 지니는 엄청합과 생청 말씀의 절대척 권위활 느꺼게 한다. 

9. [!l 옐라도의 쳐융 갤훌애 빼하여 빼수깨셔는 에혈께 대합하졌는가 1(11 철) 
rAl (1) 벨라도는 예수용 향하여 ‘네가 퓨대인의 왕이냐l' 라는 처용 철품융 댄졌고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환명한 답변용 하셨다. 

(2) 이것이 예수께서 벌라도의 심문융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유일한 당변으로서 이후 다륜 

심문에 대하여는 일쩨 첨묵옳 지키셨다(12， 14 철). 

(3) 다시 말해 예수께셔는 가야바의 법쟁에서와 같이 (26:62-64) 재판받는 자리에셔초차 자 
신올 변명하려는 진슐보다 자신의 메시야되심용 중거하여 진리힐 말씀하셨댄 것이다. 

(4) 이와 같이 담대하신 그리스도의 영용 복읍융 위하여 재판청에 셔게 훨 성도률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리와 복융융 중거하게 하실 것이다(막 13:9-11).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북옴융 위해 받게 될 고난융 두려워할 훨요가 없다. 복용융 위해 
받는 고난이 크연 롤수록 그만륨 주쩨서는 고난받는 성도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활 

풍해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용 나타내시고 영광받으실 것이다(참죠， 고후 1:4， 5; 댐후4: 

16-18). 
Iι g 명철융 맞야하예 최수 하나홉 석방하먼 천혜빼 판하예 첼명하라 (15 철). 
뻐 (1) 로마법에 따르연 로마 쩨국의 총독용 아직 정최되지 않은 펴고인융 사연해 주거나 이 

며 정최된 펴고라도 용서해 종 수 있는 륙권용 가지고 있었다. 

(2)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전혜는 그러한 로마 총독의 사연권보다도 유월철과 판련된 유대 
지방 특유의 풍속으로부터 비옷된 것 깝다. 

(3) 즘 유대인의 풍속에 판한 고대 품서인 ·엠 때사힘’ (M. Pesahirn) 에는 ‘그활은 그률이 
감육에서 석방해 주고자 하는 자렐 대신하여 유월철 양융 죽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 유대 지방에서 매년 유원철에 대륙사가 이루어졌읍용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4) 예수께서는 오늘날 바라바와 갈이 죄의 감옥에 수강되어 사형융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생틀에게 자유와 생명용 주시기 뀌해 대신 회생당하신 유월컬 어린양어 되신다. 

11. 힌 ‘바라바’는 어때한 사람이었는가 1 (16 철) 
rAl (1) ‘바라바’ 좀더 정확히 말해 ‘바르 아바’ 는 ‘아버지의 아들’ 이라는 못으로 랍비가(흉) 

의 혈통에 언급되어 있는 것융 보아 휴명한 랍비의 아틀이었던 것으로 추청된다. 

(2) 또한 수리아 사본 동 몇몇 사본에 ·예수 바라바’ 라는 이룹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것이 바라바의 본명이었용 것이나 메시야에 대한 존경심용 표시하기 휘해 ‘예수’라는 

말용 생략되었융 것이다. 

(3) 결국 바라바는 명범한 최수가 아니라 헬라어 〈패스태스〉가 의미하는 대로 반란 읍모자 
내지 열심당 중 한 사합이었먼 것으로 생각된다(참촉 막 15:7;녹 23:19;요 18:40). 

(4) 당시 유대 땅에는 게렬라에 의한 반역과 유혈 사태가 빈번하였는데(녹 13:1) 바라바는 

예수와 합께 십자가에 당련 두 사랍과 합째 반역융 일으켰다가 체포펀 인용일 가능성 

이 높다. 

(5) 골고다에 세 재의 성자가가 훈비되어 었었다는 사실윤 벨라도가 이마 세 사랍의 반역 

자룹 쳐단하기 위하여 준비토륙 명령했다는 사실융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6) 그렇다면 메시야이신 예수는 실제로 바라바 때문에 대신 처형된 것이라고 합 수 있다. 
(7) 예수께서는 바라바와 질이 현세객 인생판융 가지고 유토피아홉 추구하다가 훨연척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처형되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축어 주신 것이다. 

12. [!l ‘저회’란 누구률 가리키는가 1 (17 컬) 
(Ã) (1) ‘저희’ 는 예수왈 고소한 무리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철 흠사로 사연훨 획인융 

션택하는 데 있어셔 벌라도가 의견융 물었던 무리틀훌 가리킨다(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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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설치는 않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재판에 대하여 찰 알지 못한 상태에 있 
었던 군충좁온 혁명 투사였먼 .예수 바라바’ 의 이왈융 외치연서 그의 사연융 요구하였 

융 것이다(참촉 ~ll의 (2)) . 
(3) 이때 빌라도는 이 외첨올 예수 그리스도흉 지지하는 합생으로 잘못 알아틀고 ‘너회는 

내가 누구훌 너회에게 놓아 주기끓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 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내 라고 군중률에게 질문했댄 것으로 보여진다. 

13. [!1 멜라도가 차기 아내훌 용빼 받윤 권연용 에며한 내용인7} ? (19 철) 
lAl (1) 벌라도의 아내는 전쩔에 따르면 클라우디아(Claudia) 라는 여자로서 기독쿄에 귀의하였 

다고 알려진다. 

(2) 그녀는 벌라도에께 예수흘 ‘옳용 사랍’ 이라고 말하연서 간밤의 꿈 이야기풍 하여 빌라 
도로 하여금 무죄 판결융 내려도록 권연했다. 

(3)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꿈속에서 ‘애홉 많이 썼다’는 
것은 의로용신 예수에 대하여 어떤 무셔운 사실융 경험했융·용 암시한다. 

(4) 이처럼 하나님쩨서는 한 여자의 꿈용 용해서까지 벌라도로 하여금 바른 재판융 하도록 

기회활 주셨으나 벌라도는 ‘사랍’ 을 두려워한 나머지 방판자의 입장에서 예수의 사형 

융 숭인하고 말았다(24절). 
(5)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 신경에서 예수의 죽옴에 대한 l 차적 책임자로 규쟁되어진 배후 

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빌라도의 용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융 기억해야 한다. 

14. [!1 ·예수용 에행께 하랴’는 질문에 현대인률윤 에벌 도청용 받게 되는가? (22 철) 
lAl (1) 벌라도가 이러한 질운용 하고 유대 군중듭은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 

친 대목에서 혐대인뜰은 이 사건용 2천년 전의 바극으로만 톨려 버리며 휴대 군중들 

의 무지합만용 비난할련지 모든다. 

(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질문은 현대의 모든 개인 단체들에께 던져지고 있으며 행동의 
션택올 요구하고 있다 

(3) 길가의 거지환 함 때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40)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촬 때련다. 

(4) 빌라도는 예수픔 놓아 줄 수도 헬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쭈리는 우리가 사는 사 

회에서 예수월 영접할 수도 있고 모환 체하며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5) ‘예수흘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당할 것인가? 
15. 잉 벌라도의 손 씻윤 행위는 과연 그의 푸획에 대한 충거가 훨 수 았는가 ?(24 철) 

lAl (1) 우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예수 앞에서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가 메시야월 죽인 죄 

악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왜냐하면 벌라도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의블 위한 혈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임 
옳 회피하려는 비겁합과 군중졸에 대한 두려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3) 더우기 손 씻는 앵동용 로마의 판습이 아나라 퓨대의 판습이었으므로(신 21:6: 시 26:6) 
벌라도가 이 앵풍용 한 것용 유대인윤용 경멸하며 조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4) 빌라도가 아푸리 그의 손옹 씻었융지라도 하나닙융 향해 그의 마음을 씻지 않은 이상 

그는 메시야델 쭉였다는 정죄월 연할 수 없다. ‘새 예루쌀댐의 유리 바다픔 꿈꾸는 지 

극히 명용한 영혼좁만이 피 훌련 죄악의 두려용융 씻용 수 었다’ (Plumptre). 

:6. [!1 ‘그 피훌 우리와 우리 차손얘쩨 톨렵지에다’라고 한 궁중률의 외청이 지니는 역사 
척 의미는 푸엇인가? (25철) 

lAl (1) 이 외침윤 당시 유대 군중들이 자신틀의 죄룹 스스로 인쟁할 뿔 아니라 싱지어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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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량까지 하였다는 것용 보.여 줌다. 

(2) 이러한 유대인의 사악하고 팡란격인 저주는 일찍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계속되고 있다i 

(3) 측 그틀온 메시야훌 죽인 피 값으로 A. D. 70년 예루살댐의끔찍한 최후흘 겪어야 했으 
며 이후에 팔없는 유량 생훨; 그리고 20세기에는 유대인 600만이 학쌀당한 ‘흉로코스 

트’ (H이ocaust) 라고 하는 미중휴의 민족척 참극융 당혜야만 했다. 

(4) 그리스도훌 대척하는 자률용 그룹의 입술로 말한 참소와 비방대로 저주홉 받게 훨 것 

이다 ‘나광 예쭈는 자가 그 머리홉 툴 때에 져회 업술의 해가 져회훌 엎게 하소서’ 

(시 140:9). 
17. 띤 예수째셔 당하신 채찍철윤 어면 총휴의 매철이었는가? (26 철) 

(Ã) (1) 휴대 융법에 있어서 매질은 40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신 25:3;고후 11:24) 로마인룹 

윤 이것융 무시하고 힘만 었으연 계벗대로 때리고 싶융 때까져 때렸다. 

(2) 본철의 채찍철에 사용된 채찍용 동훌의 가쭉으로 만든 끈에 납덩이활 매왈거나 날카로 
운 뼈나 옷융 박아 만든 것으로 한번 철 때마다 살갖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는 고통옳 주었다. 

(3) 이 때질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최인의 옴에서 피가 분수같이 뽕어 나오고 뼈가 드러나 

보얼 뿐 아니라 내장까지 푸l어나용 정도로 끔찍한 팡경。l 벌어졌다고 한다(Josephus) • 
(4) 이러한 매질온 최인올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앞서 죄수의 협용 빼기 위한 목척에서 시 

행되었는데 어떤 때에는 매철만으로도 사랍이 종는 경우도 총총 발생했다. 

(5) 거룩하신 성자 예수께서 이쳐럼 비인간적인 가혹한 매철융 당하신 사실은 우리의 죄값 
이 얼마나 싱각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월 향해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 

하셨는가블 보여 준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훌 사항하는 고로 ••• ' (댐 31:3). 여기 

에 그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혐장이 었다. 

18. 힌 ‘판청’운 어느 곳용 말하며 ‘용 군대’는 어헌 샤랍률융 가리키는가? (27철) 
[Ä) (1) ‘판정’ (官웰)용 안토니아 생이라고 불리웠댄 총독의 륙별 숙소광 가리킨다. 당시 유대 

총독은 가이사랴에 상주하면서 집무하다가(앵 23:35) 휴훨캘 둥 목볍한 때에만 예루살 
랩으로 출장용 나와 이곳에 머끓렀다. 

(2)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판정의 헬라어 〈프라이도리용〉과 같은 말인 라틴어 〈프래토리엄〉 
(praetorium) 은 ‘총독의 저빽’ 이란 뭇융 갖게 되었다(참촉 막 15:16) . 

(3) 또한 ‘용 군대’ 에 해당하는 헨라어 〈스쩨이라〉는 일반척으로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대대흘 가리키는 말이나(행 10:1) 때로는 그 10분의 l 에 해당하는 소대 병력용 가리 
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홉 말하는 것 칼다. 

(4) 로마 군병쯤용 메시야에 대한 모톡척인 행동융 합쩨 하기 위해서 안토니아 성융 지키 
고 있던 60여 명의 동료룹용 합러모았던 것이다. 

19. [!l 로마 군병툴이 예수째 행한 희용용 어면 것이었는가? (28-30철) 
(Ã) (1) 그둡은 먼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이시라는 사실융 비웃기 휘하여 그에재 ‘흥포’ (紅

짜ï) 흘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 연류관용 씌웠으며 오론손에는 갈대 지팡이델 툴려 

주었다; 

(2) ‘흉포’는 장교룹이 입는 간단한 모직 외투로서 오룬쪽 어깨에서 렴쇠로 고갱시켜 입었 
는데 예수께서 업으신 옷은 혜봇 황의 옷장에셔 버려졌먼 것으로 알려져 었다、 

(3) 이 흉포는 황북에， 가시 연휴판윤 왕판에 각각 상용하여 갈대 지팡이는 황의 흩(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쩨서 가지신 왕권(王願)융 풍자하면서 철저히 모독하는 의마꿇 

지년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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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상 예수께 대해 이처럽 회룡용 행한 로마 군병틀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뤘으며 

그에 대한 중요도 없었다. 

(5) 그렇기에 사랑이신 예수께서는 이때에도 ‘아버지여 저회활 사하여 주융소셔 자기의 하 
는 것융 알지 옷합이니이다’ (녹 23:34) 라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그률의 회홍용 견뎌 

내셨융 것이다. 

20. (!l 성자가의 형벌의 유래와 그 생격에 대하여 설명하라 (31 철) . 

[!)(l)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의 어떤 사형 제도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운 극형 (極쩨) 으로 간주 
되었다. 

(2) 이 형벌윤 페르시아 쩨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땅율 신의 거쭉한 영역으로 보았댄 

쩨르시아인둥이 최인으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질까봐 십자가 휘에서 사형용 집행한 데 

에서 유래되었다. 

(3) 이것은 그 후 쩨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왕국으로、 또 거기서 로마 제국으 
로 전래되었다. 

(4) 로마 제국에서는 심자가형의 켜용융 반역자， 노망간 노예 둥에게로 제한하였고 로마 

시민용 결코 이 형벌용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 

(5)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Josephus) 에 의하면 예루살댐 합락 당시 로마 문인틀이 성밖으 

로 도땅하는 유대얀룹융 불잡아 심자가형에 쳐한 사혜가 있었다고 한다. 

(6) 이 형 (J에) 의 집행 순서월 보면 번져 사형수는 채찍질융 당한 후에 십자가의 한쪽 기 

둥(가로 방향)올 메고 형장으로 향한다. 형장에 도척하게 되면 세로 방향의 기둥융 내 

려 놓고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손목에 대못융 박고 발바닥도 못율 박아 고갱시킨 다융 

십자가월 세우게 된다. 

(7) 이렇게 매달려진 사형수는 살이 찢어지는 고용융 계속 당하면서 결국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 버련다. 

(8) 죽어 가는 가운데에도 이 사형수의 채찍맞온 상처에는. 모기와 파리가 릎려틀어 피웰 빨 
아 먹는다. 이 얼마나 참혹하고 수치스런 쭉용의 과청인가 ! 

(9) 우리 주께서는 우리홀 사량하사 우리훌 위하여 이처럽 참혹한 섭자가의 쭉읍융 당하셨 

던 것이다. 이것이 놀라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빽한 중거이다(용 5:8). 

21. (!l 예수의 싱자가왈 대신 지고 갔먼 ·시몽이란 구페내 사람’윤 에벌 샤랑인7}? (32 쩔) 

뻐 (1) 그는 아마 리비아 서북면에 위치한 구레네의 큰 유대인 집단에 소숙된 한 회원이었댄 
것 같다(앵 11:20;13:1). 

(2) 또한 그의 아들 알헥산더와 푸포가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로 미루어 활 때 (막 15: 

21; 홉 16: 13) 시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융에 블립이 없다. 
22. (!l ‘풍고다’ 란 무슨 뭇인가? (33 철) 

[!) (1) .꼴고다’ 란 말용 아랍어 〈갈갈타〉웰 웰라어로 용역한 것으로 ‘해골’ 이라는 뜻용 지니 

고있다 

(2) 성경에는 기록되어 었지는 않지만 이곳융 지청하는 말로 혼히 사용되는 ‘갈보리’ (Cal

vary)도 역시 ‘해물’융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파생된 말이다. 

(3) 이곳에 이러한 이광이 활여진 이유는 바위로 이루어진 이 언덕의 모슐이 멀리서 보기 
에 해꿀과 칼이 보였기 때풀이다 

(4) 이 물고다 언덕의 위치는 예쭈쌀햄 생에서 가캅고(요 19:20) ， 길가에셔 그리 멸리 떨 

어지지 않은(39컬)，북쪽 성밖의 지역 곧 지흘의 성묘 교회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근쳐얼 것으로 추갱된다. 

23.i1 예수빼셔 ‘쏠개 한 포도주’ 홉 마시 지 않으신 이휴는 푸엇인가 ? (3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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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ãl (1) 마가복음에는 .올약 딴 포도주’ 라고 되어 있는데 (박 15:23} 이 몹약과 왈개는 진청쩨 
와 마취체의 작용용 하는 약재 (緊材) 이다. 아마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수께서 마시기 
웰 거철하신 용료 속에 뜰어 있었던 것 칼다. 

(2) 십자가형융 받는 죄수홉에게는 고용융 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약재나 혹온 아연융 

넣은 포도주헬 마시게 하는 판습이 있었다고 한다. 

(3) 성경에는 누가 예수쩌 옳개 맏 포도주불 드렸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냐 아마 예수쩨셔 
고용밭으실 것용 걱갱한 예추쌀햄 여자률이 그것융 드렸던 것 갑다. 

(4)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시기홉 거절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고용융 풍까지 맛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융 남김없이 마시기홉 원하셨기 때문이다(요 18:11). 

(5) 이쳐럽 우리 인간의 고똥융 철저히 경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애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옳 이해하시며 그 모든 것융 극복할 수 있도북 우리에게 실제척인 도용용 베 

푸신다(히 4: 14-16). 
24. 힘 로마 군병률이 예수의 훗융 제삐l홈아 나눈 샤썰윤 현대 샤희의 어변 단연율 보여 

주는가? {35 컬) 
밍 (1) 당시 일반 유대인의 의북용 샌틀(sandal)， 터번 (tur뼈n) ， 허리여. 속옷. 컬옷 둥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앞의 네 가지는 값이 벼슷하고 마지막 컬웃이 비씬 편이었다. 

(2) 그래서 예수의 사형 집행에 참여한 네 명의 군병용 앞의 네 가지꿇 하나씩 갖고 나머 

지 경옷융 차지하기 위해 제버릎 뽑았던 것이다(요 19:23， 24). 

(3) 아마도 옷이 귀했던 고대 시대에는 사형수의 의북융 사형 집행자틀에쩨 환배해 주는 
관례가 있었댄 것 갈다. 

(4) 그렇기에 예수의 옷윷 제벼뽑운 군병틀은 우심한 가용데 습관융 따라 행하였융 것이다. 

(5)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극도의 영척 무져로 인하여 예수뒀 십자가에 못박고 그 대가로 

헛된 룹질용 추구하기에 급급한 현대 사회의 일면올 룹 수 있다. 

25. c!1 예수의 머리 위에 활여진 획빼의 내용윤 무엇인가? {37철) 
~(1)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글이었다. 이러한 글이 새겨진 최째룹 사형수외 머리 

위에 걸어 놓는 것은 로마 사람훌의 판례였다. 

(2) 그활온 반역최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머리에 최때용 활힘으로써 ‘우리 로마인롤은 

어떤 유대인의 왕이든지 이처럽 처형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휴대인툴융 경고하려 했던 

것이다. 
(3) 하지만 예수는 결쿄 반역자가 아니셨고 오히려 반역과 폭력융 반대하셨다(22:21 ;26: 

52， 53:요 18:36,37). 
(4) 그러므로 이 죄때의 내용윤 예수께서 반역자가 아니라 휴대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야로 

서 십자가의 고난용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용 션포하는 충거가 되었다. 

26. c!1 빼수의 확우펀에 옷박현 루 강도는 에 엔 사랑야었는가 ? (38컬) 
fÆ (1) 본문에 강도로 번역된 빵라어 〈패스타이〉는 얼반척인 강력범(옳力犯)올 뜻하는 〈률레 

이타이〉와는 구뺑되는 말로 반란 옴모자 풍 청치법융 가리키는 용어이다. 

(2) 따라서 이 강도룹온 예수께셔 대신 달려 주셨댄 십자가에 마땅히 달렸어야 했던 바라 
바의 일당이었융 것이다. 

(3) 전송에 의하면 이틀의 이홉온 조아담(Zoatham)과 캄마(Camma)로 알려져 었다. 

(4) 예수째서 생시에는 죄인픔의 친구가 되어 추시고(9:11) 쭉어 가는 충에서도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써(사 53:12) 소외되고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께 구원의 훈이 되어 

주셨다. 

(5) 누가복옴에 증거된 대로 회개하고 구원발옴 한 강도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대표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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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이다(늑 23:39-43). 

27. (!1 예수깨셔는 생자가 상에셔 어현 자률에게 모혹융 발요셨는가? (39-44 철) 
~(1) 예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의 총틀과(26:67， 68) 로마 군병뚫에게 (27-30 쩔) 두 차례에 

걸쳐 모욕융 밭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에는 률러선 모든 군중틀과 심지어 
함께 못박힌 사형수에게까지 모욕율 받으셨다. 

(2) 이러한 모욕률은 시 22편， 사 53장 둥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 

룹은 견디기 힘든 정신척 고용과 슬픔으로 억놀려 왔다 

(3) 하지만 주께서는 이 빗발치는 모욕과 죠룡의 화살 속에서도 혼툴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 견디심으로 ‘의흘 위하여 핍박받는 자’ (5: 10) 의 본이 되어 주셨다. 

28.(!1 예수빼 대한 지나가는 행인륨의 버반응 에연 것이었는7.? (39.40청) 
~(l) 골고다는 큰 길과 예루살랩 성문에 인접한 장소였기 때문에(요 19:20) 그 근처로 예수 

외 십자가 사건의 내막융 알지 못하는 많옹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2) 그 행인둡은 소문융 통해서 둡은 얄은 지식에 의존하여 ‘성전용 혈고 사흉에 짓는 자’ 

(26:61;요 2:19) 라는 말로 예수훌 놀려대면서 마치 사기군용 조홍하듯이 머리륨 혼훌 
며 (시 22:7;109:25) 그합 모욕했다. 

(3) 더우기 그틀이 예수룹 향해 ·네가 만얼 하나님의 아출이어든…십자가애서 내려오라’ 
고 한 말용 3 년 전 예수릎 시험하던 마귀의 방법. 마귀의 일과 동일한 것이었다(4:6). 

(4) 마귀는 오늘날도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의 입융 동하여 십자가룹 마련한 것으로(고전 1 

:18)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훌 공격하고 있다. 
29. (!1 대쩨사장률윤 성자가상의 그리스도에계 자기률01 받는 죠건으로 푸엇융 요구하였는 

가? (41 ， 42 쩔) 

~(1) 그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올 것융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 

기를도 예수품 믿겠노라고 말했다. 

(2) 사실상 하나님의 아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그 고똥스럽고 치욕스런 십자가 

월 벗어 던지고 내려오셔서 모든 대척틀용 격파할 능력용 갖고 계셨다(참촉 26:53). 

(3)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틀이 딸한 대로 ‘남용 구현하는’ 그 일용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 
신용 구원하실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꿇 구원하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웰 구 

원하셨다(벌 2:9). 
(4)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옷하 

겠다고 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틀용 그가 심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혈 더욱 철저하게 멀올 수 있는 것이다. 

30. (!1 ·져가 하나녕옳 신뢰하니…이쩨 구훤하질지라’는 멜야 못하는바는 푸엇인가 ?(43챔) 
(A1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룹 대척하는 무리룹이 자신틀의 웰법성윷 스스로 입증하고 있융 

융보여준다 

(2) 왜냐하면 대제사장률은 단순히 예수룹 초홈하는 의미에서 한 이 말이 시면에 기홉된 
다윗의 대척률이 한 말과 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시 22:8). 

(3) 이 사실융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놀라운 영갑성올 새삼 실갑하게 된다. 성경은 악인릎 
의 청체와 그 홉의한 생각까지도 정확혀 똥찰하여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31. (!1 ，제 육 시…쩨 구 시’ 둥윤 언제훌 가라키는가? (45 철) 
~ (1) 본문에 ‘제 6 시’ 또는 ‘제 9 시’ 라 합은 유대인의 시간융 나타낸 말인데 오늘날의 시 

간과 6 시감 차이가 난다. 따라서 6 시는 갱오(낮 12AI) , 9 시는 오후 3 시꿇 가리킨다. 
(2) 예수께서는 제 3 시 (오전 9 시) 에 십자가에 못박혀시고(막 15:25) 제 9 시 (오후 3 시) 
에 훈명하셨다(박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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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주님은 6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당려 고흥과 멸시훌 당하신 생이다. 고용융 생각하 
연 6 시간도 킬지만 재충에는 여러 남 풍안 섭자가에 왈려 었다가 죽는 사형수도 었다. 

32. 힘 ‘옐리 옐리 라'P} 샤박다니’란 푸슨‘훗인가? (46갱) 
lÄ1 (1) 이 맡은 시 22:1에 기홉된 항씀에 혜당하는 아랍어로서 ‘나의 하나념. 나의 하나님. 어 

찍하여 나왔 버리셨나이짜’ 하는 훗이다. 

(2) 예수께셔는 시면의 이 맙이 섭자가에셔 겪으실 자신의 영척 번뇌웰 마리 표현해 놓용 

것으로 보시고 이뭘 척컬하게 인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호소황 대신하였다. 

(3) 십자가의 극한 고풍 가용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셔 자기활 버리셨다는 것옳 인간척으로 

깨닫고는 몹시 놀라셨다. 

(4) 우리 인간용 미쳐 겪어 보지 못한 무셔용 위기에 부딪힐 때 하나님에게 버렴 받온 것 
갈다는 극도의 고독감융 느끼게 된다. 

(5) 주째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고톡감과 철망감융 느끼시면셔 우리 모든 최인틀융 대신 
해 하나닝으로부터 환리되어지는 영객 축옴융 청험하고 째셨댄 것이다. 

33.00 사항률이 예수의 외챙융 옐라야훌 푸르는 쇼리료 훌용 이퓨는 푸엇언7}? (47 쩡) 
1Ä1(l) 그 이유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곤정에 처한 의인융 앨리야가 구원해 출다고 하는 

판념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 더우기 극심한 고통융 받는 중애 외천 소리인지라 사람룹용 ‘옐리’라는 맘융 얼핏 ·웰 

리야’ 라는 소리로 툴게 되었올 수도 있다. 

34.00 한 샤합이 빼용화 칼대용 사용하여 빼추로 하예픔 마시께한 용효는 푸엇인가1(48캘) 
lÄ1 (1) 재역 성경에는 ‘신 포도주’ 라 혔으나 현문의 행라어훌 청확히 번역하면 ·식초’ 이다. 

(2) 이것은 용과 신 포도주와 계란으로 만룹어졌으며 주로 로마 군병이 마시댄 읍료로서 

‘포스카’ (posca) 라고 합리어졌다. 
(3) 이것올 예수쩨 주어 마시게 했던 것은 한편으로 그에게 자비활 빼푼 것으로도 생각되나 

구약 시 69:21 말씀의 성취라는 측연에서는 예수째 대한 얼종의 학대 행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5. 00 예수깨셔는 어벌께 운명하셨는가? (50 쩔) 
lÄ1 (1) 예수께서는 ‘크게 소리홉 지르시고’ 훈명하셨는데 그 외쳐신 내용은 가상 7 언 (뽕上七 

홉) 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융 아버지 손에 부확하나이다’ (녹 23:46; 시 31 
:5) 라는 기도였융 것이다. 

(2) 이쳐럽 예수께서는 혼미한 정신 가용데셔 서셔히 출어 가신 것이 아니라 큰소리훌 지 

르시고 순간객으로 운명하셨다. 

(3) 이 장연융 마가는 ‘운명하시'Cj-'(막 15:37) 로， 마태는 ‘영혼이 떠나시다’ (50철)로. 요 
한은 ‘영혼이 돕아가시다， (요 19:30) 로 각각 묘사하였다. 

(4) 이처럼 예수째서 갑자기 용명하신 것용 그가 써상의 모든 죄의 짐융 지신 결과로 심장 
이 화열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Straud). 

36. [!I 예수째셔 웅명하철 빼 에빼함 얼률이 합생되었는가 1 (51-54철) 
lÄ1 (1) 세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생소의 휘장이 툴로 갈라지고 @지진이 얼어 

나며 @무멈이 얼리고 죽은 자률이 상아나는 초자연객인 역사(짧필) 였다. 
(2) 이러한 초자연척인 사건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섭자가 죽융이 하나님의 구속척 갱 
홉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야가 되신다는 사실융 업충하고 었다. 

(3) 그래서 이 사건툴울 목도한 백부장과 와수군틀은 예수째서 하나님의 아활이었다고 고 

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54 철). 

37. 00 생소 휘창이 툴로 칼라진 사건이 지니는 영척 의미는 푸엇언가? (51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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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훌 냐누는 안쪽 휘장파 성소로부터 안뜰융 구불하는 바껄쪽 휘 

장 둥 두 가지가 었었는데 본문에서 맙하는 휘장용 흑별혀 안쪽 휘장융 가리키는 것 

칼다(히 4:16;6:19.20;9:11-28;10:19-22). 
(2) 왜냐하면 바쌀쪽 휘장이 찢어진 것용 있융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안쭉 휘장이 찢어져 

나간 것용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충격척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3) 아풀든 성소의 휘장률은 24 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청교"8"1 싹여져서 그 두께가 

손바닥 두쩨 만큼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진다는 것은 이척 중에 

이척이 아날 수 없었다. 

(4) 이러한 이척의 사건은 궁극척으로 그리스도의 죽용이 구약융 완성시킴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더 나아가셔 백성툴과 제사장의 신불쏠 철혜하고 만인 쩨사장 시대혈 개막시 
켰읍융 의미하고 있다(뺑전 2:9). 

(5) 이제 자기 몸으로 성전용 삼으신 그리스도(요 2:19) 안에 거하는 신약 시대의 성도틀 

윤 유대인이나 멜라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직첩 하나님융 봐융 

수 있는 제사장책 욕권융 누리게 되어 있다(갈 3:28). 

38. 힘 예수께셔 운명하생 빼 ‘빵야 진동학고 바뀌가 터꼈다’는 지진에 대한 생정외척 종 
거훌 맘하라 (51b갱) . 

~ (1) 먼저 오늪날 골고다 언덕에는 한 바위의 갈라진 틈으로 열련 황동색 빛깔옳 띤 노천굴 

(露天짧) 이 있는데 사랍들은 이것용 예수께서 훈명하실 때 터진 바위였던 것으로 생 

각한다. 

(2) 한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는 예루살렘이 합락되기 약 40년 천에 큰 지진 

이 발생했융융 말하였고 역사가 훌러l곤 (Phlegon). 융리우스 아프리카누스 (J. African
us) , 휴쩨비우스(Eusebius) 둥도 이 사실용 갱셜로 받아틀였다. 

(3) 흑벌히 초대 교회 예루살댐 감독이었던 성 시웹 (St. Cyril)은 끌고다 언덕의 갈라진 

바위룹융 방견하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옴용 강력히 중명하는 글융 그의 저서 ‘교 

리 문당’ (Cateches, 13 권 33[Ql) 에 쓰기도 했다. ‘ 

39. (!I 마지박 세밴셰 생도률이 j흙활하였다는 샤건윤 어변 의미로 이빼훨 수 었냐?(52， 53 철) 
~ (1) 이 성도툴의 부황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인의 죽용이 아니라 죄 

와 허용로 죽은 자툴용 살리시기 위한 대속척 죽융임융 보여 주고 있다. 

(2) 따라서 축용 성도룹이 무덤 문융 혈고 살아녔다는 것은 나사로의 부황과 같이 (요 11: 
41-44) 예수쩨 있는 부활의 농력용 충명하는 하나의 예시척 사건이라고 할 수 었다; 

(3) 이처럼 자신의 죽용융 통해 남융 살련 예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 헬리사의 요실에서 발 
생된 기척척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왕하 13:20.21). 

(4) 여기에서 쭈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살신 생인 (殺身成仁) 의 도(파) 와 섭자가 죽 

용의 진청한 가치월 발견하게 된다(참초， 요 12:24). 
lO. (!I 많윤 여언률이 추념의 업종융 지쳐 보았다는 샤철윤 우리에게 에연 .:æ훈용 추는가? 

(55.56 철) 

~(1) 주님의 임총융 지켜 본 여인들은 이전부터 자기툴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쯤 섭기던 

바로 그 여인률로서(녹 8:2.3) 갈릴리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원 따라온 믿음과 

혈심의 사랍룹이었다. 

(2) 이때에 예수꿇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픔은 이미 주님융 버린 채 달아닮고(26:31) 12 
제자 충에 어떤 이는 주님융 부인하고(26:69-75) 어떤 이는 예수뭘 웰아 버리는 상황 

에 있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연약한 여인률은 끝까지 예수훌 버리지 않았으며 그 참혹한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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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현장에 머무르면셔 주님의 비애(짧흉)에 동참하였다. 

(4) 오늪남도 주님의 쩨자라고 자처훌}는 자툴 충에 추님의 부활과 영팡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많아도 이 싸능하고 고톡한 섭자가의 혐장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 

다. 버홉 주님의 사도란 명칭용 없었지만 최후까지 주님의 성자기광 따라간 이 여인 

둥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 아니항 수 없다. 

41. 114확융셔 예 기폭훤 여안률의 이홉융 배i훌빼 lt라 (56 철). 
~(1) 여언룹에 판하여 누가복용에는 단지 ·갈렬리로부터 따라용 여자룹’ 이라고 언급되어 었 

고 나머지 쩨 북옵서에는 그훌의 이룹이 밟핵져 있다. 

(2) 그 이홉활용 표기상 약간의 차이월 보이고 었는데 그 차이룹융 총합해 보면 여인둡의 
신상에 대한 몇 가쳐 새로용 사실될용 발견하게 된다. 여인률의 이홈융 도표확하면 다 

용과 장다. 

확 용 셔 여인활의 이홈 

마 태 
막당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생의 어머니 마리아. 세에대의 

야합합외 어머니 

막 15:40 막합라 마리아. 착용 야고보와 요씨의 어어나 마리아.상로메 

요 19:25 
예수의 어어니. 예수의 이모. 급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당라 

마리아 

(3) 먼저 ·야고보와 요생의 어머니 마리아’ 와 ‘작용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얼 인훌로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홉 가리킨다. 또한 여기셔 ·작용 야고보’는 여 

수의 12사도 중 하나인 알때오의 아들 야고보이다(10:3). 글로바는 알왜오의 다른 。

용이었헌 것으로 추정된다. 

(4) 다옴 ·세베대의 아를활의 어머니’ 는 ‘살로메: ‘예수의 이모’ 와 동일사된다. 따라λ 

12사도에 속했던 셰베대의 푸 아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의 이종 사촌 형째가 되는 

생이다. 

42. 힘 아라마대 #차 A생 01란 에맹 샤랍이었는가? (57 챔) 
~ (1) ‘저용었융 때’. 록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늦용 저녁(오후 6시경)에 산혜드련 공회E 

요직융 맙고 있었던 요엠이란 사랍이 나타나 법라도에께 예수의 시체원 요청했다. 

(2) 이 사랍의 고향은 아리마대였는데 그곳옹 에브라엄 골쩌기에 있는 션지자 사무앨의 i 

향 라마다엄소범과 동얼한 꽂이다(삼상 1:1). 
(3) 이처럼 션지자의 고향에 태어난 요생은 채용도 많았고 신분도 존귀했지만 의홉고 경격 
한 생활융 하였으며(막 15:43) 더우기 예수의 사명 결의에 동의치 않옹(녹 23:50.51 

혜수의 창제자였다. 

(4) ‘신약 성경에는 두 명의 의로용 요셉이 나타나는데 한 요생은 탄생하신 예수의 육체{ 
보효하는 자로 션택되었고 또 한 요생은 죽으신 예수의 육쩨웰 보호하는 자로 션택! 

었다· (Wordsworth). 
(5) 이 시대에도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륨 섬길 작용 요생이 션택되t 

었다. 그 현대판 요생은 누구인가? 

43. c!1 옐라도얘게 예수의 시쩨왈 활라고 한 요생의 뺑동용 우리에게 에뻔 .;a훈융 주는가 
(58컬) 

~ (1) 융법에 의하면 섭자가에 탈려 있는 사형수의 시채는 밥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 

당얼에 장사흘 져내야만 했다(신 21:22.23). 
(2) 하지만 로마인의 관습용 십자가에 달린 최수룹의 모습융 모든 시민률이 보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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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닿아 놓는 것이었다. 

(3) 따라서 요셉의 요청이 없었다면 예수의 시체는 섭자가 상에셔 부왜해 버리거나 껄사 
내려진다 해도 아무렇게나 이콤도 없는 우멍에 댄져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숨어 었던 예수의 제차 요샘이 나타나 예수의 시체합 달라고 한 것온 
예수흉 위해 위험하고 꽃은 일율 자원하여 행한 참으로 용감한 앵똥이었다(막 15:43). 

(5) 요생과 같은 중심으로 교회환 섭기는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왜하시는 션행이다. 
44. C!l 예수께셔 장샤되신 푸명의 형태훌 쩔명하라 (60;협) . 

IÃ) (1) 예수 당시 유대인툴의 무덤은 명민의 무럽과 부자의 무덤 둥 두 종휴가 있었다. 

(2) 평민의 무럽은 양게 판 바위 구덩이로서 그 입구가 쐐기 형식의 둥근 톨로 봉해져 있 

는 형태였다. 

(3) 이에 비해 부자의 무덤은 낮은 통로흘 풍해서 내려가게 되는 석실(石室)로 되어 었 

었고 그 입구는 바휘활 깎아 홉올 화고 바퀴 모양의 톨문융 굴려 닫도혹 되어 있었다. 

(4) 이 홉은 무덤융 엽게 용하기 위해 경사지게 만툴었기 때문에 무멈 푼용 열기가 매우 

힘륨었고 5.6명의 창청 (빠丁) 이 빼어 달려야 걱쭈 열 수가 있었다. 
(5)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무텀에 장사지낸 바 되셨는데 예수의 무멈이 있었댄 장소에는 

오늘날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다. 

45. c!l 예수의 :1f-멍옳 최후까지 지켜본 여인률윤 누구인가? (61청) 
IÃ)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륜 마리아다. 여기서 ·다환 마리야 는 야고보와 요엠의 어머니훌 

가리킨다(56절 ;28:1). 

(2)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무덤올 지키던 이 여인활온 사훌 후 부활하신 예수블 쩨얼 
먼저 만나는 영광융 차지했다(28: 1). 

(3) 초대 교부 크리소스봄(ChrYSOS1om) 은 이 여인듭의 용기와 사황에 볼라연서 ‘세상의 

모든 남생들이여. 이 여인틀올 본받으라·고 했다. 

46. c!l ‘예바얼 다읍날’이란 표현의 의미훌 말하라 (62쟁) • 
IÃ) (1) ‘예비일 다음날’ (헬. 메타 텐 파라스큐엔)이란 안식일융 가리키는데 이 날융 그냥 안 

식일이라 하지 않고 ‘예비일 다음날’ 이라고 한 데는 다음과 같용 이휴가 었다. 

(2) 마태가 본서룹 기록할 당시 예비얼융 의미하는 헬라어 〈따라스큐에〉는 그리스도인룹에 

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올 가리키는 말로 용용되고 있었다. 

(3)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날보다 털 중요한 안식일융 표기함에 었어서 본서의 저 
자 마태는 ‘파라스큐에의 다융날’ 이라고 했던 것이다. 

47. c!l 대제사장률과 바리새언률윤 옐라도율 찾아가 발합 빼 푸엇융 기액한다고 혔는가? 
(63 철) 

1Ã)(1) 그률은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융 예언하신 말씀， 흑 ‘내가 사흉 후에 다시 살아냐리라’ 
하신 말씀융 기억한다고 했다. 

(2) 이 알씀응 예수께서 그의 재자블에게 여러 번 룹려주셨던 예언으로서 (16:21 ;17:23;20 
:19) 여러 가지 경로활용 용해 이 샤랍릎에게까지 알려졌융 것이다.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척으로 알려져 있댄 성전에 판한 예언， 측 ·너희가 이 성전융 

헝라 내가 사훌 동안에 일으키려라’ (요 2:19} 하신 말씀이 그흘로 하여금 본컬과 같은 

말용 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왔 고소할 때 제시한 중거라는 것도(40첼;26:61) 사실상 그 뜻 

융 알연셔 군중융 션용하기 위해 꾸며 낸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5) .미용은 사랑보다 더 날카로운 풍찰력이 었다· 는 맙이 었다; 예수용 미워하는 자률응 
매쭈 세심한 푸푼까지 신경융 쓰면서 예수홉 대척한다; 그러나 그흩온 킬국 부황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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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 사실 앞에서 해배하고 밥 것이다. 

48. æ 휴대안훌용 벌라도에게 푸엇융 요청했는가? (64 쩔) 
rAI(l) 그툴용 총독의 직권으로 명령하여 예수의 시체가 었는 무덤융 ‘사흩까지’ 굳게 지켜 

주도록 요청했다. 

(2) 이 ·사훌까지’ 란 말운 매우 중요한 의미활 지닌다. 략 예수에서는 ‘사훌빼 되는 날’ 부 

활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가 사흩이 지나도 푸활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어 

쩔 수 없이 사기군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cJ-. 

(3) 그러므로 유대인룹용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융 다 동원하여 예수의 부활융 저지함 

으로써 예수가 사기군엄융 증명하려 하였다. 

(4)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예수의 부황이 사실임융 뒷발첩하는 강력한 중거가 되고 

맙았다. 

(5) 이처럼 거짓의 도전이 거세면 거생수홉 진리는 더쭉더 확실하게 변충되어진다. ‘어돔 

이 철융수록 벌은 더육 빛나는 법이다r 

49. [!l 휴대인률야 빼수의 푸엄용 지키도혹 요청하재 훤 풍기는 푸엇언가? (64 갱) 
lÃl (1) 그룹은 예수의 재자즙이 시혜흘 도객철한 후 백성룹에게 거짓 부활옳 왜뜨헬 것융 우 

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용 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쭈려는 전혀 불가능환 가쟁에 불과하였다. 
(3) 왜냐하면 살아 계싣 때에도 스숭용 져버린 예수의 재자룹은 스숭아 죽어 버린 상황융 
맞이해서는 더욱 낙심하였고 두려용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고 낙향활 채벼웰 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녹 24:13. 14). 
(4) 따라서 당시 유대인률은 어쩌면 예수의 부활율 예상한 나머지 그의 부훨융 거짓된 것 

으로 모합하기 휘하여 고도의 슐책융미리 강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창초.28:12-15}. 

(5) 아울든 본절에 기혹된 것과 팍갑용 주장온 이후에 휴대인 사회에 널리 퍼졌고(28:15) 

지금까지도 ‘도척껄’ 이라는 부활에 판한 이껄(異빼)로 남아 었다. 

(6) 이러한 사실룹응 영격인 안목으로 합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셔 시대부터 요늘날까지 

끊임없이 대척하고 있는 사단의 청쩨와 그 속성 및 슐수훌 느끼께 하는 좋용 예이다. 

50. æ 유대 인률의 요청융 발고 옐라도는 에 멸채 대합췄는가 ? (65철) 
rAI (1) 벌라도는 ‘너회에게 파수군이 있.2.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간단하게 명령했다. 

(2) 여기서 ‘파수군’ 에 해당하는 원어 〈쿠스토다애는 네 명으로 구생된 로마의 정벼병융 
가리키는 말이다(앵 12:4). 

(3) 그러므로 빌라도의 맡로 미루어 용 때 유대언틀이 법라도 영내에 었었댄 로마 군병 너1 

명용 차출받아서 예수의 무덤융 지키도록 했음융 알 수 있다. 

51. 잉률용 언용(印혈)혔다는 멜윤 우멈 풍에 대한 에며한 조치훌 가리키는가? (66컬) 
rAI (1) 줍융 인봉했다는 것운 무덤 입구광 악용 톱융 핫출로 갑용 후 준비된 진흙으로 바르는 

초*1홉 말한다. 
(2) 이렇게 함으로써 벗률이나 바를 진흙옳 흩어내지 않고셔는 바뀌 문융 꿀려 낼 수 없잊 
다(참ξ 단6:17}. 

(3) 결국 무덤 문융 인용 죠치한 것용 후활에 대한 어떠한 숙엄수나 융모의 가놓성율 철까 

'61 없애 버림으로써 예수의 부황의 진실성과 사실생융 업중하는 경과홉 초래했다. 
(4) ·주님이 부환하신 사건의 증거는 주념의 대척듭이 꾸며 놓은 일 때품에 논쟁의 여지 71 

없게 되었다 대척륨용 본의 아니게 예수의 부황융 종명하기 위하여 너무나 얘쏟고 슈 

고하였다! (Chrysostom). 
52. [!l주의 대찍률이 예수의 푸업용굳게 한샤철에셔 어현 Ã훌융 얻융 수 있는가? (66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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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Äl(1) 주님의 대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릅 없얘기 위해 갖용 수단용 다 동원하였으며 
이쩨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환 그의 무덤에 영원히 가두려고 했t:J-. 

(2) 그러나 그틀의 시도는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융 대척하고 었는 모든 사랍틀의 
어리색용융 나타내는 표상이 되었다. 

(3) 사랍률은 오늘날도 예수훌 폭력의 갑육에 가두려 한다'. A.D.l 세기의 네로 당시부터 
20세기의 공산주의자뜰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제자툴윤 극심한 핍박과 잔인한 박해훌 

받아 왔다. 그러나 예수의 북용은 결코 갇혀지 않었고 핍박이 싱항수륙 더욱 끈질긴 생 

명력융 발휘했다. 

(4) 또한 사랍룹은 예수릎 물질의 갑육에 가두려고 한다. 예수촬 대척하는 자들용 황금 만 
농주외로 기독교활 매수하여 용락시키려 하나 예수의 사랍흘은 차라리 번궁의 길융 택 

하여 자유합융 얻고 었다(참초， 고후 6:10). 
(5) 결국 이 몰고마의 이야기는 사항툴이 합 수 있는 한 최대의 악융 행했으나 결코 하나 
님의 사랑의 농력융 이킬 수는 없었다는 사실융 웅변척으로 보여 주는 역사척 실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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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창 그라스포께서 부활하시다 

탑확구훌 1. ，헌사가 전해 훈 부홈의 소식 /8.10 αl수뽑 만난 여민뚫 /11-15 뼈|수의 부훨에 때흰거 
짓 소문 /1'.10 저l자훌훌 용한 011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형 (Great Commi8Sion) 

’ 안식얼이 다하여 가고 안식후 첫남이 되려 
는 미명에 막함라 마리아와 다폰 마리아가 무 
덤융 보려고 왔더나 
2를 지진이 나며 주외 천사가 하늄로셔 내려 
와 를융 풀려 내고 그 쩌에 알았는데 
3그 형상이 헨재 감고 그 옷용 눔장이 희거늠 

4수칙하언 자률이 져융 무셔왜하여 염여 쭉 
용 사랍파 감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틈에게 일러 가로되 너펴는 무 
셔쩌 딴라 성자가에 옷박혀신 @웹수용 너희가 찾 

는종융 내가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사지 않고 그외 말쯤하시댄 대 

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셔 그의 누쭈셨던 끗용보라 
7또 땅리 가서 그의 쩨자동에재 이르되 그가 
쭉용 자 가훈데서 살아나었고 너희보다 먼저 칼 
렵리로 가시냐니 거기서 너회가 봐요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회에재 일렀느니라 하거놈 
8 그 여자환이 무서용과 를 기웹으로 우법홉 
딴리 떠 나 제자당에 재 알게 하려고 당용갱함새 

9 예수께서 져회월 만냐 가라사대 명안하'.h. 하 
시거늄 여자률이 나아가 그 항용 *합고 경배 
하니 

10 이에 예수에서 가라샤대 우셔왜 딴라 가서 
내 형쩨합에게 갈렬리로 가라 하라 거기셔 나 
용 보리라 하시니라 

I 11 여자찰이 칼째 파수군 중 몇이 성애 틀어 
| 가 모든 원 얼융 대재사장팝에게 고하니 
I 12 그툴이 장로당과 함께 오여 의논하고 군병 
{ 룹에거l 돈용 많이 추며 i IS 7냄되 너회는 맙하기뭘 그의 제자줍。l 밤 
에 와서 우리가 장 때에 그룹 도척절하여 갔다 

! 하라 
I 14 만일 이 망이 총혹에게 당리연 우리가 권 
j 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께 하리라 하니 
j ’5 군병합이 돈융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i 이 앞이 오늄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 
! 니라 
ì 16 혈 한 쩨자가 칼엽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 
i 시댄 산에 이르러 
i 17 예수월 씌융고 경배하나 오혀려 의심하는 
i 자도 었더라 

18 예수쩨셔 나아와 힐러 가라사대 하늪과 땅 
의 모든 권세광 내제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펴는 가셔 모든 쪽속으로 제자 
홈 삼아 아버지와 아뒀과 성령외 이합으로 쩌 
해월주고 

20 내가 너회에게 분l흙한 모든 것융 가르쳐 지 
키게 하라 환지어다 내가 세상 끌날까지 너회 
와 항상 함께 었으리라 하시니라 

1. [!1 예수의 환활 사건야 기톡Ã언의 신앙에 었에셔 차지하는 중요.생용 껄명하라. 
~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용 본장 및 막 16장， 녹 24 장， 요 20， 21 장 둥 각 복음서으 

대마(大尾)활 장식하는， 북융의 최종척 메시지이다. 
(2) 또한 이 예수의 부활 사건용 바용 서신에서도 매우 충요한 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 욕법히 ‘부활장’ (複活짧)으로 훌리어지는 고천 15장용 그 대표적인 예이다(참죠 

용 4:25;6:9;10:9;앨 1:20;상천 4:14;덤후 2:8). 
(3) 고전 15장에셔 바율온 주님의 부황 사건이 지니는 충요성융 다융과 갈이 셜화하고 있 

다i ‘그리스도께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회의 믿융도 헛되고 너희가 여천히 최 키 

훈더l 있용 것이요" (고천 15: 17). 
(4)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용 쭈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 핵심이요 요체(要諸)라 아L 

합 수 없다; 만일 기독교의 모든 진리훌 믿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융 믿지 못하f 

자가 었다연 그는 구훤용 받지 옷합 자이다(륨 1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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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기도하며 본장윷 얽어 가는 독자툴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흘 마태가 보 

여 주는 생생한 사건의 현장에서 친혀 경험하게 훨 것이다. 

2. c!1 ‘안식 후 첫날야 되려는 미명(未明)’이란 언제용 가리키는가? (1 철) 
fAJ (1) 유대인의 톡륙한 시간 개념올 나타내고 있는 이 발찰은 안식일 다음날， 족 지금의 주 

일(主日)의 동룹 무렵올 가려킨다(막 16: 1). 

(2) 보홍 유대인들은 오후 6 시갱 혜가 짐파 동시에 하루가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 
작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3) 하지만 이러한 시간 관념이 엄격한 의미로 못박혀지지는 않았다. 유대인툴은 낮융 하 

루의 단휘로 간주하고 해가 뜨연 하쭈가 시작하고 해가 지연 하루가 플나는 것으로 계 

산하기도 했다(Lange). 

(4) 본서의 저자 마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일이 시작훨 무렵 여인툴이 예수의 무덤 

용 찾아간 것이라고 기록했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활 때 이때는 
이미 주일로서 오전 6 시쯤 되었으리라 보여진다. 

3. c!1 ‘얀식 후 첫날’야라는 말이 져나는 확볍한 의미는 푸엇인가? (1 철) 
fAJ (1) ‘안식 후 첫날’윤 오늘날의 주일(主 a， 일요일)융 가리키는 말로 신구약 성경에서 처 

용 풍장하는 주일에 대한 표현이다. 

(2) 이 표현이 특별허 중요한 의미률 갖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융 가리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주얼로서 대체된다는. 구속사의 대전환(大轉操) 윷 암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사실상 유대인뜰에게 안식일은 매우 신성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융 기념하 
는 날입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생취룹 예고하는 날이기도 하였다(창2:2.3). 

(4) 그런데 이제 주님께 부활하심으로 말띠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새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는 새로훈 국연에서 ‘세계 복음 시대’ 룹 향해 

힘찬 발진(發進)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그러묘로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융 맞끓 때마다 본장에서 갱험하게 될 가슴 벅 
찬 부활의 감격을 시통(始動)삼아 새 생명의 농력융 밥휘하며 사는 역동적인 생활융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c!1 ‘미명’ (未明)이란 말의 청확한 의며훌 훌f혀라 (1 철) • 
fAJ (1) ‘미명’ 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포스코〉 는 ‘동터 오다: ‘다가오다’융 돗하는 말이다. 

(2)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명행 귀철릎융 찾아 보연 ‘매우 일찍기 혜 톨온 때에’(막 16:2). 

‘새벽에’ (녹 24: 1). ‘아직 어두용 때에’ (요 20: 1)로 되어 있다. 
(3) 이련 명행 귀절틀올 종합해 환 때 ‘미명’ 이란 말은 풍이 트기는 댔지만 아직은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여명 (驚明) 의 때찰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4) 이러한 때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했다연 그녀듭이 집용 나설 때는 아직 캄캄한 밥 

이었융융 알 수 있다. 

(5) 캄캄한 밤에 죽온 자의 무럽올. 그것도 여인옳의 몸으로서 찾아간다는 것은 여인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명한 것이었나릅 보여 준다. 

(6) 이 여인둡은 주께서 살아나신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융 찾아 나셨는데 주의 부 
황융 엄연한 사실로 믿고 었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될용 왜 그렇게도 씨벽 기도희나 새 

벽 경건의 시간 갖기월 어려훼하는 것얼까 ? 당신 (나) 의 경우부터 그 이유찰 생각해 
보자 

5. c!1쩌벅 마명에 예수의 루멍율 찾아간 여인훌용 누구인가? (1 청) 
fAJ (1)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륜 마려야로 기록되어 었다. 여기셔 다른 마리아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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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와 요생의 어머니· (27:56.61) 팔 글로바의 아내합 가리킨다(막 16:1 ;요 19:25}. 

(2) 다흘 복용셔에 의하면 여인둠의 일행에는 휘의 두 사랍 뽑 아니라 예수의 이모인 살로 
메 (막 16: 1). 혜훌 안다바스의 청지기 구스의 아내인 요안나(녹24:10) 풍도 포함되어 
있융융 보아 최소한 네 명 이상의 여인이 무렵융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3) 이 여자환용 모두 주께서 못박히셨먼 심자가에 최후까지 머용러 있었으며 (27:56) 확볍 

히 막닫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장사지낸 예수의 무덤에까지 따라갔었다 

(27:61). 
(4) 컬국 예수와 최후까지 합께 있었던 자팝아 예수홉 뭇 잊어 새벽부터 무멍융 찾아왔고 

부활하신 예수짧 최초로 만나는 영광융 차지하게 되었댄 것이다. 

(5) 가장 오랜 시간융 주와 합쩨 하는 자는 주와 가장 가까용 판계에 있게 훨 것이다. 주 
와 천명혜지기활 훤하는 자여， 주와 합째 하는 경건의 사잔(Q. T)융 좀더 확장하~. 

6. 힘여언률야 예후의 l톰엄가얘 왔융 예 ·를 져진’이 뺨생췄먼 것용 푸엇옳 의미하는가? 
(2철) 

rAl (1) 성경에서 지진용 하나님째셔 강렴하여 역사하실 때에 수반되는자연 현상으로(시 68:7. 

8) 쪽협히 하나님의 농력올 상칭한다(혀 12:26). 
(2) 따라서 본푼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용 하나님째셔 자신의 놓력융 나타내셔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큰 역사훌 이루고 계셨용융 의마한다. 

(3) 이외에도 성경용 상펴보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 었융 때마다-시내 산에서 융볍융 
주실 때〈훌 19: 18). 그리스도께서 톨아가실 때 (27:50). 본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시 
동- 지진이 얼어낮용융 알 수 있는데 이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째렴하실 때 또 한 

번 천져왔 뒤혼드는 지진이 발생활 것이다(24:7). 

(4) 지진융 얼으키시며 자연 현상율 모두 지배하시고 주판하시는 하나님쩨서는 그리스도풍 

부활케 하셨듯이 오늘도 살아 계셔셔 생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우리훌 해방시키고자 

하신다(참죠， 앵 16:26). 
7. til 주의 천샤가 푸명의 률옳 굴려 낸 이휴는 푸엇얀가 ? (2 철) 

fÃ1 (1) 그 이유는 무댐 측에 있는 예수훌 나오시게 하기 위해셔가 아니라 여인플로 하여금 밴 
무덤용 확인하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 

(2) 나사로의 경우에는 다시 살아난 그의 육체가 우댐융 나가게 하기 위하여 폼이 굴혀졌 

으나(요 11:39.41) 주의 경우에는 이미 부황하실 때 공간의 제한융 받지 않으시는 신 
령한 홉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무립 품융 혈어 놓융 펼요가 전혀 없었먼 것이다(요 

20:19). 
(3) 이쩨 천사가 여인둡로 하여금 빈 우덤융 확인하케 하기 위하여 무덤 문융 열어 놓온 
것은 이미 주째셔 여안률이 찾아융 줌융 아시고 그활 맞융 준버활 하셨댄 사실융 보 

여 훈다. 

(4) 주활 찾고자 하는 마융으로 예배. 꽉히 새벽 기도회 풍에 참석하는 성도툴온 바로 이 
와 갈이 주께서 천사뜰융 보내어 맞융 훈비당 하고 계신 사실융 기억하고 격려활 받이 

야한다. 

8. ci1추의 천샤률옴 에벌 형상융 하고 었었는가? (3 컬) 
(Ã)(l) 바퀴 모양의 환 문융 굴려 내고 그것융 땅에 뉘인 후 그 위에 앉아 있었댄 ‘주의 천사1 

룹온 ‘번개 깝용 형상’ 에 ‘눈갈이 흰 옷’ 융 업고 있었다. 

(2) ‘번개 캅윤 형상· 이라 합은 그 몸체에서 매우 밟고 환한 광채가 나고 있용융 가리키는 

말이며 ·눔갑이 흰 웃’ 용 의복의 째꿋합융 의미한다. 

(3) 욕병혀 이러한 요사는 그리스도의 오습융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단 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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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9:3;계 10:1) 천상의 존채가 지니는 영팡파 능력융 상징하는 것 같다、 
(4) 한편 다를 욕융서의 명앵 귀컬에는 ·흰 웃융 업운 한 청년’ (막 16:5) ， ‘한란한 옷융 
입용 두 사랍， (녹 24:4) ， .휩 옷 입은 두 천사’ 동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융 보아 천사 

룹의 형체는 사랍 톡히 청년 남자의 모습융 하고 있었댄 것융 알 수 있다. 

(5) 이러한 챈사룹의 형상융 용해 쭈리는 생도톱이 부활한 후 지니게 된 신령한 몹의 형상 
융 휴추해 활 수 있다(참조， 고전 15:35-49). 

9. 11 수칙하먼 자률용 천샤의 형상융 보고 에옐게 되었는가? (4컬) 
rAl (l) ·수칙(守直)하댄 자툴’이란 무텀융 굳게 지키도록 엄무웰 부여받은 로마 군병률융 가 

리킨다(27:66). 
(2) 그룹응 무력융 앵사할 수 있는 자틀로 어떤 일에도 두려왜하지 않용 것쳐럽 보였댄 
대로마 계국의 군병률이었다. 

(3) 하지만 지진이 얼어나고 초자연격인 형상융 한 천사가 나타나 놀라훈 능력으로 육충한 

무텀 문융 굴려 내는 역사가 얼어나자 군병활은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절하여 ‘쭉 

온 자’와 같이 되어 버렸다‘ 

(4) 사도 요한도 부활의 주님용 헬 때에 ‘쭉용 자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계 1:17) 이러한 
사실둡은 영척인 놓력 앞에서 육융 가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허약한 흔째인가광 

찰 보여 주고 있다. 

(5) 우리 성도툴윤 연약한 육용 신뢰하거나 자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놓력융 신뢰하면서 그 
도용율 힘입융 수 었도록 성정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항 것이다(고후 10:3， 4; 갈 

6:13;엠 6:10-20;벌 3:3). 
10. 11 ‘녀희는 푸셔춰 말라’는 할쯤용 용하셔 우리는 어뻗 격혀용 발쩨 되는가? (5 컬) 

rAl (1) 천사는 영척 능력융 목격하고 두려용에 싸여 좁도한 로마 군병툴처럼 ‘너회는’ 무셔워 
하지 말라고 여인툴융 향해서 말했다. 

(2) 비록 벌어진 팡경윤 연약한 인간으로서 두려훼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 
러한 팡청에도 두려휘하지 않용 수 있는 사랍둥이 있었다. 

(3) 그룹은 바로 예수환 찾아 나온 예수의 사랍동이었다. 용 땅융 지배하시는 주와 함께 

하는 자는 셜령 땅이 혼툴라고 산이 무너져 바다 가용데 빠질지라도 천혀 두려쩌합 휩 

요가 없다(시 46:1-3). 
(4) 이것은 성도톨에께 약속된 큰 욕권이t:J-. 쩌상의 왕필 자뚫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멸 

며 숨융 풋융 찾는 천재지변(天%之鍵) 중에서라도 생도룹윤 주흉 신뢰함으로 명안함 

융 누렬 수 있다(창조. 계 6:12-17). 
11.11 천사는 예 언률빼 판하여 푸엇용 안다고 했는가 ? (5 컬) 

뻐(l) 천사는 여인률이 ‘십자가에 못박혀신 예수’ 흉 찾고 있융옳 안다고 말했다 

(2) 이러한 천사의 밭은 예수께서 못박히신 사실에 강초첨융 두고 있다. 록 천싸는 예수쩨 

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융에도 왈구하고 그환 사랑하여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활 

의 가록한 청생융 칭찬하였댄 것이다. 

(3) 이와 같이 참된 생도는 ‘바홉’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셨용지라도 그흉 사랑하고 찾으 

며 또한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셨기 ·때문에’ 그흩 사항하고 핫는다. 

12.l!1 천사는 빼수의 l흙활융 에 뺑께 충거하였는가 ? (6 철) 
rAl (l) 천사는 예수가 장사되셨댄 무럽융 가리키연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 

먼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의 부활융 중거했다 

(2) 과연 예수께서는 더 이상 ‘빈 푸럽’ 에 머활러 계시지 않았다. 그 이휴는 휴대인톱이 

주장한 것처럼 (11-15절) 시채용 옮겼기 때폼이 아니라. 생전에 수없이 예언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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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6:21;17:23;2O:19) 축융의 권세웰 깨뜨리고 ‘쌀아나셨기 때훈’ 이다; 
(3) 우리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었다 혹은 져기 었다" (24:23) 고 하는 거짓 교사툴의 밀 
에 마혹되어셔는 안 된다. 그는 ‘여기 계시지도’ 혹온 ‘저기 계시지도’ 않는다. 

(4) 우리는 그리스도활 찾융 때 그가 쌀아나셔셔 신령한 톰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융 반드 

시 기억혜야 한다(창촉 벌 3:21). 우리는 하나님의 말촬인 생청융 용해 보해사 생령을 

용해 핫아오시는 그리스도활 만나야 한다(요 14:16). 
13. i1 ‘와셔 그의 누우셨번 풋융 보라’고 한 천사의 말이 추는 3i!훈윤 푸엇인가 1 (6 철) 

~(l) 예수의 누쭈셨던 곳. 록 그의 번 무덤 속융 보라고 한 천사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신 

앙의 눈으로 예수께서 자기홉 낮추셨던 사랑의 표적융 바라보도록 한G-. 

(2) 사실상 하나님의 본쩨이신 예수께서 누우설 뭘요가 없는 무멍 속에 쭈리훌 사랑하여， 
우리활 위하여 누훼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명화로와지셨다(벌 2:6-11). 

(3) 이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빼야 할 무덤옳 생각할 때 먼저 주의 푸럽윷 바라붙으로 

써 두려융융 떨쳐 배렬 수 있다. 쭈리의 푸법 역시 주에서 째립하질 때 우리 쯤의 부 

활로 인하여 빈 무법이 되어 버렵 것이다(요 5:28.29). 

14. i1 천샤는 여언률에쩨 푸엇융 하도욕 명령하였는가? (7 컬) 
~(l) ‘왈리 가서’ 부황의 소식과 주께서 갈릴리에서 제자활용 만나 주설 사실융 제자틀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였다. 

(2) 여인활은 주의 부환이라는 놀라훈 메시지용 쳐옵 접하는 축복용 받았으며 동시에 ; 

메시지활 다른 사랍룹에재 전해야 빨 사명도 부여받았번 것이다. 

(3) ‘오늪날은 아홉다훈 소식이 었는 낱이로다’ (황하 7:9). 사마라아 생의 동족툴에게 구 

현의 소식율 전해야 했먼 엘리사 시대의 네 몸퉁이둡처럽 (왕하7:3-10) 여인룹온 지금 

용 세상 사람들로 구웬에 이르도확 하는 놀라용 복용의 소식융 전해야만 했다. 

(4) 이러한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룹에게도 통일하게 부여된 것으로 우리 성도틀은 부환의 
복용끓 툴지 못해 죽용에 종 노훗하는 모든 인생뜰에게 (핵 2:15) 주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훈 사실융 말과 생활과 인격융 용해서 충거하기에 놓 힘써야 할 것이다(덤후 4:2). 

15. 힌주째셔 재자륨파의 만남의 창소활 찰렐라료 청하신 이휴는 무엇언가 1 (7 철) 
~(l) 주께셔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미 부활하신 후 계자룹과 만나실 장소흘 갈렬리 

로 말쏟하셨었는데 (26:31) 본문에서 천사쯤은 그 말쏟융 여인률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2) 그런데 칼헐리가 주께셔 부활하신 장소인 예쭈쌀햄으로부터 100때I 이상 떨어진 먼 지 

역임에도 합구하고 만남의 장소로 션택되어진 데는 흡법한 이유가 었었융 것이다. 

(3) 우선 제자활이 대부용 갈헐리 훌신이었고 또 주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사역하신 지역 
이 갈렵리였댄 것도 하나의 이휴는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칼릴리가 당시 휴대인흘에거 

멸시받댄 지역이었댄 것이(요 1:46;7:41) 가장 를 이퓨였융 것이다. 

(4) 주께셔는 사랍돌이 외연하고 무시하는 지역에셔 벼천한 사람틀융 용하여 자신의 새로 
용 구훤 역사활 시작하심으로써 약한 차원 툴어서 강한 자월 부끄럽게 하시는 당신획 

북융융 충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이다(고전 1:27;참촉 앵 lO :37). 
(5) ‘모든 얼에 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만심융 무시하고 쩨상 사랍툴의 눈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랍. 도구， 장소콸 택하여 영광융 받으신다’( 1. WiIliams). 

16. 힘 ‘푸셔움확 를 기뽕’이라는 말윤 여언률의 어면 생리 상태률 요샤하고 었는가 1{8철 
~(l) 여인툴용 칼용 시각. 칼은 마용에 무서용과 기뽑이라는 혼합된 감청융 가지고 무덤융 

떠나게 되었다. 

(2) 그들의 무셔용은 지진， 천사의 역사(흉뿔) 풍 초자연척인 사건용 목격한 데셔 비롯훌 

것이며 (2 컬) 그를의 기뽑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엄청난 소식으로부터 말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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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것이었다. 

(3) 여기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융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독륙한 심리 상태흘 

보게 된다. 록 하나님쓸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그의 사랑으 

로 인해 기빼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흘 경외함으로 성기고 떨며 줍거워할지어다’ 

(시 2:11). 
17. c!l 여인률이 루법융 ·빨리 때난’ 이유는 푸엇언가? (8 철) 

f!l (1) ‘빨리 가라’ 고 한 천사를의 명령에 따라(7 철) 그돕용 무렵융 빨리 떠나 제자률에게 부 
활의 소식융 전하고자 했다. 

(2) 그라고 그룹이 가지고 었었던 신앙적 심리 상태. 측 ‘무서융과 기뽑’ 은 그룹의 방컬옴 
올 더용 민협하게 했융 것이다; 

(3) 하나님의 사명융 부여받용 자는 그 사명융 수행하는 데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 

는 안 된다. 좋은 소식으로 마융에 기뽑아 충만한 자는 시기원 놓치지 말고 그 소식융 

전하는 얼융 신속히 행해야 한다; 

18. c!l ‘명안하뇨·라는 주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는 푸엇인가? (9 철) 
(Ãl (1) ‘평안하뇨’의 헬라어 〈카이러I테〉는 휴대언룹의 일반적인 인사발로 문자척 의마로는‘기 

빼하라’ 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2) 당시 주님용 만난 여인읍은 두려웅과 기쁨이 뒤섞인 마융 상태에 있었는데 (8 철) 주께 

서는 이러한 인사말로 그품의 기뿔 마옴융 고무시키려고 하셨다. 

(3) 이련 의미에서 이 인사발온 일찍기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에 쩨차틀이 근심하게 
될 것이나 곧 ‘그 근심이 도리어 기뽕이 되리라’ (요 16:20) 고 예언하셨던 말씀융 생각 
나게 한다. 

(4) 이쳐럽 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마옵이 근심과 기뽕으로 교차되게 하는 역셜척 
(遊說的) 양대 사건이다. 

(5) 주께서 망기신 섭자가찰 지고 그분올 따라가는 성도틀의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그 심 

자가로 인한 근심이 없용 수는 없올 것이나 결국에는 그 근심마저도 기뽑아 되고야마 

는 놀라훈 부활의 역사(홈싸)가 이루어진다. 

19. 잉 여인들야 주의 발율 훌창고 갱배한 것운 주째 대하예 어면 마움융 나타낸 행동이었 
는가? (9철) 

뻐(1) 이러한 앵동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용 만지지 말라고 하신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 

로(요 20:17) 그러한 일에도 첼구하고 여인룹이 주쩨할 수 없었댄 감격과 반가융의 반 

사척 표현이었다; 

(2) 특별히 ‘주의 발융 환잡았다· 는 것은 주쩌 대하여 품고 있었던 존경심의 최대 표현이 
었고(황하4:27) ‘경배: 측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홉 메시야에 대한 신앙 

고액이며 동시에 겸손의 표현이었다(참초.8:2). 

(3) 과연 우리는 주께 대하여 이런 심청융 명소에 가지고 있는가? 만일 지금 우리가 재렴 

하신 주웰·만나게 된다연 여인툴과 같은 행동이 반사척으로 이푸어질 수 있겠는가? 

20. c!l 예수쩌셔는 자기에게 갱배하는 예언률융 향하여 어댄 벌쯤하셨는가? (10 철) 
뼈 (1) 예수께서는 조금 전에 천사률이 말한 메시지왔 (5-7 절) 두 가지 요점으로 간추려서 말 

씀하셨으니 결국 챔사률의 메시지훌 반복하여 전하신 셈이다. 

(2) 그는 먼저 .무서워 말라’ 고 하셨다. 천사도 여인률에게 ‘너회는 무서워 말라’ 고 강조 
하여 말한 바 있지만(5 철) 혜수께서는 여언쯤의 마옴에 여천히 ·무서움’이 남아 있용 

옳 아시고(8 철) 이렇게 딴쏠하심으로써 그룹에재 완전한 명안용 주려고 하셨댄 것이다 

(창후요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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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려고 그는 제자툴과의 ‘칼업리 채희’ 광 다시 한번 확약(隨約)하셨다. 추께서는 이 
처럼 사량하는 자들과 만나기끓 간철혀 원하셨고 그것융 재혹하셨댄 것이다. 

(4) 오놀날도 주째세는 새로풀 웰씀융 하려 하시지 않는다. 요혀 사도와 션지자톱융 용혜 

셔 쓰여진 생갱 발씀융 반뭘하여 말쏟하시면서 우리와 만나기홉 간철혀 원하시며 인격 

척 교계활 나누고 싶어 하생 뿔이다; 

21. 힘 추째셔 껴짜률융 ‘내 행째률’ 야라 쭈료신 사훨에셔 푸엇융 느쩔 수 있는가 ? (10 철) 
~(l) 혜수째셔는 여기에셔 쳐융으로 쩨차률융 ‘형쩨’ 라고 부르시면셔 그률에 대한 각벌한 

얘청융 표현하셨다; 

(2) 이천에 그는 제짜툴융 ‘천구’ 라고까지는 웰러 주신 객이 었다(요 15:14.15). 
(3) 하지만 이제 그는 한때 자기웰 버리고 도방쨌댄 그의 쩨자팝융(26:56) 아예 한 혈육으 

로 생각하시고 이째는 떨어훨 수 없는 사항의 판계로 철축되었다는 의미로 이 확격척 

인 효청융 사용하셨던 것이다. 

(4) 실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외 모든 자녀 중에 맏아룹이 되셨으며(용 8:29; 혀 1: 
6) Æ 성도옳융 형제라 부르기웰 부끄러위하지 않으셨다(히 2:11). 

(5) 주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천근갑옳 가지고 쭈리 생도툴융 형쩨라 률러 주신다. 우리는 

더 이상 그환의 사항과 판섬융 무시하고 주 앞에 거리감융 두거나 그불융 떠나는 일이 

었어서는 안되겠다. 

22. t!l 11-15철에는 그리스도의 혹휴활용 해위훌초팍하려는 휴대안률의 슐수가 폭료되에 었 
다. 이와 합쩌 혐채껴지 나와냥 j흙활에 활함 빼표척앤 이옐 (훌훌뾰)용 옐거빼 보라. 

~ (1) 기독교 역사상 몸의 부황융 믿지 못하는 많용 사랍률은 주외 부황에 대하여 갖가지 이 

껄융 주장했는데 그 대표척인 견해룹은 도혀캘. 기철셜. 주판척 환상셜， 잭판적 환상 

썰풍으로헬수있다 

(2)00 도척껄 : 우활 사건융 전후하여 발생된 이컬로(11-15철 ;27:62-64) 본셔가기록훨 당 

시에 이미 많응 휴대인활에게 유포되어졌다(15절). 이 견해의 요첨용 예수의 제자 

찰이 스송의 시체룹 도척질해 간 후 ‘부환했다’ 라고 션천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션 

논리척인 면에서부터 모순융 연치 못하는 그릇된 견해이다(황조. (Q) 26). 
@ 기절셜 : 이는 예수째서 십자가에셔 완전혀 철명 (짧짧) 하시지 않고 가사(假死) 상 
태에 있었댄 것융 축용 좀 알고 장사지냈는데 얼마 후 무멈 속에서 깨어난 예수쩨서 

스스로끓 .부활한 것쳐럽’ 가장했다는 이껄이다. 그러나 예수의 혹옴용 로마 군병 

이 창으로 시체의 옆구리활 쩔러 확인한 사실로도 입충되는 완전한 죽융이었다(요 
19:33.34). 

@ 주판척 환상설 : 이 이용에 의하면 쩨자황이 죽은 예수왈 너무나 간쩔혀 그리찍한 
나머지 예수의 환상융 보고 그와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련 총휴의 환각은 

의학척으로 월 때 전혀 훌가능하다~ 500 명 이상이나 되는 사항률이 어떻게 동시 환 

각 상태에 빠쩔 수 었겠는가?(고전 15:히 또 처옴에는 제자툴 중에 추님의 부활 

융 훌신하고 의심하는 자룹도 있었는폐 이툴융 어떻게 환각 상태에 화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17철;막 16: 8.11.14;녹 24:11.37;요 20:24.25). 
@ 객판척 환상셜 : 영혼 합멸생에 근거흘 둔 이 견해는 예수께셔 죽으셨으나 용멸의 
명으로서 제자둠에게 껴판객이긴 하지만 버용철적인 환장융 보여 주셨다고 주장한 

다(P. T iJlich).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혹은 자의 영흩어 생존 째계와 교용항 수 없 
다고 보는 생청 자혜에 어긋난 벼기독교력 가껄에 활과하다(창조，녹 16:19-31). 

(3) 이상에 얼거된 부활의 이생훌에도 용구하고 후활의 북용용 수많윤 진실펀 생도의 믿 

용파 양섬에 의해서 수호되어 왔다. 기독교 청신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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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아년 대로 나타나기옳 바라는 청신이막 바로 이러한 청선에 의하여 파수되어 왔 

기에 주의 부활은 철저히 맏융 수 있는 ‘사실’ 인 것이다; 

23. [!1 예수의 환활 소식윤 어벌 정료훌훌 용빼 째째샤창률에게까지 천혜쳤는가? (11 컬) 
fÃ1 (1) 예수의 부활 소식은 여인률을 통혜 쩨자룹에재 ‘기뿔 소식’으로 천해졌융 뽑 아니라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우럽융 지키먼 파수군툴융 흥해 대제사장률에게 ‘부끄러워합 소 

식’으로 전해졌다. 

(2) 이쳐렴 부활의 복융용 믿는 자에게 뽑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지; 그리스도의 대척자에 
께까지 넬라 션과되어진다. 

(3) 이렇게 전파되어진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웅하느냐에 따라 사랍활용 구웬받는 자냐 

버립 받는 자냐의 두 부류로 구분되어진다(룹 10:9， 10) ， ‘이 사랍에게는 사망으로 쫓 
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저 사랍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냉새라’ (고후 2 
:16). 

24. [!1 푸활의 소식융 틀윤 대제사장들운 에행꺼l 반웅하였는가? (12철) 
rA) (1) 그들은 자기들이 고용한 파수군툴융 용하여 예수께서 불명히 다시 쌀아나셨다는 엄청 

난 소식끓 들었다. 

(2) 이때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깥 메시야로 받아즐일 법도 하였겠으나 

그졸은 오히려 그 엄연한 사실융 돈용 용해 왜곡시켜 자신뜰의 수치감용 용폐하려는 

데에 급급했다. 

(3) 여기에 그틀의 사악성과 교활성 그리고 악한 영의 화인(火印)올 맞아 마바되어 버린 

양심이 드러난다(덤전 4:2). 그틀은 철저히 진리의 반대편이었으며 하나님의 대적엄융 

스스로 입충해 보인 생이아 

(4) 우리 세대에도 이련 자듭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룰윤 주님의 말씀율 를고도 회개하기 
보다는 자신의 최릅 어떻게 하면 은예할 수 있올까훌 궁리하면서 또 하나의 최흘 추가 

시킨다; 

25. [!1 빼쩨샤장률과 장로률윤 푸황에 대한 거짓 소문융 찍뜨리기 위혜 어앤 빵법융 샤용 
하였는가? (12 철) 

뼈 (1) 산혜드련 공회원이었먼 그뜰은 부활의 목격자들언 로마 군병들에거1 뇌용로 매수하여 

거짓 소문융 퍼뜨리게 했다. 본문에는 ‘동융 많이 주었다· 는 말로 씌용 수수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2) 그룹이 뇌물로 사용한 돈옴 로마 군병 12 명 내지 72명에 주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액 
수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로마 경비멍은 4 명이 1 개 조로 3 시간 마다 교대하였으므 

로 3 일간 그틀의 연인원은 72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3) 아마 이 왜역한 종교 지도자들은 블렴없이 동융 사량하는 자즙로서 명소에는 매우 인 

씩하였융 것이다. 하지만 복음과 진리끓 대항하는 마당에서 그들은 엄청난 돈을 아낌 

없이 지홈했다. 

(4) 이 어이없는 종교인월의 모순된 가치판용 보라. 사실상 돈이란 것은 용바흠 일에 인색 
할 경우 언제나 용의한 일로 흥청망갱 사용되어 타락한 자로 하여금 더쭉 타락하게 하 

는 역할융 한다. 

26. CÐ 대쩨사장확 창로률이 군병률애게샤추(훨鷹)한 거짓밥이 지닌 모숨융말하라(13 컬). 
rA) (1) 예수의 부활에 대해 ·그(예수) 의 제자끓이 밤에 와서 우리 (로마 군병룹) 가 잘 때에 그 

활 도척절하여 갔다’ 라고 한 거짓 주장온 다움과 갈옴 정에서 모순성융 연치 못한다. 

(2) 우선 로마의 군병품이 경비의 엉무웰 수행하던 도중 장융 갔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법 
에 그와 같은 경비 엄우의 실책이 사명에 해당하는 중최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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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지 못하다(행 12:19;16:27.28). 
(3) 다융으로 큰 롤융 굴려 내고 시혜훌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랍이 오랜 시간융 소비하연서 
혜야 활 청도의 일이었는대 그 시간 내내 모든 경벼병톨이 장융 갔다는 것 역시 이해 

하기 어려운사실이다. 

(4) 한편 그활의 주장대로 모든 경비병롤이 장융 자고 있었더라면 시체환 가져간 자뜰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융 것이다. 그럽에도 용구하고 예수의 제자틀올 지목하여 시체흉 

가져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가 당학(自家짧훨)의 모순성올 연치 못하는 억지 주 

장이라고 항 수밖에 없다. 

(5) 이처렵 술한 모순성윷 지니고 있읍에도 용구하고 거짓 추장이 당시 일부 사랍들에게 
받아률여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극심했던 총교척， 사회적 부때상융 보여 주 

는 것인 동시에 모든 인간이 보편척으로 지니고 있는 거짓된 본성용 나타내 주는 것이 

기도 하다(댐 17:9). 
(6) 이러한 인간의 거짓된 본생용 흠타 오늪날도 사단은 온갖 모순된 사상과 주장들율 패 

뜨리며 기독교의 진리환 혼돈시키려 하고 있다(링후 2:16-18;3:6-8). 이련 판첩에서 

창조주 하나님융 부정케 하는 진화론이나 성경의 권위흉 파괴하려는 문셔젤 같은 사상 

둡윤 마땅히 비판되어져야 항 것이다. 

27. 힌 공희원률이 총륙에게 권하여 파수군률로 혜훌 받지 않도륙 하겠다는 말에셔 무엇율 
느껄 수 었는가? (14 컬) 

lAl (1) 첫째， 당시 꽁회웬들과 총독이 매우 띨접히 내풍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홉의품 합법화시 

킬 수 있었다는 사실융 알 수 있다. 
(2) 말하자면 유다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공무웬 (군병률) 이 결학되어서 완벽 
한 사기극융 연출활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하지만 이처럼 치밀하게 구축된 연합 전션도 예수의 부환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하나님 

의 능력의 거센 영풍(잦風) 앞에서 맥없이 끊어지는 한 오라기 거미줌이 훨 수밖에 없 

었다. 

(4) 이것이 바로 진리와 벼진리. 사실과 거짓말의 숭부(勝負) 이다. 악한 자흘이 쩨아무리 
인간척인 초칙과 무력으로 연합해서 도전해 용다 하더라도 성도는 사실에 대한 갱직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활용 이킬 수 있다(시 2:6; 홉 8:37-39; 고 

전 15:57;요일 5:4). 
28.11'"활얘 판빼 초~펀 거갯 소훌용 유예인률에게 어떻체 헨확되었는가? (15 철) 

~(l) 거짓 소문용 곧 산혜드련 공회에 의해 일총의 당화운 형식으로 작성되어 각처에 흩어 

져 상고 있는 휴대인들에게 유포되었다. 

(2) 그 결과 소품은 마태가 본서옳 져숱하댄 A.D. 50-70년경(‘오늘날까지’) 유대인틀에 

게 ‘두후 퍼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북용에 뭇지않게 하나의 일반적인 용껄 (通說)이 
되어 있었다. 

(3) 이 거짓된 주장용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 진수되어 20<껴0년 

이 지난 오늄날에도 .도척쩔’이란 부활의 이껄로 엄연히 좀재하고 있으면셔 많은사랍 

뜰의 믿읍융 방해하고 었다. 

(4) 활으로 거짓맙의 해악성이 소홉끼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거짓말이 한 번 행해졌융 
때 그 거짓말이 얼마나 널리 왜지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얼마나 큰 해왔 끼치게 

훨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진실이 신방 끈용 매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웠 한 바퀴 

돈다’ (Mark Twain). 
29. &멘 예수 그리스도의 저장 명령이 이쭈어진 장소는 에다인가? (16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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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윤 갈립리에 위치한 어느 산이었다. 본품에 ‘예수의 명하시던 산’ 이라고 표기한 
것융 보아 이미 혜수와 제자툴 사이에 구체객으로 약숙이 되어 었었던 산임이 폼명하 
나(7 캘 ;26:32) 그 산의 이홉용 청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삿4:6). 

(2) 학자률은 그곳올 갈렬리 지방의 휴명한 산룹인 다볼 산 변화산(17: 1, 2) 또는 활북산 
(5: 1) 풍S로 추청하고 었으나 어느 산인지 확실치 않다. 

(3) 아풍든 부활하신 주께서는 약속하셨던 장소에서 제자툴융 만나 주셨고 그룹로 하여금 
‘지상 명령’ (至上옮令， the G reat Commission)융 수행할 천국 대사(大使)가 되게 
하셨다. 

(4)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용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7， 10캘) 예루살랩에서 100 
km이상 떨어진 갈릴리까지 가서 주륨 만남으로써 지상 명령융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5) 지금 이 시대에도 주께서는 천국 대사홉 모집하고 계시며 순총하는 자에게 사도룹이 
받았댄 것파 동일한 지상 명령의 특권과 사명융 부여하고 껴1 시q..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16-20절)올 동하여 천국 대사가 되는 역사적인 위임식용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30. [!1 예수훌 팩융고 청빼하는 자 중에 요히려 의심하는 자도 었었다는 말윤 푸엇용 의미 
하는가? (17 철) 

~ (1) 의심하는 자가 누구찰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얼 한 제자 중 한 사랍인 것만 

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사실상 줍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지가 개벅 (閒關) 하는 것 이상￡로 엄 청난 사건 
이었기 때푼에 부활하신 예수활 눈으로 보고 경배하면서도 ‘이 훈이 정말 십자가에 뭇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예수인가?’라는 11.옴이 들 수 있었용 것이다. 
(3) 우리 역시 이러한 의심용 갖지 않는다고 장답할 수 없다. 뚫찍혀 말해서 우리 인간은 
믿고 싶어도 마읍대로 믿융 수조차 없는 심히도 무능력한 혼재이다. 그래서 바율운 믿 

읍융 하나님의 선율이라고 했다(앵 2:8). 
(4) 주께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 까지라도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시키시는 불이시 

다. 나중에 열 한 제자는 확고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융 멸렬히 중거하게 되었다 이 
계 18-20철에 이어지는 ·지상 명령’ 용 귀 기융여 뜰으라. 그러면 당신에거1 있는 의심 

이 걷히고 사영자로서의 확고한 믿옵이 생성훨 것이다(참초， 용 10:17). 
31. [!1 예수 그리스도는 어현 권개l용 소휴하고 채신 환이신가? (18쩔) 

~(1)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파 땅의 모든 권세: 족 용 우주의 대권(大觀)융 위임 

받아 소휴하고 계신 분이다(11 :27;요 3:35;13:3;17:2;고전 15:27;엠 1:20-22; 벌 2:9. 

10;골 2:10; 뺑천 3:22; 계 17:14). 
(2) 여기셔 ‘권세’(헬. 엑수시아) 란 권능 다시 말해 힘융 행사합 수 있는 권리웰 의미한다. 

(3) 본셔 전쩨는 바로 이 예수의 권능융 강초하고 있다~(Ï)그의 가르첨에는 권능이 있었 
다(7:29). @그는 병 고청에도 권농융 앵사하셨다(8:1-13). @또한 그는 최인융 용서 

하며 권놓용 가지고 주셨다(9:6). @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는 자에게 권놓융 부여하시 
는 권농마져도 소유하고 계셨다(10:1). @ 이쩨 본서 마지막에서 예수는 ‘모든’ 권능올 
가지신 폼으로 선언되고 있다(18쩔).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융 소유하신 사실융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모든 
명형에 기꺼이 순종합 수 었융 것이다. 쭈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곳용 쭈리 주의 풍쳐 영역 내에 었다. 

32. 흩주의 지앙 명령이 지니는 4 대 강령옳 옐명빼 보.라 (19.20갱). 
@(1) 지상 명령의 4 대 강령용 @가라(19 철)， @제자훌 삼으라(19 컬). @세혜훨 주라 (19 

절). @가르치라(20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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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가라’ (Go) : 이것용 생도가 사희 생훨융 합에 었어서 농동척이고 척극척인 자세황 
취하라는 명령이다. 생도흘이 처한 가청. 학교， 직장. 쿄회당. 선교지 풍용 모두 천국 

대샤의 부엄지가 된다. 가청(학쿄.칙장.교회.션교지)으로 ‘가라!’결코머뭇거리나 

소극척 • 도피척인 생황옳 하지 말라. 
@ ‘쩨자펌 삼으라’ (Make disciples) : 복융융 전하여 쭉어 가는 명혼융 살리라는 명령 
이마 피천도자에게 대하여 전도자는 명척 부모요 스숭이 된다(고천 4:15). 천도의 
대상온 ‘모든 족속’ -모든 인총. 모든 민족. 모든 계총외 샤랍툴-이다. 각자 처한 생 

활의 입터에서 말과 앵동과 인격과 삶융 흉해 북읍융 천하고 쩨자활 삼으i!}‘ 

@ ‘세혜찮 주라’ (Baptize) : 외형척인 면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예 
수활 믿는 자는 주께서 피로 세우신 공동쩨로셔의 교회에 소속되어 학습. 세혜， 임 

직(任職)융 받아야 한다(창초， 행 20:27). 이 외형객인 쿄회 쩨도끊 무사하는 무교 

회주의(훌훌훌k행主錢)는 생갱척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척 의식과 사업은 ‘성부 

와 생자와 성령’. 록 3 뀌 1 체 하나님의 이륨으로 이쭈어져야 한다.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션하여 지켜져야 할 하나님 충싱 주의룹 말한다. 

@ ‘가르치라’ (Teach) :@의 명령이 외형척인 신앙 목표훌 말한다연 이 명령온 내연 
척인 신앙 목표활 쩨시하고 있다. 흑 북융융 툴고 교회의 일원이 된 초신자는 구웬 

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엠 4:13-15) 그 신 
앙 인격이 성숙해야만 한다. 이 신앙 인격의 성축은 ‘주님이 불부하신 모든 것’. 록 

그의 망쯤융 배쭈고 ‘지킴으로써’， 록 주의 말씀융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합으로써 

이루어진다(채 1 :3). 
(3) 이러한 지상 명령의 4 대 강령은 성도합의 생활에 었어셔 실쩨객인 기훈융 쩨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러한 원리가 보다 강력하게 실천될 때 그만륨 이 시대 교 

회들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북읍화’ 는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창초， 행1:8). 

33. 힘 예수쩌셔는 지상 명령융 추시연셔 마저막으로 푸엇용 보충혜 주셨는가? (20b컬) 
(Ã) (1) 예수째셔는 지상 명령융 받용 제자툴용 향하여 ‘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회와 

항상 함께 었으리 라 는 발씀으로 엄마누옐 (I mmanuel, I:23) 의 축복융 보중해 주셨다. 
(2) 이 말씀용 그리스도께서 숭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이흡으로 ZJ- 성도등에께 내려 보내 
주실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생취되어첼 촉복용 가리키고 었다(요 14:16， 17). 

(3)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한 받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재렴하셔 
서 세상의 모든 역사월 종결시키실 때까지 주권척인 용총과 섭리로써 교회와 성도툴융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었다. 

(4) 또 ‘항상’ (햄， 파사스 타스 혜메라스)은 품자척으로 ‘매일’ 이라는 못이다. 따라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나 명얼이나. 좋용 날이나 꽃용 날이나， 겨융 날이나 여홉 

날이나 언쩨든지 성도률파 함께 혜주실 것용 가리킨다; 주님쩨서는 어느 한 날， 한 시 

동안에도 컬쿄 그의 교회와 일군툴융 떠나시지 않으설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너희· 라는 밥용 당시 11쩨자 뽑 아니라 그릎로 말마암아 쩨자된 모든 자 

틀. 록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틀용 포함한다. 다샤 발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성경융 얽고 있는 당신융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6) 영국의 대껄교가 캠벨 모간(G. Cambell Morgan) 이 개심 (改心) 초기 연상의 여성듭에 
게 생정융 얽어 주는 용사꿇 하먼 척이 었었는떼 어느 날 마태복융의 마지막융 장식하 

고 었는 이 감격척인 말뺨융 얽고 나셔 이렇게 말했다. ‘창으로 놀라운 약속이지요?’ 
이 말융 활옴 한 아주머니가 재빨리 대답했다. ‘젊은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 

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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